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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주예수그리스도(마 5:18; 요 10:35)와사도바울(갈 3:6; 딤후 3:16)

의 증거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신앙과행위에있어서정확무오한유일의법칙이라는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진술된대로(1:8), 우리는성경의 원본이

하나님의감동으로오류가없이 기록되었고그 본문이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적 견해이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 전통적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을 중요히 여기며 야곱 벤 카임에 의해 편집한 제2 랍비

성경(봄버그판)을 표준적 본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다.

성경은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들에도

유일한 규범이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풍조와 운동이 많은 영적 혼란

의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

기를 원하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한다.

성경으로 설교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암 8:11). 오늘날 많은 설교와 성경강해가

있지만, 순수한 성경 지식과 입장은 더 흐려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오늘날 요구되는성경강해는 성경본문의뜻을명료하게

해석하고적용하는것일것이다. 실상, 우리는성경책한권으로충분

하다. 성도들은, 유일한 선생님이신 성령님의 지도를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하고, 성경강해는오직 작은참고서로만사용해야 할것이다.

심히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간절함과 건강을 주시고 또

약한남편을위해일평생헌신한아내를주시고또많은기도와물질

로 후원한 성도들과 합정동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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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시편의히브리어명칭은테힐림 .ꗤꕙꚢ(찬송들)이다ים 시편은성도

들의찬송과기도의책이다. 시편은하나님의진리의보고(寶庫)이다.

이 책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여러 주제가 풍성히 계시되어 있다.

시편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과 큰 위로가 된다.

시편의 저자는 여럿이다. 표제어에 의하면, 73개는 다윗의 것이며

(대부분 1권과 3권에 있음), 12개는 아삽의 것(시 50, 73-83편), 10개

는고라의 후손의것(42, 44-49, 84, 97-88편), 한두 개는솔로몬의것

(72, 127편), 한 개는 모세의 것(시 90편), 한 개는 에스라인 헤만의

것(88편), 한 개는 에스라인 에단의 것(89편) 등이다.

시편의저작연대에 관해, 시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모세의 것으

로 주전 1405년경이며, 다윗의 것들은 주전 1020부터 975년 사이에

쓰였을것이며, 아삽의시들도 동시대의것일 것이다. 고라의후손들

의 것과두 에스라인의 것의 연대는 추정하기 어려우나포로 이전의

것 같다. 포로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다(126, 137편).

19세기의비평학자들은시편의대부분이바벨론포로후기의것이

며 많은 것들이 마카비 시대의 작품이라고 주장했고, 또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등도 명백히 포로후기의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세기에와서악카드와 애굽의 시들이 주전 2천년대에비슷한형식

을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또 최근에는 히브리어에 아주 가까운

가나안어로된우가릿어의 시가주전 15세기의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성경의 진실성을 더욱 지지하게 되었다(글리이슨 아처, 구약총론 (CLC,

1985), 496쪽). 마카비 1서 7:17은시편 79:3을성경으로 인용하고있다.

마카비 시대에 이미 히브리어 성경에 시편이 있었다(위의 책, 509쪽).

히브리시의대표적특징은평행법이다(위의책, 497-498쪽).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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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적(同意的) 평행법(시 24:1; 19:2), (2) 반의적(反意的) 평행법

(시 1:6), (3) 종합적 평행법(잠 15:17). 또고대히브리시에는운율이

없다. 델리취는, “고대 히브리 시는 라임(끝 글자를 맞추는 것)과 운

율(meter)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주후 7세기가 지나기까지 유대의 시

는 그둘 중 어느 것도채택하지않았다”고말하였다(Delitzsch, Com-

mentary on Psalms (Eerdmans, 1949), p. 28; 아처, 구약총론, 501쪽에서재

인용함).

시편의 표제어는 성경 본문은 아니나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알려

져 있다. 그 중에, 시의 유형들을 말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미즈모르 ꖅꗬ--현악מוֹר 반주로 부르는 시(3, 15, 23편 등 57개).

쉬르 Ꚅ--성악을יר 위한 시(48, 65-68, 75-76, 83편 등 27개)

마스길 ꗑꙺꗫ--명상시יל 혹은 교훈시(32, 42, 44, 45편 등 13개)

믹담 ꚛꗎꗬ--명심할ם 내용이라는 뜻 같음(16, 56-60편 등 6개).

테필라 ꗢꘫꚢ--기도의ה 시(5개).

테힐라 ꗢꕙꚢ--찬양의ה 시(5개).

식가욘 ꔿꚄ--정확한יוֹן 뜻은 모르나 변칙적인 리듬의 시라는 뜻

같음(시편 7편만).

음악적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라메낫체아크 ꖏꙇꗻꗱꗛ(‘영장[伶長]을 위해’)--찬양대장혹은 지휘

자나 파트장을 위해 선정된 시들(4-6, 8-9, 11-14, 18-22, 31,

36, 39-42, 44-47, 49, 51-62, 64-70, 75-77, 80-81, 84-85, 109,

140편 등 55개).

네기놋 ꔹꘁ--현악기에ינוֹת 맞춘 노래(4, 6, 54, 55, 61, 67, 76편).

네킬롯 ꖐꘁ--관악기에ילוֹת 맞춘 노래(5편).

쉐미닛 ꗬꚒ--여덟יꗼית 줄의 현악기나 혹은 한 옥타브 낮추는 것

을 의미한 듯함(6, 12편).

알라못 ꗚ꘥--높은מוֹת 음을 가리키는 것 같음.

마칼랏 ꗛꖖꗫ--슬프게ת 부르는 것을 가리키는 듯함(53, 8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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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을 나타내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알 무스 압벤 ꔲꗛן ꗡꘞ--‘아들의־מוּת 죽음이라는 곡으로’라는

뜻(9편)

알 아옐렛 하솨카르 ꖏꚌꕘר ꘞ--‘아침의ל־אꗞꗃַת 암사슴이라는

곡으로’라는 뜻(22편)

알 쇼솬님, 슈솬 ,שׁוꚃּן ꘞ--‘백합ל־שׁוꘇꚃֹים 혹은 백합들에 맞추

어’라는 뜻(69편)

알타쉬케스 ,멸하지마소서라는곡으로’라는뜻(57‘--אַל־ꖑꚉꚜת

58, 59, 75편)

알요낫엘렘레코킴 Ꙏꖓꙣים ꗞꔞם ꘞ--‘침묵의비둘기라ל־יוꗻֹת

는 곡으로’라는 뜻(56편)

알 학깃티스 ꘞ--‘깃팃ל־ꚝꕁꕘית 사람의 악기로 혹은 멜로디로

(탈굼),’ 혹은 ‘포도주 즙틀에서’(LXX, Vg) 즉 초막절을 위해라

는 뜻이라고 보임(8, 81, 84편)

39개 시편들에 71번 나오는셀라 ꗚꘑ라는ה 말은--(1) ‘쉬라’는 뜻

으로 시낭송자가이 지점에서쉬고 악기가연주되도록하라는 표시

이든지, 아니면 (2) ‘목소리를 높이라’는 뜻인 것 같다.

시편은 5권으로구성되었다. 대략적으로, 제1권(1-41편)은 사람의

행복, 타락, 및 회복에 대한 내용이고, 제2권(42-72편)은 이스라엘의

파멸과 구속(救贖)에 대한 내용이고, 제3권(73-89편)은 성전 중심의

생활에 대한 내용이고, 제4권(90-106편)은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이

고, 제5권(107-150편)은말씀 중심의 생활에 대한내용이다. 제1권은

다윗이나그의지도 아래편집된것같고, 제2권과제3권은히스기야

나요시야 때에편집된것같고, 제4권과제5권은에스라나느헤미야

때에편집된 것같다(아춰, 511-512쪽). 옛부터성경연구가들은 시편

의 5권을 모세의 오경에 각각 맞추어 보려 하였다.

구약성경의 시가서들(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은 성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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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의 여러 면모에 관해 다루고 있다.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시편

은 찬송과 기도를, 잠언은 지혜의 문제를, 전도서는 허무의 문제를,

아가서는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시편의 특징적 주제는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이다. 시편을 내용적

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찬송과 감사와 간증--1, 8, 33, 50, 57, 95, 147-150편 등.

2.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함--32, 51편 등.

3. 구원을 간구함: (1) 원수의 핍박으로부터--3, 6, 10, 12편 등.

(2) 질병으로부터--38, 39편 등.

(3) 국가적 재난으로부터--74, 80편 등.

* 저주시(Imprecatory Psalms)--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공의를 세

우시기를 간청함.

4. 메시아 예언들: (1) 고난의 메시아--22, 40편.

(2) 승리의 메시아--2, 47, 67, 96-100, 110, 117편 등.

(3) 기타--8, 16, 41, 45, 68, 69, 72, 102, 109, 118편 등.

본문 혹은 각주에 자주 사용된 약어

KJV 영어 King James Version

NASB 영어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IV 영어 New International Version

LXX 고대 헬라어 70인역

Syr 고대 수리아어역

It 고대 라틴어역

Vg 고대 라틴어 Vulgate역

BDB Brown-Driver-Briggs, Hebrew Lexicon of the O. T.

KB Koehler-Baumgartner, Lexicon in Veteris Testa-

menti Libros.

Langenscheidt Langenscheidt Pocket Hebrew Dictionary.

NBD The New Bible Dictionary. IVP.

Poole Matthew Poole, A Commentary on the Holy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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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과도 같고 또 시편의 결론과도 같다.

[1-2절] 복 있는사람은악인의꾀[조언]를좇지[따르지] 아니하며죄인

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아니하고 오직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증거한다. 복 있는 사람은 우선

악하고교만한사람들을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는 ‘악인의 조언을 따

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아니하며오만한 자의자리에 앉지

아니하는자’로묘사된다. 악인과 죄인과오만한자는거의동의어이

다. 죄인은 악하고 오만하다. 조언은 생각을 가리키고, 길은 행위를

가리키고, 자리는교제를가리킨다. 사람은누구나죄성을가지고있

기 때문에, 악인과 어울리면 악의 영향과 본을 받기 쉽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한 자를 멀리해야 한다. 잠언 13:20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말했다.

복있는사람은또한여호와의율법을가까이하는사람이다. ‘여호

와의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며 또 넓게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

킨다. 모세오경도, 구약성경전체도 세가지를가르쳐준다. 첫째는우

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로마서 3:20,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니라.” 둘째는 구주에 관한 것이다. 요한복음 5:39, “이 성경이 곧 내

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셋째는 의롭고 선한 생활에 관한 것

이다. 로마서 7:12,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므로 성경말씀을 읽고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말씀을주야로묵상하는자는주예수그리스도를믿고구원얻고

의롭고 선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말씀을 규칙적이게 읽고 그 뜻을 항상 음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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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저는시냇가에심은나무가시절을좇아과실[열매]을맺으며그잎

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본문은복된자, 즉악인을멀리하고 성경말씀을가까이하는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들 중에

매우 복된 나무이다. 나무에게 필수적인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무

로서 걱정거리가 없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함께 또

그 말씀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활동을 상징한다고 본다.

이나무는시절을좇아과실을맺는다. 나무가열매를맺지못한다

면나무로서제구실을못하는것이다. 사과나무는사과를많이열어

야 하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많이 맺어야 한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우리가 많은 좋은 열매를맺어야 할것

을 교훈하셨다. 열매는 성도들의 좋은인격과 선한행실을 가리킨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땅에는 때때로

가뭄이있다. 땅이가물면나무잎사귀가마르게되며심하면나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냇가에 뿌리를 박은 나무는 물 부족이 없

고 시드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의 시냇가이며 그것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결코 영적, 육적 쇠약이 없을 것이다.

또경건한사람이계획하고행하는일은다형통할것이다. 이것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이미 교훈된 바이다. 신명기 28:2-6,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

며 네게미치리니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받을것이며네광주리와떡반죽그릇이복을받을것이며네가

들어와도복을받고나가도복을받을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경건

하고 죄짓는 일을 두려워한 요셉과 함께하셨고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다. 창세기 39:2-3,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가 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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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

서 그와함께하심을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전옥[교도소장]은그의손에맡긴것을무엇이든지

돌아보지아니하였으니이는 여호와께서요셉과함께하심이라. 여호

와께서그의범사에형통케하셨더라.” 또 하나님께서는그와연합하

여그의계명을지킨히스기야와함께하셨고그를형통케하셨다. 열

왕기하 18:6-7, “곧 저가[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

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4-5절] 악인은그렇지않음이여, 오직바람에나는겨와같도다. 그러

므로악인이심판을견디지못하며죄인이의인의회중에들지못하리로다.

본문은 악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불경건하고 악한 자

가 복된 자와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즉 악인은 선한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가뭄을 타고 범사에 형통하지도 못하다는 뜻이다.

이 뿐만 아니라, 본문은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한다.

이 바람은 이 세상의 풍조나 환난의 바람을 가리킬 것이다. 악인은

이세상의풍조를따라이리저리방황하고또환난의때에매우당황

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풍조와 환난

앞에서 든든히설수 있다. 잠언 10:25, “회리바람이지나가면악인은

없어져도의인은영원한기초같으니라.” 시편 125:1, “여호와를의뢰

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본문은 또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한다. 평안

한 때에는 악인과 의인이 별차이가 없어보일지도 모른다. 평시에는

악인도번창하고형통한것처럼보일수 있다. 그러나일단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악인은 그 앞에 서지 못하고 그 심판을 감당치 못

할 것이다. 잠언 24:16의 말씀대로, 의인들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들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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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또 악인 곧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한다.

악인은 죽음과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영생을 가진

의인들의 회중인 참 교회에 들지 못한다. 악인은 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고 장차 영광의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오직물과성령으로거듭나야만천국에들어갈수있다.

[6절] 대저[이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요데아 ꘞꕊֹיו, 현

재분사)[알고 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망할 것임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알고 계신다. 길은 행위와 삶을

가리킨다. 의인의 생활은 불경건과 악을 버리고 그것들을 미워하고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자를 멀리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

워하고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알고 계신다. 그는 의인의 행위와 삶을

처음부터아시고또그의마음도다아신다. 시편 139:1-4,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

시며 멀리서도 나의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

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

지못하시는것이하나도없으시니이다.” 그는의인들을알고계시며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악인의 생활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를두려워하지않고그의뜻을거슬러 불의와악을행하는것이다.

그것은하나님 없이사는사람들의생활이다. 그것은이 세상의유행

과 여론과 풍습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생활이다.

그러나그들이쌓은부와재물은허무하여독수리처럼날아가기도

하고(잠 23:5) 그렇지않으면결국남에게로돌아갈것이다(눅 12:20).

또 악한 일을 행하고 죽은 자는 마지막 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

심판받을것이다(요 5:29). 하나님께서는산자와죽은자의심판자이

시다(딤후 4:1). 요한계시록 20:12-13, “죽은자들이자기행위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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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들에기록된 대로심판을 받으니 바다가그 가운데서죽은 자들을

내어주고또사망과음부도그가운데서죽은자들을내어주매각사

람이자기의행위대로 심판을받고.” 악인들의영혼들은지옥에던지

울 것이며 마지막 날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것이다.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의 길은 확실히 다르다. 그 둘의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목표가 다르고 생활방식이 다르고 그 결말이 다르다.

시편 1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복있는자는악한자를멀리

하고성경을주야로묵상하는자이다. 우리는악한자를멀리하고성경

을주야로묵상하며그교훈대로믿고살기를힘써야한다. 고린도전서

15:33,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둘째로, 그런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계절을 따라

좋은열매들을맺고그잎이마르지않고그하는일들이다형통할것

이다. 이사야 48:18, “슬프다네가나의명령을듣지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면네평안이강과같았겠고.” 시편 119:165, “주의법을사랑하는

자에게는 큰평안이있으니저희에게 장애물이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복은 심령의 평안, 몸의 건강, 경제의 안정 등 영육의 복을 포함한다.

셋째로, 의인의길은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악인의길은망할것이

다. 마태복음 7:22-23,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며주의이름으로많은권능을행치아니하였나이까하리니그때에내

가저희에게밝히말하되내가너희를도무지알지못하였으니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25:34, 41,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

을자들이여, 나아와창세로부터너희를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

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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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아들에게 입맞추라

본 시편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시이다.

[1-3절] 어찌하여열방이분노하며(라가쉬 ,ꔸꙜ)[소란하며שׁ 격분하며] 민

족들이허사를경영하는고. 세상의군왕들[왕들]이나서며관원들[관리들]이

서로꾀하여여호와와그기름받은자를대적하며우리가그맨것을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세상의 왕들과 관리들은 서로 꾀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속박으로 여기며 그에

게서 벗어나기를 원하였다. 악인들은 당을 지어 악을 행하며(롬 2:8)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만, 그들의 모든 계획은 헛될 것이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이루어졌다. 유대의 종교지도

자들과헤롯 왕과로마 총독 빌라도는 함께연합하여 하나님의 보내

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 베드로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이방인과이스라엘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

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라고 말했다(행 4:27-28).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그의 보내신 메시아를 대항

하였지만, 그들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4-6절] 하늘에계신자가[께서] 웃으심이여, 주(아도나이 ꗺꕌꔣ)께서저י

희를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분을발하며진노하사저희를놀래어이르시

기를 내가(아니 (ꗼꔣי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늘에계신하나님, 온땅과거기있는왕들을통치하시며심판하

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보고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다. 그는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셔서 그들을 놀라

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사랑이풍성하신 자이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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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또한 그를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시는 자이시다.

그는 엄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노하시면 사람들은 다 놀라며 그

를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원문에는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다. 그것은

메시아를 거절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과 하나님을 대조시킨다.

또 ‘나의 왕’이라는 말은사람들에의해서나 사람들의 혈통에 따라서

가아니고, 하나님의특별한작정과 뜻에따라세움을 받은왕이라는

뜻이다.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

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왕이시다.

‘내 거룩한 산 시온’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메시아를 그곳에 세우신다는 것은그의 부활과

재림을 가리켰다고 본다. 예수께서는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하심으

로자신이주와그리스도가되심을확증하셨고(행 2:36), 그의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며 또 그는 장차 재림하심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7-9절] 내가 [여호와의] 영(令)(코크 ,ꖓ)[칙령ק 작정(decree)]을 전하노

라. 여호와께서내게이르시되너는내아들이라. 오늘날내가너를낳았도

다. 내게구하라. 내가열방을유업으로주리니네소유가땅끝까지이르리

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작정을 전한다. 그는 메시아의 예표가 되었

다. 본문은 메시아에 대해 세 가지를 예언한다.

첫째로, 메시아께서는하나님의 아들이실것이다. “너는 내아들이

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으시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자이시다. 그에게는 영원한

현재만있다. 하나님과 그의아들의관계는영원적이다. 그것이 시간

세계 속에서의 관계라면 아들은 참된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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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예수께서는요한복음 17:5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

와 함께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아버지와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

소서”라고 기도하셨다. 성경의 풍성한 증거대로, 그는 그가 행하신

기적들과 그의 부활을 통해 자신의 참된 신성(神性)을 증거하셨다.

둘째로, 메시아왕국은온세상땅끝까지미칠것이다. 다윗왕국은

넓은지역을통치했다(삼하 8장).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했

다.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며 각 나라

와 족속과 방언에서 셀 수없이 큰무리가구원 얻을것이다. 요한계

시록 7:9, “내가보니각나라와족속과백성과방언에서아무라도능

히셀 수없는 큰무리가 흰옷을입고손에종려가지를들고보좌앞

과어린양앞에서서.” 세계복음화의예언은오늘날거의이루어졌다.

셋째로, 메시아께서는철장으로세상을다스리고심판하실것이다.

‘저희를 깨뜨린다’는 원어(테로엠 ꘠ꙡꚢ)는ם 고대 번역들(LXX, Syr,

Vg)에서 ‘저희를 다스린다’(티르엠 ꘠ꙣꚝ)는ם 말로 읽었다. 그리스도

께서는 다니엘 2:34에서 ‘열방을 부서뜨리는 돌’로 예언되셨고 요한

계시록에서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로 묘사되셨다(계 2:27; 12:5;

19:15). 그의 통치권은 그의 구원 사역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완성될 것이다(행 17:31; 딤후 4:1).

[10-12절] 그런즉군왕들아, 너희는지혜를얻으며세상의관원들[관리

들]아, 교훈을받을지어다. 여호와를경외함으로섬기고떨며즐거워할지어

다. 그아들에게입맞추라. 그렇지아니하면진노하심으로너희가길에서망

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대적자들을패하게하시고 메시아를통해자신의뜻을

이루실것이기때문에, 이 세상의왕들과관리들과온 세상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받아야 한다. 본문은 세 가지의 교훈을 말한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

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 태도이다(잠 1:7).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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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떨어야 한다. 그러나 기쁨

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28은,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두려움으로하나님을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교훈하였다.

경건함과 두려움과 기쁨은 성도의 정상적 신앙생활의 덕이다.

둘째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구주이시며 세상의 모든 왕들 중의 왕이시다.

모든사람은그를구주와 주님으로고백하고(롬 10:9) 그에게복종하

고 그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

게속히임할것이다. 고린도전서 16:22, “만일누구든지주님을사랑

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셋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세상이나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나 그의 지혜도 의지하지 말고 돈이나 재물도 의지하지 말아

야 한다. 사람이 참으로 의지할 자는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뿐이다.

시편 2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 세상은 소란하고 하나님

과그의뜻을속박으로여기며거역한다. 교회도때때로부패하여그러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헛된 부귀 영화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창조자와 섭리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의지하며섬기고그의뜻을속박으로여기지말고그의모든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아들을보내시고그에게입맞추라고교훈하신

다. 하나님의아들예수그리스도께서오셨다. 그는온세상을다스리는

주이시며인류의유일한구주이시다. 그를 믿고 영접하며그를 사랑하

고그에게입맞추는자는구원을얻을것이다. 그의나라인신약교회는

온세상땅끝까지확장될것이며그가영광가운데심판자로다시오셔

서 온 세상 사람들, 즉 의인들과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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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곤경 중에 부르짖음

다윗이 자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피했을 때 지은 시이다.

[1-2절] 여호와[시]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자가많소이다. 많은사람이있어나를가리켜말하기를저는하나님

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셀라).1)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

편에 섰었다(삼하 15:12).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를십자가에못박으라’고외치며그를향해등을 돌렸다

(마 27:22-23). 사도 바울의 전도사역의 말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그와뜻과입장을같이하지않았다. 디모데후서 1:15, “아시아

에있는모든사람이나를버린이일을네가아나니 그중에부겔로

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16,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함께한자가하나도없고다나를버렸으나저희에게허물을돌

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들에게는 때때로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그에대해 ‘저는하나님께도움을 얻지 못한다’

고말했다. 그들의말은다윗을낙망시킬만했다. 사람들이그를대적

하는것도두려운일이지만, 하나님께서그를지지하시고도우신다면

걱정할 일이 아니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신다면낙망할만한일이다. 그러나다윗은그런어려운때하나

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3-4절] [그러나] 여호와[시]여, 주는[께서는] 나의방패시요나의영광이

시요나의머리를드시는자니이다. 내가나의목소리로여호와께부르짖으

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셀라).

다윗의 대적자들의 말은 완전히 잘못된 비난이었다. 다윗은 고난

1) ‘셀라’라는 원어(הꗚꘑ)는 ‘소리를 높이라’ 혹은 ‘쉬라’는 뜻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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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의 비난과 공격을 막아주시는 그의 방패이시며, 그에게 왕의

영광을 주셨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실 그의 영광이시며, 그의 머리

를 드시는 자, 즉 그로 낙심하거나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그에게

힘과 명예 회복을 주시는 자이심을 고백하였다.

다윗은 그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우리는 기도

할때보통마음속으로나 조용한소리로기도하지만(느 2:4),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잡념에 떨어질

수 있는 묵상 기도나, 비성경적 신비주의에 떨어질 수 있는 명상 기

도보다는소리내어기도하는것이더나은것같다. 우리는시시때때

로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부르짖음은 간절한 심령을 나타낸

다.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많이 말한다. 예레미야 29:12-13,

“너희는내게부르짖으며와서내게기도하면내가너희를들을것이

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는 사람의 기도

에응답할수없는우상이나 그를도울수 없는 거짓 신이 아니고참

하나님이시요살아계신하나님이시며(렘 10:10) 영원 전부터영원 후

까지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이시다. 영원하

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기도하는 자는 복되다.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선지자들은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이름을불러 ‘바알이여, 우

리에게응답하소서’ 하나아무소리도, 아무응답하는자도없었다(왕

상 18:26). 그러나여호와하나님께서는엘리야의기도를들어주셨고

불로응답하셨다(왕상 18:37-39). 그는엘리야의부르짖는기도에불

로 응답하심으로써 자신이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주셨다.

본문은 그가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말한다. 그 성산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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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계신 천국과, 그가 계신 표를 두신 예루살렘과, 오늘날 예수 그

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가리킨다고 본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다(요 14:13-14). 기도는경건한말과모양에가치가있지않고, 믿음

과 진실함에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가치가 있다.

[5절] 내가누워자고깨었으니여호와께서나를붙드심이로다. 천만인

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들압살롬의반란으로피신중에 있었던 다윗왕은 많은 대적자

들과 그들의 악한 비난 중에 있었지만, 그는 밤에 누워 평안한 잠을

잤다. 그에게상심함과두려움이있었다면그는단잠을잘수없었겠

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는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있었다. 하나님의법을 순종치 않는자의 받는벌들 중의 하나

가경심증(驚心症) 즉마음의놀람과 불안이지만(신 28:28), 하나님께

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평안한 단잠을 주신다(시 127:2).

다윗이 단잠을잘 수있었던것은 하나님께서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나를 붙드신다’는 원어(이스메케니 ꗼꗊꗱꘔꖹ)(미완료시제)י

는 ‘나를계속붙드신다’는뜻이다. 하나님께서는다윗을한번만도우

시고붙드신것이아니고계속도우시고 붙드셨다. 다윗이환난중에

서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다윗은 또 그를 대적하여 둘러선 수만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고백한다. 다윗에게는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와

담력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셨다. 사무엘

상 30:6,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고통스러웠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선지자 엘리야나 미가

야에게, 또초대교회에아다나시우스에게와또종교개혁때에루터에

게 용기와 담력을 주셨다. 잠언 28:1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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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고 말했다.

[7-8절]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나의하나님이[시]여, 나를구원하소

서. [이는] 주께서나의모든원수의뺨을치시며악인의이를꺾으셨나이다

[꺾으셨음이니이다]. 구원은여호와께있사오니주의복을주의백성에게내

리소서(셀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지 말고 일어나 행동하시며 아들

압살롬의반란으로부터, 그대적자들의위협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시

기를 기도했다. 그는 큰 곤란 중에 낙심하거나 당황한 채로 있지 않

았고 또단지 인간적 대책을 궁리하거나 의논하지 않았고 먼저 하나

님께 기도하고 그의 도우심과 구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것은 성도의

놀라운특권이다. 우리에게는 기도를들어주시는하나님께서계시다.

원문의 7절 중간에 있는 ‘이는[왜냐하면]’이라는 말(키 ꗑ)은י 그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요청하는 근거를 보인다. 그의 기도의 근거

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의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셨다는 사실이었

다. ‘뺨’이라는 원어(레키 ꖐꗡ)는י ‘턱, 뺨’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그의

과거의 경험은 고난 중에 그의 현재의 기도의 근거가 된다.

8절 상반절도 그의 기도의 근거를 계속 말한다. 그의 기도의 근거

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다윗의 지식과 확신

이었고 성경에 확실히 증거된 하나님의 진리이다(시 37:39; 62:6; 렘

3:23; 욘 2:9; 계 7:10; 19:1).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도

“여호와의구원하심이칼과창에있지아니함을이무리로알게하리

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

라”고 말했었다(삼상 17:47). 구원은 사람들에게나 군대의 힘에나 그

어떤 인간적 수단과 방법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다윗은 끝으로 “주님의 복이 주님의 백성에게 있게 하소서[혹은

‘있나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할내용이며그들이이땅위에서또영원토록받아누릴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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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3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

을때부르짖어기도해야한다. 기도는성도의복된특권이다. 마태복음

7:7-11, “구하라, 그러면너희에게주실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찾을것

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

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

희중에누가아들이떡을달라하면돌을주며생선을달라하면뱀을

줄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악한자라도좋은것으로 자식에게줄줄

알거든하물며하늘에계신너희아버지께서구하는자에게좋은것으

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4: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

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환난 날은 기도할 기회

이다. 우리는기도하되 때때로 소리내어부르짖어 간절히기도해야 한

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잡념들에 떨어지기 쉬운 묵상이나 명상보다

또박또박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때때로 부르짖어 기도하는것이 좋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를 해치려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

님을방패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그를의지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방패가되신다(3절). 다윗은시편 18:1-2에서, “나의힘이되신

여호와시여, 내가주님을사랑하나이다. 여호와께서는나의반석이시요

나의요새시요나를건지시는자시요나의하나님이시요나의피할바

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말했다. 우리는구원이오직하나님께있음을알고그구원을확신하고

시시때때로그구원을체험해야한다. 구원은단순히인간적인, 세상적

인방법들에 있지않고, 오직 주권적 섭리자이시며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우리의대적자들을능히물리치실수있다. 우

리가하나님앞에바로 서며 죄짓지않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산다

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우리의 방패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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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

다윗의 시이며 영장(伶長)(메낫체아크 ꖏꙇꗻꗱ) 즉 찬양대장 혹은

지휘자를 위한 것이며 현악기(네기노스 ꔹꘁ)에ינוֹת 맞춘 노래이다.

[1절] 내의(義)의하나님이[시]여, 내가부를때에응답하소서. 곤란중

에나를너그럽게하셨사오니(히르카브타 ꚛꔮꖏꙣꕙ)[나에게안정을주셨사오

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의(義)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성도의 의

는 그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의에 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한 짐승 제사로,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

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의 피밖에 없

다.” 성도는 그 의를 힘입어 항상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한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그에게 안정을 주셨다고 말한다.

과거에그가어려운 일을당하여마음에근심과걱정, 불안과초조함

이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그에게 마음의여유와안정을주셨고그

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 다윗은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다윗은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한다. 실상, 다윗이 가진 의(義)는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당한 환난에서도 그에게 마음의 여유와 안정

을 주시고 그를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2-3절] 인생들아, 어느때까지나의영광을변하여욕되게하며허사를

좋아하고궤휼을구하겠는고?(셀라) 여호와께서자기를위하여경건한자

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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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은 사람들이 여러날 동안그의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한다고

말한다. 그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왕권의 영광을 가리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다윗을택하시고기름을부으셨고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백성들은 그의 왕권의 영광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

를 존경했어야 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의 영광을 낮추고 욕되게 하고 있었다. 그

들은 그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해치려 하고 있었다.

다윗은 또 그들이 허사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악인들은거짓을구하고그들의계획은다허사(虛事)이다. 하나님께

서그것을허락지않으시며그것을무(無)로돌려버리시기때문이다.

옛날에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의 계획이나, 메대 사람

다리오왕 때에 왕을 속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의 동료 총리들의

계획은 다 허사가 되었다.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은 다 허사이다.

하나님께서는악인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경건한자들을 택하신다.

‘경건한’이라는원어(카시드 ꖎ)는꘏יד ‘자비’(케세드 ꘑꖒ)를가진ד 자

라는뜻을가진단어이다. 경건한자는하나님의성품을 본받아자비

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자비하신성품을 본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그런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또하나님께서는이런자의기도를들어주신다. 또그는이런자를

인정하시고 도와주시고 그의 대적들을 파하신다. 경건한 자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있으나 그는 결국 그 모든 일들에서 승리할 것이다.

[4-5절] 너희는떨며범죄치말지어다. 자리에누워심중에말하고잠잠

할지어다(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말한다. ‘떨라’는 원어(리게주 ꔾꙞ)를זוּ 헬라

어 70인역은 ‘분노하라’고 번역했다. 본문은 다윗의 대적자들이 하나

님을두려워하라는뜻이거나, 에베소서 4:26의 인용처럼그들이다윗

을 향해 분노함을 지적하는 뜻일 것이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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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려워해야 했고 노한 감정을 버리고 범죄치 말아야 했다.

다윗은 또 그들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말한다.

사람은밤에침상에누울때자신을반성케된다. 다윗의대적자들은

밤에 침상에 누워서 자신들을 반성하면서 잘못되고 지나친 말이나

감정이나 행위를 버리고 잠잠해야 할 것이다.

또 다윗은 그들에게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한다. 구약시대 제사

는예수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의를예표했다. 그것은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수단이었다. 참된 제사는 사람의 죄를

씻고 그에게 의를 준다. 물론, 성도는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버리고

참된 믿음과 진심으로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또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한다. 아마 그들

은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 인간적 생각과 계산, 사람들의 수와 힘을

의지했을것이다. 그러나하나님께서그런것들을다헛되게하실것

이므로다윗은 그들에게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

라고 권하는 것이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시다.

[6-8절] 여러사람의말이우리에게선을보일자누구뇨하오니여호와

[시]여, 주[님]의얼굴을들어우리에게비취소서. 주께서내마음에두신기

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자기도하리니나를안전히거하게하시는이는오직여호와시니이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절망적 전망을 가졌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낙심

하지않고하나님을앙망하였다. 그는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 그

것은 그의 진노의 얼굴이 아니고 그의 은혜의 얼굴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시며 그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성령님의 열매

는 기쁨이다(갈 5:22).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나라이다(롬

14:17).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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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즉 추수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였다.

또그는 많은 대적자들의 비난과 핍박속에서도평안한잠을 잤고

안전한 삶을 누렸다고 고백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義)로 삼고 그

를 의지하며 사는 성도가 누리는 복이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고허락하셨다. 요한복음 14:27에보면, 주예수께서는“평안

을너희에게끼치노니곧나의평안을너희에게주노라. 내가너희에

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시편 4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가이세상을사는동안

하나님과주예수그리스도께서는우리의의(義)가되신다. 로마서 10:4,

“그리스도께서는모든믿는자에게의를이루기위하여율법의마침이

되시니라.” 고린도전서 1:30, “너희는하나님께로부터나서그리스도예

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

움과 거룩함과 구속(救贖)함이 되셨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는 우리의 의(義)가 되신다. “나의 의는이것뿐 예수님의피밖에 없다!”

둘째로, 이 세상에는 곤란한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곤란중에안정을주셨고지금도또미래에도그러하실것이다. 과거에

주신하나님의기도응답과도우심은현재의기도에근거가된다. 그러

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에게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곤란 중에 마음의 안정을 주실 것이다.

셋째로, 악한자들과시험이많은세상에서우리가항상주의은혜의

얼굴 빛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의아들예수그리스도께서는이세상이주는것과다른참평안

을우리에게주신다. 또우리에게오셔서우리가운데영원히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영이시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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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심

다윗의 시이며 영장 즉 찬양대장을 위해 관악기에 맞춘 노래이다.

[1-3절] 여호와[시]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心思)(하기

그 .ꔹꕗ)[탄식]를통촉하소서יג 나의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부르짖

는소리를들으소서. 내가주께기도하나이다. 여호와[시]여, 아침에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자신의기도에대해말한다. 첫째로, 그의기도는마음중심

에서나오는기도이었다. ‘나의심사’ 즉 ‘나의탄식’은무의미한말의

반복인 형식적 기도가 아니고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말한다. 그의 기도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이었다.

둘째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는 기도이었다.

그는하나님을 “나의왕, 나의하나님이시여”라고부른다. 즉그는하

나님을그의 왕으로인정하며 그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

이다. 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질 때

올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올바른 고백

이다. 참된 기도는 바로 이런 지식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셋째로, 그의 기도는 정성스런 기도이었다. 그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아침은하루를시작하는첫시간이며하루중가장귀한

시간이다. 하루를 시작하는첫 시간에, 먼저하나님을찬송하며감사

하고 그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가장 합당하다.

[4-6절] [이는] 주는[께서는] 죄악을기뻐하는신이아니시니악이주[님]

와함께유(留)하지못하며오만한자(홀렐림 ,BDB)[자랑하는자들](הוꗜꗡֹים

NASB)가주[님]의목전에서지못하리이다[못할것임이니이다]. 주는[께서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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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원수들을 물리치셔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악이 그와 함께 거하

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속성에 맞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그와 함께있게하지도않으신다. 그러므로다윗은지금그

를 대적하는 악한자들의 위협속에서 탄식하는 중에 기도하고 있지

만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물리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모든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오만하고자랑하는 자

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

는 자들을 멸하시며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들을 미워하신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더러워지면 버릴

수밖에 없다. 사람이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더러워

지고 악하게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다.

[7절] 오직나는주[님]의풍성한인자[자비]를힘입어주[님]의집에들어

가 주[님]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을 믿는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

님의 풍성한 자비에서 비롯된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택하

심과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구원 얻은 자와 구원 얻지 못

한 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

이다. 그러면 하나님의풍성한자비가얼마나귀하고감사한것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힙입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그를경외함으로성전을향해경배할것이라고고백한다. ‘주님의집’

(베세카 ꗘꚗיꔪ)과 ‘성전’(헤칼 코드쉐카 ꗘꚉꕎꙌ ꕚיꗈל ‘주님의 거룩

한 전’)은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지만(시 65:4), 본문에서 성전은 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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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렘에있는 성막을 가리킬 수도있고(시 68:29) 하늘 성소를가리킬

수도 있다(시 11:4; 18:6). 여하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주님을 경외

함으로 성전을 향해 경배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다. 여기에 경건한

성도와 불경건한 악인과의 차이점이 있다.

[8절] 여호와[시]여, 나의 원수들(쇼레라이 나를](שׁוꙜꙣֹי 해하려고 엎드

려주목하는자들](BDB)을인하여주의의(義)로나를인도하시고주의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의(義)로 삼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원수들 앞에서 그의 공의로운 처분을 바란다. 성도는 스스로 원수에

게 보복할 필요가 없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신 32:35; 롬

12:19). 하나님께서는 곧 공의로운 판단과 처분을 보이실 것이다.

[9절] [이는] 저희입에신실함이없고저희심중[마음]이심히악하며저

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아첨함이니이다].

그가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과 처분을 호소한 이유는 그의 원수

들이악하기때문이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었다. 악한 자들

은 자기의 이익과불이익을따라 이말도 하고 저 말도 한다. 신실함

이 없는 말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진실한 자는 그가 처한 상황이 그

에게 이익이 되든지 해가 되든지 관계치 않고 바른 말을 하고 한결

같은 말을 한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의와 신실함이 없다.

또 그들의 마음은 심히 악하였다. 악인들은 겉보기는 선량할지라

도 마음 속은 심히 악하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의 마음

이심히악하다. 선지자예레미야는 “만물보다거짓되고심히부패한

것은마음이라”고 증거하였다(렘 17:9).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것이 악한생각과 살인과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와 훼방이라고 말씀하셨다(마 15:19).

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무덤이 열리면 나쁜 악취가

날것이다. 악인들의악한마음에서악한말이나온다. 주께서는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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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그쌓은악에서악한것을낸다고말씀하셨다(마 12:35). 중생

한자에게도악한본성이남아있다. 그러므로사도바울은성도들에

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교훈하였다(엡 4:31).

또 악인들은 혀로 아첨의 말을 하였다. 아첨의 말은 남의 비위를

맞추는말이며일종의 거짓말이다. 시편 12:2, “저희가 이웃에게각기

거짓을말함이여, 아첨하는입술과두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의

말은 상대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망하게 한다. 잠언 29:5,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10절] 하나님이[시]여, 저희를정죄하사자기꾀에빠지게하시고그많

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님]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은그의 원수들에대해하나님께 말씀드린다. 첫째로, 그는 하

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기를 구한다. ‘정죄하소서’라는 원어(하아

쉼 Ꚅꔣꕘ)는ים ‘유죄(有罪)라고 선언하소서’(BDB), ‘유죄(有罪)라고

여기소서’(NASB), ‘벌하소서,’ ‘멸망시키소서’(KJV, Langenscheidt)라

는 뜻이 있다. 다윗은 원수를 보복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셔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벌은 공의롭고 철저하며 사람의 보복보다 훨씬 더 무섭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꾀로 인해 넘어지게 하시기

를 호소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악인들을 자기 꾀로 인해

넘어지게하신다. 에스더서에보면, 하만은높이가약 23미터나되는

나무를집 뜰에 세우고 의로운모르드개를거기 달아 죽이려고 계획

하였으나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려 죽임을 당했다(에 5:14; 7:10).

다니엘서에 보면, 악한 자들은 선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

고 한법령을 제정케 하였으나그들과 그처자들이 거기에 던지웠다

(단 6:7, 24).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한 대로, 공의로 보응하신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쫓아내시기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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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그들이허물이 많았기때문이며또 주 하나님을 배역하였

기 때문이다(10절). 하나님의 종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그를 이스라

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징벌하시기를 호소하였다. 그는 원수 갚는 것

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이었다.

[11-12절] 오직주에게[주께] 피하는자는다기뻐하며주[님]의보호로

인하여영영히기뻐외치며주[님]의이름을사랑하는자들은주[님]를즐거

워하리이다. [이는] 여호와여, 주는[께서는] 의인에게복을주시고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호위하실 것임이니이다].

본문은성도에대해몇 가지로묘사한다. 첫째로, 성도는하나님께

피하는자이다. 피하는것은환난중에하나님을의지하고맡기는것

을말한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이름을사랑하는자이다. 하나님

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요 섭리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주신 자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

을사랑할것이다. 그는하나님을세상에서가장사랑할것이다. 셋째

로, 성도는 의인이다. 의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이다.

본문은 또한 성도의 기쁨에 대해 증거한다.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자가 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영히기뻐 외치며주님의 이름

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한다. 신약 성도들

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16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고, 빌립보서 4:4에서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

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였다.

본문은성도의기쁨의이유로 11절에 “주님의보호로 인하여”라고

말하고, 12절은 원문에 ‘이는’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의인

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또 하나님께서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한다. 성도들은 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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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복 주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롬 5:3).

시편 5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다윗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

의공격을받았다. 그들은악한자들이며 오만하고자랑하는 자들이었

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4-6절). 그들은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악하며그목구멍이열린무덤같고그혀로는아첨하는자들이다

(9절). 그들은주를배역하는자들이었다(10절). 하나님께서는악을행하

는 자, 교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불신실한 자, 더러운 말을 하는 자,

아첨하는자를 미워하신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는 대적자의공격

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악을 멀리하고 악한 자도 멀리해야 한다.

둘째로, 다윗은고난중에하나님만의지하며기도하였다. 그는하나

님을 ‘나의왕, 나의하나님’이라고부르며하나님께부르짖어기도하였

고아침에하나님께기도하고하나님을바라며기다렸다(1-3절). 또그

는하나님의풍성한자비를힘입어성막뜰에나아가하나님을경외함

으로경배하였다. 그는하나님께 “주님의의로나를인도하시고주님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다(8절).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의지하며 그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의, 곧예수그리스도의의만의지하고하나님의계명대로의를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아침마다 그

에게 나아가 기도하며 그의 공의의 판단과 처분만 구해야 한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을사랑하고그에게피하는자가그의보호하

심을얻고기쁨과즐거움을 얻을 것을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세의 복된 천국과 이세상에서의보호를약속하셨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며 그것은 우리의 기쁨의 근본적 이유이지만 주께서는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는 우리를

도우시고보호하신다. 또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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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눈물의 탄식을 들으심

다윗의 시이며 영장(伶長)(메낫체아크 ꖏꙇꗻꗱ) 즉 찬양대장을위해

현악 스미닛(여덟 줄 현악기)에 맞춘 노래이다.

[1-2절] 여호와[시]여, 주[님]의분으로나를견책하지마옵시며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시]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

히 여기소서. 여호와[시]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악령으로 고통 당하게 하신 것

을잘알고있었을것이다. 하나님의진노는참으로무섭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를 징계하지 마시기를 구한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몸이 수척하며 쇠약하고 뼈가 떨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긍휼과 치료

를 간구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의 몸의 연약을 치료해주시

고그의건강을회복시켜주실것을간구하는것이다. 사람은부족해

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할 수 없다.

[3-5절]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시]여, 어느 때까지니이

까? 여호와[시]여, 돌아와나의영혼을건지시며주[님]의인자[자비]하심을

인하여나를구원하소서. [이는] 사망중에서는주[님]를기억함이없사오니

[없음이오니] 음부[무덤]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다윗은 자신의 영혼까지도 심히 떨린다고 말한다. 심령의 두려움

은 몸의 연약 못지 않은 문제이다. 또 그의 고통은 오랫동안 계속되

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라고 말한다.

마치파선당한 배의선원들이구조신호를 보내면서 구조 요청을

하듯이, 다윗은그의 연약 중에서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다. 하나님

께서는 본래 다윗과 함께 계셨고 그를 지키시고 도우셨으나 다윗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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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하나님께서자기곁에 계시지않다고느끼고있다. 그것은아마

그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그를 떠나셨음을 암시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시여, 돌아오소서”라고 간구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근거한다.

하나님의긍휼외에는, 그가우리를 구원하셔야할이유가도무지없

다. 그의공의뿐이라면우리의 죄에대한하나님의진노와심판만있

었을것이다. 그러나그의긍휼과자비때문에하나님의 진노의중단

과 마침이 있고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의 하나님인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한 이유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을 기억

할 수 없으며 무덤에서 주께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그

의 육신을 두고한 말이다. 사람이 죽어몸이 무덤에묻히면그 몸은

의식이 없는 시체에 불과하므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다. 그가좀더 살기를원한 것은하나님을기억하고그에게감사하

기 위해서이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단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데 있다.

[6-7절] 내가탄식함으로곤핍하여밤마다눈물로내침상을띄우며내

요를적시나이다. 내눈이근심을인하여쇠하며내모든대적을인하여어

두웠나이다.

다윗은지금심한고통의상태에처해있다. 그는탄식함으로곤핍

했다. 그의 심령은 답답하고 괴로워 신음하며 한숨지었고 몸도 마음

도 피곤하며 지쳤다. 또 그는 밤마다,2) 즉 여러 날들을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그의 침상과 요는 밤마다 많은 눈물로

적셔졌다. 그의 고통은 매우 컸다. 또 그의 눈은 근심으로 인해 쇠해

2) BDB사전은 ‘밤마다’라는 원어(베콜 라옐라 ꗇꔶ)가ל־ꗚꖾꗛה ‘온 밤을’

(KJV, NIV)보다 ‘밤마다’(NASB)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구약성경에 ‘온 밤을’

이라고 번역된 여러 구절들의 원문은 콜 할라옐라(הꗚꖾꗣꕘל־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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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특히 그의 근심은 그의 많은 대적자들을 인한 것이었다.

다윗의 고통은 성도의 고통의 예이다. 그것은 그의 부족과 무관하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 그가 안식일에 38년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 하였고(요 5:16, 18), 그가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분기(憤氣)

가 가득하여 저를 죽이고자 했다(마 12:14; 눅 6:11). 또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성전에서설교하셨을때에사람들은돌을들어그를 치려

한 적도 있었고(요 8:59; 10:31),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에게

맹렬히 달라붙어 그를 비난하였다(눅 11:53-54). 마침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를 죽일 의논을 하였고 그 일을 이루었다(마 27:1). 그는

이사야의예언대로 ‘사람들에게멸시와미움을당하셨고질고를아시

는 자’이셨다(사 53:3). 사람이신 예수님의 고통은 참으로 크셨다.

[8-10절] 행악하는 너희는다 나를떠나라. [이는] 여호와께서내곡성

을들으셨도다[들으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내간구를들으셨음이여, 여호

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떪이여, 홀연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본문은 다윗의 기도를 세 가지의 단어로 말한다. 첫째는 ‘곡성’이

다. 다윗은하나님께눈물의기도를올렸다. 그는밤마다눈물로그의

침상과 요를 적셨다. 둘째는 ‘간구’이다. 그는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었다. 1-4절에는 ‘여호와여’라는 말이 다섯 번 나온다

(1, 2, 2, 3, 4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여 간절히 불렀다.

셋째는 ‘기도’라는 일반적 용어이다.

눈물의 간구를 올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했다. 그는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는 여호와

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음이로다”(8절)라고 말하고, 또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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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9절)라고 말한다. ‘들으셨다’는 원어(완료

형)는 하나님께서 그의기도를 들으실것이라는 그의확신을 나타낸

다. 기도응답이아직나타난것은아니겠지만, 그는하나님께서주신

마음의 평안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고 말한다.

다윗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내용은 그에게 악을 행하던 원수들이

홀연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그를 떠나가는 것이다. 전에는

교만하고의기양양했던그들이이제는몸둘바를모르게부끄러워하

며심히떨고 당황할것이다. 의인에게는고난이많지만 구원과승리

가 있고(시 34:19)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요 14:27).

시편 6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다윗은심신의연약중에있

었다. 그는몸이수척하였고뼈도떨렸다(2절). 그는탄식함으로곤핍하

여밤마다눈물로침상과요를적셨고눈은근심을인해쇠하였고그의

많은대적들을인해어두워졌다(6-7절). 성도는때때로심신의연약함

에 떨어진다. 많은 경우 그것은 자신의 죄와 부족 때문에 온다.

둘째로, 다윗은고난중에하나님의긍휼의회복을간구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그의분노로그를징계치마시고긍휼히여기사그를고쳐

주시기를 구했다(1-2절). 그는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오셔서 그의 자비

하심으로 그를 구원해주시기를 간구하였다(3-4절).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자비와긍휼을의지하며 구원을간구할수 있다. 신약성도들

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8-9절, “행악하는

너희는다나를떠나라. 여호와께서내곡성을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기도를받으시리로다.” 하나님

께서는고난중에부르짖는성도의간절한눈물의간구를반드시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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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편: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심

본시편은다윗의식가욘(יוֹןꔿꚄ)(변칙적인리듬의시라는뜻같음)

이며,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이었다.

[1-2절] 여호와내하나님이[시]여, 주께피하오니나를쫓는[뒤쫓는] 모

든자에게서나를구하여건지소서. 건져낼자없으면저희가사자같이나

를 찢고 뜯을까[뜯으나 건질 자 없을까](영어성경들) 하나이다.

다윗에게는 그를 해치려 뒤쫓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자같이

그를찢으려고 하고있었으나그를건질 자가없었다. 그가사울에게

쫓기던때의상황이그러하였다. 그러나이런고난의상황속에서그

는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피하고그를 의지하

며그의구원을간구했다. 평소에하나님을 알고그를경외하고믿고

의지하는자는환난중에그에게피하고그의구원을간구할수있다.

[3-5절] 여호와내하나님이[시]여, 내가이것을행하였거나내손에죄

악이있거나화친한자를악으로갚았거나내대적에게무고히빼앗았거든

원수로나의영혼을쫓아잡아내생명을땅에짓밟고내영광을진토에떨

어뜨리게 하소서(셀라).

“이것을 행했다”는말은다음에나오는말을 가리킨것 같다. 그는

그의손에죄악이있거나 그가 자기와 화친한자를악으로갚았다면,

원수들이그를쫓아잡아그의생명을땅에밟고그의영광을진토에

떨어뜨리게하시라고하나님의공의에호소하며담대히 구원을간구

한다.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이라는 말씀은 삽입구절로

“나는 무고히 나의원수된자를건져내었나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나은것같다(KJV). 이말은 그가 자기를잡아죽이려고쫓던사울

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일에 맞다(삼

상 24:7; 26:11). 사도 요한의 말대로, 성도는 자기가 자기를 책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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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없을 때, 즉 자기 행위가 양심적으로 결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간구한 바를 얻을 것이다(요일 3:21).

[6-8절] 여호와[시]여, 진노로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나

를위하여깨소서. 주께서심판을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집회로주를두

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여호와[시]여, 나의의와내게있는성실함(톰 ꚠ)[온전함](영어ם

성경들)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진노의심판을간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들의 분노보다

수십 갑절 더 크고 무섭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신

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경고된 바이다. 다윗을 대적하고 핍박하

는 자들이 분노할때 그것을 막을 자는 주권적 섭리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대적들의 노함은 저지될 것

이다. 세상에서 성도에게 대적자들이많으나심판자이신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그들을물리쳐주실것이다. 원수갚는일은 하나님께있

다. 성도의모든문제의해결은하나님께있다. 그러므로성도는문제

를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집회에서심판을행하시기를구한다.

‘민족들’이라는 말(움밈 ꗴꔡ)은ים 영어성경들처럼 ‘백성들’(peoples)

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민족들 혹은 백성들이 주를 둘러 모이고 주

께서그높은 자리에앉으심은위엄있는재판관의모습이다. 하나님

께서는 온 세상의 나라들과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다윗은자신의의와 온전함을따라하나님께서심판하시기를담대히

구한다. 온전함은 대략적 의미라고 본다. 엄격한의미에서완전한자

는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에순종하며사는자는 의로운자요 온전한자로 간주된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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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들과 현저히 구별된다.

[9절] 악인의악을끊고의인을세우소서. 의로우신하나님이[께서] 사람

의 심장[마음과 내부(內部)](원문, KJV)을 감찰하시나이다.

다윗은하나님께서악인과의인을구별하여악인들의악을끝나게

하시고 의인들을 세우시기를 간구한다. 세상에는 악인이 끊임없이

득세하고 활개치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세상

에완전한도덕적질서는세워질수없다. 그러나감사하게도하나님

께서는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정확히 구별하신다. 본문에 사람의

‘심장’이라는원어는 ‘마음과 내부(內部)’라는 말인데, ‘내부’라는원어

(켈라요스 ꖼꗚꗖ)는ות ‘신장(腎臟), 생각, 감정, 품은 뜻’을 가리킨다.

또 ‘감찰한다’는 원어(바칸 ꖏꔯ)는ן ‘시험한다, 검사한다, 판별한다’는

뜻이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품은

뜻을 다 시험하시고 악인들을 끊고 의인들을 세우실 것이다.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정직한자’는 ‘의인’과동의어이다. 그는하나님을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며 행하는 자이다. 성도의 특징은 마음의 정직함

에있다. 성도는거짓과간사함을미워해야한다. 세상은의인을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시고 그를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다.

성도는악한 대적들의 핍박을 받을 때 육신의 힘이나 칼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육신의 힘이나 칼

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신다.

[11-13절] 하나님은[께서는] 의로우신재판장이심이여, 매일분노하시

는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회개치아니하면저가그칼을갈으심이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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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이미당기어예비하셨도다. 죽일기계를또한예비하심이여, 그만든

살은 화전(火箭)[불화살]이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는 악인들의 악을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

으신다. 만일그가악을눈감아주신다면, 그는불의한재판관이실것

이다. 그는 악인들에게 평안과 복을 주지 않으신다(사 48:22; 57:21).

그는 악인들의 악에 대하여 매일 분노하신다. 악인들은 매일 하나님

의 진노와 징벌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다윗은 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갈으심이여, 그

활을이미당기어예비하셨도다. 죽일기계를또한예비하심이여, 그

만든 살은 불화살이로다”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

를회개하라고명하셨다(마 4:17; 눅 13:3). 사도바울은, “알지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

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고 말하였다(행 17:30). 회개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그러나 악인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

하며 거절하고 그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롬 2:5).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자들을 위해 벌을 준비하셨다. 그것은

매우 치명적인 벌이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갈으시고 그 활을 당기시고 그 화살을 쏘시며 또 ‘죽일 기계’를 예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특등 궁수(弓手)이시다. 그의 불화살은

악인들의 심장에 명중할 것이며 그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다.

[14-17절] 악인이 죄악을 해산함이여, 잔해를 잉태하여 궤휼[거짓]을

낳았도다. 저가웅덩이를파만듦이여, 제가만든함정에빠졌도다. 그잔해

는자기머리로돌아오고그포학은자기정수리에내리리로다. 내가여호

와의의를따라감사함이여, 지극히높으신여호와의이름을찬양하리로다.

악인들은 악한 일들을 위하여 애쓰며 남을 해치는 일들을 은밀히

계획하고거짓된 일들을 행한다. ‘해산한다’는 원어(예캅벨 ꔲꖏꖾ)는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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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을 위해) 진통한다’는 뜻이다. 악인은 악행을 수고로이 계획하

고, 은밀하게 또 거짓되게 수행하며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행한다.

그러나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9절)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공의로 보응하신다. 악인들은 의인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 만들지

만 자신이 거기 빠지며 그를 해하려고 계획한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

오고 그의 포학함이 자기 머리에 떨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다. 시편 9:15,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그물에자기발이걸렸도다.” 시편 57:6, “저희가내앞에웅덩이를팠

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시편 7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의로운재판장

이시다. 11-12절, “하나님께서는의로우신재판장이심이여매일분노하

시는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저가그 칼을 갈으심이

여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세상은 공의의 심판자가 없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속히 회개해야 한다.

둘째로, 악인들은자기들이판함정에그들자신이빠질것이다. 15-

16절, “저가웅덩이를파만듦이여제가만든함정에빠졌도다. 그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학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악인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다.

셋째로, 다윗은 악인들이 그를 해치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와그의온전함을따라판단하시고구원하시기를호소하였다. 8-9절,

“여호와께서만민에게심판을행하시오니여호와여, 나의의와내게있

는온전함을따라나를판단하소서. 악인의악을끊고의인을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내부를 감찰하시나이다.” 성도는

평소에경건하고의롭게살아야환난날에하나님께담대히기도할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낙심치 않고그의공의를믿고 확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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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편: 사람을 존귀케 하심

다윗의 시이며 영장(伶長)(메낫체아크 ꖏꙇꗻꗱ) 아마 찬양대장을위

한 것이고 깃딧(깃딧 사람의 악기나 멜로디)(탈굼)에 맞춘 노래이다.

[1절] 여호와우리주여[주님이시여], 주[님]의이름이온땅에어찌그리

아름다운지요(앗디르 ,BDB)[엄위하신지요](אꕑַיר NASB, NIV). 주[님]의 영광

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호와’라는 명칭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고, ‘주’라는 명칭은

소유권과 통치권을 나타낸다. 여호와께서는 영원자존자, 즉 영원 전

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영광이 온 천지만물에 가득하다.

[2절] 주[님]의대적을인하여어린아이와젖먹이의입으로말미암아권

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報讐者)로 잠잠케하려하심이니이

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많다. 마귀와 악령들, 무신론자들,

이방종교인들, 우상숭배자들, 이단자들, 악한정치가들, 부도덕한자

들이다 하나님의대적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어린아이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대적자들을 잠잠케 하실 것이다.

소년다윗은블레셋장수골리앗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네가모욕하는이스라엘군대의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가노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고 말했고(삼상 17:45, 47) 그와

싸워 이겼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새 시대가 오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렘 31:34).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졌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되었다고 말씀하셨다(마 11:25). 예수께서 마지막

으로예루살렘에올라가셨을 때거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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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치는아이들이 있었다(마 21:15). 하나님께서는순진한어린아이들

이하나님을믿고고백하게 하셨다. 사도바울은하나님께서이세상

의 약한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하신다고 말하였다(고전

1:27-29).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한다.

[3절] 주[님]의손가락으로만드신주[님]의하늘과주[님]의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님의 손가락’은 신인동형적(神人同形的) 표현 즉하나님께서영

이시지만 물질적 몸을 가진 존재처럼 묘사한 것이다. 사람의 손가락

이 물건을 만들수도 있고집을 지을 수도있는 기계와 같듯이, 하나

님의손가락은전능하신손가락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발명가

이시며기술자이시며 과학자이시며미술가와음악가이시다. 온 세상

과 만물들은 그의 창조의 작품들이다.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다. 그것들은 우연히 된 것이거나 영원히

스스로존재하는것이아니고하나님께서창조하심으로 시작된것들

이다. 하늘은광대하고 신비하며 해와달과별들은오묘막측하다. 사

람들은 인류 6천년 역사에 겨우 달이나 화성 등에 로켓을 보내어 탐

험을 시작한 정도이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참으로 크고 웅장하다.

[4절] 사람이무엇이관대주께서저를생각하시며인자(人子)가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眷顧)하시나이까(파카드 ?ꙍ)[돌아보시나이까]ד

“사람이무엇이관대”라는표현은사람이 광대한우주와비교할때

너무미약한존재임을나타낸다. 광대한우주에비해지구는한작은

공이며 사람은 그 공 위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점에 불과하다. 광대한

우주에 비교하면 사람들은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런지극히작은존재인사람들에게특별한관심을가지셨다. 그는이

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돌보신다.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일차

적관심은단순히 우주나지구가아니고 지구 위에 사는사람들이다.

그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창조하셨고그들의 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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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류를 다스리시고 복과 재앙을 내리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놀랍게도 창조

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가?

[5-9절] 저를천사보다조금못하게하시고영화와존귀로관을씌우셨

나이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곧모든우양(牛羊)과들짐승이며공중의새와바다의어족과해

로(海路)에다니는것이니이다. 여호와우리주여[주님이시여], 주[님]의이

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엄위하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천사보다’라

는원어(메엘로힘 ꕙꗟꔤꗭ)는ים ‘하나님보다’라고번역할수도있지만

(NASB), 고대의 번역들(LXX, Syr, Targ)처럼 ‘천사보다’라고 번역하

는것이타당해보인다(KJV). 왜냐하면사람은하나님보다조금못한

존재가아니고무한히 못한존재이며, 또만일다윗이 ‘하나님보다’라

고말하려했다면 2인칭으로 ‘당신보다’라고 표현했을것이기때문이

다. 또 시편에서 ‘하나님’이라는 원어(엘로힘)가 ‘재판장’을 가리키는

말로쓰이기도했고(시 82:1, 6), 또 ‘천사들’로번역된다른구절도있

다. 시편 97:7, “너희 신들[천사들](LXX, Vg, Syr)아, 여호와께 경배할

지어다.” 또 신약성경히브리서 2장은 시편 8편의 본문(아마 LXX)을

인용하면서 천사로 읽었다. 또한 ‘조금’이라는 원어(메아트 ꘞꗱ)는ט

‘조금’ 혹은 ‘잠시’라는뜻이다. 사람은본래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

니었지만, 범죄함으로 인해 잠시 천사보다 못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사람

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존귀하고 영광스런 존재이

었으나 범죄함으로 그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렸다(롬 3:23; 시 49:12).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셨으나 삼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과존귀를얻으셨고또그를통해구원얻은성도들은장차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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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로마서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3:21,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

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구원의 결과는 영광이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임무를받았지만(창 1:26, 28) 범죄함으로어리석은 우상숭배에 떨어

졌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고전

15:45, 47) 구원 얻은 성도들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임무들을

완수해 피조물들의 종이 되지 말고 그것들을 다스려야 한다.

시편 8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온

세상에그의엄위하심과영광을나타내셨다(1, 9절). 시편 19:1, “하늘이

하나님의영광을선포하고궁창이그손으로하신일을나타내는도다.”

이세상뿐만아니라, 사람도본래영광스럽고존귀한존재로창조되었

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찬송하며 감사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통해 그의 능력을 증거하셨다.

마태복음 11:25-26,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

이신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

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는교만한마음을버리고 어린아이같이 겸손

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찬송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 그는 사람

을그의 형상으로지으셨고 영광과존귀를주셨으나, 사람이 범죄함으

로그영광과존귀를잃어버렸다. 그러나우리는예수그리스도를믿음

으로구원얻어하나님의자녀의영광과존귀를회복하였다. 이제우리

는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상을 섬기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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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만물을 다스리는사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9편: 공의로 심판하심

뭇랍벤(ןꔲꗛ 아들의‘)(מוּת 죽음’이라는 곡)에 맞춘 영장(伶長)(메

낫체아크 ꖏꙇꗻꗱ) 아마 찬양대장을 위한 다윗의 노래이다.

[1-6절] 내가전심으로여호와께감사하오며주[님]의모든기사를전하

리이다. 내가주[님]를기뻐하고즐거워하며지극히높으신주[님]의이름을

찬송하리니내원수들이물러갈때에주[님]의앞에서넘어져망함이니이다

[망하나이다]. [이는] 주께서나의의와송사를변호하셨으며보좌에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심판하셨음이니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

하시며저희이름을영영히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끊어져영영히멸망하

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감사한다’는 원어(야다 ꕇꖷ)는ה ‘찬송한다’는 뜻도 가진다. 감사와

찬송은 성경에서 거의 동의어이다(대상 25:3; 시 92:1-3; 95:2; 100:4

등).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기사(奇事)

를 전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

하겠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고 도우셨으며 그의

대적자들을 징벌하셨다. 다윗의원수들은다윗을공격하고비난했지

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때 그들은 물러갔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 망하였다.

다윗의원수들이넘어져망한것은하나님의공의로운심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판단과 의, 또한 그의 송사를 지지하셨고 변호

하셨다. 그는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거기에

사는모든사람들을심판하신다. 이런사실은참으로감사하다. 사람

의양심은선과진실이인정을받는세계를원하며세상사람들도입

으로는그런 세계를인정할 것이나 자신의이익을 위해불의와 악을

행하며또그런것과타협한다. 의롭고선하고진실하게 살려는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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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오히려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공의

로 심판하신다.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무시하는 악인들과 이방 나라

들은 영원히 멸망하여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7-8절] 여호와께서영영히앉으심이여, 심판을위하여보좌를예비하셨

도다. 공의로세계를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만민에게판단을행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시요 심판자이시다. 그는 인류 역사

속에서 자주 심판을 행하셨다. 마지막 날에도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행하실것이다(벧후 3:7; 계 20:11-15). 그는 공의와정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시 7:11). 로마서 2:6,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9-10절] 여호와는[께서는] 또압제를당하는자의산성이시요환난때

의산성이시로다. 여호와[시]여, 주[님]의이름을아는자는주[님]를의지하

오리니 이는 주[님]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인생의 여정에는 사람들의 압제도 있고 여러 어려운 일들도 있다.

어떤때는 그것이하나님의징벌로오지만, 어떤때는 세상의헛됨을

깨닫고하나님만소망케하는훈련과정으로온다(시 39:6-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압제당하는자에게산성이시요환난때의 산성이되신

다. 산성은 요새와 피난처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원수

들의 교묘하고 집요한 공격과 핍박으로부터 안전하게 피신할 곳이

되신다. 하나님께서는긍휼로의인들을보호하시고변호하시며 악인

들을 징벌하신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피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를 체험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

서는 그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그를의지할것이다. 그를의지하고 찾는자들은 그의말씀을

붙들고 그에게 기도하며 그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체험할 것이다. 그

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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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절] 너희는시온에거하신여호와를찬송하며그행사를백성중

에선포할지어다. [이는] 피흘림을심문하시는이가[갚으시는이께서] 저희를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않으심이로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계시며(왕상

8:30) 세상을 초월해 계시며(왕상 8:27)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렘

23:24), 그는 특히 시온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는 오늘날에

는성도들의모임인교회에계신다(고전 3:16). 시온에거하신하나님

께서는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억울한 일들을 다 갚아주셨다.

다윗은하나님을찬송하고 그의행하신일들, 곧그의 공의의심판을

백성 중에 선포하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의롭고 선한 일들을

체험하는자마다그를찬송하며그의일들을증거할 수있을것이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거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행하셔서의인들의 피흘림당함을갚으셨고그들을기억하시

고 핍박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13-14절] 여호와[시]여, 나를긍휼히여기소서. 나를사망의문에서일

으키시는주여[주님이시여], 미워하는자에게받는나의곤고를보소서. 그리

하시면내가주[님]의찬송을다전할것이요딸같은시온의문에서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에게는그를 미워하는자들이많았고그들에게서받는고난과

곤고함은 컸다. ‘사망의 문’은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죽는다

는뜻이다. 다윗은원수들로인해곤고함이 심하여죽을 지경에있었

다. 그러나그는그런어려운상황속에서하나님을믿고의지하였다.

그는하나님께서그를사망의문에서일으키시는자, 즉그를들어올

려 건져내시고 피하게 하시는 자임을 믿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믿었고하나님께서 그를긍휼히여기시고돌아보시고도우시

기를 기도하며, 또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증거하며 기뻐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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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절] 열방은자기가판웅덩이에빠짐이여. 그숨긴그물에자기

발이걸렸도다. 여호와께서자기를알게하사심판을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힉가욘,3)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방 나라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파고 그들의 발로 걸리게 하려고 몰래 그물을

쳤었다. 악인들은 경건한자들이그들과동류가되지않고오히려그

들의 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였다(요 7:7). 그

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자신을 알리셨

다(시 7:11; 9:4).

경건하고선한자들을해치려던이방 나라들은하나님의공의로운

심판의결과 자기가판 웅덩이에빠졌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의

발이 걸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이며 악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무지하고 악함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다. 불경건한 악인들

의 악한 계획은 자신들만 해롭게 하였다(에 6-7장; 단 6장).

[17-18절] 악인이 음부(陰府)(쉐올 ꚉ)[지옥]로אוֹל 돌아감이여, 하나님

을잊어버린모든열방이그리하리로다. [이는] 궁핍한자가항상잊어버림

을보지아니함이여, 가난한자가영영히실망치아니하리로다[아니할것임

이로다].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는 성도를 가리킨다.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악인들과하나님을잊어버린 모든 열방은 지옥의 판결을피할 수 없

을 것이다. 성도는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당하며 때때

로 잊혀진 것 같으나 실상 잊혀진 것이 아니며 그의 소망도 없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기억하시며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악인들을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19-20절] 여호와[시]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

며열방으로주의목전에심판을받게하소서. 여호와[시]여, 저희로두렵게

3) 힉가욘(יוֹןꔿꕙ)은 ‘울리게 부르라’는 음악 용어라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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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셀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것은 그가일어나 행동하신다는뜻이다.

다윗의기도는악인이대적하는하나님의영광을위하고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시고 벌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또 그로 인해 성도

가 보호와 위로를 얻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시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들이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뿐임을 깨닫게

될것이다. ‘인생’이라는 원어(에노쉬 ꔤ)는נוֹשׁ ‘병약한’(아누쉬 (אָנוּשׁ

존재라는 맛을 가지는 말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경외하는성도들을핍박하고해치려 했지만하나님의심판

앞에서 무력하게 엎드러질 것이다.

시편 9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해

보좌를 예비하셨다(7-8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다. 그

는 심판을 위해 보좌를 예비하셨고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악한원수들을영영히멸하실것이다. 악한자

들은 일시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악을 행할 뿐이다. 그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 자신이 빠질 것이다(15절). 악인들은 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17절).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성도들의 의를 변호하실것이다.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

다.” 12절, “[그는] 가난한자의부르짖음을잊지아니하시도다.” 성도들

은 비록 때때로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넷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의 하신

일들특히악인들의심판과성도들의구원을전파할것이다. 1-2절, “내

가전심으로 여호와께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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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편: 악인에 대한 심판을 호소함

[1-2절]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

시나이까? 악한자가 교만하여가련한자(아니 ꗼꘝ)[가난한י 자, 겸손한 자,

고난당하는자]를심히군박(窘迫)하오니[괴롭히오니] 저희로자기의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시편 저자는 지금 큰 환난 가운데 있다. 그는 자신을 ‘가난한 자,

겸손한자, 고난당하는자’라고표현하며악한자가교만하여가난한

자를 심히 괴롭힌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악하고 교만

하지만, 성도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며 때때로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않으시

고멀리서계시다고느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그의 깊고높으신

뜻 가운데 성도를 환난에 버려두신다(시 13:1; 35:22; 38:21). 하나님

께서 환난 때에 우리의 산성이시요 피난처시며 큰 도움이시지만(시

9:9; 46:1), 성도는 때때로 그의 즉각적 도움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악인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호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 어렵고 답답한 시간은 그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 시간은 그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고 영적인

큰 유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3-4절] 악인은그마음의소욕을자랑하며탐리하는자는여호와를배

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아니하신다하며그모든사상에하나님이없다하나이다[이는악인

이마음의소욕을자랑하며여호와께서미워하시는탐욕자들을축복함이니

이다. 악인은그얼굴의교만으로하나님을찾지않으며그모든사상에하

나님이 없나이다](KJV).

이 본문은 악인들로 그들이 베푼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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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한 이유를 나타낸다. 악인들은 세상적 욕심을 자랑한다. 그러나

요한일서 2:16은 “세상에있는모든것이육신의정욕과안목의정욕

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악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탐욕자들, 즉 불의의 이익을 취하

는자들을축복한다. 악인은이세상과세상에속한자들을사랑한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악인의 생활 목표요 가치 기준이다.

그러나 하나님을경외하는성도에게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 6:24).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

한 주인으로 선택하였다. 성도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갈 5:24). 아직도돈을사랑하는자는헛된신앙의집을짓는자이다.

악인은 또한 교만하며 무신론적이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면 그는

모든 악을 회개했을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악을 떠날

수있다(잠 16:6). 교만하고하나님을 찾지않는자는악을버리지못

하며 돈 사랑함과 육신의 쾌락 사랑함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5-7절] 저의길은언제든지견고하고주[님]의심판은높아서저의안력

(眼力)[시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모든대적을 멸시하며그 마음에

이르기를나는요동치아니하며대대로환난을당치아니하리라하나이다.

그 입에는저주와궤휼[거짓]과포학이충만하며혀밑에는잔해와죄악(아

웬 ,허탄함(KJV)](אꕳָן 사악함(NASB)]이 있나이다.

악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해 보인다. 악인은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

고건강하고형통하기도한다(욥 21:7-13; 시 73:3-12; 렘 12:1). 더욱

이, 하나님의심판은높아서악인의눈에미치지못한다. 악인은그것

을느끼지못하고두려워하지도않는다. 그는또모든대적자를멸시

하고 자신의 평안과 형통을 확신하며 자신의 실패나 고난에 대해서

는생각지않는다. 이것은겉으로는패기와용기같이보이지만, 실상

헛된 자만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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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래를 자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일 뿐이다.

또악인의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학이충만하며혀 밑에는 잔해

와 사악함이 있다. 사람의 말은 그의 인격을 나타낸다. 선한 사람은

선한말을하지만,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한다(마 12:34-35). 악인은

남을 저주하고 속이고 포학하고 해치고 헛되고 사악한 말을 한다.

[8-11절] 저가 향촌 유벽한[숨어 있는]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자를죽이며그눈은외로운자를엿보나이다. 사자가그굴혈에엎

드림같이저가은밀한곳에엎드려가련한자를잡으려고기다리며자기그

물을끌어가련한자를잡나이다. 저가구푸려엎드리니그강포(아추마우

.ꘝ)[그의강한것들]로인하여외로운자가넘어지나이다צוꗪּיו 저의마음에

이르기를하나님이 잊으셨고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보지 아니하

시리라 하나이다.

시편에서 성도는 ‘무죄한자’ ‘외로운자’ ‘가련한 자’ ‘가난한자’ 등

으로묘사되고, 악인은이런성도를해치려한다. 악인은한적한곳에

숨어 있고 은밀한 곳에서 성도를 엿본다. 그는 사자가 그 굴에 엎드

림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린다. 악인이 공공연히 악을 행하지 못하고

은밀히 하는 것은 양심 때문일 것이다. 악인은 또 의인을 향해 강포

하다. ‘그 강포’라는 말은 ‘그의 강한 것들’이라는 뜻으로 ‘그의 강한

손과 발’을 가리킨 것 같다. 악인은 폭력적이다. 이 세상에서 의인들

은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했다(딤후 3:12).

악인은 또 무신론적이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사고

때문에 악을 담대히 행한다. 시편 14:1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했다.

[12-15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드옵소서. 가난

한자를잊지마옵소서. 어찌하여악인이하나님을멸시하여그마음에이

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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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카아스 ꘞꗐ)[괴롭힘]을ס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

로운 자가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께서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

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악인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생각

한다. 실상 그는 무신론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잔해와

괴롭힘을 다 보셨고 다 감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무시한다

고 무시를 당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는 오히려 모든 일을 다 감찰하

시고판단하시며그손으로 악인의악행에대해갚으실것이다. 하나

님께서는 악인을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다.

또하나님께서는 악인을징벌하심으로 성도를도우시고돌보실 것

이다. 신명기 10:18은 하나님께서 ‘고아와과부를위하여신원하시는’

자라고 말하며, 시편 68:5는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말한다. 하나님께서는긍휼이많으시다. 하나님께서

는 악인을 징벌하심으로 성도를 도우시고 돌보시며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고 선하게 살지만 이 세상에서

악한 자때문에 핍박을 당하여외롭고 가련하기까지 한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의지하고기도한다. 시편저자는그러므로 “외로운자가주

를 의지하나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손을 드시고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시고 악인에게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기를 기도

하였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연스런 표현이다.

[16-18절]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께서는] 겸손한 자(아나임 ꖹꗺ꘥)[가난한ים

자, 핍박당하는자]의소원을들으셨으니저희마음을예비하시며귀를기울

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영원한 왕, 곧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심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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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다. 그는성도의호소를 들으신다. ‘겸손한자, 가난한자, 핍박당

하는자’는 성도 자신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겸손한성도의간구

를들으신다. 또그는성도의마음을준비시키신다. 그는성도가악을

버리고의와선에굳게서도록준비시키신다. 그는억울하게고통당

하는 자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부도덕

한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서 멸망당할 것이다(16절). 악인은 새 예루

살렘성안으로들어오지못하고성밖에있을것이다(계 21:27; 22:15).

시편 10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세상은악하며성도들은이

세상에서고통을당한다. 세상 사람들은교만하여 순진한자들을핍박

한다. 그들은하나님을멸시하며부정하며세상적이익을탐한다. 그들

의입에는저주와거짓과포학이가득하다. 성도는악한세상에서고난

을당한다. 그들은 가련한자(2, 9절), 외로운자(9, 10, 14절), 가난한자

(12절), 겸손한 자(17절)라고 표현된다. 세상사람들은 성도들을미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하였다(딤후 3:12).

둘째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시며 통치자시요 심판

자이시다. 16절, “여호와께서는영원무궁토록왕이시니.” 천지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그 온 세상을 보존하시

고 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보존자와 통치자이신 하나

님께서는 도덕적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들

을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공의로 보응하신다.

셋째로, 성도는고난중에 하나님만의지하고하나님께모든 문제를

아뢰어야 한다.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드옵

소서.” 14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시편에는 성도가 고난

중하나님께부르짖는내용, 특히악인의악행에대해하나님의보응을

호소하는 내용이 많다. 성도는 고난 중 하나님만 믿고 기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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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편: 여호와께서 인생을 감찰하심

다윗의 시이며 영장(伶長) 즉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이다.

[1-2절] 내가여호와께피하였거늘너희가내영혼더러새같이네산으

로도망하라함은어찜인고? [이는]악인이활을당기고살을시위에먹임이

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함이로다].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도망하라고 권했다. ‘새같이

네산으로 도망하라’는표현은 새가사냥꾼을피하여산속으로날아

숨듯이 도망하라는 말이다. ‘네 산’은 ‘네가 피신할 곳’이라는 말로서

그가 의지할 인간적, 세상적 방책을 의미할 것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에게 도망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악인이 활

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그를 쏘려 하기 때문이었다. 다윗은

자신을 ‘마음이 바른 자’로 표현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이성과 양심을 따라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그러나 악인은

그런 다윗을 어두운 데서 엿보며 해치려 하였다. ‘어두운 데서 쏜다’

는 말은 은밀하게 해치려 한다는 뜻이다. 악인은 솔직하거나 당당하

지 못하고 거짓되며 이중적이다.

다윗은환난중에 “내가여호와께피하였다”고고백한다. 하나님께

서는 다윗의 피난처이셨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믿음이다.

어려운일이 있을때 당황하거나두려워 떨거나 낙심하는 것은 믿음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피하며

그의품에안기는것이다. 시편 46:1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피난처

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였다.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foundations)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초인 하나님의 진리들,

즉 성경에 계시된 교리들과 생활 교훈들을 가리켰다고 본다. 그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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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독교의 기초이며 인생의 삶의 기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터이시다(고전 3:11). 히브리서 6:1-2는성경의기본교리들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자고 교훈한다.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조만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기독

교의 기본 교리들이 부정되거나 무시된다면, 거기에 어떤 바른 신앙

생활이 가능하겠는가.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이 부정된다면, 거기에

참된 기독교는 없을 것이며 기독교인의 믿음과 소망은 헛될 것이다.

거기에는 기독교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지키는 보수신앙과 바르고

선하게 사는 도덕적인 삶이 무의미하며 무가치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악화되어 윤리적기본이흔들리고매우불경건하고음란하

고향락적이게되며 심지어교회들조차도배교적이고부도덕하게되

는시대가올것이다. 오늘날이그러한시대가아닌가생각된다. 자유

주의교회들은하나님께서 성경에계시하신기본교리들을부정하고

왜곡시키며 낙태와 동성애 등의 윤리적 악들까지 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다. 디모데후서 2:19, “하나님의 견고

한 터는 섰으니.” 시편 102:27,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말라기 3:6,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13:8-9, “예수 그리스도

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믿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성경의 교훈대로 정직

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디모데후서 1:13,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

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의 본을 지키라.”

[4절] 여호와께서그성전에계시니여호와의보좌는하늘에있음이여,

그 눈이인생을통촉하시고 그안목(아프아프 ꘞꘞ)[눈꺼풀]이ף 저희를 감

찰하시도다(바칸 .ꖏꔯ)[시험하시도다]ן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것은살아계신하나님의진리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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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며그의보좌는하늘에 있으시다. 그는 무한하시고온우주에충

만하시지만구약시대에그의영광을땅에있는그의성막과그의성

전에 나타내셨다. 그는 오늘날에 교회들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전 3:16). 하나님의 진리들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는특히그영광을하늘보좌에나타내신다. 그의보좌는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보좌이며 심판하시는 심판자의보좌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심히 거룩하고 엄위하시다. 그는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

하시고의인들과악인들을 감찰하시고시험하시고그들을공의로심

판하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피신다. 하나님의 눈은

매우밝으시다. 그의시력은완전하시다. 그의 시력은 세월이 흘렀다

고 약해지지 않으신다. 그의 눈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는 사람의 행위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뜻까지도 감찰하시고

그선함과정직함을시험하시고판단하신다. 시편 139:1-4, 23, “여호

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나의앉고일어섬

을 아시며 멀리서도나의 생각을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나의모든행위를익히아시오니 여호와여,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

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5절] 여호와는[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감찰하시고 시험하시며 그들이 과연 진실

한 신앙고백자인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는지, 혹시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인 자가 아닌지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또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는 겸손하고

선한 의인을 사랑하시지만, 교만하고 강포한 악인을 미워하신다. 이

것이 그의 도덕적 판단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하시고 정확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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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심판은공의로우시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을칭찬하고그

들을 친근히 할지몰라도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항상 명확

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악인들을 미워하시고 정죄하신다.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는악인들에게그물을내려치신다. 그것은그들이받을

징벌이다. 아무리 약삭빠른악인들이라도하나님께서 내려치시는그

그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징벌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

로묘사된다. 그것들이 악인들의 소득이다. 불과유황은불의 형벌을

가리킨다고본다. 유황은성냥이나화약의원료로불이잘타는물질

이다. 하나님께서는심히음란했던소돔성과고모라성에유황과불

을 비같이 내리셨고(창 19:24) 사탄과 악령들과 악인들을 위한 지옥

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증거되었다(마 25:41; 계 21:8). 태우

는 바람은 환난과 재앙의 바람을 가리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

에게 내리실 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증거되고 의인들의 억울한

고난이 보상되며 마침내 세상에 도덕 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7절] [이는] 여호와는[께서는] 의로우사의로운일을좋아하시나니[좋아

하심이니] 정직한자는그얼굴을뵈오리로다[그의얼굴은정직한자를보시

는도다](MT, KJV).4)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의 이유, 즉 의인을 시험하여 인정

하시고 악인의 악을 판단하시고 징벌하시는 이유를 제시한다. 그것

은하나님께서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의(義)는 도덕적표준에일치함

4) 본절 후반부에 대하여, 근래의 영어성경들도 우리말 번역과 같으나

(NASB, NIV), 옛날 영어번역(KJV)은 “그의 얼굴은 정직을 보시는도다”라고

번역하였다. 원문에 ‘본다’는 동사(에케주 ꖗꖻ)는זוּ 3인칭 복수이며 ‘정직한

자’(야솨르 Ꚃꖷ)(단수형용사)보다ר ‘그의 얼굴’(파네모 ꗽ꘩)(복수명사)을ימוֹ

주어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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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 도덕적 표준이시다. 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악한 일을 미워하

시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실이다.

또 그의 얼굴은 정직한 자들을 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악행을미워하시지만, 의인들의선한행위들을좋아하시고 그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평안과 능력을 내리실 것이다.

시편 11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환난많은세상에서성도들

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그것은 믿음의 당연한 행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환난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며하나님께피할것이다. 시편 46:1, “하나님께서는우리의피난

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날 성경의 바른

교리들과 도덕성의 기본이 흔들리는 교회와 세상의 심히 어두운 현실

에서우리는주예수님과사도들을통해전수되었고성경에밝히계시

된역사적기독교진리들을믿고보수하고하나님만의지해야하고또

하나님의 계명들과 성경 교훈대로 의롭고 선한 삶을 실천해야 한다.

둘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감찰하시고 시험하신다.

그의시력은 완전하시다. 그의 시력은세월이많이흘렀다고 쇠해지지

않으신다. 그는의인들과악인들을감찰하시고시험하시고판단하신다.

그는공의의 심판자이시다. 그는의인들과 악인들에게 그들의 행한 대

로공의로보응하실것이다. 우리는하나님의감찰하심을알아야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의 악한 행위들에

대해불과유황과태우는바람으로벌하실것이나, 의인들의삶을인정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에게좋은 것으로복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얻은우리는우리속에남은모든죄성들을죽이고죄악한언행들

을 다 버리고 오직 경건하고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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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편: 거짓된 세상에서 지키심

다윗의 시이며 영장(伶長) 즉 찬양대장을 위해 스미닛(여덟 줄의

현악기나 혹은 한 옥타브 낮추라는 뜻 같음)에 맞춘 노래이다.

[1-2절]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이는] 경건한자가끊어지며[끊어짐이

며] [이는] 충실한자가인생중에없어지도소이다[없어짐이니이다]. 저희가

이웃에게각기거짓을말함이여, 아첨하는입술과두마음으로말하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한다. 성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행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도우

시고구원하시는살아계신하나님이시며, 성도는어려울때마다하나

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의 응답하심을 체험할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까닭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성

되고믿을만한자가인생 중에없어지기때문이었다. 경건하고충성

된 자가 하나씩, 둘씩 없어져 가는 현실은 슬프고 안타깝고 또 이런

구약교회의 영적, 도덕적 현실은 매우 절망적이게 보였을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거짓말을하며아첨의 말을 하고두 마음으로 말했

다. 그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면 거짓말을 하고 남의 비위

를맞추며속과겉이다른 말을한다. 그러나하나님께서는거짓말하

는자를매우미워하신다(잠 6:19). 또아첨의 말은 다른 사람을멸망

하게 만든다(잠 26:28).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교훈하였다(엡 4:25).

거짓말과 아첨의 말이 많은 현실에서 성도는 어떻게 신앙과 경건,

정직과충성을논할 수있겠으며, 이런현실에서어떻게고난과 외로

움을각오함없이신앙과정직을지키며진리를말하며전할수있겠

는가. 그러므로 이때 성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3-4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시편 12편: 거짓된 세상에서 지키심

- 66 -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사람의 거짓과 교만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사람들은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자기보다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자기를 자랑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

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그는 사람이 아첨의 말이나 자랑의 말을

하지못하게하실것이며공의로그들을 징벌하실것이다. 주의말씀

대로 사람의 한마디의 무익한 말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마 12:36).

[5절] 여호와의말씀에가련한자의눌림과궁핍한자의탄식을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성도는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눌림을 당하고 탄식하므로 가난하고

가련하고 고통 당하는 자로 표현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일어나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시고 더 이상 원수의

비방과 핍박이 없고 평안이 있는 안전지대에 그를 두실 것이다.

[6절] 여호와의말씀은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일곱번단련한은같

도다.

악인들의말들은 악하고거짓되지만하나님의말씀은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순결한 은같이 오류나 거짓이 없다. 사람의 말들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

하며 정직하고 순결하여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만하다(시 19:7-8).

[7-8절] 여호와[시]여, 저희를지키사이세대로부터영영토록보존하시

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이악한세대에서성도를지키시고보존하실것이다.

5절에 “내가이제일어나저를그원하는안전지대에두리라”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경건

한 롯을 심히 음란한 소돔 성으로부터 구원하셨다(창 19:16-1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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벧후 2:7-8). 그는우리를지키시고 의의 길로인도하신다. 시편 23:4,

“내가 사망의음침한골짜기로다닐지라도해를두려워하지않을 것

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

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이시다.

부패한 교회나 세상에서, 악인들은 곳곳에서 활보하고 있고 비루

함즉대단히나쁘고야비하고부도덕한일, 저질스럽고무가치한일

이 사람들 중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성도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

시편 12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교회가부패할때사람들은

경건하고 충성된 자를 찾아보기 어렵고 교회 안에서 거짓말과 아첨의

말이유행하고 참된 성도들은눌림과궁핍때문에 탄식한다. 구약교회

인 이스라엘 사회가 그러하였고 신약교회의 역사도 그런 점들이 없지

않았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중세교회의

부패는말할것도없었다. 세상은항상그러하며회개해야구원을얻을

것이지만, 말세에 교회들도 부패하고 해이해질 것이다(딤후 3:1-5).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로 비방을 받는 참된 성도들을 돌아보

시고도우실것이며그들을지키시고건지셔서다시는고난이없는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실것이다. 하나님께서는자기백성을고난가운

데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낙망치 말고 살아계신 하나

님,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의말씀은순결하고믿을만하다. 6절, “여호와의말씀

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일곱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19:7-8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에는 거짓과 오류가 없으며 또

성경에있는하나님의약속은반드시다이루어질것을믿는다. 우리는

오직 모든 성경말씀을 다 믿고 성경의 교훈대로만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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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편: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

다윗의 시이며 영장(伶長) 즉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이다.

[1-2절] 여호와[시]여, 어느때까지니이까?나를영영히잊으시나이까?

주[님]의얼굴을나에게서언제까지숨기시겠나이까? 내가나의영혼에경

영하고종일토록(요맘 ,항상](יוꗪֹם 계속(BDB)] 마음에근심하기를어느때까

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원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마음

에 근심하고 그의 원수는 그를 대항하여 자긍하며 의기양양해 했다.

그의 마음의 근심과고통은 여러날 동안계속되었고 점점 커져갔다

고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잊으신 것 같고 그 얼굴을 숨기신

것같았다. 그는 다윗을돕지도않으셨고그를핍박하는 악인을징벌

하지도 않으셨고 다윗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도 주지 않으셨다. 그러

므로다윗은 1, 2절에서원문에아드아나(הꗺָד־אꘞ)라고네 번말한

다(3번 ‘어느때까지’로, 1번 ‘언제까지’로번역됨). 하나님의침묵하심

이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고 그의 마음의 고통도 여러 날 동안 계속

되었다. 하나님께서는그의높으신 뜻, 깊으신뜻, 지혜로우시고선하

신 뜻, 완전하신 뜻 가운데 얼마 동안 다윗을 그렇게 버려두셨다. 그

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었다. 우리에게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하나님께서 계신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하늘

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

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하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3-4절] 여호와내 하나님이[시]여, 나를생각하사 응답하시고나의눈

을밝히소서. 두렵건대내가사망의잠을잘까하오며두렵건대나의원수가

이르기를내가저를이기었다할까하오며내가요동될때에나의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고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하였다. 첫째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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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응답하소서”라고기도하였다.

‘생각한다’는 원어(나바트 ꔨꗺ)는ט ‘본다, 주목한다, 중시한다(regard)’

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중시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소돔에서 건지셨다(창 19:29). 또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셔서

요셉을 잉태케 하셨고(창 30:22), 한나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잉태

케 하셨다(삼상 1:19).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 안에 있다.

둘째로,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였다. ‘눈을 밝힌

다’는 것은 낙망하기 쉬운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며 또 자신이처신할 바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판단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부족이 있으면 철저히 반성

하는것도포함될것이다. 고난의현실속에서사람이눈이어두우면

바른길을알지못하고방황하며믿음없이행하고말과행위로실수

하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눈이 밝아야 한다.

또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목적을 표현하였다.

그는사망의잠을자지않기위해기도한다고말했다. 낙심은사람을

불신앙에 떨어지게 하고 불신앙의 결과는 영적 죽음이다. 불신앙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과 같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잠이다. 또 그는

그의 원수가 그를 이기었다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기뻐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 성도가 의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

나 손이 피곤해지면 대적자들이 기뻐할 것밖에 없을 것이다.

[5-6절] 나는오직주[님]의인자[자비]하심을의뢰하였사오니내마음은

주[님]의 구원을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

하심이로다.

다윗은 고난의 현실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했다. 성도

가하나님을의지하는것은하나님의자비하심과긍휼하심을의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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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므로 죄인인 사람은 행위로

는 하나님 앞에설 수없다. 특히 고난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하심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

기시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멀리하지말고 그에게더 가까이나아가 그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품에 안겨야 할 것이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를 후대하심을 확신하고

있다. 지금은 원수들이 그를 핍박하고 대적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도우시고 그에게 좋은것을 주실 것을확신한다. 시편 34:8에서

그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다. 로마서 8:32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께

서어찌그아들과함께모든것을우리에게은사로주지아니하시겠

느뇨?”라고 말한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

주신하나님의사랑을확신한다면, 우리는하나님께서우리의고난의

현실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다윗은 또 이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겠다고

말한다. “내마음은주의구원을기뻐하리이다,” “내가여호와를찬송

하리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후대하심은 그의 기쁨의 이유이며 찬송

의 이유이었다. 이것은 또한우리의 기쁨과 찬송의이유이기도하다.

그러므로사도바울은빌립보서 4:4에서성도들에게 “주님안에서항

상 기뻐하라”는 교훈하였다. 또 그는 히브리서 13:15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교훈하였다.

시편 13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도

들을고난가운데얼마동안버려두신다. 하나님을경외하고주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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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믿고구원얻은성도들에게도때때로고난의시간이있다. 성도들에

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

하게 하고(고후 1:8-9), 교만하지 않고 겸손케 하고(고후 12:7), 또 하나

님의모든계명을지키게한다. 시편 119:71, “고난당한것이내게유익

이라. 이로 인하여내가주의율례를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는고난

을 통해 믿음 있게 되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자라간다.

둘째로, 다윗은세상에서어려운문제를직면했을때하나님께 “나의

눈을밝히소서”라고기도했다. 우리는우리의마음의눈이밝아져우리

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우리자신의부족을깨달아야한다. 또우리는어떤상황에서도

우리의마음이하나님을향한믿음을포기하거나낙망하거나하나님을

향해불평하지않아야한다. 우리는우리에게닥친모든일들이하나님

의 섭리 가운데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그 모든 일들은 우

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

셋째로, 다윗은 고난의 현실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했다.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은혜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위에서온전한자는세상

에아무도없다. 그러므로우리는하나님께서구주예수그리스도안에

서우리에게주신은혜를의지하며고난중에하나님께기도할수있다.

주예수께서는 “너희가내이름으로무엇을구하든지내가시행하리니

이는아버지로하여금아들을인하여영광을얻으시게하려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다(요

14:13-14). 또 히브리서 4:16은 “그러므로우리가긍휼하심을받고때를

따라돕는은혜를얻기위하여은혜의보좌앞에담대히나아갈것이니

라”고 말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의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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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편: 어리석고 부패한 인생

다윗의 시이며 영장(伶長) 즉 아마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이다.

[1절] 어리석은자는그마음에이르기를하나님이없다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다. 왜냐하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의 생사화복(生死

禍福)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주장하시는 자이

시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부모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자신을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를 부정하는 것이 무지하고 어리

석은 일이듯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또하나님을부정하는자는그행위가부패하게되어 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한다. 세상에도 비교적 선한 사람이 간혹 있으나

그의선행은결함이있는선행이다. 그것은 상황에따라 변하며흔히

자기 자랑을 동반하고 위선적이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며 죄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는 악

을 떠나지 못한다. 잠언 16:6,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 없이 사는자는 범죄하기 쉬울뿐 아니라, 실상 범죄할수밖에없

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참된 도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3절] 여호와께서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지각이있어하나님

을찾는자가있는가보려하신즉다치우쳤으며함께더러운자가되고선

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보시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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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보신 것이니 확실한 사실이다. 세상의 종교들은 대체로 우상

숭배적일뿐 아니라고행과 금욕을 가르치나사람들로참된 의와 선

을 행하게 하기에는 무능하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

도의 대속(代贖)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고

성령님을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섬길 수 없고

우상숭배와 죄를 떠날 수 없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없다.

[4절] 죄악을행하는자는다무지하뇨?저희가떡먹듯이내백성을먹

으면서여호와를 부르지아니하는도다[죄악을 행하는 자, 곧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는 다 무지하뇨?](KJV, NASB, NIV).

악인들은하나님의백성을핍박하고하나님의이름을부르지않는

다. 그들에게는 참된 경건과 도덕성의 지식이 없다.

[5절] 저희가거기서두려워하고두려워하였으니하나님이[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거기서’라는말은악인들이악을행하는장소를가리키는것같다.

악인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악을

행하는 곳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함께 계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성경은

다윗을 죽이려 하였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심을 보고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고 증거한다(삼상 18:12, 28-29). 하나님께서

는 그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의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도우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

들도 때때로 그 사실을 보고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다.

[6절] 너희가가난한자의경영을부끄럽게하나오직여호와는[께서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 즉 고난 당하는 성도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즉그들은그계획을방해하고좌절시키려한다. 그것은이웃에

게 악을 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성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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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처가 되신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다.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다윗은이스라엘의구원이시온즉예루살렘에서나오기를소원했

다. 이것은경건한자들의소원인동시에예언적간구이었다. 하나님

께서는 과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보내주셨다. 다윗의 예언적 간구는 성취되었다. 동일한 예언

이 이사야 2:2 이하에도 나온다. 이사야 2:2,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모든산꼭대기에굳게설것이요모든작은산위에뛰어나리니

만방이그리로모여들것이라.” ‘여호와의전의산’은시온산즉예루

살렘 성이다. 주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회개와 죄사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

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고(눅 24:47), 또 “오직 성령이 너희

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행 1:8).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 말씀

은, 성도들이 원수들의 핍박 아래에서 건져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이 장차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할 뿐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죄와 사탄과 사망에 포로된 인생들이 구원 얻을 것도 의미

한다고본다. 주 예수그리스도께서는자기 백성을저희 죄에서구원

하실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마 1:21).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 얻은 자들이다.

이제하나님의백성은하나님의구원을기뻐하고즐거워해야한다.

구원은하나님의백성의기쁨과즐거움의이유이다. 실상, 죄와사탄

과사망으로부터의구원보다더큰복이없고더기쁘고즐거운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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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기뻐하지말고 너희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

라”고 말씀하셨고(눅 10:20),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 . .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교훈하

였다(살전 5:16-18).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의 한 특징은 기쁨이다.

시편 14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무신론은 어리석은사상이

다. 왜냐하면세상을창조하시고다스리시는영원자존하신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그 하나님께서창조하신 세상이

며그 하나님께서친히다스리고 계신 세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

시다. 세계사는하나님께서그의작정하신바를이루시는역사이다. 그

는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 그

러므로 우리는무신론자가 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로, 무신론자는 부도덕하다. 무신론자들은 그 행위가 부패하고

가증하며선을 행하는자가 하나도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덕적

삶의 근거가 되시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행하게된다. 무신론에서는도덕의근거가없다. 하나님께서계시

지않는다면 사람이 도덕적이어야 할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무신론자

들은많은악을행하였고또행하고있으며특히하나님의백성을핍박

해왔다. 하나님을경외하고구주예수님을믿는자가의와선을행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의인들곧성도들과함께계신다. 세상사람들

은불경건하고부도덕하며성도들을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성도들

의피난처가 되시며 성도들을도우시고 건지신다. 악한 자들도 하나님

께서성도와 함께하심을보고느끼며심히두려워하기도 한다. 하나님

께서는세상에서고난받는자기백성을구원하신다. 이구원은예루살

렘에서 시작되어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확장되었고(눅 24:47;

행 1:8) 장차영광의부활과천국과 영생으로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

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뜻대로 의롭게만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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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편: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1-2절] 여호와[시]여, 주[님]의장막에유할자누구오며주[님]의성산에

거할자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타밈 ꗬꚛ)[온전하게](NASB)ים 행하며공의

를 일삼으며[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다윗의시. ‘주의장막’과 ‘주의성산’은천국을가리킨다. 천국에들

어가살기에 합당한자들에대해본문은 열한 가지의자격을말한다.

첫째로, 온전하게 행하는 자이다. 창세기 6:9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고 말했고, 욥기 1:1은, “[욥은] 순전하고[온전하

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말하였다.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행하며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말한다. 성도의 성화(聖化)의 목표는 도덕적 완전이다.

둘째로, 의를 행하는 자이다. 의는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도덕

적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과

뜻을 반영한다. 양심도 하나님의 도덕성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의로

운 행위는 양심을따라 하나님의말씀인 성경의 교훈대로 행하는 것

이다. 사람은자신의주관과편견과이익을 따라행하지 말고하나님

께서 주신 객관적 원칙 즉 그의 계명과 성경 교훈대로 행해야 한다.

셋째로, 그마음으로 진실을말하는자이다. 진실은사실그대로를

가리킨다.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행동 원리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이며거짓말쟁이들의아비이다(요 8:44).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계 22:15). 성도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든지 해가 되든지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3절]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훼방치[비방치] 아니하며.

넷째는, 그 혀로 참소하지 않는 자이다. ‘참소한다’(라갈 ꔸꙜ)는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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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는 ‘돌아다니며거짓말로 남을비방한다, 중상(中傷)한다’는뜻이

다. 그것은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출애굽기 23:1은,

“너는허망한풍설을전파하지말며악인과연합하여무함[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했다. 느헤미야의 원수들은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모반하려 한다는 거짓말로 그를 비방했었다(느 6:6).

다섯째는, 그 벗에게 악을 행치 않는 자이다. 악이란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죽인 일이나

(창 4:8)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판 것이나(창 37

장) 가룟유다가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배신한 것은 다악한 일이

었다. 살인, 폭력, 간음, 강간, 도적질, 인신 매매, 사기, 거짓된 비방,

명예 훼손 등은 다 천국에 합당치 않은 악한 일들이다.

여섯째는, 그 이웃을 훼방치 않는 자이다. 훼방은 남의 흠을 들어

그를 비난하는 것을 말한다. 이웃에 대한 말은 정당한 것이라도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꼭 필요한 경우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공적으로 증언하는 것이나 재판 석상에서 증언하는

것이나 남의 거짓된 비난에 대해 해명하는 것 등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후메내오와 빌레도, 부겔로와 허모게네, 구리장

색 알렉산더 등을언급하였고(딤전 1:20; 딤후 1:15; 2:17; 4:14),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를언급했다(요삼 9). 그러나우리는 “비판을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마 7:1)는 주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4절] 그눈은망령된(니브제 ,ꖂꔮꗼ)[비열한ה 야비한] 자를멸시하며여호

와를두려워하는자를존대[존경]하며그마음에서원한것은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일곱째는, 그의눈에망령된자를멸시하는자이다. 그는비열한자

를 칭찬하거나 높이지 않고 멸시한다. 잠언 17:15는, “악인을 의롭다

하며의인을악하다하는이두자는다여호와의미워하심을입느니

라”고 말했고, 잠언 28:4는, “율법을 버린자는악인을칭찬하나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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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고 했다.

여덟째는, 하나님을두려워하는사람을존경하는자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도덕성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것이요(잠 8:13),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

게된다(잠 16:6). 그러므로하나님을두려워하는것은사람의가치를

평가하는데있어첫번째 요소이다. 하나님앞에서는세상의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악한 아합 왕보다,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선지자 엘리야가 확실히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이다.

아홉째는, 자기가한맹세가비록자신에게해가되어도지키는자

이다.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맹세를 지킬 것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신명기 23:21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

리니더디면네게죄라”고말한다. 사사입다의귀한점은그가 자기

에게해로운서원을이행한 것이었다. 그는 서원한대로 그의사랑하

는 무남독녀(無男獨女)인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삿 11장).

[5절] 변리(네쉐크 ꗗꚆꗾ)[이자, 특히 고리대금(usury)](BDB)5)로대금치 아

니하며뇌물을받고무죄한자를해치아니하는자니이런일을행하는자

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열째는, 이자를 위해 돈을 빌려주지않는자이다. 성경은사회에서

인정된 대금업 혹은 은행업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지만(마 25:27; 눅

19:23), 성도간에 고리대금(高利貸金)은 물론이고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도 금하였다고 보인다(출 22:25; 레 25:35-37).

5) 출 22:25; 레 25장; 신 23장; 느 5:7; 시 15:5; 잠 28:8; 겔 18장; 22:12에

서, KJV는 모두, 그러나 NASB는 잠 28:8에서만 고리대금으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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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째는, 뇌물을받고무죄한자를해롭게하지않는자이다. 성도

는불의의이익을구해서는 안된다. 성경은장로나집사의자격으로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않는 것’을 꼽았다(딤전 3:3, 8; 딛 1:7). 우리는

돈을 정당하게 벌어야 한다. 잠언 16:8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한다. 더욱이, 뇌물

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롭게 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다.

시편 15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천국에들어가살기에합당한자들

의자격은도덕적완전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법적으로의롭다하심을 얻었지만, 하나님의뜻은우리가실제

로도도덕적으로의롭고선하게사는것이다(마 5:20, 48; 7:21; 살전 4:3;

딤후 3:17). 빌립보서 4:8, “무엇에든지 참되며 . . .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정결하며무엇에든지사랑할만하며무엇에든지칭찬할만

하며.” 도덕적 완전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 곧 윤리의 문제이다.

도덕적완전은 의와진실과선을가리킨다. 그러므로천국에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롭게 살고 진실을 말하며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한다. 그들은 이웃을 거짓말로비방하지 않고 이웃에게악을

행치않고남의흠을들어비난하지않고, 또비열한말을하는자들을

멸시한다. 또천국에합당한자들은하나님을경외하며또하나님을두

려워하는자들을존경하고하나님앞에서한서원은자기에게해가될

지라도갚는다. 또천국에합당한자들은불의의이익을구하지않는다.

그들은 이자를 위해 돈을 빌려주지 않고 또 뇌물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

만, 실제로도도덕적완전을위해힘써야한다. 선한 행위가없는믿음

은그자체가죽은것이다(약 2:17, 26). 또 선한행위가없는믿음은큰

환난과 시험이 올 때 넘어지고 말 것이지만, 선한 행위가 있는 믿음은

크게요동치않고견고히설수있을것이다(마 7:24-27; 벧후 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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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편: 여호와께서는 나의 복과 기업

다윗의 믹담. 믹담은 명심할 내용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1-4절] 하나님이[시]여, 나를보호하소서. 내가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아뢰되주[께서]는나의주[님]시오니주[님]밖에는나의복이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신에게예물을드리는자는괴로움이더할것이라. 나는저희

가드리는피의전제(奠祭)[붓는제사]를드리지아니하며내입술로그이름

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며 그의 보호하심을 구한다. 세상에는 성도

를범죄케하는마귀의시험과어려운일들이많다. 그러나하나님께

서는 성도들의 보호자요 피난처이시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큰 복이

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께서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없다”고말한다. ‘주님’라는말은주인, 소유자, 왕이라는개념이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과 소유자와 왕이시다. 또그는 우리의

유일한복이시다. 그는땅의그무엇과도비교할수없는보배이시다.

이세상의모든것, 해아래있는모든것은다한시적이고헛되다(전

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이시다.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

의택하신거룩한친백성이기때문이다(출 19:5-6). 다윗은그들에게

그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고 말한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렀고(빌 4:1),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너희는 우리

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말하였다(살전 2:20).

다윗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고 말한다. 세상에는 창조자와 통치자이신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하나님외에다른신은헛것이다(시 96:5). 하나님께서는우상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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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헛수고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많은

괴로움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방신의 이름도 미워해야 한다.

[5-6절] 여호와는[께서는] 나의산업과나의잔의소득이시니나의분깃

을지키시나이다. 내게줄로재어준구역은아름다운곳에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산업 곧 기업이시다(시 73:26; 119:57). 땅에

있는물질적인, 육신적인것, 즉땅이나집이나금은보석이나현금등

은 지금 있다가 장차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영원

한 기업이시다. 또 그는 성도의 잔의 소득이시다. ‘잔’은 기쁨과 즐거

움의 상징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분깃을 지켜주신다. ‘분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을 가리킨다. 그것은 영적, 육체적 복, 현세적, 내세적

복, 개인적, 가정적 복을다포함할것이다. 아무리 좋은 복이라도그

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계속 복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복을 지켜주시면, 그것은 영원히 복이 될 것이다.

다윗은또하나님께서그에게배정하시고주신구역, 즉현재그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실로 아름답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주

시는 정신적, 육신적 복은 참으로 아름답다. 거기에 더하여, 성도가

장차들어갈새하늘과새땅과거기서누릴영광스러운몸의부활과

영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복이다.

[7절] 나를훈계하신여호와를송축할지라. 밤마다(아프 렐로스 ꗝילוֹת

심지어](אַף־ 밤에도] 내 심장(킬야 ꖷꗡꗑ)[마음]이ה 나를 교훈[책망]하도다.

하나님께서는교훈하시는하나님이시다. 시편 73:24도, “주의 교훈

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고 말했다.

사람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잘못 행할 때도 많고 알면서도 연약해

넘어질 때도 많다. 그때 하나님의 교훈은 크게 유익하다. 그 교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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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이다.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윗은 교훈하시는하나님을 찬송한다. 세상에는교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련한자는지혜와훈계를 멸시한다(잠 1:7). 그러나

다윗은하나님의교훈을감사히받았고교훈하신하나님을찬송하였

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남편 우리아를 죽게한 큰 죄를 지은

후선지자나단이그의죄를지적하고그를책망했을때즉시회개하

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훈을 겸손히 받는다. 하나

님의 교훈은 생명과 평안의 길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의 심장이 밤에도 그를 교훈한다고 말한다. ‘교훈한다’는

원어(야사르 ꖷ)는꘎ר ‘교훈한다, 책망한다’는 뜻이다. “그의심장이 밤

에도그를교훈한다”는말은낮에진지하게받은하나님의말씀이그

의 속에 간직되어 밤에도 그를 교훈하고 책망한다는 뜻일 것이다.

[8절] 내가여호와를항상내앞에모심이여, 그가내우편에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하나님을항상자기앞에모시고살았다. 그것이경건한삶

이다. 경건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며 경배하며 그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그에게기도하는것이다. 사람은어려운일을당할때하나

님을찾고 그의도움을구하지만, 평안하고건강할때 하나님을 잊어

버리고하나님 없이불경건하게살기쉽다. 그러나경건한자는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도, 왕이 된 후에도

경건하게 살았다. 아브라함은 이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

고, 요셉은 종살이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다니엘과 세 친구

들은 포로생활 중에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오른편에 계셨다. 오른편은 힘있는 편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편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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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신다는 뜻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는 그의 힘이 되셨다. 성도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데(사

40:31), 그를 항상 모시고 산다면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다윗은하나님께서그의오른편에계시므로요동치않는다

고 고백했다. ‘요동치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 불안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 환난 중에서도 평안함을 얻고 담대하며 낙심치

않는다. 풍랑 중에당황했던 제자들은 믿음없다는 책망을 들었으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9절] 이러므로내마음이기쁘고내영광[영혼]도즐거워하며내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러므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삶으로 심령에 요동함

이 없기 때문에라는 뜻이다. 다윗은 이러므로 그의 마음이 기쁘다고

말한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다(갈 5:22).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롬

14:17). 그러므로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 . . 이는그리스도예수안

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하였다(살전 5:16-18).

하나님안에기쁨이있고그와교제하는자마다그기쁨을맛볼것이

다. 다윗은또 “내영광도즐거워한다”고말한다. ‘내영광’은 ‘내영혼’

을 가리킨다. 그것은 ‘내 마음이 기뻐한다’는 구절과 뜻이 같다.

다윗은또그의몸도안전히거할것이라고말한다. 사람은영혼의

기쁨뿐 아니라 몸의 평안도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영육의 복을 주신다.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성막

제도뿐아니라먹을것과마실것도주셨고발이부릍지않고신발도

해어지지않게 하셨다(신 8:3-4). 시편 23:2, 4,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

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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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0절] 이는내영혼을음부에버리지아니하시며주[님]의거룩한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본절은 앞에서 말한 영육의 기쁨과 평안의 이유를 다시 보충한다.

다윗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

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음부’라는 원어(쉐올 ꚉ)는אוֹל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킨다. 여기서 그것은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므로

‘지옥’을 가리킬 것이다. 사람이 죽은 후 그 영혼이 지옥에 던지우면,

살아 있을 때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히려

그는 슬피 울며 통곡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고 기뻐한다.

다윗은또하나님께서 ‘그의거룩한자’로썩지않게하실것이므로

기뻐한다고 말한다. ‘그의 거룩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다윗은

죽었고그의몸은썩었다. 이 말씀은성령의감동으로메시아의부활

을 예언한 것이라고 본다. 이 예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대로이루어졌다. 예수께서는죽은지 3일 만에몸이썩지않고영화

로운몸으로부활하셨다. 사도행전 2:29-32에보면, 사도베드로는이

구절을,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내다보면서 그가 음부(무덤

과 지옥)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을 예언한 것이라

고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열매

로서 성도들의 소망이며 기쁨의 이유가 된다.

[11절] 주께서생명의길로내게보이시리니주[님]의앞에는기쁨이충

만하고 주[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그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말한다.

성도는세상에서죽음의위협을당하지만, 하나님께서우리의보호자

이시므로 우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

시다. 그는 “모든 육체의 생명[영]의 하나님”이시다(민 16:22; 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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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근원은그에게있다(시 36:9). 사람은범죄함으로죽게되었었

으나 하나님의 죄사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는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가 멸망

치않고영생을얻게하셨다(요 3:16). 예수께서는그의말을듣고그

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

다고 말씀하셨다(요 5:24). 그는 하늘로부터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시

다(요 6:48). 그가오신것은양들로생명을얻고더풍성히얻게하려

하심이었다(요 10:10).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요 11:25).

또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

움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하나님이시며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이다. 거기에는

눈물과 죽음과 아픈 것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계 21:4).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얼마 후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이다.

시편 16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우리의주님,

우리의유일한복, 우리의기업이시다. 온세상의창조주와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는이세상의누구와도또그무엇과도감히비교할수없고

결코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복이시며 기업이시다.

둘째로, 우리는항상하나님의교훈을받아야한다. 구약성경의모든

책들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말씀이다(딤후 3:16). 신약성경도

동일하다. 우리는성경을주야로읽고들음으로써교훈을받아야한다.

셋째로, 우리는 영생과 기쁨을 누려야 한다. 우리의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몸도 무덤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복된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또 우리의 구원의 결과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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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편: 의로운 부르짖음

[1절-3절] 여호와[시]여, 정직함(체데크 .ꕋꙀ)[의로움]을들으소서ק 나의

부르짖음에주의하소서. 거짓되지않은입술에서나오는내기도에귀를기

울이소서. 나의판단(나에대한판단)을주[님] 앞에서내시며주[님]의눈은

공평함을살피소서. 주께서내마음을시험하시고밤에나를권고(眷顧)하

시며[살피시며] 나를감찰하셨으나흠을찾지못하셨으니내가결심하고입

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기도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를 소원하였다. 우리가 평소에 의롭고 바르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우리의기도를잘들어주실것이다. 사도요한은 “사랑

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그의 계명들을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고 말했다(요일 3:21-22). 다윗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고난중에서성도는때때로부르짖어기도한다. 다윗은또 “거짓되지

않은입술에서나오는 내기도에귀를기울이소서”라고말했다. 하나

님께서는 우리의 바르고 진실한 부르짖음을 잘 들어주실 것이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애썼다. 그는 하나

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잘못 행함이 없었고 말로라도 범죄치 않겠다

고결심했다. 그러나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현실은어두웠다. 그는

원수들로인하여고통을받고있었다(7-9절). 그는이제이런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의롭고 바른 판단을 호소하는 것이다. 살아계

신 섭리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자가 아니고서는

감히 이런 담대한 호소를 할 수 없을 것이다.

[4-5절] 사람의행사(페울로스 ꘣ֻ)[행위들]로논하면나는주[님]의לּוֹת

입술의말씀을좇아스스로삼가서강포한자의길에행치아니하였사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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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걸음이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상만 중요한 것이 아

니고 또한 행위와 생활도 중요하다. 성도의 행위의 표준은 성경말씀

곧하나님의입에서나온말씀이다. 성경의 주요내용은 강포한자의

길을버리고선한마음을가지고사랑하며살라는것이다. 다윗은하

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았고 강포한 자의 길에 행하지 않았으며

또하나님의은혜로 그의걸음은하나님의길, 곧하나님께서교훈하

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생활 방식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않았다.

[6절] 하나님이[시]여, 내게응답하시겠는고로내가불렀사오니귀를기

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자이심을 믿었다. 시편 65:2,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예수께서

는 “구하라그러면너희에게주실것이요찾으라그러면찾을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열릴 것이니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

이요찾는이가찾을것이요두드리는이에게열릴것이니라”고교훈

하셨다(마 7:7-8).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인격적신이시므로기도에

응답하시며, 긍휼이 많으시므로 고통 중의 부르짖음을 돌아보시며,

전능하시므로 무엇이든지 또 언제든지 원하시면 도우실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의 응답을 기다렸다. 기도의 응답은

때때로더딘 것같이보이나 우리는 낙심치말고 믿음을가지고 기도

하며기다려야한다. 다윗은 시편 40:1에서, “내가여호와를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했

다.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

고, 사무엘도, 다윗도 그러하였다. 히스기야,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

야는다기도의사람이었다. 예수께서는새벽에기도하셨고(막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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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새우며 기도하셨고(눅 6:12), 땀을흘리며 기도하셨다(눅 22:44).

[7-9절] 주께피하는자를그일어나치는자에게서오른손으로구원하

시는 주여[주님이시여], 주의 기이한 인자(仁慈)[자비]를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지키시고주[님]의날개그늘아래감추사나를압제하는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믿는자는 환난 중에그에게피하며그를의지할것이다.

시편에는하나님께피한다는표현이자주나온다. 5:11, “주에게피하

는자는다기뻐하며.” 7:1, “여호와내하나님이여, 주께피하오니나

를쫓는모든자에게서나를구하여 건지소서.” 11:1, “내가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내 영혼더러새같이 네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

찜인고.” 16:1, “하나님이여, 나를보호하소서. 내가주께피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구원하시는자이시다. 오른손은 능력의손이다. 세상에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 사람들은 자신의 악함이 드러날 때

성도들을 미워할 것이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시험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그들의 대적들과

원수들로부터 그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신다.

‘주의 기이한 인자’는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로 도우심을 가리킨다.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의 손길이

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

를 구원하셨고 또 시시때때로 그의 긍휼과 인자로 우리를 도우신다.

다윗에게는 그를 압제하는 악인들, 그를 에워싼 극한 원수들이 있

었다. 성도들에게 가장 악한 원수는 사탄이며 그밖에도 많은 원수들

이있다. 다윗은 이런상황속에서하나님께서그를눈동자같이지켜

주시기를 구한다. 눈동자는 사람의 몸의 지체 중에서 매우 민감하게

보호되는 부분이다. 눈꺼풀은 자동셔터문, 눈썹은 보초병, 눈물샘은

자동세척장치와같다. 사람이 자기눈동자를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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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그를 감추시기를 간구하였

다. 시편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온다(36:7; 57:1; 91:1, 4). 어미새의

‘날개 그늘’은 새끼들에게는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장소이다. 하나님

의 날개는 그 어떤 어미새의 날개보다 더 평안하고 안전하다.

[10-12절] 저희가자기기름에잠겼으며그입으로교만히말하나이다.

이제우리의걸어가는것을저희가에워싸며주목하고땅에넘어뜨리려하

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성도를핍박하는악인은어떤자인가? 첫째로, 악인은자기기름에

잠긴자, 즉물질적부요속에서자기만족에빠져있는자이다. 둘째

로, 악인은 그 입으로 교만하게 말하는 자이다. 악인은 자신을 크게

생각하며자랑하는말을잘한다. 사람의교만은그의눈과얼굴표정

과 특히 그의 말에서 나타난다. 셋째로, 악인은 성도를 해치려 하는

자이다. 그는성도의걸음을에워싸며그눈으로땅을굽어본다. 11절

후반은옛날영어성경(KJV)처럼 “그눈으로 땅을굽어보나이다”라고

번역하는것이 옳은것같다. 그것은성도를해하려는악인들의음흉

한모습을묘사한것같다. 그들은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은밀한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와 같다.

[13-14절] 여호와[시]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저를 대

면하여 굴복시키시고] 주[님]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시]여, 금생에서저희분깃을받은세상사람에게서나를주[님]의손

으로 구하소서. 그는주[님]의재물로배를채우심을입고자녀로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분깃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

께서 주인이신 이세상에서 물질적 부요를누리며 자녀들도 많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시편 17편: 의로운 부르짖음

- 90 -

합당치않다. 그러므로다윗은하나님의구원을호소한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해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

을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동안 악인들은 자기의 세상인

양 활개 치지만, 그가 일어나시면 상황은 즉시 바뀔 것이다.

[15절] 나는의로운중에주의얼굴을보리니깰때에주[님]의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의로운 삶을 끝까지 힘쓰다가 주님을 뵈올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 죽을때까지 의롭

게살아야한다. ‘깰때에’라는말은죽은후천국에서깨는것을가리

킬 것이다. 그때 우리는 주의 형상을 뵈올 것이다. 그는 영광스런 몸

을 가지고 계신다. 그를 뵙는 것은 매우 큰 행복이 될 것이다.

시편 17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 자신의

의와순전을 고백하였다. 우리는악인처럼 남을 해치고 강포하고교만

하고땅의것만구하는자가되지말아야한다. 우리는주예수그리스

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함으로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한생활을 날마다 힘써야 한다.

둘째로, 다윗은고난중에 하나님께피하며그의인자하심을 의지하

며구원을간구했다. 성도들의의로운삶은환난중에기도의담대함이

될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우리가고난중에피할바위가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의 인자하심으로 고난 중에

피할 길을 얻는다. 그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 날개 아래

감추실 것이며 우리의 원수들을 파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셋째로, 다윗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집착치 않고 하나님과 내세

천국을 사모하였다. 의로운성도들은 죽은 후천국에서 영광의 주님을

뵈올것이다. 이세상의부귀영화는잠시있다가없어질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에 집착치 말고 하나님과 내세 천국만 소망하고 사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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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편: 나의 힘과 구원이신 여호와

여호와의종다윗의시이며영장(伶長) 즉찬양대장을위한노래이

다. 여호와께서다윗을그모든원수와사울의손에서구원하신날에

다윗은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말하였다.

1-27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1-3절] 나의힘이되신여호와[시]여, 내가주[님]를사랑하나이다. 여호

와는[께서는] 나의 반석(셀라 ꗛꘑ)(적의ע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울퉁불퉁한

바위나절벽’)(BDB)이시요나의요새시요나를건지시는자시요나의하나님

이시요나의 피할 바위(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시요 나의방패시요 나의 구

원의뿔(구원의능력)이시요나의산성(미스가브 ꔿꙺꗬ)(안전하게높은곳)이ב

시로다. 내가찬송받으실여호와께아뢰리니내원수들에게서구원을얻으

리로다.

사람들은사랑하는남편이나부모나자녀들을자신의힘으로삼고

살거나 세상의 재력가나 권세자를 힘으로 삼고 살지만, 죽음의 위기

에서 그들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의 창조자와 섭리자이

신전지전능하신하나님, 우리의 구주, 반석, 요새, 피할바위, 방패와

산성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다윗은 고난중에서하나님께서그의 힘과 도움이되셨고그 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그는 또 “내가 찬송 받으

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말

한다. 그는지금 고난중에있지만하나님께기도하며그의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신한다. 오늘날도 고난 많은 세상

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시고 그것을 체험한 자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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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절] 사망의줄(케벨 ꔫꖑ)[혹은ל ‘고통’](LXX, KJV)이나를얽고[에워싸

고] 불의(不義)(벨리야알 ꘞꗀꗜꔮ)[혹은ל ‘악한 자들’]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여호와께 아뢰며나의 하나님께부르짖었더니저가그전(殿)에

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와 시도들이 그를 에워쌌고 악한 원수들이

홍수같이그를두렵게했고무덤에밀어넣을듯한압박이그를둘렀

고 그를 죽이려는 올무들이 여기 저기 그 앞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환난 중에 다윗의대책은 주위환경여건만쳐다보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

대로 아뢰었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었다. 기도, 특히 부르짖는

기도는원수들 앞에서 성도의 가장 강한 무기이며 환난을 당한 성도

가 가질 가장 좋은 대책이다. 환난 중에 성도의 할 일은 기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의 전’은

천국과땅의성전을다의미할수있다고본다. 하나님께서는살아계

시며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신다(시 50:15; 마 7:7).

[7-11절] 이에땅이진동하고산의터도요동하였으니그의진노를인

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피었도다. 저가또하늘을드리우시고[굽히시고] 강림하시니그발아

래는 어둑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날으심이여,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

다. 저가흑암으로그숨는곳을삼으사장막같이자기를두르게하심이여,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다윗의원수들에게진노하시고징벌하셨다. 그가노

하시면 그의 음성은 천둥소리같이 땅과 산의 터를 진동시키시고, 그

의 코에 연기가 오르고 그의 입에 불이 나와 원수들을 징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하늘 위에 계시지만 고난 당하는 성도

를 돕기 위해 땅에 내려오신다. 그는 그룹을 타고 나시며 바람 날개

로 높이 뜨신다. 그룹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다. ‘바람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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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은 ‘영의 날개’라는 뜻으로 천사들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수종든다. 그들은 빛처럼 빠르게 이동하

며일한다고생각된다. 하나님의 발아래는어둑캄캄하다. 그는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신다고 표현된다.

[12-15절]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지나가며] 우

박과숯불이내리도다. 여호와께서하늘에서뇌성을발하시고지존하신자

가[께서] 음성을내시며우박과숯불이내리도다. 그살을날려저희를흩으

심이여, 많은번개로파하셨도다. 이럴때에여호와의꾸지람과콧김을인

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우박과천둥번개로변할것이다. 천둥은하나님의음성과같다. 하나

님께서는 우박과 불을 내리신다. 그는 자연 현상들을 주관하시고 그

것들을사용하신다. 그는 천둥과 번개, 우박과불로원수들을흩으시

고 파하신다. 그는 자연 현상들을 자유로이 사용하셔서 그 원수들을

징벌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하신다.

[16-19절] 저가위에서보내사나를취하심이여, 많은물에서나를건

져내셨도다. 나를강한원수와미워하는자에게서건지셨음이여, 저희는나

보다힘센연고로다. 저희가나의재앙의날에내게이르렀으나여호와께서

나의의지가되셨도다. 나를또넓은곳으로인도하시고나를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많은물’은많은환난을가리킨다. 다윗의원수들은세력이강하고

다윗보다힘센자들이었다. 다윗이 당한 환난은 재앙과 같았다. 그러

나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환난

에서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는자기를의지하는자, 그의뜻에순종

하며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

[20-24절] 여호와께서내의를따라상주시며내손의깨끗함을좇아

갚으셨으니이는내가여호와의도를지키고악하게내하나님을떠나지아

니하였으며그모든규례가내앞에있고내게서그율례를버리지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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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이로다. 내가또한그앞에완전하여(타밈 ,ꗬꚓ)[온전하여ים 흠없이] 나

의죄악에서스스로지켰나니그러므로여호와께서내의를따라갚으시되

그 목전에[그 앞에서] 내 손의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깨끗하게 행했다. 의(義)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道)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그 앞에두고 버리지

않았다. 성경 교훈대로 사는 것이 의요 그것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

죄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온전하게흠없이행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의를따라, 그의손의깨끗함을좇아갚으셨다. 그는성도들의

바르고깨끗한 행위에대해 상주시고갚아주신다. 의롭게사는자들

은평안이강과같을것이며(사 48:18), 유다왕히스기야처럼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왕하 18:6-7), 환난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25-26절] 자비한자에게는주[님]의자비하심을나타내시며완전한[온

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온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익케쉬 ꙗꘟ)[비뚤어진]שׁ 자에게는 주

[님]의거스리심(팃팟탈 ,ꚛꚚꚝ)[비뚤어짐(BDB)ל 날카로움(NASB), 거스르심]

을 보이시리니.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악의 행위에 따라 그에게 공의로

보응하신다. 자비한자에게는주의 자비하심을나타내신다. 예수께서

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임이요”라고 말씀하셨다(마 5:7). 야고보서 2:13도 “긍휼을 행하지아

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했다.

흠 없고 온전한 자에게는 주의 온전하심을 보이신다. 성도는 하나

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며 흠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온전한 인격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에게 응답하시며 복을 주시며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죄는 우리를 더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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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결하게 만들지만 죄를 떠난 자는 깨끗하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

워하는중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해야 한다(고후 7:1).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에게 그

의 깨끗하심, 즉 그의 의롭고 선하신 처분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심령과언행이비뚤어진자에게는주의거스르심을보이신

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훈을 거스르고 비뚤어지고 패역하게 말하

고 행하는자에게 노와 분으로 갚으신다(롬 2:8-9). 악인에게는 평안

이 없다(사 48:22).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응이다.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공의로통치하신다. 하나님의 공의의 처분은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

들에게힘과구원이되시고반석과요새가되시며피할바위와방패와

산성이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천지

만물의창조자와섭리자시며전지전능하신하나님이시다. 그는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에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셨

다. 그는오늘날에도그를의지하며그의계명에순종하는자들의부르

짖는기도를잘들어주신다. 부르짖는기도는환난당한성도들의최선

의대책이다. 시편 50:15, “환난날에나를부르라. 내가너를건지리라.”

우리는 환난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다윗의의와그손의깨끗함을따라상주시며

응답하셨다. 우리가예수 그리스도의 의안에서 의롭고 깨끗하고온전

하게살때하나님께서는오늘날도예수님믿는우리의의와깨끗함과

온전함에 상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바르고

깨끗하고온전하게산다면, 우리에게닥친환난은아무문제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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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절, 이길 힘과 구원을 주심

[28-29절] 주께서나의등불을켜심이여, 여호와내하나님이[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님]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켜시며 흑암을 밝히실 것이다. 본문

의흑암은 슬픔과불행을상징하고, 등불은기쁨과행복을상징할것

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슬픔과 불행을 제거하시고 그를 건져

내셔서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전쟁에서 사람

들을 의지하거나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군에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행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30-31절] 하나님의도(道)는완전하고여호와의말씀은정미(精美)하

니(체루파 ꙃ)[깨끗하니]רו꘩ּה 저는자기에게피하는모든자의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도’는 생활 교훈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교훈은 우리의 생활 지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

다. 용광로에서 깨끗하게 제련된 광석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참되고 유익하다. 성경은 오류가 없고 완전하다. 시편 12:6, “여

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19: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하는 자, 즉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이시다. 그는 환난 날에 원수들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

신다. 여호와께서는세상에유일하신하나님이시다. 그외에다른신

이없다. 그는자기백성이의지할반석이시며피난처와요새시다. 이

세상에는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영원한멸망으로부터또마귀와악령들로부터건져주신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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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시다.

[32-34절] 이하나님이[께서] 힘으로내게띠띠우시며내길을완전케

하시며나의발로암사슴발같게하시며나를나의높은곳에세우시며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육신의 힘도 주시지만, 특히

영혼의힘, 즉믿음과소망으로살고, 선을 행하고 낙심치않고, 사랑

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고, 고난을 참을 힘을 주신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피곤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신다.

또 그는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는 우리의 행위와 삶이

흠이 없게 되도록 도우신다. 우리의 거룩한 행위와 온전함은 하나님

께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은혜이다. 우리는 성령의 힘과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선한 인격, 곧 성화를 조금씩 이루어간다.

하나님께서는우리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고우리를높은 곳

에 세우신다. 암사슴 발은 튼튼하고 지치지 않고 잘 달리는 발이다.

그것은힘있는신앙생활을 뜻한다고 본다. 골짜기는고난을, 높은곳

은 평안과 승리를 가리킬 것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빈번히 실패할 것이지만, 그의 은혜로 평안과 승리의 생활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손을 가르쳐 원수와 싸우게 하시며 우리

의팔을굽혀 놋활을당기게하신다. 성도는사탄과악령들과세상의

악한 자들과 싸운다(엡 6:10-13).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가장 뛰어난 훈련 대장이시다.

[35-36절] 주께서또주[님]의구원하는방패를내게주시며주[님]의오

른손이나를붙들고주[님]의온유함이나를크게하셨나이다. 내걸음을넓

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방패를 다윗에게 주셨다. 그런 방패가

없었다면, 다윗은원수의화살들에부상당했거나심지어죽었을것이

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패로 보호하심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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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은 다윗을 굳게 붙드셨다. 다윗은 마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생각이 착잡해질 때가 없지 않았을 것

이지만 크게 낙심하거나 요동치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

로 그를 붙드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이기게 하셨다.

또하나님의온유함은그를크게하셨다. 이새의막내아들, 양치던

목동 다윗을 들어유대 나라의왕을 삼으신자는 온유하신 하나님이

셨다. 그는다윗이실수하고범죄했을때도 그를버리거나떠나지않

으시고 그가 회개할때 그의 죄를용서하셨고 그를 들어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는다윗의걸음을넓게하셨다. ‘내걸음을넓게하셨다’

는 원어는 ‘내 아래에 있는 나의 발판들을 넓게 하셨다’는 뜻이라고

본다(KJV, NASB, NIV). 징검돌을 딛고 개울을 건널 때, 그 디딤돌이

작으면발이미끄러질위험이크겠으나, 그디딤돌이크고넓으면발

이 미끄러지지 않고 잘 건널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걸음들에 디딤돌들을 넓게 하셔서 그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해

주셨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도 우리의 발 아래 겨우 디딜 만한 작은 돌들을 놓아두지 않으시고,

크고넓은돌들을 두셔서걷기에안전하고실족치않게하실것이다.

[37-39절] 내가내원수를따라미치리니저희가망하기전에는돌이키

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발아래엎드러지리이다. 대저주께서나로전쟁케하려고능력으로내

게 띠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다윗은원수들과싸울때반드시이길것이다. 성도는영적전쟁에

서원수마귀와악령들이우리발아래완전히굴복할때까지싸워야

한다. 원수들은 참으로 강하지만,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께서는 전쟁

에 능한 큰 용사이시며 그를 믿고 따르는 자마다 이길 것이다. 전쟁

에서의 다윗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 하나님

께서는 다윗으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그에게 띠 띠우셨고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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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하여 일어난 자들로 그 앞에 굴복케 하셨다.

[40-42절] 주께서또내원수들로등을내게로향하게하시고나로나

를미워하는자를끊어버리게하셨나이다. 저희가부르짖으나구원할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

에 티끌같이 부숴뜨리고[부서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라는 본문은 옛날 영어

성경은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사”라고 번역하였다. 다윗이 원수

를 멸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도우리에게힘을주셔서믿음의선한싸움에서이기게하신다. 다윗

의 원수들은 부르짖었으나 구원할 신(神)이 없었고심지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다윗

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렸고 거리의 진흙같이 쏟아버

렸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들을 완전히 패배케 하셨다.

[43-45절] 주께서나를백성의다툼에서건지시고열방의으뜸을삼으

셨으니내가알지못하는백성이 나를섬기리이다. 저희가내 풍성(風聲)[소

문]을들은즉시로내게순복함이여, 이방인들이내게복종하리로다. 이방인

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그의 전임자 사울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다. 사울은그를시기하여여러번죽이려하였다. 다윗이왕위에

오른후에도, 백성의여론이항상좋은것은아니었다. 그를대적하는

악한자들이항상있었다. 그는백성의다툼속에서피곤하거나낙망

하기도 했을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백성의

싸움에서 건져주셨다. 그는 그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에게 열국을 제압하는 권세도 주셨다. 다윗

은열방의으뜸이되었다. 그래서이전에다윗을알지도 못했던백성

들이 이제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실 뿐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며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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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다. 세계역사는하나님의작정과섭리안에있다. 이방인들은다윗

의소문을들은즉시그에게복종할것이며그들은쇠약해져서그견

고한 곳에서 떨며 나와 완전히 항복할 것이다.

[46-50절] 여호와는[께서는] 생존하시니나의반석을찬송하며내구원

의하나님을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께서] 나를위하여보수(報讐)하시고

민족들로내게복종케하시도다. 주께서나를내원수들에게서구조하시니

주께서실로나를대적하는자의위에나를드시고나를강포한자에게서건

지시나이다. 여호와[시]여, 이러므로내가열방중에서주께감사하며주[님]

의이름을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그왕에게큰구원을주시며기름부음

받은자에게 인자(仁慈)를 베푸심이여, 영영토록 다윗과그 후손에게로다.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의 고안물이며 생명이 없는 헛것이

지만, 하나님께서는천지만물을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을 통치하신다. 그는 다윗을 위해 이방 나라들을 그의 발 아래 복종

케 하셨고 그를 원수들과 대적자들로부터 구원하셨다. 이제 다윗은

열방 중에서(롬 15:9)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며 찬송한다.

본문은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쁨과

힘을주셨다(28, 32절). 그는그의등불을켜셨고힘으로띠를띠우셨고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는 오늘

날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기쁨과 힘을 주실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39, 43절) 그는 그

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를 건져주셨고 또 그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주셨고민족들로 그에게복종케하셨다. 그는 오늘날예수님믿고

섬기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큰 구원을 주실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살아계신다. 46절, “여호와께서는생존(生存)하

시니.” 예레미야 10:10, “여호와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

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디모데전서 6:16, “오직 그(하나님)에게만

죽지아니함이있고.” 우리는살아계신창조자섭리자하나님을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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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편: 여호와의 말씀

다윗의 시이며 영장(伶長), 아마,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이다.

[1-6절] 하늘이하나님의영광을 선포하고궁창이 그손으로하신일을

나타내는도다. 날[낮]은날[낮]에게말하고밤은밤에게지식을전하니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카왐 ꕶꙍ)[그것들의ם ‘줄’(원문, KJV,

NASB), ‘소리’(LXX, Vg, NIV)]가온땅에통하고그말씀이세계끝까지이르도

다. 하나님이[께서] 해를위하여하늘에장막을베푸셨도다. 해는그방에서나

오는신랑과같고그길을달리기기뻐하는장사같아서하늘이끝에서나와

서 하늘 저끝까지 운행함이여, 그 온기(溫氣)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연만물을 통해자신을 계시하심을 증거한다.

자연만물은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한다. 하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증거하고 그의 창조 사역을 나타낸다. 모든

사람은 이 자연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의 지혜와 능력

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롬 1:20).

자연계시는 무언(無言)의 계시이다. 그것은 무언의 선포요 무언의

지식이다. 낮은낮에게해를통해하나님의 영광을전하고밤은밤에

게달과별들을통하여전하지만, 아무말도, 아무소리도없다. 자연

계시는 세상에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미친다. 해는 멋있는 새

신랑과 같고 지칠 줄 모르는 달리기 선수와 같으며, 온 세상은 그것

의 따뜻한 온기(溫氣)를 받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자연 은총

속에서 살고 있다(행 14:17; 17:25-28).

[7-8절] 여호와의율법은완전하여영혼을소성케하고여호와의증거

는확실하여우둔한자로지혜롭게하며여호와의교훈은정직하여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본문은 성경의 복된 성격과 유익에 대해 말한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은다성경을가리킨다. 첫째로, 성경의규범은완전하다. 성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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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없다. 성경은우리의신앙과생활에정확무오한 규칙이다. 그

것은 완전한 규범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됨을 깨우치며 예수 그리

스도의십자가 아래로나오게한다. 하나님의말씀은죄로죽은영혼

들을 살리고 병든 영혼들을 고치며 침체된 영혼들을 회복시킨다.

둘째로, 성경의 증거는 확실하다. 성경의 증거가 확실하므로 성경

은우리의믿음의확실한근거와내용이 된다. 그것은우둔한자에게

지혜와지식을 준다. 누가복음 1:4는누가복음을기록한목적이 우리

가 배운 내용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였다.

셋째로, 성경의교훈은정직하다. 성경은의로운지침이된다. 사도

바울은디모데후서 3:16에서 모든 성경이하나님의 말씀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을 준다.

넷째로, 성경의 계명은 순결하다. 성경의 계명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는 거룩한 계명이다. 순결

한 말씀은 사람의 눈을 밝게 한다. 죄는 영적으로 사람의 눈을 어둡

게 만들지만, 의와 거룩은 사람의 눈을 밝게 만든다.

[9-10절] 여호와를경외하는도(道)는정결하여영원까지이르고여호와

의규례는확실하여다의로우니금곧많은정금보다더사모할것이며꿀

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악을미워하시는 거룩한하나님이시다. 따라

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야 한다. 잠언 8:13, “여호와

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또 그의 진리는 영원하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할 것이다. 또 여호와

의규례는확실하고다의롭다. 하나님의말씀은의에대해확실하게

가르친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성경은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말씀이다. 세상에서

금은 가치 있는 물건이다. 그러나 세상 물건은 결국 썩어질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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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심판 날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것들,

즉 믿음과 의, 천국과 영생을 얻게 한다. 또 성경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다. 꿀은 우리의 입에만 달고 좋지만, 성경은 우리의 영혼

에 송이꿀보다 더 달아 참된 기쁨과 위로와 힘과 용기를 준다.

[11절] 또주[님]의종이이로경계를받고이를지킴으로상이크니이다.

성경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다. 하나님의 뜻은 계명 순종

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의 모든 계명

을지키는것을요구하신다(신 10:12-13). 성경은우리가그것을지키

지않으면 어떤벌을받을것인지에대해서도말하지만, 우리가 그것

을 지키면 복을 누리며 큰 상을 받을 것에 대해서도 말한다. 신명기

28:2-6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건강의 복, 자녀

의 복, 물질의 복, 사회적 복에 대해 증거하였다.

[12-13절] 자기허물을능히깨달을자누구리요? 나를숨은허물에서

벗어나게하소서. 또주[님]의종으로고범죄(故犯罪)(제딤 ꕉꖁ)[뻔뻔스런ים

죄들]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에삼 ꔞ)[온전하여]יꚓם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허물(쉐기아 ꔹꚉ)은יאָה ‘실수로범하는죄, 부지(不知) 중에범하는

죄’를 말한다. 레위기 4:2의 ‘그릇(비쉐가가 (ꔷꔷꚉꔩה 범하는 죄’와 같

다. 우리는 양심에 자책할 것이 없는 최선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전

4:4).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 자들에게는 실수로 범하는 죄들이 적지

않으며 사람은 무지하여 어떤 때는 자기 실수를 깨닫지도 못한다.

사람은하나님의 말씀을통하여, 또기도중에성령님의깨닫게하

심으로, 또 친구의 충고를 통해 자신의 부족과 실수를 깨달을 수 있

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책망과 징계를 통해 온전케 된다(잠 22:15).

우리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야 한다. ‘벗어난다’는 말은 ‘깨끗케

된다’는 뜻이다. 숨은 죄도 죄이다. 그러므로 숨은 죄도 깨닫고 버림

으로깨끗함을 얻어야한다. 우리는숨겨진 죄가하나도 없도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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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 고백하며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고범죄(故犯罪) 즉 뻔뻔스런 죄는 죄인 줄 알면서 범하는 죄이며,

그것은 실수로 짓는 죄보다 더 큰 죄이다. 예를 들어, 배교(背敎)는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고의로 저버리는 고범죄이다. 고의적 살인

자는반드시사형을당해야했다. 우리는고범죄를짓지말아야한다.

우리의목표는 ‘온전함’이다. 그것은크고작은죄들을떠나는것이

다. 고범죄들은 물론이고 실수의 죄들까지도 깨닫고 버리는 것이다.

흠과 점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신자가 되는 것이다.

[14절] 나의반석이시요나의구속자(救贖者)이신여호와[시]여, 내 입

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은 성도들의 마음의 묵상이요 입술의 고백이다. 그러나 하나

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후시대 성도들을 위해 교훈이 되

게 하셨다. 그것들은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기록되어 하나님의 뜻

을 계시하고 전달하는 성경말씀이 되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연만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 우리는 자연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심과 그의

속성이 어떠함을안다. 자연만물은이세상에창조자하나님께서계시

고 그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핑계할 수 없는 증거이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말씀

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그것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만하

며꿀보다더단말씀이다. 그말씀을지키는자는큰상을얻을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

셋째로, 성경은 특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멀리하게 함

으로우리로온전한자가되게한다. 디모데후서 3:17, “[성경은] 하나님

의사람으로온전케하며.” 하나님의뜻은우리의거룩함과온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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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편: 환난 날에 도우시기를 기원함

다윗의 시이며 영장(伶長), 아마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이다.

[1-3절] 환난날에여호와께서 네게응답하시고야곱의하나님의이름

이너를높이드시며성소에서너를도와주시고시온에서너를붙드시며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셀라).

인생의여정에는어려운일들이많다. 야곱은애굽왕바로앞에서

자신의 지난 130년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표현했고(창 47:9),

모세는시편 90편에서 “우리의연수가 70이요강건하면 80이라도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

다”라고 말했다. 시편 34:19는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말하였다.

그러나정신적, 육신적, 경제적어려움이있는환난날에, 하나님께

서는성도를도우시며그의 기도를들으신다. 그를높이 드신다는말

은 그를 안전한 곳에 두신다는 뜻이다. 창세기 48:16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자”라고 말했고, 시편 46:1은

하나님을 “환난중에만날 큰도움”이시라고 했다. 환난 때에 도우시

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은 성도에게 큰복이다. 다윗에게 응답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우리에게도응답하셨고또응답하실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신 곳 성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

다. 성소는 일차적으로 천국을 가리키지만(왕상 8:30), 또한 땅 위에

있는 성막과 성전도가리킨다(출 25:8).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성소에

거하시고거기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솔로몬은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

하였고(왕상 8:29), 다니엘 6:10에 보면,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서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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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예수께서는 참 성전

이시다(요 2:19, 21). 또 오늘날 예수님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고전 3:16).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

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신다.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고 신약 성도인 우리는

교회에서합심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께서는

“진실로다시너희에게이르노니너희중에두사람이땅에서합심하

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

루게하시리라”고말씀하셨고(마 18:19), 또 “내이름으로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다(요 14:14).

본문의 ‘너’는참된성도를가리킨다. 다윗은자신의체험에비추어

다른 성도에게도 같은 체험이 있기를 기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은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

다윗은 소제와 번제에 대해 말한다. 소제는 곡물 제사로서 그리스

도의속죄사역과온전한순종을상징하는예물이고, 번제는그리스도

의 속죄사역과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예물이라고 본다. 또 구약의

제사들은하나님을섬기는 성도의마음가짐을 교훈하는 뜻도있다고

본다. 우리는하나님께온전히 순종하고헌신해야한다. 원문에 ‘소제

들’과 ‘번제들’이라는 복수명사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배,

모든 신앙고백, 모든 봉사, 모든 순종, 모든 헌금을 가리킬 것이다.

우리는 많은예배와많은 찬송과 많은기도와많은 헌금을 하나님

께드린다. 그러나우리의모든예물, 모든감사와신앙고백과헌신과

순종과 봉사와 헌금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셨겠는가? 하나

님께서는옛날에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그 제물은 받

지 않으셨다(창 4:4). 하나님께서는 그를 참으로 경외하고 중보자의

속죄의은혜를 의지하며 그를 위해 자신을온전히 드리고 그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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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순종하는 자의 예배들, 찬송들, 기도들, 봉사들, 헌금들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

면 그는 예물 드린 자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4-5절] 네마음의소원대로허락하시고네모든도모[계획]를이루시기

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개가를 부르며[기뻐 외치며] 우리

하나님의이름으로우리기(旗)를세우리니여호와께서네모든기도[청원,

간구]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에게는 마음의 여러 소원들과 계획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

특히환난중에있는자에게는그환난으로부터구원얻는것이중요

한 소원일 것이다. 성도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

다윗은하나님께서성도의마음의소원과계획과청원을들어주시

기를기원한다. 예수께서는 “너희가내이름으로무엇을구하든지내

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

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4:13).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

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했다(빌 2:13).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의 뜻에맞지 않는소원은 육신의 욕심에서나온 것이며하나님께서

들어주지않으실것이지만, 그의뜻에맞는선한소원들은다이루어

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다(시 65:2).

다윗은하나님께서성도의기도를들으시고그를환난에서구원하

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뻐 외치며 승리의 깃발을 세우겠다고 말한다.

‘승리’라는 원어(예슈아 ꖾ)는שׁוꘝּה ‘구원, 승리’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확실하므로 성도의 구원과 승리도 확실하다. 또 동료들

과교회의온회중은고난당하던형제의구원과승리를인하여하나

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뻐할 것이다.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부음받은자를 구원하시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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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내가아노니그오른손에구원하는힘으로그거룩한하늘에서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본다. 구약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다 기름부음을 받았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는 표

이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 오

셨다. 그것이 ‘그리스도’라는말의의미이다. 사도행전 10:38, “하나님

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음이라.”

오늘날예수님을믿는성도들은성령의기름부음을받은자들이다.

요한일서 2:20, “너희는거룩하신자에게서기름부음을받고모든 것

을 아느니라.” 디도서 3:6,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

에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성령의 인치심 혹은 기름부음을 받

은성도가 환난중에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그를외면치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른손으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7-9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나즈키르 ꗑꖅꗻ)[혹은יר ‘부르리로다’](BDB). 저희는 굽

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저희는 굴복하였고 엎드러졌으

나우리는일어났고바로섰도다](NASB). 여호와[시]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께서는] 응락하소서.

사람들은병거와말, 즉세상적, 인간적도움물을의지한다. 그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재물을 의지한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르다. 성도는

세상 것을 무시하지는 않으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성도는 오직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의 이름만 부르며 의지

하며자랑한다. 그것이참믿음이다. 세상것을의지하는자는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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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그것을헛되이만드실 때확실히실패하고멸망할것이다. 하나

님께서 징벌하시면 사람이 가졌던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가 누렸던

물질적 유여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성도

들을건지시고일어나게하시고바로서게하실것이다. 잠언 24:16은

“대저 의인은일곱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

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구원을 요청

해야 하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여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왕이시다. 그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시편 20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성도에

게도고난과환난이있다. 그것은하나님께서우리의특정한죄에대한

징벌로주시는것이든지, 또는죄의징벌이아닌경우에도그의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의 인격의 단련을 위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일지라도 낙심치 말고 겸손히 참으며 잘 대처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이미죄를 회개하고예수그리스도를믿은자

들, 즉성령의기름부음을받은자들을결코버리지않으시고구원하실

것이다. 그는하늘에계신살아계신하나님이시다. 그는온세상의통치

자 곧 왕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환난 중에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자이시다. 그는구주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 올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선한 소원과

계획, 그들의청원과간구를외면치않고들어주신다. 그러므로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돈이나사람이나세상의그무엇을의지하지말고오직

하나님만의지하고기도하며선한소원과계획을가질수있고, 성도들

이현실에서하나님의뜻에맞게가지는소원들은다이루어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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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편: 여호와의능력의도우심을기뻐함

다윗의 시이며 영장(伶長) 즉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이다.

[1-2절] 여호와[시]여, 왕이 주[님]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의구

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셀라).

다윗왕은하나님의힘과 구원을 체험하였고 그때문에크게 기뻐

하며 즐거워하겠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마다 하나

님을자랑하며 그의구원을 기뻐할것이다. 오늘우리가 죄와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구원이

며 그것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이다.

다윗이구원을얻은것은그의기도의응답이었다. 다윗은고난중

에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기를 소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않으셨다. 하나님

께서는 자기 친 백성의 진심의 기도와 소원을 잘 들어주신다.

[3-4절] [이는] 주[님]의 아름다운복으로저를 영접하시고정금면류관

을그머리에씌우셨나이다[씌우셨음이니이다]. 저가생명을구하매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고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선한 복을 주셨고 그의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우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많은 고난을 당

했지만하나님의약속대로 이스라엘 나라의왕위에올라금면류관을

썼고, 또 이방 나라들과의 여러 전쟁들에서도 다 승리하여 적국들의

왕의 면류관들을 머리에 쓰곤 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질병 대신 건강을, 가난 대신 일용할 양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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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양식을, 싸움 대신 평안을 주신다. 또 그는 우리에게 수치와

고통 대신에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

특히,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피하던 때나 주위 나라들과

전쟁을치르던 때들이나 압살롬의 반역의 때등 자신의생명의 위협

이 있을 경우들에 하나님께 생명의 보존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지켜 주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영영한

장수곧영생의구원을주셨다. 모든생명은하나님께있다. 하나님께

서만 사람에게 생명의 연장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가장큰선물은예수그리스도안에있는영생이다. 요한

복음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주예수그리스도만믿고그에게복종하기를결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주셨다. 이것이 성경

이 말하는 구원이다. 이 구원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복이다.

[5-7절] 주[님]의구원으로그영광을크게하시고존귀와위엄으로저에

게입히시나이다. [이는] 저로영영토록지극한복을받게하시며주[님]의앞

에서기쁘고즐겁게하시나이다[하심이니이다]. [이는]왕이여호와를의지하

오니지극히높으신자의인자함으로요동치아니하리이다[아니할것임이니

이다].

성도는이세상에서때때로고난과모욕을당하지만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신다. 요셉은

하나님의기이한 섭리로 인해 여러 해의 종살이와 감옥살이 후 애굽

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작정과 뜻 가운데 외롭고 힘든

긴 도피 생활 후 왕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후삼일만에 영광스런몸으로부활하셨다. 성도의영광은장차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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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할 때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다윗에게 영광과 존귀가 되는 것은, 그것

이크고영원한복이며거기에기쁨과즐거움이있기 때문이다. 몸의

건강과 재물과 세상 권세 같은 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

는 구원의 복, 즉 영생과 부활과 천국은 영원하다. 또 하나님께서 주

시는 그 구원은 현세와 내세에 지극히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성도들에게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를 긍휼로 붙드셔서 요동치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며 하나

님께서는은혜로그를붙들어요동치않게하실것이다. 연약한인생

이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뿐이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10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곧 그리스도안에서 너희를 부르사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

어가게하신이가잠깐고난을받은너희를친히온전케하시며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고 말했다.

[8-9절] 네[주님의] 손이네[주님의] 모든원수를발견함[발견하심]이여,

네[주님의] 오른손이 너를[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발견하시리

로다]. 네가[주께서] 노할[노하실]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8-12절에서 한글성경에 ‘네, 너를, 네가’라고 번역된 말들은 ‘주님

의, 주님을, 주께서’(2인칭 존칭)라고 번역하는 것(KJV, NIV, Poole)이

문맥적으로바를것같다. 주님의손이원수를발견하신다는말은하

나님께서 그를 찾아 심판하신다는 뜻일 것이다.

하나님의원수들, 곧 하나님을미워하는 자들이있다. 그들은또한

하나님의참된종들과성도들의원수이며그들을미워하는자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을 학대했던애굽 왕바로, 광야에서이스라엘을대적

하여싸웠던아말렉 사람들, 이스라엘을자주 침공했던블레셋, 암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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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돔 등의 이웃 나라들은 다 원수들이었다. 또 사울 왕이나 압살롬

등은 다윗 개인의 원수이었다.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로마황제들, 천주교회, 일본제국, 공산당은참교회의원수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진노하셔서그들을 불로삼키시며소멸하실것이다.

그는 심히 음란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비를 내려 멸망시키

셨다(창 19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던 나답과

아비후를 불에 삼키어 죽게 하셨다(레 10장). 모세는 신명기 32:22에

서 하나님의 진노의불이 일어나서 지옥 깊은 곳까지 사른다고 말했

다. 히브리서 12:29는하나님을 ‘소멸하는불’이라고표현했다. 마가복

음 9:43-48에 보면, 예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의 지옥에 대해 말씀

하셨다. 요한계시록 21:8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 불못을

증거하였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다. 그것은 소멸하는 불이다.

[10절] 네가[주께서] 저희후손을땅에서멸함[멸하심]이여, 저희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끊으시리로다].

사람은 보통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든 하기 원하지만, 참으로 그들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의인의 자녀들은 복되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계명을지키는 자들에게는천대까지은혜를베푸신다고말씀하

셨고(출 20:6), 또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의

복을 약속하셨다(신 28:4).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증거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 . .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종일토록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자손이복을 받는도다”라

고 하였다(시 37:25-2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자녀들은 땅에서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시는 자들의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겠다고 말씀하셨고(출 20:5), 신명기 28:18에서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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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을거역하는자들의자녀들에게 저주가있을것이라고경고하셨

다. 성경은악인들의자녀들이 망한예들을증거한다. 이스라엘 백성

의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그 동료들과

그들의가족들, 즉아내들과자녀들까지땅이 갈라져산채로매장되

게하셨다(민 16장). 또이스라엘백성이가나안땅에들어갈때아간

의 범죄로 아이 성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하나님께서는 아간뿐 아

니라, 그 자녀들도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게하셨다(수 7장). 또 그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아들들과 손자들 70명이 하루아침에 그

들의 선생들에 의해 다 목 베임을 당하게 하셨다(왕하 10장).

[11-13절] 대저 저희는 너를[주님을]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

루지못하도다. 네가[주께서] 저희로돌아서게함[하심]이여, 그얼굴을향하

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당기시리로다]. 여호와[시]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

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이유를 설명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계획하고 해로운 방책을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방책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었다. 그들은

다니엘을 모함해 죽게 하려 했던 그의 동료들이나, 모르드개 죽이기

를 왕에게 요청하려 했던 악한 하만처럼(단 6장; 에 7장), 악한 계획

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을피하려고돌아설것이다. 악한자들이아무리강한것같아

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굴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

엘백성을쫓던애굽왕바로와그의병거들과기병들을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듯이, 또 유다를 침공했던 앗수르 군사 18만 5천명을

하룻밤에다죽은시체가되게하셨듯이, 악한자들을 징벌하시고주

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높이고 노래하고 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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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원한다. 하나님의능력을체험한자들은다그러할것이다. 우

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

해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살리셨고 죄와

사탄과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다.

시편 21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힘으로

성도를도우시고원수들로부터구원하신다. 성도는원수들과의전쟁에

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름다운복을주신다. 본문은하나님께서성도에게주시는복을 ‘영영

한장수’ 곧영생의복, 큰영광의복, 존귀와위엄의복, ‘영영토록지극

한복’이라고표현한다. 또하나님께서는그의원수들을완전히멸하실

것이다. 다윗왕은예수그리스도의예표이다. 다윗왕에게주신하나님

의은혜는만왕의왕이신주예수그리스도와그의피로구속받은모든

성도들에게적용된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와악령들이며 또악한세상

권세자들과 핍박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구원하

셨고지금도구원하시며앞으로세상끝날까지우리와함께계셔서우

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의 원수들은 마침내 다 멸망할 것이다.

둘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또하나님의능력을찬송하며하나님의뜻대로만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해졌던 죄인들을 오직

그의긍휼과은혜로, 구주예수그리스도의대속사역으로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택하신 남은 죄인들을

오늘날에도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은혜와긍휼과자비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말미암은 하나님

의능력의구원을기뻐하고즐거워하며또하나님의그은혜와능력의

구원을항상찬송해야하고또오직하나님의뜻대로만살아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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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편: 메시아의 고난

다윗의시이며영장(伶長), 아마찬양대장을위하여아옐렛핫솨카

르(רꖏꚌꕘ 아침의‘)(אꗞꗃַת 암사슴’이라는 곡)에 맞춘 노래이다.

1-21절, 메시아의 고난

[1-2절] 내 하나님이[시]여, 내 하나님이[시]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

까? 어찌나를멀리하여돕지아니하옵시며내신음하는소리를듣지아니

하시나이까?내하나님이[시]여, 내가낮에도부르짖고밤에도잠잠치아니

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시여’라고 반복해 부르며 낮에도, 밤

에도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중에 버려두셨다고 말한

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셨고 그의 신음하는 소리

를 듣지 않으셨고 그가 밤낮 부르짖어도 응답지 않으셨다.

다윗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이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위에서 “나의하나님, 나의하나님, 어찌나를버리셨나이까?”

라고 비슷하게 부르짖으셨다. 그의 십자가 고난은 택한 백성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대속의 고난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깊은 뜻 가

운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버려두셨고 구원하지 않으셨다.

[3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주님이시여], 주는

[께서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며 그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이심을

고백하였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시편 33: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바로

다.” 시편 150:6,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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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절] 우리열조가주께의뢰하였고의뢰하였으므로저희를건지셨나

이다. 저희가주께부르짖어구원을얻고주께의뢰하여수치를당치아니

하였나이다.

신앙의 열조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였다. 믿음은 창조자,

섭리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지혜와

능력과 선한 목자 되심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타난다. 신앙의 열조들은 심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기도는 믿음의 자연

스런표현이다. 또하나님을의뢰하고간구한그들은그의응답을받

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셨고 그들로 수치를 당

치 않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과 구원하심을 체험하였고 또 앞으로도 체험할 것이다.

성경은 믿음의 열조들의 많은 체험들을 기록한다. 유다 왕 아사는

구스 군사 백만의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우심을

간구하였고 그의 도우심으로 구스 군대를 패배시켰다(대하 14:11).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앗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

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어 앗수르 군대 진영에

서 모든 큰 용사들과 대장들과 장관들을 멸하셨다(대하 32:20-21).

[6-8절] [그러나] 나는벌레요사람이아니라사람의훼방거리요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백성에게 멸시를 받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비쭉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의탁하니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믿음의 열조들과 달리, 다윗은 지금 큰 고난 중에 있고 그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자신을 ‘벌레’라고 표현한다. 욥도 사람을 “벌레

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표현했고(욥 25:6), 또 이사야서에도

“지렁이[벌레] 같은 너야곱아”라는표현이나온다(사 41:14). 고난이

많은인생의삶을생각하면 사람은벌레같이천해보인다. 죽은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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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가 생기는 것을 보면, 사람과 벌레의 차이가 적어 보인다.

다윗은자신이사람들에게비난을당하고멸시를받는다고고백한

다. 그가당한고난은메시아께서십자가위에서당하실 고난을예표

한다. 원수들은 다윗을 보며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이고 머리를 흔들

며 조롱했다. 그들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

하실 거라고 놀린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의 백성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 버려두신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그를 모욕하였다(마 27:39-43).

[9-11절] 오직[그러나] 주께서나를모태에서나오게하시고내모친의

젖을먹을때에의지하게하셨나이다. 내가날때부터[모태로부터] 주께맡

긴바되었고모태[어머니의배]에서나올때부터주는[께서는] 내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다윗은벌레같이 천해진상황에서도자신이어릴때부터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을 고백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출생케 하셨고 모친의

젖을 먹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른들

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린아이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

는 자기의 택한 영혼들을 갓난 아이 때부터 돌보신다.

하나님의 택한백성이하나님의소유가되는 것은커서그가 신앙

고백을할 때부터가 아니고, 어머니의태에있을때부터이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신의신앙고백을할 수 있기전에는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침례교회의 생각과 다르다. 장로교회는 믿는 가정

에서 태어난 어린생명들이 그출생 때부터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는다. 그들은 집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남자아이들에게 난 지 팔일 만에 할례를 베푸는 이유이며, 신약시대

에 믿는 가정에서 출생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근거이다.

믿음의 열조들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를 도우시며, 어릴 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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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쇠약할때에도도우실것이다. 그러므로다윗은하나님께 ‘나를

멀리하지마옵소서’라고 말한다. 다윗은지금 환난 중에아무의도움

도받지못하고있는어렵고 절박한상황에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자이심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12-18절] 많은황소가나를에워싸며바산의힘센소들이나를둘렀으

며내게그입을벌림이찢고부르짖는사자같으니이다. 나는물같이쏟아

졌으며내모든뼈는어그러졌으며내마음은촛밀같아서내속에서녹았

으며내힘이말라질그릇조각같고내혀가잇틀[이틀]에붙었나이다. 주

께서또나를사망의진토[흙]에두셨나이다. 개들이나를에워쌌으며악한

무리가나를둘러내수족을찔렀나이다. 내가내모든뼈를셀수있나이

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거칠고 힘센 황소같이 또 잔인하고 위협적인

사자같이 그를 둘러쌌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심신으로 약해져 그

의 생각, 감정, 힘, 그리고 용기가 다 쏟아져 버린 것 같고 그의 모든

뼈가 어그러진 것 같았다. 또 다윗의 마음은 초같이 녹았고 그의 힘

은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그의 혀는 이틀에 붙었다. 그는 거의

죽음 앞에 있는 자, 혹은 거의 죽은 자와 같았다.

또다윗의대적자들은물고뜯는개들과같이인정(人情)이나도덕

성이 없이 다윗을 둘러싸 그의 손과 발을 찔렀다. 몸의 고통이 심하

며 모든 뼈가 다 이탈되어 그 수를 셀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그를 주목하며 심지어 그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고 그의

속옷까지도 제비뽑아 취하였다. 겉옷과 속옷까지 취하는 것은 사람

에게 매우 큰 모욕과 수치이다.

실제로 다윗이 언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메시아의 고난의 예표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작은 인정도 자비도 없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찔림을받으셨고로마군병들은그의옷을취하여네깃에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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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한 깃씩 가졌고 그의 속옷도 제비뽑아 가졌다(요 19:23-24).

[19-21절] 여호와[시]여, 멀리하지마옵소서. 나의힘이시여, 속히나를

도우소서. 내영혼을칼에서건지시며내유일한것을개의세력에서구하

소서. 나를사자입에서구하소서. 주께서내게응락하시고[응답하셨고] 들

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은극심한고통의현실에서도낙망하지않고하나님을바라보

았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의힘이 되신다. 그는 하나님께구원을간구하였다. 그는하나님께서

고통의 현실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요청한다. 성도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은 기도 응답

의 확신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응답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도 택자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으나, 삼일만에부활하심으로악인들의개가를그치게하셨고

자신의 의로우심을 증거하셨고 우리의 의(義)와 구원이 되셨다.

본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다윗은극심한고난중에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체험했다. 그는 열조들의 체험을

기억했고하나님을그의힘으로고백했다. 오늘날우리도큰고난중에

낙심치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둘째로, 다윗은고난중에도하나님께서이스라엘백성의찬송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자이심을 고백했다.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이마땅히올려야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그를 찬송하

게하시려고창조하셨고(사 43:21) 또우리를구원하셨다(엡 1:6, 12, 14).

셋째로, 다윗의 극심한 고난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

을위해당하신대속의고난의예표이었다. 우리는우리를위해십자가

에서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감사하며, 우리

도 그를 위해 또 진리와 의를 위해 즐거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시편 22편: 메시아의 고난

- 121 -

22-31절, 여호와를 찬송하고 전함

[22-24절] 내가 주[님]의 이름을 형제[형제들]에게선포하고 회중[교회]

에서 주[님]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

어다. 야곱의모든자손이여, 그에게영광을돌릴지어다. 너희이스라엘모

든자손이여, 그를경외할지어다. [이는] 그는곤고한자의곤고를멸시하거

나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얼굴을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들으셨음이로다].

다윗은 교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말한다. ‘회중’(카

할 ꕗꙌ)은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킨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감사치 않고 찬송치 않겠지만, 성도들

의 회에서는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또여호와를경외하는자들에게여호와를찬송하라고권한

다. 찬송은모든사람이해야할의무이다. 시편 150:6은 “호흡이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하였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과 천만천사들은창조주하나님과어린양예수께서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찬송하였다(4:10-11; 5:12). 하나님

을 참으로 알고 믿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다윗은 성도들이 여호와께 찬송을 올려야 할 이유가 여호와께서

고난 당하는 자들의고난을 멸시치 않으시고그 얼굴을숨기지 않으

시고그들의부르짖음을들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호와께서는

고난 받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다윗

의 체험과 찬송의 이유는 모든 성도들의 체험이며 찬송의 이유이다.

[25절] 대회(카할라브 Ꙝב ꕗꙌ)[많은회중]ל 중에나의찬송은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님]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다윗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그가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찬송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였다. 여호와께

대한 찬송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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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능력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것이다. 후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것은하나님의은혜로된것”이라고말했다(고전 15:10). 우리의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응답의 행위이다.

다윗은 또한 그의 서원을 경건한 자들 앞에서 갚겠다고 고백한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결심하고 약속하는 것이다. 다윗은

큰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간구하며 서원하였던 것 같다.

이제하나님께서그의기도를들으셨으므로, 그는그서원한바를그

대로갚겠다고고백하는것이다. 서원은꼭갚아야한다. 옛날에입다

는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승리케 하시면 돌아

올 때 집 문에서 제일 먼저 그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

리겠다고 서원하였고 그것을 이행하였다(삿 11:30-31). 한나는 하나

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였고 그것을 이행하였다(삼상 1:10-11).

[26절] 겸손한자는먹고배부를것이며여호와를찾는자는그를찬송

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본절은 고난에서건짐받은 성도를 ‘겸손한 자,’ ‘여호와를찾는자’

라고 표현하며 그가 받는 복을 말한다. ‘겸손한 자’(아나윔 ꕱꗺꘞ)라ים

는 원어는 ‘고난 당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겸손한 인격이 되며 또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고난에서 건짐 받

은성도가영적으로나 육적으로먹고배부르게 하신다. 다윗은 “여호

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하였다

(시 23:1-2). 이사야 55:1-2, “너희는와서사먹되돈없이, 값없이와

서포도주와젖을사라,” “나를청종하라. 그리하면너희가좋은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여호와를찾는자는그를찬송할것이다. 성도는평소에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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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인정하고경외하지만, 특히환난 날에하나님을찾고구원을 체험

하며, 그 후로는 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가 된다. 구원 얻은 체험을 한 자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는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를 것이다.

또 여호와를 찾는 자의 마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마음은 영혼의

활동이다. 마음이 죽는다는 말은 마음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낙심되

고 침체되는 것을 말하고, 마음이 산다는 것은 마음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활기를 찾는 것을 말한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구원얻은성도는마음에힘과기쁨과활기를얻을것이다. 세상에는

언제나슬픔과근심, 환난과고난이많지만, 여호와를찾는자의마음

은 영원히 기쁨과 힘을 잃지 않을 것이다.

[27-28절] 땅의모든끝이여호와를기억하고돌아오며열방의모든족

속이 주의[주님] 앞에경배하리니 [이는] 나라는여호와의것이요여호와는

[께서는] 열방의 주재[통치자]심이로다.

땅의모든끝 곧만국이 여호와께로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은 예언

이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께서 너희

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행 1:8). 우리나라

는 그 ‘땅끝’에 속한다.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온 것은 기독교 2천년 역사에서 단지 100여년 전의 일이었다.

열방의 모든 족속, 즉 세상의 모든 족속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것이 세계복음화이다. 세계복음화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에게 주신 약속, 즉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

는 약속에서 암시되었었다(창 12:3; 18:18). 이것은 이사야 45:22에서

도 암시되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을얻으리라. 나는하나님이라. 다른이가없음이니라.” 주께서는 “너

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고(마 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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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

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다(눅 24:47).

세계복음화의 이유는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온 세계

열방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

자이시다. 인류역사는여호와의작정과섭리속에되어진다. 창조도,

타락도, 구속(救贖)도 여호와의 작정과 섭리 속에 있다. 의인의 고난

도, 악인의핍박도그렇고, 그리스도의십자가대속도만세전하나님

의 작정하신 바이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온다(롬 11:36).

[29절] 세상의 모든 풍비한(다쉔 ,ꚅꕏ)[살찐ן 부유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아파르 ꘩ꘝ)[흙]에ר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살찐 자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귀하고 힘있는

자를가리키는 것같다. 그는 평소에하나님을무시하고 세상과돈을

의지하며 살았을지도 모르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에게로

돌아오며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지만,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흙에 내려가는 자는 살찐 자와 대조되며 가난하고 가련하고 힘이

없어죽어가는자를가리킨다. 그는 ‘자기영혼을살리지 못할 자’ 즉

거의 죽을 지경에 떨어졌으나 스스로 자신을 건지거나 회복시킬 힘

이 없는 자이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고 복

된 새 생명을 얻는다. 옛날부터 이런 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얻었다(고전 1:26).

이와같이, 본문은 각양의사람들이주께로돌아올것을 암시한다.

부자도가난한자도, 권세자도평범한시민도, 용사도가련한자도다

회개하고구원을얻을것이다. 모든사람이 여호와하나님앞에굴복

할것이며(빌 2:10-11) 택함 받은 모든사람들이 구주 예수님을믿고

구원얻을것이다. 여호와하나님의영광이온세상에가득할것이다.



시편 22편: 메시아의 고난

- 125 -

[30-31절]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공의를장차날백성에게전함이여, 주께서이를행하셨다할것이로다.

구원 얻은 자들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구원의 복음과

바른신앙생활은경건한모든사람에게와그들의자녀들에게전해져

야 한다(신 6:6-7; 엡 6:4). 또 구원 얻은 성도는 특히 여호와의 의를

전파해야 한다. 예수께서는구약성경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마 5:17),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고(요 19:30), 우리의 의(義)

를 위해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롬 10: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롬 3:24). 이것

이기독교 복음의핵심이다. 하나님께서는바른 신앙의계대(繼代)가

주님오실때까지이루어지기를원하신다. 고린도전서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

하는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2:1-2,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부탁하라. 저희가또다른사람들을가르칠수있으리라.”

본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구주하나님을늘찬송해

야 한다(22절).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마땅하였던 죄인인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구원해주셨다. 그는그의 은혜로우리의영혼

을 구원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한다.

둘째로, 세상에는 고난이 많고 성도들에게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께

서는 우리의 기도, 특히 부르짖는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24절). 그러므

로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셋째로, 세계복음화는하나님의뜻이다. 27-28절, “땅의모든끝이여

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열방의 주재심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와 온 세계에 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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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편: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

[1-2절] 여호와는[께서는] 나의목자시니내가부족함이없으리로다. 그

가나를푸른초장에누이시며쉴만한(메누코스 ꘀꗱ)[잔잔한]חוֹת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시. 하나님과그백성의관계는목자와양의관계이다. 하나

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는 그의 양이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지키며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에스겔 34:15,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요한복음 10: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인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서 천지만물의 소유자로서 부유하시고 모든것을 하실수 있는 전능

자시고자기백성과 함께하시고그들을보호하시고인도하시고공급

하실것이기때문이다. 신명기 8:4는애굽에서나온이스라엘백성이

40년간광야생활을했으나그의복이해어지지않았고그발이부릍

지 않았다고 증거하였다. 마태복음 6:33에 기록된 대로, 주 예수께서

는우리가먼저하나님의나라와그의를구하면하나님께서먹을것

과 입을 것을 풍족히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우리를푸른풀밭에누이시며잔잔한물가로인도하

신다. 양이푸른 풀을뜯어먹고잔잔한시냇가에서물을 마시면무엇

이 더 필요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며(마 4:4)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시다(요 7:37-39).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는 영육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예슈베브 ,ꖾ)[회개시키시고שׁוꔪֹב 회복시

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그는 죽은 영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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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셨고 또 시시때때로 죄와 실수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연약해지

고 피곤해질 때 우리의 영혼을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자이시다(사 40:27-31).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의(義)이다. 의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의를 이루시

기위해십자가에죽으셨다(롬 10:4). 우리는예수그리스도를믿음으

로죄사함과의롭다하심을 얻었다. 로마서 3:22-24, “이제는율법 외

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예수 그리스도를믿음으로말미암아모든믿는자에게미

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예수 안에있는 구속(救

贖)으로말미암아하나님의은혜로값없이의롭다하심을얻은자되

었느니라.” 이것이 구원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의로운 인격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쓴다. 이것이 성화(聖化)이다. 하나

님의 뜻은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인격이 되고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사는것이다(살전 4:3).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의 이름 때문

이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특별한 소유로삼으셨고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을주셨고 또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 거룩한 길로 더욱 인도하시는 것이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

시나이다.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환난이 많고 곳곳에 죽음의

위협과공포가있다. 세상에는각가지질병과사고가있고홍수,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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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천재지변이 있다. 또 세상에는 영적인 무지와 부도덕의 어두움

도가득하다. 세상에참된교회들과성도들이있지만, 심지어교회들

안에도 거짓된 목사들과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교인들이 적지 않다.

또 마귀는 세상 곳곳에서 성도들을 범죄케하고 낙심케하려고 두루

다니며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벧전 5:8).

그러나 성도는 해(害)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해’는 영적

인 혹은육적인 해(害)를다 가리킨다. 성경은성도에게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교훈한다. 로마서 8:35, 38-39,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하나님의사랑에서끊을수없으리라.” 여호수아 1:6, 7, 9, “마음

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요한복음 16:33,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당하나담대하라.” 성도는사망의음침한골짜기같은세상에

서도승리의확신과평안과담대함을가지고살수있고그렇게산다.

성도가 세상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그의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지키시고우리를위로하

시기 때문이다. ‘지팡이’(쉐베트 ꔫꚅ)는ט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치는

무기이며, ‘막대기’(미쉬안 ꘝꚉꗬ)는ן 양들을인도하는도구이다. 하나

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 이

사야 43:2에서그는이스라엘백성을물과불가운데서도지키시겠다

고 약속하셨고, 또 시편 91:1-10에서 그는 그의 품안에 거하는 자들

을 무서운 질병과 재앙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5절] 주께서내원수의목전에서내게상을베푸시고기름으로내머리

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상’은식탁을가리킨다. 그것은기쁨과즐거움의일을가리

킨다. 하나님께서는다윗에게먹는 즐거움도주실것이다. 그것도, 그

의원수앞에서그렇게하실것이다. 다윗의원수들은그가실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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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기를바랐겠지만, 그들은오히려하나님께서그와함께하시고그

에게 기쁜 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의 원수들 앞에서 친히 증거하실 것이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고 말한다.

‘기름을 바른다’는 원어(디쉔 ꚅꕑ)는ן ‘기름을 바르다, 기쁘게 받는다’

는 뜻이 있다. 옛 시대에 잔치 자리에서 주인은 귀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었다고 한다.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나사

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 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지극

히비싼향유곧순전한나드한근을예수님의발에부었었다(요 12:

3). 잔치에참여한 손님들은기름의좋은 향기로기분이좋아질것이

다. 이와같이, 하나님께서는다윗을귀한손님처럼대우하셨다. 얼마

나 큰 은혜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

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또 다윗은 자신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은 풍성한 식탁이었다. 먹을 음식도, 포도즙도 풍성하였다. 부유한

주인이손님들에게기쁨의포도즙을잔에넘치게부어주듯이, 하나님

께서는 다윗에게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 오늘날 우리에게

도 하나님께서는 영육의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6절] 나의평생에선하심과인자하심이정녕나를따르리니내가여호

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킨다. 하나님

께서는 종 다윗을 은혜로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인도하신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9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

은우리의행위대로하심이아니요오직자기뜻과영원한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그를 따를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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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한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또 남은

날들도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함께하시겠다고약속하셨다(마 28:20). 성령께서는영원히우리

와 함께하실 보혜사[위로자, 변호자]이시다(요 14:16).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

가 성전중심의 삶을 살겠다는대답인 동시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

님중심, 천국중심, 교회중심으로살것이다. 그는영광의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생활을 할 것이며(계 22:5),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

수록 교회로 모이기를 더욱 힘쓸 것이다(행 2:42; 히 10:25).

시편 23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을목자로삼은자들

은영육의부족함이없을것이다. 지혜와능력이많으시고선하신목자

이신하나님께서자기양들에게영육의모든좋은것들을공급하실것

이기때문에, 하나님을목자로삼은양들에게는부족함이없을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

로 인도하신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들을 그의 은혜로

다시 살리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또 실제적으로도 의롭게, 선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셋째로, 이세상은사망의 음침한골짜기같지만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그의지팡이와막대기로우리를보호하시고인도하실것이

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여건에서도하나님의보호하심과도우심을믿고확신해야한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함께하실 것을

믿고또하나님의집에영원히거하기를소원해야한다. 하나님을경외

하고 성경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평생 함께

하실것을믿고하나님중심, 천국중심, 교회중심으로만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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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편: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1-2절] 땅과거기충만한것과세계와그중에거하는자가다여호와

의것이로다. [이는] 여호와께서그터를바다위에세우심이여, 강들위에

건설하셨도다[건설하셨음이로다].

다윗의 시. 땅과거기충만한것과 세계와 그중에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것이다. 이광대한지구와거기에 가득한것들과세계와그

가운데거하는자들이다 하나님의것이다. 산들과골짜기들, 나무들

과풀들, 꽃들, 새들, 짐승들, 땅속의금은보석의광물들, 바다들과강

들과 물고기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여러 피부색들과 여러 언어들

과 다양한 풍습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는 천지만물 곧 세상만물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참된 주인이

시요 소유자이시며 온 우주의 참된 주인이시오 소유자이시다.

성경은 이런 진리, 즉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진리를 여러

곳에서 밝히 증거한다.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 출애굽기 19:5, “세계가 다내게속하였나니너희가내말

을잘듣고내언약을지키면너희는열국중에서내소유가되겠고.”

신명기 10:14, “하늘과모든하늘의하늘과땅과그위의만물은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것이로되.” 욥기 41:11, “온 천하에있는것

이다내것이니라.” 역대상 29:11, “천지에있는것이다주의것이로

소이다.” 시편 50:12,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의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혹은 물들] 위에 건설하셨기 때문이다. 즉

천지만물과 모든 생물과 사람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주인이신 것이다. 시편 89:11도,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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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나이다”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즉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우주만물의 소유자이신 것이다.

[3-4절] 여호와의산에오를자누구며그거룩한곳에설자가누군고.

곧손이깨끗하며마음이청결하며뜻을허탄한데두지아니하며거짓맹

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성막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곧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그와교제할수있는가? 다윗은창조주하나님께서또한인격

적, 도덕적하나님이시므로경건하고도덕적인자만하나님을섬기며

그와 교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이치에도 맞고 성경적이다.

첫째로, 여호와의산에오를자는손이깨끗해야한다. 손은사람이

일을하는주된도구이다. 손은사람의행동을나타낸다. 사람의손은

나쁜 일도 할 수 있고좋은 일도할 수 있다. 악한 자는손으로 살인,

간음, 도적질 등을 행한다. 그러나 선한 자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

님께 기도하며(딤전 2:8) 그 손으로 의와 선을 행한다. 사람은 손이

깨끗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와 교제할 수 있다.

둘째로, 여호와의산에오를자는마음이청결해야한다. 첫사람이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어

있다(렘 17:9).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등이 나온다(마 15:19). 그러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마음이 깨끗케 된다(행 15:9).

이렇게 마음이 깨끗케 된 자만 하나님을 뵈올 수 있다(마 5:8). 사람

은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할 수 있다.

셋째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한

다. 허탄한것은물질적인것, 세상적인것, 죄악된것을가리킨다. 주

께서는 물질적인 것을 썩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6:27,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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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재물은 허무하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잠언 23:5, “네가

어찌허무한것에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독수리처럼날아가리라.” 그러므로사람은물질적인 것, 세상적

인것, 죄악된것에마음을두지말고믿음의 일(요 6:29), 주의일(고

전 15:58), 선한일(딤전 6:17-18)에두어야하나님과교제할수 있다.

넷째로, 여호와의산에 오를 자는거짓으로맹세하지않아야한다.

사울왕은 맹세하고(삼상 14:39; 19:6) 그가한맹세를쉽게 저버렸다.

그러나 사사 입다(삿 11:30-39)와 사무엘의 모친 한나(삼상 1:10-11,

24-28)는 그들이 맹세한 바를 그대로 지켰다. 맹세를 지키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 곧 경건한 자라는 뜻이다.

[5-6절] 저는여호와께복을받고 [그의] 구원의하나님께의를얻으리니

이는여호와를찾는족속이요야곱의하나님의얼굴을구하는자로다(셀라).

본문의 ‘저’는앞절에서 말한 손이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는 자를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자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사람이 참으로 회개할

수있다. 베드로의증거대로, 이방인고넬료가예수님믿고구원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기 때문이었다(행 11:18).

이런사람은하나님께복을 받을 것이며그의구원의 하나님께 의

(義)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복은 구원의 복이며

구원의내용은의(義)이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범하였으

매 하나님의 영광에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救贖)으로말미암아하나님의은혜로값없이의롭다하심을얻은자

되었느니라”고 말했다(롬 3:23-24). 또 그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해로여김은내주그리스도예수를아는지식이가장고상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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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義)는 율

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義)라”고 말했다(빌 3:7-9). 사람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가장 귀한 복이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도덕적으

로 부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세 전 하나님의 긍휼과 선택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구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구원과의를 얻는 자

들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자들이어야 한다.

[7-10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왕이[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왕이뉘시뇨?강하고능한여호

와시요전쟁에능한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머리를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들지어다](원문, KJV). 영광의 왕이[께서] 들어가시리로

다. 영광의왕이뉘시뇨?만군의여호와께서곧영광의왕이시로다(셀라).

본문에 5번이나 반복하여 언급된 ‘영광의 왕’은 하늘의 천군 천사

들을 거느리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킨다. 그는 우리를 위해 마귀와

모든악령들을물리치시는 강하고능하신하나님이시며 전쟁에능하

신하나님이시다. 본문의 ‘영광의왕’은또한하나님께서보내실메시

아에게합당하다. 그는 시편 22편에서고난의종으로, 시편 23편에서

선한목자로, 본시편에서 영광의왕으로증거되셨다고보인다. 예수

께서는우리죄를대속하시려고십자가에죽으셨고장사한지 3일만

에부활하심으로주와그리스도되심을 증거하셨고(행 2:36) 영광가

운데승천하셨다. 디모데전서 3:16, “크도다, 경건의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

다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보이시고만국에서전파되시고세상

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시편 24편: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 135 -

이제 다윗은 “영원한 문들아, 네 머리를 들라”고 외친다. ‘영원한

문’은 ‘옛부터 있는문’(NASB, NIV)이라고도 번역된다. 그것은 천국문

을 가리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

하심으로천국에 들어가실 때 천국문은 그를위해 활짝열렸을 것이

다. ‘옛부터있는문’은인류초기부터있었던구원의문혹은교회(계

13:8)의 문을 가리킬 수도 있다. 지상의 교회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

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

하신주예수그리스도를기쁨으로영접해야하며또그가장차만왕

의왕과이세상의심판주로 세상에재림하실 때에도그러해야 한다.

“너희 머리를 들라”는 말씀은 영광의 왕을 즐거이 환영하라는 뜻

이다. 천국에있는천사들은승천하시는 메시아를 환영해야했다. 또

지상에 있는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영광

의 왕이신 주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해야 할 것이다.

시편 24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천지와 그 중에 있는 만물

과사람들은 다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의참 소유자

이시다. 우리는만물의주인이신하나님을믿고섬기며순종해야한다.

둘째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즉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

할 수있고교회의참 회원이 될수 있고장차 천국에들어갈수 있다.

셋째로, 하나님을 찾고 믿는 자들이 구원의 복, 곧 의를 얻게 된다.

이것은신약성경이증거하는 ‘믿음으로의롭다하심을얻는’ 복과같다.

넷째로, 우리는마음의문을활짝열고영광의왕이신하나님과그의

아들예수그리스도를영접해야 한다. 천국에있는천사들과 성도들은

주님의천국입성을환영했을것이다. 땅에있는교회들도그러해야하

며, 또장차재림하실예수그리스도를사모하며대망해야한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한다(계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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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람

[1-3절] 여호와[시]여, 나의영혼이주[님]를우러러보나이다. 나의하나

님이[시]여, 내가주께의지하였사오니나로부끄럽지않게하시고나의원

수[들]로나를이기어개가를부르지못하게하소서. 주[님]를바라는자는수

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의 시. 다윗의원수들은까닭 없이 그를속이며핍박하였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의지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의지

하며 바라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은 원수들에 대한 최선의 대책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4-5절] 여호와[시]여, 주[님]의도를 내게 보이시고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진리로나를지도하시고교훈하소서. [이는] 주는[께서

는] 내구원의하나님이시니[이심이오니] 내가종일[항상] 주를바라나이다.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였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교훈하신 생활을 가리킨다. 성경

은곧하나님의생활교훈이다. 다윗이하나님의진리의 지도를구하

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구원하셨고또구원하실것이다. 어려운문제를직면할때하나

님의 교훈대로 사는 것은 환난을 이기는 최선의 길이다.

[6절] 여호와[시]여,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케세드 ꘑꖒ)[자비하ד

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주님이시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영

원하시며그의긍휼하심과자비하심도영원하시다. 시편 136:1, “여호

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에는 ‘그 인자[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이 26번이나 나

온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과 자비를 알고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호소한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



시편 25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람

- 137 -

님의 영원하신 긍휼과 자비 안에서뿐이다.

[7절] 여호와[시]여, 내소시(少時)의죄와허물을기억지마시고주[님]의

인자[자비]하심을따라나를기억하시되주[님]의선하심을인하여하옵소서.

다윗은 어렸을 때, 즉 그가 아직 믿음과 인격이 많이 부족했을 때

의 실수들과 부족들을 부끄럽고 고통스럽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

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미 다 용서하셨고 기억하지 않으실 것

이다. 사람은 그의 어릴 때의 부족들의 기억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된다. 다윗은 이제 어른이 되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만 의지

하며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한다.

[8-11절] 여호와는[께서는] 선하시고정직하시니그러므로그도(道)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들]를 공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들]에게그도를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모든길은그언약과증거를

지키는자에게인자와진리로다. 여호와[시]여, 나의죄악이중대하오니주

[님]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선하심과 정직하심이라는 이 대조적 두 속성은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의는 선하심을 겸비한 의이며 그의 선

하심은 의를 겸비한 선하심이다. 선하심과 정직하심 즉 사랑과 의는

하나님의 필수적 속성들이며 우리는 그 둘을 함께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올바른 길을 죄인들에게 교훈하신다. 그는

특히 온유한 자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신다. ‘온유한 자’라는 원어(아

나윔 ꕱꗺ꘥)는ים ‘고난 당하는 자들, 겸손한 자들’이라는 뜻이다. 고난

은 사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참

된 양들은 겸손히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요 10:27; 계 14:4).

하나님의모든 길들은자비와진리이다. 하나님께서는자비하시고

진실하시며 그 자신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자비와 진실이시며 또한

그는 우리에게 자비와 진실의 삶을 교훈하신다. 특히 하나님의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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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러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계명들을 주셨다. 그의 언약과 계명들을 지키

는자들에게는 그의자비와 진실이있다. 다윗은자신의 죄악이크다

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해 그의 큰 죄악을 용서해주시기를

간구한다. 성도는 하나님의언약과계명들을지키려할때자신의죄

가 크고 심각함을 더욱 알게 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된다.

[12-15절] 여호와를경외하는자누구뇨?그택할길을저에게가르치

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베토브 ,ꔶ)[형통하게טוֹב 행복하게]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친밀함(소드 친밀한](סוֹד 대화]이

경외하는자에게있음이여, 그언약을저희에게보이시리로다. 내 눈이항

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주실것이다. 그는또그의영혼에평안과행복을주실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자녀들에게 땅을 상속받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현세에서의 안정뿐 아니라 장차 영원한 천국을 기업

으로얻는것을가리킬것이다. 하나님께서는또그에게 친밀한교제

의복을주실것이다. 그는또 그의 언약을그에게알게하실것이다.

‘그의언약’은 신구약성경이다. 그것은성경을깨닫는복이다. 하나님

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지식, 충만한 지식을 가

지게될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그의발로그물에서벗어나게하실

것이다. 그물은 원수들이 처놓은시험거리이다. 마귀는성도를 범죄

하게하려고그의발앞에그물을처놓지만하나님께서는항상그를

앙망하는 자의 발이 그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16-18절] 주여[주님이시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긍휼히여기소서. 내마음의근심이많사오니나를곤난[곤란]에서끌

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은 외롭고 괴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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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난제(難題)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다윗은 또 자신의 죄

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책이라고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

님께 용서를 받으면 고난으로부터 구원도 얻을 것이다.

[19-22절] 내원수[들]를보소서. 저희가많고나를심히미워함이니이

다. 내영혼을지켜나를구원하소서. 내가주께피하오니수치를당치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톰 ꚠ)[완전함]과ם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

소서.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救贖)하소서.

다윗은 그를 미워한 원수들이 많았으나 그 현실을 믿음과 기도로

대처했다. 그는 하나님께 피하며 그를의지했고 그에게 기도했다. 그

는 평소에 완전함과 정직함으로 행하였고 그래서 담대하였다.

시편 25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다윗은원수들의핍박중에

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그의 교훈만 붙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해결자이시다. 우리는환난 중에 특히 원수들이

우리를핍박할때에그들과일일이맞대응하려하지말고오직하나님

만 의지하고 바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훈대로만 행해야 한다.

둘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 그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였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의긍휼에근거한다. 그렇지않다면하나님께나아갈자는아무도없다.

그러므로우리는고난중에깨닫는우리의모든죄를버리고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그들의 길과

그들의 택할 길을 가르쳐주시고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시고 바른 성경

지식을주시고그들의발이원수들이친그물에걸리지않게하시고그

들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고난으로

부터구원해주실것이다. 우리는교만한마음을 버리고 온유함과겸손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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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편: 완전함에 행하며 여호와께 아룀

[1-2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여호와[시]여, 나를판단하소서[내가나의완전함에행하였

사오니나를 판단하소서. 또한내가 여호와를의지하였사오니내가요동치

아니하리이다](KJV). 여호와[시]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길요사이

ꗡꗉ)[나의יוꚔֹי 신장(腎臟), 내부]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검토하소서].

다윗의시. 다윗은자신이완전함에행하였다고말한다. ‘완전함’이

라는 원어(톰 ꚠ)는ם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노아가 완전하다는 말(타밈 ,ꗬꚛים 창 6:9)이나 욥이 순전

하다는말(탐 ,ꚛם 욥 1:1)은 원어에서 비슷한말이다. 다윗은 노아와

욥과 같이 평소에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다윗은또자신이하나님을의지하였고요동치않으리라고말한다.

그는 물맷돌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이긴 청소년때부터 믿음

의사람이었다(삼상 17:45-47). 또하나님을의지하는자는요동치않

을 것이다. 시편 125:1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한다.

다윗은 담대히 하나님의 판단을구한다. ‘내뜻과 내 마음’은 ‘나의

깊은생각과마음과뜻, 즉나의 마음 중심’을가리킨다.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판단과 시험을 구한다. 그에게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다.

[3-5절] [이는] 주[님]의 인자하심[자비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있사

오며] 내가주[님]의진리중에행하여[행하였음이니이다. 나는] 허망한사람

[들]과같이앉지아니하였사오니간사한자(יםꗬꗚ꘥ꗻ 나알라밈)[자신을감추

는자들, 속이는자들]와동행치도아니하리이다. 내가행악자[들]의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들]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3절은 앞절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였던 그의 담대함의 근거를

보인다. 그의 담대함의 근거는 첫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고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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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평소의 순종생활이었다.

다윗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와 사랑을 믿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그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 용서함

을 받았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다윗은또평소에하나님의진리중에행했다. 우리는성경에계시

된하나님의교훈을따라행해야한다. 사도요한은성도들이하나님

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며 심히 기뻐했다(요이 2, 요삼 4).

또다윗은자신이 거짓되고 악한 자들과함께앉거나 동행하지 않

았고 또 앞으로도 그러하겠다고 말한다. 그것은 시편 1:1이 말한 복

있는 자의 모습과 같다. 성도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그는 경건

하고 선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잠언 13:20, “지혜로운 자[들]와 동

행하면지혜를 얻고미련한 자[들]와사귀면 해를받느니라.” 고린도

전서 15:33,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6-7절] 여호와[시]여, 내가 무죄하므로(베닉카욘 Ꙕꗼꔶ)[깨끗함יוֹן 중에

서, 무죄함중에서] 손을씻고주의단에두루다니며감사의소리를들리고

[외치고] 주[님]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다윗은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한다. ‘손을 씻는

다’는말은 제사장들이성소에 들어갈때와단에 가까이가서제물을

불사를때에먼저그들의손과발을물대야에서씻는것을생각케한

다(출 30:19-20). 후에 솔로몬 성전에서는 물대야 열 개 외에 바다라

는 것을 한 개 만들었는데, 번제물은 물대야들에서 씻고 제사장들은

바다에서씻었다(대하 4:6). “주의단에 두루다니며”라는 말은, 다윗

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들이 제단 주위에서 분주히 제사들을

수행하듯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끗한 제물을 그에게

드려야 한다. 디모데전서 2:8,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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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라기 1:11,

“각처에서 내이름을위하여분향하며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죄

를 품고 하는 기도나 봉사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시 66:18).

다윗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증거하겠다고 말한다. “감사의

소리를 외치고”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

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소리내어 아뢴다는 뜻이다. 우리

는감사함으로 하나님을섬겨야한다(시 50:14; 100:4). 또 “주의기이

한 모든 일을이르리이다”라는말은 하나님께서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증거하고 찬송하겠다는 뜻이다. 그것은 찬송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간증의 내용이기도 할 것이다.

[8-12절] 여호와[시]여, 내가주[님]의계신집과주[님]의영광이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들]와 함께

거두지마소서. 저희손에악특함[악함]이있고그오른손에뇌물이가득하

오나나는나의완전함에 행하오리니나를구속(救贖)[구원]하시고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신 집과 그 영광이 거하는 곳, 곧 성막을 사랑

하였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막을 사랑할

것이다. 오늘날말로하면, 하나님을알고그를경외하는자는교회를

사랑할 것이며, 주 예수께서 피흘려 사신 백성 곧 예수님 믿는 자들

을 사랑할 것이다. 진실한성도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것이다.

또다윗은 완전함에 행하겠다고 고백한다. 그는 1절에서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말했고, 3절에서 진리 중에 행하였다고 했다. 이제 그는

“나는 나의 완전함에행하오리라”(11절)고말한다. 그는하나님의 뜻

대로 살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양심으로 거리낌없는 순종

생활을 힘썼고 흠 잡을 데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보인다.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라는 말도 평지에 견고히 섰다는 뜻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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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또한 의와 정직 가운데 섰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다윗의 대적자들의 모습은 달랐다. 그들은 9절에 ‘죄인’과

‘살인자’라고표현된다. 또 10절은 “저희손에악함이있고그오른손

에 뇌물이 가득하다”고 말한다. 악인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남을 해

치고 남을 죽이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내생명을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마소서”(9절), “나를구원하

시고 긍휼히 여기소서”(11절)라고 기도한다. 그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자비하심(3절)의 구원을 간구한다.

시편 26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다윗은온전하게행하였다.

1-2절, “내가나의완전함에행하였사오니.” 3-4절, “내가주의진리중

에행하여허망한사람들과같이앉지않았사오니간사한자들과동행

치도않으리이다.” 5절, “내가행악자들의집회를미워하오니악한자들

과같이앉지않으리이다.” 10-11절, “저희손에악특함이있고그오른

손에뇌물이가득하오나나는나의완전함에행하오리니.” 우리는하나

님을 알고 경외하며 그의 계명대로 진실하게, 깨끗하게, 흠과 점 없이

살기를 힘써야 하고 이럴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얻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해야 한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과 그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집

을사랑하였다. 1절, “[내가] 여호와를의지하였사오니.” 3절, “주의자비

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8절,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곳을사랑하오니.” 11절, “[나를] 긍휼히여기소서.” 우리는하나

님과 그의 자비하심만 의지하고 그의 집을 사랑하며 기도해야 한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였다. 6-7절, “[내가] 주의

단에두루다니며감사의소리를외치고주의기이한모든일을이르리

이다.” 12절, “회중에서여호와를송축하리이다.” 우리는하나님의은혜

와구원을늘감사하고찬송하고다른사람들에게그를증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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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절] 여호와는[께서는] 나의빛이요나의구원이시니내가누구를두

려워하리요. 여호와는[께서는] 내생명의능력이시니내가누구를무서워하

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넘어졌도다. 군대가나를대적하여진칠지라도내마음이두렵지

아니하며전쟁이 일어나 나를치려할지라도 내가오히려안연(晏然)하리

로다(보테아크 ꖏꖪֹבו)[안전하리로다].

다윗의 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빛은 지식과 의, 기쁨과 행복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과 의와 기쁨이 되신다. 또 그는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

을때우리를건져주시며, 우리가병들고낙심할때우리를치료하시

고새힘을주시는자이시다. 세상에는우리를위협하는일이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다윗의 대적자들과 그 원수된 행악자들은 그의 살을 먹으려고 그

에게로 다가왔으나 실족하여 넘어졌다. 그를 핍박하던 사울은 엎드

러졌고그를대적하던아들 압살롬도죽고말았다. 그는 군대가그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그를

치려할지라도 안전할것이라고말한다. 그가그런마음을가지는것

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생전에여호와의집에거하여여호와의아름다움(노암 ꘞꗿ)[사랑스러움]ם

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바카르 ,ꙍꔯ)[묵상하게ר 기쁨으로 생각하

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그와 교제하며 그

를섬기며 그를묵상하고기뻐하며즐거워하고사랑하며사모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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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경건한 삶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다.

[5-6절] [이는] 여호와께서환난날에나를그초막속에비밀히지키시

고그장막은밀한곳에나를숨기시며바위위에높이두시리로다[두실것

임이라]. 이제내머리가나를두른내원수위에들리리니내가그장막에

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환난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해답이시며그를의지함이환난에서승리하는길임을알았기

때문이다. 환난날에하나님께서는그를그 초막속에비밀히지키시

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위

위에 높이 두실 것이며 그의 머리는 그를 두른 원수 위에 들릴 것이

다. 바위 위에 높이 두는 것은 안전함을 가리키며 머리가 원수 위에

들린다는 표현은 확실한 승리를 의미한다. 이제 다윗은 그 장막에서

하나님께즐거운제사를드리고노래하며그를찬송하겠다고말한다.

모든일이하나님의은혜인줄아는성도는하나님께영광을돌린다.

[7-8절] 여호와[시]여, 내가 소리로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소리로부르짖을때에하나님께서기도를들으시기를구한

다. 성경은부르짖는기도에대해많이말한다(시 18:6; 28:1; 57:2; 렘

29:12; 눅 18:7).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이다. 묵상기도는 때때

로 잠이 오고 잡념이 들 수 있지만, 소리내서 하는 기도나 부르짖는

기도는,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면, 더 낫다.

다윗은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말한다. 감히

기도에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자신할 사람은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이다. 우리는오직하나님의긍휼에의지하여그의응답을기대할뿐

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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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은또하나님의얼굴을찾겠다고말한다. 성도는 “여호와를찾

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다(시 24:6). 하나

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구하는 것이다. 참

경건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며 거기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

[9-10절]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마소서. 주는[께서는] 나의도움이되셨나이다. 나의구원의하나님이

시여, 나를버리지말고떠나지마옵소서. [이는] 내부모는나를버렸으나

여호와는[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영접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주께서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나의구원의하나님이시여”라고부른다. 그는과거에하나님의도우

심을 많이 체험하였다. 선지자 사무엘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

한 후 돌을 취하여 에벤에셀 즉 ‘도움의 돌’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었다(삼상 7:12). 하나

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건지시는 구주이다.

다윗은이제 “주의얼굴을내게서숨기지마시고주의종을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다.

주의 얼굴은 은혜와 위로를 주시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얼굴이다.

하나님의 버리심은 그의 진노의 행위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

을구하며또 그가그를노하여버리지 마시기를구한다. 하나님께서

는 그를 경외하며 사모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다윗은또자신의기도의근거를말한다. 그것은인간부모가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으나 혹 버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11-12절] 여호와[시]여, 주[님]의길로나를가르치시고내원수를인하

여평탄한길로인도하소서. 내생명을내대적의뜻에맡기지마소서. 위증

자와 악(카마스 ꗪꖎ)[강포]을ס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길로 행해야 한다. 그 길은 정로(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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路)이며(사 30:11),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다(렘 6:16). 하나님의 길은

바른 길, 선한 길, 지혜의 길, 평안의 길이며,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

이다(신 10:12-13).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길, 곧 성경에 명하시고 교훈하신 그 길을 걸어야 한다.

‘평탄한’이라는 원어(미쇼르 ꗬ)는ישׁוֹר ‘정직한’이라는 뜻도 있다

(NIV). 하나님의길은올바르고정직한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며 평안을 주시며 올바르고 정직한 길로 행케 하신다.

다윗이 하나님의 길과 평탄한 길을 구한 이유는 원수들 때문이었다.

다윗의 원수들은 ‘위증자들’이었다. 그들은 다윗에게서 흠 잡을 것이

없으므로 거짓 증거를 사용했다. 또 그들은 강포를 토하는 자들이었

다. 성도는온유하나악인은강포하다. 원수들은그를 없애고 죽이려

는뜻을품고 있었다. 그러므로다윗은하나님께서그의 생명을대적

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구한 것이다.

[13-14절] 내가산자의땅에있음이여, 여호와의은혜볼것을믿었도

다[만일내가산자들의땅에서주의선하심볼것을믿지않았더라면 (나는

낙심하였을 것이라)](KJV).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여

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다. ‘산 자들의 땅’은 이 세상을

가리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

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선하심과 은혜를 베푸신다. 시편 34:8, “너

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디모데전서 4:8,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에약속이있느니라.” 로마서 8:28, “하나님을사랑하는자곧그뜻대

로부르심을입은자들에게는모든것이합력하여선을이루느니라.”

성도는 이런 진리를 믿고 환난 중에도 낙심치 말아야 한다.

다윗은이제하나님의감동가운데다른이에게교훈을준다. 그것

은 하나님을 바라라,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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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도우심과 구원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이다. 시편 39:7,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

요. 나의소망은주께있나이다.” 디모데전서 4:10, “이를위하여우리

가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는(전통본문) 것은 우리의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 세상

은 영적 싸움터와 같다. 히브리서 10:34-35,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

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있는줄앎이라. 그러므로너희담대함을버리지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나 이 담력은 계명 순종의 삶에서 나온다.

시편 27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다윗은하나님께서그의빛,

그의구원, 그의생명의능력이심을알고그를의지하며세상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

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르게만 살아야 한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사모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였다. 우리는 세상의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하고 그의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을깨닫고오직그를의지하고그의뜻을행하는자가되어야한다.

셋째로, 다윗은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얼굴을항상구하며환난중에과거에우리를도우신하나님

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도우심과 구원을 믿고 간구해야 한다.

넷째로, 다윗은그를해치려는원수들을겁내지않았고오직 하나님

의길을걷기를원했다. 우리는항상강하고담대한마음으로하나님께

순종하며 오직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길만 걷기를 소원하고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 순종의 길 곧 의의 길은 평안과 승리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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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편: 부르짖어 기도함

[1-2절] 여호와[시]여, 내가주께부르짖으오니나의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보르 ,구덩이](בּוֹר

pit](KJV, NASB, NIV)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성소

(데비르코드쉐카 ꗘꚆꕎꙌ ’ꔩꕖ)[‘성소의내실יר 곧지성소(至聖所)(NIV)]를향

하여나의손을들고주께부르짖을때에나의간구하는소리를들으소서.

다윗의 시. 다윗은 죽음의 구덩이에 내려갈 듯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 훈련의 기회이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1절,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여(KJV, NIV;

원문의액센트),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2절, “내가 . . . 주께 부르

짖을 때에.” 부르짖음은 조용히 묵상하거나 속삭이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큰 소리로 하는 기도이며 때때로 울부짖는 기도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귀를 막지 마시기를 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영

으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의 작은 소리도 잘 들으신다. 하물며

우리의부르짖는기도를얼마나더잘들으시겠는가. 우리의죄가우

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이다.

다윗은 ‘주의 성소,’ ‘주의 성소의 내실(內室)’ 곧 지성소(至聖所)를

향해손을들고 기도하였다. 지성소는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간절함의 표시라고 본다.

[3-5절] 악인과행악하는자와함께나를끌지마옵소서. 저희는그이

웃에게화평을말하나그마음에는악독이있나이다. 저희의행사와그행

위의악한대로갚으시며저희손의지은[행한] 대로갚아그마땅히받을것

으로보응하소서. 저희는여호와의행하신일과손으로지으신[행하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과 함께 이끌지 마시기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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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끈다’는 말은 동등하게 행하게 버려두거나 동등하게 취급하여

처리하는 것을 뜻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처럼 악

하게행동하게 버려두지마시고그를지켜바른길로행하게하시며,

또 그를 악인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 것이다. 즉

그는 자신과 악인의 결말이 다름을 증거해주시기를 구한 것이다.

본문은 악인들의 모습을 증거한다.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

나그마음에는악독이있다. 즉악인들은이중적이고위선적이다. 또

악인들은 악하며 악을 행한다. 악인들은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을생각지않는다. 즉그들은불경건하다. 악인들은하나님을알지못

하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본문은 악인들의 결말도 증거한다. 4절, “저희의행사와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의 행한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

로보응하소서.” 5절, “여호와께서저희를파괴하고건설치아니하시

리로다.” 의인들의마지막과악인들의마지막은명백히 다르다. 시편

1:6,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

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6-7절] 여호와를찬송함이여, 내간구하는소리를들으심이로다. 여호

와는[께서는] 나의힘과나의방패시니내마음이저를의지하여도움을얻

었도다. 그러므로내마음이크게기뻐하며내노래로저를찬송하리로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진심으로 그를 의지하였고, 그의 믿음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표현되었다. 믿음은 기도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없으면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있겠는가? 그러므로 주께서

는낙망치말고기도하라고교훈하신후, “그러나인자(人子)가올때

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덧붙여 말씀하셨다(눅 18:8).

하나님께서는다윗의 간구하는 소리를들어주셨고그를 도우셨다.

7절, “여호와께서는 나의힘과나의방패시니내마음이 저를 의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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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움을얻었도다.” ‘나의힘’이라는말은내가낙심할때힘이되셨

다는뜻이며 ‘나의 방패’라는 말은원수들의 비난과 공격을 막아주셨

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힘 주시고

지켜주신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마가복음 11:24, “무엇이

든지기도하고 구하는것은 받는줄로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그

대로되리라.” 이제다윗은기도의응답으로인해하나님을찬송한다.

찬송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높이는 노래이다. 기도의 응답

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자마다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다.

[8-9절] 여호와는[께서는]저희의힘이시요그기름부음받은자의구원

의산성이시로다. 주의백성을구원하시며주의산업에복을주시고또저

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저희’는하나님을경외하는이스라엘백성을가리키며 ‘그기름부

음 받은 자’는 왕 다윗을 가리킨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힘이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신에게 구원의 산성이 되심을 확신한다.

다윗은하나님께몇가지소원을아뢴다. 첫째, 그는하나님께서주

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구한다. 구원은 원수들의 침략이나 전염병

이나 자연 재해로부터의 구원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

이시다. 특히그는우리를죄와사망과지옥형벌에서건져내어주셨

다. 이큰 구원에 비교해보면,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아니다. 하나

님께서는 현실의 그 어떤 어려움에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산업에 복 주시기를 구한다. ‘그의

산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

이다(신 7:6; 14:2; 26:18; 시 135:4). 하나님의산업은오늘날신약교회

도 포함한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며 복을 주시는 자이시다.

그의 복은 영육의것을 포함하고현세적인것과 내세적인 것을 포함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영육의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를 구한다. ‘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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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원어(라아 ꘝꙜ)는ה ‘[양을] 먹인다, [양을] 인도한다’는 뜻이

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된 우리에게 영육의 양식을 주시

고 우리를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넷째, 다윗은하나님께서그들을 영원토록붙들어주시기를구한다.

“영원토록 드십소서.” ‘든다’는 원어(나사 ꗺ)는ꙴא ‘들어올린다, 붙든

다, 돕는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도우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붙드시고 도우실 것이다.

시편 28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다윗은죽음의구덩이에내

려갈상황에서도하나님께서계신하늘성소를향해손을들고부르짖

어 간구하였다(1-2절).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예레미야 29:12-13, “너희는내게부르짖으며와서내게기도하면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

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둘째로, 다윗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믿었다(4절).

시편 7:11-12,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

는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회개치아니하면저가 그칼을갈으심이여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는 악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

으로 살고 모든 악을 버리고 오직 선을 취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

셋째로, 다윗은하나님을그의힘과그의방패로삼고그를의지하며

간구하여 도움을 얻었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6-7절).

우리도어려운일이많은세상에서하나님을우리의힘과방패로삼고

의지하며 간구하고 도움을 얻어 크게 기뻐하며 찬송을 올려야 한다.

넷째로, 다윗은하나님께주의백성을구원하시고그들에게복을주

시고 그들을 영육으로 먹이시고 그들을 붙들어주시기를 기도하였다(9

절). 우리도하나님께서주의백성을구원하시고그들에게복을주시고

그들을 영육으로 먹이시고 그들을 붙들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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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편: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함

[1-2절] 너희권능있는자들아, 영광과능력을여호와께돌리고돌릴지

어다. 여호와의[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베하

드랏 코데쉬 ꕋꙑשׁ ꙝꕎꕘꔮ)[거룩함의ת 영광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다윗의시이다. ‘너희권능있는자들’은세상의권세자들을가리킨

다. 다윗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영광과 능력을 자신들에게 돌리기 쉽다. 그러나

모든권세는세상의 창조자요섭리자이신하나님께로부터나온것이

며 하나님께서만 온 우주에 홀로 참 권세자이시다. 사람들의 권세는

일시적이며 얼마 동안 있다가 조만간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는 말을 두 번이나 말한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모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만 합당하다.

다윗은 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다. 사람

의이름이 그자신의인품과 사회적지위와영광을나타내듯이, 하나

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과 그의 지위와 영광을 나타낸

다. ‘그의이름에합당한영광’은하나님께서본래부터가지고계시는

영광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이 만든 자가 아니고 스스

로 계신 자이시다. 그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 즉 영원자존자

(自存者)이시다. 그는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보존하

시고통치하시는하나님이시며지혜와능력, 아름다움이충만한하나

님이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본래부터가지고계신영광, 즉

그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한다.

다윗은 또 거룩함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한다. 하나

님께서는피조세계와구별되고특히 죄악된것들과구별되시는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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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되 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과 구별된 거룩한 생각과 방식으로 경배해야 한다. 하나

님께대한예배는거룩한 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되 예배까지 부패하여 예배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

게 하도록 거룩하게 드려져야 한다.

[3-6절] 여호와의소리가물위에있도다. 영광의하나님이[께서] 뇌성을

발하시니여호와는[께서는]많은물위에계시도다. 여호와의소리가힘있음

이여, 여호와의소리가위엄차도다. 여호와의소리가백향목을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레바논백향목을꺾어부수시도다. 그 나무를송아지같이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룐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3절부터 9절까지에 ‘여호와의소리가’라는말이일곱번나온다. 그

것은 하늘의 천둥소리를 가리킨다고 본다. 비올 때 때때로 하늘에서

나는천둥소리는창조자와섭리자하나님의영광과능력을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폭우를쏟아내시기전에하늘이 캄캄한비구름으로뒤

덮이게 하시고 천둥과 번개를 치게 하신다. 자연 세계의 큰 위엄은

창조주 하나님의 큰 위엄을 나타낸다.

천둥과 번개가 얼마나 요란하고 힘이 있든지 그 소리는 백향목을

꺾어부순다. 백향목은 키가 36미터까지나 크고튼튼한나무이다. 그

러나번개와벼락이치면그런큰나무도꺾이며그토막들은송아지

같이 사방으로 뛸것이다. 레바논과 시룐은 들송아지같이 뛸것이다.

시룐은헤르몬산을가리킨다. 헤르몬산은레바논산동편에있는데,

시돈 사람들은 그 산을 시룐이라고 불렀다고 한다(신 3:9).

[7-9절] 여호와의소리가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낙태케(쿨 ,KJV)[출산케](חוּל NASB) 하시고삼림을말갛게벗기

시니 그 전(殿)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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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도 뇌성과 번개를 가리킨다. 광활한 광야는 하나님의 우렁찬

천둥소리로 진동한다. 본문은 새끼를 밴 암사슴이 천둥소리에 깜짝

놀라새끼를출산한다고표현한다. 천둥, 번개, 폭우로수풀에감추인

것이다드러난다. 9절의 ‘모든것’(쿨로 ꗕ)은לּוֹ ‘그의모든’이라는뜻

으로 ‘그의 모든 백성’을 가리킬 것이다. 자연만물도 그러하지만, 특

히 그의 모든 백성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10절] 여호와께서홍수때에좌정(坐定)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영영

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때에’라는원어(람맙불 ꗳꗛ)는בּוּל ‘그홍수때에’라는말로서

노아시대의홍수를가리키는것같다. 하나님께서는노아홍수때에

그홍수가운데계셨다. 하나님께서는그홍수를내리셨고그홍수를

주관하셨다. 창세기 6: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

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노아 홍수 때에 증거되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유일

하고 영원하신 왕이시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한 분뿐이시다.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자기 백

성에게 평강[평안]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힘

을 주실 수 있고 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완전하여

사람이세상에서당하는어떤역경도이길수있는힘이다. 하나님께

로부터 힘을 얻는 자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사야

40:28-31, “너는알지못하였느냐? 듣지못하였느냐? 영원하신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창조하신자께서는피곤치아니하시며곤비치아니

하시며명철이한이없으시며피곤한자에게는능력을주시며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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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독수리의날개치며올라감같을것이요달음박질하여도곤비치아

니하겠고걸어가도피곤치아니하리로다.” 빌립보서 4:13, “내게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전통사본).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안도 주신다. 그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며 천지를 진동시키실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천지

에 평안과 안정을 주실 수도 있다. 이사야 45:7,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

에게는 사람의 모든 시끄러운 문제들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참평안은하나님안에있고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주는 것은세상이 주는것같지아니하니라. 너희는마음에

근심도말고두려워하지도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16, “평안의주께

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9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영광과능력을우리

자신이나어떤 피조물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하나

님께서는 본래부터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즉 그의 본래의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거룩한방식으로그에게경배해야한다. 2절, “여호와

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함의 영광으로 여호와께 경배할

지어다.” 우리는자연만물과역사속에나타난하나님의능력과영광을

깨닫고 거룩한 생각과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하나님께서이세상에영원한왕이시며주권적섭리

자이시며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안을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새 힘과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 또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모든일들, 개인적인일, 가정적인일, 교회적인일, 국가적인일,

세계적인 일을다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구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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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다윗의 집의 봉헌의 시와 노래](KJV).

[1-3절] 여호와[시]여, 내가주를높일것은주께서나를끌어내사내대

적으로나를인하여기뻐하지못하게하심이니이다. 여호와내하나님이여,

내가주께부르짖으매나를고치셨나이다. 여호와[시]여, 주께서내영혼을

음부(쉐올 ꚉ)[무덤]에서אוֹ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보르 [구덩이](בּוֹר

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어렵고힘든상황에 처해 있었고그의대적들이그를 주목

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어내어 주셨고 그의 대적으로

그를인하여기뻐하지못하게하셨다. 다윗이어렵고힘든상황에있

었던것이심한질병으로거의죽을지경에떨어져있었던것같으나,

하나님께서는그를고쳐주셨고그의 영혼을무덤에서끌어내어살리

셨고구덩이로 내려가지않게하셨던것 같다. 원인이무엇이든지간

에, 성도들에게는 다윗처럼 종종 심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가 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어려

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는 행복하지만, 절망적 상황

에서도움을청할곳이없는자는불쌍하다. 성도에게고난은유익하

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성도의 믿음과 인격을 단련시키신다

(롬 5:3-4). 다윗은하나님의기도응답을체험하며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곤란에서 건져내어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죽음

의구덩이에서 그를끌어내셨다. 다윗은이 체험을통해 더욱하나님

을섬기며그를위해살게 되었다. 성도는 기도의응답, 즉구원체험

을 통해 하나님을 더 높이며 그를 섬기며 그를 위해 살게 된다.

[4-5절] 주의[그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레

제케르코드쇼 ꕎꙌשׁוֹ ꗋꖁꗡ)[그의거룩함을기억하며]ר 감사할지어다. 그노

염은잠간이요그은총은평생이로다[이는잠시간은그의진노안에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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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그의호의안에있음이로다]. 저녁에는울음이기숙할지라도[머물지

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성도들에게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라고말한다. 하나님

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그의 뛰어나신 위엄과 영광, 그의 크신 긍휼

의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은 특히 고난으로부터 구원 얻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잠시 동안 있었다고 말한다. 하나님

께서는사람들의죄 때문에매를들어 그들을때리시지만, 자기 백성

을 영원히 노하지는 않으신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징벌하

시는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했다(애 3:33).

또 다윗은 “생명은 그의 호의 안에 있다”고 말한다(KJV). ‘생명’이

라는 원어(카임 ꗁꖏ)(복수형)는ים ‘평생’이라는 뜻보다는 ‘복된 생명’

이라는뜻같다. 그것은구원과기쁨과복을포함하는개념일것이다.

물론, 본문은 이러한 생명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암시한다. 그것은

전반부의 ‘잠시간’이라는 말(레가 ꔸꙠ)과ע 대조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지만 또한 고치시고 회복시키

신다. 하나님의 호의는 그의 진노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저녁에는

울음이머물지라도아침에는기쁨이올것이다.” 사사시대의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기간은 그가 내리신 징벌의 기간보다

보통 2배에서 심지어 5배 가량까지 길었다.

[6-7절] 내가형통할때에말하기를영영히요동치아니하리라하였도

다. 여호와께서 주[님]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자신이형통할때자신감과안정감을가졌었다고고백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육신적 자신감

과 안정감은 오래가지 못한다. 실상 그런 자신감과 안정감은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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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사람의 삶에는 평안과 고난이 번갈아 나타나며 고난이 닥치

면 사람은 여지없이 자신의 연약과 무력을 드러낸다. 우리의 평안과

힘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힘과 용기를 가진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자신의 산을 세우셨다고 고백한

다. ‘내 산’ 곧 다윗의 산은 다윗의 왕국을 가리킬 것이다. 그 왕국은

시온 산에 세워져 있을 뿐 아니라, 구약성경은 왕국을 ‘산’으로 자주

표현한다(사 2:2; 단 2:35, 44). 자신의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세워졌다는 다윗의 깨달음은 바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시편 127:1은,

“여호와께서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수고가헛되며 여

호와께서성을 지키지아니하시면파수꾼의경성함이허사로다”라고

말했다. 사도 바울도 “나의나된것은하나님의은혜로된것”이라고

고백하였다(고전 15:10).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그러하다.

그러나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시니 자신이 근심

하였다고 말한다. 세상이 밝은 것은 태양 때문이며 그것이 가려지면

땅위에그늘과어두움이생기는법이다. 하나님의은총의빛아래서

인생은평안과형통을누리지만, 그 빛이가려지면그에게즉시 환난

과곤고함이찾아올것이다. 우리는이이치를깨달아야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8-10절] 여호와[시]여, 내가주께부르짖고여호와께간구하기를내가

무덤에내려갈때에나의피가무슨유익이있으리요. 어찌진토가주[님]를

찬송하며주[님]의진리를선포하리이까?여호와[시]여, 들으시고나를긍휼

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9절 전반부를 직역하면, “나의 피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무슨

유익이있으리요”이다. ‘나의피에’라는말은 ‘내가피흘려죽을때에’

라는뜻 같다. 그것은 ‘내가무덤에내려갈때’라는구절과같은뜻이

라고보인다. 다윗은자신이죽고나면아무 소용이없다고말하며자

신이 죽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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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죽지않아야할 이유는무엇인가? 9절 후반부가 그것을 보인

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서이었다. 그는 삶의 의미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진리를 선포하

는 데서 찾았다. 이러한 삶의 목표는 매우 성경적이다. 이사야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

이니라.” 베드로전서 2:9, “[예수 그리스도를믿고 구원 얻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

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은자신의생명의회복과연장이 하나님의긍휼과도우심으로

될것을믿었다. 그것은올바른생각이다. 우리의생명의연장과강건

함 그리고 의롭고 바른 삶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

[11-12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

[님]를찬송케하심이니여호와나의하나님이[시]여, 내가주께영영히감사

하리이다.

다윗은전에슬픔가운데있었고베옷을입은자와같았다. 그것은

그의 대적들 때문에, 그의 질병 때문에, 죽을 상황 때문에이었다. 그

는큰질병중에, 죽을상황에처해있었다. 이세상은슬픈일이많은

세상이며 우리도 구원 얻기 전에는 슬픈 세상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그

의베옷을벗기고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죽음의곤경에서구원얻은

자들은이처럼 기쁨의춤을 출것이다. 옛날이스라엘백성은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에게서 구원 얻었을 때

하나님께찬송하며기뻐했다(출 15장). 에스더때 유다인들은멸절될

위기에서하나님의기이한 섭리로 구원 얻었을 때 슬픔이 변해 기쁨

이 되고애통이 변해 즐거움이되었던 12월 14일과 15일을부림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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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기 시작하였다(에 9:21-22).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올 때 슬픔이 변하여 춤추며 즐거워함이

되리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다(렘 31:13).

다윗은 그런 기쁨으로 춤추며 기뻐하였다.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

로부터구원얻은우리에게는항상기뻐해야할이유가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교훈했다(살전 5:16; 빌 4:4).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한 다윗은 이제 심령에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돌리고영원히그에게감사를올리고자한다. ‘내영광으로’

라는말은 ‘내영혼으로’라는뜻으로이해된다. 하나님께서우리를죄

와 지옥형벌에서구원하신 목적은 그의 은혜를 찬송케하시기 위함

이다(엡 1:3-14).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우리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한다(히 13:15).

시편 30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세상에서고난이있

음을알고두려워말고고난당할때하나님께부르짖어간구해야한다.

성도에게는 그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해치려는 자들도 있고 그의 몸이

아플때도있고주께서그의범죄와실수때문에노하시고얼굴을가리

우셔서근심하며슬퍼할때도있으나, 우리는그때우리자신을성찰하

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응답하실 것이다. 우리

는 잠깐 그의 진노안에있을지모르나우리의 생명은 그의호의안에

서보존될것이다. 저녁에는울음이있을지라도아침에는곧기쁨이올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은 짧고 평안의 시간은 길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우리의기도를들으신하나님을찬송하며그를증거

해야한다. 하나님께서는회개하며믿고순종하는성도의기도를잘들

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기쁘고 즐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그를 증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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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편: 환난중에담대히기도하여응답받음

다윗의 시이며 영장(伶長), 아마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이다.

[1-4절]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부끄럽게 마시

고주[님]의의로나를건지소서. 내게귀를기울여속히건지시고내게견

고한 바위와구원하는 보장(保障)[요새]이되소서. 주[께서]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그러므로주[님]의이름을인하여나를인도하시고지도하소서.

저희가나를위하여비밀히친그물에서빼어내소서. 주[께서]는나의산성

이시니이다.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였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의

도우심을얻고결코부끄러움을당치않을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 곧하나님께서은혜로주신의로그를건지시기를기도하였다. 그

는시편 4:1에서하나님을 “내의의하나님”이라고불렀다. 신약성도

들은 하나님께서 주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은혜로 주신하나님의 의

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다(롬 3:21-24).

다윗은지금긴급한구원이필요한환난가운데있다. 그는하나님

께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요새가되소서”라고 기도하였고하나님을 “나의반석과 산성”이시라

고 고백했다. 또 그는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인해 나를 인도하시

고지도하소서”라고말하는데, 그것은 그의이름이모욕을 당하지않

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또 다윗은

그의 원수들이 비밀히 친 그물에서 그를 빼어내 주시기를 기도한다.

[5-8절] 내가나의영을주[님]의손에부탁하나이다. 진리의하나님여

호와[시]여, 나를 구속(救贖)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하벨레 솨웨

ꕵꚂא ꗝꔮꕘ)[헛된우상들]을숭상하는자를미워하고여호와를의지하나이י

다. 내가주[님]의인자[자비]하심을기뻐하며즐거워할것은주께서나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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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감찰하사환난중에있는내영혼을아셨고나를대적의수중에금고

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한다. 우리의 영을 지켜주실 자

는하나님밖에없다. 다윗은또하나님을 ‘진리의하나님’이라고부르

며 그가 자신을 구속(救贖) 곧 구원하셨음을 고백한다. 진리의 하나

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

다윗은 또 “내가 허탄한 거짓을숭상하는 자를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라고 고백한다. 이방인들의 신들과 우상들은 속이는

헛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구원이나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멸망의 길 곧 지옥의 길로 인도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한다.

그것은 그가 곤란 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중에 있는그의 영혼을

아셨고 그를 대적의 손 안에 감금되지 않게 하셨고 그의 발을 넓은

곳 곧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세우셨다고 말한다.

역사상,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과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버려

두지 않으시고 비상한 방법으로 구원하셨다. 성경은 성도들의 이런

체험을많이증거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뿐 아니라, 아사

왕 때(대하 14장), 여호사밧 왕 때(대하 20장), 히스기야 왕 때(대하

32장), 다니엘과 친구들의 때(단 2, 6장) 등의 역사는 그런 예들이다.

신약 성도들은 세상에서 큰 환난을 통과하지만 장차 흰옷 입은 승리

자로 나타날 것이며(계 7:9-10, 14) 또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9-13절] 여호와[시]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긍휼히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탄식으로보냄이여, 내 기력이나의죄악으로약하며나의뼈가쇠하

도소이다. 내가모든대적으로말미암아욕을당하고내이웃에게서는심히

당하니내친구가놀라고길에서보는자가나를피하였나이다. 내가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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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바됨이사망한자를마음에두지아니함같고파기(破器)[깨진그릇]와

같으니이다. 내가무리의비방을들으오며사방에두려움이있나이다. 저희

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은환난가운데있다. 그의심신은쇠약해졌고그의사는날들

은슬픔과탄식의시간이었다. 그고통의시간들이여러 날들과아마

여러해들계속되었다. 그의기력이약하며그의뼈는쇠하였다. 다윗

은그의연약과고통이자신의부족과죄때문이라고 고백한다. 하나

님의 징벌은 엄격하고 혹독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

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표이며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인격을

거룩케 하시는 유익이 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의 용서를 통해서만 자신이 고통의 현실에서

구원얻을수있음을믿었다. 구원은오직하나님의긍휼에근거한다.

다윗은 대적들과 이웃들에게 모욕과 비난을 당하였다. 친구들은

그를놀라고사람들은그를따돌렸다. 그는죽은자같이, 깨진그릇같

이 사람의 생각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또 그는 죽음의 위협을 당

했다. 원수들은 그의생명을빼앗기를의논하였다. 다윗이당한 고난

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비슷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모욕과 비난을 당하셨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의 전도사역 초기부터

그를 죽이기를 의논하였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었다(마 12:14; 요

5:18; 마 26:3-4, 59). 성경은 주예수님을믿는우리도세상에서 모욕

과 핍박과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행 14:22; 딤후 3:12).

[14-16절] 여호와[시]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

[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잇토사이 Ꚕꚠꘟ)[나의י 시간

들]가주[님]의손에있사오니내원수와핍박하는자의손에서나를건지소

서. 주[님]의얼굴을주의종에게비취시고주[님]의인자[자비]하심으로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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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다윗은

또 자신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한다. 이것이 하나님

의섭리를믿는믿음이다. 주 예수께서는하나님의허락 없이는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마 10:29).

다윗은 원수들의 손에서자신을 건져주시기를하나님께 간구한다.

원수들과 핍박하는 자들의 손이 힘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더

힘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

실 것이다. 그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간구한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로네게비추사은혜베푸시기를원하노라”고축복했다(민 6:25).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다윗에게 베푸신다면, 그가 원수들과

핍박자들의 손에서 구원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17-20절] 여호와[시]여, 내가주[님]를불렀사오니나로부끄럽게마시

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잠잠히 무덤으로 가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벙어리 되게 하소

서. 주[님]를두려워하는자를위하여쌓아두신은혜곧인생앞에서주께

피하는자를위하여베푸신은혜가어찌그리큰지요. 주께서저희를주[님]

의은밀한곳에숨기사사람의꾀(로케스 ꗋꙡ)[공모(共謀)]에서벗어나게하ס

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 그로 부끄럽게 마시기를

구하였고, 악인을부끄럽게하셔서그들로잠잠히무덤으로내려가게

하시기를 구하였다. 또 그는 교만과 경멸로 거만하게 의인들을 비방

하는거짓입술들로벙어리 되게하시기를간구한다. 악한비방의말

은그쳐져야 할것이다. 다윗은성도를 ‘주님을두려워하는자,’ ‘인생

앞에서주께피하는자’라고 묘사한다. 하나님의살아계심을 알고 인

정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성

도를 위해 큰 은혜를 쌓아두시고 베푸신다고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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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를경외하고의지하는 자를위해 그의선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의 좋은 것들을 주신다. 그는 그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셔서 사람의공모(共謀)에서 벗어나게하시고 구설의다

툼에서면하게 하실것이다. 누가사람들의 음모를막고 그것에서벗

어날수있겠는가? 그러나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의지하는자

들을 보호하시고 막으시고 건지실 것이다.

[21-22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자

비]를내게보이셨음이로다. 내가경겁한중에[놀라서] 말하기를주[님]의목

전에서끊어졌다하였사오나내가주께부르짖을때에주께서나의간구하

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견고

한 성에서 그의 기이한 자비를 그에게 보이셨기 때문이었다. 견고한

성은 하나님의 품을 가리키는 것 같다. 하나님의 품보다 더 견고한

피난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밀한 품에서 다윗에게 기이한

자비하심을 베푸셨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놀라고 당황해

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보다, 그의 눈길과 관심이 나를

떠나셨나보다라고 생각했었다. 이것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연약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23-24절] 너희모든성도들[경건한자들]아, 여호와를사랑하라. 여호

와께서성실한자(에무님 ꔤ)[신실한자들]를보호하시고교만히행하는מוꗼּים

자에게엄중히갚으시느니라. 강하고담대하라. 여호와를바라는너희들아.

다윗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교훈한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

라는것이다. 그것은율법의핵심내용이다. 신명기 6:5, “너는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하나님을사랑해야 할이유는그가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시고우리의목자이시며우리에게천국과영생을주신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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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

들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신 10:12-13; 요일 5:3).

둘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에 필수적

요소이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불신앙에 떨어지고 죄악

과 타협하고 변절하고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

로천국을기업으로얻는자가되어야한다(히 10:34-35). 하나님께서

는 그를 경외하는 성도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

들에게 공의의 형벌로 엄중히 갚으실 것이다. 주께서는 성령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마 28:20; 요 14:16) 우리가 받

은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요 10:28).

시편 31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다윗은환난중에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의와자비만의지하며 기도하였다. 그는심신의심한

고통과원수들의위협중에서그것이자기의죄에대한하나님의징벌

이라고 느꼈으나오직하나님께 피하며 기도하였다. 그는하나님을 그

의 피난처, 그의 반석과 산성으로 삼았고 그의 의와 그의 자비만 의지

하며기도하였다.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피하며하나님께서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의와 자비를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둘째로, 다윗은자신의시간들이 하나님의손안에있고하나님께서

원수들의은밀한그물에서 자기를 건져주실것을믿었다. 우리의시간

들은하나님의손안에있다. 하나님께서는우리의삶을다스리는섭리

자이시다. 그는교만하고 완악한말로무례하게 우리를 비방하는악인

들을 공의로 징벌하실 것이며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셋째로, 다윗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며 교훈한다.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주신 구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

을 힘써 지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를 믿고 순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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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편: 회개와 죄사함의 복

다윗의 마스길(ילꗑꙺꗫ), 명상시 혹은 교훈시이다.

[1-2절] 허물의사함을얻고그죄의가리움을받은자는복이있도다.

마음에 간사[거짓]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죄사함에 대해 증거한다. ‘허물’(페솨 ꚃ)이나ע ‘죄’(카타

아 ꖧꖖ)라는אָה 말은 구약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대표적 용어들이

다. ‘정죄’라는 말(아본 ꘝ)은וֹן ‘죄악, 죄책’이라는 뜻이 있다. 허물이

사함을얻고죄가가리움을받고정죄를당하지않는것은다죄사함

을 말한다. 죄사함은 죄 자체가 없어진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시고그죄의책임을묻거나그형벌을내리지않으시고죄없는

것처럼 간주하시는 것을 말한다.

죄사함을 받은자는그 마음이깨끗해지고 그의영혼 속에 거짓이

없게된다. 시편 51:10, “하나님이여, 내속에정한마음을창조하시고

내안에정직한영을새롭게하소서.” 사도행전 15:9,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죄사함은 법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사람의 심령을 깨끗케 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만든다.

죄사함은참으로복되다. 다윗은 ‘복이있도다’라는말을두번이나

반복한다. 죄사함의복은사람에게매우큰복이다. 죄의결과는모든

불행, 특히 죽음과 지옥형벌이지만, 죄사함의결과는하나님의 모든

복, 특히 영광스러운 천국과 영생이다. 생명의 구속(救贖)은 너무 귀

하다(시 49:8). 사람의 목숨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온 세상과도 바꿀

수없이가치 있는것이다(마 16:26). 주께서는한비유에서죄사함의

구원이사람이 1만달란트빚을탕감받는것과같다고말씀하셨다(마

18:23-27). 그것은 약 6조원의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다.

[3-5절] 내가토설치아니할때에[잠잠했을때에] 종일[항상] 신음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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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뼈가쇠하였도다. 주[님]의손이주야로나를누르시오니내진액[기력]이

화하여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셀라). 내가 이르기를내 허물을

여호와께자복하리라하고주께내죄를아뢰고내죄악을숨기지아니하였

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셀라).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잠잠했을 때, 즉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의 심적 고통을 증거한다. 그때 그는 병든 자와 같이 항상

신음하였고 그의 뼈까지 쇠약하였다. 하나님의 손은 밤낮으로 그를

누르셨고 그의 기력은 변하여 여름 가물에 메마름같이 되었다. 성도

는 죄를 짓고회개치 않을때 이런고통을당한다. 죄는 잊으려 해도

쉽게 잊을 수 없고 지우려 해도 쉽게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죄로인한우리마음의고통은우리로하여금진실한회개를하게하

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였다. 다윗

은자신의죄를인정하고그 죄를숨기지않고하나님께자복하였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모든일을다아시지만, 그가원하시는것은단지 우리

가우리의죄를그앞에서인정하고그죄로부터돌이켜떠나는것이

다. 잠언 28:13은, “자기의죄를숨기는자는형통치못하나죄를자복

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떠나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죄를다 용서하신다. 요한일서 1:9는, “만일우리가우리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

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라고 말하였다.

[6-7절] 이로인하여무릇 경건한자는 주[님]를만날기회를타서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홍수가범람할지라도저에게미치지못하리이다. 주는

[께서는] 나의은신처이오니환난에서나를보호하시고구원의노래로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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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우시리이다(셀라).

“이로인하여”라는말은하나님께죄를고백하면용서받기 때문에

라는뜻이다. 하나님께서는회개의기회를주실때가있다. 죄인은그

기회를 붙들어야 한다. 이사야 55:6-7,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그를부르라. 악인은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하나님께로나아오라. 그가널리용서하시리라.” 지

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고린도후서 6:2,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윗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말한다. 홍수는큰환난과어려움을가리킨다. 성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기도하면큰환난도극복할수 있다. 성도는고난이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시 34:19). 성도도 때로

는실수하고넘어지지만하나님께서 손으로그를붙들어주심으로아

주엎드러지지 않는다(시 37:24). 성도는일곱번넘어져도다시일어

난다(잠 24:16). 환난의 큰 바람은 성도를 결코 삼키지 못할 것이다.

다윗은 또한,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에우시리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 은신처이시다. 시편 18:2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이시며 피할

바위이시며 방패이시라고말했다. 또하나님께서는우리를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둘러싸실 것이다.

[8-9절] 내가너의갈길을가르쳐보이고너를주목하여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재갈]과 굴

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죄인의 길을 살피며 바른 길을 지시하고 교훈하기를 원한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



시편 32편: 회개와 죄사함의 복

- 171 -

시고 교훈하신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교훈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시편 119:105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했고, 또 디모데

후서 3:16-17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으로온전케하며모든선한일을행하기에온전케하려함이니라”고

말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는 가장 선하다.

특히, 다윗은 성도들에게 무지한 말과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교훈

한다. 노새와말은지혜와이해력과판단력이없는짐승이다. 그것들

은 자기 편한 대로 가려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주인들은 그 짐승들

에게재갈을끼우고굴레를씌워서그것들을통제한다. ‘재갈’은짐승

의입에 끼우는 쇳토막이며, ‘굴레’는그것과짐승의목을걸쳐 맨끈

이다. 짐승들은 재갈과 굴레로 통제된다. 즉 그것들은 주인의 지속적

간섭과 제재를 통하여 이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비로소 바른 길을 걷는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10-11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마크오브 ,ꔠꗎꗫ)[슬픔ב 고통]이 있으

나여호와를신뢰하는자에게는인자하심[자비하심]이두르리로다. 너희의

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못하고섬기지 않고 그명령대로행치 않고

자신의쾌락을따라사는자인데, 그에게는많은슬픔과고통이있다.

악인은 마음의 슬픔과 고통, 몸의 질병, 가정적, 환경적 슬픔과 고통

등여러가지고통과슬픔을당한다. 잠언 13:21, “재앙은죄인을따르

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사야 48:22와 57:21은 악인

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말한다. 의인에게 고난도 많지만(시 34:19) 그

러나 그 심령에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 사도행전 5:40-41, “[저희가]

사도들을불러들여채찍질하며예수의이름으로말하는 것을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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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으니사도들은그이름을위하여능욕받는일에합당한자로여기

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베드로전서 4:13, “오직 너희

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

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의(義)는 도덕적 표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

하는 자요 마음이 정직한 자이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고 올바르게 사는 자이다. 사람의 마음은 군대의 지휘

통제소와 같아서 마음이 정직하면 말과 행동도 정직하게 된다. 의인

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도덕성을 가진

다. 도덕성이란의와선과진실을말한다. 하나님의자비하심곧하나

님의 호의와 은혜와 사랑은 이런 의인들을 두루 감싼다.

다윗은 또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하나님의뜻대로바르게살고자 하는자들에게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살전 5:16, 18).

시편 32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죄사함은참으로복된일이

다. 죄는감추어둔다고감추어지지않는다. 그것은우리에게마음의큰

고통이 될 뿐이다. 우리는 죄사함의 복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한다.

둘째로, 성도는 죄사함을 통해 홍수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극복할수있다. 하나님께서는환난중에우리의은신처가되신다.

그는 참으로 회개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성경을통해우리의갈길을보여주신다. 우리

는무지한짐승같이되지말고자발적으로순종하는자가되어야한다.

넷째로, 악인에게는많은슬픔이있으나, 악을버리고하나님만의지

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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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편: 도우시는 여호와를 찬송함

[1-3절] 너희의인들아, 여호와를[여호와안에서, 여호와로인하여] 즐거

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키노르 ꗑ)(리라נוֹר

(lyre)라는 작은현악기)으로여호와께감사하고열줄비파(네벨 ꔫꗽ)(작은ל

하프 같은 악기)로찬송할지어다. 새노래로그를노래하며즐거운소리로

공교히[숙련되게] 연주할지어다.

오늘날의인은하나님의긍휼과예수 그리스도의대속으로의롭다

하심을입고하나님의말씀을믿고그말씀대로사는 자들이다. 하나

님께서는 그들의 기쁨의 이유이시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

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찬송

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찬송은

경건한 성도의 신앙고백이며 생활의 특징이며 열매이다(히 13:15).

본문은 찬송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한다. 첫째로, 우리는 목소리와

악기를잘연습하여찬송해야한다. 3절, “공교히[숙련되게] 연주할지

어다.” 우리는목소리든지악기든지가장잘연습해서하나님을찬송

해야한다. 악기의 첫번째용도는찬송이다. 둘째로, 우리는 새노래

로 찬송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체험한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뜻이라고 본다. 셋째로, 우리는 즐거운 소리로 찬송해야

한다. 찬송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

[4-7절] [이는] 여호와의말씀은정직하며그행사는다진실하시도다[진

실하심이로다]. 저는정의와공의를사랑하심이여, 세상에여호와의인자하

심[자비하심]이충만하도다. 여호와의말씀으로하늘이지음이되었으며그

만상이그입기운으로이루었도다. 저가바닷물을모아무더기같이쌓으시

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찬송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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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시며 그의 행사들이 다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진실로 세상을 섭리하신다. 이 사실은 악인들에게는 큰 두려

움이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찬송의 이유가 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창조 세계가 그의 자비의 결과이며 그의

섭리의모든일이다그러하다. 그는그의 자비하심으로 만물을돌보

시고 먹이신다. 특히 그는 그의 자비와 긍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또 여전히 연약성을 가진 성도들을 오래 참으시고 돌아보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신다(시 103:3-5).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 받았고 그 만상(萬象) 곧 하늘의

모든 것들, 즉 해와 달과 별들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그 입

기운’은성령님을가리킬것이며, 입기운은말할때나오므로말씀과

도거의 같은 뜻이다. 삼위께서는하나이시다. 또하나님께서는 거대

한 바닷물이 육지를 뒤덮지 못하게 다스리신다. 그는 지구에 중력을

주셔서 바닷물이 고이게 하시며 달의 인력을 인해 바닷가에 밀물과

썰물이생기게하신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자연법칙을사용해

자연만물을 보존하신다. 그는 지구의 위대한 관리자이시다.

[8-12절] 온 땅은여호와를두려워하며세계의모든거민은그를경외

할지어다. [이는] 저가말씀하시매이루었으며명하시매견고히섰도다[섰음

이로다]. 여호와께서열방의도모(에차 ,꘠)[의논ה 계획]를폐하시며민족들

의 사상(마카솨보스 ,Ꚃꖖꗫ)[생각들בוֹת 계획들]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

의도모는영영히서고그심사는대대에이르리로다. 여호와로자기하나

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모든사람은온 세상을창조하시고관리하시는하나님을두려워해

야한다. 광대한 지구위에서 사람은창조주하나님을경외해야하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것은 피조물들

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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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경외해야할이유는그가말씀으로 천지만물을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창 1:7, 9, 11, 15, 24, 30).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의 목적들과 계획들을 다 폐하시고

무효케 하신다. 역사상 세계적 제국들, 즉 바벨론, 메대 파사, 헬라,

로마등의제국들의계획들이폐해졌다. 또제1차, 2차세계대전을일

으킨독일, 이탈리아, 일본이나, 그후소련이나중국공산주의자들의

목적과 계획들도 그러했다. 그들의 계획들은 다 폐해졌지만, 하나님

의 목적과 계획은 영원히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를통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이루지아니한일을 옛

적부터보이고이르기를나의모략이설것이니내가나의모든기뻐

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고 말씀하셨다(사 46:10).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인 나라, 곧 그가 자기 기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되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들의 계획은 다 폐하여지고 세상

나라들은 다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뜻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자이다. 하나님

을 섬기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다(신 33:29; 시 65:4).

[13-15절] 여호와께서하늘에서감찰하사모든인생을보심이여, 곧그

거하신곳에서세상의모든거민을하감하시도다[내려보시도다]. 저는일반

의마음을(야카드립밤 ꔯꗜם ,ꖏꖸ)[그들의마음을비슷하게(KJV)ד 그들의마

음을 다(NASB, NIV)]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말한다(시 2:4; 11:4;

115:16; 사 66:1; 마 5:34; 계 4:2).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마 6:9). 시편 115:3은

하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영역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높은 하늘에 계실지라도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을 다 감찰하신다. 오늘날 인공위성들은 고성능 망원렌즈 카메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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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되어 있어서 땅에 있는 물체들과 그 움직임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있다. 하나님의눈은사람이만든인공위성보다더성능이좋으시

다. 비록사람들이많고광범위하게흩어져살고있을지라도, 또그들

이 처한 상황이 다양할지라도, 그는 모든 사람을 다 감찰하실 수 있

다. 그래서시편 139편저자는하나님을떠나피할수있는곳이없다

고 말하였고(7-9절), 또 히브리서 4:13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신 자이시므로 사람들의 마음

과행동을다 감찰하신다. 그는사람들의생각과심리와 감정을통달

하시는 가장 뛰어난 지혜자이시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

을 다 아시고(히 4:12; 계 2:23) 그들의 모든 말과 행위도 다 아신다

(시 139:3-4).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언행에

대해공의롭고철저하게심판하실것이다(마 12:36; 롬 2:6; 계 20:12).

[16-19절] 많은군대로구원얻은왕이없으며용사가힘이커도스스로

구하지못하는도다. 구원함에말은헛것임이여, 그큰힘으로구하지못하는

도다. 여호와는[께서는] 그경외하는자곧그인자[자비]하심을바라는자를

살피사저희영혼을사망에서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살게 하시는도다.

많은 군대와 용사와 말의 힘은 구원이 되지 못한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큰 용사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였지만, 소년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쓰러졌고 죽임을 당했다. 애굽이나 앗수르나 바벨론

이나 헬라나 로마가망한 것이나소련이 붕괴된 것은 군사력의 부족

때문이아니었다. 큰 군대와많은 군사력이 승리를보장하지못한다.

구원은하나님께있다. 다윗은 “여호와의구원하심이칼과창에있

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너희를우리손에붙이시리라”고말하였고(삼상 17:47), 또시편

3:8에서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 곧 그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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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보살피신다. 그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기근 시에

살게 하신다.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사람들에

게가장중요한일이며, 영혼이살면하나님과연합하여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육신적 필요도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이다.

[20-22절] 우리영혼이여호와를바람이여, 저는우리의도움과방패시

로다. [이는] 우리마음이저를[저안에서, 저를인하여] 즐거워함이여, [이는]

우리가그성호를의지한연고로다. 여호와[시]여, 우리가주께바라는대로

주의 인자하심[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를 기뻐하

고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다. 우리

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바란다면, 우리는 그의 자비하심을 체험

할 것이며 그가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심을 풍성히 체험할 것이다.

시편 33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목소리와악기로, 새

노래로,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1-2절). 찬송은 성도가마땅히

할일이다. 성도의찬송의이유는하나님께서공의와긍휼로온세상을

통치하시고 그의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경외해야 한다(8절). 그는 열방의 계획들을

다폐하시고오직그의뜻을이루시기때문이다(10-11절). 그러므로여

호와하나님을 섬기는백성들은 복되다.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뜻이

영원히서기때문이다. 그는세상의모든사람을감찰하신다. 사람이나

말의 힘은 무익하나, 그는 능력의 팔로 자기 백성을 건져주신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해야 한다(20-21절). 하나님께

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늘 사모할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방패 되심을 늘 체험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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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이다.

[1-4절] 내가여호와를항상송축함이여, 그를송축함이내입에계속하

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아나윔 ꕱꗺ꘥)[비천한ים

자들](KJV, NASB)가이를듣고기뻐하리로다. 나와함께여호와를광대하시

다[크시다, 위대하시다] 하며함께그이름을높이세. 내가여호와께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입으로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며 그의 영혼이 그를 자랑하

리라고말하며 비천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한 이유

는, 그가블레셋 땅의아비멜렉왕에게피신하였을때 두려운상황에

서하나님께기도하였고살아계신하나님께서 그에게응답하셨고그

를 그 모든 두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다(삼상 21:10-15).

[5-7절] 저희가주[님]를앙망하고광채를입었으니그얼굴이영영히부

끄럽지아니하리로다. 이곤고한자(아니 ,ꗼꘝ)[가난한자](KJVי NASB)가부르

짖으매여호와께서들으시고그모든환난에서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사

자가[께서] 주[그]를경외하는자[자들]를둘러진치고저희를건지시는도다.

다윗은비천한성도들이하나님을앙망하고광채를입었다고말한

다. 그광채는하나님의은혜의얼굴빛이다. 그들은실패치않을것이

며그들의얼굴은부끄러움을당치않을것이다. 6절의 ‘이가난한자’

는 바로 자신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함 중에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오늘날도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마다 구원의 기도 응답을 체험할 것이다.

하나님의사자께서는그를경외하는자들을둘러보호하고그들을

건지실것이다. 아람왕이선지자엘리사를 잡으려고도단성에군사

들을 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가득히 보내어 그

성을에워싸막게하셨고아람군대의눈을어둡게하여선지자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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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왕하 6:14-23).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충성되이 믿다가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던지우는 고난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사자께서는 친히 그들을 구원해주셨다(단 3장, 6장).

[8-10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복이있도다. 너희성도들아, 여호와를경외하라. 저를경외하는자에

게는부족함이없도다. 젊은사자는궁핍하여주릴지라도여호와를찾는자

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들은거룩한 자, 곧세상사람들과구별되어하나님을 알고그

를 섬기며 그의 뜻에 순종하여 죄와 불결을 떠난 자들이다. 또 성도

는 ‘하나님께피하는자’(8절), ‘하나님을경외하는자’(9절), ‘하나님을

찾는자’(10절)이다. 그들은하나님을경외하며, 또어려운일을당했

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기도 응답, 그의 도우심과 구원하심, 그의

돌보심등그가베푸시는모든은혜와복을가리킨다. 그것은성도들

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도들은 장차 천국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복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궁핍할 경우

가 거의 없을 것 같은 젊은 사자도 환경적으로 먹이가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몸의일부분을다쳤을때궁핍할수있을것이지만, 하나님

을 찾는 성도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믿음의 부요

함은 물론이거니와 육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주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

님 아버지께서 먹을것과 입을것을 넉넉히공급하실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마 6:33), 사도 바울도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경건 생활이 범사

에 유익하며 이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딤전 4:8). 이생의

유익은심령의평안, 몸의 건강, 물질적필요의공급, 환경적평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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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내생의 유익은 복된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다.

[11-14절] 너희소자들아, 와서내게들으라. 내가여호와를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좋은 것 보기]

를원하는사람이누구뇨?네혀를악에서금하며네입술을궤사한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버리고선을행하며화평을찾아따를지어다[구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며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는 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까닭은 그가 천지만물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하나님을경외하며영생을사모하고좋은 것보기를원하는 자

는 마땅히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해야 한다. 그는 악하고 거짓된 말을

금해야 하며 선과 화평을 구해야 한다. 사람의 죽음과 모든 불행은

죄때문에 왔고, 구원은죄로부터해방되고거룩함의열매를맺는것

이다(롬 6:22). 거룩한열매는 곧선한열매이다. 그러므로선지자아

모스는“너희는살기위하여선을구하고악을구하지말지어다”라고

말했다(암 5:14). 사도바울은로마서2:7에서 “참고선을행하여영광

과 존귀와 썩지아니함을구하는자에게는영생으로하신다”고 말했

다. 성도는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해야 한다.

[15-18절] 여호와의눈은의인을향하시고그귀는저희부르짖음에기

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얼굴은행악하는자를대하사저희의자취[기억]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들으셨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며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

이신다. 마치아기엄마가아기에게서눈길을떼지않고 멀리서도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에게눈길을떼지않으시고그들의부르짖음에귀를기울이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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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들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부르짖는다. 악인들은 자신의 부족과 죄를 깨닫지 못하지만, 의인들

은 고난중에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께 죄를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의인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그들이 부르

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들으셨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악인들은 끊어버리신다. 그의 얼굴은 행악하

는자들을대하시며그들의 기억을땅에서끊으려하신다. 그는악인

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노하신다. 천국은 의인만 들어갈 수

있고 악인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고린도전서 6:9-10,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나도적이나탐하는자나술취하는자나욕하는자나강탈하는자들

은하나님의나라를 유업으로받지못하리라.” 요한계시록 22:15, “개

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새 예루살렘 성)밖에 있으리라.”

[19-22절] 의인은고난이많으나여호와께서그모든고난에서건지시

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악인을죽일것이라. 의인을미워하는자는죄[정죄](KJV, NASB, NIV)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종들의 영혼을 구속(救贖)하시나니저에게 피

하는 자는 다 죄[정죄](KJV, NASB, NIV)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의인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의 징계

를받으며잘못이없어도인격단련을위해고난을받는다. 아브라함

은 100세까지아내사라가 낳은 자녀가 없었고, 기근 시애굽에 우거

(寓居)하러 갔다가 아내를 빼앗겼고, 조카 롯을 구하러 전쟁을 치렀

고, 여종 하갈로 인해 가정적 갈등을 겪었고, 그랄에 우거하다가 또

아내를 빼앗기는 등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였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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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하신다. 또 그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그 중 하나도 꺾이

지않게 하신다. 이것은영육의온전한구원을암시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장차 천국에서 영육의 완전한 몸으로 영생하는 구원

이다. 하나님께서그종들의 영혼을구속(救贖)하시며그에게피하는

자들, 곧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들은 죽임을 당할것이다. 악은악인들을죽일 것이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죽은 자들이나 소돔 고모라 성에서 유황불비로

멸망당한자들은다그들의 악때문에죽임을당했다. 그들이회개하

고 악을 버렸더라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미워하며 의인들을 미워하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시편 34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다윗은 큰 환난 중에 하나

님의 기도 응답과 구원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기

를 원하였다(1-7절). 신약성도인 우리는 단지 질병이나 세상의 환난으

로부터구원을얻은것이아니고, 사람의모든불행의원인인죄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죄사함을받았고죽음과 지옥형벌로부터구원

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찬송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세상에서여러가지크고작은어려운문제들을만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며 기도하여 그의 선하

심을맛보며 그의도우심을 체험하며살아야 한다. 8-10절, “너희는여

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를경외하는자에게는부족함이없도다,” “젊은사자는궁핍하여주

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셋째로, 우리가영광스런천국과복된영생의삶을원할진대, 우리는

하나님을경외하고악을버리며선을구하고행하는자가되어야한다.

하나님께서는환난중에의인의부르짖음은들으시지만악인은끊어버

리신다. 우리는하나님을섬기며의와선을행하는자들이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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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편: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1-3절] 여호와[시]여, 나와다투는자와다투시고나와싸우는자와싸

우소서. 방패(마겐 ꔺꗪ)[작은ן 방패]와 손 방패(친나 ꘅ)[(온ה 몸을 막는) 큰

방패](BDB)를잡으시고일어나나를도우소서. 창을빼사나를쫓는자의길

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다윗의시. 다윗은하나님께서작은방패와큰방패를잡으시고창

을 빼어 그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기를 구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편에계심을확신한다. 이확신과담대함은하나님을믿고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데서 나온다. 이것이 의인이 가지는 담대함이다(잠

28:1; 요일 3:21).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능숙하게

방어해주시며 그를 쫓는 원수들의 길을 가로막고 그들이 가까이 못

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4-6절] 내생명을찾는자로부끄러워수치를당케하시며나를상해하

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사자로몰아내소서. 저희길을어둡고미끄럽게하시고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라다프 ꕈꙜ)[뒤쫓게]ף 하소서.

다윗은 자기 생명을 찾는 자, 곧 그를 죽이려 하는 자로 부끄러움

과 수치를 당케 하시고 그를 해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를 당케

하시기를 구한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공의로운 처분을

믿었다. 그는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직접 싸우지 않았고 자기의

두렵고 위태한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의 선한 처분을 구하였다.

그는그의 대적자들로 바람앞에 겨같게, 즉 평안과 안정이 없게하

시고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기를 구한다.

다윗은 또 하나님의 사자께서 그들을 몰아내고 뒤쫓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사자를 보내어 자기 백성을 지키

시고 위험에서 건지신다. 그사자께서는성도를 위한 경호원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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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는악인에대한하나님의공의의 처분을보인다. 다윗은하나

님의교회를대표해하나님의의로운처분을구한것이라고본다. 물

론, 신약 아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대신 주님의 교훈대로 악인들이

회개하고 복을 받아 좋은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마 5:44).

[7-8절] 저희가무고히나를잡으려고그그물을웅덩이에숨기며무고

히내생명을해하려고함정을팠사오니멸망으로졸지에저에게임하게하

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악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해치려 한다. 그들

은 의인들을 빠뜨리려고 은밀히 함정을 파고 그물을 구덩이에 숨겼

다. 그들의싸움은비겁하고정정당당치 못했다. 그러나그들은 갑자

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의인을

해하려고 은밀히 베푼 그물에 자신이 걸려 멸망케 하실 것이다.

[9-13절] 내 영혼이여호와를 즐거워함이여,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모든뼈가이르기를여호와와같은자누구리요. 그는가난한자를그보

다강한자에게서건지시고가난하고궁핍한자를노략하는자에게서건지

시는이라하리로다. 불의한증인이일어나서내가알지못하는일로내게

힐문하며[나를 비난하며] 내게선을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하나

나는저희가병들었을때에굵은베옷을입으며금식하여내영혼을괴롭

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돌아오는도다].

성도의 원수는 성도보다 강한 자요 성도를 노략하는 자이며, 성도

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며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고난에서 구원해주시고성도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를 찬송할 것이다.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을 즐거

워하며, 그의 모든 뼈는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할 것이다. 이것은 뼈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의 찬송과 고백을 가리킬 것이다.

악인들은 불의한 증인들을 동원해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일로 그

를비난했다. 그는평소에남들에게선을베풀었지만, 그들은그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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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보답하기는커녕 악으로 선을 갚았다. 그것은 보통의 악보다

더 악한 일이다. 또 그들은 다윗의 영혼을 외롭게 했다. 그러나 다윗

은그들이병들었을때굵은베옷을입고금식하며그의영혼을괴롭

게 하였다. 주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말씀하셨다(눅 6:27). 다윗의기도가다윗의품에돌아온

다는 말씀은 그의 기도가 그에게 복이 된다는 뜻일 것이다.

[14-16절] 내가 나의 친구와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하였도다. 오직[그러나] 내가 환

난을당하매저희가기뻐하여서로모임이여, 비류[치는자들](NASB, NIV)가

나의알지못하는중에모여나를치며찢기를마지아니하도다. 저희는연

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이를 갈도다.

다윗은 악한 이웃이라도 병들었을 때 그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에게 행하며 마치 모친을 곡함같이 몸을 굽히고 슬퍼하였다.

그러나악인들은 다윗이 환난을당할 때 기뻐하였고 서로 모여 악을

도모했다. 성도들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교제하지만, 악인들은 모여 악을 도모한다. 악인들은 당을

지어 불의를 좇는 자들이다(롬 2:8). 의인들은 하나님만 바라고 그와

동행하며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상관치 않고 악을 행하며 악한 말로 의인들을 비난하는 것이다.

[17-18절] 주여[주님이시여], 어느 때까지관망하시리이까? 내영혼을

저멸망자(쇼에헴 ꔞꚇ)[그들의יꕛם 파괴들](NASB, NIV)에게서 구원하시며내

유일한것을사자들에게서건지소서. 내가대회중에서주께감사하며많은

백성 중에서 주[님]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얼마 동안 고난에 버려두신다. 성도는 고난

중에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며 심령의 깨끗함을 얻고 육신적

쾌락에 빠지지 않게 되며 겸손해지며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며 의지

하게된다. 고난의기간은성도에게그의인격단련을위해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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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다. 원수들은 사자같이

그를 해치고 파괴시키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자

이시다. 그는얼마동안잠잠하시지만, 마침내성도를위해 일어나실

것이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많은 백성 중에서 감사하며 찬송하

겠다고말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간증이다. 찬송은 하나

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19-21절] 무리하게나의원수된자로나를인하여기뻐하지못하게하

시며무고히나를미워하는자로눈짓하지못하게하소서. 대저저희는화

평을말하지아니하고평안히땅에거하는자를거짓말로모해하며또저희

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다윗의 원수들은 까닭 없이 그를 미워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

님께 그들이 환난당한 자신으로인해 기뻐하지 못하게하시고 눈짓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눈짓한다’는 표현은 경멸의 눈짓,

흘기는눈짓을 가리키는것 같다. 그들은평안히땅에거하는자들을

거짓말로해치려하였다. 또그들은다윗을 향해조롱과 멸시의입을

크게 벌리고 기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이시다. 그는 온우주의대주재자이시다. 그는악인들을얼마 동안

내버려두시지만, 마침내 그들을 꺾어 승리치 못하게 하실 것이다.

[22-24절] 여호와[시]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주님이시여], 나를멀리하지마옵소서. 나의하나님, 나의주여[주님이

시여], 떨치고깨셔서나를공판(公判)[판단]하시며나의송사를다스리소서.

여호와나의하나님이[시]여, 주[님]의공의대로나를판단하사저희로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며

악인들의악행을 다보고 계시는주 하나님곧 주권적섭리자이심을

믿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을 보시고 잠잠치

마시며 떨치고 깨시며 일어나 행동하시며 모든 일을 공의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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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고처리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공의의심판자이

시다. 다윗은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길 것을확신한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행치 않았고 의롭게 행했기 때문이다.

[25-28절] 저희로그마음에이르기를아하소원성취하였다하지못하게

하시며우리가저를삼켰다하지못하게하소서. 나의해를기뻐하는자들로

부끄러워낭패하게하시며나를향하여자긍하는자로수치와욕을당케하소

서. 나의의를즐거워하는자로기꺼이부르고즐겁게하시며그종의형통을

기뻐하시는여호와[께서]는광대[위대]하시다하는말을저희로항상하게하

소서. 나의혀가주[님]의의를말하며종일토록[항상] 주[님]를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고 수치와 욕을 당케 하시기

를 하나님께 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하며

또 악인들의 회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다윗의 정당함을 이해하

고 그의 경건과 의를 격려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다윗은 그 신앙

동료들로하나님을항상찬송케하시기를기도하며, 자신도하나님의

의를 항상 찬송하겠다고 고백한다.

시편 35편의교훈은정리해보자. 첫째로, 성도는이세상에서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 무고히 당하는 핍박도 있고 심지어 욥처럼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다. 성도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각오해야 한다.

둘째로, 성도는그때하나님께호소하며도움을얻을수있다. “나와

다투는 자와다투소서.” “잠잠하지마시고공의로판단하소서.” 성도는

평소에바르게살아하나님편에있다는확신을가져야한다. 하나님께

서는 성도와 함께하시며 그를 도우시며 그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셋째로, 성도는끝까지의롭게살고선하게살아야한다. 하나님께서

는 의로우시며 그의 공의의 심판은 살아 있다. 또 그는 우리가 끝까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했다(롬 12:17, 21). 우리는 끝까지 의롭고 선하게만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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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편: 의인들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심

본 시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이며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이다.

[1-4절] 악인의죄얼(페솨 ꚃ)[죄악]이내마음에이르기를그목전에ע

는하나님을두려워함이없다하니저가스스로자긍하기를자기죄악이드

러나지아니하고미워함을받지도아니하리라함이로다[이는저가그죄악

이 드러나서 미움을 받기까지 스스로 자긍함이라](KJV). 그 입의말은죄악

과궤휼[거짓]이라. 지혜와선행을그쳤도다. 저는그침상에서죄악을꾀하

며 스스로 불선(不善)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그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지혜와지식의시작이며하나님을경외함으로 악에서떠나

게 되는데(잠 16:6)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악할 수밖에 없다. 또

악인은 스스로 자긍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는 자신을 크게

여기고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한다. 또 악인은 그 입의 말이 죄악과

거짓이다. 말은사람의인격을드러낸다. 악한자의말은악하고거짓

되다. 또악인은지혜와선행을그쳤다. 하나님을경외하며의와선을

행하는것이지혜인데, 악인은지혜를버렸고선을버렸다. 또악인은

그침상에서죄악을꾀하며선하지않은길에스스로서며악을싫어

하지도 않는다. 그는 우연히 실수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는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이며 악을 싫어하지 않는 자이다.

그러나 이런 악인과 대조하여,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범죄

치 않으려고 애쓴다. 또 그의 입의 말은 선함과 진실함이다. 또 그는

지혜를 구하며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실천한다.

[5-6절]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자[자비]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님]의

성실[신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님]의판단은큰바다[깊음]와일반이라. 여호와[시]여, 주는[께서는] 사람

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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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섭리자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늘에 있다고 말한다. 햇볕과 단비는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

치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마 5:45).

하나님께서는특히죄인을 향해구원의사랑을나타내셨고독생자를

보내어주셨다(요 3:16). 또 다윗은 하나님의신실하심이공중에 사무

쳤다고말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자연만물속에, 특히해와달의

규칙적운행속에잘나타나있다. 하나님께서는항상동일하셔서(시

102:27)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시며 특히 언약을 지키신다.

또하나님의의는하나님의산들과같고그의판단은큰바다와같

다. 그것은악인들의세력앞에서결코위축되지않는다. 그것은크고

힘이있고흔들림없이확고하다. 그는공의로세상을통치하시며의

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롬 2:5). 또 그의 판단은 큰 바다와 같아서

경솔하거나 불완전하지 않고 원만하고 깊고 완전하다.

하나님께서는또사람들과짐승들을 보호하신다. 그는섭리자로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까지도 보존하신다. 그는 공중의 새들을

먹이신다(마 6:26; 욥 38:41). 그는특히사람들을구원하시고새인류

를 만드시고 그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신다.

[7-8절] 하나님이[시]여, 주[님]의인자[자비]하심이 어찌그리보배로우

신지요. 인생이주[님]의날개그늘아래피하나이다. 저희가주[님]의집의

살찐것으로풍족할것이라. 주께서주[님]의복락의강수[즐거움의 시냇물]

로 마시우시리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참으로 보배롭다. 그 자비하심은 특히 그가

죄인들을 구원하심에서 잘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연약성을

가진인생들을질병과위험에서건지시고사망과멸망에서건지신다.

그는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자녀들이 되게하신다. 또그는장차 의인들에게영광스런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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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허락하셔서 천국에서 영생케 하실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

심과 구원하심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죽을병에 걸린 자는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를 사랑하는 부모도

남편도자식도 우리를참으로도와줄수 없다. 심지어환자를방치하

는 가족도 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질병, 두려움과 절망을 변화시켜서

기쁨과 건강, 평안과 소망이 되게 하신다.

자비하신 하나님께 피한 자들은 하나님의 집의 살진 것으로 풍족

할것이다. 주께서는주의복락의강수, 즉즐거움의시냇물로마시우

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살지고 기름지고 풍성한 음식을

배불리먹는것과같고시원하고맑은시냇물을실컷마시는것과같

다. 하나님께서주시는복은영육의복이며 또현세와내세의풍족함

과즐거움, 즉넘치는즐거움이다. 하나님께피한자들은내세에서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맛볼 것이다.

[9절] 대저생명의원천이주께있사오니주[님]의광명중에우리가광

명을 보리이다.

하나님께 피하면 좋은것을 풍성히 얻는까닭은생명의원천이 그

에게 있기 때문이다. 여기의 ‘생명’은 영육의 생명을 다 포함할 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속에생명의기운을불어넣으셔서산자가

되게하셨다. 그생명은하나님과연합된생명이었다. 사람은본래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고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쁘고 복된 삶을 누렸다.

원천 혹은 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근원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근원이시다. 그는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주셨다. 또원천은풍부함도나타낸다. 하나님의생명은 끝없

이솟아나는생명이며결코 마르지않는 생명이다. 또원천은신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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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원함도 나타낸다. 하나님의 생명은 깨끗하고 시원한 샘물처럼

우리에게 참 기쁨과 활기와 만족을 주는 생명이다.

‘주의광명중에’라는말은하나님께서빛이되심을말한다. 하나님

의얼굴은모든피조세계를비춘다. 하나님의빛은곧생명이다. 사도

요한은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이 생명은사람들의 빛

이라고말했다(요 1:4). 예수께서도 “나는세상의빛이니나를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

다(요 8:12).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세상에 생명과 기쁨이 되신다.

우리는하나님의빛가운데서빛을본다. 빛은어둠을밝히는생명

을상징할뿐만아니라 또한 지식과기쁨과위로와 행복도상징한다.

성도는하나님의생명을받고하나님을알고그의뜻을알뿐아니라,

또한 그가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행복을 맛보며 소유하며 누린다.

[10-12절] 주[님]를 아는자에게주[님]의인자[자비]하심을계속하시며

마음이정직한자에게주[님]의의를베푸소서. 교만한자의발이내게미치

지못하게하시며악인의손이나를쫓아내지못하게하소서. 죄악을행하

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세상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가리킨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그의 자비하

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그의 의를 베푸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하나님의의, 즉그의의로운처분을베푸실것이다. 하나님

께서는 의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공의롭게 처리하실 것이다.

다윗은 또교만한 자의 발이그에게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그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공의롭고

자비하신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다.

악한 자는 교만하여 순진한 성도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해치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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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진실한 성도를 쫓아내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성도들

을 교만한 자와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다.

다윗은 또 “죄악을 행하는 자가거기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수없으리이다”라고말한다. ‘거기’라는말은원수들이다윗을

해치며 쫓아내려고 그에게 다가왔던 곳을 가리킬 것이다. 하나님께

서는 악인들이 악을행하며 의인들을 치려했던 그 곳에서 엎드러지

게하실것이다. 또그는악인들이엎드러지고다시일어나지못하게

하실것이다. 의인들은일곱 번넘어져도다시일어나지만(잠 24:16),

악인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들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시편 36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죄인들은모든악을버리고

하나님의자비하심을 사모해야한다. 사람들이죄 가운데살면 현세와

내세에서하나님의영원한진노와심판을피할수없다. 그것은불행한

일이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그의 자비하심의 품에 들어와 죄사함과 구원을 얻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모든생명의근원이시다. 사람은본래죽는자

가 아니었지만,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적으로 죽을 것이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구주

예수그리스도를믿는자들은영생을얻을것이다. 영생은오직하나님

과예수그리스도께있고, 그생명은영육의풍성하고신선한생명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즐거움의 시냇물을 주신다. 하나

님께서는모든복의근원이시다. 모든좋은것이하나님께로부터온다.

복의근원이신하나님께서는의인들에게땅위에서도즐거움의시냇물

즉 풍성한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영원

한 생명과 완전한 의와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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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편: 악인과 의인의 보응

1-11절, 악인을 인해 불평하지 말라

[1-3절] 행악자를인하여불평하여하지(티스카르 ꖏꚚꚝ)[짜증내지]ר 말

며불의를행하는자를투기하지말지어다. 저희는풀과같이속히베임을

볼것이며푸른채소같이쇠잔할것임이로다. 여호와를의뢰하여선을행하

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진실, 신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다윗의 시. 우리는 행악자 때문에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불의

를행하는자의형통을부러워하지말아야한다. 악을행하거나불의

를 행하는 자들은일시적으로 형통하고 번창할 수 있으나 조만간 풀

같이 쇠잔하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의뢰

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홀로온 세상의주권적섭리자이시며만복의근원이시기

때문이다. 또우리는선을행하고남에게유익을주어야한다. 하나님

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남에게 선을 행하고 유익을 주는 것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며 그의 진리 안에서, 그의

진실함을 품고 살아야 한다. ‘그의 진실로 식물을 삼는다’는 원어(레

에 에무나 ꔤמוꗺּה ꘠ꙣ)는ה ‘그의 진리안에서혹은 그의신실함으로

살라’는뜻이거나 ‘그의 신실함을품으라’는 뜻이라고본다. 하나님의

약속하신땅은이스라엘백성에게는가나안땅이지만, 오늘우리에게

는 하나님의 참 교회를 가리킨다고 본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교회,

즉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진리의 지식을 가지고그 교훈 안에 살고 그의진실하심을

품고 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

[4-6절] 또여호와를기뻐하라. 저가네마음의소원을이루어주시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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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너의길을여호와께맡기라. 저를의지하면저가(후 (강조함)(הוּא 이루

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는 세상의 부귀 영광과 육신적 쾌락을 기뻐하지 말고 창조자

요 섭리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기뻐하고 그에게 찬송과 기도

를 올리며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말씀들을 기록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좋아해야 한다. 또우리는이세상에서어떤방향으로살아가고

어떤일들을행해야할것인지에대해하나님께다맡기며그를의지

해야 하고 성경에교훈하신 대로그의 선한인도하심을구하며 따라

행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권적 섭리자로 믿고 인정하는 자가

가질 마땅한 마음가짐이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마음가짐이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물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잠언

16:3도 “너의행사를여호와께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또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서는우리의의를빛같이, 우리의공의를정오의빛같이나타내실것

이다. 비록우리가우리자신을변호하려고애쓰지않아도, 하나님께

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정당함을 주위에 밝히 증거

해주시고 우리를 변호해주실 것이다.

[7-8절] 여호와앞에잠잠하고참아기다리라. 자기길이형통하며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짜증내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짜증내지]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잠잠하며 그

를의지해야한다. 애굽에서나온이스라엘 백성이홍해 앞에이르러

뒤에서쫓아오는 애굽 군대 때문에 당황할때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

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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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

는가만히있을지니라”(출 14:13-14). 시편 62:1은, “나의영혼이잠잠

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구원이그에게서나는도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는 자기백성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시편 40:1, “내가 여호와를 기다

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께

서는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교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

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말씀하셨다(눅 18:7).

우리는 악한 자들이 형통하며 악한 계획을 이룬다고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하

신때에악인들의악을공의롭게벌하실 것이기때문이다. 또우리가

분노하고 짜증내면 행악에 치우칠 뿐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하

는 일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은 교만과 불신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사람

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다(약 1:20).

[9-11절] 대저[이는]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카와 ,ꕯꙌ)[소망하는ה 의지하는] 자는땅을 차지하리로다[차지할 것임이로

다]. 잠시후에악인이없어지리니네가그곳을자세히살필지라도없으리

로다. 오직온유한자(아나윔 ꕱꗺ꘥)[가난한ים 자들, 고통 받는 자들, 온유한

자들, 겸손한 자들] 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평안]으로 즐기리로다.

악인들은결국 끊어질것이다. ‘끊어진다’는 말은죽음을 가리킨다.

그것은사형집행을통해서든지혹은 하나님의 직접적개입으로이루

어질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은일시적이다. 얼마후에 악인은

없어질것이다. 우리가그곳을자세히살필지라도그가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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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의인들은 하나님을 기대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

고그를소망하고의지한다. 또의인들은땅에서가난하고고난을받

지만,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의인들은 땅을 얻을 것이다. 땅은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 안정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곧 천국을

가리킬것이다. 구원얻은성도들의가는목적지는천국이다. 또의인

들은 풍부한 평안을 누릴 것이다. ‘화평’이라는 원어(솰롬 Ꚃ)는לוֹם

‘평안’이라는 뜻이다. 성경에서 평안은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

적 안정, 환경적 평안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우리말에

‘안녕’과 비슷하다. 이사야 48:18은, “만일 [네가 나의명령을] 들었더

면 네 평안이 강과 같았겠다”고 말한다. 의인은 이 세상에서도 풍성

한 평안을 누리고 장차 천국에서 충만한 평안을 누릴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행악자를 인해 불평하거

나짜증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불평하며짜증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믿지않는교만과불신앙의죄를범하는일이되기때문이며또

행악자들은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

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며 참고 기다려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오직 섭리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

우리는하나님께서주신참교회에거하며하나님을의지하고선을행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미래를 그에게 맡겨야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를 의지하고 오직 선을 행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의지하

고소망하는자의소원을들어주시며그에게땅을주시며풍성한평안

을누리게하실것이다. 하나님께서온유한마음으로그를의지하는자

에게주시는땅이바로천국이다. 또그런자는이세상사는동안에도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적, 환경적 평안을 풍성히 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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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절, 의인의 삶이 복됨

[12-15절] 악인이의인치기를꾀하고향하여그이를가는도다. 주께

서저를웃으시리니그날의이름을보심이로다. 악인이칼을빼고활을당

기어가난하고궁핍한자를엎드러뜨리며행위가정직한자를죽이고자하

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레브 ꗝ)[심장]을ב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은 의인 치기를 꾀하며 그를 향해 이를 간다. 악인은 양심의

가책을억누르며 의인을 해치는일을 계획하고 그를 향해 이를 갈고

또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그를 엎드러뜨리며 죽이고자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 보응하실 것이다. 그는 악인을

보고웃으실것이다. 왜냐하면 그가악인을 심판하는날이오는것을

보시기때문이다. 악인이그날을모르고날뛰고있으니 우스운일이

다. 악인이 의인을 향해빼어든그 칼은자신의 심장을 찌르고그 활

은부러질것이다. 사울이나하만처럼, 악인이의로운자를 죽이려는

계획은 좌절되고 도리어 자신이 죽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16-17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이

는] 악인의팔은부러지나의인은여호와께서붙드시는도다[붙드심이로다].

의인이 가진 적은 소유는 많은 악인이 가진 풍부함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악인의팔은부러지지만의인은여호와께서붙드시기때문

이다. 악인의팔이부러지는것은하나님께서주시는징벌이다. 하나

님께서는 그에게 벌을 주실 것이며 악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이다. 그의 팔은 부러지지 않

고튼튼할것이다. 의인은물질적궁핍함도없을것이다. 내세에서뿐

만 아니라, 현세에서도그에게는 평안과 건강과행복이 있을것이다.

그러므로잠언 16:8은 “적은소득이의를겸하면많은소득이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하였다.

[18-20절]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날들]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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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리로다. 저희는환난때에부끄럽지아니하며기근의날에도풍족하려

니와악인은멸망하고여호와의원수는어린양의기름같이타서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완전한 자’라는 원어(테미밈 ꗬꚚ)는יꗬם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대로 흠 없이 행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

들의날들을아신다. 그는그들이이세상에서어떻게살고언제까지

살지를 아신다. 성도들의 삶은 섭리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또 성도들의 기업은 영원한 천국이다. 천국은 파산하거나 망하는

일이없다. 또하나님을경외하며그의계명대로사는성도들은환난

때에도부끄럽지 않을 것이며 기근의 날에도먹을 것이풍족할 것이

다. 그들에게 질병이 닥쳐오고 경제적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버리지않으시고붙드시고그들을치료하시고그들의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 어려움에서 곧 벗어날 것이다.

그러나악인들은 멸망할것이며여호와의원수들은어린양의기름

같이타서연기되어없어질것이다. ‘어린양의기름같이’라는원어(키

카르카림 Ꙟꗏים ꗑ)는문맥적으로는우리말성경같이번역할수יꙍר

있으나(KJV), 언어적으로는 ‘초장의영광같이’라고번역하는것이더

나은 것 같다(BDB, NASB, NIV). 들판의 푸른 풀들과 아름다운 꽃들

이 시들어 버리듯이, 악인들의 영광은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다.

[21-22절] 악인은꾸고갚지아니하나의인은은혜를베풀고주는도다.

[이는] 주[님]의복을받은자는땅을차지하고주[님]의저주를받은자는끊

어지리로다[끊어질 것임이로다].

악인과의인은대조된다. 악인은꾸고갚지않는다. 악인은갚을돈

의 여유가 있어도 갚지 않는다. 정직한 인격은 그의 돈 계산의 정확

함에서 드러난다. 돈 셈이 흐린 사람은 좋은 인격이 아니다.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의인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실망케 하였던가.



시편 37편: 악인과 의인의 보응

- 199 -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

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고 했다(욥 31:16-18). 옛날

부터경건한성도는구제에힘썼다. 사도행전에 보면, 욥바의다비다

는 선행과 구제하는일이 심히많았고 경건한 고넬료도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행 9:36; 10:2). 예수께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눅 12:33), 또 주

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행 20:35).

의인이 구제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땅, 곧 영원

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기 때문이다.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는 자

는 이 땅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즐거이 땅의

것, 곧 물질적인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악인은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당할 것이다.

[23-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선한 사람의 걸음들은

여호와로말미암아견고케되며그는](KJV) 그길을기뻐하시나니저는넘어

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선한 사람의 걸음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견고케 되며 그는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잠언 19:21,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여호와의뜻이완전히서리라.” 의인은넘어지나아주엎드러지

지않는다. 의인도연약한마음과죄악된성질을가지고 있으므로실

수하거나 낙망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심으로 그

는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잠언 24:16은 “의인은 일

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거나 혹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25-26절] 내가어려서부터늙기까지의인이버림을당하거나그자손

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콜-하이욤 ꗏ)[항상]ל־ꕘיּוֹ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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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의 26구절등)(BDB) 은혜를베풀고꾸어주니그자손이복을받는도다.

다윗은 일평생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구걸함을 보지

못했다고증거한다. 의인은자신뿐 아니라 그의 자손도 복되다. 그는

복을 그 자손에게 끼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그 자손들에게 물질

적부족이없게하실것이다. 그것은그가그들을붙드시는증거이다.

본문은 21절에 이어서 의인의 특징이 항상 은혜를 베풀고 구제하

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선행과 구제를 기분적으로나 남에게 보이

려고한두 번행하는 것이아니다. 조건없는 사랑과선행이참 사랑

이며 참 선행이다. 의인은 항상 남에게 그런 선과 사랑을 베푼다. 그

결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복을 받는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의보응을

받을것이다. 마지막심판때에는물론이거니와, 이세상에서도하나님

께서는그들을공의로징벌하실것이다. 악인들은멸망할것이다. 그들

의 영광은 들판의 풀들과 꽃들처럼 그리고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끝까지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는의인들을악인의손에서건져주실것이다. 그는의인들에게이세상

에서도평안과행복을주시고영원한천국의기업을상속받게하실것

이다. 의인들은환난때에부끄러움을당하지않고기근의날에도굶주

리지않을것이다. 그들은때때로넘어질수있으나하나님께서붙들어

주시므로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의 자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셋째로, 그러므로우리는의인으로살아야한다. 의인들은비록악인

들에게 핍박을 받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정직한자들이다. 또의인들은온전한자들이다. 즉그들은하나님

을 경외하고 계명대로 흠 없이 산다. 특히, 의인들은 어려운 자들에게

은혜를베풀고구제하는착한자들이다. 그들은한두번이아니고항상

그렇게 구제하며 선하게 산다. 우리는 그런 의인들로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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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0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27-29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히 거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공의를사랑하시고그 성도를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히보호를받으나악인의자손은끊어지리로다. 의인이땅을차지함이

여, 거기 영영히 거하리로다.

우리는악에서떠나고선을행해야한다. 죄가사망과모든불행의

원인이므로 사람이 악을 떠나는 것은 영생과 행복의 필수 과정이다.

또 선을행하는 것은 죄를 회개한 성도들의당연한 일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신하나님의뜻이다. 디도서 2:14, “그가우리를 대신하여자신

을 주심은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救贖)하시고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우리가악에서떠나고선을행해야하는가? 그이유는여호와께

서 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의는

하나님의계명을행하는것인데, 그계명의핵심은사랑, 즉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의를실천하고이웃사랑을행할때그를결코버리지않으실것이다.

성도는영영히 보호를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자손은끊어질것

이다. 악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원히 거할 것이다. 본 시편은 땅에

대해 많이 말한다. 9절,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

다.” 11절, “온유한자는땅을 차지하며.”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땅에 대한 약속은 세상에서

의 안정뿐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의 영생의 복을 가리킬 것이다.

[30-31절] 의인의입은지혜를말하고그혀는공의를이르며그마음

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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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은또의인의특징을말한다. 의인은그마음에하나님의법이

있고 그 입과 혀에 지혜와 의의 말씀이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혹은 부주의하여 잊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그

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간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신명기 6:6은,

“오늘날 내가네게명하는 이말씀을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둔 자는 그 입과 혀로 지혜와 의의 말을 할

것이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것을입으로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의이며 지혜이다.

의인은 지혜와 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입과 혀로 말한다.

또 이런 자의 걸음은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실족함이 없을 것이다.

[32-33절] 악인이의인을엿보아살해할기회를찾으나여호와는[께서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세상에는악인이의인을엿보아 그를죽일기회를찾는 일이 있다.

이 세상은 의인에게 위험한 세상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제자들에

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마 10:16)

라고 말씀하셨다. 악인은 때때로 교회 안에도 있어서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과 종들을 핍박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인정하시고 보호하신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

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듯이(삼상 23:14),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순교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의인들이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실 것이다.

[34절] 여호와를바라고그도를지키라. 그리하면너를들어땅을차지

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하리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경건이요 그의 길을 지키는 것이 의와 선과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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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의인들의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들을 높이시고 땅

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사무엘상 2:30,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땅

은 앞에서도 여러번 나온 대로(9, 11, 22, 29절), 세상의 안정된 기업

뿐아니라, 의인들이장차들어갈영원한천국을가리킬것이다. 하나

님께서는 의인들을 높이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땅을 주실 것이다. 그

러나 악인들은 끊어질 것이며 의인들은 그들의 끊어짐을 볼 것이다.

[35-36절] 내가악인의큰세력을본즉그본토에선푸른나무의무성함

같으나사람이지날때에[그가가버렸으며](KJV, NASB, NIV) 저가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악인들의 세력은 때때로 외형적으로 거대하고 튼튼하고 번창하여

보인다. 그러나 그런 악인들의 세력과 외형적 번창함은 일시적이다.

악인들은얼마 후에보니 가버렸고 없어졌고찾아도 발견치 못할 것

이다. 악인들은하나님의창조세계에서, 그가주신각양은혜가풍성

한 이세계에서살 자격이없고 복된 생명을누릴 자격이 없다. 하나

님께서는그들을죽이시고그들에게공의로운심판을내리실것이다.

[37-40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평안이로다[이는그사람의결국은평안임이니라](MT, KJV). 범죄자들

은함께멸망하리니악인의결국은끊어질것이나의인의구원은여호와께

있으니그는환난때에저희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저희를도와건지시

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성도는 ‘완전한사람,’ ‘정직한자,’ ‘의인,’ ‘하나님을의지하는 자’라

고 표현된다. ‘완전한 사람’이란 도덕적으로 비교적 흠과 점이 없는

자를 가리키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를 가리키고,

‘의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가리킨다. 우리는 완전한 자,

정직한 자를 살피고 주목하며 그런 삶을 사모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런 성도는 땅 위에서 복을 누릴 것이다. 그는 평안을 누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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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7절 후반절은 옛날 영어성경처럼(KJV) “이는 그 사람의 결국은

평안임이니라”고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은 문맥적으로나 원문

의액센트상으로나6) 타당해보인다. 우리는 평안을얻으려면도덕적

으로 온전하고 정직한자가 되어야한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지만,

의인에게는 강물과 같은 평안이 예비되어 있다(사 48:18, 22).

또 그는 환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의인

의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나온다”(39절). 또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에

성도의 산성과 요새와 안전한 은신처가 되신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신다. 그

러나 악인들이나 범죄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와 이세상에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주께서가르치시고성경에 밝히

증거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본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하나님을바라고그의법

대로 그의 길을 지키고 행하며 모든 악에서 떠나고 모든 선을 행하며

정직한자, 온전한자가되어야한다. 이것이성경이가르치는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우리가 헛된세상과 세상의 것들을바라지말고

오직 하나님만바라며 그의 계명대로 바르고 선하게살라고 명하신다.

둘째로, 그러면하나님께서우리를결코버리지않으시고이땅위에

서도 환난과 원수들과 죽음의 위험에서 지키시고 그의 평안과 도우심

과구원을항상체험하게하실것이며또복되고영원한천국에넉넉히

들어가게하실 것이다. 이세상은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하나

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영생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키실 것이다.

셋째로, 세상의악인들의큰세력은일시적이며결국멸망할것이다.

세상의 창조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세상에서도 징벌

하시고 장차 사탄과 악령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에 던지실 것이다.

6) 원문에서 17, 19, 34, 38절의 액센트와 비교해 보면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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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편: 병중에서 주의 도움을 구함

본 시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고 되어 있다. 5

[1-5절] 여호와[시]여, 주[님]의노로나를책하지마시고분노로나를징

계치마소서. [이는] 주[님]의살이나를찌르고주[님]의손이나를심히누

르시나이다[누르심이니이다]. 주[님]의진노로인하여내살에성한곳이없

사오며나의죄로인하여내뼈에평안함이없나이다. 내죄악이내머리에

넘쳐서무거운짐같으니감당할수없나이다. 내상처가썩어악취가나오

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다윗은 지금 심히 고통스러운 병중에 있다. 그는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없다고 말하고 그의 상처는 썩어 악취가 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그의 고통이 자신의 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와징계라고고백한다. 그는하나님의화살이그를찔렀고그의손이

그를심히누르셨다고말한다. 그는자신의 죄에대한하나님의진노

로 이런 고통이 왔고 자신의 죄악이 자기 머리에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무거운짐이되었다고 말한다. 그는자신의죄악을 자신의우매

함이라고 표현한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

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라고 기도한다.

[6-8절] 내가아프고심히구부러졌으며종일토록[항상] 슬픈중에다니

나이다. 내허리에열기가가득하고내살에성한곳이없나이다. 내가피곤

하고 심히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다윗은 몸이아파 펴지 못하고심히구부러졌으며항상슬픈 중에

다녔고 그의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그의 살에 성한 곳이 없었다.

그는피곤하고심히상하고연약해져서마음이불안하고신음하였다.

그는 아마 피부에 난 심한 종기로 인해 온 몸이 매우 고통스런 상태

에 있었고 마음도 몹시 피곤해져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몸과 마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 성도는 때때로 이런 연약에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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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절] 주여[주님이시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탄식이주[님]의앞에감추이지아니하나이다. 내심장이뛰고내기력

이쇠하여내눈의빛도나를떠났나이다. 나의사랑하는자와나의친구들

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부르며그의모든소원

과 그의 탄식을 그에게 아뢴다. 그는 그의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

며 눈빛도 떠났다고 말한다. 또 그는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그의

상처를 멀리하였고 그의 친척들도 그를 멀리했다고 말한다. 욥이 큰

고난 중에 처해 있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멀리했듯이(욥 2:9), 또

사도 바울이 고난충만한 전도사역 중에 아시아에 있는모든 사람이

그를버렸듯이(딤후 1:15), 다윗도질병과고통중에서사랑하는사람

들에게서 멀리함을 당하였다. 그는 외롭게 고난을 견뎌야 했다.

[12-14절] 내생명을찾는자가올무를놓고나를해하려는자가괴악

한일을말하여종일토록[항상]궤계를도모하오나나는귀먹은자같이듣지

아니하고벙어리같이입을열지아니하오니나는듣지못하는자같아서입

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다윗의 고난은 심신의 고통과 사랑하는 자들의 멀리함 정도만이

아니고, 그의생명을찾는 자들이그를죽이려고올무를놓았고 그를

해하려는자들이그에대해 악한소문을 퍼뜨린일이 있었다. 그들은

악한 일을 위하여 열심이 많아서 항상 악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다윗은악한원수들에대해 잠잠하였다. 그는귀먹은자같이듣지않

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않았으며 그의 입에는 변론함이 없었다.

그가 원수들에 대해이렇게 대처한 까닭은그가 자신의형편을 하나

님께 다아뢰었고그에게 맡겼고그의 공의와 긍휼의 주권적 처분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고난 중에 그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즉가족들이나친구들이나 세상의권세자들에게말하지 않았고오직

하나님께아뢰었다. 우리의모든 문제의해결은 오직 하나님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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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절] [이는] 여호와[시]여, 내가주[님]를바랐사오니내주하나님

이[께서]내게응락하시리이다[응락하실것임이니이다]. [이는] 내가말하기를

두렵건대저희가내게대하여기뻐하며내가실족할때에나를향하여망자

존대(妄自尊大)할까 하였나이다[자신들을 크게 여길까 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원수들 앞에서 잠잠했던 이유는 그가 병중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맡기고잠잠히하나님만바랐고하나님의응답만기대했기

때문이다. 또그가비록어리석은죄때문에하나님의징계를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원수들이 그의 고난을 기뻐하고 자신들을 크게 여기

고 자긍할 정당성은 없었다. 그들은 다윗보다 더 악한 자들이었다.

[17-20절] [이는] 내가넘어지게되었고나의근심이항상내앞에있사

오니[있사옴이오며, 이는 내가] 내죄악을고하고내죄를슬퍼함이니이다.

내원수가활발하며강하고무리하게나를미워하는자가무수하오며또악

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좇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원문 17절과 18절은 다윗의 원수들이 자신들을 크게 여길지도 모

르는 이유를 말한다. 그것은 다윗이 심신의 고통으로 낙망하고 실족

할지경에있었고근심이계속그를떠나지않았기때문이며또그가

자신의죄를깨닫고고백하며그죄를슬퍼했기때문이다. 물론그런

근심은하나님께서기뻐하시는제사요(시 51:17) 그가원하시는근심

이었다(고후 7:10). 다윗의 원수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데 활발하며

강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의인보다 많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과 연약이 없지

않았으나 대인관계에서는 잘못한 일이 없었고 선하게 처신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은 다윗이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를 대적했다. 악인들의 마음가짐은 참으로 악하다.

[21-22절] 여호와[시]여, 나를버리지마소서. 나의하나님이[시]여, 나

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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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그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기를 구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주나의구원이시여’라고부른다. 그는본시편에서하나님

을세번이나 ‘주님’(아도나이 ꗺꕌꔣ)이라고י 불렀다(9, 15, 22절). 그것

은 그가하나님을그의 주인이시며 주권적섭리자로 여겼고 모든 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었음을 보인다. 고난 중에 회개하

며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부족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

을 간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것이다.

시편 38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다윗은고난중에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느꼈다. 그의 몸에 성한 곳이 없었고 그의 뼈에 평안함이

없었고그의상처가썩어악취가났고그의허리에열기가가득했고그

는심신으로 피곤하였다. 게다가그의사랑하는 자들이 그를 멀리하고

원수들까지그를해하려하였다. 하나님께서는사람의 죄에대해엄하

게징계하신다. 우리는죄에대한하나님의징계의엄함을알아야한다.

둘째로, 다윗은고난중에이일이자신의죄때문에온것을느꼈다

(3, 4, 18절).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는 우리의 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것은우리의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징계가우리의부족, 곧우리의죄때문에온다는것을알고우리자신

을 반성하며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죄를 찾아보아야 하고 깨달아지는

모든 부족과 죄를 진실히, 겸손히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힘써야 한다.

셋째로, 다윗은하나님을여호와영원자존자, 주님곧주권적섭리자,

또심판자와구주로믿었고오직그에게용서와도우심과구원을간구

했다. 우리에게닥친고난의해결책은오직주하나님께있다. 하나님께

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되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 그

렇게하신다(히 12:10). 그러므로우리는고난중에낙심치말고하나님

의 긍휼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간구해야 한다.



시편 39편: 병중에서 인생의 헛됨을 깨달음

- 209 -

39편: 병중에서 인생의 헛됨을 깨달음

다윗의시이며영장(伶長) 아마찬양대장여두둔을위한노래이다.

[1-2절] 내가말하기를나의행위를조심하여내혀로범죄치아니하리

니악인이내앞에있을때에내가내입에자갈[재갈]을먹이리라하였도다.

내가잠잠하여선한말도발하지아니하니나의근심(케에브 ꔞꗖ)[고통]이ב

더 심하도다.

다윗은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며 혀로 범죄치 않기를 원했다. 성도

는 악한 길을 조심하고 바른 길 걷기를 힘써야 하며 혀로 범죄치 않

도록조심해야한다. 말에실수가없는자면온전한사람이다(약 3:2).

다윗은특히악인이그앞에있을때에자기입에재갈을먹이겠다고

말한다. 악인들은남의 말을 오해만 하고 비난거리로만삼기 때문에,

성도는 악인 앞에서변론하려 하지 말고 잠잠한것이지혜일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잠잠하여 정당한 말도 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고통이

더 심하였다. 바른 말을 참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3-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뜨거워서 묵상할때에 화가 발하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나의 종말과 연한(年限)의 어떠함을 알게 하

사 나로 나의 연약함(카델 ꕊꖎ)[덧없음](NASB)을ל 알게 하소서.

다윗은악인들앞에서잠잠하려할때마음에열이나고화가나서

하나님께 아뢰며 호소한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종말과 연한의 어

떠함을 알게 하시며 자신의 덧없음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인생은

연약하여마침내늙고병들고죽는다. 사람의일생은참덧없다. 우리

의 일생은 제한적이고, 출생한 때가 있듯이 죽는 때가 있다. 우리는

죽음의 때를 생각해야 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

[5-7절] 주께서나의날을손넓이만큼되게하시매나의일생이주의[주

님] 앞에는없는것같사오니사람마다그든든히선때도진실로허사(헤벨

.ꔫꕛ)뿐이니이다(셀라)ל 진실로각사람은그림자(첼렘 ,ꗞꙀ)[허상ם 유령]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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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헛된일에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취할는지알지못하나이다.

주여[주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셨다고 말한

다. 손 넓이는 약 10센티미터에 불과하다. 사람의 일생은 매우 짧다.

또 다윗은 그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우리

의 짧은일생은 하나님 앞에서무(無)에 가깝다. 영원에비하면 세상

의 백년은 무에 가깝다. 다윗은 또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라고 말한다. ‘허사’라는 원어는 전도서에 38번이나 나오는

‘헛되다’는 단어이다. 그것은 본래 ‘숨’이라는 뜻이다.

다윗은 또 각 사람이 허상(虛像)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사람이 죽고마

는 존재라면 그의 세상 생활은 영원한 실체가 아니고 허상(虛像)과

같다. 또 사람들의 모든 분주복잡한 일들도 죽음 앞에서 볼 때 무의

미하고 헛되어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죽고나면 누가 취할

지 알지 못하는 그 헛된 재물을 위해 목숨을 걸 듯이 분주하게 일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말한다. 짧고덧없는한평생의삶에서우리가바라고

소망하며 살 만한 삶의 목표와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헛된 세상의 어떤 것들에 있지 않고, 오직 영원 전부터 스스

로 계신 하나님, 태초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며우리의삶의목표와가치도오직하나님뿐이어야한다.

[8-11절]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비난

당하지]않게하소서. 내가잠잠하고입을열지아니하옴은주께서이를행하

신연고니이다. 주[님]의징책을나에게서옮기소서. 주[님]의손이치심으로

내가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죄악을견책하사사람을징계하실때에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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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좀먹음같이소멸하게하시니참으로각사람은허사뿐이니이다(셀라).

다윗은죽음에이를 큰병에서그 원인이자신의 죄임을인식했다.

그러므로그는 그에게 닥친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책이

라고 말하며 자신을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

기를 구하였다. 실상, 죄는 다윗의 중한 질병의 원인이었을 뿐 아니

라,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근본적 원인이다.

다윗은 자신의 질병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

고있었다. 그래서그는하나님앞에서불평하는말을하거나사람들

에게변명하는 말을하지않았다. 그는하나님의손이그를치심으로

쇠망하였다고 말한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견책하시고

징계하실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하시므로각 사람은참으로 헛되

다고 말한다. 사람이 일시적으로 건강하고 부귀영광을 누린다 할지

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루아침에 헛되게 될 것이다.

다윗은 이런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모든 죄과에서 건져

주시고 그의 징계를 옮겨주시기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병으로 그를

치셨으므로 그의 병에 대한 치료와 회복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출 15:26).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었을 때

병 낫기를 기도해야 한다. 야고보서 5:14-15,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교회의장로들을청할것이요그들은주의이름으로기

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

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을 얻으리라.” 다윗은 또 자신의 병이 우매한 자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청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12-13절] 여호와[시]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눈물 흘릴 때에잠잠하지마옵소서. 대저나는주께객이

되고거류자가됨이나의모든열조같으니이다. 주[께서]는나를용서하사



시편 39편: 병중에서 인생의 헛됨을 깨달음

- 212 -

(하솨밈멘니 ꘇꗶꗬי ꚃꕗ)[내게서주님의얼굴을돌리시사]ע 내가떠나없어지

기전에나의건강을회복시키소서(아블리가 .[나로기쁘게하소서](אꗜꔮַיꔷה

다윗은 병중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용서를

빌며 그의 치료를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올린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

지마시기를간구한다. 그가이렇게기도한것은, 병상에있는그에게

죽음의그늘이 졌고그의 일생이짧은 나그넷길같이 끝날 것을 느꼈

기때문이다. 그는이제하나님께병의치료와건강의회복을간구한

다. 그는주의노하신얼굴을 그에게서돌리시고그로기쁘게하시기

를 구한다. 병든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약 5:13-18).

시편 39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다윗은중한병중에서인생

의 헛됨을 알았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인생은 짧고 이 세상의 부귀

와영화가헛되며아무런의미와가치가없다는것을절실하게실감한

다. 우리는사람의일생이참으로짧고또하나님없이누리는이세상

의 모든 좋은 것들이 실상 참으로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둘째로, 다윗은 심각한 병 중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보았다.

이세상의모든불행은근원적으로죄의결과이다. 우리는늘부족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우리의 부족을 깨닫는다. 그러므로우리는 창조자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과 두려움으로 엎드리며 우리의 깨닫는

부족들을고하며그의긍휼을구하며그의구원과회복을원해야한다.

셋째로, 다윗은그의소망이하나님께만있음을고백했다. 7절, “주님

이시여, 내가무엇을바라리요? 나의소망은주께있나이다.” 우리는영

생의소망뿐아니라, 세상에서병의치료와건강의회복도하나님의손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야고보서 5:16,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

신하나님뿐이다. 우리는우리의소망을오직하나님께만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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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편: 여호와의도움을기다리고기다림

다윗의 시이며 영장(伶長) 아마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이다.

[1-2절] 내가여호와를 기다리고기다렸더니 귀를기울이사 나의부르

짖음을들으셨도다. 나를기가막힐웅덩이와수렁에서끌어올리시고내발

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윗은 그가 처한상황을 ‘기가막힐웅덩이와수렁’이라고표현한

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의 웅덩이’(NASB)

를 가리킨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부르짖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가리킨다. 우리는 비상한 때에는 부르

짖어 기도해야 한다. 다윗은또 하나님의 응답을기다리고 기다렸다.

그의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다.

주께서는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를 멸망의 웅덩이와 수렁

에서 끌어올리셨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어 견고케 하셨다.

[3-4절] 새 노래곧우리하나님께올릴찬송을내입에두셨으니많은

사람이보고두려워하여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교만

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두신 새노래는구원의체험에서나온 노래

를가리킨다. 그것은멸망의웅덩이에서 구원얻은체험이다. 다윗의

체험은많은사람들에게유익을줄것이다. 그들은다윗의큰구원에

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

을것이며하나님을의지하게될것이다. 교만한자나거짓에치우치

는 자를 크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5절] 여호와나의하나님이[시]여, 주[님]의행하신기적이많고우리를

향하신주[님]의생각도많도소이다. 내가들어말하고자하나주의[주님] 앞

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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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의 친밀함을 보인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를 경외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순종한 자이었다.

다윗은하나님께서행하신기적들이많고우리를향하신생각들도

많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일과, 애굽에서 종

살이하던이스라엘 백성을이끌어내신 사건은 놀라운 기적들이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은 기적들의 역사이다. 성경은 기적들을 증거

하는 책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생각들은 포괄적이

고 주밀하고 완전하시다. 그것들은 개인과 교회와 온 세계의 일들을

다포함한다. 하나님께서는온 세계를만세 전에계획하셨고그뜻을

이루시며그뜻은영원까지 이른다. 다윗은 하나님의그 모든기적들

과 생각들을 다 열거할 수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다고 말한다.

[6-8절] 주께서 나의귀를통하여 들리시기를[나의 귀를 뚫으셨으며] 제

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번제와속죄제를 요구치아니하신다 하신지

라. 그때에내가말하기를내가왔나이다. 나를가리켜기록한것이두루마

리책에있나이다. 나의하나님이[시]여, 내가주[님]의뜻행하기를즐기오

니 주[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사들을 기뻐하시거나 요구하시는 것

이 아니라고 말한다. ‘통하여 들린다’는 원어(카라 Ꙝꗏ)는ה ‘(우물이

나 구덩이 등을) 판다’는 뜻이다.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신다는 말은

(1) 나의귀를여셨다, 혹은 (2) 나의귀를뚫으셨다는뜻이다. 율법에

의하면, 평생 주인과 살기를 원하는 종은귀를뚫었다(출 21:5-6). 헬

라어 70인역은 “주께서나를위해한몸을준비하셨나이다”라고번역

했고 그 구절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5에 인용되었다. 그것은 아마

도귀를뚫어영원한종을삼음으로종의몸을준비하셨다는뜻같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삼상 15:22-23; 사 1:13-14, 16-17).

다윗은성령님의감동으로 “내가왔나이다. 나를가리켜기록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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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메시아 예언이라

고 본다.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증거했다. 요한복음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법을마음에두고하나님의 뜻을즐거이 행하실것이다. 예수그리스

도께서는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빌 2:8; 히 4:8-9).

[9-12절] 내가대회중에서의의기쁜소식을전하였나이다. 여호와[시]

여, 내가내입술을닫지아니할줄을주께서아시나이다. 내가주[님]의의

를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주[님]의 성실[신실함]과구원을선포하였으

며내가주[님]의인자[자비]와진리를대회중에서은휘치[숨기지] 아니하였

나이다. 여호와[시]여, 주[님]의긍휼을내게그치지마시고주[님]의인자[자

비]와진리로나를항상보호하소서. 무수한재앙이나를둘러싸고나의죄

악이내게미치므로우러러볼수도없으며죄가나의머리털보다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다윗은대회즉큰무리들의모임가운데서의의기쁜소식을전하

였다. 그것은하나님의의의기쁜소식인데 죄많은세상에서하나님

께서하신구원의일을가리킨다. 다윗은하나님의의의 소식을전하

는 입술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감추지 않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이다. 하나님께서는구원을약속하셨고 그것을성취하셨다. 그의

의와 그의 구원은완전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자비의 결과이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다.

다윗은 무수한 재앙이 그를 둘러쌌다고 말한다. 그를 둘러싼 재앙

이 그의 죄를 깨닫게 하였다. 그는 자신의 죄악이 크고 머리털보다

많다고고백한다. 사람은고난 중에자기자신의부족과 죄를깨닫는

다. 우리의고난은많은경우 죄때문에온다. 다윗은이제고난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거두시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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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가운데 버려져 멸망할 것이지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확실히 영생을 누릴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는다(엡 2:4-5; 딛

3:5). 또다윗은하나님께서자비와진리로자신을항상보호해주시기

를 구하며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다.

[13-17절] 여호와[시]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시]

여, 속히나를도우소서. 나의영혼을찾아멸하려하는자로다수치와낭

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향하여하하하는자로자기수치를인하여놀라게하소서. 무릇주[님]

를찾는자는다주[님]로즐거워하고기뻐하게하시며주[님]의구원을사랑

하는자는항상말하기를여호와[께서]는광대[위대]하시다하게하소서. 나

는가난하고궁핍하오나주께서는나를생각하시오니주[께서]는나의도움

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에게는 그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원수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를 해치기를 기뻐하며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였다. 성도에게는 그

를미워하고핍박하고해치려는자들이있다. 성도들의가장큰원수

는사탄이다. 사탄은성도를속이며범죄케하는영이다. 성도는세상

에서 사탄과 악령들과 싸우며 그싸움의 과정에는 많은고난과 핍박

이뒤따른다. 다윗은그싸움 속에서하나님의도우심과 구원을간구

한다. 하나님께서는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구원하실것이다. 또 다윗

은 하나님께 원수들로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

께서는 성도를 위하신다. 그는 성도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시고 대적

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시 35:1). 사탄과악령들과 악한핍박자들은

최종적으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마 25:41; 계 20:10; 21:8).

다윗은 자신을 가난하고궁핍하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약 2:5).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특히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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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신을낮춘다. 다윗은하나님을, 그를 생각하시고도우시고건지

시는 자라고 말한다. 세상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생각하는 자가

별로없지만, 하나님께서는가난한성도를생각하시고돌아보시며그

를 도우시고 그를 위험한 상황에서 건지신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

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며 그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의 크심을 체험케 하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속한 도우심을

구한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곧 응답될 것이다.

시편 40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다윗은하나님을아는자이

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자이시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인류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주밀하고 완전하시

다. 그는살아계셔서자기백성의부르짖는 기도를들어주시고 그들을

그의능력으로구원하시고또자비와진실을베푸신다. 그가구주예수

그리스도안에서우리에게주신구원은그의의이며그의자비와긍휼

의 표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의와 긍휼을 알아야 한다.

둘째로, 다윗은기가막힐 웅덩이와수렁에서자신의죄가많았음을

깨달았다. 오늘날우리도고난중에우리의부족과죄를깨닫고회개하

고모든죄를다버려야하고오직하나님의긍휼만의지하고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여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늘 승리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다윗은극심한고난중에하나님께간절히기도하며 하나님

을기다리고기다렸고마침내기도의응답을받았다. 1절, “내가여호와

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난도

두려워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의 긍휼과

도우심과 구원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기다려 응답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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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편: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복됨

다윗의 시이며 영장(伶長) 아마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이다.

[1-3절] 빈약한(달 ,ꕏ)[비천한ל 연약한, 가난한] 자를권고(眷顧)하는(마

스킬 ,ꗑꙺꗫ)[돌아보는יל 배려하는] 자가복이있음이여, 재앙의날에여호와

께서저를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저를보호하사살게하시리니저가세

상에서복을받을것이라. 주여, 저를그원수의뜻에맡기지마소서[주께서

저를그원수의뜻에맡기지않으시리이다](KJV). 여호와께서쇠약한병상에

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다윗은 비천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는 복이 있다

고 말한다. 그런 자를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

의 선하신 마음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고아를 도우시

는 자시요과부의 재판장이시다(시 10:14; 68:5). 그는 의로우신 하나

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은그런자가받을복에대해말한다. 하나님께서는그런자를

환난과재앙의 날에건지실 것이다. 그는그런자를보호하시고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은 이 세상

에서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가 원수들에게 해

를 당치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고 그의 병중

자리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중에, 그의

연약한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가연약한 자를돌아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그가연약할때그를돌

아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5:26, “나는너희를치료하는여호와임이니라.” 시편 103:2-4, “내영

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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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죄악을사하시며네모든병을고치시며네생명을파멸에서구속

(救贖)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4절] 내가말하기를여호와[시]여, 나를긍휼히여기소서. 내가주께범

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병중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영혼의치료를간구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의병의치료

보다 영혼의 회복이더 중요하고영혼이 회복되면 육신의 치료도 뒤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너희 죄를 서

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했다(약 5:16).

[5-9절] 나의원수가내게대하여악담하기를저가어느때에나죽고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와서는 거짓을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쌓았다가나가서는이를광포하오며나를미워하는자가다내게대

하여 수군거리고나를해하려고꾀하며 이르기를 악한병이저에게들었으

니이제저가눕고다시일지[일어나지] 못하리라하오며나의신뢰하는바

내떡을먹던나의가까운친구도나를대적하여그발꿈치를들었나이다.

다윗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고 원수들로 인한 심적 고통도 컸다.

그의원수들은 그가언제죽어망할것인가하며악담하였다. 그들은

그를 보러 와서는그를 위하는것같이 거짓을 말하고 심중에 간악을

품었다가 나가서는 그를 비방하는 말들을 퍼뜨렸다. 그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그에대해 수군거리고 그를 해하려고 꾀하며 그가 악한

병이 걸렸으니 이제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말했다. 성도들

은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만 악인들은 성도와 너무 다르다.

심지어 그가 믿고 신뢰했고 친근히 식탁 교제를 나누었던 가까운

친구도 그를 대적하여 뒷발질하듯이 해를 주었다. 다윗은 마음에 큰

상함과슬픔을 가졌을것이다. 이구절은요한복음 13:18에서메시아

예언으로인용되었다. 예수님의열두제자중가룟유다는 3년간이나

주님을따르며 많은말씀과 기적들을 듣고보았고 그의사랑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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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까지 맡았으나 은 30개에 그를 배신하고 팔아 넘겼다.

[10-13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

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기뻐하시는줄을내가아나이다. 주께서나를나의완전한중에붙드

시고 영영히 주의[주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긍휼을

구한다. 또 그는 그의 긍휼로 그를 병상에서 일으키심으로 원수들에

게되갚음이되기를원한다. 성도의구원과 승리는단지 자신의명예

를 위함이 아니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함이다.

다윗은 또 그의 원수들이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볼 때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줄을 안다고 고백한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하나님께서성도의원수들이그를 이기지못하게하시는

것은 성도를 기뻐하시는 확실한 증거이다.

또다윗은그의 원수들과 대조하여 주께서 그를그의 완전함 가운

데 붙드시고 영영히 주의 앞에 세우실 것을 확신한다. ‘그의 완전함’

은 그의 칭의(稱義)와 그의 성화(聖化)를 다 포함할 것이다. 칭의는

법적 의이며 성화는 실제적 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

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義)로 구속(救贖)하셨고 믿는 우리를 의롭

다고 여기셨고 또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날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칭의와 성화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참성도는하나님을 믿고그의계명을순종하고죄를멀리

하고의와선을 행한다. 또 ‘영영히그의앞에세우신다’는말은구원

의영원한보장을가리킨다. 구원얻은성도는하나님의 은혜로끝까

지 참고 견딜 것이다. 빌립보서 1:6,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제다윗은여호와하나님을영원부터영원까지찬송할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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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아멘, 아멘’으로글을마친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구원하신

자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이며 구원 얻은 성도의 마땅한 일이다(엡 1:6, 12, 14).

시편 41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쇠약한 병상

에있는다윗을붙드셨고또그의원수들이승리치못하게하실것이다.

3절, “여호와께서쇠약한병상에서저를붙드시고저의병중그자리를

다고쳐펴시나이다.” 11절, “나의원수가승리치못하므로주께서나를

기뻐하시는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우리의질병들을 치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5:26,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는우리에게건강의회복을주실것이다. 잠언 3:7-8, “여호와를경외

하며악을떠날지어다. 이것이네몸에양약[치료, 건강]이되어네골수

로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명들에 순종하면,

그는확실히 우리편이시다. 그는지금도살아계셔서성도와싸우는 자

들과싸우실것이며성도의원수들이결코승리치못하게하실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완전한 중에 붙드신다. 12절,

“주께서나를나의완전한중에붙드시고영영히주의앞에세우시나이

다.” 성도가하나님을경외하고그의계명들을지키어완전함에거하는

것은큰복이다. 시편 119:1, “행위완전하여여호와의법에행하는자가

복이 있음이여.”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승리하는 길이다.

셋째로, 우리는비천하고연약하고가난한자를돌아보는자가되어

야한다. 1절, “빈약한자를돌아보는자가복이있음이여.” 이것은하나

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고 남을 긍휼히 여기

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재앙의날에도 구원을 얻는복된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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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편: 낙망 중에 하나님을 바람

고라 자손의 마스길(ילꗑꙺꗫ)[명상시, 교훈시]. 영장을 위한 노래.

[1-3절] 하나님이[시]여, 사슴이시냇물을찾기에갈급함같이내영혼이

주[님]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살아계신]

하나님을갈망하나니내가어느때에나아가서하나님앞에뵈올꼬. 사람들

이종일(콜-하이욤 ꗐ)[항상](BDB)ל־ꕘיּוֹם 나더러하는말이네하나님이어

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성도에게는 환난의 날이 있다. 사슴이 보통 때에는 시냇물을 쉽게

찾고 물을 마시지만, 매우 가물 때에는 시냇물을 찾지 못해 갈급해

할 것이다. 이처럼 시편 저자는 평소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평안을

누렸으나, 지금 환난 날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런 환난 날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하

며 또 “내영혼이하나님 곧살아계신하나님을갈망한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성도는 환난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야 한다.

시편 저자는 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뵈올꼬”라

고 말한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성전을사모하고있는것같다. 그에게하나님의도우심이즉시없었

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사람들의 계속된 조롱 속에서 그

는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

[4-5절] 내가전에성일(聖日)을 지키는무리와동행하여기쁨과찬송

의소리를발하며저희를하나님의집으로인도하였더니(엣닷뎀 ꕒꕐꔟ)[‘그ם

들을 천천히 인도하였더니’(NASB, NIV), ‘그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갔더니’

(KJV)] 이제이일을기억하고내마음이상하는도다. 내영혼아, 네가어찌

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

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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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저자는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다. 그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무리와함께성일(聖日)을지켰고그들과함께기쁘게찬송하

였다. 또 그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는

지금 절기와 성일을지키지 못하고 있고 기쁨의 찬송도부르지 못하

고있으며하나님의집으로 올라가지도못하고있다. 그는지금예루

살렘으로부터멀리떨어진상태에있는것같다. 그러므로그는이전

의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한다고 말한다. 또 그는 그의 영혼이 왜

낙망하고 불안해 하는가라고 자신에게 묻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한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

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에 맞아 죽을 스데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힘을 얻은 것처럼(행 7:55), 성도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보면 힘과 위로를 얻고, 그의 슬픔과 낙심은 기쁨과

찬송으로 변할 것이다. 감옥에서 차꼬에 채인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

한 바울처럼(행 16:25),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6-8절] 내하나님이[시]여, 내영혼이내속에서낙망이되므로내가요

단땅과헤르몬과미살산에서주[님]를기억하나이다. 주[님]의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부르며주[님]의파도와물결이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

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자비]을베푸시고 밤에는그 찬송이내게있어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큰 고난 중에 심령으로 낙심하였다. 그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미살산을말한다. 요단땅은요단강주위이고, 헤르몬산은

팔레스틴 북쪽 끝의 높은 산이며, 미살 산은 갈릴리 지방의 작은 낮

은 산을 가리킨 것 같다. 그는 핍박자들을 피해 이런 지역들을 방황

하며 다닌 것 같다. 또 그는 “주님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님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라고 말한다. 그

것은 갈릴리 바닷가에 서서 바다의 흉흉한 파도소리와 물결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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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것같다. 그는그것을자기에게닥친환난에비교한다. 하나님

께서는 지금 그를 큰 고난 중에 버려두셨다.

이런상황에서시편저자는하나님을기억하였다. “내가요단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님을 기억하나이다.” 환난 때 자포자기하거

나방황하지않고하나님을기억하는것은믿음있는자의바른태도

이다. 선지자 요나는 풍랑의 원인이 자신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바다

에 던지게 했으나 바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였다(욘 2:7). 우리는

고난중에하나님을기억해야한다(신 8:18). 모든사람은하나님께서

창조자요 섭리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

또시편 저자는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자비를베푸시고밤에는 그

찬송이 그에게 있어 그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고백한다.

낮에 원수들이 그를 해하려고 찾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 그를

보호하실것이며, 밤이되면그는그의생명을지켜주신하나님, 그에

게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다.

[9-11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

까?내가어찌하여원수의압제로인하여슬프게다니나이까하리로다. 내

뼈를찌르는칼같이내대적이나를비방하여늘말하기를네하나님이어

디있느냐하도다. 내영혼아, 네가어찌하여낙망하며어찌하여내속에서

불안하여하는고. 너는하나님을바라라. 나는내얼굴을도우시는내하나

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시라도 잊지 않으신다. 그러나 시편 저자

는 지금 원수의 압제를 인해 슬프게 다니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

냐’는 원수의 비방이 칼로 뼈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되었고 그것이

여러날계속되었다. 그래서그의영혼은낙망이되고불안하였다. 그

러나 시편 저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

다. 그는하나님을 ‘내반석이신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든든한피난처이시다. 그는 또하나님을 ‘내얼굴을도우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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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내하나님’이라고말한다. 하나님께서는슬프고낙망되고불안한

우리의 얼굴에 평안과 용기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

리의힘과위로이시다. 그러므로시편저자는자신에게 “너는하나님

을 바라라”고 말하며 또 그가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그가 그의 얼굴

을 도우시는 그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나

님을 바라보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바른 해답이 된다.

시편 42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

나님이시다. 2절,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 신명기 5:26, [모세]

“살아계신하나님의음성이불가운데서발함을듣고생존한자가누구

니이까?” 여호수아 3:10, [여호수아] “살아계신하나님께서너희가운데

계시사.” 사무엘상 17:26, [다윗] “이할례없는블레셋사람이누구관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시편 18:46,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시니.” 열왕기하 19:4, [히스기야] “랍사게가그주앗수르왕의보

냄을받고와서살아계신하나님을훼방하였으니.” 예레미야 10:10, [예

레미야] “여호와께서는참하나님이시요살아계신하나님이시요.” 디모

데전서 4:10, [바울]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파사 왕

다리오도다니엘을사자굴에서건지신하나님을 ‘살아계신하나님’이라

고 인정했다(단 6:26).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해야 한다.

둘째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8절, “내 생명의 하나

님.” 하나님께서는우리생명의하나님이시다. 그는세상에서의육신의

생명을우리에게주셨을뿐아니라, 또한예수그리스도의대속사역을

통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셋째로, 우리는하나님의도움이 없어보이고원수들의조롱과핍박

이있는환난날에불안하거나낙망치말고하나님을바라보아야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도우실것이다. 우리는 극심한

환난의 날에도 불안하거나 낙망치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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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편: 낙망 중에 하나님을 바람

[1절] 하나님이[시]여, 나를판단하시되경건치아니한나라에향하여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하시기를 호소한다. 그런 호소

는 하나님을 참으로경외하고 양심적인 순종생활 즉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생활을하는자만이할수있는호소이다. 불경건하고불의

한 자가 어떻게 감히 공의의 하나님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겠는가?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시편 저자는 지금 경건치 않은 나라에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로

부터핍박을받고있다. 그래서그는공의의하나님께서 그의옳음을

판단해주시고 그를 변호해주시고 그를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

하는것이다. 그것은참된경건과진실과의의도덕성이 없이는성도

가가질수없는담대한호소이다. 이것은 정상적인신앙생활을하는

성도만이가질수있는담대함이다. 실상, 모든성도들은이런담대한

신앙생활을 사모하고 실천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4:3-4에보면, 사도바울은 “너희에게나다른사람에게

나 판단 받는것이 내게는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나를 판단치 아니

하노니내가 자책할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

롭다함을얻지못하노라. 다만나를판단하실이는 주님이시니라”고

말했다. 사도바울은자책할것이없는신앙생활을실천했다. 요한일

서 3:21-22에서, 사도요한도 “사랑하는자들아, 만일우리마음이 우

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바를그에게받나니이는우리가그의계명들을지키고그앞

에서기뻐하시는것을 행함이라”고말했다. 우리는자책할것이없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사모하며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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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주[께서]는나의힘이되신하나님이시어늘어찌하여나를버리셨

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 저자는 평소에 하나님을 그의 힘으로 삼고 살았다. 하나님께

서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힘이 되신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

의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주님을사랑하나이다. 여호와께서는나

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

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고 고백하였다(시 18:1-2).

이사야 40:28-31에서, 이사야는이렇게 말했다. “너는알지 못하였

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

신 자께서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

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

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

되 오직여호와를앙망하는 자는새 힘을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

며올라감 같을것이요달음박질하여도곤비치아니하겠고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시편저자는평소에하나님을힘입고살았으나지금고난중에있

다. 성도는 고난 중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약해질 때 낙심

하고 힘을 잃는다. 물론 그가 범죄했을 때나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

을 행했을 때도 힘을 잃을 것이다. 시편 저자는 지금 원수들의 압제

로 인해 슬프게 다니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으시고

버리신것처럼 느끼고있다. 그러므로그는 그의힘이되신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3절] 주[님]의빛과주[님]의진리를보내어나를인도하사주[님]의성산

(聖山)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빛’은 지식과 의와 기쁨을 상징한다. 죄는 어두움이다.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면 바른 길을 찾을 수 없고 바른 길로 갈 수 없으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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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성령님의 기쁨도 경험한다.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과

의 안에서 바른길을 갈수 있다. 시편저자는 하나님의 바른인도하

심을구한다. 성도는내일일들을알지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그의

미래를 다 아시며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섭리

자이시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로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

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 곳으로 인도해주시기를 구한다.

[4절] 그런즉내가하나님의단에나아가나의극락(極樂)[지극한기쁨]

의하나님께이르리이다. 하나님이[시]여, 나의하나님이[시]여, 내가수금으

로 주[님]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그에게 예배드리며 주를 찬양

하는것을귀히 여긴다. 하나님께예배드리고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배하는자를 결코외면치 않으실것이다. 그는참된예배자를찾으

신다. 요한복음 4:23-24,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

에게예배하는자들을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영이시니 예배하

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

의삶을보장하시고그에게모든좋은것을허락하시고또미래의선

한인도하심을 약속하실것이다. 또그는그의기도를응답하시며그

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

며(시 23:1), 우리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시 35:1).

시편 저자는 특히하나님을 ‘나의 지극한 기쁨의 하나님’이라고부

른다. 하나님께서는세상의그 무엇과도비교할수없는 우리의사랑

과기쁨의대상이시다. 그는우리가마음을 다하고성품을다하고힘

을다해사랑해야할분이시다(신 6:5). 우리가하나님보다더사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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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하늘에서나 땅에서 없어야 한다(시 73:25). 그러므로 우리는 창

조자이신영원하신하나님, 우리를죄와지옥형벌로부터구원해주신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고 찬송한다.

[5절] 내영혼아, 네가어찌하여낙망하며어찌하여내속에서불안하여

하는고. 너는하나님을바라라[소망하라]. 나는내얼굴을도우시는내하나

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저자는자신에게낙심치말고불안해하지말라고말한다. 또

그는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말한다.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 중

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답을 알고 있다. 그 해답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환난 중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기도해야한다. 그것이믿음이다. 그럴때그는하나님의구원과위로

와 도우심을 체험할 것이다. 그의 근심된 얼굴은 기쁨을 얻고 그의

불안한 얼굴은평안을얻으며 그의 낙심된얼굴은힘을얻을것이다.

시편 43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

자이시다. 그는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

이 사실은 악인들에게는 심히 두려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롭고 선하게 사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과 담대함이 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3절). 빛은 지식과

의와 기쁨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한 기쁨이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의와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

며섬기다가 복된천국에 들어가기를원한다. 현실이어떠하든지간에

하나님을 섬기며 선하게 사는 자는 기쁨을 얻고 승리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고난중에하나님만소망해야한다(5절). 고난이많은

세상의 현실을 대처해나가는 성도의 바른 방법은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만 소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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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 자손의 마스길[명상시, 교훈시].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이다.

[1-3절] 하나님이[시]여, 주께서우리열조의날곧옛날에행하신일을

저희가우리에게이르매우리귀로들었나이다. 주께서주[님]의손으로열

방을쫓으시고열조를심으시며주께서민족들은괴롭게하시고열조는번성

케하셨나이다. 저희가자기칼로땅을얻어차지함이아니요저희팔이저

희를구원함도아니라오직주[님]의오른손과팔과얼굴의빛으로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들의 날에 행하신 일들을

전해 들었다고 말한다. 그것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이스라엘열조를심으셨고이방백성들을괴롭게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셨다. 이것은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정복

사건을 가리켰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와 음란의 큰 죄악에 빠져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징벌하셨고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열조들이그땅을얻은것은그들의칼이나그들의 팔로,

즉그들의 능력으로 된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즉하나님의도우시는능력과힘으로된것이었다. 하나

님의능력은멸망하는자들에게는엄하신심판의능력이었지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긍휼하신 구원의 능력이었다.

하나님께서이스라엘백성의열조에게 가나안땅을기업으로주신

까닭은그들을기뻐하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오늘날우리들을

구원하신이유도우리를기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보응치 않으시고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

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딤후 1:9).

[4-8절]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나의왕이시니 야곱에게구원을 베

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대적을 누르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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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치려일어나는자를주[님]의이름으로밟으리이다. [이는] 나는내활

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것임이니이다].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

다. 오직주께서우리를우리대적에게서구원하시고우리를미워하는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항상]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셀라).

시편저자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 왕이시다(시 5:2; 74:12; 84: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왕’이

라고불리신다(계 17:14). 왕은백성을통치할뿐아니라, 원수의침략

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롭고

선한왕이시며 전쟁에능한 큰용사이시다. 시편저자는 그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간구한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적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을 위하여 싸우시는 자이시다(신 1:30; 3:22; 시 35:1).

시편 저자는 원수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활이나 칼을 의지하지 않

을것이라고고백한다. 그는자신의힘과수단을사용하지않을것이

라고 고백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에게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신 과거의 경험을

말한다. 또그일로인해우리가항상하나님으로자랑하였다고증거

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겠다고 고백한다. 그는 하나

님께서 하신 과거의 일에 근거하여 현재 그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9-16절] 그러나이제는주께서우리를버려욕을당케하시고우리군대

와함께나아가지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우리를대적에게서돌아서게하시

니우리를미워하는자가자기를위하여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우리로먹

힐양같게하시고열방중에흩으셨나이다. 주께서주[님]의백성을무료로

파심이여저희 값으로 이익을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당케하시니둘러있는자가조소하고조롱하나이다. 주께서우리로열

방중에말거리가되게하시며민족중에서머리흔듦을당케하셨나이다. 나

의능욕이종일[항상]내앞에있으며수치가내얼굴을덮었으니나를비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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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욕하는소리를 인함이요 나의 원수와 보수자(報讐者)의 연고니이다.

시편 저자는,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 모욕을 당하게 하셨고 전쟁 때

에 그들의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대적들에게서 패하여

돌아섰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탈취를 당했다. 그들은 먹힐 양

같이 잡혔고 열방 중에 흩어졌다. 그들은 아무 몸값도 받지 못하는

자들과 같았다. 그들은 이웃 나라들에게 모욕을 당했고 주위의 사람

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말거리가 되었

고이방나라들가운데서머리흔듦을당했다. 그들의불명예가항상

그앞에있었으며수치가그얼굴을덮었다. 그것은그들을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며 그들의 원수와 원수 갚는 자들 때문이었다.

성도에게는 환난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실패하고 탈취 당하고 무가치하게 취급

을 당하고 조롱과 욕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본문은 여섯 번 “주께서”라는 말을 반복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모든 고난의 현실을주셨음을 증거한다.

또 여기에 고난의 현실로부터의 회복과 해결의 길도 있다.

[17-21절] 이모든일이우리에게임하였으나우리가주[님]를잊지아

니하며주[님]의언약을어기지아니하였나이다. 우리마음이퇴축(退縮)지

[돌아서지] 아니하고우리걸음도주[님]의길을떠나지아니하였으나주께서

우리를시랑(탄님 ꘇꚜ)[재칼](여우와이리중간쯤짐승)의처소에서심히상ים

해하시고우리를사망의그늘로덮으셨나이다. 우리가우리하나님의이름

을잊어버렸거나우리손을이방신에게향하여폈더면하나님이[께서] 이를

더듬어내지아니하셨으리이까?대저주[께서]는마음의비밀을아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에게 모욕당했고 패전했고 흩어졌고 놀림을

받았다. 시편저자는 “주께서는우리를재칼의처소에서심히상해하

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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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곳은 죽음의 위협과 위험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행했고 하나님을잊지않고그의 언약을어기지않았다. 하나

님을 항상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말은 창조자와 섭리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그의 계명

대로 행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게서 돌아

서지 않았고 그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진실한 성도는 고난 중에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시편 저자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의 고백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을향하여폈더면하나님께서 그것을찾아내셨을 것이라고말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참된 마음도, 거짓된 마음도 아신다.

[22-26절] 우리가종일[항상] 주를위하여죽임을당케되며도살할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주님이시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

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고우리고난과압제를잊으시나이까?우리영혼은진토에구푸리

고우리몸은땅에붙었나이다. 일어나우리를도우소서. 주[님]의인자하심

[자비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救贖)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고난은여러날계속되었다. 그들은하나님을믿는다는사실때문

에 고난과 압제를 받았다.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

그들은 단지 주예수그리스도를믿는다는것 때문에고난을받았다.

또 시편 저자는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구푸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

나이다”라고 말한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주무시고 그들을 영영히

버리신 것같았고 그의 얼굴을가리우시고그들을잊으신 것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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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편 저자는 고난 중에 낙망치 않고 기도했다. 그는 “주여,

깨소서 . . . 일어나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였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

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신 4:7)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들을 들어주신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고 간절한 기도는 그의 응답을 가져온다.

시편저자는특히하나님의은혜를의지하며구원을간구한다. “주

님의자비하심을인하여우리를구속(救贖)하소서.” 우리는부족함이

많으므로 우리의 의(義)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우리의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이다. 주께서는 우리

가그의이름으로무엇을구하면시행하겠다고약속하셨다(요 14:13).

시편 44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시다. 그는우리를기뻐하셔서그의능력으로우리를구원하셨다. 그러

므로우리는우리의재능이나돈이나건강을의지하지말고우리의왕

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둘째로, 성도는고난중에도하나님과그의언약을잊지말아야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성도에게 고난은 성화와 선한

인격훈련을위해서도 오지만, 주로 그의죄와실수때문에온다. 성도

는고난가운데인내하며하나님을믿고믿음의훈련을받고또자신을

반성하며생각나는죄를회개하며고난의해결자이신하나님을바라고

그의 길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그의 계명을 힘써 순종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낙심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은혜만의지하며 간구해야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은혜

로예수그리스도를믿음으로구원을얻었고환난의날에도그은혜만

의지하며 그에게 도움과 구원을 간구하여 응답받고 승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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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편: 왕의 영광

고라 자손의 마스길(ילꗑꙺꗫ)[묵상시, 교훈시]이며 찬양대장을 위

해 소산님(יםꘇꚃꚇ)(‘백합화들’이라는 곡)에 맞춘 사랑의 노래이다.

[1-5절] 내마음에서좋은말이넘쳐왕에대하여지은것을말하리니내

혀는필객[능숙하게글쓰는이]의붓과같도다. 왕은[께서는] 인생보다아름

다워은혜를입술에머금으니[으시니] 그러므로하나님이[께서] 왕에게영영

히복을주시도다. 능한자[시]여, 칼을허리에차고왕의영화와위엄을입

으소서. 왕은[께서는] 진리와온유와공의를위하여위엄있게타고승전(勝

戰)하소서. 왕의오른손이왕에게두려운일을가르치리이다. 왕의살이날

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시편 저자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노래한 왕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

고신적존재이시다(6절). 그는예수그리스도를가리켰다고본다. 그

는 인생보다 아름다우시다. 그것은 지혜와 덕의 아름다움을 가리킬

것이다. 그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셨다. 요한복음 1:14,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

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복을 주셨다.

왕께서는 능한 자이시며 칼을 허리에 차시고 영광과 위엄을 입으

셨다. 그는 위엄 있게 말을 타고 전쟁하시는 자와 같고 오른손으로

두려운 일들을 행하시는 자이시다. 그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예수 그리

스도의 속성이다(마 11:29). 그 왕께서는 전쟁에서 이기시며 원수의

심장을찌르실것이다. 만민이그앞에엎드러질것이다. 재림하실주

께서는 사탄과 악령들과 그들에게 복종했던 악한 사람들을 마침내

영영한 지옥 불못에 던지실 것이다(마 25:41; 계 19:20; 20:10; 21:8).

[6-7절] 하나님이[시]여, 주[님]의(당신의) 보좌가 영영하며[하시며] 주

[님]의(당신의) 나라의홀은공평한홀이니이다. 왕이[께서] 정의를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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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미워하시니그러므로하나님곧왕의하나님이[께서] 즐거움의기름으

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본문은 왕의 영광을 증거한다. 본 시편에 ‘왕은’ ‘왕의’ 등의 말은

‘당신은’ ‘당신의’라는 뜻이다. 본문은 왕을 향해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른다. 이 왕은 확실히 메시아를 가리킨다. 메시아께서는 이사야서

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로 예언되셨다(사 9: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요 1:1), 참하나님으로

(요일 5:20), 우리의 크신 하나님으로(딛 2:13) 증거되셨다.

또왕께서는 영원하시다. 그의보좌도영영하다. 이 세상의왕들은

영원하지않고세상나라들도영원하지않으나, 메시아께서는영원한

왕이시며 그의 나라도 영원하다. 그의 나라는 망하거나 없어지지 않

는다(단 2:44). 요한계시록 11:15,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

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또왕께서는공의를행하신다. 그의나라의홀은공평한홀이며그

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 세상의 왕들은 공의를 변질시

키고 악을 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의 왕이시다(사 9:7).

또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의 기름을 그에게 부으실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께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히 있으시다. 죄는 슬픔을 가져오

지만, 의는 기쁨을 가져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신 자이시며,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롬 14:17).

[8-9절] 왕의모든옷은몰약과침향과육계의향기가있으며상아궁에서

나오는현악은왕을즐겁게하도다. 왕의귀비[섬기는귀한여인들] 중에는

열왕의딸[들]이 있으며 왕후는오빌의금으로 꾸미고 왕의우편에 서도다.

왕과 왕비는 영화로우시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다. 몰약과 침향(알로에)과 육계(계피)는 값비싼 향료이었

다. 출애굽기 30:23-25에 보면, 몰약과 육계는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원료이었다. 왕의 옷의 향기는 인격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본다.



시편 45편: 왕의 영광

- 237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인격이시다.

또한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한다.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천사들과성도들의찬양과악기연주는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또 왕을 섬기는 귀한 여인들 중에는 열왕의 딸들이 있다. ‘열왕의

딸들’은궁중의교육을받은아름답고교양과품위를갖춘자들일것

이다. 그들은 성화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낸다고 본다.

왕후는오빌의금으로꾸민다. 성경에서 ‘오빌의금’은유명하다(왕

상 9:28; 10:11; 22:48; 대상 29:4; 욥 22:24; 28:16; 사 13:12). 왕후가

오빌의금으로 매우아름답고 존귀하게 꾸민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의 대속(代贖)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주신 완전한 의(義)와 영광을

나타낸다고본다. 또왕후는왕의우편에선다. 그것은존귀와특권을

가리킨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

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린다(벧전 2:9).

[10-12절] 딸이여, 듣고생각하고귀를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왕께서] 너의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

라. 저는너의주[님]시니너는저를경배할지어다. 두로의딸이예물을드

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본문은 왕후에게 주는 교훈이다. 왕후는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왕후는 자기의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려야

한다. 예수그리스도의신부된모든성도는옛사상, 옛관습, 옛가치

관을버리고, 하나님께서주신 성경적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

즉성경과 성경적교회의규례를배우고, 하나님의가치관즉성경적

가치관을 취해야 한다. 또 왕후는 왕께 경배해야 한다. 왕은 왕후의

주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성도는 교회의 머리요 만왕의 왕

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하고 복종해야 한다.

왕후는 복을 누릴 것이다. 왕께서는 왕후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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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남편은 아내가 남편만 생각하고 위할 때 아내를 더 사랑하고

사모할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부모나 처자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의 제자 되기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다(마 10:37-38). 또

본문은두로의딸이왕후에게예물을드리고백성중부한자들도그

의 은혜를 구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부한 자들도

교회에 소속하게 될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본다(행 17:4).

[13-15절]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놓은옷을입은저가왕께로인도함을받으며시종하는동무

처녀들도왕께로이끌려갈것이라. 저희가기쁨과즐거움으로인도함을받

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딸’은 왕후를 가리킨 것 같다. 왕후는 단수명사로 표현되고

(9-12절) ‘딸’이라고 불리며(10절) 금으로 단장되었다(9절). 왕후는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며 그 옷은 금으로 섞어 짠 것이다. 성경

은 성도가 누릴 영광에 대해 말한다. 성도는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며(빌 3:21), 보석으로 단장된

거룩한예루살렘성에거할것이다(계 21:10-11). 성도들은장차나타

날 그 영광을 소망하며(롬 8:18)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롬 5:2).

또왕후는왕께로인도함을받는다. 신부에게가장큰복은신랑이

다. 그것이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이다. 교회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 우리주예수그리스도자신이시다. 장차하나님의장막이사람

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

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계 21:3).

왕후와 시녀들은 또 왕궁에서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기쁨

과즐거움이있다. 구원얻은자에게는기쁨과즐거움이있다. 천국은

의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롬 14:17). 천국에는 슬픔과 애통

과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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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절] 왕의아들들이왕의열조를계승할것이라. 왕이[께서] 저희

로온세계의군왕을삼으리로다. 내가왕의이름을만세에기억케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계 5:10;

20:6; 22:5).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구원

얻은성도는예수그리스도의은혜를영원히잊지못할것이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5:13은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이와어린양에게찬송과존귀와 영광과 능력

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찬송하는 것을 증거하였다.

시편 45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새 마음으로 신적

구주를섬겨야한다. 주예수께서는신적인왕이시다. 그는우리를사랑

하셔서우리를위해자기몸을버리셨고피를흘리셨다. 왕후가자기의

백성과아비의집을잊어버려야하듯이, 우리는우리의옛사상과관습

과가치관을버리고하나님께서주신성경적사상을가지고바른교회

의 규례를 배우고 성경적 가치관을 취해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그에게 경배하며 찬송하고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예수그리스도의완전하심을본받아야한다. 주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셨다. 즉 그의 입에는 은혜로운

말씀이있다. 그는진리와온유와공의를위해싸우신다. 그는원수들을

멸하시는 엄위하신 자이시다. 그는 공의로 교회들과 나라들을 다스리

신다. 우리는 그의 도덕적 완전을 본받아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천국기쁨과영광을누린다. 왕에게는즐거움의기름

이 부어지셨다. 그의 옷에는 좋은 향기가 있고 그의 궁궐에는 즐거운

악기 소리가 있다. 왕비는 금으로 만든 영광의 옷을 입고 그 시녀들은

기쁨과 즐거움을누린다. 그것은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누릴 복이며

이 세상에서도 상당히 누릴 복이다. 성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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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심

고라 자손의 시. 찬양대장을 위해 알라못(높은 음)에 맞춘 노래.

[1-3절] 하나님은[께서는] 우리의피난처시요 힘이시니환난 중에만날

큰도움[바로얻을도움](KJV, NASB)이시라. 그러므로땅이변하든지산이흔

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바닷물이흉용하고 뛰놀든지그것이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셀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환난 중에 즉시 도우시는 자이시다. 세상에는 천재지변이 있

고각종질병과사고와재난이있다. 그러나하나님을피난처와힘과

도움으로 삼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3:1-2, “너는

두려워 말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

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4-5절] 한 시내가있어나뉘어흘러하나님의성곧지극히높으신자

의장막의성소를기쁘게하도다. 하나님이[께서] 그성중에거하시매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께서]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은 교회를 가리킨다고 본다. 특히 예수님

믿고성령님을받은 성도들의모임인신약교회는하나님의성전이다

(고전 3:16). 한 시내가 하나님의성에나뉘어 흐른다고 표현된다. 그

것은 신약교회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본다. 주께

서는 “나를믿는자는성경에이름과같이그배에서생수의강이흘

러나리라”고말씀하셨고그것은그를 믿는자들의받을 성령님을 가

리켰다(요 7:38-39). 신약교회에는 성령님의 활동이 있으시다. 그것

은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다.

하나님의 성은 복되다. 첫째, 그 성에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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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흐르는시내는그성을 기쁘게한다. 하나님께서는교회에기쁨을

주신다. 성령님의 열매는 기쁨이다(갈 5:22).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4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교훈하였다.

둘째, 그 성에는 평안과 안정이 있다. 그성은요동치않을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곳에는 평안함과 안정이 있다(요 14:27).

셋째, 그성에는하나님의 빠른 도우심이있다. 하나님께서는새벽

에 도우실 것이다. ‘새벽에’라는 원어(립프노스보케르 Ꙑꔴר (ꗡנוֹת

는 ‘새벽이될때’ 혹은 ‘일찍이’라는뜻이다. 밤중에 기도했는데아침

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도우셨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의 기도를 들으셔서 밤에 앗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치셨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그들이 다 시체가 되었었다(왕하 19:35).

[6-7절] 이방이 훤화하며[떠들썩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시매땅이녹았도다. 만군의여호와께서우리와함께하시니야곱의하

나님은[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셀라).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대적하여 떠들썩하고요란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서는 소리를 발하시며 그들을 징벌하신다. 그 하나님의 소리는 분노

의소리이며책망과징벌의소리이다. ‘땅이녹았다’는말은떠들썩하

던일이잠잠해지고그세력들이파해졌다는뜻이다. 심지어교회안

에 들어온 악한 자들의 대적도 하나님께서 엄하게 징벌하셨다. 모세

를대적하던고라와그동료들과족장 250명의세력은하나님의징벌

을 받음으로 죽었고, 또 다윗을 대적하던 압살롬과 아히도벨도 하나

님께서 꺾으심으로 죽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비참하

게 죽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40년 후쯤 처참하게 죽었다.

하나님께서소리를 내신까닭은 그가 우리편이시기 때문이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늘의천군천사들을거느리시고사용하시는 능력의하나님을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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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가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한 그 ‘우리’는 하

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성경 교훈대

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그

들의 편이시며 그들의 피난처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대적하

고 핍박하는 무리들에게 분노와 책망의 소리를 발하시는 것이다.

[8-9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전쟁을쉬게하심이여, 활을꺾고창을끊으며수레를불사르시는

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그가 살아계신 증거이다. 죽은 자는 행동

하지못한다. 산자만 행동한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많은 일들

을 행하셨다. 본문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중에 특히 땅을 황무케

하심과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꺾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

를 불사르심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무리들을다파하셨다. 그는인류역사와특히이스라엘역사

에서그렇게하셨고우리의 짧은생에서도그렇게하셨다. 그러나그

는마지막심판때에도모든불의와악과거짓을파하시고의와진리

가 이기게 하시며 온 세상에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10-11절] 이르시기를너희는가만히있어내가하나님됨을알지어다.

내가열방과세계중에서높임을받으리라하시도다. 만군의여호와께서우

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셀라).

‘이르시기를’이라는 작은 글자는 성경의 영감성을 보인다. 성경의

저자는 때때로 하나님으로서 말한다(신 11:14). 하나님께서는 “너희

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 ‘가만

히 있어’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치 말고 조용히 바라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확인하는 데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것

이아니다. 가만히보면된다. “내가하나님됨을알라”고말씀하시는

그 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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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신구약성경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참하나님을아는것이영생이며(요 17:3) 거기에인생의참

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높임

을 받고 있지 못하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욕하

고멸시한다. 그러나하나님의 이름이온세상에서높임을받을것이

며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시편 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

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다시 말한다. 하늘의 천군천사

들을거느리시고사용하시는능력의 하나님께서는그를 경외하며그

의 계명을 순종하는그의 백성과함께하시며환난 때에그들의 피난

처가되신다. 비록야곱같이부족이있고많은고난을받은자일지라

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되시는 것이다.

시편 46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7, 11절). 비록우리가부족했던야곱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경외하고믿고순종하는자들을결코버리지않으시고항상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은 큰 복이다.

둘째로, 만군의하나님께서는우리의피난처시며힘과도움이시다(1,

7, 11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신약교회의 성도들 속에 영원히 거

하시며우리의피난처와힘이되시고환난날에빠른도움이되시며우

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

셋째로, 우리는환난날에두려워하지말고그를의지하고모든문제

를 그에게 아뢰고 가만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우리편이시며우리의피난처와도움이심을아는자는고난

중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섭리자 하나님을 앙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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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편: 온 땅의 왕이신 여호와를 찬송함

고라 자손의 시이며 영장 곧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이다.

[1-2절] 너희만민들아, 손바닥을치고즐거운소리로하나님께외칠지

어다. 지존하신 여호와[께서]는 엄위하시고 온 땅에큰 임군이되심이로다.

‘만민들’은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우리는 어떤 존경받을

인물을 치하할 때 손뼉을 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해야 할 분이시다.

만민들이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해야 할 이유는, 지존

하신 여호와께서 엄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자 곧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신 지극히 높으신 자이시다. 창조 이전

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다. 사람

은 땅에 속하여땅에 속한것 곧육신적인것, 물질적인것만 생각하

기쉽다. 사람은 심히추하고 천박하며인간세계에는심히부도덕한

것들이많다. 죄인은감히하나님앞에설수없고고개를들수없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

정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쳐야 할 자들이며(사 6:5), 시몬 베드로처럼

주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

백해야 할 자들이다(눅 5;8). 그러나 초월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

고 고상한 것을 생각하신다. 그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엄위하시다.

만민들이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해야 할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가 온 땅에 큰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세상을다스리시는 큰왕이시다. 즉섭리자이시다. 인류역사는 그의

뜻 안에 있다. 그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자이시다(단 4:17, 25, 32; 5:21).

[3-4절] 여호와께서만민을우리에게, 열방을우리발아래복종케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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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우리를위하여기업을택하시나니 곧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셀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즉 구약교회를 가리킨다. 하나님

께서는세상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의발 아래 복종

케 하신다. 이 말씀은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인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 즉 통치권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는 오늘날에도 자녀들

로하여금부모에게,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에게, 또교인들로하여금

목사와장로들에게복종케 하신다. 그는모든 민족을 굴복케하신다.

세상나라들과모든백성들을복종케 하신다는말씀은세계복음화

를암시한다. 세계복음화는하나님의뜻이다. 이세상의많은 사람들

을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로마서 9:15-16, “모세에게 이르

시되내가긍휼히여길자를긍휼히여기고불쌍히여길자를불쌍히

여기리라하셨으니그런즉 원하는자로말미암음도아니요달음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

미암음이니라.” 다니엘 2:44,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

이 다른백성에게로돌아가지도아니할 것이요 도리어이 모든 나라

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업을 택하시니 곧 사랑하

신 야곱의 영광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기업은 온 세상, 특히 이방

나라들에서하나님의택함입은자들을가리킨다. 시편 2:8, “내가열

방을유업으로주리니 네소유가땅끝까지이르리로다.” 교회는택자

들의모임이며그들의수효는셀 수없이많다. 에베소서 1:23, “교회

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

라.” 그들은 장차 영광스런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것은

회개하고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을 위해하늘에 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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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다(벧전 1:4).

[5-7절] 하나님이[께서]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소리중에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찬양하라. [이는] 하나님은[께서는] 온땅에왕이심이라. 지혜의시로찬

양할지어다.

본문은 하나님께서찬송을받으시면서 올라가신다고 말한다. 역사

상 하나님께서는 종종 땅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 창세기 17:2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말씀은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과 후에 승천하실 것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어이 세상에오셨다.

요한복음 1:14, “말씀께서육신이되셔서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가 그영광을 보니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진리가 충만

하더라.” 그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사역을 이루신 후 부활하셨

고 승천하셨다. 그는 확실히 천사들과 하늘의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

시면서 영광 가운데서 승천하셨다(딤전 3:16).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이유는 그가 온땅에 왕이시기 때문

이다. 하나님께서는우리의왕이시며온땅에왕이시다. 그는온땅에

큰 왕이시다(2절).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

해야한다(5절). 즐거워하는자들이하나님을찬송할것이다(약 5:13).

또 우리는 나팔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사람이 만든 악기들

의최상의용도는하나님을찬송하는일이다. 그러므로시편 150:3-5

는우리가나팔과비파와수금과소고와현악과퉁소와제금등모든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교훈하였다.

본문은 또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한다. ‘지혜의 시’

라는 원어(마스킬 ꗑꙺꗫ)는יל ‘이해력’이라는 뜻으로서, 시편의 표제

어로 열세 번 ‘묵상시’ 혹은 ‘교훈시’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본문은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KJV)는 뜻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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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절] 하나님이[께서] 열방을치리하시며하나님이[께서] 그거룩한보

좌에앉으셨도다. 열방의방백들이모임이여, 아브라함의하나님의백성이

되도다. 세상의모든방패는여호와의것임이여, 저는지존(至尊)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왕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뿐 아

니라, 또한 열방 곧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또 그의 통치는 거룩하고

의로우시다. 그에게복종하는자는 영생과 복을 누리지만, 그를거역

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과 불행을 당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방백들을 모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되게하신다. 또세상의모든방패들은여호와의것이다. 방패

는 대적자들의 공격을 막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거나 어지럽히는 자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자들

에게서지키신다. 또하나님께서는 크게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마지

막날에는모든사람이 하나님의영광을 찬양하고크게높일것이다.

시편 47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큰

왕이시다. 그는이스라엘백성의왕이실뿐아니라온세상의왕이시다.

그는통치자곧섭리자이시다. 그의통치는공의롭고엄위하시다. 그앞

에 열방은 복종해야 한다. 그는 장차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뜻은세계복음화곧하나님나라의건립이다. 하나

님의섭리의목표는구원이다. 하나님께서는열방을그발아래복종케

하신다. 열방의 방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

던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인정

하고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셋째로, 모든사람은하나님을즐거이찬양해야한다. 그들은손뼉을

치며 찬양해야 한다. 그는 온 땅에 큰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자가누구인가? 그는 그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시다. 우리는

사람을 높이거나 자신을 높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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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편: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송함

본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다.

[1-3절] 여호와는[께서는] 광대[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극진히찬송하리로다. 터가높고아름다워온세계가즐거워함이여,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께서] 그 여러

궁중[궁궐들]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시편저자는위대하신하나님을하나님의성에서극진히찬송하라

고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지혜와능력에있어서위대하시다. 그

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침입한 나라들을 다 멸하셨다. 하나님

의 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산이며 거기에는 그의 임재하

심과 그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거기

모여 그를 섬긴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은 하나님의 산, 곧 교회에 올라와 그를 극진히 찬송할 것이다.

시편 저자는 북방의 시온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이 터가 높으며

아름답고 온 세계가 그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한다. 구약시대에 예루

살렘성이그러하였다. 그성은신약시대에교회에해당한다. 세계의

참된성도들은 교회를사모하고사랑한다. 그성의영광은새예루살

렘 성 곧 천국에서 충만하게,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계 21장).

시편저자는또 하나님께서 특히 그성의 여러궁궐들에서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셨다고 말한다. 견고한 성이나 그 성에 있는 아름다운

집들이 피난처가 되지 못하지만, 그 성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

에게 닥친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시 18:1-2). 시편 91:1-2는,

“지존자의은밀한곳에거하는자는전능하신자의그늘아래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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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다. 내가여호와를가리켜말하기를저는 나의피난처요나의요새

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고 말하였다.

[4-8절] [이는] 열왕이모여 함께 지났음이여[지나갔음이여], 저희가 보

고 놀라고두려워 빨리 갔도다[갔음이로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해산하는여인같도다. 주께서동풍으로다시스의배를깨뜨리시도

다. 우리가들은대로만군의여호와의성, 우리하나님의성에서보았나니

하나님이[께서]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셀라).

하나님께서피난처시라고말한이유는 이방의왕들이모여연합군

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였으나 그 왕들이 다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함께 지나갔다’는 말은 다 죽었다는 뜻이다. 그들은 보고

놀랐고 두려워 빨리 갔으며 패배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

고 그들의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았고 그들은 다 죽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그는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

들을 깨뜨리셨다. 다시스의 배들은 튼튼한 전함(戰艦)들이었을 것이

다. 그러나하나님께서는 강한 동풍으로 그것들을 침몰케 하셨다. 그

는 때때로 자연 현상을 자유로이 사용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시

며 그의 의로운 뜻을 이루셨다. 그는 여호수아 때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내려 아모리 다섯 왕들의 군대를 치심으로 여호수아의 군대

를지원하셨고(수 10:11), 사무엘때에는큰우레소리로블레셋 사람

들을 어지럽혀 그들로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삼상 7:10).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관해 전달되어 내려오는 증언들을 들었을

뿐아니라, 친히시온성에서그의행하심들을보았다. 열조들의하나

님께서는오늘날에도우리의하나님, 우리를도우시는하나님이시다.

시편저자는, 그러므로하나님께서그성을영원히견고하게하실것

이라고 말한다. 주께서는 친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그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시몬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지옥]의 권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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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다(마 16:18).

[9-11절] 하나님이[시]여, 우리가주[님]의전가운데서주[님]의인자[자

비]하심을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이름과같이찬송도땅

끝까지미쳤으며주[님]의오른손에는정의가충만하였나이다. 주[님]의 [의로

운] 판단[들]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전에서 그의 자비하심을 생각하였다. 그것

은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그러했다는 뜻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강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것

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하심이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시다(엡 2:8-9).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찬송이 땅끝까지 미쳤다고 말한다.

그의 말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세계까지 전파될 것이며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는 뜻이라고 본다. 이 예언적

말씀대로오늘날하나님의 진리가온세계에 전파되었고각나라, 각

족속에서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또시편저자는 하나님께하나님의오른손에정의가충만하였다고

고백한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오른손으로 공의를 행하신다. 그는

자기를 거슬러 악을 행하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시 7:11).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인해 시온산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불의한자들을징벌하시기때문에, 성도들은비록세상에서악인들로

인해 때때로 환난과 핍박, 슬픔과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징벌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12-14절]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거닐고] 그것을 순행하며[둘러보며]

그망대들을계수하라. 그성벽을자세히보고그궁전을살펴서후대에전

하라. [이는] 이하나님은[께서는] 영영히우리하나님이시니우리를죽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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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인도하시리로다[인도하실 것임이로다].

시편저자는유다의딸들 즉하나님의백성에게시온을거닐고 그

것을 돌아보고 그 망대의 수를 세고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

을 살피라고 말한다. 시온 성을 두루 거닐며 돌아보고 그 망대와 성

벽을 자세히 살피라는 것은 그 성이 이상이 없다는 것, 즉 하나님께

서그것을 보호하셨고그들의피난처가되셨고그것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뜻이다. 그는 또 하나님께서 시온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사실을후대에전하라고말한다. 한세대는가고한세대는

온다.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신 6:6-7; 11:18-19; 욜 1:3). 우리가하나님의진리를우리의자녀들

에게 전해야 할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백성에게 자비

를 베푸시고 세상에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영생의 길이며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평안과 행복의 길이다.

시편 48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

처가되신다. 그는성경의교훈과우리의경험대로우리를대적하는자

들을 패배케 하시며 성도들과 교회를 견고히 세우시고 지켜주신다.

둘째로, 우리는위대하신하나님을교회안에서극진히찬송해야한

다. 하나님의성, 곧교회는터가높고아름다우며세계의 모든성도는

그것을 사모하며 즐거워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셨음을 깨닫고 그에게 큰기쁨의 찬송을 올려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하나님만믿고의지하며그의뜻대로바르고 선하게

살면서 우리의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해힘써 전하며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을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며영생이며평안과행복이다. 부모

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이 지식과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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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 자손의 시이며 영장 곧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이다.

[1-4절] 만민들아, 이를들으라. 세상의거민들아, 귀를기울이라. 귀천

빈부를물론하고다들을지어다. 내입은지혜를말하겠고내마음은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남녀노소의구별없이, 피부색과국적과언어의구별없이, 사회적

신분, 지식 수준, 경제적 여유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와 ‘오묘한 말’이라고도 표현한다. 성경말씀은 심오하며

때때로금방 잘 깨달아지지 않고성령께서깨닫게 하실때 깨달아진

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다. 그래

야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고(롬 10:17), 그래야 온전한

자가 되며(딤후 3:16-17)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시 1:2-3; 계 1:3).

[5-9절] 죄악이 나를 따라 에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재물을의지하고풍부함으로자긍하는자는아무도결코그형제를

구속(救贖)하지못하며저를위하여하나님께속전(贖錢)을바치지도못할

것은저희생명(나프솸 ,Ꚃꗻ)[그들의영혼](KJVם NASB)의구속(救贖)이너무

귀하며영영히못할것임이라. 저로영존하여썩음을보지않게못하리니.

“죄악이 나를따라 에우는”이라는 원어는 “나를속이는 자들의 악

이나를둘러싸는”이라는뜻이다. 원수들은 그를속이고해치고죽이

려고 하였으나 그는 그들의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의 구속(救贖) 즉 구원은 재물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

(救贖)하지 못하며 그를 위해 하나님께 속전(贖錢)도 바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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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사람의영혼의구속(救贖)이너무귀하여영영히못할것이

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으로 다른 이를 죽지 않게 하지 못한다.

사람의 육체의 생명도 고귀하여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

면소용이없을것이지만(마 16:26), 영생은더욱그러하다. 주께서는

우리의구원을 1만달란트빚탕감으로비유하셨다(마 18:24). 그것은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 사람의 영혼의 구원은 오직 주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보배로운피로만가능하다(벧전 1:18-19).

[10-12절] 저가 보리로다. 지혜있는자도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망하고저희의재물을타인에게끼치는도다. 저희의속생각에그집이

영영히있고그거처가대대에미치리라하여그전지(田地)[토지]를자기이

름으로칭하도다. 사람은존귀하나장구치못함이여멸망하는짐승같도다.

사람은지혜있는자나우준하고무지한자나모두다죽으며그의

재물이 다른 이에게 가는 것을 볼 것이다. 사람은 실로 죽는 존재다.

머리가좋고 공부를 잘 하는 자도그렇지 못한 자도결국 죽으며, 그

가 죽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식이나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으로자기집이 영원히 있고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고 생각하며 그토지를자기이름으로불러 ‘아무개의땅’이

라고말한다. 사람들은자신이영원히살것처럼산다. 그러나이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은 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이다.

사람은 존귀한 자이지만 죽고만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사람

이 죽는 자일 뿐이라면 참 허무하다(전 12:7-8).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의 참된 가치와 소망은 이 땅의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으

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영원한 생명 곧 영생에 있다. 그러므로

다윗은죽을병에걸렸을때시편 39:7에서 “주여, 내가무엇을바라리

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였다.

[13-15절] 저희의이행위는저희의우매함이나후세사람[그들의 후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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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오히려저희말을칭찬하리로다(셀라). 양같이저희를음부(쉐올 (ꚉאוֹל

[무덤]에두기로작정되었으니사망이저희목자일것이라. 정직한자가아침

에저희를다스리리니저희아름다움이음부[무덤]에서소멸하여그거처조

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무덤, 지옥]의 권세에서 구속(救贖)하시리로다(셀라).

‘저희의이행위’는그들의집과땅을영원히자기소유로생각하며

사는 자들의 행위를 가리킨다. 그들의 이 행위는 그들의 우매함이라

고말한다. 왜냐하면그들이죽으면그들의 소유가그들의것이되지

못하고남의것이되기때문이다. 그들의후손들은오히려그들의말

을 칭찬할 것이나, 그 후손들도 우매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마치양들이 양우리에모이듯이, 모든사람은

양같이무덤에 두기로작정되었다. 한번죽는것은사람에게정하신

것이다(히 9:27). 목자가 양을 치듯이, 사망은 모든 사람을 지배한다.

시편 저자는 돌연히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라”고

말한다. 그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악인

들을 통치할 것을 말했다고 보인다. 성도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를얻을것이며(계 2:26) 천년왕국에서예수 그리스도와함께악인들

을 다스릴 것이다(계 20:4). 그러나 악인들은 죽을 때 세상에서 누리

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그 거처들도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구원자이시며 자기 백성을 영접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무덤과 지옥 권세에서 구속(救贖)하실 것이다. 성도는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다.

[16-20절] 사람이 치부(致富)하여[부자가 되어]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에너는두려워말지어다. [이는] 저가죽으매가져가는것이없고그영광

이저를따라내려가지못함이로다. 저가비록생시에자기를축하하며스

스로좋게함으로사람들에게칭찬을받을지라도그역대의열조에게로돌

아가리니영영히빛을보지못하리로다. 존귀에처하나깨닫지못하는사람

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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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람이부자가되고 집이크고아름답고사치할 때에 성도는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성도는 악인들의

세상적, 물질적 부귀영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부자

는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덤에 묻히는시체는수의한벌과관한개면족하다. 그

는그의소유의땅과집, 그의많은금은보석과돈을가져갈수없다.

그가 살아 있을 때 스스로를 축하하며 남들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는 결국 열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죽은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

에서 모일 것이다. 무덤에 묻힌 몸이 햇빛을 보지 못하듯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치 못하는 자들은 다시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그

의 계명과 자신의 죄악됨과 세상의 헛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참된 지식과 깨달음이 중요하다.

시편 49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람의영혼의구속(救贖)은

심히 값진 것이다(8절). 그것은 은이나금으로 살 수 없었고 오직 하나

님의어린양구주예수그리스도의보배로운핏값으로만살수있었다.

그것이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죄많은세상에오셨고십자가에달려죽으셨는가하는이유이었다.

둘째로, 사람은존귀하지만깨닫지못하는자는멸망하는짐승과같

다(12, 20절). 사람의존귀함을깨닫지못하고헛된우상을섬기며돈을

하나님보다더가치있게여기며남에게악을행하는자는짐승과같다.

시편 119:119,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끼같이 버리시니.”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들을 무덤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영접하신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이다. 그것이 구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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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편: 성도의 특권

아삽의 시이다.

[1-3절] 전능하신자하나님여호와께서말씀하사해돋는데서부터지

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께서]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

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동양과 서양의 각 나라, 각

민족, 각 언어, 각 피부색을다 포함한다. 하나님께서는온 세상을다

불러모으신다. 그가 세상을 모으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

이다. 그에게는 세상을 불러모으실 권한과 권세가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발하셨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그가 발하시는 빛은 죄악을 추방하는

공의의 빛이다. 그 빛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기준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는 잠잠치 않으

시며그 앞은불이 삼키고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 것이다. 그는 말씀

으로 의와 불의,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밝히시고 불과 광풍으로,

즉 능력과 위엄으로 온 세상을 공의롭고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4-6절] 하나님이[께서] 그백성을판단하시려고윗하늘과아래땅에반

포하여이르시되나의성도를내앞에모으라. 곧제사로나와언약한자니

라하시도다. 하늘이그공의를선포하리니하나님그는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온세상을심판하시는하나님께서는먼저자기백성을심판하시려

고 그들을 모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고

표현되었다. 구약의 중요한 규례는 제사이며 그 핵심은 속죄이었다.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아들예수그리스도의십자가의대속의죽음을예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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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공의이다. 공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

하는것이다. 하나님의도덕적 속성과의지가나타난것이그의계명

이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따라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7-15절] 내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네

게증거하리라. 나는하나님곧네하나님이로다. 내가너의제물을인하여

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수소나네우리에서수염소[숫염소]를취치아니하리니이는삼림의

짐승들과천산(千山)의생축이다내것이며산의새들도나의아는것이며

들의짐승도내것임이로다. 내가가령주려도네게이르지않을것은세계

와거기충만한것이내것임이로다. 내가수소의고기를먹으며염소의피

를마시겠느냐? 감사로하나님께제사를드리며지극히높으신자에게네

서원을갚으며환난날에나를부르라. 내가너를건지리니네가나를영화

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자기백성이스라엘을 책망하기를원하신다. 그것은

그들의제사때문이아니었다. 그들은항상 하나님앞에 번제를드렸

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수소나 숫염소를 취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삼림의 짐승들과 수천 개의 산들에 있는 짐승들이

다하나님의것이며산의새들도또한들의짐승들도다그의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그가 배가 고프시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

지않으실것은세계와거기에충만한것들이다그의것이기때문이

다. 그러나 실상 그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는

가? 하나님께서는 단지 자기 백성의 제사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가원하신것은첫째로, 감사로제사하는것이다. 그는우리가그

의모든은혜, 특히그의속죄의은혜를감사하기를원하신다. 그것이

참믿음과하나님섬김의일이될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우리

가그에게서원한것을갚기를원하신다. 그에게쉽게서원하고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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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그를 멸시하는 태도이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

을갚는것은그를인정하고두려워하는바른태도이다. 셋째로, 그는

우리가 환난 날에 그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특히 환난 날에 그를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간구할 것이다.

[16-21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내언약을네입에두느냐? 네가교훈을미워하고내말을네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네혀로궤사를지으며앉아서네형제를공박하며네어미의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줄로생각하였도다. 그러나내가너를책망하여네죄를네목전에차례

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악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다. 악인은 하나님의율례

를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위선자

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가까이하며입술로는나를존경하나그마음은내게서멀리떠

났다”고 말씀하셨다(사 29:13).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또악인들의실상을지적하신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미워하고그의말씀을뒤로던진다. 사람들의죄악들중하나

님의말씀을저버리는것은 근본적인죄악이다. 또그들은도둑을보

면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된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시 1:1). 악한 친구와의 교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전

15:33). 또 악인들은 악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형제를 공박하며 비방

한다. 이와 같이, 악인들은 말과 행위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또악인들의결말을선언하신다. 하나님께서 잠잠하

실 때 악인들이 그를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낱낱이

다 드러내시고 그 행위대로 공의롭게 보응하실 것이다(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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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절] 하나님을잊어버린너희여, 이제이를생각하라. 그렇지않

으면내가너희를찢으리니건질자없으리라. 감사로제사를드리는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도들은하나님을잊어버리지말고기억하고그의교훈도기억해

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찢으실 것이며 그들을

건질자없을 것이다. 하나님을잊어버리는 것이불경건이요모든죄

의근원이다. 사람이하나님을 잊어버리지않고기억할때그의이름

을 부르고 그를 의지하며 그의 계명을 힘써 행하게 될 것이다.

성도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감사는 하나님

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은혜를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 성도는

또한 행위를 옳게 해야 한다. 의롭고 선한 행위는 참된 회개의 열매

이며 구원의 표이다. 그런 행위는 그의 구원을 확증한다.

시편 50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구약성도는제사로하나님

과 언약한 자이다. 5절,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것은 구약 성도의 특권이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대속사역을예표한다. 신약성도는 예수그리스도를믿음

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다.

둘째로, 우리는감사로하나님께제사드려야한다. 14절, “감사로하

나님께제사를드리며.” 23절, “감사로제사를드리는자가나를영화롭

게 하나니.” 감사는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 얻은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환난날에하나님께기도해야한다. 15절, “환난날에

나를부르라. 내가너를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하리로다.” 모든

환난은믿음과겸손과거룩의삶에유익이있고특히기도응답을체험

케 하는 유익이 있다. 우리는 환난 날에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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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편: 회개의 기도

다윗의시. 영장즉찬양대장을위한노래. 다윗이밧세바와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며 죄사함을 간구하는 내용.

[1-2절] 하나님이[시]여, 주[님]의인자[자비]를좇아나를긍휼히여기시

며[내게은혜를베푸시며] 주[님]의많은자비[긍휼]를좇아내죄과를도말하

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 죄사함을 간구하였다. 사람의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진노를

일으키지만 그의 자비는 죄사함을 가능케 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죄악을말갛게씻기시기를간구했다. 죄는더러운때와같다. 몸

이 더러울 때깨끗이 씻듯이, 죄는 깨끗이, 말갛게 씻음 받아야한다.

[3-4절]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주께만범죄하여(레카레밧데카카타시 ꖧꖎאꚕי ꗘꕖꔨꗡ ꗘꗡ)[내가주님

께, 오직주님께만범죄하여] 주[님]의목전에악을행하였사오니주께서말

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죄씻음을 간구한까닭은그가 자신의 죄를알고그의 죄가

항상 그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것을 부끄럽고 고통스럽게 생각할 때 회개할 수 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임을 고백했다. 다윗은 그가

밧세바와그 남편우리아에게 잘못한 것이단지 사람에게 잘못한 것

이 아니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임을 인식하며 고백하였다.

성경은 죄가단지 인간 관계의문제가아니고하나님께대한 죄임

을말한다. 요셉은그와동침하기를청하는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라고 말하였다(창

39:9). 하나님께서율법을주셨기때문에율법을범한죄는그의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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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침해하고그의권위를손상시킨악이다. 여기에죄의 심각성이있

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증거하지말라는율법을어긴것은바로하나님앞에죄를짓는

것이다. 다윗은 또 자신의 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고 고백한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5-6절] 내가죄악중에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죄중에나를잉태하였

나이다. 중심에진실함을주께서원하시오니내속에지혜를알게하시리이

다.

사람은죄가운데서잉태되어죄가운데서출생한다. 즉죄성을가

진죄인으로태어난다. 사람의 죄성은뿌리깊다. 이것을원죄라고한

다. 구원은오직하나님의은혜와예수그리스도의대속(代贖)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우리의 진심의 깨달음과 청산을

원하신다. 그것이 참된 회개이다. 회개는마음과생각의바른 결심이

다. 불경건하고 부도덕하던 심령이 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따라 의와 선을 행하기를 결심하는 것이 회개이다.

[7-9절] 우슬초로나를정결케하소서. 내가정(淨)하리이다. 나를씻기

소서. 내가눈보다희리이다. 나로즐겁고기쁜소리를듣게하사주께서꺾

으신뼈로즐거워하게하소서. 주[님]의얼굴을내죄에서돌이키시고내모

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며 그가 우리 죄를 씻어

주실때우리는깨끗함을얻을것이다. 죄를씻는도구는우슬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상징한다.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의피를뿌림으로씻어진다. 우리의죄를씻는길은예수님의피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죄씻음은 완전하다. 본문은 그것을

눈에 비교했다. 이사야 1:18,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또 하나님께

서 은혜로 주신 죄씻음의 결과는 기쁨과 즐거움이다. 우리는 죄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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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원을 받을 때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받는다.

[10-11절] 하나님이[시]여, 내속에정(淨)한마음을창조하시고내안

에정직한영(루아크나콘 ꗺכוֹן ꖏּרו)[견고한영]을새롭게하소서. 나를주

[님] 앞에서쫓아내지마시며주[님]의성신[성령님]을내게서거두지마소서.

사람의본성은부정(不淨)하며(마 15:19) 죄는마음을더럽힌다. 그

러나하나님의구원은마음의깨끗함, 즉생각과감정과의지의 깨끗

함을가져온다. 또하나님께서는우리속에 견고한영을 새롭게해주

신다. 그것은생각과감정과의지의견고함을나타낸다. 우리는 견고

한 의지를 가지고 의와 선을 행하기를 결심하고 실천해야 한다.

다윗은 또 자신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기도한다. 그것

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의 특권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곧 멸망

이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울을 떠나셨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

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않으셨다(삼상 28:6).

다윗은 또 주님의 성령님을 그에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기도한다.

여호와의 영께서는 사울에게서 떠나셨고 그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했었다(삼상 16:14). 이단자는성령께서없으신자이다(유 19).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 오셨고 영원히 거하신다

(요 14:16; 롬 8:9). 또그는 거룩한영으로서우리에게거룩한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시며 우리의 거룩한 생활의 원동력이 되신다.

[12-13절] 주[님]의구원의즐거움을내게회복시키시고자원하는심령

을주사(‘주님의자유하신영으로’)(KJV, LXX) 나를붙드소서. 그러하면내가

범죄자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또하나님께구원의즐거움을 자기에게회복시켜주시기를

기도한다. 죄는 우리에게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을 주었지만, 죄사함

의 구원은 기쁨과 평안을 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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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살전 5:16-18). 구원 얻은 성도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곳이다(롬 14:17).

다윗은 또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혹은 ‘주님의 자유하

신 영으로’)(KJV, LXX) 그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는그기쁘신 뜻을자유로이행하시는주권자이시다. 또 우리는본래

죄의종이었으나우리에게 전달된하나님의복음을마음으로순종하

여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씻음

을 통해자유함을얻었으므로 억지로 순종하는 자처럼하지 말고 자

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그의 명령을 즐거이 행해야 한다.

다윗은또, “그러하면내가범죄자에게주님의도를가르치리니죄

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라고 말한다. 큰 실수를 경험하고 하나님

의 은혜로 죄씻음받은 성도는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간증함

으로써자기와같은 자들이회개하고하나님께로돌아오도록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죄의 심각성과 죄씻음의 필요성, 또 죄씻음의

길과 죄씻음의 행복에 대해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4-15절] 하나님이[시]여, 나의구원의하나님이[시]여피흘린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주님이시

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님]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의를 주신다. 다윗은 피흘

린 죄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구한다. 그는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고의적으로전쟁터에서죽게했다. 그런종류의죄를지은자는죽어

야 마땅하였다. 살인자나 간음자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해주셨다. 우리의 구원도 그러하였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의 행위이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정죄할 수

밖에없으나대속제물을통해그의가만족되었고우리의구원이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얻었다(롬 3:24; 고전 6:11). 다윗은하나님께서주신이의(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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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찬송하고 노래하며 전파하기를 소원한다. 영원히 죽을 죄인이며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속으

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만입이 있어도다 찬송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귀한 은혜이다. 여기에 성도의 찬송이 있다(찬 23, 192, 405장).

[16-17절] 주는[께서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것이라. 주는[께서는] 번제를기뻐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구하시

는제사는상한심령이라. 하나님이[시]여, 상하고통회하는마음을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이었으나 그가 모든 제사를 무조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는 범죄자들이 회개치 않고 드리는 제사

는 기뻐하지 않으신다(사 1:11, 13). 그는 오히려상하고 통회한 마음

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된 회개이다.

[18-19절] 주[님]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예루살렘 성을 쌓

으소서. 그때에주께서의로운제사와번제와온전한번제를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님]의 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은 회개의기도를간절히올린 후하나님의선한 뜻가운데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시기를 기도했다. 지도자

의죄는자신에게뿐아니라그가책임맡은단체에불행을가져올것

이지만, 그의 회개와 죄사함은 그 단체에 회복이 될 것이다. 부모가

죄를지으면자녀들에게불행이오지만, 그가 회개하면회복이올것

이다. 다윗 왕의 범죄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려움이 있고 예루살렘

성의 허물어짐이 있고 이방 나라의 침입의 위험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죄를 회개하며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시온 성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주시기를 구하였다.

그때에즉그가 회개하고죄사함을받는때, 즉하나님과의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

하실 것이며 그들은 수소로 하나님의 단에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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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인들의 올바른 제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기뻐하신다. 실상,

사람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 곧 죄 문제이며 신앙 문제이다. 우리

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신앙이 바르면 평안과 형통을 누릴 것

이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불행과 죽음이 있을 것이다.

시편 51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본 시편은 죄에 대해 중요

한 내용 두가지를증거한다. 첫째, 죄는하나님께 대한범죄이다. 4절,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여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인간 관

계의죄도하나님께대한죄이다. 죄는하나님의인격과속성과권위와

영광에대한모독이요손상이요침해이다. 거기에죄의심각성이있다.

둘째, 사람은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을 원죄라고 한

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둘째로, 본시편은죄씻음의필요성과방법에대해증거한다. 죄인들

은죄씻음을받아야한다(1-2절). 사람이죄인의신분으로는영원한멸

망을피할수없다. 죄씻음이필요하다. 죄는하나님의자비와그리스도

의피로만씻음받을수있다. 이를위해그들에게참으로회개하는상

한 심령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셋째로, 본 시편은 죄씻음의 결과에 대하여 증거한다. 첫째, 그것은

마음의 변화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견고한 영을

주신다. 그는우리의생각과감정과의지를깨끗하고견고하게하신다.

둘째, 그것은하나님과의교제의회복이다. 죄인은본래하나님앞에

설수없으나, 하나님께서는죄씻음받은자들을그앞에서물리치거나

쫓아내지않으실것이며또그의영을우리에게서거두지않으실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시 그리고 계속 그와 교제케 하실 것이다.

셋째, 그것은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씻음 받은

성도들에게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죄인에게는평안과기쁨이 없

으나, 죄씻음 받은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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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편: 악인의 영원한 멸망

다윗의 마스길(교훈시).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 에돔 사람 도엑이

사울 앞에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에 지은 것.

[1절] 강포한 자(깁보르 ꕁ)[힘센בּוֹר 자(mighty man)(KJV, NASB, NIV)]여,

네가 어찌하여악한계획(라아 ꘝꙜ)[악한ה 일]을 스스로자랑하는고? 하나

님의 인자[자비]하심은 항상 있도다.

‘힘센자’는에돔사람도엑을가리켰다. 다윗은 그에게 네가 왜악

한 일을 자랑하는가라고 묻는다. 도엑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게 하

는악한일을 행했다. 다윗은 하나님의자비하심이항상 있다고말한

다. 그것은 그를경외하는성도를 향하신 그의 자비하심을 가리킨다.

성도는 실수가 없지 않으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원수의 핍박

속에서 피할 길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2-4절] 네혀가심한악(하와 ꕶꕘ)[멸망](BDB)을꾀하여날카로운삭도ה

같이간사를행하는도다[거짓을행하는자여, 네혀가멸망을꾀하며날카로

운면도칼같도다](NASB, NIV). 네가선보다악을사랑하며의를말함보다거

짓을 사랑하는도다(셀라). 간사한[속이는]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방문하여

먹을 것을 요청하고 칼도 있으면 하나 줄 것을 청했었다. 그러나 후

에도엑은사울에게, 다윗이아히멜렉에게찾아왔고아히멜렉이다윗

을 위해하나님께물었고 그에게음식도 주고 골리앗의칼도 주었다

고 말하였다(삼상 22:9-10). 그러나이 말로 인해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과공모하여자기를대적하였다고 오해하여,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죽였다(삼상 22:18).

도엑의 말은 사울 왕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말이었다. 그가 사실

을잘알지못하고 오해하여 말한것인지, 아니면의도적으로오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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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려 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아 보이지만, 그의 말은 오해를 주었고

그의말로인해무고한사람들이죽임을당하였다. 실상, 다윗은사울

왕을반역한일이없었고악을도모하지도않았다. 또제사장아히멜

렉도 다윗과 공모한 일이 없었다.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그는

다윗과사울왕과의갈등의문제도알지못하고있었던것같다(삼상

22:15). 사울의 성급한 잘못된 판단은 큰 악행을 가져왔다.

[5절] 그런즉 하나님이[께서] 영영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취하여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셀라).

도엑의 잘못된 말과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다. ‘그런즉’이라는 원어(감 ꕀ)는ם ‘이와 같이’(likewise)(KJV)라

고 번역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도엑이 악을 행한 것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재앙을내리실것을보인다. 원수를갚는일은하나님께있다.

신명기 32:35, “원수갚는것은내것이라. 그들의실족할그때에갚으

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

다.” 로마서 12:19, “내사랑하는자들아, 너희가친히원수를 갚지말

고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원수갚는것이내게있으니내

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영원

히 멸하실 것이다. 그는 그를 그 집에서 뽑아내시며 생존 세계에서

제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응은 참으로 무섭다.

[6-7절] 의인이보고두려워하며또저를비웃어말하기를이사람은하

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아니하고 오직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의인들은 도엑의 결말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으며 그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그 재물의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고 말할 것이다. 세상의 악한 자

들은 하나님 대신에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재물은

일시적으로 힘이 될지 모르나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전쟁의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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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음 앞에서아무 소용이 없다. 또 악으로 자신을든든히하는 것

은 심령을 완악케 할 뿐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망시키

실 것이며 의인은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8절] 오직나는(와아니 ꗼꔣꕰ)[그러나나는]י 하나님의집에있는푸른감

람[올리브]나무같음이여, 하나님의인자[자비]하심을영영히의지하리로다.

‘그러나 나는’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악인과 자신을 대조시킨다.

악인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

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집주인이시며 의와 사랑, 평안과

기쁨이 넘친 집이다. 푸른 올리브나무는 죽었거나 시든 나무가 아니

고생기가넘친나무이며올리브열매를 많이맺는나무이다. 올리브

유는 식용과 약용으로 유용하게 쓰인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영히 의지할 것이다. ‘의지하리로다’는

원어는 완료형이지만, 확신이나 소원을 나타내는 완료형이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은 대조된다.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그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악으로 자신을 든든케

하는 자이다. 그는 일시적으로 잘되는 것 같으나 결국 망할 것이다.

그러나의인은 하나님의집에있는푸른 올리브나무같을것이다. 그

는 일시적으로 고난 당할 수 있으나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9절] 주께서이를행하셨으므로내가영영히주께감사하고주[님]의이

름이 선함으로 주[님]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다윗은하나님께서악인에게공의의심판을행하셨기때문에하나

님께 영영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성도들 앞

에서 그의 이름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거짓되고악한말들에도불구하고다윗을보호하셨고구원하셨고그

를 해치려는 악인들을 멸망시키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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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성도에게 그의 자비하심으로 주신 선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영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마다 그에게 감사할 것이다.

시편 52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악한 자가 되지 말

아야한다. 우리는면도칼같이 남을 해치는자가되지말아야한다. 우

리는특히거짓말을하지말아야한다. 악한자는악을행할때거짓말

로 명분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 양심을 속인다. 또 우리는 하나

님대신재물의풍부함을의지하고악으로스스로든든케하는자가되

지 말아야 하고 또 선보다 악을 행하거나 의보다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지말아야한다. 우리는 특히 남을속이는 혀를가지지말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을 두려워해야한다. 하나님께서는 악

한자들의악행에대해보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행한대로갚으시는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그는 악인들을멸하실것이

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살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복된천국에서는더더욱살자격이없고, 영원한지옥의형벌을

받을수밖에 없는자들이다. 성경은 하나님의공의의심판을 분명하게

증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과 지옥 형벌을 두려워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의와 선과 진실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창조하실때그의형상으로창조하신본래모습이며구원얻은

성도들의정상적삶이다. 에베소서 5:8-9, “너희가전에는어두움이더니

이제는주님안에서빛이라. 빛의자녀들처럼행하라. 빛의열매는모든

착함과의로움과진실함에있느니라.” 빛의자녀들인우리는의롭고선

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디도서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

을주심은모든불법에서우리를구속(救贖)하시고우리를깨끗하게하

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하심이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

- 270 -

53편: 어리석은 자

다윗의 마스길(ילꗑꙺꗫ)[교훈시]. 영장(伶長) 즉 찬양대장을 위해

마칼랏(תꗛꖖꗪ)[슬프게 부르는 것을 가리키는 듯함]에 맞춘 노래.

[1절] 어리석은자는그마음에이르기를하나님이없다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본 시편은 시편 14편과 내용이 거의 같다. ‘어리석은 자’는 알아야

할것을알지못하는자요그래서잘못된행동을하고자신에게불행

하고 해로운 결과를 피하지 못하고 당하는 자이다.

우선, 어리석은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어리석음이다. 왜냐하면 하나

님께서계시기때문이며그가천지만물과사람을창조하셨고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을 부정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부정하는 것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행위가 부패하게 되어 있다.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는 악을 떠나지

못한다(잠 16:6).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죄악될 수밖에 없고 때때로

가증한 악을 행한다. 그들 속에서는 참된 선을 찾아볼 수 없다. 예수

님을안믿는자들중에도착한사람들이있지만하나님앞에서착한

것이아니다. 하나님을섬기지 않는것부터가착하지못한것이며또

하나님경외함이없는선은환경여건에따라, 자기자신에게유리하

고 불리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선이다. 그것은 결함이 있는 선이다.

[2-3절] 하나님이[께서] 하늘에서인생을굽어살피사지각이있는자와

하나님을찾는자가있는가보려하신즉각기물러가함께더러운자가되

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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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계신하나님께서안계신것이아니다. 폭우가쏟아지는밤에도

비구름너머에빛나는태양이있듯이, 세상에무신론자들과부도덕한

자들이 가득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보신즉 모든 사람이 다 물러가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

는자가 하나도 없었다. 물러갔다는것은하나님의계명으로부터, 즉

인생의 정로(正路)로부터 물러갔다는 뜻이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

터멀어졌고인생의정로에서이탈하였다. 그것이 죄이다. 죄는 사람

의 인격을 더럽히는 요소들이다. 그것은 다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고

타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인간 관계를 병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온 세상을 더럽힌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신이 더러워졌고 세상

도 더러워졌다.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끗한 것을 좋아하

고 깨끗해야 하지만,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인간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죄인은 선을 행하지않는다. 그는 인간답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과 같다.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세상의

종교나도덕적 교훈은 죄인을 변화시켜 의롭고 선한 자가 되게 하지

못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새 삶을 살 수 없다.

[4-5절] 죄악을행하는자는무지하뇨?저희가떡먹듯이내백성을먹

으면서하나님을부르지아니하는도다. 저희가두려움이없는곳에서크게

두려워하였으니너를대하여진친저희의뼈를하나님이[께서] 흩으심이라.

하나님이[께서] 저희를 버리신 고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한가? 그렇다. 무지하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가그것을알았더라면죄악을행치않았을것이다. 특히 죄악을행하

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 떡 먹듯이 먹는다는 말

은 쉽게, 양심의 가책 없이 해치고 죽인다는 뜻이다. 사람의 죄악은

경건하고순진한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해치는것으로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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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하나님의백성을핍박하는것은 곧하나님을 핍박하는것

이며, 그것은 큰 죄악이다(마 25:42-45; 행 9:4).

또죄를짓는자는하나님의이름을부르지않는다. 사람이창조주

하나님을찬송하고감사하며기도하는것은당연한일인데, 죄인들은

하나님의이름을부르지않는다. 그것이곧불경건이다.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므로 악을 행한다.

그러나 죄악을 행하는 그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들

은하나님의벌을받을것이다. 그들은두려움이없었던 곳에서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대적하는 그들의 뼈

를흩으실것이기때문이다. 사람이뼈가부서져흩어지면회복이불

가능할것이다. 그것은그들이 전혀예상치 못했던두려운벌일것이

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원수들을 이기

고그들로수치를당하게할것이다. 원수들은한때교만하고자랑하

고 당당하게 보였으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벌로 패망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원수들을 이길 것이다.

[6절] 시온에서이스라엘을구원하여줄자누구인고?[오, 이스라엘의구

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께서] 그 백성의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첫문장은시편 14:7과 같다. 이것은 경건한 자들의 소원인 동시에

예언적인 기도이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 곧 예루살렘에 보내주셨다. 다윗의 예언적인

기도는 성취되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

키실 것이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바벨론 포로 생활에

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불행과사탄의포로된상태에서구원얻어새로운삶을살것

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이세상에오셨다(마 1:21). 예루살렘으로부터시작될복음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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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이다(사 2:2; 눅 24:47).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 중에 속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하나님

의구원은하나님의백성의기쁨의이유이다. 사실, 죄와사망과사탄

의 권세와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보다 더 큰복은 없다.

시편 53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무신론은 어리석은사상이

다(1절). 태초에하나님께서는천지만물을창조하셨다(창 1:1). 무신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세상에서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니어리석고악한사상이다. 그것은부모가낳아기른자녀들이자

기를 낳은 부모를 부정하는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사상과 비슷하다.

둘째로, 무신론은부도덕하다(1절). 사람의도덕성, 즉바르고선하게

살려는마음은창조주하나님의도덕성에서나왔으므로하나님을부정

하는자는도덕의근거를잃어버린다. 특히, 무신론자는하나님의백성

을 핍박한다(4절).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생활

을 추구하며 무신론과 부도덕한 행위들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신론자들로 수치를 당케 하실 것이다(5절).

무신론자들은세상에서불경건하고부도덕한생활을하고특히하나님

의 백성을 핍박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경건하고 부도덕

하고 악한 생활을 징벌하시며, 그 결과로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모든 불경건하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징벌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6절).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무신론자들에게핍박을받지만, 하나님께서는그들을구원하

시고 지키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형벌로부터구원을얻을것이다. 세상에구원보다더큰복은없다.

또 그것은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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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편: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자이심

다윗의 마스길(ילꗑꙺꗫ) 즉 교훈시, 묵상시. 찬양대장을 위해 현악

에 맞춘 노래.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삼상 23:19; 26:1) 쓴 것.

[1-3절] 하나님이[시]여, 주[님]의이름으로나를구원하시고주[님]의힘으

로나를판단하소서[변호하소서](NASB). 하나님이[시]여, 내기도를들으시며

내입의말에귀를기울이소서. 외인이일어나나를치며강포한자가내생

명을수색하며[찾으며] 하나님을자기앞에두지아니하였음이니이다(셀라).

다윗은지금고난중에있다. 그는경건하고의롭고선하였지만, 그

를 이해하지 못하는 낯선 자들이 일어나 그를 쳤다. 강포한 그들은

그의 생명을 찾았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

고 미워하고 죽이려 했고 사울에게 충성을 바친다고 생각한 자들은

다윗을잡는일에앞장섰다. 그들은하나님을그들앞에 모시지않는

자들, 즉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모르는자들이었다. 하나님을두려워

할 줄 모르는 자들은 악을 행한다. 경건한 다윗에게 고난의 현실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단련을 위해 주신 현실이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그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왕으

로 작정하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의 이름으

로 그를 구원해주시기를 기도하였다. 또 그는 도망 다니며 피곤하고

지쳤을것이지만, 하나님께서하나님의힘으로그를변호해주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는하나님을의지했고믿음으로하나님께기도하였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지

만,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4-5절] [보라] 하나님은[께서는] 나의돕는자시라. 주께서내생명을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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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자와함께하시나이다. 주께서내원수에게악으로갚으시리니주의성

실하심으로(바아밋테카 ꗘꚢꗬꔦꔰ)[주님의 진리로]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는 자시라고 고백한다. 돈이나 세상

권력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 도움, 완전

한 도움은 되지 못한다. 돈이 질병을 막아내지 못하고 돈이 사고나

천재지변을 막아내지 못한다. 성도에게는 재력과 세상 권력의 도움

이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그의도움이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려울 때 완전한 도움이 되신다.

다윗은또한하나님께서그의생명을 붙드는자들과함께하신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윗의 생명을 붙드는 자이시며 또 그런

자들을그에게주셨다. 사무엘상 23:14에보면, 사울이다윗을죽이려

고 매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다.

원수들이 성도의 생명을 해치려 하고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면 그들은 그를 해치지 못한다.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들을 멸하시기를 간구한다. 성도의 원수는

사탄과 악령들, 그리고 그의 하수인 되어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

고 해치는 악하고 거짓되고 무지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원수들을 재앙으로갚으실것이다. 다윗은하나님께 아뢰기를, “주님

의진리로저희를멸하소서”라고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공의

롭게그들을멸하실것이다. 로마서 13:19, “너희가친히원수를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6-7절] 내가낙헌제로(비네다바 ꔧꕇꘁꔱ)[자원제물로ה 혹은 자원함으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님]의

이름이선하심이니이다. 대저주께서모든환난에서나를건지시고내원수

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도케[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원제물로 제사드리며 그의 이름에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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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한다. 구약의 제사는 일차적 의미인 속죄의 의미 외에 헌신과

순종과 감사의 의미도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무적 혹은 형식적

제사, 즉 오늘날 말로 하면 의무적 혹은 형식적 예배나 헌금이 아니

고 기쁨과 즐거움의 자원함의 예배와 헌금을 드리겠다고 고백한 것

이다. 또그는하나님의이름에감사하겠다고말한다. 감사는 의무와

형식에서 나오기 어렵고 자원함과 즐거움으로만 할 수 있다.

다윗은 자신이 자원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올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윗의 자원적 제사

와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을 때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으신하나님이심을체험함이아니면어떻게 사람이기쁨과즐거움

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며 감사할 수 있겠는가?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그를건지셨고 그의 원수가보응받는 것을 그로 보게

하신 것이었다. 다윗은 많은 환난을 겪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미워하고 핍박

했던 원수들에게 보응하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다. 그것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씻음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이다. 우리는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

다(엡 2:1). 우리는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였던 자들이었고(롬 6:6;

엡 2:2),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엡 2:3).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약속의언약들에대하여외인이었고세상에서소망이없었고

하나님도없었던자들이었고(엡 2:12), 하나님과원수이었다(롬 5:10).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

에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요

3:16; 롬 5:8; 요일 4:9-1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믿음으로죄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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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전 6:11; 롬 3:21-24). 하나님께서는 우리

를흑암의권세에서건져내어그의아들의나라로옮기셨다(골 1:13).

이것이우리가 체험한 구원이며이 구원 때문에 우리는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그를 위해 산다.

시편 54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성도의삶에는고난과핍박

이있다. 세상에서의인들에게 고난이많다(시 34:19).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에게고난이많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29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은혜를주신 것은 다만 그를믿을뿐 아니라 또한 그

를위하여고난도받게하심이라”고말했고, 디모데후서 3:12에서는 “무

릇그리스도예수안에서경건하게살고자하는자는핍박을받으리라”

고 말하였다.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며 살아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돕는 자이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의돕는자시라. 주께서내생명을붙드는자와함께하시나이다,” “대

저주께서모든환난에서나를건지시고내원수가보응받는것을나로

보게하셨나이다”라고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많은세상에서 우리

를 도우시고 우리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징벌하신다.

셋째로, 우리는하나님께기도하며감사해야한다. 다윗은 “하나님이

시여, 주님의이름으로 나를구원하시고주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

서”라고기도했다(1, 2절). 그는하나님의도우심과구원과그의원수들

벌하심을체험하고하나님께감사하며자원함의제사를드리기를결심

한다. 구원 얻은 성도들도 세상에서 이런 체험을 하며 감사할 것이다.

넷째로, 우리는 평소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 다윗이 평소에 바르게

살지않았다면 하나님의공의의 변호를 구하지못했을것이다. 우리는

평소에하나님을경외하며성경읽고기도하는생활을해야하고또그

의계명과성경의교훈대로바르고선하고진실하게살아야한다. 그래

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담대히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수 있다.



시편 55편: 핍박하는 악인들을 멸하심

- 278 -

55편: 핍박하는 악인들을 멸하심

다윗의 마스길 즉 교훈시. 찬양대장을 위해 현악에 맞춘 노래.

[1-3절]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에귀를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시아크 ꖏꙶי)[불평, 깊은

생각]으로 편치 못하여(아리드 안정이](אꙞָיד 없어](BDB)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소리와악인의압제의연고라. 저희가죄악으로내게더하며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은 불평과 깊은 생각으로 마음이 안정이 없는 상태에서 탄식

한다. 그가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까닭은 원수들 때문이었다. 그의

원수들은목소리로그를위협하며핍박하고압제하며그에게고통을

주었다. 다윗은 원수들의 이런 위협과 핍박과 고통과 분노로 인하여

마음의 안정을 잃었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아뢸 때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구한다.

[4-8절] 내마음이내속에서심히아파하며사망의위험(에모스 (ꔞימוֹת

[공포들, 두려운일들]이내게미쳤도다. 두려움과떨림이내게이르고황공

함[공포]이나를덮었도다. 나의말이내가비둘기같이날개가있으면날아

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셀라).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 마음이 심히 아팠다. 마음의 고통

은 육신의 고통보다 더 심하다. 그는 마음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

고, 사망의공포와두려움이그를덮치고있었다. 그는고통과두려움

가운데서 비둘기같이 멀리 날아가 광야에 거하여 편히 쉬기를 원한

다. 성안에서의 생활이 산이나 광야보다 편리한 점은있겠지만, 인간

관계속에서마음의고통이 너무컸기때문이다. 그는피난처에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 같은 사람들의 핍박과 압제를 피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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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주님이시여],

저희를멸하소서. 저희혀를나누소서. 저희가주야로성벽위에두루다니

니성중에는죄악과잔해함이있으며악독(하보스 ꕘ)[파괴들]이그중에וּוֹת

있고 압박과 궤사[속임]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다윗은 성안에서 악한 일들을 보았다. 악인들은 성안에서 강포와

분쟁, 잔해와 파괴, 압박과 속임을 행했다. 그들은 세력이 있어 활보

하며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녔고 악한 일들이 성중에 또 거리에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기대하시는사람의덕성들과는정반대이

었다. 하나님께서는사람들이온유하고선하고사랑하며진실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은정반대로악하고강포하고남을해치며압제하고

서로싸우고속였다. 악인들이 세력을얻으면, 백성들은탄식할것이

다. 의인들은 이런 악인들 가운데서 하루라도 편하게 지낼 수 없다.

다윗은 이런 현실에서 “주님이시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

누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한다. 의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

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의로운 처분에 맡긴다.

[12-15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

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나의가까운친우로다. 우리가같이재미롭게의논하며무리와함께

하여하나님의집안에서다녔도다. 사망이홀연히저희에게임하여산채로

음부[지옥]에내려갈지어다. 이는악독이저희거처에있고저희가운데있

음이로다.

다윗을 책망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본래 다윗의 원수이거나 그

를 미워했던 자가 아니었다. 만일 그러했더라면 다윗은 오히려 참고

그를 피하여 숨었을 것이다. 다윗의 원수는 이전에 친했던 친구이었

다. 그는 전에 그와 함께 의논하던 상대이었고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던 자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가인이동생아벨을미워한것같이, 형들이동생요셉을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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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것같이, 가룟 유다가주님을배신하여원수들의앞잡이가된 것같

이, 다윗의친구는이제다윗을대적하는자가되었다. 그러나대적자

들의결말은비참하다. 사망이 그들에게임하며그들은산채로지옥

에내려갈것이다. 악인은평안하고형통한 것같다가갑자기지옥에

던지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에 보응하실 것이다.

[16-19절] 나는하나님께부르짖으리니여호와께서나를구원하시리로

다. 저녁과아침과정오에내가근심하여탄식하리니여호와께서내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대적하는자많더니나를치는전쟁에서저가내생명을

구속(救贖)하사평안하게하셨도다. 태고부터계신하나님이[께서] 들으시고

(셀라)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다윗은큰고난중에하나님께기도하였다. 그는불평중에마음에

안정이없으며마음이몹시아팠을때(2, 4절), 죽음의공포들과두려

움들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4-5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그는 하루 세 번씩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였다.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은 경건한 성도들의 습관이었던 것 같다(단 6:10).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것을믿었다(16, 17, 19절).

옛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영혼을 평안 가운데 건져내셨도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미래의 확실한 일을 표현한다. 성도에게 대적자들이 많을지

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시고 건지신다. 그러나 심령의 변화가

없는 자, 자신의 지은 죄들을 뉘우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

을 경외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20-21절] 저는손을들어자기와화목한자를치고그언약을배반하

였도다. 그입은우유기름[버터]보다미끄러워도그마음은전쟁이요그말

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은 화목을 깨뜨리는 자이었다. 그는 손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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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했다. 그는 화평을 미워

하는 자이다. 그들의 말들은 버터보다 부드러워도 그 마음에는 미움

과시기와분노와살기가있다. 다툼과불화는지옥에들어갈자들의

죄악이며, 화목은 천국의 덕이다. 화평과 온유는 성령님의 열매이다

(갈 5:22-23). 천국은의와평안과희락의나라이다(롬 14:17). 그러므

로 성경은 우리가모든 악독과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거짓과 외식과 시기를 버리라고 교훈한다(엡 4:31; 벧전 2:1).

[22절] 네 짐을여호와께맡겨버리라. [그러면 그가] 너를붙드시고의

인[들]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마 11:28). 인생의

짐은 죄의 짐이며, 또죄의 결과로가지는 근심과 걱정, 슬픔과 고통,

가난과질병등의짐이다. 구원얻은성도도사람이므로 세상의일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 낙심, 고통이 있고 때때로 고난과 핍박도 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창조자시며우리를지극히사랑하셔서독생자예수그

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자이시다. 그는 우리를 죄와 영원

한 지옥형벌에서구원하셨다. 그는 우리의 짐을져주시는 자이시다.

그에게 무엇을 맡긴다는 것은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의탁하는것을말한다. 시편 68:19는 “날마다우리짐을지시는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말한다.

우리가우리의짐을하나님께맡기면 하나님께서는우리를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는 의인들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

다. 요동한다는 말은 낙심하거나 범죄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께

서는 그를 의지하는자들을 요동치 않도록굳게 붙드시며 낙심치 않

고 평안케 하실 것이다. 시편 125:1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

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음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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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절]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

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님]를 의지하리이다.

악인은 돈과명예와권세 등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을 해하

거나죽이기도하며자기에게유리하거나불리하면언제든지속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일생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그들

은지옥에던지울것이다. 다윗을끈질기게 죽이려했던 사울은블레

셋과의 전쟁에서 전사(戰死)하였고, 다윗을 대적해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압살롬은에브라임수풀전투에서전사(戰死)하였다. 성도는 그

런자들과달라야할것이다. 다윗은원수들의핍박속에서도하나님

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였다.

시편 55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을 각오하며살아야하고, 때때로친구의배신까지도각오해야 한

다.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아는 바이며 다윗이 경험한

바이며 신약시대에 주예수께서도 친히 경험하신바이다. 그것은심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까지도 각오하며 살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악한 자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며 악하고 강포하며 싸우고 속인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온유와 선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 에베

소서 2:10, “우리는그의만드신바라. 그리스도예수안에서선한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성도들의 삶은 선한 삶이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우리의모든짐을하나님께맡기며하나님만 의지하

며기도해야 한다. 우리는사람의외적인 조건들을자랑하거나 의지하

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경말씀만믿고행해야한다. 우리는경건하고선하게만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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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함

다윗의믹담(םꚛꗎꗬ)(명심할내용이라는 뜻같음) 시(詩)이며 영장

(伶長)(아마 찬양대장)을 위해 요낫 엘렘 레코킴(침묵의 비둘기라는

곡)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1-4절] 하나님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항상] 치며압제하나이다. 나의원수가종일[항상] 나를삼키려하며나

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내가두려워하는날에는 주[님]를의지하리이

다. 내가하나님을의지하고그말씀을찬송하올지라. 내가하나님을의지

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의원수들은항상그를치며압제하며항상그를삼키려 했다.

교만하게 그를 치며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다.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

과압제로인해두려움을느꼈다. 그러나그는그때하나님의긍휼을

구하였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긍휼히여기소서.” 그는고난중에자

신의 부족을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핍박을 허용

하셨다고느꼈던것같다. 그래서그는하나님께서자신을긍휼히여

겨주시기를 구했을 것이다.

또그는하나님을의지했다. “내가두려워하는날에는주님을의지

하리이다.” 그는하나님을의지하며그의말씀을붙들고찬송하며감

사했다. 성도는고난을당할때처음에좀 당황하고낙심되고두려워

하기도 하지만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

하면힘을얻을것이다. 하나님의말씀은우리로하나님을믿게하는

증거의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그의살아계심과그의 약속을체험한다. 참된믿음은고난중에

드러난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고 그때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담력을 얻음을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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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는 성도의 힘이며 해결책이다. 시편 50:15에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나를부르라. 내가너를건지리니네가나를 영화롭게하

리로다”라고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구하라그러면너희에게주실

것이요, 찾으라그러면찾을 것이요, 문을두드리라그러면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

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

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다(마 7:7-8; 요 14:13-14).

[5-7절] 저희가종일[항상] 내말을곡해하며내게대한저희모든사상

은사악이라. 저희가내생명을엿보던것과같이또모여숨어내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알-아웬 팔레트 라모

ꗚמוֹ ꗥט ꘞ)[(저희의)ל־אꕳָן 죄악으로 인해 저희를 던지소서](NASB) 하나

님이[시]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다윗의 원수들은 항상 그의 말을 곡해하였고 그들의 모든 사상은

사악하였다. 악한 자들은 자기의 좁은 생각과 이해와 판단으로 상대

방을오해하고 그에게해를 끼치려한다. 또원수들은다윗의생명을

엿보며 은밀히 모여 그의 종적을 살폈다. 당을 지어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용감하지도 못한 자들이요 당당치도 못한 자들이다.

다윗은 “저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희를 던지소서,” “하나님이시

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라고 말한다. 다윗은 원수들에 대

한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을 믿었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다.

[8절] 나의유리함[방황함]을주께서계수하셨으니나의눈물을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는다윗이사울의칼을피해이곳저곳으로피신하는 것

을 다 세고 계셨고 그의 눈물들을 그의 병에 담듯이 다 기억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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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다. 또 그는 그것을 그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보응하시는 심판자이시다. 신명기 32:35, 41,

43, “원수갚는것은내것이라. 그들의실족할그때에갚으리로다. 그

들의환난의날이가까우니당할그일이속히임하리로다,” “나의번

쩍이는칼을갈며내손에심판을잡고나의대적에게원수를갚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너희 열방은 주님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그종들의 피를갚으사 그대적에게 원수를갚으

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 6:9-11

에 보면, 일곱 인 환상 중 다섯째 인 때 나오는 순교자들의 탄원의

광경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의 피를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보인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보응이 있다.

[9절] 내가아뢰는날에내원수가물러가리니하나님이[께서] 나를도우

심인 줄 아나이다.

다윗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다. 기도는 전능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성도의 완전한 대책이며 해결책이고 최상의 무기와 같다.

하나님께서는그를의지하며기도하는자들을 위하시고 반드시그들

을 그 곤란과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10-13절] 내가하나님을의지하여[하나님안에서] 그말씀을찬송하며

여호와를의지하여[여호와안에서] 그말씀을찬송하리이다. 내가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두려워아니하리니사람이내게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시]

여, 내가주께서원함이있사온즉내가감사제를주께드리리니주께서내

생명을사망에서건지셨음이라. 주께서나로하나님앞, 생명의빛에다니

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고난중에서도하나님안에거했다. 그는또하나님의말씀

을찬송하겠다고말한다. 말씀은 믿음의 근거이다. 다윗은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을 얻었다. 이런 평안과 담력은 하나님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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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다윗은 또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과 능력의 말씀을 체험했다. 하나

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께 서원했던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다고 말한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

게하시려고실족지않게하셨다. 원수들이 날마다그를 죽이려하였

고 그가 그들을 피하기 위해 방황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고

의와 생명과 기쁨을 지켜주셨고 또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

며 그에게 감사한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사 43:21)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엡 1:4-14).

시편 56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원수들의 핍박과 위협을 당하는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한다. 기도는성도들의 특권이며힘이고모든

고난의 해결책이다. 빌립보서 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

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성도들의눈물을 그의병에담으시고그의책

에 기록하실 것이며 그들의 원수들을 공의로 보응하시고 그들의 억울

함을 들어주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그는반드시악인들을징벌하시고성도들의억울함을들어주실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항상감사와찬송을 올려야한다. 10절, “내가하나님 안에서

그말씀을찬송하며여호와안에서그말씀을찬송하리이다.” 히브리서

13:15,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

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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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편: 원수의 비난에서건지심을찬송함

다윗의 믹담(םꚛꗎꗬ)(명심할 내용이라는 뜻 같음) 시. 영장(伶長),

아마 찬양대장을 위해 알 타쉬케스(תꖑꚉꚜאַל־)(멸하지 마소서라는

곡으로라는 뜻)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1-2절] 하나님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영혼이주께로피하되주[님]의날개그늘아래서이재앙이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다. 그것은 고난 중에

자기의부족을 깨달았기때문일것이다. 우리는환난때 우리의부족

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

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것밖에 없다. 다윗은 환난때 피할곳이 있

었다. 그는하나님의날개그늘아래서재앙의날이지나기까지피하

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가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고 환난 때 도움을 청할 곳이 되신다는 것은 큰복이다.

다윗은 지극히 높으신하나님께부르짖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

고홀로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하나님께서는지극히 높으신하나

님이시다. 그는 죄 많고 누추한 인생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

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불러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는

감히그를아버지라부르며(롬 8:15) 은혜의보좌앞에담대히나아간

다(히 4:16). 그는 우리를 위하여모든것을 이루시는 자이시다. 그는

섭리자이시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하나님을사랑하는 자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입은 자들에

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하였다(롬 8:28).

[3절] 저가하늘에서보내사나를삼키려는자의비방에서나를구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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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라(셀라). 하나님이[께서] 그 인자[자비]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의 원수들의 비방은 그를 삼키려는, 즉 죽을 것 같은 큰 고통

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늘에서 보내

사’라는말은천사들을보내신다는뜻같다. 또하나님께서그를구원

하시는방법은하나님의자비와진리를보내심으로써이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은 다윗이 부족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우심

을보인다. 그것은그가하나님의자비를구한것에대한응답이기도

하다. 또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은 다윗에 대한 거짓된 비방에 대해

참된 말, 바른 말로 변호하신다는 뜻일 것이다.

[4절] 내혼이사자(獅子) 중에처하며내가불사르는자중에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의 원수들은 ‘사자들’ ‘불사르는 자들’과 같았다. 그들은 약한

자들을 죽이려 하고 분노한 감정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이는

창과살이며그들의혀는날카로운칼과 같았다. 그들은 남을비난하

고죽이는자들이다. 성경은홍수로멸망당한옛날노아 시대사람들

의 악을 ‘강포함’이라고 증거했다(창 6:11). 로마서 3장은 “[사람들의]

목구멍은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

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고 말한다(롬 3:13-15). 사람의 본성은 참으로 악하다.

[5절] 하나님이[시]여, 주는[께서는] 하늘위에높이들리시며주[님]의영

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난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높인다. 우리가

하나님을믿고 의지하며 그에게우리의 모든소원을 아뢰는 것은 그

가하늘위에지극히높으신하나님이시며그의영광이온세계에드

러나야 마땅함을 믿기 때문이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옵나이다”는 마

지막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마다 그런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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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많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으나밤중에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고그때감옥

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였다(행 16:25-26).

[6절] 저희가내걸음을장애하려고그물을예비하였으니내영혼이억울

하도다[기가꺾이도다, 낙심되도다]. 저희가내앞에웅덩이를팠으나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셀라).

다윗의원수들은그의길앞에그물을준비했고웅덩이를 팠다. 그

들은 악하고 비겁한 자들이었다. 다윗은 그들로 인해 마음이 낙심되

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들이 하나님의징벌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

그들은그들이 판웅덩이에 그들자신이 빠질것이다. 에스더서에나

오는 하만이 모르드개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세웠던 나무에 자신이

처형되었던 것처럼(에 5, 7장),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질 것이다.

[7-8절] 하나님이[시]여, 내마음이확정되었고내마음이확정되었사오

니내가노래하고내가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린다. 그는 ‘확정된 마음으로’

즉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였다. 8절에 ‘내 영광아’라는 말은

그의영혼을가리킨다고본다. 그는진심으로찬송하려했다. 또그는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또 새벽을 깨우며 찬송하려 하였다.

[9-10절] 주여[주님이시여], 내가만민중에서주께감사하오며열방중

에서 주[님]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님]의 인자[자비]는 커서 하늘에 미치

고 주[님]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온 세계 만민에게 증거하며 찬송하

기를 원하였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기 때문이

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진리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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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가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심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 또 하나님

의 진리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심에서

와, 또 악인들에게 공의의 벌을 내리겠다고 하신 경고를 시행하심에

서 나타난다. 하나님께는 거짓이나 불신실함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

님의 자비하심과 진리로 구원 얻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를 찬송해야 한다.

[11절] 하나님이[시]여, 주는[께서는] 하늘위에높이 들리시며주[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절에서 말한 내용이 반복되었다. 그것은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고백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계신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시편 57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원수들의비방에대한다윗

의대처는하나님의긍휼을의지하며간구한것이었다. 고난중에하나

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대처방법이다. 우리는고난중에하나님의선한섭리를믿고하나님께

서자비와진리로우리를구원하실것을확신하고그에게피해야한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과 진실하심으로 그를 그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웅덩이를 팠던

원수들이자기들이판그웅덩이에빠질것을예견하였다. 우리의원수

는사탄과악령들과 악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지옥 불못에

던지실 것이다(계 20:10; 21:8).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진실하심, 또 성도를 핍박하는

악인들을 벌하시는 그의 공의로우신 주권적 섭리를 깨닫고 그를 높이

며그의 영광을찬송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살아계시며의인을구원

하시고 악인을 징벌하신다. 우리는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찬송

하며 그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찬송은 성도의 마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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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의 믹담(명심할 내용이라는 뜻 같음) 시. 영장 즉 찬양대장을

위해 알 타쉬케스(‘멸하지 마소서라는 곡으로’라는 뜻)에 맞춘 노래.

[1절]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본절의 상반절은 원문에서 뜻이 분명치 않아서 사전들이나 고대

역본들이나 영어성경들의 번역에서 다양하다.7) 그러나 본문이 사람

이 공의를 말하고 정직히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보여준다.

도덕성은사람의 정로(正路)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다.

사람은 본래 의롭고 선하게 창조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

님께처음명령을받았을때그는아직죄를모르는순진한상태이었

고또선과악을선택할자유의지까지소유한자이었다. 그러나사람

은자유의지를오용함으로써범죄하였고공의의언행과 정직한판단

을 저버렸다. 전도서 7:29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

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고 말한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

가 외부의침입자처럼 세상에 들어왔다(롬 5:12; 겔 28:15). 사람들은

현재 불의하고 죄악되며 부정직한 자들이 되었다.

[2-5절] 오히려너희가중심에악을행하며땅에서너희손의강포를달

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여, 나면서부터곁길로 나아

가거짓을말하는도다. 저희의독은뱀의독같으며저희는귀를막은귀머

거리 독사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술을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7) ‘잠잠하다’는 원어(엘렘 ꗞꔞ)의ם 뜻은 분명치 않은 것 같다. 그 말

은 ‘침묵’이라는 뜻이 있는 것 같으나(BDB), 언어학자들은 ‘신(神)들’(엘림

ꗜꔞ)로ים 읽기를 제안한다(BDB, KB). 고대 역본들은 a[ra(그러므로)(LXX)

나 utique(확실히)(Vg)라고 번역했고, 영어번역 NASB는 'gods'로, NIV

는 'rulers'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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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사람들은 악과 강포를 행한다.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표준에서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인생의 정로에서 벗어났다. 사람은

타고난죄성을가지고있다. 그것이원죄이다. 사람들은어릴 때부터

악하다. 그들은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창 8:21).

다윗은시편 51:5에서 “내가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중

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자신의 뿌리깊은 죄성을 고백했었다.

악인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다. 거짓은 마귀의 죄이며(요 8:44)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지울 악인들의 죄악이다(계 21:8). 또 그들의

입에서는 뱀의 독이 나온다. 즉 그들은 남을 해치고 죽이는 말을 한

다. 또 그들은 완고하다.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그들은바른말, 바른 충고, 유익한조언을듣지않는다. 그들은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다. 그들은 완고하고 교만한 자들이다.

사람은 심히 악하여졌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것은 악한생각과 살인과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와훼방이니”라고말씀하셨다(마 15:19). 사도바울도로마서 3장에서

“기록한바의인은없나니하나도없으며깨닫는자도없고하나님을

찾는자도없고다치우쳐한가지로무익하게되고선을행하는자는

없나니하나도 없도다. 저희목구멍은열린 무덤이요그 혀로는속임

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고 말했고(롬 3:10-15), 에

베소서 4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

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

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도다”라고 말했다(엡 4:18-19).

[6-9절] 하나님이[시]여, 저희입에서이를꺾으소서. 여호와[시]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저희로 급히 흐르는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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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누는살이꺾임같게하시며소멸하여가는달팽이같게하시며만기되지

못하여출생한자가일광을보지못함같게하소서. 가시나무불이가마를더

웁게하기전에저가생것과불붙는것을회리바람으로제하여버리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들에 대한 보응을 호소한다. 그는 그들의 입

에서 어금니를 꺾으시기를 구한다. 그것은 의인을 물어뜨고자 하는

어금니이었다. 또 그는 그들이 이리저리 흐르는 물같이(원어의 뜻)

사라지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것은 비가 오면 이리저리 흐르다가 비

가 그치면 물이 마르는 사막의 시냇물 혹은 골짜기(‘와디’라고 부름)

를가리킨것같다. 또그는그들이, 겨누는살이꺾임(촉이꺾임혹은

무뎌짐) 같게 하시고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하시기를 구한다. 또 그

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즉 태어난

후 즉시 죽은 아기와 같게 하시기를 구한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가

시나무불이 가마를더웁게 하기전에 생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

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징벌로 악인들과

그들의 핍박들을 다 제거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1:6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했다.

[10-11절] 의인은악인의보복당함을보고기뻐함이여그발을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심판]하시는 하나님이[께서] 계시다 하리로다.

의인이기뻐하는 것은하나님께서악인들에게공의의심판을시행

하셨고 고난 받는 성도를 구원하시고 그의 눈물을 씻어주셨기 때문

이다. 의인은완전히승리할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은 진실로 의인에

게 갚음이 있고 세상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말할 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그는온 세상의 창조자이실뿐만 아니

라, 섭리자, 통치자이시며 그가 곧 심판자이시다. 그는 마지막 날에

온 세상 만민, 의인들과 악인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뿐

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날 전에도, 세상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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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셔서 악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의인들에게 위로를 주신다. 세상에서의하나님의심판은세속사회의

도덕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회가 급속하게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 택한 백성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시편 58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

하실때사람속에하나님을아는지식을심어주셨고또도덕적분별력

과도덕 의식을심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한자로 만드셨

다(전 7:29).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사람의 사람됨과 가치는 경건과 도덕성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과도덕성이 인생의 정로(正路)임을 알고그것을

가장 중시하고 경건하고 바르고 선하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범죄한아담과하와의자손인사람들은심히악해졌고강포

해졌고 거짓되어졌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성질을가지고있다. 그의마음속에서는살인과간음과도적질과거짓

증거와 남을 비방함이 있고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마 15:19). 사람

들은거짓말, 남에 대한 비난과 저주등 남에게 해를 끼치기를잘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심히 악해졌고 구원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셋째로, 이 세상에 공의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은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지만,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자들

에게는 위로와 기쁨이된다. 이세상은악인들이 활개치는무법천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잠잠하시고버려두시는동안에, 악인들은자기들의

세상인 양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악인들을 공의로 다스리

실것이다. 우리는 살아계신하나님의공의의통치와보응을 두려워해

야한다. 하나님께서는공의로세상을심판하실것이다. 죄인들은회개

하고구원을얻어야한다. 그러나성도들은그것을기뻐하고감사한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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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편: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찬송함

다윗의 믹담(명심할 내용이라는 뜻 같음) 시. 영장, 아마 찬양대장

을 위하여 알 타쉬케스(‘멸하지 마소서라는 곡으로’라는 뜻)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1-5절] 나의하나님이[시]여, 내원수에게서나를건지시고일어나치려

는자에게서나를높이 드소서. 사악을행하는자에게서 나를건지시고 피

흘리기를즐기는자에게서나를구원하소서. 저희가나의생명을해하려고

엎드려기다리고강한자가모여나를치려하오니여호와[시]여, 이는나의

범과를인함이아니요나의죄를인함도아니로소이다. 내가허물이없으나

저희가달려와서스스로준비하오니주여[주님이시여], 나를도우시기위하

여깨사감찰하소서. 만군의하나님여호와, 이스라엘의하나님이[시]여, 일

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셀라).

다윗의원수들은그를치고그에게악하게행했다. 그들은피흘리

기를 즐기고 은밀히엎드려 그를해치려 했고 강한 자들이 연합하여

그를 치려 했다. 그들의 핍박은 다윗의 죄나 허물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이 다윗을 말로나 행동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당치 못했다. 성도

는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

다윗은하나님께서이런상황을살피시고그를그들로부터건져주

시기를 구한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징벌하실 것을 요청한

다(4, 5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6-8절]저희가저물게돌아와서개처럼울며성으로두루다니고그입으

로악을토하며그입술에는칼이있어이르기를누가들으리요하나이다. [그

러나] 여호와[시]여, 주께서저희를웃으시리니모든열방을비웃으시리이다.

악인들은 저물게 돌아왔다. 그들은 낮에는 감히 활동하지 못하고

숨어 있다. 성도는 빛의 사람들이며 정정당당하게 사는 자들이지만,

악인들은어둠의사람들이다. 또 그들은 개처럼 짖었다. 그들은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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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위해짖어대는개처럼그를해하려고 했다. 그러나보통은하나님

께서허락지않으신다. 순교는 특별한경우에만 허락된다. 또 그들은

성으로 두루 다녔다. 악한 자들은 왕성한 활동력으로 동료들을 선동

했다. 또 그들은 입으로 악을 토하며 입술에는 칼이 있었다. 그들은

악한 말을 쏟아내며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내뱉었다. 악인들은

악한말을내뱉으면서 “누가들으리요”라고말했다. 그들은사람들의

모든 생각들과 말들과 행실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비웃으실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은밀한 악들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다. 그

의눈은매우정밀한감시카메라와같고그의귀는고성능도청장치

와 같다. 그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과 모든 은밀한 일들을 다 보시

고 선악간에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전 12:14; 롬 2:16).

[9-10절] 하나님은[께서는]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힘을 인하여 내가주

[님]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엘로헤 카스도 ꘔꖏדּוֹ

ꕚꗟꔤ)[그의י 자비의 하나님께서]8) 나를영접하시며내원수의 보응받는 것

을 나로 목도케[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환난많은세상에서우리의산성과요새와피난처이

시다. 산성(山城)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요새를 말한다.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

시다. 그는고난 받는자기백성을사랑하시고그들에게 자비를베푸

신다. 이와같이, 다윗은능력과자비의하나님을바라본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기다

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사야 40: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새 힘을얻으리니독수리의날개치며

8) 히브리어 본문은 ‘나의 자비의 하나님’(케레)이라고 읽기도 하지만

(Targ, Vg, KJV), 쓰여진 대로(케팁) ‘그의 자비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 가운데서’라고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LXX, NASB, 한글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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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감같을것이요 달음박질해도곤비치아니하겠고걸어가도피곤

치 아니하리로다.” 또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주시고 그의

원수들의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영접하신다’는 원어는

‘만나신다’는 뜻이다.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셔서 그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며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그를 환난에서 건지

시고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11-13절] 저희를죽이지마옵소서. 나의백성이잊을까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주님이시여],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입술의말은곧그입의죄라. 저희의저주와거짓말을인하여저희로

그교만한중에서사로잡히게하소서. 진노하심으로소멸하시되없기까지소

멸하사 하나님이[께서]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셀라).

악인들은 말로 남을 저주하고 거짓말을 하며 교만한 사람들이다.

교만은 마귀의 죄이다(딤전 3:6). 마귀는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라고

보인다. 잠언 6:16-19는하나님의미워하시는대표적죄악들 6, 7가지

를열거하면서교만한눈과거짓된혀와무죄한자의피를흘리는손

과악한계교를꾀하는마음과빨리악으로달려가는발과거짓을말

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말했다.

다윗은 그 악인들의 징벌을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는 그들을 죽이

지마시기를구한다. 그것은하나님의백성으로잊지않게하기위함

이었다. 또그는그들을흩으시고낮추시기를구한다. 그들은 가족들

과 친구들 간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의 신분과 지위를 잃어버리고

비천해질것이다. 또그는그들이사로잡히기를 구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종이되어자유를잃고고통과학대를당할것이며마침내땅

위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 중에 다스리심이

땅끝까지 알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심이 온 세상

에 증거될 것이다. 실상,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족속의 왕이시

다. 그의 살아계심과 왕 되심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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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은 원수들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그를 의지

했다. 그는 하나님을 “우리 방패되신 주님이시여”라고불렀다. 방패

는전쟁에서칼과화살을막는필수적무기이다. 어떤칼이나창이나

화살도막아낼수있는튼튼한방패를가지고그방패를잘사용하는

병사는 안전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튼튼한 방패이시다.

[14-17절] 저희로저물게돌아와서개처럼울며성으로두루다니게하

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방황]하다가 배부름을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투덜거리려니와] 나는 주[님]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님]의

인자[자비]하심을높이부르오리니주는[께서는] 나의산성이시며나의환난

날에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힘이시여, 내가주께찬송하오리니하나님은

[께서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본문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한다. 그들은

이전에성도를 해치기 위해 밤에성에 두루다니며 부르짖었던 자들

이었다(6절). 그러나 그들은 이제 먹을 양식을 위해 밤에 성을 두루

다니며 울부짖을 것이다. 그들은 식물을 위해 방황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투덜거릴 것이다. ‘밤을 새다’는 원어(와얄리누 (ꗜꖿꕰינוּ

는 ‘밤을 새다’는 뜻도 가지지만, ‘불평한다, 투덜거린다’는 뜻도 가진

다(BDB). 고대 역본들(LXX, Vg)이나 영어성경들(KJV, NASB)은 후자

의 뜻으로 번역했다. 그들은 투덜거리며 밤을 지새울 것이다.

본문은또한다윗의노래를증거한다. “나는주님의힘을노래하며

아침에 주님의 자비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악인들에게는 불평과 투덜거림이 있을 것이지

만, 성도들에게는기쁨과감사의노래가있을것이다. 밤같은고난의

날들에는 성도에게 슬픔과 두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구원과 회복의

아침이 밝아올 것이며 그때 성도는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다.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힘과 산성과 피난처가 되시기 때

문이며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16절, “이는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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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나의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17절, “이

는하나님께서는나의산성이시며나를긍휼히여기시는하나님이심

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찬송할 것이다.

시편 59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우리를

다스리시는 자이심을 증거했다. 13절,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

까지 소멸하사 하나님께서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

서.” 하나님께서는우리를다스리는자이시다. 우리는그의다스리심을

섭리라고말한다. 하나님께서다스리시는섭리자이시기때문에, 우리는

어려운문제가있을때하나님께기도하고그의도우심을구하는것이

다. 본시편 1절에서도다윗은 “나의하나님이시여, 내원수에게서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기도하였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山城)이심을 증거했다. 9절,

“하나님께서는 나의 산성(山城)이시니.” 16절, “주께서는 나의 산성(山

城)이시며.” 17절, “하나님께서는 나의 산성(山城)이시며.” 산성(山城)은

원수의침략을피할수있는요새를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그를경외

하고그의계명을순종하는성도들을사랑하시고환난날에그들을지

키시고도우신다. 시편 18:1-2, “여호와께서는나의반석이시요나의요

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46:1,

“하나님께서는우리의피난처시요힘이시니환난중에만날큰도움이

시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산성(山城)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

셋째로, 다윗은하나님의기도응답과도우심, 교만한원수들을벌하

심, 환난 날에산성되심, 자기에게베푸신그의자비하심을인해하나

님을찬송하기를원한다(16-17절). 우리는이미우리의죄로인한영원

한 지옥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

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늘 찬송하며, 또 세상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작은 구원들과 긍휼을체험하며 감사하며 찬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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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편: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구함

다윗이교훈하기위해지은믹담(םꚛꗎꗬ)(명심할내용이라는뜻같

음). 영장 즉 찬양대장을 위해 슈솬 에둣(דוּת꘠ 증거의‘)(שׁוꚃּן 백합’

이라는 곡)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

는중에요압이돌아와에돔을염곡에서쳐서 1만 2천인을죽인때에.

[1-5절] 하나님이[시]여, 주께서우리를버려흩으셨고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우리를회복시키소서. 주께서땅을진동시키사갈라지게하셨사오니

그틈을기우소서. 땅이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주[님]의백성에게어려움

을보이시고비척거리게하는포도주로우리에게마시우셨나이다. 주[님]를

경외하는자에게기[깃발]를주시고진리를위하여달게하셨나이다(셀라).

주[님]의사랑하시는 자를건지시기위하여우리에게응답하사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백성은 하나님을경외하며그의사랑을받은백성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하심이 아니지만(애 3:33),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본문

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고 말한다. 그들은

전쟁에서패하고흩어졌던것같다. 그것은 분명히그들의죄와하나

님의 분노하심 때문이었다. 본문은 또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

고 갈라지게 하셨다고 말한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진

을 보내셔서 땅을 진동시켜 갈라지게 하셨다는 뜻이거나 또는 비유

적으로세상에 분열과혼란을주셨다는뜻일것이다. 본문은또하나

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운 일을 보이시고 당황하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마시게 하셨다고 말한다. 이런 일들은 보통 하나님의 백성

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오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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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해 주기도 하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주시기를 간구한다. “[하나님

이시여,] 지금은 우리를회복시키소서,” “그 틈을기우소서,” “깃발을

주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윗은 그들

에게 구원과 회복과승리를 주실수 있는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원수들을 패배케 하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바른 길로 진행케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구원과 회복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6-8절] 하나님이[께서] 그거룩하심으로말씀하시되내가뛰놀리라. 내

가세겜을나누며숙곳골짜기를척량하리라. 길르앗이내것이요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마오즈 ꗪ)[투구](NASB)요עוֹז 유다

는나의홀(메콕키 Ꙏꙓꖓꗱ)[나의법을집행하는자]이며모압은내목욕통이י

라. 에돔에는 내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외치라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그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그

의말씀은다거룩한말씀이며그말씀은다진실하고확실하며엄위

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뛰놀리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의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신 말씀이라고 보인다. 또 그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숙곳 골짜기를 척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세겜은 요단강 서쪽에 있고, 숙곳 골짜기

나길르앗은요단강동쪽에있고, 므낫세는요단동서쪽에걸쳐있다.

하나님께서는이스라엘의모든영토, 즉요단 동쪽과요단서쪽을다

그의소유로삼으셨고그것을관리하시고지키시며보호하실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라고 말씀하셨다.

‘내 머리의 투구’라는 말은 그의원수들로부터 그의 왕권을 지키신다

는 뜻일 것이다. 또 그는 “유다는 나의 홀”이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홀’(나의 법을 집행하는 자)은 ‘지도자’나 ‘왕’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은 유다 지파를 통해 집행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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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의 왕권을 지키시고 그 왕권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모압이 이스라엘 나라의 종이 될 것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보며, 또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는 말씀도 에돔에 대한 진노와 경멸을

표현하신것이라고 본다. 또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는 말씀

은 블레셋이 나를 인해 외쳐 보려면 외쳐 보라는 뜻이라고 본다. 그

것은 블레셋이 더이상 이전처럼이스라엘나라를 이겨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라고 본다.

[9-10절] 누가나를이끌어견고한성에들이며누가나를에돔에인도

할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우리를버리지아니하셨나이까?하나님이[시]

여, 주께서우리군대와함께나아가지아니하시나이다[우리를버리셨던하

나님,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던하나님, 당신이 아니시니이까?]

(KJV).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가 겪은 패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고 그 군대와 함께 나

가지않으셨다. 그것들은 다하나님께서 하신일이었다. 인생의 실패

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에돔의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적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자이시다.

[11-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하바 라누 에즈랏 밋차르

Ꙅꗬר Ꙝꖅ꘡ת ,ꔧꕗ)[환난에서우리를도우소서](BDBה־ꗢנוּ KJV). 사람의구원

은헛됨이니이다. 우리가하나님을의지하고용감히행하리니저는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사람의구원과도움은 헛되다. 하나님께서그것을무(無)로돌리실

때 그것은 헛되게 된다. 이방 군대의 도움도 그러하다. 이사야 2:22,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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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어디 있느뇨?” 시편 146:3-4, “방백들을 의지하지말며 도울 힘

이 없는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그 호흡이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를 의지한다. 하나

님께서는 환난 당한 자를 도우실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시

3:8). 또다윗은 “우리가하나님을의지하고용감히행하리니저는우

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라고 말한다. 그는 시편 18:29에서

“내가주님을의뢰하고적군에달리며내하나님을의지하고담을뛰

어넘나이다”고말했고, 시편 20:7에서는 “혹은병거, 혹은 말을 의지

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고 말했다.

시편 60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들을

버리셨고 흩으셨다. 1절, “하나님이시여, 주께서우리를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10절, “우리를버리셨던하나님, 우리군대와함께나

아가지않으셨던하나님.” 환난은대체로죄에대한하나님의징벌이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자들에게 환난의 벌을 내리실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파하

실수있는분이시다. 9절, “누가나를이끌어견고한성에들이며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우리를 버리셨던 하나님 . . . 당신이 아니시니

이까?” 12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전쟁의 승패는

단지 군사력에 있지 않고 오직 섭리자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

셋째로, 그러므로우리는환난중에낙심하거나두려워하지말고오

직하나님만의지하며그의구원과도우심을구해야한다. 1절, “하나님

이시여 . . . 우리를회복시키소서.” 5절, “주님의사랑하시는자를건지

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11절, “환난

에서우리를 도우소서.” 12절, “우리가하나님을 의지하고용감히행하

리니.”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만 믿고 용감하게 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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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편: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함

다윗의 시. 영장(伶長) 즉 찬양대장을 위해 현악에 맞춘 노래.

[1-2절] 하나님이[시]여, 나의부르짖음을들으시며내기도에유의하소

서. 내마음이눌릴(아탑 ,ꖨꘝ)[연약할ף 기진할] 때에땅끝에서부터주[님]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는 마음이 연약하고 기진

한 상태에 있었다. 또 그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라는 표현

은 사람들의 핍박으로 나라의 변방에 쫓겨나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같다. “나보다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는말은그를안전

한 곳으로 인도해달라는 뜻이다. 고난의 현실로부터 안전하고 평안

한 곳으로 자신을 구출해주시기를 간구한 것이다.

성도는기도할대상을가진자이다. 하나님께서바로그기도대상

이시다. 사람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기도할 대상을 가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슬픈 일인가? 그러나 성도에게는 천지만물을 창조

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가 그들을 위하시며 그

들의기도를들으시고도와주실것이다. 이 사실은성도에게큰특권

이며큰복이다. 전능하신창조자, 섭리자하나님을모신자는복되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부르짖음’이라

는 원어(린나 ꘅꙞ)는ה ‘큰소리로외침’이라는 뜻이다. 성경은 부르짖

는기도에 대해많이말한다.9) 부르짖는기도는 간절한기도이다. 우

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수 있고 또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이다.

9) 시편에는 ‘부르짖음’이라는명사린나 ꘅꙞ가ה 6번, 솨웨아 ꘝꕵꚃ가ה 6번,

‘부르짖다’는 동사 자아크 ꘞꕾ가ק 5번, 차아크 ꘞ가ק 5번, 카라 ꙜꙌ가א 16

번 등 모두 38번이 사용되었다(Young's Analytical Concor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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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절] 주[께서]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

이다. 내가영원히주[님]의장막에거하며내가주[님]의날개밑에피하리

이다(셀라).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와, 원수를피하는견고한망대이심을알았고믿었기때문이었

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때에 안전한 대피소같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

처이시며 견고한 망대이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장막 같고 그의 품은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새의 날개 같다. 하나님

의 장막에 거하는 자와 하나님의 날개 밑에 피하는 자를 해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전과 영원한

평안을 누린다. 하나님의 품은 안전하고 평안하다.

시편 91:1-7은 다음과같이말한다. “지존자의 은밀한곳에거하는

자는전능하신 자의그늘아래거하리로다. 내가여호와를가리켜말

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이는 저가너를 새 사냥군의 올무에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

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방패와손방패가되나니너는밤에놀램

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두려워아니하리로다. 천인이네 곁에서, 만인이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은 영육의 모든 면에서 그리고 현세와

내세의 모든 면에서 그러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

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물질적 궁핍의 문제,

인간 관계의 복잡한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문제까지 도우시며 돌보시

며선히인도하신다. 또그는 우리의이러한현세의문제들뿐아니라

우리의내세의문제들, 즉 우리의죽음의문제나최종적심판과 지옥

형벌의 문제도 도우신다. 바울은 말하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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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

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

이니곧모든사람특히믿는 자들의구주시라”고했다(딤전 4:8-10).

[5-6절] [이는] 하나님이[시]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주[님]의 이름을경

외하는자의얻을기업을내게주셨나이다[주셨음이니이다]. 주께서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한 까닭이

하나님께서 그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윗이 하나님께 한 서원은 하나

님의기업인이스라엘나라에서왕권을유지함을포함하였을것이다.

신약 성도에게 주신 기업은 현세의 교회와 내세의 천국이다.

다윗은 또 장수(長壽)를 확신한다. 이 말씀은 다윗의 왕권의 계속

을암시하지만, 또한 영생을 내포한다. 생명의시작과끝은 하나님께

달렸다. 장수(長壽)는 하나님의 복이며(출 20:12) 영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복이다. 시편 133:3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말한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의종이요예수그리스

도의사도인바울곧나의사도된것은하나님의택하신자들의믿음

과경건함에속한진리의지식과영생의 소망을인함이라. 이영생은

거짓이없으신하나님께서영원한때 전부터약속하신것이라”고 디

도에게편지했고(딛 1:1-2), 사도요한도그의서신에서 “내가하나님

의아들의이름을믿는너희에게이것을쓴것은너희로하여금너희

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썼다(요일 5:13).

[7절] 저가영원히하나님앞에거하리니인자[자비]와진리를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사람이하나님앞에영원히거하는것은매우큰복이다. 그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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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거할 수 없음

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로 그를 보호하시기를 구한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이며, 또 하나님의 진리

는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복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이다.

[8절] 그리하시면내가주[님]의이름을영원히찬양하며매일나의서원

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

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서원에 포함된 내용이었던 것

같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며(사 43:21) 구원

얻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이다. 신약 성도의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

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이다.

시편 61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다윗은고난중에하나님께

부르짖어기도하였다. 1절, “하나님이시여, 나의부르짖음을들으시며.”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한다.

둘째로, 다윗은하나님을피난처와망대, 안전한날개와영원한거처

로알고기도하였다. 3-4절, “주께서는나의피난처시요원수를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장막에거하며내가주님

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

를모든질병과가난과원수들과사회적혼란과몸의죽음과지옥형벌

로부터 구원해주셨고 또구원해주실것이다. 성경 읽고 기도하며믿음

과 순종으로 사는 길은 현세와 내세에 복된 삶이다(딤전 4:8-10).

셋째로, 다윗은 구주 하나님을 늘 찬송했다. 8절, “내가 주님의 이름

을 영원히 찬양하며.” 시편 33:1,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

다.” 히브리서 13:15, “우리가예수님으로말미암아항상찬미의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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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편: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

다윗의 시. 찬양대장을 위해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한 노래.

[1-2절] 나의영혼이잠잠히하나님만바람이여, 나의구원이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저만나의반석이시요나의구원이시요나의산성이시니내

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고난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그를잠잠히 바라고 기다

렸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믿음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의 반석이시며 그의 구원과산성이시라고 고백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구주이시다. 또 다윗은

크게요동하지 않을것이라고말한다. 성도들은환난중에조금요동

할수있지만, 크게그러하지는않을것이다. 왜냐하면그들은하나님

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3-4절] 넘어지는담과 흔들리는울타리같은 사람을 죽이려고너희가

일제히박격하기를언제까지하려느냐?[너희가 언제까지 사람을 공격하느

뇨? 너희 모두는 기우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부서지리로다](원문,

KJV, BDB) 저희가그를그높은위(位)에서떨어뜨리기만꾀하고거짓을즐

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셀라).

다윗은 그를 핍박하는 악인들에 대해 증거한다. 악인들은 계속하

여 이웃을 비방한다. 그들은 다윗을 그의 존귀한 지위에서 떨어뜨리

기만꾀하고거짓을즐겨하며입으로는축복하나속으로는저주한다.

악인들은거짓되고 이중적이요매우 가식적이고위선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우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부서질 것이다. 하나님께

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들은 갑자기 망할 것이다.

[5-8절] 나의영혼아, 잠잠히하나님만바라라. 대저나의소망이저로

좇아나는도다. 오직저만나의반석이시요나의구원이시요나의산성이시

니내가요동치아니하리로다. 나의구원과영광이하나님께있음이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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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반석과피난처도하나님께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항상] 저를의지

하고그앞에마음을토하라. 하나님은[께서는] 우리의피난처시로다(셀라).

다윗은 다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말한다. 이

세상에는여러가지 환난의일이많이 있지만전능하신하나님, 창조

자와 주권적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며의지할수 있다. 성도들이 하나님만바라는이유는그들의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남을 믿기 때문이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의 반석, 그의 구원, 그의 산성이심을 믿는다.

다윗은 그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심을 믿었다. 인생의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새 힘을 주실

수 있다. 사람은 연약한 육신이므로 때때로 피곤해지고 두려워하고

낙심할수 있지만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의구원과 도우심과 위로를

얻는다. 그러므로다윗은 또자신이 요동치 않을것이라고 고백한다.

이것이 성도의 힘이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

은 사자같이 담대하다(잠 28:1). 성도의 안전함은 하나님께 있다.

다윗은 또, “백성들아, 항상 저를의지하고 그앞에마음을토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까지 권면한다. 그의 확신은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한 권면

으로까지나아간다. 성도는항상하나님을의지하며또특히고난중

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평소에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고, 어려

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

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9-10절] 진실로천한자도헛되고높은자도거짓되니저울에달면 [모

두다] 들려입김보다경하리로다. 포학을의지하지말며탈취한것으로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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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윗은 고난 중에 인생의 무가치함을 더욱 깨달았다. 진실로 천한

자도헛되고높은자도거짓되며저울에달면모두다입김보다가벼

울 것이다.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며 고생스럽게 인생을 사니 허무하고,

존귀한 자는 세상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며 고상하고 품위 있어 보이나 죽어 썩고 마니 속이는 것과 같다.

천한 자도 높은 자도 저울에 달면 그 가치성은 입김보다 가볍다.

다윗은 또 재물의 헛됨을 고백하였다. 그는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

라고 말한다. 가난한 일꾼들을 억압하고 강탈하여 돈을 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실 때 그의 재물이 헛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

다. 잠언 23:5는, “네가 어찌허무한것에주목하겠느냐? 정녕히재물

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말했다.

[11-12절] 하나님이한두번하신말씀을내가들었나니권능은하나님

께속하였다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주께속하였사오니주께서각사람

이행한대로갚으심이니이다[하나님께서한번말씀하셨고내가이두가지

를들었나니권능이하나님께속하였다는것과자비함이, 주님이시여, 주께

속하였다는것이니이다. 이는주께서각사람이행한대로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은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적 감동을 받았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권능과 자비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보다 능력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는 자

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섭리의모든영역에서나타나지만, 특히

그의 심판하심에서 나타난다. 그는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갚으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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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엄하게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 그

러나 그를 경외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살고자 애쓰

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의 원수들을 파하시고 그들

을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평안한 새 세계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

로부터 구원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때문이다.

시편 62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잠잠히

하나님만바라며의지하고그에게기도해야한다. 1절, “나의영혼이잠

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

다.” 8절, “백성들아, 항상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우리의반석과구원, 산성과피난처가되신다.

2절, “오직저만나의반석이시요나의구원이시요나의산성이시니내

가 크게요동치 아니하리로다.” 6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나의산성이시니내가요동치아니하리로다.” 8절, “하나님

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부터 구원해주셨을 뿐 아니라, 질병들과 가난과 원수들로부터도 우리

를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실 수 있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구주이시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의 헛됨과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하심을

알아야 한다.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다(9절). 우리는 탈취

한것으로허망하여지지말며재물이늘어도거기마음을두지말아야

한다(10절). 우리는 돈을벌고그것을하나님께서주신 줄알고선하게

사용하지만, 그것의헛됨을알고거기에큰가치나애착을두지말아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능력으로 보응하시지만, 자기 백성에

게는비록부족하지만, 회개하고믿음으로살때구원과성화를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건강과 경제와 원수의 문제까지도 도우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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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1-2절] 하나님이[시]여, 주는[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님]를찾되물이없어마르고곤핍한땅에서내영혼이주[님]를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님]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님]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친밀한관계를나타낸다. 사도바울도로마서 1:9에서 하나

님을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라고 말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앙모하

고 있다. 본 시편의 표제어대로, 그는 그 당시 유다 광야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환난 중에 매우

피곤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게 얼굴을 감추셨고그를 멀리하시고 그를버려두신 것같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계셨을 것

이다. 바울도극심한환난중에서자신을의뢰하지않고 오직하나님

만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했었다(고후 1:8-9).

다윗은이전에하나님을사모하였기때문에성소에나아가서하나

님께 간구하였으나, 지금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

는것이다. 그가 갈망하며보기를원한것은하나님의권능과영광이

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능은 전능(全

能)이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다. 또하나님의영광은그의존재의완전하심, 그의지혜와능

력의 완전하심, 그의 도덕성의 완전하심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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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나님께만있는그의고유한, 독특한영광이다. 우리는그영광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찬송해야 한다. 다윗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을 보려 한다는 것은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한 것을 말한다.

구약의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며 그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만, 특히하나님의언약이있는곳이었다. 거기에는언약의피가뿌려

지는 속죄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시겠다고 약속하셨다(출 25:22).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

도의 속죄를 예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히 9:15). 다윗은지금광야에서아마성소를향해하나

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이다.

[3-4절] 주[님]의인자[자비]가생명보다나으므로내입술이주[님]를찬

양할것이라. 이러므로내평생에주[님]를송축하며주[님]의이름으로인하

여 내 손을 들리이다.

사람의 생명은귀하다. 존재하지 않는것보다존재하는것이 낫고,

생명없는무생물보다생명체가더낫다. 특히우리가사람으로태어

나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

은생일을축하하고죽음을 애도한다. 그러나사람의이 고귀한생명

은 너무 연약하고 유한하다. 그것은 늙고 병약하고 마침내 죽고마는

생명이다. 누가 사람의 늙음과 병과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다윗은 하나님의자비하심이 자기의생명보다더낫다고

고백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때사람이건강과장수와안전과또영생까지누릴수있기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의 연장과 건강과 안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므로 잠언 3:7-8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

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

로윤택하게하리라”고말하였다. 또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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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다(요 3:16).

다윗은 “주님의 자비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으

로인하여내손을들리이다”라고말한다. ‘내손을든다’는말은하나

님을 향해 간절히 바라거나 결심하는 것을 나타낸다(딤전 2:8). 재난

이나 질병이나 원수들의 위협에서, 특히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의 긍

휼로구원얻은자들은하나님의자비하심이자기의생명보다귀하다

는것을깨닫고다윗처럼평생에하나님을찬양하게될것이다. 우리

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할 때 우리는 그러할 것이다.

[5-7절] 골수와기름진것을먹음과같이내영혼이만족할것이라. 내

입이기쁜입술로주[님]를찬송하되내가나의침상에서주[님]를기억하며

밤중에주[님]를 묵상할때에하오리니 주는[께서는] 나의도움이 되셨음이

라.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우리의 육신이영양있고 맛있는 음식을배부르게먹고힘을 얻고

기분을좋게 하듯이, 다윗은 자신의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는 데서 오는 만족이다. 불치의

병자가병이나았고, 죽음의위기에 처한자가하나님의도우심을받

아 그 위기에서 구원을 얻었고, 지옥 갈 죄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모두 다 기쁨과 즐거움의 일들이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주께서

내마음에두신기쁨은저희의곡식과새포도주의풍성할때보다더

하니이다”라고 말하였다(시 4:7)

다윗은 이제 기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한다. 하나님

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그를 기쁘게 찬송할 것이다. 또 다윗은 밤중

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겠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낮에 땀 흘려

바쁘게일하며, 밤에고요히잠자며쉰다. 성도들이바쁘게지내는낮

에는 혹 하나님을 생각지 못했을지라도, 쉬는 밤에는 그를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밤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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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하며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했을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그에게 위로와 평안과 용기

를 주셨고 그를 건져주셨고 원수의 핍박을막아주셨고피할 길을 주

셨고 승리케 하셨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

이 부르겠다고 말한다. 그 날개는 평안과 위로와 구원의 날개이다.

[8-11절] 나의 영혼이 주[님]를 가까이 따르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나의영혼을찾아멸하려하는저희는땅깊은곳에들어가며

칼의세력에붙인바되어시랑의밥이되리이다. 왕은하나님을즐거워하

리니주로[주님으로] 맹세한자마다자랑할것이나거짓말하는자의입은막

히리로다.

다윗은하나님을 가까이따름으로그의보호하심을받는다고고백

했다. ‘가까이 따른다’는 원어(다바크 ꔨꕏ)는ק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말로서 ‘부종(附從)한다, 꼭 붙든다’는 뜻이다(신 10:20; 11:22; 13:4).

우리가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고꼭 붙들고따르면 그가우리를 보호

하시고지키실것이다. 역대하 16:9, “여호와의눈은온 땅을두루감

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본문은 악인에 대한 보응도 증거한다. 악인들은 성도를 찾아 죽이

려고 애쓰지만, 그들은땅 깊은 곳, 즉멸망의 지옥에 들어갈것이며,

그들의 육신도 칼에 죽임을 당하고 시랑의 밥이 될 것이다. 시랑은

여우나 늑대와 비슷한 사나운 들짐승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공의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므로 악인들의 마지막은 비참할 것이다.

다윗은 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님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고 말한다. 경건한

왕 다윗은 세상의 부귀 영광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

겠다고 말한다. 성도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

는다(시 119:14, 24, 72, 77, 92, 103). 또 하나님을경외하며그의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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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맹세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다물어질 것이다.

시편 63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다윗은고난중에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사모했다. 1절,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나의 하나

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님을앙모하나이다.” 2절, “내

가주님의권능과영광을보려하여이와같이성소에서주님을바라보

았나이다.” 3절, “주님의 자비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다윗이 환난

의날에하나님을갈망한것은하나님의권능을보며그의자비하심을

경험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또 특히

환난 때에 힘이 된다.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영육의 구원과

생명이되었고또될것이다. 그러므로우리는하나님의권능과자비하

심을 늘 사모해야 하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승리의 길이 될 것이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

이 찬송하겠다고 말한다. 5절, “골수와기름진것을 먹음과 같이내 영

혼이만족할것이라. 내입이기쁜입술로주님을찬송하되.” 7절, “주께

서는나의도움이되셨음이라. 내가주님의날개그늘에서즐거이부르

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큰

구원뿐아니라, 세상에서체험하는하나님의기도응답의도우심들, 즉

작은 구원들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이 찬송해야 한다.

셋째로, 다윗은하나님을가까이따르기를원했다. 8절, “나의영혼이

주님을가까이따르니주님의오른손이나를붙드시거니와.” 가까이따

르는 것은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따르는 것이다.

다윗은하나님을 ‘나의하나님으로’ 친밀히하며가까이따랐다. 성경은

우리가하나님을꼭붙들고따르라고가르친다. 신명기 10:20, “네하나

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꼭 붙들고 따르라.” 우리는

성경말씀을믿고기도함으로하나님을가까이, 꼭붙들고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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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편: 원수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의 시. 영장(伶長) 즉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

[1-2절] 하나님이[시]여, 나의 근심(시아크 ꖏꙶי)[불평(complaint)(BDB,

NASB, NIV)]하는소리를들으시고원수의두려움에서나의생명을보존하소

서. 주는[께서는] 나를숨기사행악자의비밀한꾀에서와죄악을짓는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성도는세상에서여러가지어려운일들을당한다. 다윗은고난중

에 하나님 앞에서불평하는 말을했고 또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로

인해두려움을느끼기도했다. 성도의가장큰원수는사탄이다. 사탄

은 우리를 범죄케 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가려 한다.

다윗은 행악자의 비밀한꾀와죄악을 짓는 자의요란에대해 말한

다. 악인들은보통양심때문에공공연히악을행치못하고이중적으

로, 위선적으로행한다. 그들의비밀한꾀에서벗어나게할자가누구

이랴. 또악인들은처음에는은밀히악을꾀하다가때가 되면소란을

피운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그를 죽일

계획을 은밀히 하다가 나중에는 공공연히 백성을 선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라고 소리치게 하였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 벗어나

게하소서”라고 기도한다. 사람들은어려울 때친한사람을찾아가거

나전화를한다. 한두시간, 또는그이상도한다. 그러나성도는어려

울때하나님께나아가자신의처한상황을그대로자세히아뢰며그

의 도움과 구원을 청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원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성도는 비상한 때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

[3-4절] 저희가칼같이자기혀를연마하며화살같이독한말로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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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악한 자들의 악행을 증거한다. 악인들은 말로 성도를 비난

한다. 그들은 칼을 날카롭게 갈듯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또 쪼뼛한

화살같이 독한 말로 성도를 겨누어 쏜다. 그 말을 듣는 성도는 마음

에 상처를, 때때로 큰 상처를 받는다. 또 악인들은 숨은 곳에서 갑자

기 남을 쏜다. 숨은 곳에서 쏜다는 말은 자신의 정체와 마음을 드러

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한다는 뜻이다. 의인들은 그들이 그렇

게 자신들을 미워하고 악하게 비방할 줄 미처 예상치 못할 것이다.

‘완전한자’라는원어(탐 ꚛ)는ם ‘흠없는자, 순전한자’라는뜻으로

경건한 성도를 가리킨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로 의롭다 하심

을얻었을 뿐만아니라, 실제로도경건하고의롭고선하며책망할것

이없는자이어야한다. 오늘날완전한자는예수그리스도를믿음으

로 의롭다 하심을얻고 그의 교훈대로 서로사랑함을 실천하는 자이

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런 성도를 해치려 하는 것이다.

또 악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

지 않고 담대하다. 그들의 담대함은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으로 완고

해진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의 악을 징벌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 떨 것이다.

[5-6절] 저희는악한목적으로서로장려[격려]하며비밀히올무놓기를

함께의논하고하는말이누가보리요하며저희는죄악을도모하며이르기

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악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다. 악인들은 당을 지어 악을

행한다. 그들은 악한 일을 위해 서로 위로하고 협력한다. 또 그들은

비밀히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죄악을 계획한다. 사람의 양심은

어느정도 선한일을좋아하고선한여론을만들기때문에, 악인들도

드러나게 악을 행하지는 못하고 은밀하게 악을 계획하고 의논한다.

악을 행한 사람들은다른 사람들앞에서 부끄러워 자기얼굴을 가린

다. 그러나그들은다른사람을해치고죽이는일들을연구하고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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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찾았다고좋아한다. 하나님께서주신지혜를선한일에쓰지않고

악한일에쓰는 것이다. 그것은사탄과악령들의지혜이다. 악인들의

속뜻과 마음은 깊어서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한일에 미련한 것이좋으며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한다. 아모스 5:15, “너희는악을미워하고선을사랑하라.” 로

마서 12:9,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17, “아무에게도

악으로악을갚지말고 모든사람앞에서선한일을 도모하라.” 로마

서 16:19,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21-22,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

든모양이라도버리라.” 히브리서 10:24, “서로돌아보아사랑과선행

을 격려하라.” 히브리서 13: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7-9절] 그러나 하나님이저희를쏘시리니저희가홀연히살에상하리

로다[그러나하나님께서저희를갑자기화살로쏘시리니 그들의 상함이 있

도다](원문의전통적읽기). 이러므로저희가엎드러지리니저희의혀가저

희를해함이라. 저희를보는자가다머리를흔들리로다. 모든사람이두려

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그는 갑자기 화살로 그

들을쏘실것이다. 그가그렇게징벌하실것을그들은미처생각하지

못하였을것이다. 하나님의심판은 확실하다. ‘있도다’라는 원어(하유

ꕗ)는יוּ ‘있었도다’라는 완료형인데 확실한 미래를 나타낸다. 하나님

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것이다.

그결과, 악인들은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갑작스런화살

로큰상함을 입을것이다. 하나님의징벌의화살은악인들에게치명

적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들은 엎드러질 것이다. ‘저희의 혀가 저희

를 해한다’는 말은 그들이 성도에 대하여 말한 악한 말 혹은 저주의

말 때문에 해를 당한다는 뜻이다. 악인들은 그들의 악행대로 하나님



시편 64편: 원수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 320 -

의 공의로운 보응을 받을 것이다.

악인들의멸망을보는사람들은 두려워서다피할것이다. ‘머리를

흔든다’는 원어(잇노데두 는(יꚚנוꕎֹדוּ ‘멀리 피해버린다’는 뜻이다

(BDB, KJV).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모든사람이하나님을두려워할것이다. 또 모든사람은 하나님의일

을선포하며그의행하심을 깊이생각할 것이다. 다니엘이살던시대

에이방나라의왕다리오는다니엘을사자굴에서건져주신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에 조서를 내려 증거하였었다(단 6:26-27).

[10절] 의인은여호와를인하여즐거워하며그에게피하리니마음이정

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 그의 도

우심과 돌보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시편 64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악인들은 의인들을비방하

고해치며은밀히악을도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그들을벌하

시며멸하실것이다. 악인들은다멸망할것이다. 그러므로우리는악인

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둘째로, 이세상에는근심되고두려운일들이있고심지어원수들의

은밀한 꾀들과 요란한 일들이 있으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피하며그에게나아가 우리의 일들을소상하게, 간절히기도

해야한다. 우리는고난중에하나님께나아가기도해야한다. 하나님께

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실 것이며 악인들을 벌하실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오직 경건하고 의롭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도 믿음과 순종으로 성도답게

살고흠과점이없는의롭고선하고온전한자가되어야하고, 악한일

을 버리고 선한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시편 65편: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송함

- 321 -

65편: 세상을돌보시는하나님을찬송함

다윗의 시. 영장(伶長) 즉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

[1-2절] 하나님이[시]여, 찬송이시온에서주[님]를기다리오며사람이서

원을주[님]께이행하리이다. 기도를들으시는주여[주님이시여], 모든육체

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이

다. 그것은예배의 중요한 요소이다. 시온은성소, 즉 성막이 있는 곳

이다. 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의 피가 뿌려진다. 그 피

는예수그리스도의속죄의 피를상징한다. 그속죄의피로죄씻음을

얻고구원얻은사람마다하나님을찬송할것이다. 성소는또한성도

들이 모이는 곳이다. 성도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한

다. 찬송은 창조의 목적이며(사 43:21) 구원의 목적이다(엡 1장).

또 성도는 서원을 하나님께 이행할 것이다.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

을 구할 때 엄숙히 약속하며 구하는 것이다.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

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다. 사사 입다나 사무엘의 모친 한나는 자신들이 서원한

바를 하나님께 그대로 이행했다.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기도는하나님께 찬송하고감사하며자신의죄를고백하고소원을

아뢰는 내용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는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 고백을

듣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신다. 그는 사람을 자기 형상

대로만드셨고그와교제하기를원하시며우리의기도를들어주신다.

예수께서는, “구하라그러면 너희에게주실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것이요, 문을두드리라그러면너희에게열릴것이니, 구하는이

마다얻을것이요찾는이가찾을것이요두드리는이에게열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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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고 교훈하셨고(마 7:7-8),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

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다(요 14:13).

하나님께서기도를들어주시기때문에 모든육체가그에게나아온

다. 사람은흙으로지음받은존재이다. 죄로인해연약해져서피곤하

거나병들기잘 하는 몸들, 정신적으로도불안함과 두려움, 우울함과

슬픔을 잘 가지는 몸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쇠약해지

는몸들이며, 할수없는것들이많은몸들, 또원하는선을행할능력

이 부족하여 죄를 이기지 못하는 몸들이며(롬 7:14-18), 마귀의 시험

에 떨어지며(마 26:41) 죽음에 굴복하는 몸들이다. 그러나 이런 연약

한 몸들이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나아온다. 그들은 하나님

께 나아와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자신들의소원을 아뢰어 힘과 위로

와 평안과 도우심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사 40:28-31; 빌 4:6-7).

[3절]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은 성도의 찬송에 걸림돌이며 기도에 걸림돌이다(사 59:1-2).

아니, 우리 삶 전체에 걸림돌이다. 사람은 죄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

다. 죄의 결국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다.

다윗은 “죄악이 나를 이기었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악은인류전체를삼켰다. 사람의본성은 죄로인해심히부패되고

더러워지고 연약해졌다. 로마서 7:18, “내속곧 내육신에선한것이

거하지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있으나 선을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다윗은 “우리의 죄과(罪過)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라고 말한다.

죄를 이길 힘은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 죄를 이길 힘은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 죄과(罪過)를 사해주실 때 얻는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

에걸림돌이되고삶전체에걸림돌이되는죄의문제는오직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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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유하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미가 7:18-19,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그기업의남은자의허물을넘기시며인애[자비]를 기뻐

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

셔서우리의죄악을발로밟으시고우리의모든죄를깊은바다에던

지시리이다.” 사죄(赦罪)가 구원이며 영생의 길이다. 거기에 하나님

께나아갈수있는담대함의이유가있고성도의찬송의이유도있다.

[4절] 주께서택하시고가까이오게하사주[님]의뜰에거하게하신사람

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집 곧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투브

으로[복](טוּב 만족하리이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다. 우리가 그를 택한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택하셨다(엡 1:4).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다. 그는주권적으로우리를택하셨다. 또성도는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하신자이다. 구약의성막은죄인이어떻게하나님께가까이갈

수있는지를증거한다. 죄인은 중보자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또

죄사함을통해서만하나님께가까이갈수있다(히 10:19-22).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게 되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며 그에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들이다.

이런 성도는 복되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모신 것,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합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거기에 영생

과 영육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이 가장 큰 불행이다. 그것이 곧 죽음과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이다.

본문은 또한 성도의 만족에 대해 증거한다. “우리가 주님의 집 곧

주님의 성전의 복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집이

다. 하나님의 성전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며 죄사함의 은혜이며 영생

의 약속이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사람의 육신적,

물질적 만족은 밑 빠진 독처럼 끝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인생의

참 만족이 있다. 시편 23:1,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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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안에 성도의 참 만족이 있다.

[5절] 우리구원의하나님이시여, 땅의모든끝과먼바다에있는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좇아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곧 바울의 서신들의 표현대

로 ‘우리 구주 하나님’이시다(딤전 1:1; 딛 1:3).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죄의 결과들인 병과 기근, 재난과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

하시며 또 죽음, 특히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또땅의모든끝과먼바다에있는자의의지할자이

시다. 사람은종족, 언어, 피부색, 문화, 문명 정도를불문하고 본질적

으로 똑같다. 하얀 피부의 서양 사람도 누런 피부의 사람도 본성은

똑같다. 외딴섬이나밀림에사는사람도도시에사는사람도본성은

똑같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며 도우실 수 있는 자이시다.

그는 온 인류, 모든 사람이 의지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의를 좇아 응답하신다. 그는 의로우

신 일만 행하신다. 의(義)는 하나님의 계명들에 맞고 사람의 양심과

도덕 규범에 맞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조금도 없으시

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로운 일뿐이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엄위하신 일로 응답하신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

님이시다. 하나님께는 기이한 능력이 있으시다. 그는 사람들 보기에

절망적인것을 변화시켜소망과기쁨이있는일이되게하신다. 그는

사람들 보기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신다. 그는 사람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공의로 징벌하시고,

하나님을경외하고의와 선을 행하며 살고자하는 자들을 모든 환난

에서 기이한 방법으로 건져내어 주신다.

[6-7절] 주[께서]는주[님]의힘으로산을세우시며권능으로 띠를띠시

며바다의흉용과물결의 요동과만민의훤화[소란함]까지 진정(鎭靜)하시

나이다.



시편 65편: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송함

- 325 -

하나님께서는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권능으로 띠를띠셨다.

그의 능력은 ‘전능’이다. 그는 능력으로 산을 세우셨다. 저 크고 험하

고 높은 산은 사람이 흙을 삽으로 파서 만들 수 없고 굴착기를 동원

해도어림도없다. 하나님께서는 시끄러운 것들도 조용케 하신다. 그

는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소란까지 가라앉게 하신다.

인류 역사상 혁명이나 구테타, 데모나 민중 폭동은 정권을 무너뜨리

기도하였다. 그러나하나님께서는이모든 것들을조용하게하실수

있다. 자연만물도, 인간 사회도 그의 손에 의해 안정을 얻는다.

[8-13절] 땅끝에거하는자가 주[님]의징조를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돌보사]

물을대어심히윤택케하시며하나님의강에물이가득하게하시고이같이

땅을예비하신후에[예비하사] 저희에게곡식을주시나이다. 주께서밭고랑

에물을넉넉히대사그이랑을평평하게하시며또단비로부드럽게하시

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님]의 은택으로 연사(年事)에[그 해에, 해마

다] 관씌우시니주[님]의길에는기름이떨어지며들의초장에도떨어지니

작은산들이기쁨으로띠를띠었나이다. 초장에는양떼가입혔고골짜기에

는 곡식이 덮였으매 저희가[그것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자연의 특별한 현상들,

예를들어천둥과번개, 지진, 홍수, 태풍등을 보고 느낌으로 하나님

을 두려워하고 그 징조들을 두려워한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침 되는

것과저녁되는것을즐거워하게하신다. 그는우주와지구의운행을

주관하신다. 그는 낮과 밤을 오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순환

케 하신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침과 저녁을 감사하며 기쁨

과 즐거움으로 맞는다. 어둠이 가고 날이 밝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 저녁이되면고된일들을끝내고자유시간이온다. 그것은개인

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며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며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는 시간이다. 아침과 저녁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을 기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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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사는 땅에 물을 주셔서 심히 윤택하게 하

신다. 땅은물을필요로한다. 물이있어야풀과나무가자랄수있다.

하나님께서는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강’이라는 표현

은 그가 시기적절한 비와풍성한물을 주심을 가리킨것 같다. 땅은

물이 넉넉할 때 곡식이 잘 자라고 풍성한 수확을 얻는다(행 14:17).

한 해 전체가 하나님의 은택으로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단비로 그이랑을 부드럽게 하시고곡식의 싹이

나오게복주신다. 땅이기름지므로곡식도 잘자라고풍성한열매를

내고 양떼는 좋은 꼴을 뜯어먹고 잘 자라며 새끼들도 많이 낳는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와 수확의 기쁨을 누린다.

시편 65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

하셨고우리기도를응답하셨고특히우리죄를사하신다. 4절, “주께서

택하시고가까이오게하사주님의뜰에거하게하신사람은복이있나

이다.”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여,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아오

리이다.” 3절, “우리의 죄과를 사하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즉 선택, 기도 응답, 죄사함의 은혜를 인해 그를 찬송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우리에게모든물질적복과환경적, 사회적평

안도 주신다. 9-13절,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이같이땅을예비하신후에저희에게곡식을주시나이다.” “주님의은

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님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초장에

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매.” 7절,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소란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육

적인 은혜, 즉 물질적, 환경적 평안을 인해서도 그를 찬송해야 한다.

우리는오직하나님중심으로만살아야한다. 우리는하나님을경외

하고사랑하고성경읽고기도하며그의계명대로바르고선하고진실

하게 살아 영육의 복을 체험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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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함

시. 영장(伶長) 즉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

[1-2절] 온땅이여, 하나님께즐거운소리를발할지어다. 그 이름의영

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저자는온땅이하나님께찬송하라고말한다. 성도한개인만

하나님을찬송할 것이 아니고 또성도들만하나님을 찬송할 것도 아

니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또 시편 저자는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이 찬송하라고 말한다.

찬송은즐거운노래이다. 찬송은 즐겁고 기쁘게 불러야 한다. 성도는

주님안에서항상기뻐해야하며또주님안에서항상찬송해야한다.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기쁜 마음과 기쁜 표정으로 불러야 한다.

시편저자는또 “그이름의영광을찬양하고영화롭게찬송할지어

다”라고 말한다. ‘영화롭게’라는 말은 ‘속되지 않고 엄숙하고 거룩하

고 아름답게’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그의

이름도 영화로운 이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해야한다. 시편 96:8-9, “여호와의이름에합당한영광을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3-4절]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님]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

[님]의큰권능으로인하여주[님]의원수가주께복종할것이며온땅이주께

경배하고주[님]를찬양하며주[님]의이름을찬양하리이다할지어다(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심히 엄위하심을 찬송해야 한다. ‘엄위하다’

는 원어(노라 는(נוꙜֹא ‘두렵다, 놀랍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일들은

심히 두렵고 놀랍다.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나 있는 그의 창조 사역이

그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행하신 그의 섭리의 일들이 그러하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두렵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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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엄위하신 일들은 특히그의 큰권능으로인해그의 원수

들을 복종시키심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이스라엘 나라

안팎에있었다. 그들의 배후에는 물론사탄과악령들이 있다. 모세에

게도, 다윗에게도, 심지어 예수님께도 원수들이 있었다. 사람의 지혜

와힘으로는그들을 이길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그의큰권능으

로 그들을 굴복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신 열 가지 재앙

들로 바로의 교만을 꺾으셨고,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그 동료들과

250명의 족장들을 다 징벌하셨다. 다윗의 대적자들도 다 멸하셨다.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위하신 일들이었다. 이 일들

을 듣는 온 땅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찬양해야 할 것이다.

[5-6절] 와서하나님의행하신것을보라. 인생에게행하심이엄위하시

도다. 하나님이[께서] 바다를변하여 육지 되게 하셨으므로[하셨고]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였]고 우리가 거기서 주[님]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기록한 책이다.

우리는 성경책을 읽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다. 특히 그의 기적

들과 능력들이 그러하다.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순종할 수도있고하나님을거역하며범죄할수도있다. 그러

나하나님께서범죄하는악인들을징벌하시며, 하나님을믿고순종하

는 의인들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의 엄위하신 행위들이 드러난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와 강을

통과하게 하신 일들을 말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

와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일과, 광야를 지난 후 요단강을 마른 땅

처럼 건넌 일을 가리켰다. 그것은 두렵고 놀라운 일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였다. 극한 위험과

위기 속에서 사람의 기쁨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기쁨의 이유이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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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체험한다. 땅의것들은다 헛되지만, 하나님께서는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위로와 힘과 기쁨이 되신다.

[7-9절] 저가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눈으로열방을감찰하시나

니거역하는자는자고하지말지어다(셀라). 만민들아, 우리하나님을송축

하며그송축소리로들리게할지어다. 그는우리영혼을살려두시고우리

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자]시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며 그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신다. 그는 능력의 통치자이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왕

이시다. 또 그의 눈은 완전하셔서 열방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까지 살피시고 바르게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보응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하나님께서는모든사람의 마음과말과행위를감찰하시고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그를 대항하는 자는 더욱 어리석은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시며 보살피신다. 그는 자기 백성

의 몸의 생명을 지키시고 연장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영혼을

지키신다. 그는 자기 백성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실족함이란

불신앙과죄에 떨어짐을말한다. 그는자기 백성을죄중에버려두지

않으시고믿음과의가운데 거하게하신다. 성도는잠시 동안실수하

고 범죄할 수 있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

는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신다.

[10-12절] [이는] 하나님이[시]여, 주께서우리를시험하시되우리를단

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하셨음이니이다. 또 주께서는] 우리

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사람들로

우리머리위로타고가게하셨나이다. 우리가불과물을통행하였더니주

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실족지 않게 하신다고 말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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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은같이 단련하셨기 때문이다.

은 광석은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제거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

로 지음받은 자이지만, 범죄함으로 죄악된 성질과 습성을 가지게 되

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을통해 거룩한 인격으로조금씩 변화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허리에두셨고사람들로머리위로타고가게하셨고그들로불

과 물을 통행하게 하셨다. 그물에 들게 하셨다는 말은 이방 나라에

포로됨을말한다. 그들은 강제 노역으로 무거운 짐을졌다. 사람들이

머리 위로 타고 다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굴복과 모욕을 당했다는

뜻이다. 또 그들은 불같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현실과 물같이 숨막

히는 현실을 통과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모든 고난

에서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

[13-15절] 내가번제를가지고주[님]의집에들어가서나의서원을갚

으리니이는내입술이발한것이요내환난때에내입이말한것이니이다.

내가수양[숫양]의향기와함께살진것으로주께번제를드리며수소와염

소를 드리리이다(셀라).

사람은 환난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앞에서선한 일

을결심하게되며, 그것이서원으로표현된다. 시편저자가환난중에

한 서원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는 것이다. 번제는, 일차적으로

예수그리스도의속죄사역을예표하지만, 또한성도의온전한헌신도

상징한다. 죄인들은 구주예수그리스도의십자가대속(代贖)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러나 그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는 우리를 죄와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부터 구원해주

신하나님께감사하며그에게우리자신을온전히드려야하고또그

의 뜻에 절대 복종하여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16-20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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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부르짖으며내혀로높이찬송하였도다. 내가내마음에죄악을품

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께서] 실로 들으셨으며

내기도소리에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찬송하리로다. 저가내기도를물

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자비]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모든 참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기를 원하며 모든

성도들이 와서 그것을 들어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

하신일은기도응답의일을가리킨다. 하나님의기도응답은성도들

의 특권이며 그때 성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른 이들

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게 된다.

물론, 사람들의모든기도가다응답받는것은아니다. 사람이기도

를해도 응답되지않는 경우가 있다. 본문은 “내가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한다. 사람이 마음에 죄악을

품는다면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잠언 28:9, “사람이

귀를돌이키고율법을 듣지아니하면그의기도도가증하니라.” 이사

야 1:15, “너희가손을 펼때에내가눈을가리우고너희가 많이기도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

라.” 이사야 59:1-2, “여호와의 손이 짧아구원치못하심도아니요귀

가둔하여듣지못하심도아니라오직너희죄악이너희와너희하나

님사이를내었고너희죄가그얼굴을가리워서너희를듣지않으시

게 함이니.” 야고보서 4:3,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저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기도

소리에주의하셨고그기도를물리치지아니하셨고그의자비하심을

그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그것은 그의 기도가 선하고 진실하였

거나 회개를 동반한 기도이었음을 나타낸다. 시편 저자는 이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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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그의 혀로 높이 찬송하며 간증한다.

시편 66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왜냐하면하나님의 하신 일이 엄위하시고 두렵고 놀랍기 때문이

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그러하고 그의 섭리 사역이 그러하다. 특히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의 엄위하신 일들을 많이 나타내셨

다.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이그러했고 하나님의원수들을 물리치신

모든사건들이 그러하였다. 신약성도는사람이되신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제 온 세상은 이런 일들을 듣고 즐거운 마음

으로 또 엄숙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를 찬송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단련시키신다. 그는 자기백성을

마치은을단련하듯이단련시키신다. 그목표는성결과온전함이며, 그

과정은 고난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피시고 공의로 통치하

시며 특히 자기 백성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

우리는이세상에서많은고난을당하지만그것을통해믿음이자라고

인격이 거룩하고온전해진다. 또우리는하나님의 은혜로평안을누리

며 영광의 천국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환난을 두려워

말고오직우리의소망과위로와기쁨이되신하나님만바라고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 순종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확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기도를들으시는살아계신인격적하나님이시며우리를도우실

수있고도우시는능력의하나님이시요선하신하나님이시다. 단지, 우

리는 기도할 때 마음에 죄악을 품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

리의기도는응답되지못할것이다. 그러나우리가죄를회개하고하나

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송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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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편: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시 곧 노래. 영장(伶長) 즉 찬양대장을 위해 현악에 맞춘 것.

[1-3절] 하나님은[께서는] 우리를긍휼히여기사복을주시고그얼굴빛

으로 우리에게 비취사(셀라) 주[님]의 도를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을 만방

중에알리소서. 하나님이[시]여, 민족들로주[님]를찬송케하시며모든민족

으로 주[님]를 찬송케 하소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복을 구한다. 죄인은 하나님께 무슨

복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

를 가져오며 죗값은 죽음과 불행뿐이다. 하나님께서 긍휼로 죄인을

용납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심자체가 복이며 그때 죄인은 다른 복

도 구하며 얻을 수있다. 하나님께서는긍휼로 사죄(赦罪)와 칭의(稱

義, 의롭다하심) 곧구원의 복을주시며 또부수적으로마음의 평안

과 몸의 건강과 먹을 양식과 환경적 평안도 주신다.

“그얼굴빛으로 우리에게비추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긍휼과복

을 구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민수기 6:24-26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는 네게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

로 네게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원하며 여호와께서는그 얼굴을 네

게로 향하여 드사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의 도를 땅 위에, 그의 구원을

만방중에알리기를원한다. 그것은전도의소원이다.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마 28:19; 눅 24:47; 행 1:8).

전도는전도하는내용이너무복되어서(눅 2:10) 또멸망하는영혼들

이 너무 불쌍해서(롬 1:18) 행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시편 저자는 세계복음화를 소원하며 “하나님이시여,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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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주님을 찬송케 하시며 모든민족으로주님을찬송케 하소서”라

고 기도한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온 땅의 각 민족, 각 나라에 전파되어 그들이 하나님

을알고그의긍휼과복을받아하나님을찬송하는자들이되기를구

한 것이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다(사 11:9; 계 11:15).

[4-5절] 열방[나라들]은기쁘고즐겁게노래할지니 [이는] 주는[께서] 민

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나카 ꖎꗺ)[인도하실]ה

(BDB, NASB) 것임이니이다(셀라). 하나님이[시]여, 민족들로 주[님]를 찬송

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님]를 찬송케 하소서.

시편 저자는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께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

이라고 말한다. 그 노래는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행하

신 일들에 대한 노래이다. 본문은 나라들이 하나님께 기쁘고 즐겁게

노래해야할이유로, 첫째는하나님께서민족들을공평하게판단하시

기때문이며, 둘째는그가 땅위에 있는열방을인도하시기때문이라

고 말한다. 이 두 가지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이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객관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통치하시며 판단하

시고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신다.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는땅위의열방들을인도하신다. 특히그는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신약교회의 역사

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택자들을 인도하셔

서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그의 친 백성을 삼으셨다.

그래서시편저자는, “하나님이시여, 민족들로주님을 찬송케하시

며모든민족으로주님을찬송케하소서”라고말한다. 그것은세계복

음화에 대한 간절한 기도이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

의 최대의 과제이며 모든 성도의 날마다의 기도제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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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절] 땅이그소산을내었도다. 하나님곧우리하나님이[께서] 우리

에게 복을주시리로다. 하나님이[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땅이 그 소산을 내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도사실이다. 우리가먹는모든것은하나님께서해마다 주시는땅의

소산들이다. 그러나땅의소산은이런자연적복뿐아니라특히영적

인 복도 가리킨다고 본다. 그것은 온 세상에 주신 구원의 열매들을

가리킨다. 온세상은많은구원의열매들을맺을것이다. 온세상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시편저자는또하나님곧우리하나님께서우리에게복을주실것

이라고말한다. 그는 6절과 7절에반복해서 그렇게 말한다. 그는 1절

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주시고그 얼굴빛

을 우리에게 비취사 주님의 도를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라고 말했다. 시편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보다

구원의 복을 가리키며 또 구원 얻은 자가 하는 전도의 복도 가리킬

것이다. 하나님의복은택한백성의구원이며, 구원얻은성도가하나

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 중에 전도의 일은 큰복이다.

시편 저자는 또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구약시대의놀라운 예언이다. 하나님의뜻은온 세상

에구원얻은 자들이일어나하나님을경외하는것이다. 그러므로주

께서는“너희는온천하에다니며만민에게복음을전파하라”고명하

셨고(막 16:15),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

다(행 1:8). 세계복음화는하나님의뜻이며그뜻은다이루어질것이

다. 2천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복음화의 그 일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

고 본다. 한국은 땅끝의 나라이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곳이 있다면 그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며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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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의 제일 큰 복은 구원

이다. 1, 2절, “하나님께서는우리를긍휼히여기사복을주시고그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취사 주님의 도를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을 만방 중

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복은 죄인들의 구원이며, 그것은 죄인이 하나

님을 알고 경외하며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1:3-5, “찬송하리

로다, 하나님곧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아버지께서그리스도안에서

하늘에 속한모든신령한복으로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

리스도안에서우리를택하사우리로사랑안에서그앞에거룩하고흠

이없게하시려고그기쁘신뜻대로우리를예정하사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복을 얻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땅

위에, 만방 중에 전해져야 한다(2절).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3, 5, 7절). 구원 얻은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으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며(계 7:9),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나라가될것이다(계 11:15). 그러므로주께서는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고(막 16:15), 땅끝

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행 1:8). 그러므로 세계복음화는

교회의첫번째기도제목이며활동목표이다. 우리는우리주위에복음

을 전하는 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

셋째로, 모든사람은하나님을찬송해야한다. 3, 5절, “하나님이시여,

민족들로주님을찬송케하시며모든민족으로주님을찬송케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영광

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셨고(사 43:7, 21),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셨다(엡 1:6, 12, 14). 그러므로

모든피조물들, 특히구원얻은모든성도들은영원하신창조자, 섭리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

록 돌려야 한다(계 5:12-13).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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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편: 원수를 파하시는하나님을찬송함

1-18절, 원수들을 파하소서

다윗의 시. 영장(伶長) 즉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

[1-2절] 하나님은[께서는] 일어나사원수를흩으시며주[님]를미워하는

자로 주의[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

내소서. 불앞에서밀[초]이녹음같이악인이하나님앞에서망하게하소서.

하나님께는 원수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뜻을

거슬러악을 행하는자들이다. 사탄과악령들과 그종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성도들의 원수들이기도 하다(엡 6:12).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잠잠하시고그들의악행을 못보신체하시지만, 때가되면일어나그

들을 파하실 것이다. 그때 그들은 흩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며

연기같이 몰려가고 불 앞에서 초의 녹음같이 멸망할 것이다.

[3-4절] 의인[들]은기뻐하여하나님앞에서뛰놀며기뻐하고즐거워할

지어다. 하나님께노래하며그이름을찬양하라. 타고광야에행하시던자

를 위하여 대로(大路)를 수축하라[노랫소리를 높일지어다](BDB, NASB).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들은 하나님 앞

에서기뻐할것이다. 그들은하나님의은혜때문에, 그의주신구원과

위로 때문에, 그의 기도 응답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또 그들은 하나

님을찬양할것이다. 죄는슬픔을가져오지만, 의는기쁨을주고하나

님을찬송케한다. 천국은의와기쁨과찬송으로충만한곳이며, 구원

얻은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의와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 것이다.

[5-6절] 그거룩한처소에계신하나님은[께서는] 고아의아버지시며과

부의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께서는] 고독한자로가속(家屬)[가족들] 중에

처하게하시며수금된[옥에갇힌] 자를이끌어내사형통케하시느니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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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다. 그는 피조물과 구별되시며

죄와 불결이 없으시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

다(신 10:18; 시 10:14). 그는 고독한자들을가족들가운데있게하시

며 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시며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는

외로운 자들이 없을 것이다. 지상 교회도 그래야 할 것이다. 그는 또

옥에 갇힌 자들을 구원해주신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러하다.

그러나하나님을거역하는자들의거처는메마른땅이될것이다. 그

들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과 부족이 있을 것이다.

[7-10절] 하나님이[시]여, 주[님]의백성앞에서앞서나가사광야에행

진하셨을때에땅이진동하며하늘이하나님앞에서떨어지며저시내산도

하나님곧이스라엘의하나님앞에서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시]여, 흡족

한 비를 보내사 주[님]의산업이 곤핍할때에 견고케 하셨고 주[님]의회중

(카얏카 ꗘꚚꖿꖏ)[혹은 ‘피조물들’(NASB)]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시]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님]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앞에서 행하셨다. 그는 광야에서 그들 앞

에행하셔서낮에는구름기둥으로, 밤에는불기둥으로그들을인도하

셨다(출 13:21; 신 1:33). 또 그는 광야를 통과해 행진하셨다. 광야는

거친 땅이었지만, 날마다 만나를 양식으로 주셨고 때때로 반석에서

물이나오게하셨다. 하나님앞에서천지는진동하였다. 그것은 하나

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며 또 그의 통치권을 나타내었다.

하나님께서는자기백성을이런곤핍하고가난한상황에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흡족한 비를 보내주시고 그의 은택을 준비하

신다. 그는 때를 따라 자기 백성의 영육의 필요를 공급해주신다. 그

결과, 성도는다시힘을얻어견고케되고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산업의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11-14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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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군대의왕들이도망하고도망하니집에거한 여자도탈취물을나누도

다. 너희가양우리에누울때에는그날개를은으로입히고그깃을황금으

로입힌비둘기같도다. 전능하신자가[께서] 열왕을그중에서흩으실때에

는 살몬에 눈이 날림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며 큰 무리가

승리의소식을 전하게될것이다. 여러군대의왕들은도망하고집에

거한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큰 승리를 주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도들의 모

임은금빛, 은빛 날개를가진비둘기들이옹기종기모여앉은것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그들은 비록 부족과 연약이 없지 않을지라도 하나

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무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살몬의 눈같이 흩으셨다. 살몬은 세겜 부근에 있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이다(삿 9:48). 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백성에게 위협적 적대세력

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하시고 흩으실 것이다.

[15-16절] 바산의산은하나님의산임이여, 바산의산은높은산(하르

가베눈님 ꘇꘀꔮꕀים ꕘ)[봉우리들이ר 있는 산들]이로다[하나님의 산은 바산의

산과 같으며 높은 산들은 바산의 산과 같도다](KJV, NASB). 너희 높은산들

(하르 가베눈님 ꘇꘀꔮꕀים ꕘ)[봉우리들이ר 있는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하는 산[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산]을시기하여보느

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산은시온산을가리키는것같다. 요단강북동쪽에있는

바산의산은높이가 약 1,900미터되는(한라산정도) 높은산이다. 시

온 산, 즉 하나님의 산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영적인 특권에 있어서

바산의산처럼 높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산에 영영히 거하실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영히 거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다. 그 곳

은 구주예수 그리스도와 그의교회를 예표하며 또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內住)하심을 예표한다. 높은 산들이 하나님의 산을 시기한다는

말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무시하고 질투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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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절] 하나님의병거가천천이요만만이라. 주께서그중에계심이

시내산성소에계심같도다. 주께서높은곳으로오르시며사로잡은자를끌

고선물을인간에게서, 또는패역자중에서받으시니여호와하나님이[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병거’는하나님을수행하는천사들을비유적으로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그들의 수는 천천이요 만만이다(계 5:11). 또 하나님

께서는 시내산에, 성소에(KJV, NASB) 계심같이그들곧 천사들 중에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그 원수들을

다 멸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신다는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귀환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았던원수들을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서 전쟁노획물을 받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

성을 죄와 사망과 사탄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행하시는지

를보인다. 주예수께서는이 일을위해하늘에서내려오셨고아버지

의 뜻을 다 이루신 후 이전에 계시던 곳으로 올라가셨고(요 6:62; 엡

4:10), 또 지금 우리 속에 영으로 거하신다. 그것은 매우 큰복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이

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가난한 자를 위해 은택을 준비하시는 자이

시다. 하나님의백성이세상에서때때로고아와같고과부와같고가난

한 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준비하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파하실 것이다. 그는 사탄과악령들

과 악한 자들을 파하실 것이다. 그는 원수들을 연기같이 흩으시고 불

앞에초같이녹이실것이다. 하나님의원수들은뿔뿔이흩어질것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시고 그들

가운데영원히거하실것이다. 그는친히땅에내려오셔서그들을도우

시고 그들로 승리케 하시고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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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절, 원수들을 파하시리라

[19-23절] 날마다우리짐을지시는주[님] 곧우리의구원이신하나님

을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께서는] 우리에게구원의하나님이시라. 사망에

서피함이주여호와께로말미암거니와그원수의머리곧그죄과에항상

행하는자의정수리는하나님이[께서] 쳐서깨치시리로다. 주께서말씀하시

기를내가저희[내백성]를바산에서돌아오게하며바다깊은데서도로나오

게하고너로 저희를 심히치고 그피에 네발을 잠그게 하며네개의혀로

네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날마다우리의 짐을지시는주님이시다. 사람에게는

건강, 경제, 가족들, 인간관계등의짐들이있다. 무엇보다, 사람에게

는 죄의 짐이 있다.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우리의짐을져주신다(마 11:28; 벧전 5:7). 그는 “우리

의구원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는특히우리의죗짐

을져 주신다. 그는 우리의 모든죄를깨끗케씻어주셨다(사 53:6; 요

1:29). 구원의 중심 내용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 받는 것이다. 하나님

께서는 질병에서, 경제적 궁핍에서, 사고나 재앙에서, 원수들에게서

우리의생명을건져주실뿐만아니라, 또한 죄로부터, 사탄의권세로

부터, 사망과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는그 원수들의 머리곧 죄가운데항상 행하는 자들의

정수리를부수실것이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거짓선지자, 또악인

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것이다(계 19:20; 20:10; 21:8).

하나님께서는 자기백성을 옛날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

셨듯이(민 21:33-35) 다시 승리케 하시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홍해바다 깊은곳을 통과케하셨듯이극심한 고난과위험으로부

터건져내시고회복시키실것이다(Poole). 그는이스라엘백성이원수

들을쳐서승리케하실것이다. 이스라엘백성은원수들의피에발을

담그고그들의 개들도그원수들에게서먹을것을얻을것이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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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수들을 완전히 이길 것이다.

[24-27절] 하나님이[시]여, 저희가주[님]의행차하심을보았으니곧나

의하나님, 나의왕이[께서]성소에행차하시는것이라. 소고(小鼓)치는동녀

중에가객(歌客)은앞서고악사는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근원에서나온

너희여, 대회중에서하나님곧주[님]를송축할지어다. 거기는저희주관자

작은베냐민과유다의방백과그무리와스불론의방백과납달리의방백이

있도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시는 왕,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고

그들에게승리를주신하나님의행차하심을이스라엘백성은환호하

고축하하며, 그들의 원수들은 두려움과놀라움으로볼것이다. 개선

축하식은 성소에서 거행된다.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으로 행진하여

들어가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찬송한다. 가객들 즉 노래하

는자들은앞서고악기연주자들은그들을뒤따를것이다. 어린딸들

은작은북을두드리며따를것이다. 그모임에는, 원수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들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들과 납달

리의 방백들이 있을 것이다. 쇠약해진 작은 지파일지라도 원수들을

주관할 것이다. 베냐민과 유다는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 지파들이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그 땅의 북쪽 지파들이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할 것이다.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28-29절] 네하나님이[께서] 네힘을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행하신것을견고히하소서[우리를위하여행하신하나님이시여, 강

하소서](BDB, NASB). 예루살렘에있는주[님]의전을위하여왕들이주께예

물을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는능력의하나님이시다(시 62:11). 그는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강건함을구한것은그가 우리를위해 시작하신일

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한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란

전쟁에서 원수들을 물리쳐 승리케 하신 구원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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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강하셔서시작하신그구원의일을다이루실것이다(빌 1:6; 살전

5:24). 왕들은예루살렘에있는주님의전을위하여주님께예물을드

릴 것이다. 다윗은 장차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질 것을 내다보았을

것이다. 왕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말씀은 신약시대에 복음

이온세상에전파되어온세계의사람들이하나님을섬기게될것을

예언적으로말씀하신것이라고본다. 세계복음화가이루어질것이다.

[30-31절] 갈밭의들짐승과 수소의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

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애굽에서나오고구스인은하나님을향하여그손을신속히들리

로다.

‘갈밭의들짐승’은 애굽을 가리킬 것이다(겔 29:3). ‘수소의 무리’는

수소같이 강한 왕들을 가리키며 ‘만민의 송아지들’도 이방 나라들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의 왕들을 책망하시고 굴복케 하실 것이다. 이방 나라들

의 굴복은 이스라엘에게는 승리가 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

를 확신한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즐기는 이방 백성을 흩으실 것이

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해 속히 항복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에게 강한 적대 세력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의능력의개입하심으로급속히항복하고하나님께로돌아올것이다.

[32-35절]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님]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하늘들의하늘을타신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그소리를발

하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쉐카킴 Ꙏꖎꚉ)[구름들]에ים 있도다. 하

나님이[시]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께서

는]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장차 세상 나라들이 하나

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게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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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차세상이회복되고새로워질것이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이미

시작되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다. 지금 온 세상

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이 많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옛적하늘들의하늘을타신자,” “웅장한소리를발하시는자,” 능력

이많으신자이시다. 주예수께서가르쳐주신기도의내용대로, 나라

와권세와영광이영원히하나님께있다. 하나님의능력이하늘에있

다. 하늘은하나님의영광과능력을나타낸다. 또한 하나님의 위엄이

성소에 나타난다. 성소는 때때로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었다. 또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고 그

가 그들에게 힘과 능을 주신다. 그것은 특히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에서

또 그들의 원수들을 징벌하심에서 그러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

을지시는구주하나님이시다. 19절, “날마다우리짐을지시는주님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속죄를 위해 죽으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서 우리의 부족과 죄의 씻음을 받는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자기백성에게힘과능을주셔서그원수들을

완전히이기게하실것이다. 사탄과악령들과악한자들은우리를넘어

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28, 35절).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는 힘과 능력을 얻고 원수들을 완전히 이길 것이다.

셋째로, 온 세상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해야 한다(19, 26, 32절).

19절, “날마다우리짐을지시는주님곧우리의구원이신하나님을찬

송할지로다.” 32절,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님께 찬송할

지어다.” 우리는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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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의시. 영장즉찬양대장을위해 소산님(쇼솬님 백합)(שׁוꘇꚃֹים

화들이라는 곡)에 맞춘 노래.

[1-4절] 하나님이[시]여, 나를구원하소서. 물들이내영혼까지흘러들

어왔나이다. 내가설곳이없는깊은수렁에빠지며깊은물에들어가니큰

물이내게넘치나이다. 내가부르짖음으로피곤하여내목이마르며내하

나님을바람으로내눈이쇠하였나이다. 무고히나를미워하는자가내머

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지금 극심한고난 가운데 있다. 그는 말하기를, “물들이 내

영혼까지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설곳이 없는깊은수렁에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라고 한다. 그는 환난

중에하나님께 부르짖으나속히응답을받지못했다. 그는목이마르

도록하나님께부르짖었고 눈이쇠하도록하나님을바라며앙망하였

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 것 같았다. 또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그의 머리털보다 많았고

또 강하였다. 또 그들 때문에 억울하게 물질적 손해를 입는 일도 있

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한다. 기도는 환난 날에 성도들의 최선의 방책이다.

[5-7절] 하나님이[시]여, 나의우매함을아시오니내죄가주의[주님] 앞

에서숨김이없나이다. 만군의주여호와[시]여, 주[님]를바라는자로나를

인하여수치를당케마옵소서. 이스라엘의하나님이[시]여, 주[님]를찾는자

로나를인하여욕을당케마옵소서. [이는] 내가주[님]를위하여훼방을받

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덮였음이니이다].

다윗은 환난 중에 자신의 우매함과 죄악을 깨달았다. 성도는 고난

중에자신의죄를깨닫는다. 다윗이깨달은 죄는사람들 앞에서의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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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에서의 죄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의 죄이었다. 또 그는 환난 중에 다른 성도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까봐 염려하였다. 다윗이 망하면, 그를 바라보던 성도들, 곧 ‘하나님

을바라고 찾는자들’이낙심하고믿음을잃고수치를당할까봐염려

하는 것이다. 다윗은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을 구할 때 단순히 자신의

유익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또한 다른 성도들의 유익 때문에

기도한 것이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봉사하였으나 그

가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비방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

[8-12절]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되었나이다. [이는] 주[님]의집을위하는열성이나를삼키고주[님]

를훼방하는훼방이내게미쳤나이다[미쳤음이니이다]. 내가곡하고금식함

으로내영혼을경계하였더니그것이도리어나의욕이되었으며내가굵은

베로내옷을삼았더니내가저희의말거리가되었나이다. 성문에앉은자

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다윗은 형제들에게 객이되고 모친의자녀들에게 외인(外人)이 되

었다. 그가 그의 가족들과 멀어진것은 주님의 집 곧성소를위한 그

의 열심 때문이며 또 하나님을 비난하는 불경건한 악인들의 비난이

그에게 미쳤기 때문이었다. 다윗은 곡하며 금식하였고 굵은 베로 그

의옷을삼았다. 그러나그의 이런행동들은도리어비난거리가되고

사람들의말거리가되었다. 성문에앉은자들곧노인들도그를오해

하며 욕했고 술취한 사람들조차도 그를 말거리로 삼았다.

[13-15절] 여호와[시]여, 열납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

님이[시]여, 많은인자[자비]와구원의진리로내게응답하소서. 나를수렁에

서건지사빠지지말게하시고나를미워하는자에게서와깊은물에서건지

소서. 큰 물이나를엄몰하거나깊음이나를삼키지못하게하시며웅덩이

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 때에그에게 기도한다고 고백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 때에 그에게 기도해야 한다.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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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부지런히 부르짖는다 해도 이미 은혜받기에 늦은 때가 있다

(잠 1:24-28). 다윗은심각한곤란중에구원을간구한다. ‘수렁,’ ‘깊은

물,’ ‘큰 물,’ ‘깊음’ 등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가리킨다. 또그에게는 그를미워하는원수들이 있었다. 다윗은 극심

한 곤란 중에서 하나님의 많은 자비에 호소하며 구원을 간구한다.

[16-18절] 여호와[시]여, 주[님]의인자[자비]하심이선하시오니내게응

답하시며주[님]의많은긍휼을따라내게로돌이키소서. 주[님]의얼굴을주

[님]의종에게서숨기지마소서. 내가환난중에있사오니속히내게응답하

소서. 내영혼에게가까이하사구속(救贖)하시며내원수를인하여나를속

량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호소한다. 그는 이미 자신

의죄를 고백했다. 그가의지할것은 하나님의자비하심뿐이다.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감추시고 그를 멀리하신 것같이 느낀

다. 하나님께서는 그를위로하지않으시는것같고그에게도움의손

을 펴지 않으시는 것 같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빠른 응답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의 원수들은 그를 몹시 괴롭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19-21절] 주께서 나의 훼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주의[주님] 앞에있나이다. 훼방이내마음을상하여근심이충만하니긍

휼히여길자를바라나없고안위할자를바라나찾지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받는 비난과 수치와 모욕을 아신다. 다윗은

원수들의 비방으로 마음이 상하였고 근심이 충만하며 그를 긍휼히

여기고위로할 자없었다. 원수들은 다윗에게 쓸개와 초를 마시웠다.

이것은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마시게 하려

했고 신포도주를 준 일에 예표가 되었다(마 27:34, 48).

[22-28절] 저희앞에밥상이올무가되게하시며저희평안이덫이되게



시편 69편: 고난 중에 구원을 간구함

- 348 -

하소서. 저희눈이어두워보지못하게하시며그허리가항상떨리게하소

서. 주[님]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님]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하소서. 저희거처로황폐하게하시며그장막에거하는자가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님]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케 하신 자의

슬픔을말하였사오니저희죄악에죄악을더정하사주[님]의의에들어오지

못하게하소서. 저희를생명책에서도말하사의인과함께기록되게마소서.

다윗은 그를 비방하고 괴롭혔던 악한 원수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

말한다. 그는 “저희 앞에 밥상이올무가되게하시며저희평안이덫

이되게하소서”라고말한다. 그는또 “저희눈이어두워보지못하게

하시며그허리가항상떨리게하소서”라고말한다. 악인들은하나님

의 진노를 당할 것이며 가정의황폐함을 겪으며 가정의평안을 잃을

것이다.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장난치며 뛰노는 일도 없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고 상하게 하셨다고 말한다. 그러

나그의원수들은그의고난에고난을더하여그를핍박하였다. 그들

은고난당하는그를동정하지않았다. 그들의행위는하나님의저주

를받을만한 일이다. 악인들은자신들의평소의악행에 성도를핍박

하는 큰 죄를 더하였다. 성도도 죄성(罪性)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값없이 주시는 의를 얻는

다. 그러나악인들은하나님께서주시는그 의에들어오지못할것이

다. 또 다윗은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라고말한다. ‘생명책’은하나님의은혜로의롭다하심을얻고

그 결과, 영생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다. 그것

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다(계 20:12; 20:12). 구원 얻

을 자들은 창세 이후로 거기에 기록될 것이다(계 13:8). 생명책에 기

록된 자들은 영원한지옥 불못에던지움을면할 것이며복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이다(계 20:15; 21:27).

[29-31절] 오직나는가난하고슬프오니하나님이[시]여, 주[님]의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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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나를높이소서. 내가노래로하나님의이름을찬송하며감사함으로하

나님을광대하시다[위대하시다] 하리니이것이소곧뿔과굽이있는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은 고난중에 처해 있으나그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자신을 건져내셔서 높은 곳, 안정된 곳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는구원의능력이있다. 참으로인생을도우실수

있는분은하나님뿐이시다. 이제다윗은 “내가노래로하나님의이름

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것이

다. 감사의 찬송은 짐승 번제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32-33절] 온유한자가이를보고기뻐하나니하나님을찾는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께서는] 궁핍한자를 들으시며 자

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갇힌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온유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궁핍한 자,’ ‘갇힌 자’라고 표현한다. 성도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들을보고기뻐하고그마음의소생함을 얻는다. 성도는 고난중에서

도 기뻐하고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다. 성도가 고난 중에 기뻐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것은 하나님께서 그의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

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성도들의 간구를 들

어주신다. 그는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신다.

[34-36절] 천지가그를찬송할것이요바다와그중의모든동물도그리

할지로다. 하나님이[께서] 시온(치이욘 )[시온]을יּוֹן 구원하시고유다성읍

들을건설하시리니무리가거기거하여소유를삼으리로다. 그종들의후손

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천지만물은하나님을찬송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시온을 구원하시

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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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시온 곧 예루살렘 성을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가 시온 성을

구원하시고유다성읍들을 건설하시는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거기

거하여 그것들을 소유로 삼고 그의 종들의 후손이 그것들을 상속하

고 하나님의 이름을사랑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하

심이다. 시온의 구원과 유다성읍들의건설, 그리고하나님의백성들

이 거기 대대로 거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을 구원하

시고 장차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본다.

시편 69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성도에게는많은고난이있

다. 그는때때로해결책이없고목숨까지위협하는심각한환난에직면

한다. 까닭없이그를미워하는원수들도있다. 성도는세상에서때때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을 품고 그를 섬기며 그를 따른다.

둘째로, 성도는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는 환난 날

에성도가대처할최선의 방책이다. 성도는 하나님께부르짖어 기도하

며또인내하며기도한다. 시편 50:15, “환난날에나를부르라. 내가너

를 건지리니네가 나를 영화롭게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세상의모든일을섭리하시므로, 성도는믿음과기도로승리할것이다.

셋째로, 성도들은하나님의긍휼과은혜로구원을얻을것이나, 원수

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자신들의 부족과 죄를

깨닫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또한 의지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의죄와부족을사하시고그들에게구원과도우심을주실것이다. 그는

성도들의간절한기도를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는 원수들의밥상

이올무가되게하시며그들의평안이덫이되게하시며그들의거처로

황폐케 하시고 그이름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실것이다. 의인들은영생

의 천국 복을 누릴 것이지만,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시편 70편: 속히 나를 도우소서

- 351 -

70편: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영장(伶長) 즉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

[1-5절] 하나님이[시]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영혼을찾는자로수치와무안을당케하시며나의상함을기

뻐하는자로물러가욕을받게하소서. 아하, 아하하는자로자기수치를

인하여물러가게하소서. 주[님]를찾는모든자로주[님]를인하여기뻐하고

즐거워하게하시며주[님]의구원을사모하는자로항상말하기를하나님은

[께서는] 광대하시다[위대하시다] 하게하소서. 나는가난하고궁핍하오니하

나님이[시]여, 속히내게임하소서. 주는[께서는] 나의도움이시요나를건지

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시]여, 지체치 마소서.

다윗은 고난의 현실에 처해 있다. 그가 하나님께 “속히 나를 건지

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1절), “하나님이시여, 속히 내게 임하소

서,” “여호와시여, 지체치 마소서”(5절)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당

한 고난은 크고 심각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긴급한 도움이 아니고

서는 피하거나 헤어나올 수 없는 정도의 고난이었다.

그에게는 그의 목숨을 찾고 그를 해치려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다윗을향해아하, 아하하며자긍하였다. 성도에게는그런 원수들이

있다. 사탄과악령들과 그들의 종들이그러하다. 성도의신앙 생활은

영적 싸움의 연속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권세와 이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

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고 했다(엡 6:10-13).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있는악의영들’은악한천사들곧악령들을가리킨다. 그들은

성도의원수이다. 우리는 그들과 늘싸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영적 전투에

서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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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5:8에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했다.

우는 사자, 두루 다니며 삼킬 먹잇감을 찾는 사자는 참으로 무섭다.

사탄과 악령들은 그와 같다. 성도는 세상에서 그런 원수들을 직면하

고 있다. 성도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다.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한다. 성도들은 땅 위에서

고난 가운데서 물질적 궁핍도 경험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땅 위에서

항상 굶주리지는 않을 것이지만, 늘 부유하거나 유여하지도 않을 것

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주실것이다. 그러나성도는부자가 되려는욕심을버려야하

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사는 법도 배워야 한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고 그에게 구원과

도우심을 간구한다. 그는,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시여’(1절), ‘하나님

이시여,’ ‘여호와시여’(5절)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

서”(1절), “하나님이시여, 속히내게임하소서. 주께서는 나의도움이

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시여, 지체치 마소서”(5절)라고

말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긴급한 도움과 구원을 간구하였다(4절).

기도는 성도가 환난을 대처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시편 46:1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50:15에서 “환난 날에

나를부르라. 내가너를건지리니네가나를영화롭게하리로다”라고

약속하셨다. 기도는 성도의특권이다. 주께서는 “구하라그러면너희

에게주실것이요, 찾으라그러면찾을것이요, 문을두드리라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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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요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마 7:7-8), 또

“너희가 내이름으로무엇을구하든지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

로하여금아들을인하여영광을얻으시게하려함이라. 내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다(요 14:13,

14).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기도는 성도의 복된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는 그를 그 고난

으로부터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65:2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여, 모든 육체

가주께나아오리이다”라고말했다. 기도는응답되는데가치가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무의미하며 무가치하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는이방종교인들의기도와다를바가없다. 우리의기도응답은, 여호

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며, 또 그 하나

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다윗의원수들이수치와 무안을당케하시며물러가

욕을받게하실것이다. 그는악인들의악행들을벌하실것이다. 악인

의길은망할 것이다(시 1:6). 시편 5:4-6, “주께서는죄악을기뻐하는

하나님이아니시니악이 주님과함께 유하지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

님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께서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시편 6:10,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

움을 당하고 심히 떪이여, 홀연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7:

14-16, “악인이 죄악을 해산함이여, 잔해를 잉태하여 궤휼을 낳았도

다. 저가웅덩이를 파만듦이여, 제가만든함정에빠졌도다. 그잔해

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학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그는 “주님을 찾는 모든 자로

주님을인하여기뻐하고즐거워하게 하시며주님의구원을사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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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

한다. 의인들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기쁨과 즐거

움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시편의 많은 말씀들은 성도

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기쁨과 즐거움으

로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다. 시편 4:7-8,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눕고자기도하리니나를안전히거하게하시는이는오직여

호와시니이다.” 시편 5:11-12, “주께피하는자는다기뻐하며주님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시여, 주께서는의인에게복을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70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성도는세상에서많은고난

을당한다. 시편 34:19는 “의인은고난이많다”고말했다. 사탄과악령들

과 그 종들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 또 성도는 자신의 부족과

실수때문에하나님께징계를당하는일도있다. 우리는고난을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대처해야 한다.

둘째로,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구할 수있고 또

구해야 한다. 1절, “하나님이시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시여, 속

히나를도우소서.” 기도는성도의특권이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의약

속이다. 성도는살아계신 섭리자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그러

면하나님께대한지식과믿음이자라간다. 기도는성도가신앙의여정

에서하나님의살아계심과참되심과선하심을체험하며맛보는길이다.

셋째로, 성도는기도응답과구원을체험하며기쁨과즐거움을얻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파도타기와 같다. 고난은

있지만 극복과 승리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를 찬송케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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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편: 노인이 주의 의의 구원을 간구함

[1-3절] 여호와[시]여, 내가주[님]께피하오니나로영영히수치를당케

마소서. 주[님]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피하게 하시며(KJV),

구하시며(NASB, NIV)] 주[님]의귀를내게기울이사나를구원하소서. 주는[께

서는] 나의무시로피하여거할바위가되소서. 주께서나를구원하라명하

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

은 언제나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의행위의의는 누더기 옷과같다(사 64:6). 우리의 의지

할것은하나님의긍휼과의밖에없다. 하나님의엄격한 공의에의하

면하나님앞에설자가아무도없고 그의 복을 받을 자가 아무도없

지만, 하나님의긍휼과 값없이 주시는 의 안에서(롬 3:21-22)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얻는다. 우리가

의지하는하나님께서는우리가무시로, 언제나가서의지할바위이시

며 우리의 반석이시며 산성이시다. 또 그는 우리의 구원을 명하시는

자이시다. 그것은 아마 천사들에게 내려지는 명령일 것이다. 그러므

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 중에도 너무 염려할 것이 없다.

[4-6절] 나의하나님이[시]여, 나를악인의손곧불의한자와흉악한자

의장중에서[손에서] 피하게하소서. 주여호와[시]여, 주는[께서는] 나의소망

이시요나의어릴때부터의지시라. 내가모태에서부터주[님]의붙드신바

되었으며내어미배에서주[님]의취하여내신바되었사오니나는항상주

[님]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며 개인적으

로친밀히하나님과교제하며섬기고있었다. 그러나그는지금악한

자들, 불의한자들, 흉악한자들가운데서위협을느끼고있고하나님

의도우심과구원을간구한다. 또그는하나님을 “주여호와” 즉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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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스스로계셔서만물을주관하시는자로부르며그를“나의소

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라고 고백한다. 그는 세상의 것들,

즉 돈이나 세상 권세나 심지어 자녀도 소망으로 삼지 않았다. 또 그

는현실의고난중에서낙망하지도않았다. 그는어릴때부터하나님

을 알았고 그의 소망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님의붙드신 바되었으며 내어미 배에서 주님의 취

하여내신바되었사오니”라고말한다. 그는하나님의은혜의선택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그가모태에있을때에벌써그를 택하시고붙

드셨다. 실상, 하나님께서는창세전에우리를택하셨다(엡 1:4). 그것

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었다.

[7-9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께서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님]를 찬송함과 주[님]를 존숭함이 종일토록[항상]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늙은때에버리지마시며내 힘이쇠약한때에떠나지

마소서.

시편 저자는 나이가 많이 든 자인 것 같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이

든 그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를 비난하고 대적하였다. 그는 사람들에

게버림을당한느낌을가졌다. 그는그들에게이상한존재가되었다.

그러나그는낙망치않고하나님을바라보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

의견고한피난처”라고말한다. 견고한피난처는어떤환난과역경도

피할 수 있는 곳이다. 그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송함과

주님을존숭함이항상 내입에가득하리이다”라고말한다. 참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시편 저자는 “나를 늙은

때에버리지마시며내힘이쇠약한때에떠나지마소서”라고기도한

다. 사람은 젊어서 힘있게 일할 때 자기 능력대로 대접을 받고 사람

들에게무시를당하지않지만, 늙어 힘이쇠약한때때때로사람들에

게 무시를 당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근본적

으로중요한것은아니다. 그것보다더중요한것은하나님과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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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것은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일이다.

[10-13절] [이는] 나의원수들이내게대하여말하며나의영혼을엿보는

자가서로꾀하여이르기를하나님이[께서]저를버리셨은즉따라잡으라. 건

질자가없다하오니[함이오니] 하나님이[시]여, 나를멀리마소서. 나의하나

님이[시]여, 속히나를도우소서. 내영혼을대적하는자로수치와멸망을당

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10절은 앞절에서 자신을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기를 구한 이유를

보인다. 그것은그의원수들이 그를위협하고당을지어 그를대적하

기때문이다. 그들은하나님께서그를버리셨고그를건질자가없다

고 말했다. 그들은 그를 모해하려 했다. 시편 저자는 그때 “하나님이

시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

고 말한다. 시편에는 ‘속히’ 도와주시고 구원해주시기를 구한 기도가

종종 나온다(시 22:19; 38:22; 40:13; 70:1, 5; 71:12; 141:1). 성도는 어

려울때하나님께서 멀리계시고돕지 않으시는것같지만, 하나님의

때가있다. 하나님께서는우리가감당치못할시험당함을허락지않

으시고시험당할즈음에피할길을내신다(고전 10:13). 시편저자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파하셔서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케 하시기를

구한다. 그런기도를올리는것은하나님의영광을위해, 진리와의의

증거를 위해, 또 땅 위에서 도덕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이다.

[14-16절] 나는항상소망을품고주[님]를더욱더욱찬송하리이다. 내

가측량할수없는주[님]의의와구원을내입으로종일[항상] 전하리이다.

내가주여호와의능하신행적[행적들]을가지고오겠사오며주[님]의의곧

주[님]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시편저자는 ‘주님의의’ 곧하나님의의에대해또말한다. 본시편

에는 ‘주님의의’라는말이여러번나온다(2, 15, 16, 19, 24절). ‘의’는

도덕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의 ‘주님의의’는하나님의긍휼과대속(代贖)의은혜를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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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믿는 성도들을 그들의 행위

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의 긍휼과 중보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로

구원하신다. 그는 구주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심으로

죄인을구원하시는 것이다. 신약성경이증거한대로, 주예수그리스

도께서는죄인들을위해의를이루셨고율법의마침이되셨고(롬 10:

2-4),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셨다(롬 3:21-22; 고전 1:30).

시편 저자는 또 하나님을 항상 소망하며 더욱 찬송하겠다고 말한

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과 구원, 또 기도 응답과 승리를 소망

하며하나님을 더욱더욱찬송하기를결심한다. 또그는 하나님의의

와구원을항상전하며주의의만진술하겠다고말한다. 사도바울은

이방 세계에 나아가전도할 때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

만 전하기로 작정했었다(고전 2:1-2). 그것이 의가 되기 때문이다.

[17-18절] 하나님이[시]여, 나를어려서부터교훈하셨으므로내가지금

까지주[님]의기사를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지금] 늙어백수

(白首)[흰머리]가될[된] 때에도나를버리지마시며내가주[님]의힘을후대

에전하고주[님]의능을장래모든사람에게전하기까지나를버리지마소서.

어려서부터하나님의말씀으로교훈하고교훈받는것은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다(신 6:4-7). 잠언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그것을떠나지아니하리라.” 우리는우리

의자녀를어릴때부터성경진리로교훈해야하고자녀는그교훈을

잘 받아야 한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지금 늙어 흰머리

가된때에도나를버리지마소서”라고말한다. 하나님께서버리시는

사람은 평안을 잃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실수하고 범죄할 것이다.

생애의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소원하는 자는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살

고고의로거역지말아야 한다. 시편 저자는 또 “내가 지금까지 주님

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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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장래 모든사람에게전하기까지 나를버리지마소서”라고 말한

다. 그는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

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

러내어그의 기이한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덕을 선전하

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다(벧전 2:9).

[19-21절] 하나님이[시]여, 주[님]의의가또한지극히높으시니이다. 하

나님이[시]여, 주께서대사(大事)[큰 일]를행하셨사오니누가주[님]와같으

리이까? 우리에게많고심한고난을보이신주께서우리를다시살리시며

땅깊은곳에서다시이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더욱창대하게하시고돌

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의 의는 지극히 높고 고상하며 순결하며 그것은 큰 구원의

일로 나타났다. 이런 큰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우

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여주셨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되어지고 성도가 당하는심히 어려운많은 일들도 다 그러하

다. 의인은고난이많다(시 34:19). 우리의실수에대한징벌의고난이

든지 단지 인격 훈련을 위한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것들을 많이 경험케 하셨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

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시 34:19). 하나님께서는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22-24절]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또 비파로 주[님]를 찬양하며 주

[님]의 성실(에메스 ,ꗮꔤ)[진리](KJVת NASB)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

룩하신주[시]여, 내가수금으로주[님]를찬양하리이다. 내가주[님]를찬양

할때에내입술이기뻐외치며주께서구속(救贖)하신내영혼이즐거워하

리이다. 내혀도종일토록[항상] 주[님]의의를말씀하오리니나를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시편저자는비파로하나님을찬양하며주님의진리를찬양하겠다

고 말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악기 다루는 법을 배우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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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참으로 복된 일이다. 우

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노래하

고 악기 연주를 해야 옳다. 또 시편 저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

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한다. 찬송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서 나온

다. 우리는고난받을때기도하지만, 구원을체험할때찬송한다. 시

편저자는또 항상주의의를말하겠다고말한다. ‘주님의의’는하나

님의구원의의를말한다. 성도들은하나님 앞에서행위가완전한자

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로 수치를 당케 하셨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한다.

시편 71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고난중에하나님께

피해야한다. 하나님께서는우리의피할바위와산성이되신다.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고 특히 환난 때에 그러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하나님의의(義)만의지하며하나님께도움과구원을

요청해야한다. 하나님의의는하나님의긍휼로주신의, 곧구약시대에

는제사제도로상징되었고때가되어하나님의아들예수그리스도의

죽음으로밝히 드러난의이다. 그것은오늘날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

로 얻는 의이다(롬 3장). 우리는 이 의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여 얻는다.

셋째로, 우리는우리의노년을하나님께의탁하며남은여생 구원의

하나님을찬송하며 전해야 한다. 사람의노년기는 몸도 마음도 쇠약해

지고친구도 가족도 떠나가는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늙어 흰

머리가 될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힘이 쇠약한 때 우리를

떠나지않으실것이다. 그는우리를끝날까지지켜주실것이다. 그러므

로우리는우리의노후를그에게의탁해야한다. 또우리는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의의로우리를죄와지옥형벌에서구원하셨고또지켜

주심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의를 증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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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편: 바른 판단력을 구함

[1-4절]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판단력(미슈파테카 ꗘיꖫꚉꗬ)(판단들)

을왕에게주시고주[님]의의를왕의아들에게주소서. 저가주[님]의백성

을의로판단하며주[님]의가난한자를공의로판단하리니[판단하게하소서]

(NASB) 의로인하여산들이백성에게평강[평안]을주며작은산들도그리하

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며] 궁핍

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솔로몬의 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바른 판단

력을 주시기를 구한다. ‘판단’은 ‘의’와같은 개념이다. 하나님의 의와

판단은 바르고 공명정대하다.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바른 판단력

을 구한것은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의 송사를 바르게 판단하

고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재판하기 위함이었다. 좋은 왕은

결코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고 모든 일을 바르

게 판단하며 특히 가난한 자의 송사를 올바르게 재판할 것이다.

바른 판단의 결과는 평안이다. 공의로 인하여 산들과 작은 산들이

평안을 줄 것이다. 산들과 작은 산들은 나라들이나 마을들을 가리킨

다. 불의는나라들과동네들을 혼란과불행에빠지게만들지만, 의는

질서와 평안을 가져온다. 그것은 율법에 규정된 하나님의 약속이다

(레 26:3-6). 또 의로운 왕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궁핍한 자들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들을 꺾을 것이다. 본

시편의 왕은 이상적인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5-7절] 저희가해가있을동안에주[님]를두려워하며달이있을동안에

대대로그리하리로다. 저는벤풀에내리는비같이, 땅을적시는소낙비같

이 임하리니저의날에의인이 흥왕하여평강[평안]의 풍성함이달이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5절의 ‘저희’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곧 성도들을 가리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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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달을말한것은우리가해와달에근거해서시간을세기때문이

다.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오늘까지 제

궤도에서 움직이고 있다. 통치자가 하나님의 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

성도들은 해와 달이 있는 동안 즉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과

기도를 올리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의로운 통치자는 백성에게, 벤 풀에 내리는 비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다. 벤풀은곧 말라지고풀을다벤풀밭도말라질것이다.

그러므로 풀에게도 땅에게도 단비가 필요하다. 기쁨과 행복은 사라

지고슬픔과곤고함만가득한메마른밭과같은세상의현실에, 의로

운 통치자는 단비 같은 존재이시다.

불경건하고악한 통치자가다스리는때는악인들이흥왕하고의인

들이 고통과 핍박을 당할 것이지만, 경건하고 의로운 통치자가 다스

리는 때는 의인들이 흥왕하고 악인들은 공의로운 벌을 받을 것이다.

또 그때 땅 위에는 풍성한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 평안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잠언 14:34, “의는 나라로영화롭게하고죄는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의 결과는 평안이다.

[8-11절]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

리니광야에거하는자는저의앞에굽히며그원수들은티끌을핥을것이

며다시스와섬의왕들이공세를바치며스바와시바왕들이예물을드리리

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본문은의의왕곧장차오실메시아의통치영역이크심을증거한

다. 그는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땅끝까지, 곧 온세상

을 다스리실 것이다. 시편 2:8,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네소유가땅끝까지이르리로다.” 스가랴 9:9-10, “보라, 네왕

이네게임하나니 . . . . 그의정권은바다에서 바다까지이르고유브

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요한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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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을 불매 . . .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광야에거하는자들은이스라엘을침략했던주위의사람들을가리

키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의로운 왕 앞에 완전

히 굴복할 것이다.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이나 아라비아 반도의 나라

들, 즉온세계열방이이스라엘의의의왕을섬길것이다. 그것은단

지 솔로몬 왕국을 가리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계의 주님이시며 세계 열방에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섬길 것이다.

[12-14절] 저는궁핍한자의부르짖을때에건지며도움이없는가난한

자[가난한자와도움이없는자](KJV, NASB)도건지며저는가난한자와궁핍

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救贖)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메시아께서는 의의 왕이실 뿐 아니라, 또한 긍휼이 풍성하신 왕이

시다.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 도울 자가 없는 자, 고난 당하는 자,

압박과 강포를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은 참된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메시아께서

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피를 귀하게 보신다. 한 사람의

영혼은온천하보다귀하다(마 16:26). 장차 이세상에오실메시아께

서는가난한성도들의부르짖음을들어주시고 그들을구원하실것이

다. 그는 그들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시며 그 생명을 구원하시며 그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救贖)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이지만, 메시아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아는자들은 그러한마음을본받아야한다. 잠언 14:31은

“가난한사람을학대하는자는그를지으신이를멸시하는자요궁핍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존경하는 자니라”고 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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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29:14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왕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했다. 신약성경도 우리에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불쌍히

여기라고교훈하였고(엡 4:32; 벧전 3:8), 또참된경건은고아와과부

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며

(약 1:27)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와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

고 입을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약 2:15-16; 요일 3:17-18).

[15-16절] 저희가생존하여(위키 ,ꕱ)[저가살아계시며](KJVיꖐי NASB) 스

바의금을저에게드리며사람들이저를위하여항상[늘] 기도하고종일[항

상]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땅에도화곡(禾穀)[곡식]이풍성하고그열매

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다. 주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8:20). 히브리서 저자도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

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온전히구원하실수있으니이는그가항상살아서저희를위

해 간구하심이니라”고 증거하였다(히 7:24-25). 우리의 구주와 주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그러하시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메시아께 스바의 금을 드리고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찬송할것이다. 금은 세상에서 대표적 보물이다. 스바 여왕

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예물로 주었고(왕상 10:10) 동방박사

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듯이(마 2:11),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

스도께 가장 귀한 보물을 드릴 것이다. 또 그들은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찬송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뜻일 것이다.

산꼭대기의땅에도곡식이풍성하고그열매가레바논같이흔들리

며 성에 있는 자는 땅의 풀같이 왕성할 것이다. 산꼭대기는 나무나

곡식이 거의 없는 곳이지만 메시아 왕국에는 산꼭대기 같은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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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원 얻을 영혼들이 많고 성에 있는 자들은 더욱 왕성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은 그 수가 많고 왕성할 것이다.

[17-19절] 그 이름이영구함이여, 그 이름이해와같이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그로인하여복을받으리니열방이다그를복되다하리로다. 홀

로기사를행하시는여호와하나님곧이스라엘의하나님을찬송하며그영

화로운이름을영원히찬송할지어다. 온땅에그영광이충만할지어다. 아

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마치다].

메시아의 이름은 영구하며 해 앞에서 번창할 것이다. ‘장구하다’는

원어(야닌 ꗼꖷ)는ין ‘증가하다, 번창하다’는뜻이다. 메시아께서는역사

상 수많은 사람들처럼 잊혀지는 이름이 아니고 영원하고 번창하는

이름이시다. 그의 이름은 유대 땅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서 시작되

어유대나라전체와소아시아와마게도냐와 로마, 그리고온유럽과

미국과 온 세계에 퍼져나간 이름이다.

사람들은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

고(창 12:3), 또 “네씨로말미암아천하 만민이 복을얻으리라”고하

셨다(창 22:18). 그것은메시아의복을가리켰다. 그것은곧구원의복

이며 영육의 영생의 복이다. 갈라디아서 3:14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충만하게 미쳤다.

열방은 다 그를 복되다 할 것이다. 온 세상의 구원 얻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것이다. 본문은 또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

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

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기적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시다. 그는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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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72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하나님께바른판단

력을구해야한다. 솔로몬은하나님의바른판단력을구하며백성을의

로 통치하기를 소원했다(1절). 우리도 하나님께 바른 판단력을 구하여

범사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하고 악함을 분별하여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의를 행하는 자만하나님의 나라에거할 것이다(시 15:1-

2). 성도들은 의와 참된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엡

4:24).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의롭고 선하고 진실해야 한다(엡 5:9).

둘째로, 우리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 4절, “저가 백성의

가난한자들의억울한사정을들어주며.” 12절, “저는궁핍한자들의부

르짖을때에건지며.” 13절, “저는가난한자들과궁핍한자들을긍휼히

여기며.” 의로운 통치자는 가난한 백성들의억울함을 들어주며그들을

억압자들로부터 건져준다. 그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이며하나님의율법의정신이다. 물론우리는가난한자의잘못을두둔

해서는 안 되지만, 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그때 평안이 넘칠 것이다. 3절, “의로 인해 산들이 백성에게

평안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7절, “저의날에 의인이 흥왕

하여 평안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통치자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공의로 통치하고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정치를하면그나라는평안하고번영할것이다. 그것은하나님께서주

시는 복이다. 의롭고 선한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풍성한 평안이다.

넷째로, 우리는예수그리스도의나라를사모해야한다. 의의왕께서

세상을다스리실것이며만왕이그앞에굴복하고열방이그를섬길것

이다(8, 11절). 그의 이름은 영원하며 열방이 그를 복되다고 찬송할 것

이다(17-18절). 예수그리스도께서는바로그의의왕, 영원한왕이시다

(사 9:6-7). 참된 교회는 의와 평안이 충만할 것이다(롬 14:17).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주로 주셨음을 감사하

며찬송하고또그의재림으로이루어질영광의나라를사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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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편: 악인의 종말과 참 성도의 복

[1-3절] 하나님이[께서] 참으로이스라엘중마음이정결한자[들]에게선

을행하시나나는거의실족할뻔하였고내걸음이미끄러질뻔하였으니이

는내가악인[들]의형통함을보고오만한자[들]를질시[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의 시이다. 시편 저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

을질투했기때문에낙심하여하나님을의심하거나부정할뻔했으나,

하나님께서 참으로그의 택하신이스라엘 백성 중 마음이 정결한 자

들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하나

님을 경외하고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깨끗하고 선한 말과 행동

을 하며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케 된 것이다.

[4-9절]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발리 울람

אוꗚּם ꗜꔯ)[그들의몸이살찌며]יא 타인과같은고난이없고타인과같은재

앙도없나니그러므로교만이저희목걸이요강포가저희의입는옷이며살

찜으로저희눈이솟아나며저희소득은마음의소원보다지나며저희는능

욕하며(무크 ,NASB)[조롱하며](מוּק NIV) 악하게 압제하여말하며거만히 말

하며저희입은하늘에두고(봣솨마임 ,ꖹꗫꚋꔨ)[하늘을대적하고](KJVם NASB)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시편 저자는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 증거한다. 그들은 죽는 때에

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몸은 살찌며 건강하고 타인과 같은 고난이나

재앙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하고 강포하다. 그들은 살찜으로

그눈이 솟아났다. 그들은경제적인유여함도누린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소원보다더많다. 그들은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환경적

으로 평안하게 보인다. 욥과 예레미야도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하여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욥 12:6; 21:7-10; 렘 12:1). 악인들은 남을

조롱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거만하게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

하는말도서슴지않는다. 또 그들의혀는 땅에두루다닌다. 악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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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악한 말을 퍼뜨린다.

[10-12절]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하나님의 백성, 특히 형식적인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신

악한 자들에게로 돌아와 잔에 가득한 물을다 마시듯이그들과 친근

히 하며 그들의 말을 자꾸 들음으로써 악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찌 아시겠는가라고 불신앙적 말을 내뱉는다.

그런데그들이이렇게불경건하고악한자들임에도불구하고그들은

이 세상에서 평안과 풍족함과 형통함을 누린다.

[13-14절] 내가 내 마음을 정히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헛되도다. 나는종일[항상] 재앙을당하며아침마다징책을보았도다.

시편 저자는 악인들의 평안과 형통을 보면서 자신이 마음을 깨끗

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며 산 것이 헛되다고 생각했다. 특히 자신은

항상재앙을당하며아침마다징책을받았기때문에더그러했다. 마

음을깨끗이하는것은성도의마땅한의무이다. 마음에서말과행동

이나오기때문이다. 손을깨끗이하는것도필수적이다. 손은사람의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성도를 간섭

하시고어떤잘못이있을때그를징책하신다. 물론, 그것은하나님께

서 그를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고사랑하시기 때문이다(히 12:5-6).

[15-17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면

주의아들들의시대를대하여궤휼을행하였으리이다[주님의아들들의세대

를배반했으리이다]. 내가어찌면[어떻게]이를알까하여생각한즉내게심히

곤란하더니하나님의성소에들어갈때에야저희결국을내가깨달았나이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백성을 배반하여 잘못을 범하

는 일이 될 뻔하였다고 반성한다. 그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믿음

없이잘못판단하는죄를범할뻔하였다. 사람은어떤사건의현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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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실상 사건의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그결말이며, 하나님의최종적심판이가장중요하다. 시편저자

는성소에들어갈때그것을바르게깨닫게되었다. 성소는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

을묵상하는곳이다. 그곳은성령님의감동이있는곳이다. 성령께서

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자주 진리의 깨달음을 주신다.

[18-20절] 주께서참으로저희를미끄러운곳에두시며파멸에던지시

니저희가어찌그리졸지에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주님이시여], 사람이깬후에는꿈을무시함같이주께서깨신후에저희형

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악인들은 참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악인들이 평안하고 형통한

것처럼보이는 것은일시적인일이다. 악인들은 결국 멸망할것이다.

시편 1:6, “대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

은망하리로다.” 하나님의재앙은졸지에, 한순간에임한다. 큰 사고

가예기치않은때에갑작스럽게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는악인들을

한 순간에 황폐케 하시고 전멸케 하신다. 사람이 잠을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들의 부귀 영광

과 권세를 멸시하실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21-23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잇캄메츠 ,ꗵꖏꚚꖹ)[쓰라리며ץ 괴로우며]

(BDB) 내심장이찔렸나이다. 내가이같이우매무지하니주의[주님] 앞에짐

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님]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잠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마음이 쓰라

리고괴로웠다. 그는자신의 우매무지함을깨닫고자신을 “주님앞에

짐승”이라고 고백한다. 지혜로운 인간이 세상의 기본적 진리를 알지

못했으니 어둡고 무지한 일이며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인간의

인간다움은 지혜와 지식에 있는데, 이런 기본적 지식이 없었으니 어

찌 짐승과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는 “내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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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과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라고 고백한다.

그는이렇게무지하였지만항상하나님과함께하는경건한자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는다.

[24절] 주[님]의교훈(에차 ,꘠)[조언ה 충고](BDB, KJV, NASB, NIV)으로나

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본문은 성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증거한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성도를 그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교훈과 조언은 우리에

게가장좋은교훈과조언이다. 그것은성경에기록되어있다. 성경은

캄캄한밤에 바다를항해하는 배의 나침반과지도와 같고 등대와 같

다. 시편 119:105,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

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끈다.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

게 하고 구주예수님을 알게 한다. 성경은또 우리를의의 길로 이끈

다. 의는하나님의계명에일치하는삶을가리킨다. 성경은우리를죄

에서 구원하여 의의 길로 가도록 교훈하는 책이다(딤후 3:15-16).

또 하나님께서는 후에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다. ‘후에’라

는말은죽은 후를가리킨다. 사람의일생은죽음으로내세와이어진

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

다(히 9:27). 성도가죽은 후들어갈 천국은 영광의 세계이다. 성경은

성도가 죽은 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밝히 증거한다. 누가복음 23:43,

“예수께서이르시되내가진실로네게이르노니오늘네가나와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5:8,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

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25절] 하늘에서는주[님] 외에누가내게있으리요. 땅에서는주[님] 밖

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저자는하늘에서여호와하나님 외에 다른신을 인정치 않는

다. 그것이 유일신(唯一神) 신앙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고 명령하셨다(출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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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저자는 또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다른사모할 자가없다고 고백

한다. 성도는부모, 남편, 아내, 자식, 그누구도하나님보다더사모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뿐이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하나님은[께서는] 내 마음의 반석이

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사람의 심신은 피곤하고 쇠약할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다. ‘반석’이라는 원어(추르

는(צוּר ‘지지물, 방어물’이라는 뜻이다(BDB). 영어성경들은 ‘힘’이라

고 번역했다(KJV, NASB, NIV). 우리는 힘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의지할 곳으로 삼는다. ‘영원한 분깃’은 영

원한 기업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

하시고환난중에서 우리를지키시고도우실 뿐아니라, 장차우리를

영원한 천국, 영생복락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27-28절] 대저주[님]를멀리하는자는망하리니음녀같이주[님]를 떠

난자를주께서다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가까이함이내게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사모하며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반석과

영원한 분깃으로 삼는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망할 것이며

음녀같이주님을떠난자를 그가다멸하셨기때문이다. 하나님을멀

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과 속박으로 여겨 싫어해 그것을

멀리하는것을말한다. 그것은영적음행과같다. 모든피조물의예배

의 유일한 대상이신하나님을 떠나 세상의헛되고 죄악된 것을 사랑

하는 것은 음녀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한

다. 이것은단지위협의말이아니고진리이다. 사람이하나님을떠나

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되며,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온갖 죄악에

떨어지게되며 따라서멸망할수밖에없다. 그것은인류 역사와성경

역사에서 증명된 바이다. 지옥은 악인들을 위한 형벌의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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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를 가까이하기를

결심했다. 그는 늘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를 의지하

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결심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함

이 그에게 복이라고 고백한다. 사죄와 의, 평안과 위로와 힘, 영생이

다만복의근원되신하나님께로부터오기때문이다. 또 그는하나님

을그의피난처로삼는다고 말한다. 세상에는여러가지 어려운문제

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

의 해결자이시다. 또 그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 즉 그의 기도 응답과

구원과 도우심의 복된 체험들을 남은 여생 전파하겠다고 말한다.

시편 73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악인의평안과형통

을부러워하거나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단지하나님의 허락하

신 동안 일시적으로 평안과 형통을 누릴 뿐이다. 이 세상의 삶은 짧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악인들의 형통의 삶도 짧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반드시그들을심판하실것이다. 그들은갑자기멸망을당할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참 신자로 살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하나님의교훈속에서사는삶이며이세상에서오직하나님만

사랑하고사모하는삶이며하나님만의지하고하나님만가까이하는삶

이다. 또그것은 우리의 평생에하나님께 감사하며찬송하고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를 증거하는 삶이다.

셋째로, 그런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 그것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이다.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며우리는날마다불확실한 미래를향해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서는우리의삶에보장이되신다. 또그것은내세에서하나님의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 그는우리를위해영원한천국을예비하셨다. 하나님의나라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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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편: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함

[1-3절] 하나님이[시]여, 주께서어찌하여우리를영원히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주[님]의치시는양을향하여진노의연기를발하시나이까? 옛적

부터얻으시고구속(救贖)하사주[님]의기업의지파로삼으신주[님]의회중

을기억하시며주[님]의거하신시온산도생각하소서. 영구히파멸된곳으로

주[님]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삽의 마스길(교훈시). 하나님의 불같은 징계는 오래 계속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셨는가 생각될 정도이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

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救贖)하여 자기 기업을 삼으셨고 그 가운데

거하셨음을말하며이제고난당하는이스라엘을기억하시고생각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지금 성소는 심히 파괴되어 다시 복구하기 어려

워보이며, 원수들은그거룩한곳에서모든악을행하였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곳을 돌아보시기를 간구한다.

[4-8절] 주[님]의대적이주[님]의회중에서훤화하며[시끄럽게떠들며]자

기 기를세워 표적을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저희가도끼와철퇴[국한문 ‘철추’(鐵椎)]로성소의모든조

각품을쳐서부수고주[님]의성소를불사르며주[님]의이름이계신곳을더

럽혀땅에엎었나이다. 저희의마음에이르기를우리가그것을진멸하자하고

이땅에있는하나님의모든회당(모아데 .을불살랐나이다[집회소들](מוꕊ꘥ֹי

하나님의대적자들곧이스라엘백성의원수들은하나님의백성들

가운데서 시끄럽게 떠들어대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모욕

하였고자기들의깃발을세워그땅을자기의소유물로표시했다. 그

들은마치도끼를들어삼림을베는사람과같이도끼와철퇴로성소

의모든조각품을쳐서부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집의 모든조각품

들이 세상 물건들처럼 부서졌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불사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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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다. 그들은 그 땅에 있

는 하나님의 모든 집회소들을 불살랐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이스

라엘 백성만 모독한것이 아니고그들이 섬긴 하나님을모독한 것이

다. 성소의 조각품들을 부수고 성소를 불사른 죄악은 심히 컸다.

[9-11절] 우리의표적이보이지아니하며선지자도다시없으며이런일

이얼마나오랠는지우리중에아는자도없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대적이

언제까지훼방하겠으며원수가주[님]의이름을영원히능욕하리이까?주께

서 어찌하여주[님]의 손 곧 오른손을거두시나이까? 주[님]의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이었다.

회복의표적즉구원의가망성이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뜻을따라

회중의 갈 길을 지시하는 선지자도 없었다. 또 이런 일이 얼마나 오

랫동안계속될지아무도알수 없었다. 더욱이, 대적자들은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비방했다. 그래서시편저자는 “하나님이시여, 대적

이언제까지훼방하겠으며 원수가주님의이름을영원히능욕하리이

까?”라고 말한다. 시편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을간구하기를, “주께서어찌하여주님의손곧오른손을 거두시나이

까? 주님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오른손을 거두시면 대적들이 이기겠지만, 그 손을 빼어

그들을 향해 펼치시면 대적들은 패배하고 멸망하고 말 것이다.

[12-15절] 하나님은[께서는]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에(베케렙

하아레츠 ꕗאꙠָץ ,ꙠꙐꔶ)[땅에](KJVב NASB) 구원을베푸셨나이다. 주께서주

[님]의능력으로바다를나누시고물가운데용들(탄닌 ꘇꚜ)[큰바다짐승]의ין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리웨야산 ꚓꖷꕵꗜ)[바다ן 괴물]의 머리를 파쇄하시

고그것을사막에거하는자에게식물로주셨으며바위를쪼개사큰물[샘과

강]을 내시며 길이[항상]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왕이시며 우리가 출생

한 때부터 우리의 왕이시다. 그는 우리를 만드셨고 통치하시고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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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고보호하신다. 우리는, 왕이신 그에게절대복종해야한다. 하나

님의 왕권은 특히 그의 구원하심에서 나타난다. 그는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원수들로부터도 구원하신다. 그는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사탄과 악령들로부터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바다짐승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또 바다괴물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들에게 식물로 주신다. 바다짐승

과바다괴물은 애굽왕과그의장관들을 비유한것이라고본다. 하나

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애굽 왕과 그의

장관들을 죽이셨다. 그들의 시체는 사막에 거하는 새들의 식물이 되

었다. 하나님께서는바위를쪼개셔서큰물을내셨고늘흐르는강들

을 말리셨다. 그는 바위에서 샘물을 주셨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

[16-17절] 낮도주[님]의것이요밤도주[님]의것이라. 주께서빛과해

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모든시간들이하나님의섭리의손안에있다. 낮도하나님의것이

요밤도그의것이다. 하나님께서는빛과해를예비하셨다. 그는빛과

어두움, 낮과 밤을 주관하신다. 천지만물이그의것이며우리의모든

시간도 다 그의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 땅

도,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땅과바다의경계를정하

셨고 각 나라의 경계도 정하셨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산도, 들도,

흙도, 나무들과 풀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며, 강도, 호수도, 바다도 다

그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만물의 혜택들을 누리며

산다. 하나님께서는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다. 그는 계절들도 주관하

신다. 그는사계절을주셨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절들이다. 더위도, 추위도, 더운 지방도, 추운 지방도 다 하나님께

서주신것들이다. 사람들은하나님께서주신이계절들 속에서환경

에 적응하며 사는 법을 터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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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절] 여호와[시]여, 이것을기억하소서. 원수가주[님]를비방하며

우매한백성이 주[님]의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님]의멧비둘기의생명

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님]의 가난한 자(아니 ꗼ꘥)[핍박당하는י 자]

(NASB, NIV)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사탄과 악령들과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원수이다. 그

러나창조자와섭리자이신하나님, 전지전능하신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말로가장 어리석은자이다. 그는큰진노의멸망을 당할것이기

때문이다. 지금하나님의백성은고난가운데있다. 시편저자는그들

을 ‘주님의멧비둘기’와 ‘주님의핍박당하는자’라고말한다. 집비둘기

는 늘 보호를 입고 먹이 공급을 받을 것이나, 멧비둘기 곧 산비둘기

는항상들짐승들에게잡아먹힐위험을안고산다. 시편 저자는이러

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의비방과 악행들을 기억하시고성도들이당하는고난들과위협들을

돌아보시기를 간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20-21절] 언약을돌아보소서. 대저[이는] 땅흑암한곳에강포한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가득하였음이니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

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세상에는 죄악된 곳이 많고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다. 성도는

‘학대받은 자’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표현된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사는 자들은 때때로 미움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가난하고 궁핍하기도 한다. 물론,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 속에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더욱 성숙해진다. 시편

저자는고난속에서특히하나님께 “언약을돌아보소서”라고말한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도덕법과 의식법을 통해 구원을약속하셨고, 신약시대에

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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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할 것밖에 없다.

[22-23절]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사주[님]의원통을푸시고우매한자

가 종일[항상] 주[님]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님]의대적의 소리를

잊지마소서. 일어나주[님]를항거하는자의훤화[시끄럽게떠듦]가항상상

달하나이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항상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며 시끄럽게 떠든다. 그런 대적의 절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당하시며 비난

받을 자가 아니심을 증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악행

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시편 74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하나님을우리의왕

으로 삼아야 한다. 12절,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땅에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에 왕이어서는 안 된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는 우리의 삶의 왕이셔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한다. 20절, “언약을 돌아

보소서.” 구약백성은옛언약아래있었다. 그들은하나님의율법을행

할의무가있었다. 그들은의식법이 예표하는그리스도의대속의은혜

로구원을얻었다. 그러나신약백성은새언약아래있다. 우리는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신약성경도 강조하는 도덕법을 즐거이 순종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신앙생활은 마귀와 악령들과 싸우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는 오직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투구, 말씀의검을갖추고힘써기도해야한다(엡 6:11-18). 우리

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딤전 1:18)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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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편: 하나님께서는교만한악인들을꺾으심

아삽의시. 영장(伶長), 즉찬양대장을위해알다스헷(알타쉬케스

ꘞ)(‘멸하지ל־ꖑꚉꚜת 마소서라는 곡으로’라는 뜻)에 맞춘 노래.

[1절] 하나님이[시]여, 우리가주[님]께감사하고감사함은주[님]의이름

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님]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우리는하나님께감사할일들이많다. 우리의모든좋은것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왔다.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재능도, 일용할양식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특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대속의 구원과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움을 감사한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는말은 그의기도한 대로악인들에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

인들에 대한 그의 구원이 가깝다는 뜻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그에게기도할때우리에게 가까이하신다. 모세는신명기 4:7에서

“우리 하나님여호와께서 우리가그에게기도할때마다 우리에게 가

까이하심과같이그신(神)의 가까이함을얻은나라가어디있느냐?”

고 말했다. 1절 끝부분에 “사람들이 주님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라

는 구절은, 옛날 영어성경처럼, “주님의 기이한 일들이 그것[하나님

의 가까우심]을 전하나이다”(KJV)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3절] 주[님]의 말씀이내가정한기약을당하면정의로판단하리니땅

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원문엔 “주의 말씀이”라는 구절이 없다. 시편 저자는 갑자기 자신

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그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성경 저자들의

특별한 영감을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때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 의와 선을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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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불의와 악을 행한 사람들은 진노의

벌을 받을 것이다. 땅의 기둥들을 견고하게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께

서는, 땅에살면서악을행한모든사람들을심판하실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들로 인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4-5절] 내가오만한자더러오만히행치말라하며행악자더러뿔을들

지말라하였노니너희뿔을높이들지말며교만한목으로말하지말지어

다 [하시도다].10)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히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행악자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을 행한다. ‘뿔을 든다’는 말은 힘을 자랑하듯이 교만

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 교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과 무가치함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크게 여기는 태도이므로 참 어리석은 악이다. 하나님

께서는 교만함을 매우 미워하신다. 잠언 6:16-17, “여호와의 미워하

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혀와.” 사람은교만하면멸망한다. 잠언 16:18, “교만은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6-7절] 대저[이는] 높이는일이동에서나서에서말미암지아니하며남

에서도말미암지아니하고오직 재판장이신하나님이[께서]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높이심이니라].

사람이 높임을받고존귀한 지위에 오르는 것은그 주위의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시

는 일이다. 율법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머리가

10) NASB와 NIV는 2절에서 시작된따옴표를 5절끝에서닫는다. 즉 3절

끝의 “하시도다”라는말을5절끝에둔다. 그러면 4-5절은시편저자의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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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꼬리가되지않게하실수있다. 신명기 28:13, “여호와께서너로

머리가되고꼬리가되지않게하시며위에만있고아래에있지않게

하시리니.” 이것은하나님의율법과계명을 지킬때에약속된내용이

다. 또다니엘4:17은 “이는순찰자들의명령대로요거룩한자들의말

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또 지극히천한 자로 그

위에세우시는줄을알게하려함이니라하였느니라”고말한다. 지극

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

을누구에게든지주시며또지극히천한자로그위에세우시는자이

시다. 그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8절] 여호와의손에잔이있어술거품이일어나는도다. 속에섞은것이

가득한그잔을하나님이[께서] 쏟아내시나니실로그찌끼까지도땅의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시편 저자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 말한다.

“여호와의손에 잔이 있어술거품이일어나는도다”라는 말은 하나님

의진노의잔을표현한다. 그는 “속에섞은것이가득한그잔을하나

님께서쏟아내신다”고말한다. 속에섞은것 곧혼합된술은더 취하

게하는술로 하나님의크신진노를상징한다. 하나님의 진노는적당

한진노가아니고두렵고 무서운 진노이다. 또한그가 “실로그 찌끼

까지도땅의 모든 악인이기울여마시리로다”고말한 것은하나님의

진노가 철저함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이며 악인들은 그 진노를 남김없이 다 받게 될 것이다.

[9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시편저자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야곱의 하나님’이라

는 표현은 야곱이 인간적 약점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단련시키신 하나님을 가리켰다고 본다. 그가

야곱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가 연약한 자기 백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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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히여기셨고그들의악한원수들을공의로징벌하셨기때문이다.

참된 찬양과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할 때 나온다.

[10절]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들의 권세가 일시적으로 크고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깨뜨리시고 파해버리실 것이며 참된 성도들도 그와 같이

행할것이다. 또 의인들의권세는비록지금약해보일지라도하나님

께서 그것을 강하게 하시고 마침내 높이 세우실 것이다.

시편 75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하나님께늘감사하

고찬송해야한다(1, 9절). 하나님께서는세상의창조자이시며통치자와

구주이시다. 그는 특히 자기의 백성된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신다. 그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하신다(신 4:7). 그는 이

세상끝날까지우리와항상함께계신다(마 28:20). 성령께서는우리안

에영원히거하시고우리를인도하신다(요 14:16; 롬 8:14). 그러므로우

리는 창조자, 섭리자 구주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자이시다(시 7:11). 의인에

게는 갚음이 있고 세상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시 58:11).

마지막심판은성경의기본교리이다(히 6:2). 사람은죽은후에심판이

있다(히 9:27). 하나님의 마지막 흰 보좌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은 다 그

앞에서서그의행한대로심판을받을것이다(계 20:13). 그러므로모든

사람은창조자, 섭리자심판자하나님의심판을알고두려워해야한다.

셋째로, 우리는 모든 악을 버려야 하고 특히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선하게 사는 것이다. 교

만은모든악의 근원이며, 사람이교만하면멸망한다(잠 16:18). 우리는

서로 자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엡 4:32).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할 수있는 대로 모든사람과사이좋게 지내야 한다(약 3:17; 롬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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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편: 전쟁을 파하신 하나님을 높임

아삽의 시. 영장(伶長) 즉 찬양대장을 위해 현악에 맞춘 노래.

[1-3절] 하나님이[께서] 유다에알린바되셨으며그이름은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장막이또한살렘에있음이여, 그처소는시온에있도다. 거기

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모세와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 자신을 알리셨다. 그는 이방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

지않으셨으나, 이스라엘백성은하나님의특별계시를받은백성이었

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역사이었다. 이스

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체험한 백성이었다. 그러므

로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크셨다.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곧 예루살렘 성에있었고그 처소는 시온에

있었다. 살렘과 시온은 동의어로 쓰였다고 보인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성에 거하셨고,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셨다. 성전은하나님께서거하시는성소(출 25:8)이며 “주께서영원히

거하실처소”이었다(왕상 8:13). 그것은이스라엘백성에게큰특권이

었고 큰 행복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즉 예루살렘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전쟁을깨뜨리셨다고말한다. ‘화살’이라는원어는 ‘활의불꽃’이

라는 말이다. 이 세상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전쟁터와 같다. 그러나

이런전쟁들속에서 하나님께서는자기백성의보호자이셨고원수들

을 물리치시고 파하신 하나님이셨다.

[4-7절] 주는영화로우시며약탈한산에서존귀하시도다[주께서는약탈

물의 산들보다더 영화로우시며존귀하시도다](KJV, NASB). 마음이강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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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탈취를당하여[당하며] 자기잠을자고장사는자기손을놀리지못하도

다.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님] 곧주는[께서는] 경외할자시니주께서한번노하실때에

누가 주[님]의 목전에 서리이까?

‘약탈물의 산들’이라는 말은 세상의 왕들이 전쟁에서 노획한 산더

미 같은 약탈물들을 가리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인 세상

의왕들이 비록외적인영광이크지만, 이스라엘백성의하나님 여호

와께서는 그들보다 더 영화로우시며 더 존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

께서는 지혜와 능력이 지극히 크시며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일어나이방나라들을치시면마음이강한용사들이라

도 탈취를 당하며 자기의 잠을 잘 것이다. ‘자기 잠을 잔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다. 또 힘이 센 장사들도 자기의 손을 놀리지 못하고

그 손으로 공격하거나 방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패배를 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병거와 말도 다 죽을 것이다.

시편저자는 “주께서는경외할자시라”고말한다. 하나님께서만참

으로 모든 사람이 경외해야 할 분이시다.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노는 심히 두렵다. 그것은 모든

것을태우는불과같이 두렵다. 선지자나훔도 “누가능히그 분노하

신 앞에 서며누가 능히그 진노를감당하랴. 그진노를 불처럼 쏟으

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라고 말했다(나 1:6).

[8-10절] 주께서하늘에서판결을선포하시매땅이두려워잠잠하였나

니곧하나님이[께서] 땅의모든온유한자를구원하시려고판단하러일어나

신때에로다(셀라). 진실로사람의노(怒)는장차주[님]를찬송하게될것

이요 그 남은 노(怒)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신다. 그는 마치 최고 법정

의 대법관처럼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세상에는 마지막 대심판이 있

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장이시다. 요한계시록 20:11-12, “내가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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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시편 저자는 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심판

에대해세상 사람들은두려워잠잠할것이다. 왜그들이두려워하며

잠잠하는가? 그것은하나님의완전하시고엄위하신공의가나타나는

그 심판이 심히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원수들의 분노가 위협적일지

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 그들은 마침내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

이며 주께서는 그들의 남은 노를 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서땅의모든온유한자를 구원하

시려고판단하러일어나신때”이다. 성도는온유한 자라고 표현된다.

성도는이 세상에서고난 중에온유와 겸손의 인격으로단련을 받는

자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구원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악인들은 벌을 받을

것이지만,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11-12절] 너희는여호와너희하나님께서원하고갚으라. 사방에있는

모든자도마땅히경외할이에게예물을드릴지로다. 저가방백들의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킬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

는 성도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서원한 바, 즉 하나님 앞에서 약속

한 바가 있으면그 서원을갚고 그약속을지켜야 한다. 또하나님을

섬기지않는 사방에있는 모든이방인들도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

를섬겨야한다. 하나님께서는또방백들의심령을꺾으실것이다. 그

들의 심령은 대체로 교만하고 강포한 심령이다. 하나님께서는 방백

들의 교만하고 거친 심령을 꺾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

들에게 두려움이시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왕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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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는 악한 왕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것이며 그

의 심판과 징벌은 참으로 두려울 것이다.

시편 76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파하

시고 악한 자들을 노하시고 징벌하신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쟁에 능하시며 참으로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다. 그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자이시다. 요한계시록 14:7,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

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

라하더라.” 하나님께서는이세상의악인들을심판하시고징벌하신다.

그는세상의악한왕들을꺾으실것이며그들의악행에대해진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그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기 백성을 고난에서 구원

하신다. 하나님의참된백성은이세상에서고난을참는가운데온유하

고 겸손한 인격으로 단련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정직하게, 선하게,

또온유하게사는것이다. 예수께서는 “나는마음이온유하고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1:29).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성도들을 핍박하는악인

들을 징벌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오직하나님을경외하고서원을갚으며예물을드려

야한다. 하나님께서는모든사람이경외할자이시다. 하나님을섬기는

것은그를경외하는것이다. 하나님을경외함이사람의참지식의시작

이다(잠 1:7). 우리는온세상을창조하시고섭리하시는 하나님, 영원자

존하신살아계신하나님을바로알고그를경외하고그를믿고의지하

며사랑하고그에게합당한찬송과경배와영광을돌리며그의계명을

즐거이 순종해야 한다. 또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갚아

야 하며 또 우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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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삽의시. 영장(伶長) 즉 찬양대장을위해여두둔을따라한 노래.

[1-2절] 내가내 음성으로하나님께부르짖으리니하나님께 내음성으

로부르짖으면내게귀를기울이시리로다. 나의환난날에내가주[님]를찾

았으며밤에는내손을들고거두지아니하였으며내영혼이위로받기를거

절하였도다.

시편 저자는 환난 중에 그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음성

으로 하는 기도는묵상 기도보다더 명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하나님

께 아뢸 수 있고 공상과졸음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있다. 음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아뢰는 간절한 기도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음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잘들어주신다. 시편저자는환난날에하나님을 찾았고밤에

그의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으며 그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

다. 그는응답받기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 기도의응답을 받기

원한다면우리는끈질긴기도를해야한다. 심리적위로는참된위로

가 아니다. 참 위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3-4절] 내가하나님을생각하고(자카르 ꗈꕾ)[기억하고]ר 불안하여근심

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셀라).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시편저자는환난중에하나님을기억했다. 그는과거에그에게주

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에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도우심

을 기억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 시대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다. 로마서 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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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는우리의 교훈을 위하여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지금시편저자는불안하고근심하며그의심령은상해있다. 그는

밤에도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다. 그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를 비교해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했었다. 그러나 그는 현재 하나님의 버려두심

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

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신다. 그는 그의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

[5-9절] 내가옛날곧이전해를생각하였사오며밤에한나의노래를기

억하여마음에묵상하며심령이궁구하기를주께서영원히버리실까, 다시

는은혜를베풀지아니하실까, 그인자[자비]하심이길이다하였는가, 그허

락(오메르 ,ꗮꔠ)[약속](BDBר KJV)을영구히폐하셨는가, 하나님이[께서] 은혜

베푸심을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그긍휼을막으셨는가하였나이다(셀라).

시편 저자는 옛날 곧 이전 해들을 생각하였다. 그는 자신이 밤에

한 노래를 기억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었

다. 그는 그 일들을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한다. ‘묵상’은 조용

히 되새기는 것이고, ‘궁구’는 좀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

리의 현재의 환난을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의 과거의 일들을 곰곰히

생각할 수 있다. 시편 저자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더 이상 은혜과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10-12절] 또내가말하기를이는나의연약함(칼로시 ,ꖏ)[찔림לּוꚕֹי 괴

로움]이라. 지존자의오른손의해곧여호와의옛적기사(필에카 ꗘꔟꗡ)11)

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기억하리이다](KJV, NASB, NIV).

또 주[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님]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11) 국한문 성경에 記事(기사)라는 말은 奇事(기사)로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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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저자는 절망적 상황에서 괴로워했다. 그러나 그는 곧 하나님

과 그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

는 표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던 시대를 가리

킨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다. 시편 저자는

지금그기적들을기억하고 있다. 우리는성경에서또우리의과거의

삶에서하나님의하신일들을기억할때힘을얻고하나님을더욱잘

섬기며 따를 수 있다. 시편 저자는 또 하나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그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겠다고 말한다.

[13-15절] 하나님이[시]여, 주[님]의도(道)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

님과 같이 큰 신(神)이 누구오니이까? 주는[께서는] 기사(奇事)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님]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님]의 팔로 주[님]

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救贖)하셨나이다(셀라).

‘주님의 도(道)’는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곧 하나님의행하시는일

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극히 거룩하시다’는 원문은 그냥 거룩하시다

는뜻이다. 하나님의행하시는일들은거룩하시다. ‘거룩함’은초월함

과깨끗함을포함한다. 시편저자는또, “하나님과같이큰신이누구

오니이까? 주께서는 기사(奇事)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무한하셔서천지에충만하시며(렘 23:24), 지혜와능력,

긍휼과은혜도충만하시다. 그는능력이크셔서 기사(奇事)와능력의

일들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중에서 그의 능력을 알리시

고그의팔로 그의백성이스라엘을구원하셨다. 이스라엘백성은비

록부족하고연약한 점들이많았으나하나님께서사랑하신백성이며

그들을 고난 중에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백성이었다.

[16-20절] 하나님이[시]여, 물들이주[님]를보았나이다. 물들이주[님]를

보고두려워하며깊음도진동하였고구름이물을쏟고궁창이소리를발하

며주[님]의살도날아나갔나이다. 회리바람중에주[님]의우뢰의소리가있

으며번개가세계를비취며땅이흔들리고움직였나이다. 주[님]의길이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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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있었고주[님]의첩경이큰물에있었으나주[님]의종적을알수없었나이

다. 주[님]의 백성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저자는 물들을 인격처럼 묘사한다. 바닷물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고바다깊은곳도두려워떨었다. 또아마구름기둥은물

보라를 쏟았다. 또 시편 저자는 번개와 천둥도 묘사한다. ‘주님의 살’

즉 ‘주님의화살’은번개나벼락을표현하는말이다. 궁창은천둥소리

를 발하며 땅을 뒤흔들었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번개나 벼락은 화살

같이빠르게세계를비취었다. 하나님의길이바다에있었고그의첩

경이 큰물에 있었지만 그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 이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양무리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은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가리켰다. 하나님

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과 인도를 위해 자연현상들을 사용하셨다.

시편 77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환난의날에하나님

께기도해야한다. 성도는때때로환난을당하며어떤때는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더 이상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도

있다. 그러나 성도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시편 50:15, “환난

날에나를 부르라. 내가너를 건지리니네가 나를 영화롭게하리로다.”

둘째로, 우리는음성으로하나님께기도해야한다. 묵상기도도좋으

나성도는때때로음성으로부르짖는기도를할필요가있다. 예레미야

29:12-13, “너희는내게부르짖으며와서내게기도하면내가너희를들

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셋째로, 우리는옛날일들을기억하며기도해야한다. 우리는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 또 성경 역사에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의 일들을

기억하며그 긍휼과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서는오늘우리의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이해할수없는현실속에서

도 우리는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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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편: 거역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

1-33절,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함

[1-8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들으며내입의말에귀를기울일지어

다. 내가입을열고비유를베풀어서옛비밀한말을발표하리니이는우리가

들은바요아는바요우리열조가우리에게전한바라. 우리가이를그자손

에게숨기지아니하고여호와의영예와그능력과기이한사적을후대에전

하리로다. 여호와께서증거를야곱에게세우시며법도를이스라엘에게정하

시고우리열조에게명하사저희자손에게알게하라하셨으니이는저희로

후대곧후생자손에게이를알게 하고 그들은일어나그자손에게일러서

저희로그소망을하나님께두며하나님의행사를잊지아니하고오직그계

명을지켜서그열조곧완고하고 패역하여그마음이정직하지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삽의 마스길(명상시, 교훈시). 시편저자는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증거와 법도는 그들이 다 듣고 아는

바이며 그들 열조가 그들에게 전한 바인데 그것을 후손들에게 교훈

으로말하고자한다. 그가그것을 ‘옛 비밀한 말’이라고 한것은거기

에 담긴하나님의진리와 교훈을열조들이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예와 그능력과 기이한 일”에관한것이

다. 그것이 곧성경의 내용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다.

하나님의 뜻은우리가이 말씀을 깨닫고우리자신이 교훈을 받고

또 우리자녀들에게전해야 하며또 우리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

게전해야하는것이다. 어릴 때부터자녀들에게하나님의교훈을알

게 하는 것은 부모의 첫 번째 의무, 즉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신 6:7;

잠 22:6; 엡 6:4). 하나님께서 이것을명령하신 것은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딤전 4:9-10; 6:17) 그의 행하신 바들을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지켜서 그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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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심령이하나님께충성치않은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하심이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의무이다.

[9-16절]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하나님의언약을지키지아니하고그율법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奇事)를 잊었도다.

옛적에하나님이[께서]애굽땅소안들에서기이한일을저희열조의목전에

서행하셨으되저가바다를갈라물을무더기같이서게하시고저희로지나

게하셨으며낮에는구름으로, 온 밤에는화광(火光)으로인도하셨으며광

야에서반석을쪼개시고깊은수원(水源)에서나는것같이저희에게물을흡

족히마시우셨으며또반석에서시내를내사물이강같이흐르게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패전

하였다. 잘훈련된많은병사들과좋은무기들은전쟁에 필수적요소

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는 못

한다.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스라엘이패전한이유는그들이하나님의언약을지키지않았고

그 율법 안에서 행하기를 거절하였으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그들

에게보이신기사(奇事)들을 잊었기때문이다. 즉그들이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세상의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부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들, 곧 열 가지 재앙

을행하셨고, 홍해를갈라 물을무더기같이서게하시고그들로 지나

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

셨고, 광야에서반석을쪼개어시내를내사물이강같이흐르게 하셨

고 깊은 샘에서 나는 것 같은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이스라

엘 자손들이라면,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 역사적

사실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와 능력의 이런 일들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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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절] 저희는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황야에서 지존자를 배

반하였도다. 저희가저희탐욕대로식물을구하여그심중에하나님을시험

하였으며그뿐 아니라하나님을 대적하여말하기를하나님이[께서] 광야에

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보라]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매 시내가

넘쳤거니와또능히떡을주시며그백성을위하여고기를예비하시랴하였

도다. 그러므로여호와께서듣고노하심이여, 야곱을향하여노가맹렬하며

이스라엘을향하여노가올랐으니이는하나님을믿지아니하며그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시편저자는이스라엘백성이광야에서하나님께계속범죄하였음

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함으로 계속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광야

에서능히 식탁을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쳐서물을 내시매시내가

넘쳤거니와또능히떡을주시며그백성을위해고기를예비하시랴”

고 하였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의심

하고 말로 그를 대항하였던 것이다.

시편 저자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의 말을 들으시고 노하

셨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노가 맹렬하셨

다. 하나님께서노하신까닭은 그들이하나님을믿지않고그구원을

의지하지않은까닭이었다. 하나님께서는이스라엘백성의불신앙과

불평과 불순종에 대하여 노하신 것이다.

[23-28절] 그러나 저가오히려위의궁창[구름](KJV, NASB)을명하시며

하늘문을여시고저희에게만나를비같이내려먹이시며하늘양식으로주

셨나니사람이권세있는자[천사들](KJV, NASB, NIV)의떡을먹음이여, 하나

님이[께서]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권능으로남풍을인도하시고저희에게고기를티끌같이내리시니곧바

다모래같은나는새라. 그 진중에떨어지게 하사그거처에둘리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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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는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셨고 사람

들은그떡을배부르게먹었다. 만나는 ‘하늘양식’이며 ‘권세있는자

들혹은천사들(KJV, NASB, NIV)의 양식’이라고 불리었다. 이른 아침

이스라엘진들사면에있던이슬이마른후광야지면에작고둥글며

서리같이세미한것이있었고그것이만나이었다(출 16:13-14). 만나

는 깟 씨나 흰색 진주 같은 모양이었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출 16:31; 민 11:7).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거나절구에찧거나솥에삶아서과자를만들었다(민 11:8). 그들은

광야생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출 16:35).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권능으로 동풍과 남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

모래같이 나는 새인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중에, 그들의 거처들

의 둘레에 떨어지게 하셨다. 민수기는 메추라기가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땅 위 두 규빗(약 90cm)쯤 내렸고 백성이 일어나 이틀

동안 그것을 모았다고 말한다(민 11:31-32). 출애굽기는 메추라기가

저녁마다 와서 진에 덮였다고 말한다(출 16:13).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모든 생물들

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도 그러하셨다.

[29-33절] 저희가먹고배불렀나니하나님이[께서] 저희소욕대로주셨

도다. 저희가그욕심에서떠나지아니하고저희식물이아직그입에있을

때에하나님이[께서] 저희를대하여노를발하사저희중살진자를죽이시

며이스라엘의청년(바쿠림 ,ꔰ)[청년들חוꙞּים 선택된 자들(BDB, KJV, NASB)]

을쳐엎드러뜨리셨도다. 그럴지라도저희가오히려범죄하여그의기사를

믿지아니하였으므로하나님이[께서] 저희날을헛되이보내게하시며저희

해를 [갑자기](원문)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

고그들은먹고배불렀었다. 그는그들의원하는대로주셨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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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않았으므로 그는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의음식이 아직그들의 입에있을 때하나님께서는그들을 대해

노를 발하셔서 그들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이스라엘의선택된 자들

을 쳐 엎드러뜨리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만족치 않고

애굽에 있을 때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하며고기먹기도원했다(민 11:4-6). 민수기는백성의온가족들

이각기장막문에서우는것을모세가들었고여호와의진노가심히

컸고 또고기가 아직 잇사이에있어 씹히기전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심히큰 재앙으로치셨다고 말한다(민 11:10, 33). 그래서

그 곳을 기브롯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다(민 11:34).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은혜와 능력의 일들을 베푸셨고필요한 것들을 주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을믿지 않았고그의 언약과계명들을 거역하였다. 그 내용들은

성경에기록되어있다. 성경역사는우리와우리자녀들에게교훈이된

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이스라엘백성은하나님 경외함보다땅의헛된것들을탐했

다. 그들의탐심은하나님께대한불평과불신앙과불순종의죄로나타

났다. 하나님께서는그들의그죄를징벌하셨다. 그러나우리는세상의

헛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의뜻은우리가그를경외하고그를믿고섬기며그의

계명을 힘써지키는 것, 곧 그의 계명대로바르고선하게사는것이다.

신명기 10:12-13, “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요구하시는것이무엇이

냐? 곧네하나님여호와를경외하여그모든도를행하고그를사랑하

며마음을다하고성품을다하여네하나님여호와를섬기고내가오늘

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교훈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시편 78편: 거역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

- 395 -

34-72절, 하나님께서 징벌하심

[34-39절] 하나님이[께서] 저희를죽이실때에저희가그에게구하며돌

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께서]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께서] 저희구속자이심을기억하였도다. 그러나저희가입으로그

에게아첨하며자기혀로그에게거짓을말하였으니이는하나님께향하는

저희마음이정함이없으며그의언약에성실치[충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그러나] 하나님은[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

시고그진노를여러번돌이키시며그분(忿)을다발하지아니하셨으니저

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탐하던 자들을 죽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시며 구속자(救贖者)이심을 기억하였다.

사람은징벌의 고난을통해 하나님을알고그의율법을배운다. 성도

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의 영적성장을 위해 유익하다(시 119:67, 71).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온전치 못하였다.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께아첨하며그혀로 그에게거짓을말했다. 행함이없는회개

는 하나님께 대한 아첨에 불과하다. 그것은 감히 하나님께 거짓말하

는 것이된다. 또 하나님께향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정(定)함이 없었

다. 그들은하나님의언약에충실치않았다. 그들에게는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킴과 그의 율법에 순종함이 없었다.

그러나하나님께서는그의긍휼과자비로그들의죄악을사하셨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고 그의

분노를 다 발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까닭

은 그들이 육체뿐이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있다.

[40-42절] 저희가광야에서그를반항하며사막에서그를슬프시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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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재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격동하였도다[제한하였도다](KJV). 저희가그의권능을기억지아니하

며 대적에게서 구속(救贖)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이스라엘백성을불쌍히여기셔서그들의죄를사하셨

고그들을멸망시키지않고그의진노를여러번돌이키셨고그의노

를다발하지않으셨음에도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번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했다. 교만한 자는 반복해 하나님

께 반항하고 범죄하며 그를 슬프시게 하고 근심시킨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켜’(KJV)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돌이켜’

라는 원어(와예슈부 ꖾꕰ)는שׁוּבוּ ‘반복하여’(NASB, NIV)라는 뜻도 가

지고있다. ‘격동하였다’는원어(히테우 Ꚛꕙ)는ווּ ‘표시하다, 제한하다’

는 뜻이 일반적이고, ‘괴롭게하다’(NASB, NIV)는뜻이 언어학자들의

추측으로제안되기도하였다(BDB). ‘제한하였다’는말은 아마 하나님

의능력을제한하였다는뜻일것이다. 하나님을믿는것은그의능력

을믿는것인데, 그들은하나님의능력을믿지않고의심하였던 것이

다. 그것은 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며

그의능력을 믿지 않고 제한하는것은그자체가불신앙의죄이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않았고 하

나님께서 그들을그 대적에게서구속(救贖)하신날도생각지않았다.

그구속(救贖)의날이란그들이애굽의노예상태에서건짐을받았던

날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

시는 열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었고 홍해를 통과하는기적을 체험

하였었다. 만일 그들이 그 일들을 기억했었더라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며 믿었을 것이며 경외했을 것이며 범죄치 않았을 것이다.

[43-53절] 그때에 하나님이[께서] 애굽에서 그징조를, 소안들에서그

기사를나타내사저희의강과시내를피로변하여저희로마실수없게하

시며파리떼를저희중에보내어물게하시고개구리를보내어해하게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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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저희의토산물을황충에게주시며저희의수고한것을메뚜기에게주

셨으며저희포도나무를우박으로, 저희뽕나무를서리로죽이셨으며저희

가축을우박에, 저희양떼를번갯불에붙이셨으며그맹렬한노와분과분

노와고난곧벌하는[재앙의, 멸하는(NASB, NIV)] 사자들을저희에게내려보

내셨으며그노를위하여치도(治道)하사[길을만드사] 저희혼의사망을면

케아니하시고저희생명을염병[전염병]에붙이셨으며애굽에서모든장자

곧함의장막에있는그기력의시작을치셨으나자기백성을양같이인도

하여 내시고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12절에서도 말했지만,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소안 들에

서 징조와 기사를 나타내셨음을 말한다. 소안은 고센 땅의 중심도시

인타니스로라암셋(창 47:11; 출 1:11; 12:37)과 같은 도시인것같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눈 앞에서 애굽 사람

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었다. 본문은 그 중에 몇 가지만 언급

한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마실 수 없게

하셨고(첫째 재앙), 파리 떼를 그들 중에 보내어 물게 하셨으며(넷째

재앙),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고(둘째 재앙), 메뚜기와 황충으

로 그들이 수고한 토산물을 먹게 하셨고(여덟째 재앙), 우박과 서리

로그들의포도나무와뽕나무, 가축과양떼를죽이셨다(일곱째재앙).

마지막으로, 그는 맹렬한 노로 멸하는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다(열째 재앙).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스라엘을양떼같이 안전하게 인도하여 내셨고그들의원수인

애굽 사람들은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다(출 14:27-29).

[54-58절] 저희를그성소의지경곧그의오른손이취하신산으로인

도하시고또열방을저희앞에서쫓아내시며줄로저희기업을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

하신하나님을시험하며반항하여그증거를지키지아니하며저희열조같

이 배반하고 궤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산당으로 그 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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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는 그들을 그 성소의 지경 곧 그가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셨다. 그는 거기 거하

던 가나안 족속들, 심히 우상숭배적이며 음란하였던 이방 족속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셨고 그 땅을 분배하여 이스라엘 지파들로 거기

서 그들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과 땅

분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곧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었다.

그러나이스라엘 백성은이러한하나님의큰은혜를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하나님을배반하였다. 그들은 배은망덕하였다. 그들은지극

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시험하였고 하나님께 반항

하며 그의 율법과 증거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같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였다. 즉 그들은 하나

님 앞에서 거짓되이 회개하였고 거짓되이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다.

그들은마치속이는활같이빗나갔다. 특히, 그들은산당에서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다. 불경건과 우상숭배는 모든 죄의

근원이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부도덕한 죄들이 나온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날 수 있다(잠 16:6).

[59-64절] 하나님이[께서] 들으시고분내어이스라엘을크게 미워하사

실로의성막곧인간에세우신장막을떠나시고그능력된자를포로에붙이

시며자기영광을대적의손에붙이시고그백성을또칼에붙이사그의기

업에게분내셨으니저희청년은불에살라지고저희처녀에게는혼인노래

가없으며저희제사장들은칼에엎드러지고저희과부들은애곡하지못하

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사람이 회개치 않고 패역을 부릴

때마침내그에게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무섭다. 그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하는 말들을 들으시고 진노하셨고 그들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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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워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실로에 세우셨던 그의 성막을 버리셨다.

그가 친히 명하시고 세우신 성막(聖幕), 그에게 거룩히 드려진 성막

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버리셨고 그것을 떠나셨다.

또그는 그의 능력을베푸셨던자들을포로에붙이시며그의 영광

을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61절의 원문은 “그의힘을 포로로 주셨다”

인데, 그것은그가그의능력을보이셨던그의백성을 포로로잡혀가

게 하셨다는 뜻이라고 본다. 이전의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이스라엘

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칼에 붙이셨고 전쟁에서 죽게 하셨다.

그는자기기업된그들에게분내셨으며그청년들을불에타죽게하

셨다. 또그 처녀들에게는결혼식노래가없어졌다. 결혼은 처녀들에

게매우기쁜일인데, 그러한기쁨의일이사라졌다. 존귀한제사장들

은칼에 엎드러졌다. 그들의과부들은애곡하지 못했다. 포로 상태에

서는장례식을치루는일도, 심지어 우는자유도가지지못하였을것

이다. 이스라엘 땅은 죽음과 슬픔의 그림자로 뒤덮혔다.

[65-72절] 때에주께서자다가깬자같이, 포도주로인하여외치는용

사같이 일어나사그대적을쳐물리쳐서길이욕되게하시고또요셉의장

막을 싫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

와그사랑하시는시온산을택하시고그성소를산의높음같이, 영원히두

신땅같이지으셨으며또그종다윗을택하시되양의우리에서취하시며

젖양을지키는중에서저희를[저를](원문, KJV, NASB) 이끄사그백성인야

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

(톰 레바보 ꔧꗡבוֹ Ꚙ)[마음의ם 온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

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이스라엘백성이범죄할때이방인들에게패하여죽임

을당케하셨으나잠잠하시던그는자다가깬자같이, 포도주로 인해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셔서 그 대적들, 즉 이스라엘을 핍박하였던

이방 나라들을 쳐 물리치셨고 영원한 수욕을 당케 하셨다.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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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깨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패하여 물러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께서는 요셉의 장막도 버리셨다. 그는 요셉의 장막을 싫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다. 그 증거는 실로에 세워진 성막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에브라임을 버리셨다. 그 대신에, 그는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거기에 그의 성소를 높은

곳같이, 영원히 세우신 땅같이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시

고 거기에 성소를 세우신 것은 그의 전적인 긍휼이었다. 또 그는 그

의 종다윗을 양치는 자리에서취하셔서 그의 기업된 백성 이스라엘

을기르는자가되게하셨다. 다윗은온전한마음과지혜로운손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였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그들을능력으로구원하셨다. 그는애굽에열가지재앙을내리

셨고애굽에서놓여나게하셨고홍해를마른땅처럼건너게하셨고그

들의뒤를따르던애굽의마병들로부터건져주셨고애굽인들을몰살케

하셨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고 그 땅을 열두 지파에게 분배

해주셨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있고우리의 삶에서도때때로체험

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이스라엘백성은그마음에진실함과정함이없었고 언약에

불충실했고거듭범죄했고하나님께반항했고우상을섬겼고하나님께

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대적들에게 붙이셨으나 그는 또한

여러번 그의 진노를 돌이키셨고 그들을용서하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 근거한다. 우리도심히부패된죄성과연약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은혜와예수그리스도의십자가대속의의로, 오직그

를믿음으로구원을얻었다. 이제우리는예수그리스도의의만의지하

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회개하며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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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편: 황폐한 성을 구원하소서

[1-4절] 하나님이[시]여, 열방이주[님]의기업에들어와서주[님]의성전

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님]의

종들의시체를공중의새에게밥으로주며주[님]의성도들의육체를땅짐

승에게주며그들의피를예루살렘사면에물같이흘렸으며그들을매장하

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삽의시. 시편저자는예루살렘의황폐한정황을증거한다. 이스

라엘백성은하나님의백성이며하나님의기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삼고자

하실때 “내가애굽에있는내백성의고통을정녕히보고그들이그

간역자로인하여부르짖음을듣고그우고(憂苦)를알고,” “이제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

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었다(출 3:7, 10). 그는 이스라엘 백성

을 처음으로 ‘내 백성’(암미 ꗴꘞ)이라고י 거듭 부르셨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께서 소유자이신

예루살렘성에들어와그것을파괴하였고, 그들이하나님의성전, 곧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표이었던 성전을 더럽혔던 것이다. 도적이

집에침입하듯이, 이방인들이그땅에 침략해 땅을 더럽혔다. 이방인

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의 귀한 생명들을 단지 미움과 이기적

욕심 때문에 많이 죽였고 많은 피를 흘렸다. 그 시체들은 공중의 새

들에게와 땅의 짐승들에게 밥이 되었다.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렀

으며그들을매장(埋葬)하는 자가없었다. 모욕과조롱은사람으로서

감당하기어려운일이지만, 유다백성들은이방인들에게모욕과조롱

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왔다.

[5-8절] 여호와[시]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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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진노가불붙듯하시리이까? 주[님]를알지아니하는열방과주[님]의

이름을부르지아니하는열국에주[님]의노를쏟으소서. 저희가야곱을삼

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 열조의(리쇼님 Ꙟ)[이전의]אꗼꚇים

(BDB, KJV) 죄악[들]을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심히 천

하게되었사오니주[님]의긍휼하심으로속히우리를영접하소서[만나소서].

자기백성을향하신하나님의진노는 크고 두려우며 또오래 지속

되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여호와시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

원히노하시리이까? 주님의 진노가 불붙듯하시리이까?”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로부터 구원 얻을 가망성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구원은, 그들을 삼키고 황폐케 했던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

서징벌하심으로가능할것이다. 그러므로시편저자는 “주님을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님의 노

를쏟으소서”라고간구한다. 그가그렇게간구한까닭은불경건한그

들이정당한이유없이이스라엘백성을삼키고그거처를황폐케했

기 때문이다.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들의

많은 죄를 용서하심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우리 열조의혹은이전의 죄악들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

소서”라고 말한다. 물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선조들의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들의 이전의 죄악들을 기억하며 고백한 것이

라고 보인다. 또 그는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

심으로속히우리를만나소서”라고말한다. 사람들이과거에지은죄

의 징벌을 면하고심히 천해진상태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 멸망의 문 앞에 있는 죄인들은 살기 위해 오직 하나

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한다.

[9-13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도우시며주[님]의이름을위하여우리를건지시며우리죄를사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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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찌하여열방으로저희하나님이어디있느냐말하게하리이까?주[님]

의종들의피흘림당한보수(報讎)를우리목전에열방중에알리소서. 갇

힌자의탄식으로주의[주님] 앞에이르게하시며죽이기로정한자를주[님]

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주님이시여], 우리 이웃이 주[님]를

훼방한그훼방을저희품에7배나갚으소서. 그러하면주[님]의백성곧주

[님]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예(테힐라

ꗢꕙꚢ)[찬송]를ה 대대로 전하리이다.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

느냐?’고조롱을당했고전쟁에서죽임을당했고포로로잡혀가감금

되어 탄식하고 있고 사형이 작정된 자들같이 죽을 날만 기다렸었다.

이때시편저자는 ‘구원의하나님’께간구하며그이름의영광을위해

그들을도우시고건져주시기를구한다. 이스라엘의실패는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한다. 죄사함은 모든 불행의 원인적 치료

이다. 또그는하나님께서원수들을일곱배나갚으시고 하나님의크

신 능력으로 자신들을 보존하시기를 간구한다. 또 그는 그러면 주님

의 백성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겠다고 말한다.

시편 79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의택하신백성도죄

를지으면하나님의징벌을받는다. 이스라엘의역사는그사실을교훈

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

그의 백성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징벌은 참으로 무섭다.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했을

때 많은 사람이 피흘려 죽임을 당하였고 이방인들에게 놀림을 당했고

심히 천해졌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참으로 무섭고 혹독했다.

셋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만가능하다. 우리는 하나

님의긍휼과 능력으로, 예수그리스도의십자가 대속으로죄사함을 얻

었고사망과사탄권세로부터도구원을얻었고또성화를이루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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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편: 우리를 돌이키소서

아삽의 시. 영장(伶長) 즉 찬양대장을 위해 소산님에둣(쇼솬님 에

두스 ꘠דוּת ꘇꚃꚇ)(‘증거의ים 백합화들이라는 곡’)에 맞춘 노래.

[1-3절] 요셉을양떼같이인도하시는이스라엘의목자[시]여, 귀를기울

이소서. 그룹사이에좌정하신자[시]여, 빛을비취소서. 에브라임과베냐민

과므낫세앞에서주[님]의용력(勇力)[힘]을내사우리를구원하러오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돌이키시고주[님]의 얼굴빛을 비취사 우리로구원

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이스라엘의목자이시며 ‘그룹사이에좌정하신자’이

시다. ‘그룹 사이’ 즉 언약궤 위, 속죄소 위 두 천사들 사이는 하나님

의 언약과 속죄와 긍휼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속죄와

긍휼의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

시고그의얼굴빛을그들에게비추어주실것이다. 그의 얼굴빛은그

의 긍휼과 능력을 가리킨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부르

짖는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의 긍휼과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시편 저자는 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힘을 내셔서 구원하러 오시기를 구한다. 또 그는 “하나님이시여, 우

리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

서”라고 말한다. ‘우리를 돌이키소서’(하쉬베누 Ꚅꕟ)라는יꔪנוּ 원어는

회개와회복을다가리킬수있다. 회복은회개에서시작된다. 회복도

하나님의은혜이지만, 회개도하나님의은혜이다(행 11:18). 예레미야

선지자도 애가 5:21에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말했다.

[4-7절] 만군의하나님여호와[시]여, 주[님]의백성의기도에대하여어

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마시게하셨나이다. 우리로우리이웃에게다툼거리가되게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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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얼굴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섬김을 받으

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하나

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천사들을 사용해 이루신다. 천사

들은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받들며 행한다.

시편저자는하나님께그의백성의고통당하는현실을고한다. 그

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대해 호의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속불쾌히여기시고분노하기까지 하신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물의 양식

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

들에게 학대를 당했고 눈물을 먹고 마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다툼의 대상이 되게 하셨고 원수들은 그들을

보고비웃었다. 이런고난의현실속에서시편저자는하나님께구원

을 간구한 것이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를 돌이키시고 주님의얼굴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라고 말한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참으로 회개할 수

있다. 또 고난의현실에서구원해주실수 있는 자는 하나님뿐이시다.

[8-14절] 주께서한포도나무를애굽에서가져다가열방을쫓아내시고

이를심으셨나이다. 주께서그앞서준비하셨으므로그뿌리가깊이박혀서

땅에편만하며그그늘이산들을가리우고그가지는하나님의백향목같으

며그가지가바다까지뻗고넝쿨이강까지미쳤거늘주께서어찌하여그담

[울타리]을헐으사길에지나는모든자로따게하셨나이까?수풀의돼지가

상해하며들짐승들이먹나이다. 만군의하나님이[시]여, 구하옵나니돌이키

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돌아보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

고 심으신 포도나무에 비유된다.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산에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다고말하였다(사 5:1-2).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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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을쫓아내고그들을거기에 심으셨다. 그는 그들앞에땅을준비하셨

으므로 그들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히 퍼졌다. 그 그늘은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들은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고 그 가지들이

바다 곧 지중해까지 뻗고 그 넝쿨이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미쳤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나라는 매우 번창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대를 접으시고 포도원의 울타리를

허시며 길에 지나는 모든 사람들로 따먹게 하셨다. 수풀의 돼지들은

그것을 해치며 들짐승들은 그것을 먹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 하나

님의 징벌이었다. 시편 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간구한

다. 그는다시 “만군의하나님이시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는 하나님

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기를

기도한다.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는 죽이기도하시며 살리

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는 자이시다(신 32:39).

[15-19절] 주[님]의오른손으로심으신 줄기요 주[님]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가지니이다. 그것이소화(燒火)되고[불태워지고] 작벌을당하며주[님]

의면책을인하여망하오니주[님]의우편에있는자곧주[님]를위하여힘

있게하신인자(人子)의위에주[님]의손을얹으소서. 그러하면우리가주

[님]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소생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부르리이다. 만군의하나님여호와[시]여, 우리를돌이키시고주[님]

의 얼굴빛을 비취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스라엘백성은 하나님께서그의오른손으로심으신줄기요그를

위해 힘있게 하신 가지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불에 타도록

버려두셨다. 그것은 찍힘을 당하였고 주님의 얼굴의 책망을 인하여

멸망했다. 이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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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주님의오른편에있는자 곧주님을위해힘있게하신 인자

(人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게서 물러

가지 아니하오리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과 능력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얹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힘을 얻고 구원

을 얻고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다.

또 시편 저자는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

르리이다”라고 말한다.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

시고 부흥케 하실자는 하나님뿐이시다.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또시편저자는 “만군의하나님여호와시여, 우리를돌이키시고주

님의얼굴빛을 비취소서. 우리가 구원을얻으리이다”라고 말한다. 그

는 본 시편에서 세 번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소

서”라고 말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회복시켜주실것을구한것이다. 회개도, 구원도, 회복도하나

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긍휼의 얼굴빛을 비추어주

시면 이스라엘은 힘을 얻고 회개하고 구원 얻고 회복될 것이다.

시편 80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때때로눈물의기도

가필요하다. 눈물의기도는회개하는기도이다. 하나님의백성도하나

님의 징벌로 고난을 받고 원수들의 비웃음도 받을 수 있다. 그때 우리

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

둘째로, 그러나사람의회개와구원자체는오직하나님께달려있다.

사람은 심히 죄악되며의와 선을 행하기에무능력해졌다. 그러나하나

님께서는 두려운 심판자이실 뿐 아니라, 능력의 구원자이시다. 구원의

능력이그에게있다. 그는죄인들을죄와파멸로부터친히구원하신다.

셋째로, 그러므로우리는하나님의은혜의얼굴빛을구해야한다. 우

리는회개와구원을위해하나님의긍휼과능력을구해야한다. 하나님

께서 하고자 하시면 죄인을 구원하여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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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편: 불순종하는백성에게순종을원하심

아삽의 시. 영장(伶長) 즉 찬양대장을 위하여 깃딧에(알 학깃티스

,ꘞ)(리라(lyreל־ꚝꕁꕘית 수금) 혹은 ‘깃딧곡’에) 맞춘 노래.

[1-4절] 우리능력되신하나님께높이노래하며야곱의하나님께즐거

이소리할지어다. 시를읊으며소고(小鼓)를치고아름다운수금에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초하루]과월망(月望)[보름]과우리의절일(節日)에나

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시편저자는 “우리능력되신하나님께높이노래하며야곱의하나

님께 즐거이 소리하라”고 말한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도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라는 뜻이다. 또 그는 “시를 읊으며 소고

(小鼓)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라”고 말한다. 찬송의

시를 읊고 또 작은 북과 수금과 비파 등 악기의 소리로 찬송하라는

뜻이다. 또그는 “초하루와보름과우리의절일(節日)에나팔을불라”

고말한다. 정해진절기들에나팔을불라는뜻이다. 민수기 10:10, “너

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

물의위에나팔을불라.” 또그는 “이는이스라엘의율례요야곱의하

나님의규례이로다”라고말한다. 우리는우리를창조자, 섭리자, 구주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찬송하고 즐거이 노래해야 한다.

[5-7절] 하나님이[께서] 애굽땅을치러나가시던때에요셉의족속중에

이를증거로세우셨도다. 거기서내가알지못하던말씀을들었나니 이르시

되내가그어깨에서짐을벗기고그손에서광주리를놓게하였도다. 네가

고난중에부르짖으매내가너를건졌고뇌성의은은한(세세르 ꚗꘐ)[은밀한]ר

(KJV)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셀라).

5절은 “하나님께서내가 그언어를 알지 못하는(시 114:1) 애굽 땅

에서 나갈 때 요셉의 족속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를 증거로 제정

하셨도다”(KJV, NIV)라는 뜻인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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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에서짐을 벗기고그손에서광주리를놓게하였도다. 네가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오랫동안종살이하며부르짖었을때 그들을건져주신일을

가리켰다. 출애굽기 2:23-25에 보면, 이스라엘자손은 고역으로 인하

여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

님께 상달하였다. 하나님께서 뇌성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셨다는

말씀은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사건을 가리켰다고 본다(출 19:18-19).

하나님께서는 므리바 물가에서이스라엘백성을시험하셨다. 그들은

거기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하였었다(출 17:3, 7).

[8-12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듣기를원하노라. 너희중에다른신을두지말며이방신에게절하지

말지어다. 나는너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낸여호와네하나님이니네입

을넓게열라. 내가채우리라하였으나내백성이내소리를듣지아니하며

이스라엘이나를원치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내가그마음의강퍅한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바는 분명했다. 그것은

그들이다른신을섬기지말고그들을애굽땅에서인도하여내신여

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이었다. “네입을넓게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향해 찬송과기도

하는입을넓게열라는뜻일것이다. 우리가하나님을힘써찬송하며

열심히기도하면하나님께서는우리에게영육의좋은것들로채워주

실것이다. 그러나이스라엘백성은하나님의소리를듣지않았고그

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강퍅한 대

로 버려두셨고 그들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다.

[13-16절] 내백성이나를청종하며이스라엘이내도(道) 행하기를원

하노라. 그리하면내가속히저희원수를제어하며내손을돌려저희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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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치리니여호와를한(恨)하는[미워하는] 자는저에게복종하는 체할지라

도 저희 시대는[징벌의 날은] 영원히 계속하리라. [그러나](NASB, NIV) 내가

또 밀의 아름다운것[가장 좋은 것]으로저희에게 먹이며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권면하신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

며 이스라엘이 내 도(道)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 사랑하시며 택하신 백성 곧아브라함과의언약 속에서 할례의 표

를 가진 백성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실한

순종의 삶이었다. 오늘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씻음받아하나님의백성된신약교회의성도들도똑같이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도(道) 곧 그의 모든 교훈들을 행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마태복음 7:21,

“나더러주여, 주여, 하는자마다 천국에다들어갈것이 아니요다만

하늘에계신내아버지의뜻대로행하는자라야들어가리라.” 마태복

음 28:20,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바울도구원 얻은 성도들이 의와온전한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로마서 6:13,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드리며너희 지체를의의도구로하나님께드리라.” 로마서

6:19, “너희육신이연약하므로내가사람의예대로말하노니전에너

희가너희지체를부정과불법에드려불법에이른것같이이제는너

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빌립보서 4:8-9,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

든지옳으며무엇에든지정결하며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무엇에

든지 칭찬할 만하며무슨 덕이있든지 무슨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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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이 순종하면 그가 그들의 원수를 속히 제어

하며 그의 손으로 그들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15절

은삽입구절로보이며하나님을미워하는자들이하나님께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징벌의 날이 영원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16절은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순종하며 그의 도를 행하

는자들에게가장좋은밀로먹이시고반석의꿀로만족케하실것이

라고약속하신다. 순종의대가는장차천국과영생일뿐아니라, 또한

현세에서의 평안과 건강과 의식주(衣食住)의 풍족함을 포함한다.

시편 81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

는능력을찬송해야한다. 우리는하나님의그능력으로예수그리스도

를믿었고영생의새생명을얻었고죄와사망과영원한멸망의속박에

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오늘날에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송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를 죄와 죽음과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뿐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신 자이시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은 다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넓게 열어야 한다(10절). 그것은

찬송과기도의입을말할것이다. 우리는목소리를높여하나님을찬송

하고간절히 기도해야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받으시고 우

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영육의 좋은 것들을 넘치게채워주실 것이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의 교훈을 행해야 한다(13절).

우리는하나님의말씀인성경을주야로읽고묵상하고그모든교훈을

믿고 행하기를힘써야한다. 그때하나님께서는우리의원수들을물리

쳐주시고 우리에게 영육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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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편: 불의한 재판들과 하나님의 판단

[1-2절] 하나님이[께서] 하나님의 회(會) 가운데 서시며재판장들(엘로

힘 ,ꕙꗟꔤ)[신(神)들(KJVים NIV), 재판장들] 중에서판단하시되너희가불공평

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셀라).

아삽의 시. 재판장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

님의 일을 수행하므로 ‘신들’이라고 불리었다. 재판은 하나님의 일이

다. ‘하나님의회’라는말은재판정을가리켰다고보인다. 하나님께서

는 재판정에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그들을 판단하신다. 그는 재판

자들이하나님의대리자들로공의를 시행해야 했지만악인들의낯을

보아주며 불공평한 판단을 했다고 지적하신다. 사회와 국가의 부패

는 특히 법정의 부패, 사법부의 부패로 드러난다.

[3-5절] 가난한자[약한자](KJV)와고아를위하여판단하며곤란한[환난

당하는] 자와빈궁한자에게공의를베풀지며가난한자[약한 자]와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

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판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약한 자들, 고아들, 환난 당하는

자들, 빈궁한자들을위해 판단하며 그들을위해공의를베풀며 그들

을악인들의손에서건져내어야한다. 물론 가난한자를 무조건두둔

하고편들고도우라는뜻은 아니다. 성경은 이점에대해서도교훈한

다. 출애굽기 23:3, 6, “가난한자의송사라고편벽되이두호하지말지

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 계층의 사람들을 무조건 두둔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잘못된 평등주의는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교평준

화 정책은 바른 정책 같지 않다. 기회의 균등한 제공은 필요하지만,

학생들 간에 또 학교들 간에 자유로운 경쟁은 필요하다. 경제평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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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하는 사회주의 사상도 옳지 않아 보이며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도한 부과도 기업가들의 노동 의욕에 저해가 된다고 보인다. 사람

들의 삶에 자유로운 경쟁은 필요하고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일반 기업들이 그러하듯이, 학교의 학생들도, 교사들도 그러해

야 하며 공무원들도, 아니 모든 국민들이 그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인간사회에서모든일들은공의롭고공정하게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에서재판이필요한것은바로이점에서이다. 인간사회에

서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동물의 세계와

달리, 인간세계에는도덕적질서가있어야한다. 그러나부패한인간

사회의 실상은 그렇지 못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부자들이 가난한

서민들을억울하게하는일들이나, 악하고거짓되고폭력적인자들이

순진하고 진실하고 착한 자들을 해치는 일들이 적지 않다.

열왕기상 21장에보면, 아합왕은궁궐옆에있는나봇의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했다. 그때 왕후

이세벨은자기가 그포도원을 왕에게 주겠다고 말하며한 악한 일을

도모하였다. 그는 금식을선포케하고악한 두사람을증인으로세워

나봇이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하게 한 후그를 성밖으

로 끌고 나가 돌로 쳐죽이게 하였다. 매우 악한 불법을 행한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도 불의한 판결에 의한 것이었

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하면서 그

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역

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총독을 압박한 것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죽일죄가 없다고판단했고세번이나 그렇게말했지만, 유대지도자

들의간계와백성들의소동으로인해십자가형이라는극형의판결을

내렸다. 예수께서는 불의한 판결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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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과 법정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어떤 사회이든지 법정

이 바로 선 사회라면 그래도 희망이 좀 있다. 그러나 판사들이 정치

적 혹은이념적 편견이나 물질적탐욕을 가지고 불의한판결을 내린

다면, 또그런판결이제재되지않고비난받지않는다면그런사회에

는희망이없다. 사람들이무지하고깨달음이없어어두움중에살고

있다면, 그로인해세상의모든도덕적기초는무너질것이다. 세상의

도덕적 부패와 혼란은 사법부의 타락과 부패에서 드러난다.

[6-7절] 내가말하기를너희는신들(엘로힘 ꕙꗟꔤ)이며다지존자의아ים

들들이라하였으나너희는범인같이죽으며방백의하나같이엎더지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판사들에 대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

들이라”고 인정하셨다(1절과 같음). 판사들의 권위와 직무는 하나님

에게서온것이다. 그들은하나님의일을하는사람들이다. 그러나그

들이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 그 직무와 권위를 저버렸으므로, 그들은

평범한 사람같이 죽고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질 것이다.

[8절]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되겠음이니이다[이는주께서모든열방에서기업을얻으시겠음이니

이다].

하나님께서는마지막날에세상을심판하기위해일어나실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농부가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구원 얻고 의와 선을 행한 백성은 그때 복된 천국에 들어가

게 되지만, 회개하지 않고 구원 얻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던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벌 즉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것이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 말하였다. 로마서

2:5, 16,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의로우신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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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 “곧내복음에이른바와같이하나님께서예수그리스도로말

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으로 모든 불의를 벌하시고 땅 위에서

도덕 질서를 세우실 것이며 세상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가

공의로세상을 다스리심을 증거하실것이다. 그런 후 우리는 “의(義)

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벧후 3:13)을 보게 될 것이다.

시편 82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세상의 판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권위를가지고하나님의직무를수행하는자인줄알고두려

움을가지고항상법과이성과양심을따라서공의의판결을내려야한

다. 그들은 특히 약한 자들, 고아들, 가난한 자들, 환난 당하는 자들을

배려하고그들에게억울하지않도록공의를시행해야한다. 물론, 사회

적약자들을 무조건 두둔하라는 뜻이아니다. 잘못된평등주의도경계

해야한다. 공정한경쟁은장려되어야한다. 그러나부자든지가난한자

든지,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바르고 공정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잘못을 행한 자는 그 잘못에 대해 공의로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둘째로, 마지막날, 하나님께서는온세상을공의로심판하실것이다.

전도서 12:14,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0:12-13,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앞에섰는데책들이펴 있고 또다른 책이 펴졌으니곧 생명책이

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그가운데서죽은자들을내어주고또사망과음부도그가운데

서죽은자들을내어주매각사람이자기의행위대로심판을받고.” 하

나님께서는모든판사들위에계신판사이시다. 하나님의심판 대상은

판사들을포함해모든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의롭고공정

할것이다. 모든사람은 자기 행한대로심판을받을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의와 선과 진실을 행하고 거짓과 악을 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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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편: 연합군을 멸하시기를 구함

[1-2절] 하나님이[시]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시]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님]의 원수가 훤화하며[시끄럽게 떠들며] 주[님]를

한(恨)하는[미워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아삽의시곧노래. 이스라엘백성이고난을당하는중에하나님께

서 침묵하시는 때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깨어 일어나듯이 일어나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을 깨우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일하시게 하는 것과 같다.

시편저자가하나님을깨우려는까닭은하나님의원수들이시끄럽

게 떠들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교만하게 머리를 쳐들고 대항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대적

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핍박자들과 대적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할때우리가할수있는것은하나님께기도하며아뢰는것이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해야 한다.

[3-4절] 저희가주[님]의백성을치려하여간계를꾀하며주[님]의숨긴

자(KJV)[혹은 ‘주님의보배로운자들’](NASB)를치려고서로의논하여말하기

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하나님의원수들은그의백성인이스라엘을치려고간계를꾀했고

그의 보배로운 자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를말살시키려 계획했다. 후에 북방이스라엘과남방유다의멸망때

에그러했다. 에스더때에도그런위기가있었다. 원수들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었다고 보인다. 사탄은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원하고오늘날에는기독교회들의쇠약과멸망을원하고있다.

이 세상의 곳곳에참 교회들을세우는 것은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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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교회들의 건립과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원하는 바이다.

[5-8절] 저희가일심으로의논하고주[님]를대적하여서로언약하니[연

맹을 맺으니](KJV, NIV)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암몬과아말렉이며블레셋과두로거민이요 앗수르도저희와연합

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셀라).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나라를 말살하려는 계획에 여러 나라들이

일치단합하였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의논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연맹을 맺었다.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인,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심지어 앗수르까지 연합하였다. 역사상

참된 교회는 항상 소수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나라를

말살하려는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악한 일이다.

[9-12절] 주는[께서는] 미디안인에게행하신것같이, 기손시내에서시

스라와야빈에게행하신것같이저희에게도행하소서. 그들은엔돌에서패

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으로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저희모든방백으로세바와살문나와같게하소서. 저희가말하기를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패망시키신

사건들을 언급한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 사람들을

굴복시키셨고(삿 7-8장), 드보라 때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죽게 하셨고 그 왕 야빈을 진멸하셨다(삿 4장). 미디안

사람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같이 되었다. 엔돌은 미디안

전쟁에서의 격전지이었다.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은 죽임을

당했고 두 왕 세바와 살문나도 그러하였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과 함께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셨듯이, 즉 시스라와 야빈에게, 또 미디안 사람들에게, 오렙과

스엡에게와 또 세바와 살문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 소유로 취하자고 말하는 저 연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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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한다.

[13-18절] 나의하나님이[시]여, 저희로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

람에날리는초개[지푸라기] 같게하소서. 삼림을사르는불과산에붙는화

염같이주[님]의광풍으로저희를쫓으시며주[님]의폭풍으로저희를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시]여, 수치로저희얼굴에가득케하사저희로주[님]의이름

을찾게하소서. 저희로수치를당하여영원히놀라게하시며낭패와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님]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검불 같게 하시고,

삼림을 사르는 불같이, 광풍과 폭풍같이 그들을 쫓으시며 두렵게 하

시기를구한다. 그는또그들로그얼굴에 부끄러움이가득하게하시

고 그들로 영원히 놀라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시기를 구한다.

시편 저자는 또 악인들이 징벌 받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되고또여호와라이름하신주님만온세계에지극히높으신자

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 즉 그의 구원과

심판의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다.

기드온이나 드보라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편 저자의 하나님이시

며 그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된 신약교회와 신약 성도들인 우리

를 위해 일하실 수 있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83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렘 10:10-11). 그는 깨어 일어나셔서 그의 나라를말살시

키려는 원수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세상에서고난중에하나님께기도해야한다. 기도는

잠잠하신하나님을깨우는일이요살아계신하나님을체험하는일이다.

셋째로, 우리는여호와하나님께서온세상에유일하신참하나님이

시며 지극히 높으신 자이심을 알고 그를 섬기며 순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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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편: 여호와의 집을 사모함

고라자손의시이며 영장(伶長)(찬양대장)을 위해깃딧(리라[수금]

혹은 깃딧 곡)에 맞춘 노래이다.

[1-2절]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님]의장막이어찌그리 사랑스러운지

요. 내영혼이여호와의궁정(宮庭)(카체르 ꖎ)[성전뜰]을사모하여쇠약ר

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저자는하나님의성전과멀리 떨어져 있고그 곳에자유로이

갈 수없는 처지에 있는것 같다. 그는하나님의성전을 심히사랑하

스럽게 여기며 성전뜰을 사모하여 그의 영혼이 쇠약할 정도이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그가 거하시는 집을 사모할 것이다. 거기에

는그의임재하심이있고그의영의감동이있고그의말씀의교훈이

있고 그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과 그의 말씀과 그의 성도들을 사랑할 것이다.

또시편저자는하나님을 ‘생존하시는하나님’ 곧 살아계신하나님

으로 고백하며 믿었고 그에게 부르짖었다.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께서는영원전부터스스로 계신분이시다. 생명의근원이그에게있

다. 그는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므로 우

리가 그와 동행할 수 있고 그에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다.

[3-4절] 나의왕, 나의하나님, 만군의여호와[시]여, 주의제단에서(엣-

미즈베코세카 ꗘיꚗֹחוꔶꖅꗬת־ꔟ)[주님의제단곁에서]12) 참새도제집을얻고

제비도새끼둘보금자리를얻었나이다. 주[님]의집에거하는자가복이있

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님]를 찬송하리이다(셀라).

하나님께서는우리의왕이시다. 그는우리를보호하시고 통치하시

며 우리는 그의 통치에 복종한다. 그는 또 우리의 하나님 즉 우리가

12) 히브리어 전치사 ꔟ는ת ‘곁에서, 가까이에서’라는 뜻도 있다(B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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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며섬기는하나님이시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

하며 그를 의지하고그를 사랑하고 섬기며그의 의롭고선한 말씀의

교훈을 따라 의롭고 선하게 사는 생활이다.

시편저자는하나님의제단 곁에서 참새도 자기집을 얻고 제비도

자기새끼둘 보금자리를얻었다고말한다. 이말은보잘것없는새들

도 거기에서 쉴 곳을 얻었다는 뜻이라고 본다. 이것은 아마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말한 것일 것이다. 그는 지금 어떤 이유로 성전을

떠나 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 해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저 새들이 자기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또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

다. 저희가 항상 주님을 찬송하리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곧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의

말씀의교훈을 받는자는참으로복되다. 세상에서사람이하는일들

중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

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5-6절] 주께힘을얻고 그마음에 시온의 대로(大路, 메실라 ꗢ꘏ꗱ)가ה

있는자는복이있나이다. 저희는눈물골짜기13)로통행할때에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시편 저자는 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大路)가

있는자는복이있나이다”라고말한다. 하나님을의지하고그를향하

여간절한마음을가지는자는힘을얻는다. 그것은하나님께서능력

의하나님이시며능력의원천이시기때문이다. 시편 62:11, “하나님께

서한두번하신말씀을내가들었나니권능은하나님께속하였다하

셨도다.” 하나님을믿고의지함으로힘을얻고마음으로시온을향해

13) ‘눈물’이라는 원어(바카 ꗇꔯ)는א ‘발삼(balsam)’(나무진액)’이라는 뜻

이지만(BDB), 히브리어 바카 ꗇꔯ나ה 아람어 베카 ꗇꔶ는א ‘눈물 흘린다’는

뜻이다. 영어성경들은 ‘바카의 골짜기’라고 번역하였다(KJV, NASB,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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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게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은 눈물 골짜기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눈물 골짜

기로 통행할 때에 그 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게 하신다. ‘샘’과 ‘이른 비’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

암아 얻는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뜻할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내가

주는물을먹는자는영원히목마르지아니하리니나의주는물은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요 4:14).

[7-8절] 저희는힘을얻고 더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하나님여호와[시]여, 내기도를들으소서. 야곱의하

나님이[시]여, 귀를 기울이소서(셀라).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 뜰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자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시온에서 하나님 앞에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구한다. 그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기도를들으소서. 야곱의하나님이시여, 귀를기울이소서”라고 말

한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구한 것 같다. 하나님

을 멀리서 사모하던 그는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을 뵈올 것이다.

[9-12절] 우리방패이신하나님이[시]여, 주[님]의기름부으신자의얼

굴을살펴보옵소서. 주[님]의궁정[성전뜰]에서한날이 다른 곳에서천날보

다나은즉악인의장막에거함보다내하나님 [집의] 문지기로있는것이좋

사오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은[께서는]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주시며정직히행하는자에게좋은것을아끼지아니하실것임이니

이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세상에많은원수들의공격을막아주시는방패와 같

은분이시다. ‘주의기름부으신자’는자신을가리킨것같다. 성도에

게 고난이 없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죄와 불신앙

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시편 저자는 “주님의 성전뜰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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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다”고 말하며 하나님집에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 보기

를 심히 원한다. 또 그는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의

(KJV, NASB)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악인들의 장막에

서는 육신적, 세상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즐거움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런 생활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집을 사모하고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시편 저자는 또 하나님을 ‘해와 방패시라’고 부른다. 이사야 60:19

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영한 빛이 되시리라고 말했다. 빛은 지식

과의와기쁨과힘등을뜻한다고본다. 하나님께서는우리에게지식

과 의와 기쁨과 힘을 주신다. 방패는 우리의 원수들로부터와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의 보호를 가리킨다.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영광

을 주시며 정직하게행하는 자들에게 모든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이다. 그는만복의근원이시며그를경외하며그뜻대로사는자들

에게 영육의 복, 현세와 내세의 복을 주실 것이다.

시편 84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귀히 여기고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뜰에서의 한

날이다른곳에서천날보다낫고악인의장막에거함보다하나님의집

의문지기로있는것이좋다. 구약시대의성전은신약교회를가리킨다.

우리는 교회를 귀히 여겨야 한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 나라나 세상의

것들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있다. 우

리는교회와성도들을사랑하고참된교회를세우는일을힘써야한다.

둘째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을해와방패로삼고복을누려야한다. 하나님께서는늘말씀과

기도로살고그를믿고바르게사는자들에게지식과의를주시고위로

와기쁨과힘을주시며우리의원수들을막아주시며또우리에게필요

한 모든 좋은 것들과 복을 시시때때로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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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편: 여호와의구원을기도하며기대함

고라 자손의 시. 영장(伶長)(찬양대장)을 위한 노래.

[1-3절] 여호와[시]여, 주께서주[님]의땅에은혜를베푸사야곱의포로

된자로돌아오게하셨으며주[님]의백성의죄악을사하시고저희모든죄

를덮으셨나이다(셀라). 주[님]의모든분노를거두시며주[님]의진노를돌

이키셨나이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미 베푸신 은혜를 인정

하며 고백한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온 일

을 말하는 것 같다. 그 일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

며그들의모든죄를덮으셨고그의모든분노를거두시며그의진노

를 돌이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여호와

께서는그들을공의로징벌하셨고멸망시키셨고바벨론 나라사람들

의 포로가 되게 하셨으나, 그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진노를

거두실 때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여호와께

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4-7절] 우리구원의하나님이[시]여, 우리를돌이키시고[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주[님]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

시며대대에발분(發忿)하시겠나이까?우리를다시살리사주[님]의백성으

로주[님]를기뻐하게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시]여, 주[님]의인자[자비]

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 온전한 구원을 간구한다. 그는 여호

와를 “우리구원의하나님이시여”라고부른다. 우리의구원은여호와

께 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이키소서”라고 말한다. ‘돌이

킨다’는 말은 ‘회개시킨다’는뜻도 되고 ‘회복시킨다’는 뜻도 된다. 이

스라엘의 회복은 완전치 못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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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었고 또 주위

의 원수들은 그들을 대적하고 어지럽혔다(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분을 내시겠나이까?”라고

말하며또 “우리를다시살리사주님의백성으로주님을기뻐하게아

니하시겠나이까?”라고말한다. 그는 자신들의 죄들과부족들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전히 노하신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여호와

를 기뻐하지 못하고 패망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께서그들을다시살리시고그들로하나님을기뻐하게하시기

를간구하며, 또 “여호와시여, 주님의자비하심을우리에게보이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아뢰었다. 그것은 심령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다.

[8-9절] 내가하나님여호와의하실말씀을들으리니대저그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솰롬 Ꚃ)[평안]을לוֹם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데(키슬라 ꗚꘔꗑ)[어리석은ה 데]로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평안은 여호와께

서주시는큰 복이다. 평안이라는말은마음의평안과육신의건강과

물질적 여유와 사회적 안정을 포함한다. 죄는 근심, 질병, 가난, 자연

적, 사회적 재난을 가져왔다. 그러나여호와께서주시는구원은평안

을 가져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고 평안을 주시는 평안의 하나님이시다(살후 3:16).

시편저자는또 여호와의 구원으로 영광이 우리땅에 거할 것이라

고 말한다. 영광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본래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범죄함으로 그 영광을 잃어버렸고 세상도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되었다. 로마서 3:23, “모든사람이죄를범하였으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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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영광에이르지못하더니.” 그러나이제우리는여호와의구원으

로인해영광에이를것이다. 천국은여호와의영광의세계일것이다.

우리는 장차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롬 8:18; 계 21:10-11).

그러나 시편 저자는 두 가지 단서 즉 과정을 말한다. 첫째로, 우리

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시편 저자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고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그의 긍휼을 구하며 그의 계명

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망령된 것’

은어리석고죄악된일을가리킨다. 우리는 다시범죄하지말아야한

다. 지혜로운 자는 의를 행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죄를 짓는다. 어리

석게 죄를 짓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

[10-11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평안]이 서로 입맞추

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긍휼’은 여호와의 구원의 동기이며, ‘진리’는 구원의 내용이다. 우

리는여호와의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진리로구원을

얻었다. 또 ‘의’(義)는 여호와의 구원의 방법이며 ‘평안’은 여호와의

구원의 결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우리는그를믿음으로의롭다하심을얻었고, 또구원 얻은

우리는하나님께로부터평안을얻었다. 그평안은심적, 육적, 물질적,

환경적 평안을 다 포함한다. 또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서 탄생하셨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

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언되었다.

[12절] 여호와께서좋은것을주시리니우리땅이그산물을내리로다.

여호와의 구원의 결과는 좋은 것이다. 그것은 영적으로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나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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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복은 마음의 평안, 육신적 건강, 물질적 안정, 환경적 평안

을 다 포함한다. 죄는 땅의 저주를 가져왔지만, 구원은 땅의 회복을

가져와땅이 그좋은 소산을 낼 것이다. 즉 구원얻은 자들이거주할

땅은 영적인, 육적인 복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13절] 의(義)가주[님]의앞에앞서행하며주[님]의종적(踪跡)으로길

을 삼으리로다[우리로 그의 걸음의 길로 가게 하리이다](KJV).

복음은 여호와의 의(義)의 소식이다. 그것은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문제에대한해답이다. 우리의구원은여호와의의를얻는것이다.

여호와의 구원과 회복은 죄인들을 의인 만드시는 일이다. 여호와의

구원의 내용은 의(義)이며, 구원 얻은 성도는 의의 길을 걷는다.

시편 85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우리의구원이여호

와의 은혜와 긍휼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세상사는 동안

항상하나님을의지하고그의은혜와긍휼을사모해야한다. 우리는이

미받은죄사함과의롭다하심의구원뿐아니라, 우리의성화도하나님

의 은혜로 되어짐을 깨닫고 늘 그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가이미구주 예수그리스도를믿음으로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함

으로실제로의로운인격이되고의로운삶을살아야한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것은단순히예수님믿고법적으로의인이되는것이아니고

실제로의로운인격이되고의로운삶을사는것이다. 우리는여호와께

서 은혜와 긍휼로 주신 의 안에서 의의 길, 선한 길을 걸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세상사는 동안 평안을 누리며

또 장차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 세상은 죄와 마귀과 악령들의

시험과 슬픈 일들이 많으나, 우리는 하나님의은혜와예수그리스도의

의안에서항상기뻐하고평안하며또장차예수그리스도의재림때에

주실 부활의 몸과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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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

[1-4절] 여호와[시]여, 나는 곤고하고(아니 ꗼꘝ)[고난י 당하고] 궁핍하오

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지켜주소서]. 내주하나님이[시]여, 주[님]를의지하는종을구원하소서. 주

여[주님이시여], 나를긍휼히여기소서. 내가종일[항상] 주께부르짖나이다.

주여[주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님]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주님이시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궁핍한 중에 처해 있었다.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라는 기도는 그가 목숨의 위험까지 느끼고 있었

음을보인다. 그는이런상황에서믿음으로하나님께기도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주님을 의지하는

종’이라고말한다. 그는하나님을 자신의주님으로 섬긴경건한자이

었다. 또 그는 “주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했다. 또 그는 “주님이시여, 나

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항상 주께 부르짖나이다”라고 말한다. 그

가하나님께부르짖어기도한것은, 내영혼을지켜주소서, 나를구원

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는 내용이었다.

[5-7절] [이는] 주는[께서는] 선하사사유(赦宥)하기[용서하기]를즐기시

며주께부르짖는자에게인자[자비]함이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시]여, 나

의기도에귀를기울이시고나의간구하는소리를들으소서. 나의환난날

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자신이이렇게기도하는근거로, “이는주께서선하시고죄

를용서하시기를즐기시며 주께부르짖는자에게자비함이후하심이

니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신다. 또 그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자비하심이

후하시다. 그러므로 성도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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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구한다. “여호와시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

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이

시다. 그는우리의감사와찬송의기도를받으시고회개의기도를들

으시고간구의 소원을들으신다. 특히환난 중에우리의 기도를들으

신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

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라고 말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

셔서 우리의 영육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위로, 힘과용기를주시고, 육신의건강과일용할양식과거처

할 집을 주시고, 또 사회적 평안도 주신다. 특히, 그는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8-10절] 주여[주님이시여], 신들중에주[님]와같은자없사오며주[님]의

행사와같음도없나이다. 주여[주님이시여], 주[님]의지으신모든열방이와

서주[님]의앞에경배하며주[님]의이름에영화를돌리리이다. 대저주는[께

서는] 광대하사[크시며]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께서만]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증거한다. “주님이시여, 신들 중에 주님과

같은 자 없사오며 주님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대저 주께서는

크시며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께서만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까닭은,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때때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기적들은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일들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님이시여, 주님

의지으신모든열방이와서주님앞에경배하며주님의이름을영화

롭게하리이다”라고말한다. 그는 세계복음화의일을암시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므로 온 세상의 모든

열방은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경배하며 그의 뜻을 행함

으로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온 땅에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질 것

이며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것이다.

[11-13절] 여호와[시]여, 주[님]의 도(道)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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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진리에행하오리니일심으로주[님]의이름을경외하게하소서. 주나

의 하나님이[시]여, 내가전심으로 주[님]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님]의 이

름에영화를돌리오리니이는내게향하신주[님]의인자[자비]가크사내영

혼을 깊은 음부[지옥]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도 말한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도

(道)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님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님의이름을경외하게하소서.” ‘주님의도’란하나님께서교훈하신

말씀을말한다. 성도는하나님의교훈을받고그진리대로믿고살며

일심으로, 즉 마음이 나뉘거나 흐트러지지않도록묶어, 또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길 배우기를 사모하는 자

는 복되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요한이서와 요한삼서에서 강조

된 교훈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의 진리를 믿고 그 교훈을 행하는 것이다.

다윗은또 “주나의하나님이시여, 내가전심으로주님을찬송하고

영영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

을 경외하는 자는그를 전심으로찬송하며영원히 그의이름에 영광

을돌릴것이다. 하나님을찬송하는것은그가사람을창조하신목적

이다(사 43:21).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그

를 깊은 지옥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원한다고 말하였다.

지옥에서 구원 얻은 자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릴 것이다.

[14-17절] 하나님이[시]여, 교만한자가일어나나를치고강포한자의

무리가내혼[생명](NASB)을찾았사오며자기앞에주[님]를두지아니하였나

이다. 그러나주여[주님이시여], 주는[께서는] 긍휼히여기시며은혜를베푸

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자비]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돌이키사나를긍휼히여기소서. 주[님]의종에게 [주님의] 힘을주시

고주[님]의여종의아들을구원하소서. 은총의표징을내게보이소서. 그러

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시]여, 주는[께서

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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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은 그를치는 교만한 자들과 그의생명을찾는 강포한 무리를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악한 자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

지않고강포하여이웃에게해를끼치고여럿이무리를지어, 하나님

을경외하는의롭고선한자들을대적한다. 다윗은 “그러나주님이시

여, 주께서는긍휼히여기시며은혜를베푸시며노하기를더디하시며

자비와진실이풍성하신하나님이시오니내게로돌이키사나를긍휼

히여기소서. 주님의종에게힘을주시고주님의여종의 아들을구원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도 불쌍히 여기셨

고 자격 없는 자들도 사랑하셨고 분노를 오랫동안 참으셨고 자비가

풍성하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굳게믿었다. 그는원수들의핍박이심할때은혜의하나님께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그의 도우심을 호소했다. 부족과 실수가 많고 죄성을

가진인생은하나님의긍휼과힘과구원을구할것밖에없다. 다윗은

또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

고 부끄러워하오리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자

기 종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비상한 때에 비상한 방식으로 도우시

고 위로하시며 시시때때로 ‘은총의 표증’을 주실 것이다.

시편 86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

을창조하신자이시며온세상의창조자이신그는세상모든사람에게

찬송과영광을받으시기에합당하신위대하신유일하신하나님이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를 경외하고

의지하며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이 교만하고강포

한자들에게괴롭힘을당하고궁핍할때그들의부르짖는간구를들으

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의 표증을 보여주신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전심으

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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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편: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심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1-3절] 그기지(基址)[기초]가성산에있음이여, 여호와께서야곱의모

든거처보다시온의문들을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성이여, 너를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셀라).

시편저자는그기초가성산에있다고말한다. 그것은예루살렘성

의기초가거룩한산에있다는뜻이다. 시온산은하나님의성전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 산 위에 예루살렘

성을 세우게 하셨다. 예루살렘 성은 구약교회의 중심이었고 또 예루

살렘 성 곧 시온 산의 중심은 성전이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장차 오

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교회의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

며 그는 견고한 기초이시다(고전 3:11).

시편저자는또한 “여호와께서야곱의모든 거처보다시온의 문들

을 사랑하시는도다”라고 말한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많이있었다. 느헤미야3장에는아홉개의문이언급된다. 양문(羊門),

어문(魚門), 옛 문, 골짜기 문(대하 26:9), 분문(糞門), 샘문(느 2:14),

수문(水門), 마문(馬門), 함입갓문(검사문)(NASB, NIV) 등이다. 그 외

에도 성경에는, 에브라임 문(왕하 14:13; 느 8:16; 12:39), 감옥문(느

12:39)[시위대 문](NASB, NIV)(왕하 11:6, 19; cf. 느 3:25), 성 모퉁이

문(왕하 14:13; 대하 25:23; 26:9; 렘 31:38), 하시드 문[질그릇조각문]

(렘 19:2)(아마 분문과 같을 것), 베냐민 문(렘 37:13; 슥 14:10) 등이

언급된다. 모두 12개 이상이다.

야곱의 모든 거처가 다 하나님의 나라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시온의 문들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왜냐하면 예루

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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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람들의 죄를 씻는 속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은 참 교회와 천국을 예표하였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에 보면,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증거되었다(계 21:2, 10).

시편저자는또 “하나님의성이여, 너를가리켜영광스럽다말하는

도다”라고 말한다. 다시번역하면, “하나님의성이여, 너에대해영광

스런일들이말해지는도다.” 예루살렘성은 하나님의영광이있을뿐

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성이다. 거기

에서는 죄인들의 속죄와 구원이 있고 인류와 세상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 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고 의만

가득하고 평안이 넘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4-5절] 내가라합과바벨론을나를아는자중에있다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두로와구스여, 이도거기서났다하리로다. 시온에대하여말하

기를이사람, 저사람이거기서났나니지존자가[께서] 친히시온을세우리

라 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

리라”고 말한다. 그는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

(代言)한다. 이것은 성경의 영감과 신적 권위를 보인다. 라합(בꕘꙝ)

은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 말로서 애굽에 대한 상징적 명칭이다(사

30:7). 애굽과 바벨론은 남쪽과 북쪽의 강대국들로서 이스라엘 나라

의원수들이었다. 그러나본문은그들가운데하나님을아는자들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 얻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시편 저자는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고말하며또 “시온에대해이사람, 저사람이거기서났다

하리로다”고 말한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의 서쪽에 있는 나라요

두로는북쪽에, 구스는남쪽먼곳에있는나라이다. ‘거기서났다’ 즉

시온에서 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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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태어났다, 즉중생했다는뜻이다. 이스라엘주위의여러나라들,

심지어 먼 곳의 나라들에서도 구원 얻은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시편 저자는 또 “지존자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고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친히 세우신다. 성전건립은사람의 힘과

능으로되지않고오직하나님의영으로 된다(슥 4:6). 주예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친히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다(마 16:18). 교회 건립은 하나님

의 일이다. 신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며 죄인들은 오직 물과

성령님으로 다시 난다(요 3:5).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나 구원 얻은 자들을 양육하는 목회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을

중생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고전 3:7).

[6-7절] 여호와께서민족들을등록하실때에는그수를세시며이사람

이거기서났다하시리로다(셀라). 노래하는자와춤추는자(콜렐림 (ꗜꗡꖓים

[피리부는자들](BDB, KJV, NASB)는말하기를나의모든근원이네게있다하

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들, 즉 시온에서 난 자들의 이름을 책에

기록하실 때 그 수를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세실 것이다. 하나님께

서는 창세 전에 영생을 주실 자들을 택하셨다(엡 1:4). 하나님께서는

아들예수 그리스도에게그들을주셨고예수께서는아버지께서그에

게 주신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구원하시고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고영생에이르게하실것이다(요 6:39). 하나님의택함받은

자들은목자되신예수그리스도의음성을듣고그를믿고그를따를

것이다(요 10:27).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행 13:48). 택함 받은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시편저자는또 “노래하는자들과피리부는자들은말하기를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구원 얻은 성

도들의 기쁨의 간증을 묘사한다고 본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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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원, 즉 구원과 영생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고백할

것이다. 그들은 노래하며 피리를 불것이다. 하나님께서은혜로 주신

구원 때문에 그들은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사실, 슬픔많은세상에서우리의기쁨의원천은주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형제들을 볼 때에 기쁨을 가진다.

사도바울은성도들을 “나의사랑하고사모하는형제들, 나의기쁨이

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렀고(빌 4:1), 또 그가 복음을

전하고양육했던성도들을 그의소망과기쁨과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했다(살전 2:19-20). 물론, 성도들은 장차 들어갈 영광스런 천국과

복된 영생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롬 5:2; 12:12).

시편 87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을사랑하신다(2절). 구약시대의예루살렘성은장차임할새예루살렘

성 곧 천국을 상징한다. 신약교회는 그 시작이다. 베드로전서 2:9, “[너

희는] 거룩한나라요.” 요한계시록 1:6, “우리를나라와제사장으로삼으

신그에게.” 물과성령님으로거듭난자들만하나님의나라에들어간다

(요 3:3, 5). 그들만생명책에그이름이기록된다(계 20:15). 중생의표는

참된회개와믿음이다(요일 3:9-10; 5:1). 하나님께서는성도들의모임인

교회와영광의천국을귀히여기고사랑하신다. 우리도그러해야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이스라엘주위의여러나라들, 심지어먼곳의

나라들에서도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4-5절).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의뜻이다. 하나님께서는세상의택자들을남김없이다구원하실것이

며 친히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우리는 그의 일에쓰임받기를원한다.

셋째로, 구원얻은성도들은그들이얻은구원을기쁨으로간증할것

이다(7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구원얻은성도들을보고기뻐하고주님의구원의일에힘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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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편: 곤란 중에 부르짖음

고라자손의찬송시곧에스라인헤만의마스길. 영장(伶長)으로마

할랏 르안놋(נּוֹתꘞꗡ ꗛꖖꗪ)[슬프게ת 부른다는 뜻 같음]에 맞춘 노래.

[1-2절] 여호와내구원의하나님이[시]여, 내가주야로주의[주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나의기도로주의[주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님]의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여호와내 구원의하나님이시여”라고부른

다.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신 섭리자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직면하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그 하나님뿐이시다.

시편저자는또 “내가주야로주님앞에부르짖었사오니나의기도

로 주님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님의 귀를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

서”라고 말한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은 기도이다. 시편

저자는하나님께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밤낮으로부르짖는

기도는간절한기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열심으로, 간절

하게, 또지속적으로기도해야하며, 하나님께기도한후그의응답을

기대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바른 태도이다.

[3-7절] 대저나의영혼에곤란이가득하며나의생명은음부(쉐올 (ꚉאוֹל

[무덤]에가까왔사오니나는무덤(보르 에내려가는자와함께[구덩이](בוֹר

인정되고힘이없는사람과같으며사망자중에던지운[버려진](NASB) 바되

었으며살륙을당하여무덤에누운자같으니이다. 주께서저희를다시기

억지아니하시니저희는주[님]의손에서끊어진자니이다. 주께서나를깊

은웅덩이(보르 어두운곳음침한데두셨사오며주[님]의노가[구덩이](בוֹר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님]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셀라).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까닭은 그의 영혼에 곤란

이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무덤에 가깝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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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자신을구덩이에내려가는자와같고힘이없는자와같다고말한

다. 그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큰 고통 중에 있다. 그는 자신을

사망한자들 중에던지웠다고 말하며 살륙을당해 무덤에 누운 자와

같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다시 기억지 않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손에서끊어진자들인데, 그는자신이바로그런자와 같다

고 말한다. 지금 시편 저자가 이러한 슬픔과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노하

셔서 심히 누르시고 그의 모든 고통의 파도로 그를 괴롭게 하셨다.

[8-9절] 주께서나의아는자로내게서멀리떠나게하시고나로저희에

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내눈이쇠하였나이다. 여호와[시]여, 내가매일주께부르며주[님]

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편 저자의 친구들로 그를 멀리 떠나게 하셨

고 그들에게 미움의대상이 되게하셨고 또갇힌 자같이친구들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하셨다. 또 그는 곤란으로 인해 그의 눈이 쇠하게

하셨다. 사람이 심신으로 피곤하고 고통스러울때 눈이 쇠한다. 그것

이 지나치면 눈의 핏줄이 터져 시력에 손상을 입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그는그런곤란중에하나님께간절히부르짖었다. “여호와

시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님을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

다.” 그는 하루이틀기도하다가포기한것이아니었다. 그는날마다,

여러 날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두 손

을 들고 아마 복종을 결심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10-12절] 주께서사망한자에게기사(奇事)를보이시겠나이까? 유혼

(幽魂)(레파임 ꘩ꙣ)[죽은자들의אּים 영혼들]이일어나주[님]를찬송하리이

까?(셀라). 주[님]의 인자[자비]하심을 무덤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신실하

심]을멸망중에서선포할수있으리이까? 흑암중에서주[님]의기사와잊

음의 땅에서 주[님]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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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저자는 자신을 사망한 자나 무덤에 있는 자 또는 흑암 중에,

잊음의 땅에 있는 자에 가깝다고 표현한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죽고 말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

(奇事)를 보이시겠나이까?”라는 말은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기이

한 도우심을 받기 원함을 나타낸다. 또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일어

나 주님을 찬송하리이까? 주님의 자비하심을 무덤에서, 주님의 신실

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라는 말은 그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하기를 원함을

나타내며, 또 “흑암 중에서 주님의 기사와 잊음의 땅에서 주님의 의

를 알 수 있으리이까?”라는 말도 그가 살아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

심과 그의 의를 알고 체험하기를 원함을 나타낸다.

[13절] 여호와[시]여, 오직주께내가부르짖었사오니아침에나의기도

가 주의[주님] 앞에 달[도달]하리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저자는 아침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

렸다. 그는 새벽기도를 한 것 같다. 혹은 밤새도록 한 기도가 아침에

하나님께 상달할 것이라는 뜻인지도 모른다. 새벽기도는 세상일을

하기 전,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참으로 복된

일이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친히 본을 보이신 일이

었다(막 1:35). 하나님께서는고난받는 성도가 밤새도록올리는 기도

나 새벽이나 아침에 부르짖는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이다.

[14-17절]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

[님]의얼굴을내게숨기시나이까? 내가소시(少時)부터곤란을당하여죽

게되었사오며주[님]의두렵게하심을당할때에황망[당황, 절망]하였나이

다. 주[님]의진노가내게넘치고주[님]의두렵게하심이나를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항상] 나를 에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

여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라고 말하며 그가 처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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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실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그를 향하여 은혜의

얼굴을 숨긴 듯하셨다. 시편 저자는 또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

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님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당황하였나이

다”라고 말한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고난을 경험하였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를 두렵게 하셨고 그는 그때

당황하였고 죽을 지경이었다.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많은 것 같다.

시편저자는또 “주님의진노가내게넘치고주님의두렵게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항상 나를 에우며 함께 나를 둘

렀나이다”라고말한다. 하나님의진노는두렵고무서운 것이었다. 홍

수가 그를 덮치듯이, 두려움이 항상 그를 에워쌌었다.

[18절]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자와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시편 저자의 친구들은 그를 멀리 떠나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

신일이었다. 외로움은 사람에게 큰고통이다. 그를 사랑하던 자들이

나 친구들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었다.

시편 88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성도들에게는 때때로 정신

적, 육체적큰고난이있다. 우리의가까운친구들과 가족들조차도우

리를 버릴 때가 있다. 아마 가장 큰 고난은 죽음의 문 앞에 버려지는

것일 것이다. 죽음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둘째로, 그런고난은주로 하나님의노하심때문에오며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까닭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사람은 고난이 없을 때 죄 가운

데 살기 쉽지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셋째로, 성도는그때회개하며복종하며구주하나님께간절히부르

짖어야한다. 믿음은하나님의은혜이며믿는자는하나님께기도할수

있다. 곤란 중에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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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편: 여호와의자비하심과신실하심을간구함

에스라인 에단(왕상 4:31; 대상 2:6)의 마스길[교훈시, 명상시].

1-18절, 주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능력을 노래함

[1-2절] 내가여호와의인자[자비]하심을영원히노래하며주[님]의성실

하심(에무나 ꔤ)[신실하심]을מוꗺּה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는]

내가말하기를 [주께서] 인자[자비]하심을영원히세우시며주[님]의성실하

심[신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하였음이니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언급하였다고 보인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죄인들을공의로갚지않으시고오래참으시고용서하심을가리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특히 그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심을 나타낸다.

성도들은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송하며

증거할수있다. 시편저자는 환난중에도 하나님께서은혜로그들과

세우신언약을 신실하게지키실것을확신했다. 그는그런확신때문

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전하겠다고 말한다.

[3-4절] 주께서 이르시되내가나의택한자와언약을맺으며내종다윗

에게맹세하기를내가네자손을영원히견고히하며네위(位)[왕위]를대

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셀라).

원문에는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없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선언한다. 그는 내가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한

다. 이런구절들은성경저자의영감성을보인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맹세하시기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하시겠다고 하셨다. 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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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절] 여호와[시]여, 주[님]의 기사(奇事)를 하늘이찬양할것이요 주

[님]의성실[신실하심]도거룩한자[들]의회중에서찬양하리이다. 대저[이는]

궁창에서능히여호와와비교할자누구며권능있는자[들] 중에여호와와

같은자누구리이까?[함이라] 하나님은[께서는] 거룩한자[들]의회중에서심

히 엄위하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시니이다.

시편저자는 “여호와시여, 주님의기사를하늘이찬양할것이요주

님의 신실하심도 거룩한자들(아마 하늘의 천사들과성도들)의 회중

에서 찬양하리이다”라고 말한다. 하늘의 천사들은 창조와 섭리의 일

들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사(奇事)와 신실하심을 찬양할 것이다.

시편 저자는 또 “이는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함이라”고 말한

다. ‘권능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천

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며 찬송을 받으셔야 할 자이시다.

시편 저자는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아마하늘의천사들과

성도들)의회중에서심히엄위하시오며둘러있는모든자위에더욱

두려워할 자시니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둘러 있는 모

든 자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이시다.

[8-10절] 여호와만군의하나님이[시]여, 주와같이능한자누구리이까

[누가 주님과 같으리이까? 주께서는 강하시니이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성실[신실]하심이주[님]를둘렀나이다. 주께서바다의흉용함을다스리시며

그파도가일어날때에평정케하시나이다. 주께서라합을살륙당한자같이

파쇄하시고 주[님]의 원수[들]를 주[님]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누가 주님과 같으리이

까?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강하시니이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둘렀나이다”라고 말한다.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

하심도충만하시다. 또시편 저자는 “주께서바다의흉용함을다스리

시며그파도가일어날때에평정케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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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흩으

셨나이다”라고말한다. 라합은 ‘바다괴물’이라는뜻으로애굽을가리

킨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자연만물 가운데서 바다의 흉용함을 잔

잔케하심에서나타날뿐아니라, 또한인간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

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심에서도 나타났다.

[11-14절] 하늘이주[님]의것이요땅도주[님]의것이라. 세계와그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주[님]의이름을인하여즐거워하나이다. 주[님]의팔에능력이있

사오며주[님]의손은강하고주[님]의오른손은높으시니이다. 의와공의가

주[님]의보좌의기초라. 인자[자비]함과진실함이주[님]를앞서행하나이다.

시편 저자는 “하늘이 주님의 것이요 땅도 주님의 것이라. 세계와

그중에충만한것을 주께서건설하셨나이다”라고말한다. 온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는 세계와 그 중

에 충만한 것을 건설하셨다. 시편 저자는 또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

셨으니다볼과 헤르몬이주님의이름을인하여즐거워하나이다”라고

말한다. 동서사방이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이다. 아시아의북쪽 시베

리아의추운땅도, 저남쪽의호주대륙도하나님의창조물이다. 다볼

은 갈릴리 남쪽의 산이며 헤르몬은 먼 북쪽의 산이다. 시편 저자는

그것들이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을 인해 즐거워한다고 말한다.

시편저자는또 “주님의팔에능력이있사오며주님의손은강하고

주님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라고 말한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증거한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이어야 한다.

시편 저자는 또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 자비함과 진

실함이 주님을 앞서 행하나이다”라고 말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도덕적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신다. 그는 무지와 오해, 편견과편협함을가지고행치않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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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항상 바르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물을 판단하시고 다스리신다.

또 그는 자비하시다. 그는 피조물들을 향해 선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또 그는진실하시다. 그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

며 처음과 끝이 같으시다. 그에게는 거짓이나 속임이나 이중적이거

나 위선적인 것이 없으시다. 그는 항상 진실하시고 믿을 만하시다.

[15-18절] 즐거운소리를아는백성은유복한자라. 여호와[시]여, 저희

가 주[님]의얼굴빛에 다니며 종일[항상] 주[님]의이름으로 기뻐하며 주[님]

의의로인하여높아지오니 [이는] 주는[께서는] 저희힘의영광이심이라. 우

리뿔이주[님]의은총으로높아지오리니우리방패는여호와께속하였고우

리왕은이스라엘의거룩한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이는 여호와께서는 우

리의 방패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우리의 왕이심이니이다].

시편 저자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고 말한다.

하나님을아는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자들이며복을 받은 자

들이다. 그는 또 “저희가 주님의 얼굴빛에 다니며 항상 주님의 이름

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나이다”라고 말한다. 여호

와하나님을아는자들은, 어린아기가엄마얼굴을쳐다보며놀듯이,

하나님의얼굴빛안에서살며기쁨과평안, 위로와힘을얻을것이다.

사람이사랑하거나존경하는이의이름을기뻐하듯이, 그들은하나님

의 이름을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의, 즉 죄인들에게 값

없이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의로 인해 높임을 받을 것이다.

원문에는 17절과 18절 초두에각각 ‘이는[왜냐하면]’(키 ꗑ)이라는י

말이있다. 그것은성도들의기쁨의이유를보인다. 성도가 기뻐해야

할이유는하나님께서그들의힘의영광이시며그들의뿔[힘]이 그의

은총으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시편 저자는 이어서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방패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우

리의 왕이심이니이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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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시다. 환난 중에, 절망적 상황에서 그는

우리의 힘이 되신다. 성도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또우리의 방패이시다. 우리는이세상 사는

동안 원수들과 악한자들의 간교한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속

에서평안히살아갈수있다. 또하나님께서는우리의왕이시다. 좋은

왕은 그백성을 잘다스리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

는 왕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잘 다스리시고 마귀와 악령들과

인간 원수들까지도 물리쳐주시고 또 우리를 항상 보호해주신다. 그

가 우리의 힘과 방패와 왕이 되시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

실하심을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

고사랑하셨고우리의많은죄와부족들을용서하셨고또오래참으시

며우리를단련시키신다. 또그는진실하시고신실하시고변함이없으

시다. 그의모든말씀은 다진리이다. 그러므로우리는세상사는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우리의의가되시고우리의힘과방패가되시는하나

님을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우리의 의가 되시며 우리에게힘과

방패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의로값없이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의로우리는하나님의자녀의신분의회복과천국의기업을

상속받게되었다. 또우리가이환난많은세상을살때하나님께서우

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

과 신실하심을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

의 속성들은 그의 계명의 내용이며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가르치신다. 그

러므로 우리는 항상 올바르게, 선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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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절, 주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능력을 간구함

[19-24절] 주께서이상(異像) 중에주[님]의성도[들]에게말씀하시기를

내가돕는힘(에제르 ꖂ꘠)[도움]을능력있는자에게더하며백성중에서택ר

한자를높였으되내가내종다윗을찾아나의거룩한기름으로부었도다.

내손이저와함께하여[함께] 견고히하고[견고하며] 내팔이그를힘이있게

하리로다. 원수가저에게서강탈치못하며악한자가저를곤고케못하리로

다. 내가저의앞에서그대적[들]을박멸하며저를한(恨)하는[미워하는] 자

를치려니와 나의성실[신실]함과 인자[자비]함이저와함께하리니 내이름

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께서는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높였으되내가내종다윗을찾아나의거룩한기름으로부었도

다”라고 말씀하셨다. ‘능력 있는 자’나 ‘백성 중에서 택한 자’는 다윗

을 가리킨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 다윗에게 어릴 때부터 힘을

주셨다. 그는 후에 그를 백성 중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고 그로 존귀한 왕이 되게 하셨다. 그는 다윗에게 이미 주

셨던 은혜 위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견고하신 손

이 그와 함께하시고 그의팔이 그를힘있게하실 것이다. 그는또 그

의 원수들을 막아 주시며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는, “원수가 저에게

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고케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

에서그 대적을박멸하며저를미워하는자를 치리로다”라고 말씀하

신다. 그는 또 다윗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실 것이며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실것이다. 그는그의부족과실수를불쌍히여기시며끝까지그

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며 그로 인해 다윗은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25-29절] 내가또그손을바다위에세우며오른손을강들위에세우

리니저가내게부르기를주는[께서는] 나의아버지시요나의하나님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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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구원의바위시라하리로다. 내가또저로장자(長子)를삼고세계열

왕의으뜸이되게하며저를위하여나의인자[자비]함을영구히지키고저

로더불어한나의언약을굳게세우며또그후손을영구케하여그위(位)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의 손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그의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실 것이다. 이 말씀은 다윗 왕국의 세력이 지중해와

유브라데강까지확장될것을보이는것 같다. 그것은또신약교회가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확장될 것을 암시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

시요나의구원의바위시라”고부른다. 그 고백은하나님과의친밀한

관계를 증거한다.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양육하

시는 자라는 뜻이다. 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며순종하는친밀한관계를나타낸다. 또 ‘나의구원의바위’라는

말은 자신을 죄와 환난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자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또 다윗을향해베푸실 그외의복된 은혜들에 대해

증거하신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

신 은혜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장자로 삼으실 것이다. 예수께서

는우리모든성도 중 ‘맏아들’이라고불리신다(롬 8:29). 또하나님께

서는그를세계열왕의으뜸이되게하실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는 온 세상에서 가장 크신 왕, 곧 만왕의 왕이시다(계 19:16).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그의 자비하심을 영구히 지키실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의이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우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한 새 언약의 중보이시다(히 9:15).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있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신약교회는

세상끝날까지 항상있을것이다. 또하나님께서는다윗의보좌를하

늘의 날과 같이 영원하게 하실것이다. 예수께서는영원한 왕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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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절] 만일그자손이내법을버리며내규례대로행치아니하며

내 율례를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채찍으로저희죄악을징책하리로다. 그러나나의인자함[자비함]

을그에게서다거두지아니하며나의성실함[신실함]도폐하지아니하며내

언약을파하지아니하며내입술에서낸것도변치아니하리로다. 내가나의

거룩함으로한번맹세하였은즉다윗에게거짓을아니할것이라. 그후손이

장구하고그위(位)[왕위]는해같이내앞에항상있으며또궁창의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셀라).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그의 자손들이 죄만 짓는

데도유효(有效)한 언약은아니다. 하나님께서는그의자손들이그의

율법을 버리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범과를 다스리실

것이며 그들에게 평안 대신 징계의 채찍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히 12:8).

하나님께서는또, “그러나나의자비함을그에게서다거두지아니

하며 나의 신실함도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신다. 징책은 미움

의 표현이 아니고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

시는 자를 징계하신다(히 12:6).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거룩함으

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맹세로 하신 언약이었고 하나님

께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에는 “그후손이장구하고그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는말씀이포함되어있다. ‘그후손’이라는원어는단수명사로

일차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 같다. 그러

나 그것은 또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모임인 신약교회도 가리킬

것이다. 또한 메시아의 왕위는 해와 달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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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견고케 될 것이다. 히브리서 13:8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38-45절] 그러나주께서주[님]의기름부음받은자를노하사물리쳐

버리셨으며주[님]의종의언약을미워하사그관을땅에 던져욕되게하셨

으며저의모든울타리를 파괴하시며그보장(保障)[요새들]을훼파하셨으

므로 길로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이웃에게 욕을당하나이

다. 주께서저의대적의오른손을높이시고저희모든원수로기쁘게하셨

으며저의칼날을둔하게하사저로전장(戰場)[전쟁터]에서지못하게하셨

으며저의영광을그치게하시고그위(位)[왕위]를땅에엎으셨으며그소

년의 날을 단촉케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셀라).

이스라엘백성은 하나님의능력과자비하심과신실하심을여러 번

체험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셔

서물리쳐버리셨고그의종의언약을미워하셔서그관을땅에던져

욕되게 하셨다. 그에게 성령님을 부으시고 언약을 맺어 친밀한 관계

를 가지시고 영광의 관을 씌우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 또 그는 그를 보호하려고 주셨던 울타리를 파괴하시

며 그 요새들을 부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길로 지나는 자들에

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 나라들에게 욕을 당하였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 모든 원수

들로 기쁘게 하셨고그의 칼날은둔하게 하셔서 그로 전쟁터에 서지

못하게 하셨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힘있게 하여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를 힘있

게 하여 원수를 이기게 하실 수도 있다. 그는 우리의 칼날을 날카롭

게도 하시고 둔하게도 하신다. 그가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승리를

주셨었으나, 지금 그는 원수들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보좌를

땅에 엎으셨다. 또 그는 그 소년의 날을 단축하게 하시고 그를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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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덮으셨다. 개인과 국가의 영광과 존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

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과 장수를 줄 수 있으시나

지금 그들에게 영광 대신 수치를, 장수 대신 단명(短命)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노하시고

그들의울타리와요새를파괴하시고 그들로패배케하시고그들에게

수치와 죽음을 주셨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까닭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증거된 진리이다.

[46-52절] 여호와[시]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

까?주[님]의노가언제까지불붙듯하시겠나이까?나의때가얼마나단촉한

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살아서죽음을보지아니하고그영혼을음부(陰府)(쉐올 ꚉ)[무덤]אוֹל

의권세에서건지리이까?(셀라). 주여[주님이시여], 주[님]의성실하심[신실

하심]으로 다윗에게맹세하신이전인자[자비]하심이어디 있나이까? 주는

[께서는] 주[님]의종들의받은훼방[비방]을기억하소서. 유력한모든민족의

훼방[비방]이내품에있사오니여호와[시]여, 이훼방[비방]은주[님]의원수가

주[님]의기름부음받은자의행동을훼방[비방]한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저자는 “여호와시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

리이까? 주님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라고 말한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다고고백하는 것

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의 응답하심과 도우심을 주지

않으신 것이 그들에대한그의진노때문이라고깨닫고있는것이다.

시편저자는또지금이스라엘나라가죽음앞에서있다고고백한

다. 그는, “나의 때가 얼마나단촉한지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

을어찌그리 허무하게창조하셨는지요. 누가살아서죽음을보지아

니하고 그 영혼을 무덤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라고 말한다. 죽음

앞에 선 자는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실감하게 된다.

시편 저자는 또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비방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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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께서는 주님의 종들의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

든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시여, 이 비방은 주님의

원수가주님의기름 부음받은자의 행동을 비방한것이로소이다”라

고말한다. 사람이범죄했을때비방을받기도하지만, 의인들은까닭

없이 비난을 받기도 한다. 예수님도, 바울도 그런 비방을 받았었다.

시편저자는그러나이런 상황속에서낙심치않고 하나님의 자비

하심과 신실하심을 말하며 의지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한다. “주님이

시여, 주님의신실하심으로다윗에게맹세하신이전자비하심이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의 자비하심으로 다윗에게 언약

을맺으셨고맹세하셨다. 그는그언약을영원히지키실것이다. 하나

님께서는그를경외하며의지하는모든사람에게자비하시고신실하

시다. 그들이 참으로 죄를 회개했다면 그럴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된 성도

들에게 능력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약속하셨다. 그는 그가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에게 돕는 힘을 주시기를 약속하셨고(19, 21절) 그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끝까지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24절). 하나님께

서는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의자비하심을 영구히 지키실 것이다.

둘째로, 그러나하나님께서는때때로자기백성에게노하신다. 38절,

“그러나 주께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사 물리쳐 버리셨으

며.” 46절, “여호와시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영원히숨기시리이까?

주님의노가언제까지불붙듯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진노는두렵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까닭은 오직 그들의 죄 때문이다(히 12:6, 8).

셋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49절, “주님이시여, 주님의 신

실하심으로다윗에게맹세하신이전자비하심이어디있나이까?” 하나

님께서는 성도의 참된 회개와 믿음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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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사람 모세(신 33:1; 수 14:6; 스 3:2)의 기도.

[1-2절] 주여[주님이시여], 주는[께서는] 대대에우리의거처가되셨나이

다. 산이생기기전, 땅과세계도주께서조성하시기전, 곧영원부터영원

까지 주는[께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막고 도적을 방지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처럼, 영원하신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집이되신다. 그집은

낡아 재건축이 필요치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집이다. 창조주 하나님

께서는천지와만물을창조하시기전부터계신자이시며영원자존하

신하나님이시며우주와인생의근본이시며모든문제의해답이시다.

[3-6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하시고말씀하시기를너희 인

생들은돌아가라하셨사오니 [이는] 주[님]의 목전에는천년이지나간어제

같으며밤의한경점같을뿐임이니이다. 주께서저희를홍수처럼쓸어가시

나이다. 저희는잠깐자는것같으며아침에돋는풀같으니이다. 풀은아침

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 바 되어 마르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조하여, 인생은 너무 짧고 덧없다. 하나님께

서는범죄한사람을티끌로돌아가게하시며 “너희인생들아, 돌아가

라”고 말씀하셨다(창 3:19).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허무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한 경점 같을

뿐이다. 사람이노아시대의홍수가있기전의선조들처럼천년가까

이 산다 할지라도 죽고나면 그 긴 세월은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할 것

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죽음은 홍수처럼 일생

의모든것을쓸어가며, 인생의복잡다단한삶을꿈같이만든다. 인생

은 잠깐 잠자는것 같으며아침에돋는 풀과같다. 풀이 자라고 꽃을

피다가 베어지듯이, 인생의 삶과 성공은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

[7-9절] 우리는주[님]의노(怒)에 소멸되며주[님]의분내심에놀라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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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께서우리의죄악을주의[주님] 앞에놓으시며우리의은밀한죄를주

[님]의얼굴빛가운데두셨사오니우리의모든날이주[님]의분노중에지나

가며우리의평생이일식간(케모헤게 .ꗖ)[한숨같이]에다하였나이다מוֹ־ꔻꕛה

모세는 사람의 죽음의 원인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한

다. 인류의시조 아담과하와가범죄치않았더라면사람은죽지않았

을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죽도록창조하지 않으셨다. 그

러나 그는 아담에게 범죄하면 정녕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대로 그가

범죄하였을 때 죽음의 벌을 내리셨다(창 2:16-17; 창세기 5장).

[10-12절] 우리의연수가칠십이요강건하면팔십이라도그연수의자

랑은수고와슬픔뿐이요신속히가니우리가날아가나이다. 누가주[님]의노

(怒)의능력을알며누가주[님]를두려워하여야할대로주[님]의진노를알

리이까? 우리에게우리날계수함을가르치사지혜의마음을얻게하소서.

모세는 사람의 수명을 70년 혹은 80년이라고 말한다. 오늘날도 80

세 이상 사는 사람은 건강한 자요 장수한 자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또 그 수고로

운 세월도 어떻게 그리 빨리 가는지 모른다. 세월은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고 흐르는 강물같이 빨리 흘러간다.

우리는 이런 빠른 세월, 짧은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 그러므로

어느날자신이죽을것이라는사실을생각하지않고짧은일생에일

의 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살며 죄를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13-15절] 여호와[시]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님]의 종들

을긍휼히여기소서. 아침에주[님]의인자[자비]로우리를만족케하사우리

평생에즐겁고기쁘게하소서. 우리를곤고케하신날수대로와우리의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사람의 죄때문에사람들을멀리 떠나셨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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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일생은수고와슬픔이가득한삶이되었고이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시 23:4)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구하며 주님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공의로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진노와 죽음의 벌만 있지

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죽음

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

이구원을얻어기쁘게사는것이다. 구원은우리의기쁨을회복시킨

다.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이다(롬 14:17).

모세는 우리가 곤고함을 당한 햇수들만큼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소원한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그 이상을 주신

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옷니엘 때에 징계를 8년간 주셨으

나평안을 40년간주셨고, 에훗때에징계를 18년간주셨으나평안을

80년간주셨으며, 기드온때도징계를 7년간주셨으나평안을 40년간

주셨다. 이와 같이, 인생의 수고로운 삶은 70-80년이지만, 하나님께

서 주시는 천국은 영원하다. 천국의 복과 기쁨은 영원하다.

[16-17절] 주[님]의행사를주[님]의종들에게나타내시며주[님]의영광

을저희자손에게나타내소서. 주우리하나님의은총(노암 ꘞꗿ)[기쁨]을우ם

리에게임하게하사우리손의행사를우리에게견고케하소서. 우리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주님의 행사’ 곧하나님의행하시는 일은이스라엘 백성의회복의

일이며사람들을죄와죽음과하나님의진노로부터구원하는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 얻어 영생에 이르기

를 원하신다. 영생은 택한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뜻이며 약속이다.

모세는 “주님의영광을저희자손에게나타내소서”라고말한다. 인

류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구원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영광을회복하는일이다. 이일은 말씀이육신이되신하나

님의독생자께서그의영광을죄인들에게비추시므로이루어질것이



시편 90편: 여호와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덧없음

- 453 -

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장차

영광스런 몸의 부활과 영광스런 천국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모세는 또 “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은혜와 호의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자

들에게 기쁨을 주신다. 모세는 또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

케하소서”라고두 번말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주신구원을온전

케 하소서”라는 말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 얻은 우리는 우리의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며, 또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시편 90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창세전부터스스로

계신영원하신하나님을알고그를우리의집으로삼아야한다. 영원하

신하나님을우리의집으로삼는것이구원이다. 그런자들이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그들에게 죄사함과 참 평안과 안식이 있다(마 11:28).

둘째로, 우리는 이 세상이 허무한 세상임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의

삶은 천년을 산다 하더라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다.

하나님께서는사람들을홍수처럼쓸어가신다. 그것은죽음을가리킨다.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이 세상의 이런

허무함은사람의죄에대한 하나님의공의의 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위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천국 위주로 살아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의와 거룩과 선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세상에서의 곤고한 80년의

삶과비교할수없는내세의복된천국과영원한삶을약속하셨고현세

에서도 평안과 기쁨을허락하셨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성령

님 안에서 기뻐하며 산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신다. 우리는하나님의은혜로성화(聖化)를이루며의롭고거룩하고

선하게살아야한다. 성도는의와선을행하다가천국에들어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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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편: 여호와의 보호와 도우심을 얻음

[1-4절] 지존자의은밀한곳에거하는자는전능하신자의그늘아래거

하리로다. 내가여호와를가리켜말하기를저는나의피난처요나의요새요

나의의뢰하는하나님이라하리니이는저가너를새사냥꾼의올무에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신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시며 능력이 지극히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의지하

고 그와 교제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 자는 전능하신 하나

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경험할 것이다. 세상에는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것이 있고 무서운 전염병이있으며 그배후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대적하는사탄과악령들이있으나, 우리가의지하는하나님께

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셔서 그것을 피하게 도우신다. 약한

새끼새들은위험한환경을두려워하지만, 어미새가그것들을품어주

면 어미의 품이 안전하고 평안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깃

으로덮으시고 우리는그의 날개아래피한다. 전쟁에서 튼튼한방패

와 손 방패가 있으면 안전하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방패

와 손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성도들의 힘과 방패이다.

[5-8절] 너는밤에놀램과낮에흐르는살과흑암중에행하는염병[전

염병]과백주[대낮]에황폐케하는파멸을두려워아니하리로다. 천인이네

곁에서, 만인이네우편에서엎드러지나이재앙이네게가까이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네 눈으로 보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성도는 “밤에놀램과낮에흐르는살과흑암중에행하는전염병과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 즉 한밤중에 들이닥치는 도적이나 강도,

갑자기생긴고열이나복통을동반한무서운 전염병, 대낮의전쟁등

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전후좌우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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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지만, 이런재앙이성도들에게가까이하지못할것이다. 그런재

앙은하나님께서악인들에게내리시는것이며 악인들은 재앙의날에

넘어질것이다. 재앙은악인들이세상에서받는보응이다. 잠언 24:16

은, “의인은 일곱번넘어질지라도다시일어나려니와악인은재앙으

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고 말한다.

성도는세상의모든일을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자신을보호하실

것을믿는다. 혹시성도가그재앙에서죽는다할지라도, 그는하나님

의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을 믿음으로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믿는자는 죽어

도살리라”고약속하셨고성도는그것을믿기때문이다(요 11:25). 그

러나 실상 성도는하나님의 뜻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아니

면그렇게쉽게죽지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가장선하고유익한

길로우리를인도하실 것이다. 로마서 8:28, “우리가알거니와하나님

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9-13절] 네가 말하기를여호와는나의피난처시라하고지존자로거처

를삼았으므로[이는네가나의피난처인여호와, 지극히높으신자를네집

으로삼았음이라](KJV, NASB) 화가네게미치지못하며재앙이네장막에가

까이오지못하리니저가너를위하여그사자들을명하사네모든길에너

를지키게하심이라. [이는] 저희가그손으로너를붙들어발이돌에부딪

히지않게하리로다[할 것임이로다]. 네가사자와독사를밟으며젊은사자

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재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한 까닭은 그

가피난처인여호와, 지극히높으신 자를그의집으로 삼았기때문이

다. 지극히높으신하나님을피난처와집으로삼는자는 그의특별한

보호와도우심을체험할것이다. 화가그에게미치지못할것이며재



시편 91편: 여호와의 보호와 도우심을 얻음

- 456 -

앙이그의장막에가까이오지못할것이다. 하나님을의지하는자에

게 화가미치지 못하는 까닭은하나님께서그를 위하여그 천사들을

명하셔서 그의 모든 길에서 그를 지키게 하시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하나님의명하시는일들을 받드는자들인데, 성도들의모든길즉그

들의삶의모든부분에서그들을지키고 그들을도울 것이다. 다니엘

의세친구들을뜨거운풀무불에타지않게지켜주신것처럼(단 3장),

다니엘을 사자에게먹히지않게막아주신것처럼(단 6장), 또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 사도 베드로를 기이하게 빼어내신 것처럼(행

12장),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로 성도들을 지키고 도울 것이다.

또성도는사자와독사를밟으며젊은사자와뱀을발로누를것이

다. 사자와독사, 젊은사자와뱀은성도를해치는악한세력즉사탄

과 악령들과 악인들을 가리킨다.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두루다니며삼킬자를찾는다”고말했다(벧전 5:8). 그러나

성도는 재앙을 피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악의 세력들을 발로 밟듯이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20에서 “평안의 하나

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라고 말했다.

[14-16절] 하나님이[께서] 가라사대저가나를사랑한즉내가저를건지리

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환난때에내가저와함께하여저를건지고영화롭게하리

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나님께서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

고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자를 환난과 재앙 중에 내버려두지 않으시

고그를 도와 주시고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는또 “저가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그의 이름을 알고 그

를 찬송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셔서 환난에

서 건져내어 주시고 재앙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높이신다.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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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

의기도응답의약속은성도에게참으로 복된일이다. 왜냐하면기도

응답 속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이다.

또하나님께서는 “저희환난때에내가저와함께하여저를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장수로 내가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구원을 보게하리라”(원문)고 말씀하신다. 장수(長壽)는 영육의

생명의 강건함을 포함한다. 사람은 죽음을 가장 싫어한다. 사람에게

가장위협적인말은 ‘죽인다’는말일것이다. 그러나하나님께서주시

는 큰복은 장수의 복이며 그 절정이 영생이다. ‘나의 구원’이라는 말

은 환난과 질병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다 포함한다.

시편 91편의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의 보호하심과 도우

심을얻는다는것이다. 하나님께서는전능하신하나님이시므로그에게

피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는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각종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얻는다. 세상은 환난과 재앙이 많은 세상이

지만, 하나님을경외하고자신의모든부족과연약을고백하고그를의

지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자는 그의 보호하심을 얻으며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의지하며회개하고순종하는성도들을위해천사들을보내어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모든죄악된생각과말과행위들을버리고하나님의계명대로의와선

을 행해야하며 또어떤이유로인해서든지어려운일을 당할 때낙심

치말고생각나는죄들을다회개하며예수그리스도의십자가의의만

의지하고하나님께 간구해야한다. 악인은 악행에 대해 하나님의보응

을받을것이지만, 하나님을경외하고죄를회개하고의와선을행하기

를 결심하며 실천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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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편: 여호와의자비하심과신실하심을찬송함

[1-4절] 지존자(至尊者)[지극히높으신자][시]여, 십현금(열 줄로된악

기)과비파와수금의정숙(靜肅)한(힉가욘 ꔿꕙ)[엄숙하고יוֹן 부드러운] 소리

로여호와께감사하며주[님]의이름을찬양하며아침에주[님]의인자[자비]

하심을나타내며밤마다주[님]의성실하심[신실하심]을베풂이좋으니이다.

[이는] 여호와[시]여, 주[님]의 행사[일]로나를기쁘게 하셨으니 주[님]의 손

의 행사[일들]를 인하여내가높이[즐거이] 부르리이다[부를 것임이니이다].

안식일의찬송시. 하나님께서는지극히높으시고존귀하신 자이시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죄들과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를 용납하심, 즉 우리의 구원에서 가장 잘 나타났고, 또 그의 신실하

심은 그가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심을 말한다. 우리는 아침 즉

하루를시작하는 첫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밤마다 즉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노래해야 한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 관하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의 엄숙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감사하며 찬양한다고 말한다. 그

는목소리로뿐 아니라, 악기들을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

님을찬송하는소리는시끄럽고혼란스럽지않고, 엄숙하고부드러운

소리, 질서 있고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였다(시 96:9; 빌 1:10).

또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의

일로그를기쁘게하셨기때문이라고말한다. 하나님의손의일들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구원의 일

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며 또한 우리의 찬송의 이유이다.

[5-8절] 여호와[시]여, 주[님]의행사[일들]가어찌그리크신지요. 주[님]

의생각이심히깊으시니이다. 우준한자는알지못하며무지한자도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생장(生長)하고[싹이 트며] 죄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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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자[들]는다흥왕할지라도영원히멸망하리이다. 여호와[시]여, 주는

[께서는] 영원토록 지존(至尊)하시니이다[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참으로 크시고 놀랍다. 하나님께서 세상

을 창조하신 일과 그의 섭리하시는 일들, 예를 들어,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소돔과고모라 성의 유황불비심판, 애굽에내린 열 가지 재앙,

홍해를 건넌 놀라운 기적,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적들, 십자가

의 죽음과 부활, 승천 등의 기이한 일들이 다 그러하다.

또 하나님의 생각은 심히 깊으시다. 그는 창세 전에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고 특히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는 정하신 때

에정하신방법으로모든일들을행하신다. 그는성도개인의구원과

세계복음화의 전 과정을 섭리하신다. 세상을 향한 그의 섭리의 과정

은 심히 깊고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하나

님의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알지 못하며 사람이 사는 목적도 알지 못한다.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흥왕할지라도 결국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시편 73편의 저자도 악인이 건강하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는

형통을누리지만, 하나님께서그를파멸에던지시므로갑자기황폐케

된다고증거했다(시 73:3-12, 18-19). 그러나우리하나님께서는영원

토록 지극히 높으시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은 지극히 크시며 영원

하시다. 악인들의영광은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창조와섭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9-11절] 여호와[시]여, 주[님]의 원수[들] 곧 주[님]의 원수[들]가 패망하

리니죄악을행하는자[들]는다흩어지리이다. 그러나주께서내뿔을들소

의뿔같이높이셨으며내게신선한기름으로부으셨나이다. 내원수[들]의보

응받는것을내눈으로보며일어나나를치는행악자[들]에게보응하심을내

귀로 들었도다.

‘하나님의 원수들’은하나님과그의진리와그의나라와그의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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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대적하는자들이다. 그들은또죄악을행하는자들이다. 죄는하나

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하며 그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올 것이

며그결과자신들에게는큰해(害)와불행이될것이다. 그들은세상

에서 결국 패망할 것이며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시편 저자는, “그러나 주

께서 내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

셨나이다”라고 말한다. 뿔은 힘을 가리킨다. 들소의 뿔은 매우 강한

힘을나타낸다. 또기름은성령님을상징할것이다. 하나님께서는그

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들소의 뿔같은 힘을주시며 그들에게 신선한

기름, 즉 성령님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위로와 기쁨을 주실 것이다.

시편 저자는 또 “내 원수들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

나 나를 치는행악자들에게 보응하심을 내귀로 들었도다”라고 말한

다. ‘주님의 원수들’은 또한 ‘성도들의 원수들’이다. 그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악을 행한 자들이다. 세상은 악인들이 활개치는

세상이며 사람의 본성은 심히 악하게 변질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는 악인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그는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지옥

형벌을내리실뿐아니라, 세상에서도 공의로 보응하실것이다. 성도

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을 보고 들을 것이다.

[12-15절] 의인은종려나무같이번성하며레바논의백향목같이발육하

리로다. 여호와의집에심겼음이여, 우리하나님의궁정[집뜰]에서흥왕하리

로다. 늙어도결실하며진액이풍족하고빛이청청하여여호와의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께서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할 것이

다. 요단 계곡에 많이 번식하는 종려나무는 가늘고 키가 크며 잎이

많이달린아름다운나무이며, 기쁨과 승리의 상징으로쓰이고, 또한

레바논의백향목은키가 매우 크고 우람하고수명이 길고 그 향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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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집재목으로쓰이는나무이다. 의인은 쇠하거나망하지않고그

인격이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강건하고 마침내 영생을 누릴 것이다.

특히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흥왕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의 돌보심이 있는 곳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풍성한말씀의 교훈과성령님의크신감동과위로가있다. 그는늙어

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다. 모세가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신 34:7), 갈렙이 85

세에 힘이 강건해 싸움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수 14:10-12), 의인

은늙어도심신의강건함이 있을것이다. 또의인은하나님의정직함

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는 의와 정직함만 있고불의가 없으시다.

의인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직함을 나타낼 것이다.

시편 92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하며 그를 찬양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아침에도 밤에도

찬양해야한다. 그의자비하심과신실하심은그의 창조의일과 섭리의

일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대속사역으로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심에서 잘 나타났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셋째로, 악인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악인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무시하고거역하고대적하는자들이다. 그들은일시적으로흥왕할지라

도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로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장차 지옥

형벌을 받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 멸망할 것이다.

넷째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레바논 백향목같이 번성하며 늙어도

쇠하지않을것이다. 의인은성경말씀과성령님을따라살며의와선을

행하는 진실한 자들이며 현세와 내세에 복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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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편: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통치하심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시다. 구약성경에서

약 6823회 사용된 ‘여호와’(יהוה)라는 명칭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라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하

신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1:33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엘 올람 עוꗚֹם (ꔞ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출애굽기 3:14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산

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

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였다(시 90:2).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붙드시므

로온세상은요동치않고견고히서있다. 또그는그가만드신우주

만물을 홀로 통치하신다. 그는 왕과 재판장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지

셨다. 그의 명령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다. 그는

이 세상의 도덕 질서를 견고히 세우시는 자이시다.

그는에덴동산을 만드시고 첫사람아담을 거기에 두시며 그것을

다스리며지키게하시고그에게 “동산각종나무의열매는네가임의

로 먹되 선악을알게 하는나무의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는 정녕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었다(창 2:16-17).

첫사람아담과그의아내하와가그명령을어기고범죄하였을때,

하나님께서는여자에게임신과출산의수고와고통을, 남자에게얼굴

에 땀이 흘러야식물을 먹을 것을, 그리고 그들이다 죽을것을 선언

하셨다(창 3:16-19). 이것은하나님께서세상의통치자이심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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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시대에사람들이패괴하고강포가땅에 충만하므로하나님께서

노아의여덟 식구외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멸망시키셨

을 때(창 6-8장)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은 더욱 두렵게 증거되었다.

[2-4절] 주[님]의보좌는예로부터견고히섰으며주는[께서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시]여, 큰물이소리를높였고큰물이그소리를높였고

큰물이그물결을높이나이다. 높이계신여호와의능력은많은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크시니이다].

보좌는통치권을말한다. 옛날에왕의권위와능력은컸다. 왕은군

대의총사령관이었다. 왕의권세는칼의권세이었다. 물론그는그권

세로 공의와 선을 시행해야 했다.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통치자의권세는매우 크다. 로마서 13:4, “그[국가의통치자]는 하나

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

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

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보응하는 자

니라.” 베드로전서 2:13-14, “인간에세운모든제도를주님을위하여

순복하되혹은 위에있는 왕이나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

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하나님께서는영원전부터하나님이시다. 그는옛날부터왕이시다.

그의통치권은 창조때부터 견고히섰다. 그는개인이나 국가나세계

의역사를 홀로주장하시고다스리셨으며, 그는지금도온세상을홀

로 다스리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알므로 세상의 복잡

한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얻는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크시다고말한다. 홍수때의물들이나바다의거센파도들은매우

위협적이지만, 높으신통치자하나님의 능력은그보다더크시다. 그

가 명령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잔잔케 되고 평온케 될 것이며 또 그

가 명령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두렵게 일어나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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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여호와[시]여, 주[님]의증거하심이확실하고거룩함이주[님]의집

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본문은 하나님의증거하심이 확실하다고말한다.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증거하신 내용이며 그것들은 다 확실한 내용들이다. 시편

19:7, “여호와의율법은완전하여영혼을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

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예수께서는 “저희를 진리

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기도하셨

다(요 17:17). 하나님의 말씀은다 진리이다. 성경은 참되신하나님의

말씀들, 곧 우리가 다 믿어야 할 진리들을 기록한 책이다(행 24:14).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다.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라는 말(아멘 ajmhvn)이 50회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진실한 증인들이었다. 요한복

음 21:24,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

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증인들

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기록한 책들이 신약성경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유언적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때

가 이르리니 사람이바른 교훈을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

한이야기를좇으리라. 그러나 너는모든일에근신하여 고난을받으

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말했다(딤후 4:3-5). 말

세에 거짓말이 난무하며 사람들이 진리에 흥미를 가지지 않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믿고 전해야 한다.

또 본문은 하나님의 집이 거룩하다고 말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의 집은 성전을 가리킨다. 그것은 신약시대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에해당한다. 교회는거룩하고 또거룩해야한다. 하나님께서는 거룩

한 영광스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 에베소서 5:26-27,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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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부르신거룩한자처럼너희는모든행실에거룩한자가되라”고교훈

하였다(벧전 1:15).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우

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성경의 교훈대로 의와 선을 행해야 한다.

시편 93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천지만물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자이시다. 우리는 창조자와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그의 위엄 앞에 겸손히 엎드려 복종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증거하신 내용들은 다 확실하다. 로마서 3:4에서,

사도바울은 “사람은다거짓되되오직하나님께서는참되시다”라고말

했다. 하나님의 증거하신 진실한 내용들이 성경말씀이다. 성경은 우리

가믿어야할 확실한 진리의말씀들이다. 우리는 신구약성경이 하나님

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확무오한 규칙임을 믿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의집은거룩하며또거룩해야한다. 구약시대의성전

뿐아니라, 신약교회도그러하다. 하나님께서는믿는우리를예수그리

스도의 피로 깨끗하고거룩하게 하셨고 의롭다고여기셨다. 이제우리

는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모든 죄와 불결을 버리고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대로 거룩과 의, 사랑과 선, 진실과 절제를

행해야 한다. 로마서 6:15, 19,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

지아니하고은혜아래있으니죄를지으리요그럴수없느니라,” “너희

육신이연약하므로내가사람의예대로말하노니전에너희가너희지

체를부정과불법에드려불법에이른것같이이제는너희지체를의에

게종으로드려거룩함에이르라.” 디도서 2:14, “그가우리를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救贖)하시고 우리를깨끗하

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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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편: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

[1-2절] 여호와[시]여, 보수(報讐)하시는하나님이[시]여, 보수(報讐)하

시는하나님이[시]여, 빛을비취소서. 세계를판단[심판]하시는주여[주님이

시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상당한 형벌[벌]을 주소서.

시편저자는이 세상에선악을판단하시고보응하시는하나님께서

계심을증거한다. 그는하나님을 ‘보수(報讐)하시는하나님’이라고두

번말하며또 ‘세계를심판하시는주님’이라고표현한다. 이세상에는

이세상을창조하셨고섭리하시는하나님께서계시는데, 그는도덕적

인존재이시다. 그는 완전한 공의로의와 불의, 선과악, 진실과 거짓

을 분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악인에

게는 영원한 형벌, 곧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시편 저자는 자기가 처한 혼란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공의로 보응해주실 것을 호소한다. 그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취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시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

들에게 상당한 벌을 주소서”라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악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기를 구한 것이다.

[3-4절] 여호와[시]여, 악인[들]이언제까지, 악인[들]이언제까지개가를

부르리이까?저희가지꺼리며[지껄이며] 오만히말을하오며죄악을행하는

자[들]가 다 자긍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내버려두신 듯한 기간이 길었으므로, 시편

저자는 “여호와시여, 악인들이 언제까지, 악인들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라고 아뢴다. 그는 악인들에 대해, ‘지껄이며 오만히 말

을하는자들,’ ‘죄악을행하는자들,’ ‘자긍하는자들’이라고표현한다.

악인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피조물이며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교만해서는 안된다. 교만은피조물인사람이창조자 하나님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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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며 실상 자기 숭배와 같은 죄악이다. 교만은

마귀의 죄이다(딤전 3:6). 악인들은 마귀를 닮아 마음이 교만하고 그

표정과말도교만하다. 그러나 성도는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

의 핵심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덕을 포함한다(고전 13:4).

[5-7절] 여호와[시]여, 저희가주[님]의백성을파쇄하며주[님]의기업을

곤고케하며 과부와나그네를죽이며고아를 살해하며말하기를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시편 저자는 악인들의 악행에 대하여 말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스러뜨리며 하나님의 기업을 괴롭히었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기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을 부스러뜨리며 괴롭히는 일, 특히 그 중에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자들,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 같은 자들을 죽이는 것은

매우 악한 일이다. 또 악인들은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

님이 생각지 못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살아 계셔서 모든 일을

보시고 아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자들이다.

[8-11절] 백성중우준한자들아, 너희는생각하라. 무지한자들아, 너

희가언제나지혜로울꼬. 귀를지으신자가[께서] 듣지아니하시랴. 눈을만

드신자가[께서] 보지아니하시랴. 열방을징벌하시는자[께서 벌하지 않으

시며] 곧지식으로사람을교훈하시는자가[께서] 징치(懲治)하지아니하시

랴[알지 못하시겠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판단과 징벌을 부정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

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거나 듣지 못하시겠는가라고 반문한다. 그것은 이치에 맞는 생각

이아닌가? 시편저자는하나님께서그들의모든악행을아시고징벌

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징벌한다’는 원어(야사르 ꖷ)는꘎ר ‘교훈한다’

는뜻으로도번역된다(대상 15:22). 사람들을교훈하시는하나님께서

는 사람들의 생각의악함과 허망함을 다 아시고 악인들의 악행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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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실 것이라는 뜻일 것이다. 무신론은 어리석고 악한 사상이다.

[12-15절] 여호와[시]여, 주[님]의 징벌을 당하며 주[님]의 법으로 교훈

하심을받는자가복이있나니이런사람에게는환난의날에벗어나게하사

악인을위하여구덩이를팔때까지평안을주시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는

그백성을버리지아니하시며그기업을떠나지[저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니하실것임이니이다]. [이는] 판단[심판]이의로돌아가리니마음이정직

한 자[들]가 다 좇으리로다[좇을 것임이니이다].

시편저자는 “여호와시여, 주님의징벌을당하며주님의법으로교

훈하심을받는자가복이있나이다”라고말한다. 그가하나님의징벌

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말한 것은, 이런 자들이 환난의 날에 벗어날

것이며악인들을 위해 구덩이 곧지옥 구덩이가 준비될때까지 평안

으로 보호함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징책은 사람의 회개

를 가져오고 의와 선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악인들은 마침내 지옥 구덩이에 던지울 것이다.

성도들이 환난을 벗어나고 평안을 누리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자

기 백성을 버리지않으시며 자기기업 곧이스라엘 나라를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

다. 또하나님께서자기백성을버리지않고끝까지지키시는까닭은,

하나님의심판이의로돌아가기때문이다. ‘의로돌아간다’는말은의

롭다는뜻이라고본다. 지금은 세상에불의와불법이활개치는것같

으나, 장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그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정직한 자는 오직 의를 좇을 것이다.

[16-17절] 누가나를위하여일어나서행악자[들]를치며누가나를위하

여일어서서죄악행하는자[들]를칠꼬. 여호와께서내게도움이되지아니

하셨더면내혼이벌써(키메앗 ꘞꗱꗑ)[거의](KJV)ט 적막중에처하였으리로다.

시편 저자는 또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세상의 행악자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악인들을 징벌하지 않으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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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는 거의 죽었을 것이다. 역사에서 모세, 다윗, 다니엘, 모르드

개 등의 예들이 그러하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그

동료들에게 땅이 갈라져 묻히는 벌을 내리셨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블레셋 전쟁에서 죽게 하셨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과 그

처자들을 사자굴에 던지워 죽게 하셨고, 모르드개와 유다 민족 전체

를 죽이려 했던 하만과 그 열 아들들도 죽임을 당케 하셨다.

[18-19절] 여호와[시]여, 나의발이미끄러진다말할때에주[님]의인자

[자비]하심이나를붙드셨사오며내속에생각이많을때에주[님]의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저자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자비하심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그는그의발이미끄러진다말할때하나님의자비하심이그

를붙드셨고그의속에생각이많을때하나님의위안이그의영혼을

즐겁게 하셨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자비하심에서

나온다고 말한 것은 사람에게 부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들을 용서하시고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

[20-23절] 율례를빙자하고잔해를도모하는악한재판장[관]이어찌주

[님]와교제하리이까?저희가모여의인의영혼을치려하며무죄자를정죄하

여피를흘리려하나여호와는[께서는]나의산성이시요나의하나님은[께서는]

나의피할반석이시라. 저희죄악을저희에게돌리시며저희의악을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께서]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처한 악한 현실에 대해 말한다. 그는 “율례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관”에 대해 말한다. ‘악한 재판

관’이라는원어(킷세하우옷 ꕘוּוֹת ꘘꗑ)는א ‘멸망의보좌’라는뜻인데

법과 율례를 운운하며 악한 일을도모하고의인을 멸하려 하는 재판

관을 가리켰다고 본다. 또 시편 저자는 악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

을 치려 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한다”고 말한다. 그들

은집단적으로악을계획하고행한다. 더욱이, 이러한상황에서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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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마음은 연약하였다. 그는,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또 “내속에생각이많을때에”라고말한다. 그는연약하여실족할뻔

했고 그 속에는 많은 생각들 즉 근심과 염려의 생각들이 있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어떤 환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피할 수 있고

이길수 있다. 또 시편저자는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

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끊으시리로다”라고말한다. 하나님께서는공의로세상을다스리시고

악을 행하는 대적자들을 반드시 징벌하시고 처단하실 것이다.

시편 94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재판

관이시다. 그는 ‘보수(報讎)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시며(1-2절),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15절). 시편 7:11, “하나님

께서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마지막 심판날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때때로 심판하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악인들을 공의로 벌하실 것이다. 2절,

“세계를심판하시는 주님이시여, 일어나사교만한자들에게 상당한 벌

을주소서.” 악인들은개가를부르고지껄이며교만하고오만하게말하

고자랑하며하나님의백성을멸하고그의기업을곤고케하고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자기백성을환난중에서구원하실것이다. 그

는자기백성을교훈하시고때때로징계도하시지만, 결코버리지않으

시고떠나지않으시고(14절) 그들을도우실것이다. 18, 19절, “여호와시

여, 나의발이미끄러진다말할때주님의자비하심이나를붙드셨사오

며 내속에생각이많을때에 주님의위안이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

이다.” 하나님께서는그를 경외하며순종하는 성도들의산성이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며 그들을 해치려 하는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시편 95편: 여호와께 노래하며 순종하자

- 471 -

95편: 여호와께 노래하며 순종하자

[1-2절] 오라, 우리가여호와께노래하며우리구원의반석을향하여즐

거이부르자. 우리가감사함으로그앞에나아가며시로그를향하여즐거

이 부르자.

시편 저자는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고 말한다. 우리가 여호와

께 노래하되 즐거이부르며 감사함으로 그앞에 나아가며 시로 노래

하자고 말한다. 찬송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노래이

다. 영원히스스로계신여호와하나님, 천지만물을창조하시고섭리

하시는그 하나님을알고 그를경외하고 그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다(요 17: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사야 43:21, “이백성은내가나를위하여지었

나니나의찬송을부르게하려함이니라.” 하나님께서우리를구원하

신 목적도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었다.

에베소서 1:4-6,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안에서그앞에거룩하고흠이없게하시려고그기쁘신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이는 그의사랑하시는자 안에서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은혜의영광을찬송하게하려는것이라.” 하나님께대한찬송을

글로 표현한 것이 찬송가이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

의 속죄와 구원을 노래하는 찬송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피조

세계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의 복된 특권이며 또한 의무이다.

[3-5절] 대저[이는] 여호와는[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왕이시로다[왕이심이로다]. 땅의깊은곳이그위에(베야도 ꖷꔶ)[그의דוֹ

손안에] 있으며산들의높은것도그의것이로다. 바다가그의것이라. 그

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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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로 여호와께서 크신 하나

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호와께

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소유이다.

깊은 바다도 그의 손 안에 있고 높은 산들도 그의 소유이다. 여호와

께서는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그러므로 그

것들은 다 그의 소유이다. 창조자 여호와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는무한하시고영원하시며불변하시며그의 지혜와능력은지극히

크시고 그의 선하시고 진실하심도 지극히 크시다.

또 그는 그가 창조하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크신 왕이시다. 그

는 섭리자, 통치자이시다. 그는 세상의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다.

세상의신들은다헛되지만, 여호와께서는살아계셔서사람들의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왕이

시다. 그는또우리를 영육으로구원하시는 ‘구원의반석’이시다(1절).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저자는 또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자고 말한다. 그는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고 말한

다. 창조주여호와께경배하는 것은피조물의마땅한행위이다. 여호

와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23-24, “아버

지께참으로예배하는자들은영과진리로예배할때가오나니곧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자기에게예배하는자들을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를지으시고통치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의 찬송과 경배를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7a절] 대저[이는] 저는우리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백성

이며 그 손의 양이라[양임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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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저자는여호와께경배해야할 이유에 대해그가 우리 하나님

이시요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피조물이 창조자 여호와께 두려움으로 경배하는 것은 당연

한 일이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곧그의 손의양이기 때문에 우리가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양은 목자를 따르며 순종한다.

[7b-11절] 너희가오늘날그음성듣기를원하노라. 이르시기를[말씀하시

기를] 너희는므리바(‘다툼’이라는뜻)에서와같이또광야맛사(‘시험’이라는

뜻)의날과같이너희마음을강퍅하게[완고하게] 말지어다. 그때에너희열

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행한 일]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이르기를[말하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

혹된백성이라. 내도를알지못한다하였도다. 그러므로내가노하여맹세

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저자는, 특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선조들의 역사를 회상시키는 그의 음성을 전한다. 그것은 므리바에

서와 같이 또 광야 맛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말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

가지재앙을보았고애굽에서나온후첫번째장애물인홍해를기적

으로 건넜고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등 그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체험하였었다. 그러

나 그럼에도불구하고(NASB, NIV), 그들은 어려운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다투었고 그에게 불평하였고 그를 대항하였다.

그 기간이 40년이었다. 여호와께서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을 인해 근심하셨다. 그는 그들을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

(道)를 알지못한다”고말씀하셨다. 그결과, 그는노하셔서맹세하시

며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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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은 일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가리켰지만, 그것은 또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예표하였다. 천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믿고 그

의 음성을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복된 세계이다.

시편 95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께 노래해야

한다(1-2절). 우리는 여호와께 즐거이,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찬송시로

노래해야한다. 여호와께서는천지만물을창조하신위대하신하나님이

시며그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섭리자 곧왕이시다. 찬송은 여호와께

서사람을창조하신 목적이며우리를구원하신목적이다. 우리는창조

자, 섭리자,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안다면그를찬송하지않을수없다. 그러므로시편 33:1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즐거워하라. 찬송은정직한자의마땅히할바로다”

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도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

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교훈하였다(엡 5:19).

둘째로, 우리는 여호와께 경배해야 한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굽혀,

무릎을꿇고경배해야한다(6절). 그는우리를지으신창조자이시며우

리를기르시는 목자이시다. 그는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그에게경배

하는자들을찾으신다. 요한복음 4:24,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예배하

는자가영과진리로예배할지니라.” 우리는우리의창조자이시며우리

의 구주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음성을순종해야 한다(7절). 우리는애굽에

서나온이스라엘선조들의실패의일을기억해야한다. 그들은하나님

의 많은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의심했고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들의

마음은교만하고완고했다. 그러므로하나님께서는노하셔서그들에게

약속하셨던안식의 땅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가지못하게 하셨다. 그러

므로우리는이일을거울삼아하나님을거역하지말고하나님의긍휼

과은혜를구하며하나님을믿고그의모든말씀을믿고순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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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편: 여호와께노래하며합당하게경배하자

[1-3절] 새노래로여호와께노래하라. 온땅이여, 여호와께노래할지어

다. 여호와께노래하여그이름을송축[찬송]하며그구원을날마다선파할지

어다. 그영광을열방중에, 그 기이한행적[들]을만민중에선포할지어다.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불렀던 노래들은 다 옛 노래들이다. 그런 노래는 사람의

희로애락(喜怒哀樂)을담은노래이다. 그러나하나님을안후에부르

는 노래는 새 노래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

중에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함으로써 부르게 된 노래이다. 그

것은 특히 신약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노래이다.

온 땅 곧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한다.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창조자와

섭리자이심을 알고 깨닫고 그에게 찬송해야 한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해야 한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의 존재와 속성들과 사역들을 나타낸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과 사역들을 묵상하며 여호와께 노래해야 한다. 세상

사는 동안 여호와의놀라운 구원을 체험한자들은 날마다 그의 이름

을찬송하고그의구원을전파할것이다. 우리는여호와의영광과그

의기이한일들, 곧그의천지창조와섭리의일들, 특히그가 우리를

죄와죽음과 지옥 형벌에서구원하신일을온 세상에전파해야 한다.

온 세상에 구원의 일을 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4-5절] [이는] 여호와는[께서는] 광대하시니[크시니,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것이요모든신보다경외할것임이여[것임이로다. 이는] 만방의모든

신[들]은 헛것(엘릴림 ꗜꔤ)[무가치한יꗜים 우상들](BDB, KJV, NASB, NIV)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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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보인다. 우리

가 그를 찬송해야 할 이유는 여호와께서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다. 그는모든사람이경외하고극진히찬양해야할크시고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에많은신들이있으나그모든신들은다무가치

한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참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들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찬송해야 한다. 이방 종교들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

주의는잘못된사상이다. 세상에 천지만물을창조하셨고주관하시는

여호와하나님 외에는참하나님이없다. 이방신들은무가치한우상

들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모든 이방종교들은 참으로 헛되다.

[6-9절] 존귀와위엄이그앞에있으며능력과아름다움이그성소에있

도다. 만방의족속들아, 영광과권능을여호와께돌릴지어다. 여호와께돌

릴지어다. 여호와의이름에합당한영광을그에게돌릴지어다. 예물을가지

고 그 궁정[뜰]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베하드랏 코데쉬

ꕋꙑשׁ ꙝꕎꕘꔶ)[‘거룩한ת 예복을 입고’(BDB, NASB),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KJV)]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의 성소에 있다. 성막이나 성전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다.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

이시다. 영원하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이

신가? 또 그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가 소리를 높여

외치시며노하시면누가그앞에설수있겠는가? 여호와께서는전능

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다.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는 확실히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여호와, 곧 이 세상의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하나님, 가장 존귀하시며가장 두려우신하나님, 가장능력이크시며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돌려야 한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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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에게 최상의 그리고 최선의 찬송과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예물을가지고성전 뜰에들어가야

하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경배해야 한다.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

하는 자에게 예물을 드린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물

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는 우리의 창조자시요 구원자

이시다. 또하나님께드리는예배는거룩함의아름다움으로, 즉거룩

하고아름답게, 고상하고위엄 있게, 두려워떠는마음으로이루어져

야 하고, 결코 소란스럽거나 경박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10절] 열방중에서는이르기를[말하기를] 여호와께서통치하시니세계

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시편저자는여호와의통치와심판에대해말한다. 이세상은결코

치안부재(治安不在)의 무법천지(無法天地)가 아니다. 세상에는 통치

자 여호와께서 계시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는 도덕적 하나님이시

다. 세상은여호와의공의의통치로안정을얻을것이다. 세상끝날에

여호와의공의의심판이있을것이다. 그는사람의옳고그름과, 선과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악인들은 변명하고

불평할지 모르나, 그것들은 정당치 못한 변명들이요 불평들일 뿐일

것이다. 그 날에 의인들은 양심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것이다.

[11-13절] 하늘은기뻐하고땅은즐거워하며바다와거기충만한것은

외치며밭과그가운데모든것은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때에삼림의나

무들이여호와앞에서즐거이노래하리니저가임하시되[오시되] 땅을판단

하려[심판하러] 임하실[오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심판

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신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심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공의와 진실로 심판하기

위해오실것이다. 그때천지만물은기뻐하며즐거워할 것이다. 하늘

에 나는 모든 새들과, 땅의 모든 짐승들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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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물고기들과, 산과 들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식물들, 삼림의 나무

들이다기뻐하고즐거워할 것이다. 그때만물의회복이 시작될것이

다. 현재 피조세계는 썩어짐에 종노릇하면서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

으나(롬 8:20-22) 장차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계

21:5). 여호와의 공의의 심판으로 의가 드러나고 죄의형벌이 이루어

지고 모든 죄가 없어질 때, 모든 것들은 회복될 것이다(행 3:21). 온

세상은 여호와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죄 없는 세계로 회복될 것이다.

시편 96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는 여호와께서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

고다스리시는하나님이시기때문이다. 우리는창조주, 섭리자, 구원자

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4:11, “우리 주 하나

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주께서 만

물을지으신지라. 만물이 주님의뜻대로있었고 또지으심을 받았나이

다.” 요한계시록 7:10, “[흰옷입은큰무리가] 큰 소리로외쳐말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둘째로, 우리가여호와를찬송할방법은새노래로그의이름에합당

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또 우리는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그를경배해야한다. 구주하나님을아는자들은새노래

로 그를 찬송하며 그 이름에 합당하게 거룩함의 아름다움과 두려움으

로 경배해야 한다. 그는 우리의 최상의 찬송과 예배의 대상이시다.

셋째로, 우리가여호와를찬송할 한가지내용은그가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이다.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고

이 세상사는 동안에도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고철저하게 공의로 심판하실것이다. 그는 그를 경외하고믿고

의와선을행한자들에게영생의복과상을주시고그를대적하고당을

지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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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편: 여호와의 통치를 기뻐함

[1절] 여호와께서통치하시나니땅은즐거워하며허다한섬은기뻐할지

어다.

여호와하나님께서는온세상, 온우주를통치하신다. 그는온세상

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섭리자, 통치자, 왕과 목자이시다.

세상의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하고 이루어진

다. 시편 135:6은,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라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너희 아버

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다(마 10:29).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모든 일을행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사 45:7).

지극히지혜로우시고지극히능력이 많으시고 지극히의로우시고지

극히 선하신 여호와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2절]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시편 저자는여호와 하나님의통치의방식에대해말하는것 같다.

“구름과흑암이그에게둘렸다”는말은그의통치의두려움과심오함

을 나타내는 것 같다. 피조물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사람은주권적섭리자하나님의통치방식을잘 알지 못한다. 또 “의

와 공평이 그의보좌의기초로다”라는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뜻이다. 여호와께서는 두렵

고 심오한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3-5절] 불이그앞에서발하여사면의대적을사르는도다. 그의번개가

세계를비추니땅이보고떨었도다. 산들이여호와의앞곧온땅의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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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밀[밀랍, 초]같이 녹았도다.

여호와의 통치는 두렵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사면의 대적을

사른다. 그의번개가세계를비추며땅은그것을보고떨었고산들은

여호와곧온 땅의주님앞에서초같이 녹았다. 여호와께서는섭리하

심과 통치하심에 번개와 천둥과 벼락 등 자연 현상들을 사용하신다.

그는 그것들을 사용하여 대적자들과 악인들을 징벌하신다.

[6절]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여호와의통치의 결과, 하늘은그의의를선포하며모든백성은그

의영광을본다. 지금세상엔죄와불법이가득하지만, 여호와의공의

의 통치가 나타날 때, 즉 악인들이 여호와의 징벌을 받고 의인들이

구원을 얻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고 또 보게 될 것이다.

[7절] 조각신상을섬기며허무한것으로자긍하는자는다수치를당할

것이라. 너희 [모든](원문)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사람이 만들고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허무한 것’이라는 원어(엘릴림 (ꗜꔤיꗜים

는 ‘무가치한것들, 우상들’이라는뜻이다. 우상은 사람들이조각하여

만든 것에 불과하며 참 신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고 능력도 없

다. 그것은 허무한 것이다. 시편 115:4-7,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수공물이라. 입이있어도말하지못하며눈이있어도보지못

하며귀가있어도듣지못하며코가있어도맡지못하며손이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

니라.”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며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

다. 또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너희 모든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

어다”라고말한다. ‘너희모든신들’은우상들을가리키는것같다.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들은 마땅히 여호와 앞에 굴복해야 한다.

[8절] 여호와[시]여, 주[님]의판단을시온이듣고기뻐하며유다의딸들

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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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저자는1절에서여호와의통치를인하여온땅과많은나라들

이기뻐하고즐거워하라고말했고, 본절에서는유다의딸들이그렇게

했다고 하고, 12절에서도 의인들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라고 했다.

[9절] [이는] 여호와[시]여, 주는[께서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지극히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여호와의백성이여호와의심판을듣고기뻐하고즐거워한이유는,

여호와께서온땅위에지극히높으시고모든신위에지극히높임을

받으시는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이 세상을

홀로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 세상의 우상들과 다르다. 그는 참 신(神)이시다. 그는 모든

우상을 파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해야 한다.

[10절] 여호와를사랑하는너희여, 악을미워하라. 저가그성도의영혼

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백성에게 교훈을 준다. 그는 그들을 본절에

서 ‘여호와를사랑하는자,’ ‘성도,’ 11, 12절에서는 ‘의인,’ ‘마음이정직

한 자’라고 표현한다. 여호와를 아는 자는 그를 사랑할 것이다. 여호

와의백성은여호와를 사랑하는자들이다. 또 ‘성도’라는원어(카시딤

ꖖ)는꘏יꕉים ‘경건한자들, 친절한자들’이라는뜻이다. 여호와의백성

은경건하며여호와의계명대로다른사람들에대해친절하다. ‘의인’

이나 ‘마음이정직한자’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기준이 되는 여호와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우리는 의롭고 정직해야 한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고 말한

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그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

고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아모스 5:14, “너희는 살기 위

하여선을구하고악을구하지말지어다.” 여호와께서는이런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시고 그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다. 여호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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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이라도악을행하면여호와께서징벌하시지만, 그들이악을미워

하고 의와 선을 행하면 그가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11-12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빛이 뿌려지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기쁨이 그러하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

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이름을 기억하며]에 감사할지어다.

시편저자는의인을위해 빛이뿌려지고마음이정직한자를 위해

기쁨이뿌려진다고 말한다. 빛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할 것이다. 우리

가의롭고정직하게살때 여호와께서는 기쁨과행복을주신다. 시편

저자는 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라고 말한다. 의인들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

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선하게 사는 자기 백성에게 기쁨을 주신다. 신약성경은 주님

안에서항상기뻐하는 것이하나님의 뜻이며(빌 4:4; 살전 5:16) 성령

님을 따라 사는 삶이 기쁨과 평안의 삶(갈 5:22)이라고 말한다.

시편 97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이방종교들의신들은죄인

을구원할수없는헛된우상들이며여호와만참하나님이시다. 출애굽

기 20:3, “너는 나 외에는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말지니라.” 시편 96:5,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둘째로, 우리는세상만물을창조하신여호와께서이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심을 알고 항상 기뻐해야 한다. 여호와의 공의로운

통치와 심판은 세상에서 고난 받는 의인들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되지

만의인들을 박해하는악인들에게는큰 두려움이된다. 여호와의공의

로운 통치는 또 우리가 그의 은혜의 보호와 구원을 믿는 근거이다.

셋째로, 구원얻은우리는 오직성도답게경건하고의롭고선하게만

살아야한다. 미가 6:8, “여호와께서네게구하시는것이오직공의를행

하며자비를사랑하며 겸손히네 하나님과함께 행하는것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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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편: 구원과 심판의 여호와께 찬송함

[1-3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이는] [그가] 기이한 일[들]

을행하사그오른손과거룩한팔로자기를위하여구원을베푸셨도다[베푸

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그구원을알게하시며그의(義)를 열방의목전

에[앞에] 명백히나타내셨도다. 저가이스라엘집에[집을] 향하신인자[그의

자비하심]와성실[그의신실하심]을기억하셨으므로땅의모든끝이우리하

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시(詩). 시편 저자는 “새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말한다. ‘새

노래’는 우리가 구원 얻은 후, 즉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섬기기로

결심한후에부르는노래이다. 옛노래는우리가하나님을알지못했

던때에불렀던노래이다. 그것은사람중심의노래이었다. 그러나새

노래는하나님중심의노래, 하나님께 찬송하는노래이다. 그가사들

은하나님에관한것들, 그가우리에게행하신일들에관한것들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노래의 가사들이다.

시편 저자가 여호와께 찬송한 이유는 그의 구원 때문이었다. 본문

은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며 그의 오른

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라고 말한다. 여호와께

서는 구주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어려운 상황들에서 여호와

의 구원을 체험하였다. 그것은 전염병에서의 구원이기도 했고 기근

에서의구원이기도 했으며 전쟁으로부터의구원이기도했다. 여호와

의 구원은 다 기이한 일들이며 그의 오른손의 일들, 곧 그의 능력의

일들이며그의 거룩한 팔의 일들이었고 또그의 영광을위한 것들이

었다. 여호와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에서 구원

하셨고 원수들을 징벌하셨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이방 나라들에게 알게 하시며 그 의를 나타내셨다고 말한다.

또시편저자는 “저가이스라엘집을향하신그의자비하심과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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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실하심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집을 향한 하나님

의 자비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불쌍히여기셨고그의언약을끝까지지키셨다. 땅의모든끝,

곧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그의 구원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

이스라엘백성이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체험한 구원은메시아께

서 오셔서 이루실 큰 구원을 예표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행하

신 많은기적들과죽음과 부활로밝히 증거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

게주셨다. 신약시대에온세계에증거되고 있는복음은 죄인들이주

예수그리스도를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하심을얻는다는소식이

다(롬 3:21-22). 그것은 죄인들이 사망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 얻는

것이다(요 5:24; 계 20:15). 그것은하나님께서만세전에그리스도안

에서 택자들에게 주신 은혜이며(딤후 1:9) 그의 은혜 언약을 신실하

게 이루신 것이었다. 또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눅 24:47).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의 찬송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

[4-6절] 온땅이여, 여호와께즐거이소리할지어다. 소리를발하여즐거

이노래하며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여호와를찬양하라. 수금과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본문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한다. 3절 끝에서, “땅

의모든끝이우리하나님의구원을보았도다”라고말했는데, 그러므

로 온 땅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라고 한 것이다. 온 땅에서 하나님

의 구원을 보고 들은 자들마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것이다.

또 본문은 “즐거이”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한다. 본문에는 ‘즐거

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4, 4, 6절) 8절에도 한 번더 나온다. 찬송은

즐거운마음으로불러야한다. 슬픈자들은 찬송을부르기어려울것

이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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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할것이요, 즐거워하는자가있느냐? 저는찬송할지니라”고말한

다(약 5:13).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또 본문은 하나님께 찬송할 때 목소리와 악기를 사용하라고 말한

다. 4절,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5절, “음성으로.” 6절, “소

리할지어다.” 사람의 목소리는 좋은 악기와 같다. 그것을 잘 다듬어

훈련하면찬송을잘 부를수 있다. 또 본문은 몇가지 악기도언급한

다. 수금을두번 언급하고또나팔과호각을언급한다. ‘호각’은양의

뿔로만든나팔을말한다. 시편 150편은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 등 여덟 가지 악기를

언급한다(3-6절). 악기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좋은 도구들이다.

온세계에있는 구원얻은신약 성도들은 즐거이 구원의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또 우리의 목소리와 각종 악기들을 사용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사 43:21; 엡 1:6, 12, 14).

[7-9절] 바다와거기충만한것과세계와그중에거하는자는다외칠

지어다. 여호와앞에서큰물[들]이박수하며산악[산들]이함께즐거이노래

할지어다. [이는] 저가 땅을 판단[심판]하려 임하실 것임이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심판]하시며 공평[공정]으로 그 백성(암밈 ꗴꘞ)[백성들]을ים 판

단[심판]하시리로다.

본문은 온 세상이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말한다. 앞에 4절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라고 말했었다. 7절, 8절에서

시편 저자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외칠지어다. 여호와앞에서 큰물들이박수하며산들이함께즐거

이 노래할지어다”라고 말한다. 바다에 충만한 것은 물고기들과 해초

들을가리키며, 세계에거하는자는사람들, 짐승들, 식물들을가리킬

것이다. 본문은 또 큰 물들 곧 홍수가 난 강물들과 폭포들이 박수하

듯이 여호와께 찬양하며 또 산들과 언덕들도 함께 즐거이 여호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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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부르라고말한다. 여호와께서지으셨고오늘날까지보존하시

고 기르신 세상만물은 창조자, 섭리자 여호와께 찬송해야 한다.

본문은 즐거이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다시 말한다. 앞에서도 즐거

이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했었다(4, 4, 6절). 찬송은 즐거운 마음으

로 불러야 찬송답다. 시편 95:1-2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

며우리구원의반석을향하여즐거이부르자. 우리가감사함으로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말했었다.

본문은 특히여호와께찬송해야할 이유가 그가심판하러오실 것

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호와께서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공정하게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9절) 온 땅은 그에

게찬송해야한다. 세상에는지금불의와불법으로억울한일을당하

고탄식하는자들이많다. 그러나하나님의 공의의심판이시행될때

악인들은 두려워 떨겠지만, 온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시편 98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세상에서 여호와의구원을

보고들은자들은여호와께찬송해야한다. 특히신약성도들은예수그

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사망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 얻었음을 감사하며 항상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둘째로, 온 세상은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해야 한다. 온 세상은 하나

님께즐거이찬송하고그들의목소리와또각종악기들로찬송해야한

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사 43:21)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엡 1:6, 12, 14).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찬송해야한다(엡 5:19). 찬송은구원얻은성도들이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다(히 13:15).

셋째로, 우리는마지막날온세상을심판하실여호와께찬송해야한

다. 우리는공의의심판자하나님을믿고두려워하고악행을멀리하고,

죄와 불법이 많은 세상에서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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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편: 거룩하신여호와를 높이며경배함

[1-3절] 여호와께서통치하시니만민이떨것이요여호와께서그룹사이

에좌정하시니[앉으시니] 땅이요동할것이로다. 여호와께서시온에서광대

하시고[크시며]모든민족위에높으시도다. 주[님]의크고두려운이름을찬

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본문은 여호와의통치하심의 영광을 말한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

셔서온세상을통치하시며, 그의위엄과영광은크시다. 그는성전의

지성소법궤위그룹들사이에앉으시듯이, 하늘성소에서도그룹천

사들 사이에 계시며 천사들은 그를 둘러싸며 그를 섬긴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크시며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다고

말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의 삶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들을 위해 많은 은혜로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의 크심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났고 그의 영광은 모든 민족 위에 높으셨다.

다니엘서에 보면, 포로생활 중에서도 이방 왕의 입을 통해 여호와

의 영광이 증거되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께

서는참으로 모든 신의신이시요모든 왕의 주재시로다”라고 말하였

고(단 2:47), 또 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내가이제조서를내리노니각백성과각나라와각방언하

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거슬러 말하거

든그몸을쪼개고그집으로거름터를삼을지니이는이같이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고 말했다(단 3:28-29).

본문은또모든사람이여호와하나님앞에떨며그의크고두려운

이름을 찬송해야 한다고 말하며 여호와를 거룩하시다고 말한다. 본

시편은 세 번이나 여호와를 거룩하시다고 말한다(3, 5, 9절).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초월해 계시고 모든 죄와 불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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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 계심을 뜻한다. 우리는 거룩하신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

[4-5절] 왕의 능력은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공정]을견

고히세우시고야곱중에서공(公)과의(義)를행하시나이다. 너희는여호

와우리하나님을높여그발등상앞에서경배할지어다. 그는거룩하시도다.

본문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증거한다.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그는 의를 사랑하시고 의를

행하신다. 그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공정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공(公)과 의(義)를 행하시고 의로 도덕질서를 세우시고 선

을장려하시고악을징벌하신다. 본문은그러므로 “너희는여호와우

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 앞에서 경배할지어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능력의하나님, 의로통치하시고심판하시는여호와하나님을두려워

하며 그를 경배해야 한다.

[6-7절] 그제사장중에는모세와아론이요그이름을부르는자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기

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이다.

그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

엘 백성을 대표한 자이었고 아론은 여호와의 명하신 제사장 가족의

가장(家長)으로서 그의 아들들만 합법적 제사장이 되었다. ‘그 이름

을부르는 자’는하나님께기도하며그와교통하며섬기는자를가리

킨다. 사무엘은 그런 자, 곧 경건한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말한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응답하신다.

그는모세와아론의 기도를잘들어주셨고, 사무엘의기도도잘 들어

주셨다. 성도의 특권은 살아계신 여호와, 능력의주님께기도하는것

이며, 기도하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할 것이다.



시편 99편: 거룩하신 여호와를 높이며 경배함

- 489 -

여호와께서는때때로 구름기둥 안에서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33:9,

“모세가회막에들어갈때에구름기둥이내려회막문에서며여호와

께서모세와말씀하시니.” 민수기 12:5, “여호와께서구름기둥가운데

로서 내려오셔서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는거기서자신의뜻을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의행할

바를 지시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출 40:16). 우리는여호와의 명령을다 행해야 한다. 사무엘

은, 거역하는 것이 사술(邪術)의 죄와 같다고 말했다(삼상 15:23).

[8-9절] 여호와우리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저희에게응답하셨고저

희행한대로갚기는하셨으나저희를사하신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여

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聖山)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이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께서는] 거룩하시도다[거룩하심이로다].

시편저자는여호와께서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셨다고말한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65:2,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

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는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그 행위대로 갚으셨다고 말

한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의 사랑

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히브리서 12: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시편저자는또 여호와하나님께서그들을사하신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 여호와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사람들에게징계하시지만, 그

들이회개할때그들의죄와허물을용서하신다. 그들은 징벌의상태

로부터회복된다. 그들은 참된 평안과기쁨과 영원한 생명을얻는다.

이제, 시편 저자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

(聖山)에서 경배할지어다. 이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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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다”라고 말한다. 여호와의 백성은 물론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곧 온 세상의 창조주요섭리자이신참 하나님을높이고 그를

경배해야 한다. 특히 성전이 있는 성산(聖山)에서 그를 경배해야 한

다. 오늘날, 그 성산(聖山)은 주예수그리스도께서구속(救贖)하시고

성령께서거하시는 신약교회를가리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

시다. 그는 모든피조물과구별되시며도덕적 불결이 전혀 없으시다.

우리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교회에서 경배해야 한다.

시편 99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모든사람들은세상을통치

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3, 5, 9절) 앞에서 떨며 그를 찬송하고 그에게

경배해야한다. 여호와께서는 그가창조하신온 세상과 사람들을통치

하신다. 피조세계로부터 초월해 계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그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통치하시며 악한 자들을 엄하게

징벌하신다. 사람이여호와창조자하나님을알고 그하나님을 두려워

하는것은모든사람들에게지혜와지식의시작이며가장중요한부분

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떨며 찬송하고 경배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여호와와이스라엘 백성사이에서 중보자와같았다. 우리의참 중보자

는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우리의큰 대제사장이신예수 그리스

도를힘입어때를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앞에담대

히나아가며(히 4:14-16) 그의이름으로찬송하며(히 13:15) 그의이름으

로기도하고(요 14:13-14) 그의이름으로봉사하며선을행한다(골 3:17).

셋째로, 우리는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하며

의를행해야 한다. 여호와께서는온 세상에서의를행하시는 자이시다

(4절). 그는 우리의 선악의 행위에 대해 의로 보응하실 것이다. 그러므

로우리는여호와하나님의계명을따라바르고선하게만행해야한다.

그것은 창조자하나님의 뜻이며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행복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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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절] 온땅이여, 여호와께즐거이부를지어다. 기쁨으로여호와를섬

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의 시. 시편 저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한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다 여호

와를 찬송하라고 말한다. 이말씀은 세계복음화의전망을 품고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창조자 섭리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시편 113:3-4, “해 돋는데서부터 해 지는데까지 여호와의 이름

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시편 117:1,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

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또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말한다. 여호와께 드리는 찬송은 기쁨으

로불러야한다. 야고보서 5:13, “너희중에고난당하는자가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쁨 없는

찬송은 믿음 없음을 나타낸다. 구원의 복음은 기쁨과 평안의 소식이

므로 구원 얻은 자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복된 천국과 영생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

[3절] 여호와가[여호와그가](원문) [우리](원문에없음)(KJV, NASB, NIV) 하

나님이신줄너희는알지어다. 그는우리를지으신자시요우리는그의것

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저자는 “너희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원문)

라고 말한다. 이 세상에는 신(神)들이 많지만, 영원자존하신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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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만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은 다 헛것이다. 이사야 44:6, “이

스라엘의왕인여호와, 이스라엘의구속자인만군의여호와가말하노

라. 나는처음이요나는마지막이라. 나외에다른신이없느니라.” 이

사야 45:5-6, “나는 여호와라. 나외에다른이가없나니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줄을무리로알게하리라. 나는여호와라. 다른이가 없느니라.”

또 시편 저자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케레, NIV)”라고말한다. 원문(케팁)의뜻은, “우리를지으신이는그

요 우리 자신이 아니며”이다(MT, LXX, Syr, KJV, NASB). 여호와 하

나님께서는우리의창조주이시며그가우리의 삶의목적을결정하신

다. 이사야 43:7, 21, “무릇내이름으로일컫는자곧 내가 내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

이니라.” 에베소서 2:10, “우리는그의만드신바라. 그리스도예수안

에서선한일을위하여지으심을받은자니이일은하나님께서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시편 저자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목장의 양이로다”(원

문)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 즉 성도들의 복

된 특권과 순종의 의무를 보인다. 시편 23:1-4,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

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

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

이라. 주님의지팡이와막대기가나를안위하시나이다.” 요한복음 10:

27, “내양은내음성을들으며나는저희를알며저희는나를따르느

니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소유주이시며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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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양이며 그의 보호하심과 영육으로 필요한 것의 공급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할 의무도 있다.

[4절] 감사함으로그문에들어가며찬송함으로그궁정[뜰]에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저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뜰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에서 ‘감사하다’는 말(야다 ꕈꖷ)과ה ‘찬송하다’는 말(힐렐 (ꗥꕙל

과 ‘송축하다’는 말(바라크 ꗗꙝꔯ)은 뜻이 비슷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그를 높이며 그에게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성전 문에 들어갈 때, 성전 뜰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감사

하며 찬송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땅 위에 그의 영광

을 나타내신 곳, 즉 그에게 예배드리는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한다. 우리는 불평의 태도로가 아니고 감사하

는마음으로하나님께찬송해야한다. 사도 바울도에베소서 5:19-20

에서, “시와 찬미와영적인노래들로 서로화답하며너희의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교훈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은 그에게 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한다.

[5절] 대저[이는] 여호와는[께서는] 선하시니 그[그의] 인자[자비]하심이

영원하고 그[그의] 성실하심[신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미침이로다].

시편 저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

로 “이는여호와께서는선하시니그의자비하심이영원하고그의 신

실하심이 대대에 미침이로다”라고 말한다. 시편 23:6,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

히 거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

에게 악하게 행하시거나 경우에 맞지 않게 행하지 않으시고 기쁨과

평안과 유익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죄인들을 불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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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또그는신실하고믿을만하시다. 디모데후서 2:13, “우리는불신실

할지라도주께서는언제나 신실하시니자기를 부인하실 수없으시리

라.”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다. 여호수아서가 증거한 대로

(수 21:43-45) 그는약속하신말씀들을끝까지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부활과 천국과영생에 대한약속은 신실

하고 불변하다.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영원하며 그의 신실하심

도 그러하다. 여호와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시편 100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여호와하나님께서는우리

의창조자와목자이시다. 태초에하나님께서는천지만물을창조하셨고

사람도 만드셨다. 생물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사람도 그로 말미

암았다. 더욱이, 그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셨

다. 그는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救贖)하셨고우리에게삶의의미와목적과가치를주셨다. 그는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며우리는 그의 음성을듣고 순종해야 할 양들이다.

둘째로, 우리는 여호와께 기쁨으로 감사하며찬송해야 한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일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때 가능한 일이다. 영원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이 세상에서

가장존귀하시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우리를죄와죽음과지옥형벌

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주와목자이신하나님을기쁨과즐거움으로감사하며찬송해야한다.

셋째로,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그

를찬송해야 한다. 우리의구원은여호와 하나님의선하심과 자비하심

에서 비롯되었다. 여호와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사랑하

셨고아들예수그리스도를통해구원하셨고끝까지붙들어주신다. 그

러므로 우리는그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때문에 그를 찬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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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절] 내가인자(仁慈)[자비]와공의를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시]여,

내가주께찬양하리이다. 내가완전한길에주의[주목]하오리니주께서언제

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의 시(詩). 다윗은 “내가 자비와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

시여, 내가 주께찬송의 노래를부르리이다”(원문)라고말한다. ‘자비’

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며, ‘공의’는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이다.

자비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의

도덕성의 내용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며 회개하는

죄인들을향하여자비로우시고또공의로세상을다스리시고심판하

신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들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되지만, 악인들

에게는 두려움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찬송하고 또

우리 안에 그 성품을 회복하고 소유하기를 사모하며 소원해야 한다.

다윗은또한, “내가완전한길에주목하오리니주께서언제나내게

오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라고

말한다. ‘완전한’이라는 원어(탐 ꚛ)는ם ‘도덕적으로흠이없는’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앞절에서 말한 자비와 공의를 소유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완전한 길에 주목하겠다고 말하며 가정

적으로도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다고 말한다. 우리의

자비하고 의로운 도덕적인 삶은 개인적인 삶인 동시에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되는 삶이어야 한다.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고 증거한다. 창세기

6:9,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

으며.” ‘완전한’(타밈 ꗬꚛ)이라는ים 말은 같은 단어이다(복수형). 또

한 성경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증거한다. 욥기 1:1,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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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

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에 ‘순전하다’는 말

(탐 ꚛ)도ם 같은 단어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장로의

자격을 말하면서 “감독(장로)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는 말로 시작

했는데,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도 비슷한 개념이다. 도덕적 완전은

우리의 성화(聖化)의 목표 곧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이다. 우리는

노아처럼, 욥처럼, 또 좋은 장로들처럼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또 다윗이 “주께서 언제나 내게 오시겠나이까?”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안과 위로, 능력과 환경적 회복을 얻고자 함일

것이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사모하지만, 죄인들은 그를

만나기를싫어하거나 두려워하고피한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의인들

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지만, 악인들에게는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완전을 구하는 삶은 경건한 삶과 함께 간다.

도덕성은 경건과 함께 간다. 도덕성은 실상 경건에서 나온다.

[3-5절] 나는 비루한 것(벨리야알 ꘞꖿꗜꔶ)[무가치한ל 것, 악한 것]을 내

눈앞에두지아니할것이요배도자들의행위를미워하니이것이내게붙접

지아니하리이다. 사특한(익케쉬 ꙗꘟ)[비뚤어진]שׁ 마음이내게서떠날것이

니악한일을내가알지아니하리로다. 그이웃을그윽히허는[은밀히비난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나는 무가치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

자(背道者)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접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한다. 배도자(背道者), 배교자는 하나님의 진리와 바른 신앙

을 저버린 자를 가리킨다. 성도는 도덕적으로 악하고 무가치한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바른 신앙을 저버린 자들의

행위도 책망하고 미워하며 멀리해야 한다.

다윗은 또, “비뚤어진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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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한다. 비뚤어진 마음은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마음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오해하기 잘하는

마음이다. 또이런마음에서악한일이나온다. 성도는비뚤어진마음

을 품지 말아야 하고 또 악한 일을 멀리해야 한다.

다윗은 또, “그이웃을은밀히비난하는 자를 내가 멸할것이요눈

이높고마음이 교만한자를내가용납지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한다.

그 이웃을 은밀히 비난하는 것은, 앞에서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뒤에서는 그를 비난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남의 명예와

신임성을 훼손시키고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준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자’는이웃을멸시하는자이다. 성도는남의유익을위해힘써

야 하고남을 은밀히 비난하거나자신을 크게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런 자를 멀리하고 물리쳐야 한다.

[6-8절] 내눈이이땅의충성된자(네에메네 ꗽꗱꔟꗾ)[혹은י ‘신실한자들’]

를살펴나와함께거하게하리니완전한길에행하는자가나를수종하리

로다. 거짓행하는자가내집안에거하지못하며거짓말하는자가내목전

[눈앞]에서지못하리로다. 아침마다내가이땅의모든악인을멸하리니죄

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다윗은, “내눈이이땅의충성된자를살펴나와함께거하게하리

라”고 말한다. ‘충성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

며자기의의무를다하는신실한자를가리킨다. 그는세상의물질이

나 명예나 쾌락을 구하지 않는 자이다. 성도는 그런 자와 함께 거해

야한다. 또다윗은 “완전한 길에행하는 자가나를수종하리로다”고

말한다. ‘완전한 길’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길이다. 완전한 길에 행

하는 자는 신앙 사상이 바르고성경말씀을순종하여 의와 선을 행하

는 자이다. 같은 경건과 도덕성, 바른 생각과 뜻을 가진 자들은 함께

일할 만한 자들이다. 그런 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복이다.

다윗은 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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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가 내 눈앞에 서지 못하리로다”라고 말한다.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속성이며하나님께서매우미워하시고 정죄하시는악이다(잠

6:16-19). 요한계시록 21:8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영원한 불의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성도는

거짓된 마음과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 곧 위선을 다 버려야 한다.

다윗은 또, “아침마다내가 이땅의모든악인을멸하리니 죄악행

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남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이 악이다. 악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나쁜 것이다. 마귀는 악하여 세상과 사람들을 타락

시키고 교회를 변질시키고 속화시켜 멸망에 떨어지게 하려 한다. 그

러므로 거짓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치 않다.

시편 101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과

함께하심을 사모하며 그의 자비와 공의를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함께하심은우리의삶에큰복이다. 그것은우리에게위로와힘

이되고특히하나님의형상인자비와공의의도덕성의회복을이루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경건하게 살며 자비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완전한길에주목하고완전한마음으로행하고완전

한 길에 행하는 충성된, 신실한 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소원해야 한다.

도덕적완전은하나님의구원의목표이며우리의신앙생활의목표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

으로 도덕적 완전을 실천하는 충성되고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모든 악한 것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려야 한다.

우리는 악하고 무가치한 것들, 비뚤어진 마음, 이웃을 은밀히 비난함,

멸시함, 교만, 거짓말 등을 다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려야 한다. 하나님

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악들을 다 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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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편: 곤고한 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환난 당한 자가 연약 중에 그 불평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1-3절]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

케하소서. 나의괴로운날에주[님]의얼굴을내게숨기지마소서. 주[님]의

귀를기울이사내가부르짖는날에속히내게응답하소서. 대저[이는] 내날

이연기같이소멸하며내뼈가냉과리(모케드 같이[연기나는숯덩이](מוꙏֹד

탔나이다[탔음이니이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특히괴로운날에부르짖는기도를잘들어주신다. ‘냉과

리’는 덜 타서 연기와 냄새가 나는 숯덩이를 가리킨다. 시편 저자는

그의 날들이 연기가 희미해지다가 사라짐 같고 그의 뼈들이 연기나

는 숯덩이같이 고통스러웠지만, 낙망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4-7절] 내가음식먹기도잊었음으로 내마음이풀같이쇠잔하였사오

며나의탄식소리를인하여나의살이뼈에붙었나이다. 나는광야의당아

새(pelican)[사다새--물고기잡아먹는부리긴새] 같고황폐한곳의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편 저자는 고난 중에 낙심이 되어 식욕도 잃었고 또 탄식 중에

그의살이뼈에붙을정도로야위었다. 그러나그는하나님께기도했

다. 그는 자신을 “광야의 사다새,” “황폐한 곳의 부엉이,” “밤을 새우

는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에비유한다. 그것은고난중에있는 자신

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때 하

나님을 바라보았고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8-11절] 내원수들이종일(콜하이욤 ꗏ)[항상](BDB)ל־ꕘיּוֹם 나를훼방하

며 나를 대하여 미칠듯이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는]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었사오니[섞었사옴이

며] 이는주[님]의분과노를인함이라. 주께서나를드셨다가던지셨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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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원수들은 잠시동안이아니고한두 번이아니고항상 성도를 비방

하고욕하였다. 또그들은상대방의의견을 듣고조용히 자신의생각

을 사리에 맞게 제시하는 인격자들이 아니고, 미친듯이 날뛰며 맹세

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 논리와 사리를 중시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의 말을 들어보려 하지 않는 자들이다. 맹세하며 악을

행하는 것은 심히 악한 것이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분노 때문임을 느꼈고 땅에

꿇어앉아 눈물로 회개하며 재를 먹고 눈물을 마셨다. 그러나 그것이

더원수들의비방의이유가 되었다. 그는하나님께서자신의죄에대

해무섭게징책하셨고그를 들어던지셨다고말한다. 그의날은거의

끝나는 것 같았고, 그는 심히 쇠해졌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낙망치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12-13절] [그러나] 여호와[시]여, 주는[께서는] 영원히 계시고주[님]의

기념 명칭은대대에이르리이다. 주께서일어나사시온을긍휼히여기시리

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옴이니이다.

시편저자는사람의쇠약하여죽음과 하나님의영원하심을대조한

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시기 때문이다. 또 시편 저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시온 전체,

즉 예루살렘 성 전체가 고난 중에 있으나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실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14-17절] [이는] 주[님]의종들이시온의돌들을즐거워하며그티끌[흙,

먼지]도연휼히여기나이다(카난 .ꗻꖎ)[좋아함이니이다]ן 이에열방이여호와

의이름을경외하며세계열왕이주[님]의영광을경외하리니대저[이는] 여

호와께서시온을건설하시고그영광중에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빈

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시편저자는하나님께서시온을긍휼히여기실 때가 된것은 하나



시편 102편: 곤고한 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 501 -

님의 종들이 시온의돌들을 즐거워하였고 그흙도 좋아했고 또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경외하

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좋아하지않았고이방인들은하나님을경외치않았으나, 그

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런 변화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징조로 여겨졌다.

또 시편 저자는 그들의 이런 변화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셨

고그영광중에나타나셨기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말씀은역사적으

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귀환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재건 등에서 나타났고, 보다 깊게는 신약교회의 건립에서 나타났다.

또 시편 저자는, 세상 사람들은 없는 자들을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

는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로우시다고 말한다.

[18절] 이 일이장래 세대를위하여 기록되리니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일’은앞절들에서말한대로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여기시

며 열방들이 그를 경외하게 되는 일을 가리키며, ‘장래 세대’는 특히

신약시대를 가리킬 것이다.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회복 예언은 신약

교회의설립을 암시한다. 이처럼시편저자의증거는그 시대에국한

된것이 아니고 신약시대를내다보았다고본다. 그러면 ‘창조함을 받

을백성’은하나님의은혜로구원얻어새피조물이될신약성도들을

가리킬 것이다. 신약 성도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19-22절] [이는] 여호와께서그높은성소에서하감하시며[내려다보시

며] 하늘에서땅을감찰하셨으니[감찰하셨음이니] 이는갇힌자의탄식을들

으시며죽이기로정한자를해방하사여호와의이름을시온에서, 그영예를

예루살렘에서선포케하려하심이라. 때에민족들과나라들이모여여호와

를 섬기리로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내려다보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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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땅의 모든 일을 자세히 내려다보시고 그의 기쁘신

뜻을 행하신다. 그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시고 감찰하시는 목적

은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들을 해방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의 목표

는하나님의이름을 찬송하는것이다(엡 1:6, 12, 14). 구원얻은자들

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은혜를 증거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

의 회복의 때, 곧 신약시대에 온 세상의 민족들이 모여 여호와 하나

님을섬기게될것이다. 오늘날우리는이 예언이상당히이루어졌음

을 본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의 섭리의 목표이다.

[23-24a절] 저가내힘을중도에쇠약케하시며내날을단촉케하셨도

다. 나의말이 나의하나님이[시]여, 나의중년에나를데려가지마옵소서.

시편저자는다시자신에관해기도한다. 그는하나님께서그의힘

을 중도에 쇠약케 하셨고 그의 날을 단축케 하셨다고 말한다. 또 그

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우리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영양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고 영양제를 먹고 규칙

적인운동을하고의학적치료도받지만, 우리는사람의생명과 건강

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의탁해야 한다.

[24b-28절] 주[님]의연대는대대에무궁하니이다. 주께서옛적에땅의

기초를두셨사오며하늘도주[님]의손으로지으신바니이다. 천지는없어지

려니와주는[께서는] 영존하시겠고그것들은 다옷같이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께서는] 여상(如常)하시고[동일하시고] 주[님]의

연대는무궁하리이다. 주[님]의종들의자손이항상있고그후손이주의[주

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시편 저자는 또다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 말한다. 그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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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영원하심에 대해 말한 것은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그의 영원하

신 생명에 근거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된 천지는 사람의 범죄로 지금 옷같이 낡아

지고 있고 어느 날 바꾸어야 할 상태에 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

께서는 영원하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이 동일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은 택하

신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요 6:40; 딛 1:1-3).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근거한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으나, 영원

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시편 102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큰고난중에하나

님께부르짖어기도해야한다. 1절, “내기도를들으시고나의부르짖음

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우리는 큰 고난 중에, 우리 몸이 쇠하고 고통

이심하고마음이연약하고외롭고쓸쓸하며원수들의비방이있을때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둘째로, 우리는영원하신하나님의긍휼만바라고의지해야한다. 13

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때라.” 긍휼이많으신하나님께서는우리의구원의근거이시다.

우리는시온을긍휼히여기시며우리의구원을위해은혜와긍휼로또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복락을 믿고 사모

하며 소망해야 한다. 26-28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께서는 영존하

시겠고 . . . 주님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영원한 생명은오직영원하신 하나님안에있다. 그러므로우리

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영생의 약속을 믿고 소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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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편: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찬송함

[1-5절] 내영혼아, 여호와를송축하라. 내속에있는것들아, 다그성

호(聖號)[거룩하신이름]를송축하라. 내영혼아, 여호와를송축하며그모

든은택을잊지말지어다. 저가네모든죄악을사하시며네모든병을고치

시며네 생명을파멸에서 구속(救贖)하시고인자(仁慈)[자비]와긍휼로 관

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의 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하게 대하셨음을 기억

하고 그를 찬송하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진심

으로 그를 찬송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택

들을 열거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셨다고

말한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병들을 고쳐주셨다고 말한

다. ‘모든 병’은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포함할 것이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자신에게 관을 씌우셨다고

말한다. 죄사함과 병고침과생명구원은다하나님의자비와긍휼에

서나왔다. 다윗은또하나님께서좋은것으로자기의소원을만족케

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들 이상의 좋은 것

을주시는분이시다. 다윗은또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독수리같은새

힘을주셨다고말한다. 독수리는 지치지 않는힘의상징이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생활의 활력을 얻는다.

[6-10절] 여호와께서의로운일을행하시며압박당하는모든자를위

하여판단[심판]하시는도다. 그행위를모세에게, 그행사를이스라엘자손

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자비]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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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품지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죄를따라처치하지아니하시며우리

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재판장이셔서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 공의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들을 변호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신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서 그의 길들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

다고 말한다. 모세가 받은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듣고 체험하였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 길을 구하며 행하는 자

들에게는은혜가된다. 또하나님께서는자비로우시며은혜로우시다.

자비는, 죄의결과인불행아래있는죄인을불쌍히여기시는것이며,

은혜는, 받을만한자격이없는자에게거저베푸시는호의이다. 지옥

갈 죄인들이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

며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또노하기를더디하시며 자비하심이풍부하시다. 노

(怒)는 하나님의 의(義)의 한요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더디하시고 오래참으시고 자비하심

이많으시다. 그는우리의잘못에대해항상경책하지않으시고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공의로 갚지 않으셨다.

[11-14절] 이는하늘이땅에서높음같이그를경외하는자에게그인자

[자비]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같이우리 죄과(罪過)를 우리

에게서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여호와께서자기

를경외하는자를불쌍히여기시나니이는저가우리의체질을아시며우리

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하늘

이땅에서높음같이그를경외하는자에게그인자하심이크시다. 우

리는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그의 진노와



시편 103편: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찬송함

- 506 -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또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사람의 용서는 심히 불완전

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 지나간 많은죄들을기억하지않으시며(사 43:25) 우리의모든 죄

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미 7:19).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불쌍히여기신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은, 반역한아들

압살롬을 긍휼히 여기는 다윗의 모습에서 나타나 있고(삼하 18장),

또 집을 나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측은히여겨영접하는아버지의모습에서도볼수있다(눅 15:11-32).

하나님께서는 특히 그를 경외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

워하며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우리의 체질을 아시며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사람은몸도마음도약한존재이다. 먹어야 힘을얻고병에걸리기도

잘 한다. 또 외로움과 슬픔도 잘 탄다. 게다가, 죄악된 성향이 있고

결심과 의지가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경외하고

그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며 애쓸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15-18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곳이 [그것을] 다시알지못하거니와

여호와의인자[자비]하심은 자기를경외하는 자에게영원부터영원까지 이

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인생은 그날이풀과 같고그영화가들의 꽃과같다. 풀은뿌리에

따라 1년 살이 풀, 2년 살이 풀, 다년 살이 풀이 있지만, 땅 위의 그

줄기부분은보통 1년살고말라버린다. 또그꽃도필때는아름답지

만, 오래가지못한다. 찬바람이불기시작하면풀은시들고꽃은떨어

진다. 인생이그와같아서, 일평생 수고하여영광을성취하여도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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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래가지 못하여 곧 쇠하여지고 마침내 죽음의 시간을 맞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는 영원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

의 자손에게 미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맘대로

살지만, 하나님을경외하는자는그를인정하고의지하고두려워하며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한다. 보수주의 신학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입장이며

그것은 바른 길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와 긍휼에 사람의 구원

의 소망이 있다. 또 그의 영원하신 의(義)는 사람에게 구원이 된다.

그 의 안에 평안과 영생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 있다.

[19-22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나라]으로

만유를통치하시도다. 능력이있어여호와의말씀을이루며그말씀의소리

를듣는너희천사여, 여호와를송축하라. 여호와를봉사하여그뜻을행하

는너희모든천군이여, 여호와를송축하라. 여호와의지으심을받고그다

스리시는모든곳에있는너희여, 여호와를송축하라. 내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는 섭리자 곧 왕이시다. 그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

고만유를통치하신다. 다윗은 또천사들에대해증거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 창세기 1장에 천사 창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천사들도하나님의지음을받은자라는것을안다. 그들은아

마 천지 창조의 7일 중 첫째 날에 지음을 받았을 것이다. 골로새서

1:16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천사

들도창조하셨다고 말한다. 또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 천사들은 하나

님의뜻을 수행하기 위해우주를빠르게, 빛과같은속도로이동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또 전쟁도 수행한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

며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이룬다. 다윗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천사들이 다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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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은하나님께서천지만물을창조하신목적이며우리를죄와파멸

에서 구원하신 목적이다(사 43:21; 엡 1:6, 14).

시편 103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하나님의은택들을

잊지 말고 그를 찬송해야 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의 심신의 병을 치료해주셨고 우리

의생명을지켜주셨고우리에게인자와긍휼을베푸셨고모든좋은것

들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셨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이

다그에게서왔다. 그는우리에게하나님의자녀의특권을회복케하셨

고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

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리를 향해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셨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셨다. 그는 우리의 미련하고

부족한 행위들에 대해 공의로 벌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사하셨고 여러 번 새롭게 기회를 주셨다. 그는 우리의 죄성과 심신의

연약성을아시고우리가풀과같고우리의기쁨과영광이풀의꽃과같

음을 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을 늘 기억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의이풍성한은혜와인자하심은그를경외하는자들

에게 주어진다.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

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미치리니.” 하나님을경외하는것은하나님을알고그를인정

하고그를두려워하며그를사랑하고그의계명을지키는것이다. 신명

기 10:12-13, “이스라엘아, 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요구하시는것이

무엇이냐? 곧네하나님여호와를경외하여그모든도를행하고그를

사랑하며마음을다하고성품을다하여네하나님여호와를섬기고내

가오늘날네행복을위하여네게명하는여호와의명령과규례를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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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절] 내영혼아, 여호와를송축하라. 여호와나의하나님이[시]여, 주

는[께서는] 심히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

음같이빛을입으시며하늘을휘장같이치시며물에자기누각의들보를얹

으시며구름으로자기수레를삼으시고바람날개로다니시며바람으로자

기사자를삼으시며화염으로자기사역자를 삼으시며[혹은 “그의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LXX, KJV)].

시편저자는 “내영혼아, 여호와를송축하라”고말하며하나님께서

심히 크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다고 증거한다. 창조자 하나님께

서는 광대한 우주보다 크시며 그의 지혜와 능력도 그러하시다. 그는

세상에서가장 존귀하시며가장큰권위를입으셨다. 그는옷을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빛은 도덕적 완전성을

포함한다. 또 하늘은 크고 넓으며 아름답고 신비하다. 하나님께서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

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대기 중 수증기량은 약 13조 톤이라고 하

며 천국은 그 공중 위에 위치한다. 또 그는 구름이나 바람을 자유로

이사용하신다. 그는바람을그의사자로삼으시고불을 그의사역자

로 삼으신다. 그는 폭풍도 벼락도 사용하신다.

[5-9절] 땅의기초를두사영원히요동치않게하셨나이다. 옷으로덮음

같이땅을바다로덮으시매물이산들위에섰더니주의견책을인하여도

망하며주의우레소리[우레 소리]를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내려갔나이다[그것들(물들)이 산들로 오르

고 골짜기들로 내려가서 주께서 그것들을 위해 정하신 곳에 이르나이다]

(KJV, NIV).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또땅의기초를두사영원히요동치않게하셨다. 땅

은 둥근 공 같고 팽이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시속 약 1,670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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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돌고, 또태양을 중심으로타원형을 그리며 1년에 한바퀴씩 시속

약 10만 7천 킬로미터로 돈다고 한다. 그러나 땅은 어지럽지 않으며

그 기초는 튼튼하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탁월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견책을 인하여도망하며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며 그것이 산들로 오르고 골짜기들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정하신 곳에 이르렀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

시던 첫째 날의 광경을 묘사한 것 같다. 창세기 1:9-10에 보면, 하나

님께서는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모이고 뭍이 드러나라하시니 그대

로되었다. 하나님께서는또물의경계를정하여넘치지 못하게하시

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그는 바닷물의 경계를 정

하여 주셨고 바닷물이 넘쳐 육지로 덮쳐 오지 못하게 하셨다.

[10-18절] 여호와께서 샘으로골짜기에서솟아나게 하시고산 사이에

흐르게하사들의각짐승에게마시우시니들나귀들도해갈하며공중의새

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산에물을주시니주[님]의행사의결과가땅에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위한풀과사람의소용을위한채소를자라게하시며땅에서식물이

나게하시고사람의마음을기쁘게하는포도주와사람의얼굴을윤택케하

는기름과사람의마음을힘있게하는양식을주셨도다. 여호와의나무가우

택(雨澤)[비의 은택]에 흡족함이여,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

들이 그 속에 깃을 들임이여,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하나님께서는샘으로골짜기에서솟아나게하시고산사이에흐르

게 하신다. 땅 속에는 물줄기가 있고 그것이 터져 샘이 되고 샘들에

서흘러나오는 물들이모여 시냇물이되어흐른다. 들짐승들은그물

을 마시며 들나귀들도 목마름을 해소하며 공중의 새들은 그 물가에

서 깃들이며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지절거린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듯이 비를 내리신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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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하신일들의결과는땅에풍성하다. 식물들은새싹을내고풀들

은 자라고 꽃들을 피고 열매들을 맺힌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위

한 풀들과사람들을 위한채소들을 자라게 하신다(창 1:29-30). 그는

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들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들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사람들은

포도주를마시고 마음을 기쁘게하며 감람유같은 기름을 바르며 빵

이나 밥을 먹고 몸과 마음에 힘을 얻는다. 여호와의 나무들, 즉 그가

만드시고 심으시고 기르시는 나무들, 예를 들어 레바논의 백향목 같

은 나무들은 비를 잘 받아 크게 잘 자랐다. 새들은 그 나무들 속에

깃을들이며학은잣나무로 집을삼았다. 높은산들은산양들의숙소

와 놀이터가 되고 바위는 너구리들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었다.

[19-23절] 여호와께서달로절기를정하심이여, 해는그지는것을알

도다. 주께서흑암을지어밤이되게하시니삼림의모든짐승이기어나오

나이다. 젊은사자가그잡을것을쫓아부르짖으며그식물을하나님께구

하다가해가돋으면물러가서그굴혈에눕고사람은나와서노동하며저녁

까지 수고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달을 만드셨고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 사람들은 달

의변화를따라한달이라는시간을계산했고한해의계절들을예측

했으며 농사짓는 데 활용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해가 일정하게 뜨고

지게 하셨다. 사람들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하루라고 불렀다. 또 한

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만들고 또 24절기도 만들었다.

그것은한해씩비슷하게반복되며거기서 1년이라는단위가나왔다.

또하나님께서는흑암을만드셔서밤이되게하셨다. 해가지면밤이

시작된다. 밤은 사람들에게 휴식의 시간이지만, 많은 짐승들에게는

활동하는시간이기도하다. 밤이되면삼림의모든짐승들은기어나

온다. 젊은사자들은그잡을것을쫓아부르짖으며먹이를사냥한다.

시편 저자는 사자가 그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고 표현한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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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는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자이시다. 그러나 해가 돋아 아침

이 되면 짐승들은 물러가서 자기의 굴들에 눕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 낮은 짐승들에게 휴식의 시간이

지만, 사람들에게는 활동하는 시간이다.

[24-27절] 여호와[시]여, 주[님]의하신일이어찌그리많은지요. 주께

서지혜로저희를다지으셨으니주[님]의부요가땅에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넓은바다가있고그속에동물곧대소생물이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다니며주[님]의지으신악어(리웨야산 ꚓꖷꕵꗜ)[큰바다짐승]가그속에ן

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시편저자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

서 지혜로 저희를 다지으셨으니주의 부요가 땅에가득하니이다”라

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그의 창조물

들은온땅에 가득하다. 앞절들에 말한 대로, 하늘과땅, 빛과구름과

바람, 물과 샘과 강, 풀과채소와나무, 각종짐승들, 해와달 등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다.

시편 저자는 또 바다와 거기에서 사는 생물들에 대해서도 말한다.

크고넓은바다속에는크고작은생물들이무수하다. 배들이거기에

다니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바다 짐승들이 그 속에서 논다. 지구

표면의 약 70퍼센트가바다이며땅들은거대한바다에큰 섬들 같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그 모든 바다 생물을 다 지으셨다. 또 그는

그것들을 다 섭리하신다. 시편 저자는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

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

를 보존하시고 모든 생물들을 기르시고 먹이신다.

[28-30절] 주께서주신즉저희가취하며주께서손을펴신즉저희가좋

은것으로만족하다가주께서낯을숨기신즉저희가떨고[놀라고, 당황하고]

주께서저희호흡을취하신즉저희가죽어본흙[그들의흙]으로돌아가나이

다. 주[님]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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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생물들의 양식을 주관하신다. 그가모든생물들에게

먹을것을주실때그것들은그것을먹고살아간다. 하나님께서는그

것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들로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케 하신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식 공급을 중단하시면 모든 생물들은 놀라

고 당황하여 떨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생물들의 양식뿐 아니라,

그것들의 생명도 주관하신다. 그것들의 호흡 곧 생명을 취할 권세가

하나님께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시면 그것들은 곧 죽는다. ‘본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생물이 흙으로 지은 바 되었음을 증거한다(창 2:19).

시편저자는또 “주의영을보내어저희를창조하사지면(地面)을새

롭게 하시나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천지 창조 때에도

활동하셨다(창 1:2).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과 세상의 회복 때에

도 성령으로 활동하신다.

[31-35절] 여호와의영광이영원히계속할지며여호와[께서]는자기행

사[행위]로인하여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땅을보신즉땅이진동하며산들

에접촉하신즉연기가발하도다. 나의평생에여호와께노래하며나의생존

한동안내하나님을찬양하리로다. 나의묵상을가상히여기시기를바라나

니나는여호와로인하여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땅에서소멸하시며악인

을다시있지못하게하실지로다. 내영혼아, 여호와를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영광과, 그의 공의와 긍휼의 영광이 영원

하시다. 그는자신의행한일들로인해즐거워하실것이다. 하나님께

서는 엄위하셔서 그가 땅을 보시면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시

면 산들이 연기를 발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죄 때문에 슬픔과 탄식

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지구에서 소멸하실 것이며

죄인들이 없어질 때에 땅에는 기쁨과 평안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시편 저자는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한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합당



시편 104편: 창조와 섭리의 일들을 찬송함

- 514 -

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마다 하나님을

즐거이,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묵상하는

것을기뻐하신다. 그는 또우리의기쁨과즐거움이되신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을 체험함, 그의 구원과 보호와 기도

응답이 그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시편 104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와섭리의일들로 가득하다. 13절, “주의 행사의결과가땅에풍족하도

다.” 24절, “주의하신일이어찌그리많은지요? 주께서지혜로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빛, 하늘, 구름, 바람,

불, 땅, 바다, 산들, 골짜기들, 샘들, 들짐승들, 새들, 풀들, 채소들, 포도

주, 기름, 곡식들, 나무들, 달, 해 등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며 섭리하시는 것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친히 다스리

시는, 하나님의 일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것들의생명을주관하신다. 27-29절, “이것들이다주께서때를따라

식물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주신즉 저희가 취하며주께서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주께서저희호흡을취하신즉저희가죽어본흙으로돌아가나이

다.” 그는 사람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을 주관하신다. 그는 특히 죄인들

을멸하신다. 그는공의의재판장이시다. 우리는하나님을알아야한다.

셋째로, 우리는지극히위대하시고존귀와권위를입으신하나님, 온

세상을창조하셨고섭리하시며특히악인을심판하시는하나님을평생

찬송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순종해야 한다. 33절, “나의 평생에 여호

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참 평안과 기쁨과 영생이 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만 믿고 의지

하며 사랑하고감사하며 찬송하고 그의 모든 계명들대로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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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편: 언약을지키시는여호와를찬송함

1-15절은 다윗의 시이다(대상 16:7).

[1-4절] 여호와께감사하며그이름을불러아뢰며그행사[행하신일]를

만민중에알게할지어다. 그에게노래하며그를찬양하며그의모든기사[기

적들]를말할지어다. 그성호를자랑하라. 무릇여호와를구하는자는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그능력을구할지어다. 그얼굴을항상구할지어다.

하나님의행하신 일들과그의모든기적들이란하나님께서악인들

을 공의로 징벌하신일들과 그가자기 백성을 긍휼과 능력으로 지키

시고 구원하신 일들을 가리킨다. 그것들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있다.

찬송은하나님께영광을돌리는것이지만, 사람들에게하나님을증거

하는목적도있다. 이로써하나님의뜻가운데택한자들이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우리의최고의자랑거리이시다. 그는 천지만물

을 창조하셨고 홀로 섭리하시는 자이시며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자이시기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우리를도우시고위로하시고 능력

을 주신다. 사람이 일하는 데 필요한 힘은 음식을 통해 얻지만, 믿음

과소망, 순종과봉사, 헌신, 전도를위한힘은하나님께서주신다. 그

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참

된 만족을 주실 수 있고 또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5-7절] 그 종아브라함의후손곧택하신야곱의자손너희는그의행

하신기사와그이적과그입의판단을기억할지어다. 그는여호와우리하

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브라함은믿음으로의롭다하심을얻었고야곱은약점과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이었다. 예수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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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며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야곱의 자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보응하신

다. 우리는하나님의세계적통치권을깨닫고또성경에 기록된하나

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8-10절] 그는그언약곧천대(千代)에 명하신말씀을영원히기억하

셨으니이것은아브라함에게하신언약이며이삭에게하신맹세며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고 구원

하셨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약속이다. 그내용은그 자손이하늘의별같이바닷가의모래같

이 많게하시겠다는것과 가나안땅을 주시겠다는 것과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었다(창 17, 26, 28장).

하나님의언약은 몇가지성격을띤다. 첫째로, 그것은주권적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며 ‘명하신 말씀’이라고

불린다. 언약과명령은같은뜻으로쓰인다. 둘째로,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은혜로아브라함과 이삭과야곱을택하셨고

그자손들을구속(救贖)하셨다. 이것은구약시대에제사제도를통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증거되었다. “행하라, 그

러면살리라”는 율법은사람을구원하지못하고단지 죄를깨닫게만

하지만, 율법의한내용인 제사제도는하나님의은혜와예수그리스

도의속죄를암시한다. 셋째로, 그것은영원하다. 그언약은 “천대(千

代)에명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언약은 영원하고 불변적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언약 아래서 동일한 성격의 구원을 받았고 그

러므로신약성도는영적으로아브라함의자손이다(롬 4:16; 갈 3:29).

[11-15절] 이르시기를내가가나안땅을네게주어너희기업의지경이

되게하리라하셨도다. 때에저희인수(人數)가적어매우영성(零星)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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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다른

민족에게로유리(遊離)하였도다. 사람이그들을해하기를용납지아니하시

고그들의연고로열왕을꾸짖어이르시기를나의기름부은자[들]를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그들의

가족수는매우적었다. 야곱 때에라도그들의총수는 66명정도이었

다. 그러므로그들은하나님의 약속을받은 후에도이족속에게서저

족속에게로, 이나라에서다른민족에게로나그네처럼유리하며방황

하였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실 천국을

예표하였다. 성도들의 기업은 천국, 곧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천국의

삶은 더 이상 나그네와 같이 유리, 방황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그들이이세상에서나그네처럼유리할때에라도하나님께

서는 그들을 보호하셨다. 그들이 이방 세계에서 때때로 목숨의 위협

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이애굽에우거하러내려갔다가아내를빼앗겼을때, 하나님

께서는 그의 아내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창

12:17). 또 그가 그랄에서도 아내를 빼앗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날

밤 꿈에 그랄 왕에게 나타나 그를 위협하셨다(창 20:3).

[16-20절] 그가또기근을불러그땅에임하게하여그의뢰하는양식

을다끊으셨도다. 한사람을앞서보내셨음이여, 요셉이종으로팔렸도다.

그 발이착고[차꼬]에상하며그몸이쇠사슬에매였으니곧여호와의말씀

이응할때까지라. 그말씀이저를단련하였도다. 왕이사람을보내어저를

방석[석방]함이여,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과 그 주위의 땅들에 극심한 기근을 주셨다.

그는이때를대비하여한사람을앞서보내셨다. 그사람이요셉이었

다. 그는 형들의 미움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먼저 보내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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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창 45:5). 그러나요셉은 종이 되었고또그가팔린집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요셉의 종살이와 옥살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이었다. 젊을 때 그에게 주셨던 꿈이

다이루어질때까지요셉은 고난의여정을가야했다. 그것은하나님

께서 주신 연단의 기간이었다.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애굽 왕 바로

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고 그를 자유케 하였다.

[21-25절] 저로그집의주관자를삼아그모든소유를관리케하고임

의로백관을제어하며지혜로장로들을교훈하게하였도다. 이에이스라엘

이애굽에들어감이여, 야곱이함땅에객이되었도다. 여호와께서그백성

을크게번성케하사그들의대적보다강하게하셨으며또저희마음을변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던 요셉을 애굽 나라 총리가

되게 하셨다. 애굽 왕은 그를 자기 집의 주관자로 삼았고 그의 모든

소유를관리하게 하고 모든 장관을 임의로통제하며 또지혜로 장로

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요셉은 부친 야곱과 자기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우거하게했다. 요셉이종으로팔려간지 22년쯤되는때이었다.

그후그들이 430년간(출 12:40) 애굽에거주하였던것은야곱이상상

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서 크게 번성케

하셨으나,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셨다.

[26-36절] 또그종모세와그택하신아론을보내시니저희가그백성

중에여호와의표징을보이고함땅에서기사를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흑

암을보내사어둡게하시니그말씀을어기지아니하였도다[그의말씀에반

항치못하였도다]. 저희물을변하여피가되게하사저희물고기를죽이셨

도다. 그 땅에개구리가번성하여왕의궁실에도있었도다. 여호와께서말

씀하신즉파리떼가오며저희사경에이가생겼도다. 비대신우박을내리시

며저희땅에화염을내리셨도다. 저희포도나무와무화과나무를치시며저

희사경의나무를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말씀하신즉황충과무수한메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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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이르러저희땅에모든채소를먹으며그밭에열매를먹었도다. 여호

와께서또저희땅의모든장자를치시니곧저희모든기력의시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미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는그들에게그의종모세와아론을보내셨고그들은그들중에서그

의 기적들을 보였다. 그는 흑암을 보내셔서 어둡게 하셨다. 또 그는

그들의물들을 변하여피가 되게하셨고 그물고기들을죽이셨다. 그

땅에는 개구리들이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다. 또 파리떼가 왔

고사방에이가생겼다. 또하나님께서는우박을내리셨고그들의땅

에 불을 내리셨다. 또 황충과 메뚜기가 이르렀고 땅의 모든 채소를

먹었고 밭의 열매를 먹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는 애굽 땅에서

모든장자를치셨다. 그는바로의장자로부터여종의장자까지, 심지

어 가축의 첫새끼도 다 죽이셨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다.

[37-41절]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들]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펴사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불로밝히셨으며그들이구한즉메추라기로오게하시며또하늘양식

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하나님께서는이스라엘백성을애굽에서인도하여내실때그들로

은금을가지고 나오게하셨다. 그것은그들이오랜세월 동안중노동

에 시달렸던 대가이었다. 또 그들 중에는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의떠날때에애굽사람들은기뻐하였다. 왜냐하면그들은더큰

재앙을 당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해, 여호와께서는

구름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구름은

낮의뜨거운햇볕을가려더위를피할그늘을주고불은밤의어두움

을 밝혀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게 먹을 양식과 물도 주셨다. 장정만 60만명이니 여자들과 어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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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합하면 200만명 이상일 그 회중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기를먹고싶어할때날마다메추라기떼를오게하여먹게하셨고,

날마다 하늘의 양식 곧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강처럼 흐르게 하여 마시게 하셨다.

[42-45절] 이는그거룩한말씀과그종아브라함을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땅을저희에게주시며민족들의수고한것을소유로취하게하셨으

니이는저희로그율례를지키며그법을좇게하려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애굽에서나온사건은하나님께서아브라함과이삭과야곱에게 하

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서 구원하신 후 이방인들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서 이스라엘 백성을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그

들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었다.

시편 105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땅을주셨다. 그는우리에게주의재림과부활과천국과영생을

약속하셨다. 우리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능력을 항상 구해야 한다. 3-4절, “무릇

여호와를구하는자는마음이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능력을구할

지어다. 그얼굴을항상구할지어다.” 우리는이세상을사는동안힘이

필요하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항상 구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그

의계명을순종케하기위함이셨다(45절). 하나님께서우리를구원하신

목적도 그의 계명을 순종케 하기 위함이시다.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은

이웃을사랑하고서로사랑하라는것이고또한선한일에힘쓰라는것

이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뜻이다(마 5:16; 딛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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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편: 이스라엘의거역함과여호와의자비하심

[1-2절] 할렐루야. 여호와께감사하라. [이는] 그는선하시며그인자(仁

慈)[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뉘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事蹟)[행위

들]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꼬.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며, 찬송은 하나님

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

는까닭은 하나님께서선하시며그의인자하심이영원하시기때문이

다.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의 능력의 행위들을 통해 나타났으

므로, 시편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그의 행위들을 전파하려 한다.

[3절]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義)는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 것을 말한다. 죽음과 모든 불행은

죄에서왔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사 48:22). 그러나사람이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4-5절] 여호와[시]여, 주[님]의백성에게베푸시는은혜(라촌 Ꙝ)[호의]צוֹן

(KJV, NASB, NIV)로나를기억하시며주[님]의구원으로나를권고(眷顧)하사

[돌아보사] 나로주[님]의택하신자의형통함을보고주[님]의나라의기쁨으

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님]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사람은하나님의 은혜로써만이세상의죄들과불행들로부터구원

을 얻을 수 있다. 또그렇게 구원을 얻을때 하나님의 택하신백성은

형통과기쁨과 즐거움을얻을것이다. 시편 저자는그런 형통을체험

하기를 원하며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기를 원한 것이다.

[6-7절] 우리가열조와함께[열조처럼] 범죄하여사특[사악]을행하며악

을지었나이다. 우리열조가애굽에서주의기사를깨닫지못하며주[님]의많

은 인자(仁慈)[자비]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베푸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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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근거해 많은 인자를 베푸셨고 그의 구별된 호의를 보이셨으나, 그들

은 하나님의 많은 자비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은 홍해에서 바로의

마병들이가까이올 때에심히두려워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

로당신이우리를이끌어내어이광야에서죽게하느뇨?” 하며모세

를 원망하며 부르짖었고(출 14:10-12)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8-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큰권능을알게하려하심이로다. 이에홍해를꾸짖으시니곧마르매저

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원수의손에서구속(救贖)하셨고저희 대적은

물이덮으매하나도남지아니하였도다. 이에저희가그말씀을믿고그찬

송을 불렀도다.

그들이 믿음과 순종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며 그의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셨다. 그

는 홍해를 꾸짖으셨고 그 물을 마르게 하셨다. 홍해는 마른 땅같이

변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를 광야같이 지나갔다. 그들은 하나님

의놀라운능력을체험했다. 이스라엘자손을미워했던애굽왕바로

와 그 장관들의 병거들은 홍해까지 쫓아왔으나, 바닷물은 애굽 군대

를덮었고하나도남기지않고그들을삼켰다. 홍해의기적을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에게 찬송했다(출 14:31; 15장).

[13-15절] 저희가미구(未久)에[곧, 빠르게] 그행사[행하신일]를잊어

버리며그가르침을기다리지아니하고광야에서욕심을크게발하며사막

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것을주셨을지라

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쇠약케 하는 질병을 보내셨도다](NASB).

이스라엘 백성은 빠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나타내었

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들은 기적의 양식인 만나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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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고 고기를 먹기를 탐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고

그의 능력을 의심했다. 그것은 불신앙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에게 쇠약케 하는 질병을 보내셨다.

[16-23절] 저희가진에서모세와여호와의성도아론을질투하매땅이

갈라져다단을삼키며아비람의당을덮었으며불이그당중에붙음이여,

화염이악인을살랐도다. 저희가호렙에서송아지를만들고부어만든우상

을숭배하여자기영광을풀먹는소의형상으로바꾸었도다. 애굽에서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잊었나니 그는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놀랄일을행하신자로다. 그러므로여호와께서저희를멸하리라

하셨으나그택하신모세가그결렬된중에서그앞에서서그노를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고라와 그 동료들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

였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대적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의비난과도전을불쾌하게 여기셨고진노하셨다. 그는땅을갈라그

들을 삼키게 하셨다(민 16장).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그들의 권위

와 지도를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한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지 몇

날되지않아서송아지를만들고우상숭배를했다. 그것은제2계명을

범한큰죄악이었다. 그들은하나님의영광을풀먹는소의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그 택하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다(출 32장).

[24-27절] 저희가낙토(에레츠케므다 ꕏꗱꖒה Ꙡꔟ)[기뻐할땅]를멸시ץ

하며그말씀을믿지아니하고저희장막에서원망하며여호와의말씀을청

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더[엎드

러]지게하고또그후손을열방중에엎드러뜨리며각지에흩어지게하리

라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멸시하며또 하나

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다. 열두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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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믿음 있는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열 명은 그렇지 않았다. 이스

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 엎더지고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고 맹세하셨다(민 14장).

[28-31절] 저희가또바알브올과연합하여죽은자에게제사한음식을

먹어서그행위로주를격노케함을인하여재앙이그중에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여자들이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함께 먹었

고 그 신들에게 절했고 그들과 음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격노하셔

서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대낮에 목매어달게 하셨고회중 가운데

염병을 보내셔서 2만 4천명이나 죽임을 당케 하셨다. 그때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악행하는 자를 현장

에서죽였다. 그 일이있은후그염병이 그쳤다. 하나님께서는이일

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민 25장).

[32-33절] 저희가또므리바물에서여호와를노하시게하였으므로저희

로인하여얼[해]이모세에게미쳤나니이는저희가그심령(루코 그의](רוּחוֹ

성령님](BDB, NASB, NIV)을거역함을14) 인하여모세가그입술로망령되이말

하였음(바타 ꖧꔯ)[성급히א 말하였음, 경솔히 말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므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거역했고 모세는 그들의 패역함에 노하여 경솔히 말

했다(민 20장).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솔한 말과 행동을 기뻐하지 않

으셨고그를징벌하셨다. 모세는이일때문에, 그가그렇게사모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처분은 참으로 엄하였다.

[34-39절] 저희가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여 이족(異族)들을멸하

14) ‘그들이 거역하였다’는 원어(히므루 ꗱꕙ)는רוּ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

해서만 사용되었다고 한다(B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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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니하고열방과섞여서그행위를배우며그우상들을섬기므로그것이

저희에게올무가되었도다. 저희가그자녀로사신(邪神)(쉐딤 ꕉꚅ)[귀신ים

들]에게제사하였도다. 무죄한피곧저희자녀의피를흘려가나안우상에

게제사하므로그땅이피에더러웠도다. 저희는그행위로더러워지며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

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멸하지 않았고 그들과 혼합되어 이방인들

의 행위를 배웠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고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사사기). 하나님께서는이미그것을 경고하셨었다. 그들은 심

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귀신들에게 제물로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로 가나안 땅은 다시 피로 더러워졌다.

[40-4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맹렬히 노하시며자기

기업을미워하사저희를열방의손에붙이시매저희를미워하는자들이저

희를치리하였도다. 저희가원수들의압박을받고그수하에복종케되었도

다. 여호와께서여러번저희를건지시나저희가꾀로거역하며자기죄악

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스라엘의우상숭배때문에, 하나님께서는자기 백성을이방인들

의 손에 붙이셨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스라엘백성은 원수들의 압박과 학대를 받았고 그 손아래 복종케

되었다. 그는여러번이스라엘백성을건지셨으나, 그들은자기꾀로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낮아짐을 당하였다.

[44-46절] 그러나여호와께서저희의부르짖음을들으실때에그고통

을권고(眷顧)하시며[돌아보시며] 저희를위하여그언약을기억하시고 그

많은인자[자비]하심을따라뜻을돌이키사저희로사로잡은모든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며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는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돌이키시고그들로정복자들에게서긍휼히여김을받게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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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우리로주[님]의성호(聖號)[거룩한 이름]를감사하며 주[님]의영

예를찬양하게하소서. 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님을영원부터영원까지찬

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벌로 이방 나라들에 흩어져 있으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

시편 106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많은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교훈한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감사하라. 그는선하시며그인자하심이영원함이

로다. 뉘능히여호와의능하신사적(事蹟)을전파하며그영예를다광

포할꼬.” 우리는 우리의 삶의지난날들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한다.

둘째로, 공의를 지키며 행하는 자들은 복되다. 3절,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의를 행하는 자는복이 있도다.” 이것은 언제나 진리이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죄를 지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죄는 사람의 모든

불행의원인이다. 죄때문에질병과슬픔과싸움과온갖불행한일들과

죽음이왔다. 그러므로성경전체의중요한교훈은우리가죄를회개하

고 의와 선을 행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평안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다.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주신 그의 택하신 자녀들의

형통함과그의나라의기쁨을누리기를소원한다. 5절, “나로주의택하

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

나님께서는복의근원이시다. 모든좋은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오며

그의 인자하심 때문에 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큰복을 주셨고 그 외의 모든 복들과 기쁨도 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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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편: 여호와의자비로운신일들을찬송함

[1-9절] 여호와께감사하라. 그는선하시며그인자[자비]하심이영원함

이로다. 여호와께 구속(救贖)함을받은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서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救贖)하사동서남북 각지방에서부터모으

셨도다. 저희가광야사막[황량한] 길에서방황하며거할성을찾지못하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여호와께부르짖으매그고통에서건지시고또바른길로인도하사거

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자비]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

이한일을인하여그를찬송할지로다. 저가사모하는영혼을만족케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저자는 “여호와께감사하라”고말한다. 감사는하나님의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마음과 말로 보답하는 것이다. 감사와 찬송은 거의

동의어이다. 사람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이들, 부모님이나 선생님

이나 은혜를 베푼 이웃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

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시편저자는하나님께감사해야할이유로 “그는선하시며그자비하

심이영원함이로다”라고말한다. 선은남에게유익을주는것을말한

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지혜를 주

셨고만물을다스리게하셨다. 또그는범죄한자들의죄를용서하셨

고 영생을 주셨다. 그는 그들을 오래 참으셨고 여러 번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크시고 영원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동서

남북으로부터모으셨다. ‘남’이라는 원어(얌 ꖷ)는ם ‘바다’라는뜻이다.

그들은하나님의징벌로이방나라들에포로로잡혀가고흩어졌었지

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뜻

같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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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굽에서나온이스라엘백성은, 거할 성이없는광야황량한길을

방황하였었다. 그들은 식량이나 물도 넉넉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던 열

두 정탐꾼들 중 열명의 불신앙적 보고를받아들인 잘못때문이었다

(민 14:33-34). 성도는 세상에서 종종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본 시편

에는 ‘근심중에하나님께부르짖었다’는말이네번나온다(6, 13, 19,

28절). 사람은환난과고통중에하나님을찾는다. 그때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그는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그를찬송할지로다”라고말한다. 본 시편에서저자는네번이

나같은말을반복한다(8, 15, 21, 31절). 또그는 “이는저가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들

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자이시다.

[10-16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

은하나님의 말씀을거역하며 지존자의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마음을낮추셨으니저희가엎드러져도돕는자가없었도다. 이에저희

가그근심중에여호와께부르짖으매그고통에서구원하시되흑암과사망

의그늘에서인도하여내시고그얽은줄을끊으셨도다. 여호와의인자[자

비]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놋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안 중에 사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행과 사망의 그늘에 두시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하신다.

평안은 빛으로 상징되고 불행은 흑암으로 상징된다. 노동과 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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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교만한 마음을낮춘다. 고난중에아무도그를도와주거나돌

보아주지 않는다. 그는 쓸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고난 중에라도 기도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도는

성도의믿음의표현이다. 실상, 사람이고난중에라도하나님을찾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시고그얽은줄을끊으셨다. 그는놋문을깨뜨리시며 쇠빗장을꺾

으셨다. 얽은 줄을 끊음, 놋문을 깨뜨림, 쇠빗장을 꺾음 등은 고통으

로부터의 구원을 표현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을 그 고난에서 기이하게 건져주셨다. 그것은 그의

전적인 은혜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17-22절]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곤란]을 당하

매저희혼이각종식물을싫어하여사망의문에가깝도다. 이에저희가그

근심중에서여호와께부르짖으매그고통에서구원하시되저가그말씀을

보내어저희를고치사위경에서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인자[자비]하심과

인생에게행하신기이한일을인하여그를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행하신 일]를 선포할지로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악을행한다. 그는자기스스로불행을가져온다. 사람은자신

의 실수와 죄악 때문에 여러 곤란한 일을 당한다. 질병도 그것들 중

에하나이다. 범죄한자는심각한병에걸려식욕이떨어지므로각종

음식을 싫어하고 몸은 쇠약해 사망의 문에 가까운 자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근심 중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자신을반성하고자신의부족을깨닫고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

으며 회개의 기도를올리게 된다. 고난은 확실히하나님의 은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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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징책은 확실히 그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는 약이다.

고난받는성도들이그 고난과근심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의말씀은죄인들을깨우쳐회개시키며하나님을

믿고의지하게 하시며슬픔과낙심중에서도위로를주신다. 또하나

님의말씀에는 구원과치료의능력이있다. 하나님의은혜로구원얻

은 자는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간증하며 전할 것이다.

[23-32절] 선척을바다(메출라 ꗱ)[깊은바다]에띄우며큰물에서צוꗚּה

영업하는자는여호와의행사와그기사를바다에서보나니여호와께서명

하신즉광풍이일어나서바다물결을일으키는도다. 저희가하늘에올랐다

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

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중에서여호와께부르짖으매그고통에서인도하여내시고광풍을평

정히하사물결로잔잔케하시는도다. 저희가평온함을인하여기뻐하는중

에여호와께서저희를소원의항구로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인자[자비]

하심과인생에게행하신기이한일을인하여그를찬송할지로다. 백성의회

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사람은 자기의 직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다. 바다를

생업의터전으로삼는어부들은바다에서하나님의손길을체험한다.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것을 주셨고 허락하셨다. 깊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어부들은 하늘

에올랐다가깊은곳에내리며그위험을인해그들의영혼이녹는다.

그들은이리저리 구르며 술 취한자같이 비틀거리며 지각을 다 잃어

버리게 된다. 이런 광풍은 흔히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온다.

그들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온케 하시고 물결로 잔잔케

하신다. 그는광풍을잔잔케하실수있다. 어부들은광풍이조용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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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힘에지나도록 심한 고생을하며 살 소망

까지끊어졌던것은자신을의뢰하지말고오직죽은자를다시살리

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었다(고후 1:8-9).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33-43절] 여호와께서는강을변하여광야가되게하시며샘으로마른

땅이되게하시며그거민의악을인하여옥토로염밭이되게하시며또광

야를변하여못이되게하시며마른땅으로샘물이되게하시고주린자로

거기거하게하사저희로거할성을예비케하시고밭에파종하며포도원을

재배하여소산을취케하시며또복을주사저희로크게번성케하시고그

가축이감소치않게하실지라도다시압박과곤란과우환을인하여저희로

감소하여비굴하게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방백들에게능욕을부으시고

길없는황야에서유리케하시나궁핍한자는곤란에서높이드시고그가

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보고 기뻐하며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봉하리로다. 지혜있는자들은이일에주의하고여호와의인자[자비]

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하시며옥토로소금밭이되게하신다. 소돔땅은물이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비옥하였으나(창 13:10) 하나님의

유황불비의 심판으로(창 19:24-26) 소금 바다가 되었다.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는 거친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도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사람들을주관하셔서주린자로거기거하게하시며

그들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취하게 하신다. 그는어떤이들에게 복을주셔서 그들로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들이 감소하지 않게 하시지만, 그들은 또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해 감소하여 비천하게 되기도 한다. 그것은

죄의 징벌 때문이거나 인격의 훈련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방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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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능욕을부으시고길없는황야에서 유리하게하신다. 그러나그

는 또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자를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인도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기준은 의(義)이다. 그가 옥토를 광야로 변하게 하

시는 것은 그 거민들의 악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들은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들은 자기 입을 봉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깨달을 것이다. 정직한 자는

성경말씀을 달게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뜻을 행하는 자이며,

그들이 지혜자요 복 받을 자들이다.

시편 107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람은 자신의 죄들 때문

에곤고함에떨어진다. 10-11절, “사람이흑암과사망의그늘에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

시함이라.” 17절, “미련한자는저희범과와죄악의연고로곤란을당하

매.” 34절, “그거민의악을인하여옥토로염밭이되게하시며.”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와 연약과 부족 때문에 온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13, 19, 28절).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다. 그는 회개하며

그의 긍휼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이스라엘백성에게그의선하심과자비하심을

베푸셨다. 그는그들의 반복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는우리도사랑하셔서죄와죽음과지옥불못에서 구원하셨

다(요 3:16; 롬 5:8). 우리는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그의 계명을 따라 의와 선을 행해야 한다. 이것이

인생의 바른길이며 복된길이다. 영생에이르는자마다그 길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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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절]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을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심

령(케보디 .ꗖ)[내영광](KJV)으로찬양하리로다בוꗉֹי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

다. 내가새벽을깨우리로다. 여호와[시]여, 내가만민중에서주께감사하

고열방중에서주[님]를찬양하오리니대저주[님]의인자[자비]하심이하늘

위에광대하시며주[님]의진실[신실하심]은궁창에미치나이다. 하나님이[시]

여, 주는[께서는] 하늘위에높이들리시며주[님]의영광이온세계위에높

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찬송시. 1-5절은다윗이쓴시편 57:7-11과거의같다. 다윗

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했다고 고백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

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이다. 그는 비파와 수금을 사용하여 하나님

을 찬송하기로 결심했다. 찬송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믿고 사랑

하고사모하며 높일때나온다. 찬송은하나님께대한신앙고백이상

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다.

다윗은 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말한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

은성도의간절함과사모함과정성을나타낼것이다. 돈 벌기를사모

하는자는새벽에도잘일어날것이다. 그러나하나님의 은혜를사모

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것이다. 새벽기도의 단을 쌓는 것은 경건한 성도들의 복된 삶이다.

다윗은또열방중에서하나님께감사하고찬송하겠다고고백한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려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늘 위

에 크시며 그의 신실하심이 하늘까지 미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

서는그의자비하심과신실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그의 자비

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 또 그의 신실하심은 그가 자기의 백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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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심에서와, 또 악인들에게 공의의 벌을

내리겠다고 하신경고를시행하심에서 나타난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으시다. 그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며 영원한 구원의

기초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실 자이시다. 그는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소망과 기쁨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러

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모든 자들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한다.

[6-9절] 주[님]의사랑하는자를건지시기위하여우리에게응답하사오

른손으로구원하소서. 하나님이[께서] 그거룩하심으로말씀하시되내가뛰

놀리라[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숙곳 골짜기를 척량하리라. 길르

앗이내것이요므낫세도내것이며에브라임은내머리의보호자요유다는

나의홀이며모압은내목욕통이라. 에돔에는내신을던질지며블레셋위

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6-13절은 시편 60:5-12와 거의 같다. 다윗은, “주님의사랑하는자

를건지시기위하여우리에게응답하사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실 것이다. 우리

가 바로 그의사랑을 입은자들이다. 그는그 오른손즉 능력의 손으

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그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고말하며, 그의

말씀을전한다. “내가기뻐하리라”는말씀은하나님의승리의기쁨을

표현하신다. 세겜은 요단강 서쪽을 가리키며, 숙곳 골짜기나 길르앗

은 요단강 동쪽을 가리키고, 므낫세는 요단 동서쪽에 걸쳐 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확실함을 증거하신다. 하나님께서

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 즉요단 동쪽과 요단서쪽을 다그의 소유

로 삼으셨고 그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라고 말씀하신다.

‘보호자’라는 원어(마오즈 ꗪ)는עוֹז ‘보호물, 투구(NASB, NIV)’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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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으로 ‘내 머리의 보호자’라는 말은 그의원수들로부터그의 왕권을

지키신다는 뜻일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나의 홀”이라고

말씀하신다. ‘나의홀’이라는원어(메콕키 Ꙏꙓꖓꗱ)는י ‘나의 법을베푸

는 자’라는뜻으로 ‘지도자’나 ‘왕’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

은 유다 족속을 통해 계승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을 지키시고 그 왕권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또 “모압은 내 목욕

통”이라는말씀은모압족속이이스라엘의종이될것을표현하신것

이라고 보며, 또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진다는 말씀도 에돔 족속에 대

한 진노와 경멸을 표현하신 것이다. 또한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

리라”는말씀은이스라엘 백성이블레셋족속을이길것을나타낸다.

[10-13절] 누가나를이끌어견고한성에들이며누가나를에돔에인

도할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우리를버리지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시]여, 주께서우리군대와함께나아가지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도와대

적을치게하소서. 사람의구원은헛됨이니이다. 우리가하나님을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매우 연약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

엘 나라를 버려두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의 군대

와함께나아가지않으셨다. 그들이이렇게 연약해진것은그들의죄

때문이었다. 이것은이스라엘의역사에서증거되는바이다. 하나님께

서는 모세의 율법에서 만일 그들이 그의 계명을 어기면원수 앞에서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이미 경고해 두셨었다(신 28:25-26).

그러나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에돔의 견고한 성

으로 들어가게 하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한다. 그는 하나님

의긍휼과주권적능력을굳게믿는다. 그는하나님께승리가있음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에서 겪는 싸움들에서 승리의

원인이시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사람들의 도움은 극히 제한적이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無)로 돌리실 때에 그것들은 헛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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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 군대의 도움도 그렇다. 그러므로 시편 146:3-4는 “방백들을 의

지하지말며도울힘이없는인생도의지하지말지니그호흡이끊어

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라고 말했다.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를 의지한다. 하나

님께서는 환난 당한 자를 도우실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시

3:8). 또다윗은 “우리가하나님을의지하고용감히행하리니저는우

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라고 말한다. 그는 시편 18:29에서

“내가주를의뢰하고적군에달리며내하나님을의지하고담을뛰어

넘나이다”고 말하였고, 시편 20:7에서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

나우리는여호와우리하나님의이름을자랑하리로다”라고했다. 그

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다.

시편 108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고난을당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원수들로부터 구원해주신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성도들은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한다. 그것들은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부족 때문에 오지만, 때로는 단순히 마귀의 시험 때문에

오기도한다. 그러나우리는어떤이유로오는고난이든지, 낙망치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할 바가 있으면 지체치 말고

고백하고 버리기를 결심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해야 한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가 된다.

둘째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감사

하며기도하고또날마다규칙적으로성경책을조금씩이라도읽음으로

써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큰복이다.

셋째로, 우리는 환난 많고 전쟁터 같은세상을 사는 동안 늘 하나님

을의지하고용감히행해야한다. 하나님의은혜와구주예수그리스도

의대속으로죄사함과의롭다하심을얻은자들은이세상사는동안에

많은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히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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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의 시. 영장(伶長), 아마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

[1-5절] 나의찬송하는하나님이[시]여, 잠잠하지마옵소서. 대저저희가

악한입과궤사한입을열어나를치며거짓된혀로내게말하며또미워하

는말로나를두르고무고히나를공격하였나이다. 나는사랑하나저희는도

리어나를대적하니나는기도할뿐이라(아니테필라 ꗢꘫꚚה ꗼꔣ)[나는기도י

라]. 저희가악으로나의선을갚으며미워함으로나의사랑을갚았사오니.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찬송하였다. 그는 지금

원수들의 많은 비난을 당하는 어려운 처지에서 그의 찬송하는 하나

님께 기도하며 호소한다. 그의 대적자들은 그를 미워하며 까닭 없이

그를 비난하였다. 잘못에 대한 정당한 책망의 말이라면 달게 들어야

하지만, 거짓된 입과 혀로 악한 말로 그를 비난하는 것은 몹시 마음

이상하는일이다. 사랑은큰허물들도덮지만, 미움은상대방의작은

허물도 크게 여기며 없는 허물도 상상해낸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선

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었다. 다윗은 그들을 사랑했으나 그들은 다윗

을대적하였다. 그들은선을악으로갚고사랑을미움으로갚고있었

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주께서 금하시는데, 하물며 선을 악으로

갚고사랑을미움으로갚는것은어떠하겠는가? 그러므로잠언 17:13

은, “누구든지악으로 선을 갚으면악이그 집을떠나지아니하리라”

고경고하였다. 다윗은이런힘들고어려운 상황속에서 오직하나님

께 그의 공의로운 처분과 자비하신 구원을 간구하였다.

[6-13절] 악인으로저를제어하게하시며대적으로그오른편에서게하

소서. 저가판단을받을때에죄를지고나오게[정죄받게] 하시며그기도가

죄로변케하시며그연수를단촉케[단축케]하시며그직분을타인이취하게

하시며그자녀는고아가되고그아내는과부가되며그자녀가유리구걸

하며그황폐한집을떠나빌어먹게하소서. 고리대금하는자로저의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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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취하게하시며저의수고한것을외인이탈취하게하시며저에게은혜를

계속할[계속베풀] 자가없게하시며그고아를연휼할[긍휼히여길] 자도없

게하시며그후사가끊어지게하시며후대에저희이름이도말되게하소서.

본문은 악인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 간구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과 같다. 첫째로, 다윗은 “악인으로 그를

제어하게하시며대적으로그오른편에서게하소서”라고말한다. 하

나님께서는 한 악인을 들어 다른 악인을 제어하신다. 둘째로, 그는

“그가 심판받을 때에 정죄받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소서”

(원문)라고말한다. 악인은심판날에정죄될것이다. 또그의기도는

하나님앞에가증한죄가될뿐이다. 셋째로, 그는 “그연수를단축하

게하시며그직분을 타인이취하게하소서”라고말한다. 하나님께서

는 악인을 일찍 데려가실 것이며 그의 교회 직분도 거두실 것이다.

그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해를 끼칠 자이나, 의인은 장수하고 충성된

자는교회직분도오래가질것이다. 넷째로, 그는 “그자녀는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

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라고 말한다. 악인은 가정적인 불행, 가족

적인 불행을 당할 것이다. 다섯째로, 그는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다취하게하시며저의수고한것을외인이탈취하게하소서”

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의 소유를 빼앗기고 물질적으

로 큰 어려움을 경험케 하실 것이다. 여섯째로, 그는 “그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긍휼히 여길 자도 없게 하소서”

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자가없게하실것이다. 일곱째로, 그는 “그후사가끊어지게하

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는악인의후손들이땅위에서끊어지게하실것이며그의이름도사

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하실 것이다.

[14-20절] 여호와는[께서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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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도말하지마시고 그 죄악을항상여호와앞에있게하사저희기념[기

억]을땅에서끊으소서. 저가긍휼히여길일을생각지아니하고가난하고

궁핍한자와마음이상한자를핍박하여죽이려한연고니이다. 저가저주

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저를멀리떠났으며또저주하기를옷입듯하더니저주가물같이그내

부에들어가며기름같이그뼈에들어갔나이다. 저주가그입는옷같고항

상띠는띠와같게하소서. 이는대적곧내영혼을대적하여악담하는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자손들은 그 부모와 선조들의 죄로 인하여 고통과 불행을 당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다. 그들의 죄악은 항상 하나

님 앞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

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

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었다(출 20:5).

악인들은 남을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난하

고궁핍한자와마음이상한자를핍박하여죽이려하였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의 매우 기본적 마음인데,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하게 그런 자들을 핍박

하고죽이려했던것이다. 또 악인들은다른사람을저주하기를좋아

하고그를저주하기를옷입듯했다. 악한자를저주하는 것도삼가야

할것인데, 경건하고의로운자를저주한다면 그것이얼마나악한일

인가! 또 그들은 남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공의의하나님께서는악인들의 악행에대해바르게징벌하

셨다. 악인이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고

그가축복하기를기뻐하지않더니복이그를멀리떠났다. 그가남을

저주하기를 옷 입듯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내부에 들어갔으며

기름같이그뼈에들어갔다. 다윗은 “이는 대적곧내 영혼을 대적하

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라고 말한다. 다윗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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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중의 기도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다.

[21-25절] 주여호와[시]여, 주[님]의이름을인하여나를선대하시며주

[님]의인자[자비]하심이선함을인하여나를건지소서. 나는가난하고궁핍

하여중심이상함이니이다. 나의가는것은석양그림자같고또메뚜기같

이불려가오며금식함을인하여내무릎은약하고내육체는수척하오며나

는 또 저희의 훼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성도의 무기는 기도이다. 살아계신 섭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문제의해결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우리를선대하시며

우리를위기에서건지시면모든일이잘될것이다. 그러므로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교훈한다(빌 4:6).

다윗의기도의근거는하나님의이름과그의자비하심과선하심이

다. ‘주님의 이름을 인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

는 이름 때문에라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

하신백성이라는이름이있다. 또 ‘주의자비하심이선함을인하여’라

는 말은 성도가 의지할 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선하심밖에 없음

을 보인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

고하나님의자녀가되었고또이세상사는동안에도어려운일들이

있을 때 그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았고 또 받을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처한 어려운 형편을 말한다. 그는 가난하고 궁핍하

여중심이상한다고고백한다. 그는심적인 고난과물질적궁핍속에

있었던것 같다. 또 그는 그의삶이 석양그림자같고 또메뚜기같이

불려가며 금식함을 인해 그의 무릎이 약하고 그의 몸이 수척하다고

고백한다. 그는 몸도 마음도 심히 약해져 있었다. 게다가, 그를 비방

하며그를향하여머리를흔드는원수들이있었다. 이런 어려운형편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26-31절] 여호와나의하나님이[시]여, 나를도우시며주의인자[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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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을좇아나를구원하소서. 이것이주[님]의손인줄을저희로알게하소

서. 여호와께서이를행하셨나이다. 저희는저주하여도주[께서]는 내게복

을주소서. 저희는일어날때에수치를당할지라도주[님]의종은즐거워하

리이다. 나의대적으로욕을 옷입듯하게하시며자기수치를겉옷같이입

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궁핍한자의우편에서사그영혼을판단[정죄]하려하는자에게서구

원하실 것임이로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필요하다. 그는 지혜와 힘

이 필요하고 원수의 비난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며, 심령의 두려

움, 몸의연약, 물질적궁핍으로부터의구원도필요하다. 기도는하나

님의 손길을 가져오는 길이다.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문제들의 완전

한 해결책이 된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고 있었다.

다윗은 그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원수들이 수치를 당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이며 의로운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응답으로 즐거움을

얻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것을 확신한다.

시편 109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거짓과 미움으로

우리를비난하고선을악으로갚는대적자들과싸우지말고, 오직하나

님께호소하며기도해야한다. 4절, “나는사랑하나저희는도리어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는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다.

둘째로, 악인은그악행에대해하나님의공의의보응을받을것이다.

우리는우리자신과우리의자녀들의현세와내세의행복을위해결코

악인이 되지 말고 끝까지 의롭고 선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구원을 구하며 기대해야 한다.

우리는 궁핍과 연약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자비하심

을의지하며하나님의선한도우심과구원을기도하며기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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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편: 메시아 시대

[1절] 여호와께서내주[주님]에게말씀하시기를내가네원수로네발등

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다윗의 시. 본시편은 메시아 시대를 증거한다. 다윗이 ‘내 주님’이

라고 부른 그는 메시아를 가리킨다. 예수께서는 본절을 메시아 예언

으로인용하셨다(마 22:43-45). 메시아께서는 다윗의자손이실 뿐아

니라, 그의 주님이시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신성(神性)을 나타낸다.

여호와께서는다윗의주님되신 메시아께 “너는내 오른편에 앉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

한 권위와 능력과 통치권과 영광을 가진다는 뜻이다. 메시아로 오신

주예수께서는사람들에게 멸시와핍박을당하셨고십자가에죽으셨

고 무덤에 묻히셨으나, 삼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주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

에 앉아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눅 22:69). 신약성경은 승천하신 주

예수그리스도께서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음을여러곳에서증거한

다(행 7:55-56; 롬 8:34; 엡 1:20; 벧전 3:22; 히 1:3). 마가복음 16:19,

“주예수께서말씀을마치신후에하늘로올리우사하나님우편에앉

으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원수들이 완전히 그의 발 아래 굴복될 때

까지 그를 그의 오른편에 두실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재림하실 때

그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지금도그는주님이시며왕이시며, 성경말씀과성령님으로 활동하셔

서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교회들과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님]의 권능의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께서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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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실 것이라고 말한

다. 홀은 왕권, 통치권을 가리킨다(창 49:10; 민 24:17). 권능의 홀을

내어보내신다는것은능력으로통치하신다는 뜻이다. 메시아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그의 왕권과 통치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지금 성령

님의 능력으로 활동하신다.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은 성령님의 능력

의활동으로이루어진다. 영혼구원은주께서하시는일이다. 또교회

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징벌하심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는메시아의권능의홀을시온에서부터내어보내실 것

이다. 주예수께서는아버지께서하늘과땅의모든권세를그에게주

셨다고 말씀하셨고(마 28:18),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예루살렘으로부터시작하여모든족속에게전파될것이기록

되었다고 말씀하셨다(눅 24:47). 주께서 행하시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일은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윗은또 “주께서는원수중에서다스리소서”라고말한다. 메시아

의 권능의 활동은 원수들 가운데서도 드러날 것이다. 주께서는 제자

들에게“내가너희에게뱀과전갈을밟으며원수의모든능력을제어

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말씀하셨

고(눅 10:19),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하나님의나라가이미너희에게임하였느니라”고말씀하셨다

(눅 11:20). 그는 자신과 그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 같은 이를 회개

시키고 구원하셔서 그의 일꾼을 삼기도 하셨고, 헤롯 왕 같은 이를

쳐서 벌레가 먹어 죽게도 하셨다(행 9:1-18; 12:21-23).

[3절] 주[님]의권능의날에주[님]의백성이 [새벽부터] 거룩한옷을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의권능의 날’은, 그의 권능의 홀을 보내시는 날, 곧 신약시대

를 가리킨다고 본다. 메시아께서는 그 날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

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내가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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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눅 24:49),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행 1:8).

주님의 권능의날에주님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입고 즐거이 헌신

할것이다. ‘거룩한옷을입고’라는원어는 ‘거룩함의아름다움으로’라

는 뜻이다.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씻음과

거룩함을얻은 자들이다(고전 6:11; 히 10:10). 그들은 주께서 이루신

의(義)의 거룩하고 영광스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한다.

그러므로사도바울은 “너희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거룩한 산

제사로드리라”고권면했고(롬 12:1), 또 “우리 중에누구든지자기를

위하여사는자가없고자기를위하여죽는자도없도다”라고증거했

다(롬 14:7). 고린도후서 8장에보면, 마게도냐교인들은자신을 주님

께 드리며 주님의 일에 자원적으로 참여하였다(고후 8:1-5).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청년들’이라는원어는 ‘새벽부터, 이슬같은

주남의청년들’이라는뜻같다(NASB). 그날에주남의백성은새벽부

터, 정성을다해즐거이하나님께헌신할것이다. 그들은주님께헌신

한 청년들이다. 사람은 아직 젊고 힘이 있을 때, 세월을 아끼며 하나

님께헌신하고하나님을위하여살아야한다. 그러므로성경은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다(엡 5:15-16).

[4절] 여호와는[께서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모습]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은 “여호와께서는맹세하셨고(원문) 변치아니하시리라”고 말

한다. 맹세는하나님의이름을부르며하는말이다. 맹세는인간사회

에서 다투는 모든 일들에 최후 확정이다(히 6:16).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다. 하나님께서는진리자체이시다. 그런데하나님께서는때

때로 맹세하셨다(창 22:16). 그가 맹세하셨다는 표현은 그의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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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진실하고 확실한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다. ‘반차’라는 원어(디브라 Ꙝꔮꕑ)는ה ‘모습’

이라는 뜻이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모습을 좇은 제사장이 될 것이

다. 멜기세덱은아브라함이조카롯을구해 돌아올때떡과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맞았던 인물로서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아브라함을축복하고하나님을찬송하였고아브

라함은노획물의십분의일을그에게주었다(창 14:17-20). 히브리서

는 그가 멜기세덱 곧 ‘의의 왕’이며 살렘 왕 곧 ‘평안의 왕’이고 아비

도, 어미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며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증거한다(히 7:1-3). 구약시대의 멜

기세덱은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었다.

예수그리스도께서는영원한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4:14는 “우리

에게 큰대제사장이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하나님 아들예수님이시

라”고 말한다. 그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히 9:11-12).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중보사역을 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모두는 담대히지성소에(KJV, NIV)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되었다(히 10:19; 벧전 2:5, 9).

[5-7절] 주의[당신의] 우편에계신주(主)께서그노하시는날에열왕을

쳐서파하실것이라. 열방중에판단하여시체로가득하게하시고여러나

라의머리를쳐서파하시며길가의시냇물을마시고인하여그머리를드시

리로다.

‘당신의우편에 계신 주’는 메시아를 가리킨다. 메시아의 노하시는

날이있다. 그것은마지막심판의날이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대하여,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패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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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하였다(습 1:14-15). 사도 요한은 어린양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진노의큰날의환상을보았다(계 6:12-17). 바울은그날이 “진노

의날곧하나님의의로우신판단이나타나는그날”이며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말했다(롬 2:5, 16).

메시아께서는 그 날에 열왕들을 쳐서 파하실 것이다. 그는 용맹한

전사(戰士)이시다. 그는그를대적하는세상의왕들을죽이실것이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적그리스도와 땅의 왕들과 군대들

이 모여 재림하시는 주님과 하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 지옥불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다죽임을당할 것이라고 예언했다(계 19:19-21). 메시아께서는길가

의 시냇물을 마시고 힘을 내시고 그 머리를 드실 것이다. 삼손이 나

귀의 새 턱뼈로 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후 심히 목말라 기도

했을 때하나님께서한 곳을 터치셔서 샘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된

것같이(삿 15:15-19), 메시아께서는 전쟁에서 지치지 않으실 것이다.

시편 110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신적 구주를 알아

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신적인 구주이시다. 그는 장차

재림하셔서 세상에서사탄과 악한 종들을다 멸하시며 벌하실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영원한제사장이신예수그리스도를알아야한다. 예

수그리스도께서는멜기세덱의모습을좇아영원한제사장으로오셨다.

그는 우리를 위해 속죄제사를 드리셨고 지금도 중보사역을 하신다.

셋째로, 우리는하나님께거룩하게헌신해야한다. 3절, “주님의권능

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주님의청년들이 주께나오는도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의권능의

날이다. 우리는새벽부터하나님께헌신하는새벽이슬같은주의청년

들같이하나님의복음과교회를위해거룩하게, 즐거이헌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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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편: 여호와의 행사를 연구하며 찬송함

[1절] 할렐루야, 내가정직한자의회와공회중에서전심으로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한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뜻이다. 찬양은 하나님과 그의 속성들과 그의 하신일들

을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이다. ‘감사’라는 단어도 비슷한 뜻이다. 그

러므로 그는 또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한다.

시편저자는 “내가정직한자의회와공회중에서여호와께감사하

리로다”라고 말한다. 교회는 위선자들의 회가 아니고 정직한 자들의

회이어야한다. 성도들의 특징은 정직과 의이어야 한다. 정직과 의는

하나님의 법과 기준, 즉 성경말씀에 맞는 것을 말한다. 찬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정직한 삶이다.

시편 저자는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단지겉모습으로가 아니고마음에서우러나서그리고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뜻이다.

[2절] 여호와의행사가크시니이를즐거워하는자가다연구하는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크시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

더 위대하시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일이 그렇다. 태초에 하나님께

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옛날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

신일이그렇다. 노아의여덟식구외에땅위의모든생물들곧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창

7:21).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일이 그

러하다. 하나님께서는이적과기사와전쟁과강한손과편팔과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셨다(신 3:34).

하나님을아는자, 그를사랑하는자는하나님의하신모든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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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워하며, 하나님의행사를즐거워하는자마다그것을연구할것이

다. 사람들은자기가좋아하는것을연구한다. 별을좋아하는자는별

을 연구하고 음식을 좋아하는 자는 음식을 연구하고 자동차를 좋아

하는 자는 자동차를 연구한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

의하신일들을연구한다. 하나님의하신모든일들이성경에기록되

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행사를 연구하는 자는 성경을 연구한다.

[3절] 그 행사가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행사는존귀하고엄위하시다. 하나님의창조하신 일들이

그렇고그의심판하신일들이그렇고그의구원의일들이그렇다. 거

기에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행사는그의의를드러낸다. 의는도덕적기준에맞는것

을 의미한다. 사람은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 어떤 일을 옳다 혹은 그

르다라고 판단한다. 사람의 도덕적 기준은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계명이다. 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 진노

하시고 벌하심을 포함한다. 죄는 하나님의 권위와 속성을 침해하고

손상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와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노하신다. 세상에는 불의와

죄악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

이며, 그때사람들은공의가무엇인지참으로깨닫게될것이다. 하나

님의 의는 엄위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다.

[4절] 그기이한일을사람으로기억케하셨으니여호와는[께서는] 은혜

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하나님의행사들은기이한 일들이다. 창조도, 섭리도, 심판도, 구원

도 그러하다. 특히 우리 주예수 그리스도께서는기이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행사들은 또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특히 그의 구원

의일이그러하다. 그는죄로 인하여멸망할자들을용서하시고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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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신약성도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그러하다(엡 2:4, 8).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이한 일들을 사람으로 기억케 하셨다. 우리

는 나쁜 일을 기억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이다. 신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행사들

은우리가기억할수록교훈과유익을주는내용들이다. 실상, 그것들

을 잊어버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죄가 될 것이다.

[5절] 여호와께서자기를경외하는자에게양식을주시며그언약을영

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들을 주신다.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다. 채소와 곡식들과 과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양식이다. 물고기도, 소나양도다하나님께서주신

양식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도 양식을 주

신다. 풍년은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며, 기근과흉년은하나님께서내

리신 재앙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근 중에도, 광야에서 이스라

엘백성에게만나와 메추라기를주셨듯이, 이 세상사는동안자기의

백성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다. 그는 율법

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들, 즉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사회적인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고 약속하셨다(신 28:1-6).

[6절] 저가자기백성에게열방을기업으로주사그행사의능을저희에

게 보이셨도다.

온세계와나라들이다하나님의것이다. 그가온세상의창조자이

시기때문이다. 이세상이하나님의것이므로그가모든 일들을임의

로행하실수 있다. 그러나하나님께서는폭군이아니시고이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고 악에 대해서만 징벌하시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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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다. 물론 그것

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득했던 우상숭배와 음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온 가나안 땅의 성읍들과 밭들,

포도원들과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서 그의 능력을 보이셨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다. 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

는 장정만 60만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여 2백만명이 넘을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내보낼 리가 없었고, 또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키도 크고 건장하였고 그들의 성들도 견고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내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었다.

[7-8절] 그손의행사는진실[신실]과공의며그법도는다확실하니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신실]과 정의로 행하신[행해야 할] 바로다.

하나님의손의 행사들은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진실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시며 그의 말씀도 진실하고 신실하시다.

하나님의손의 행사들은또한공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사 30:18). 공의는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시 99:4).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징벌하신다. 죄악된 인간은

죄를 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람이 죄를 묵인하고 용납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살피시고 죄에 대해 징벌하신다.

본문은 하나님의 법도가 다 확실하며 영원히 견고하다고 말한다.

진실하신하나님, 진리의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주신 법도는 다

진실하며확실하다. 그것은영원히 견고하다. 아무도그법도를 폐지

하거나 변경시킬 권한이 없다. 또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라

는말은 “신실함과 정직으로행해야할 바로다”라는 뜻같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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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교훈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우리의 행위 규범이다.

[9절] 여호와께서그백성에게구속(救贖)을베푸시며그언약을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노라 .[두려우시도다](נוꙜֹ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속(救贖)을 베푸셨다

(출 6:6-7). 구속(救贖)이란값을 주고 산다는 개념이다. 그것은 죗값

을지불하고그형벌을대신받음으로구원하는것을 말한다. 사람들

은 죄 때문에 죽음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긍휼로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의 형벌로부터 건져주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에게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그의

언약은 영원하며 불변적이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

신언약을지키셨고또예수그리스도안에서그를믿는자들과영원

한 언약을 세우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

(히 8:6), ‘새언약의중보’(히 9:15; 12:24)이시며, 그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이다(히 13:20).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지존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

고두려우시다. 그러므로그의 영원한언약으로큰구원을얻은우리

는 “경건함과두려움으로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한다(히 12:28).

[10절] 여호와를경외함이곧지혜의근본이라. 그 계명을지키는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잠 9:10). ‘근본’이라는 원

어(레쉬스 ꙟ)는אꚄית ‘근본’ 혹은 ‘시작’(KJV, NASB, NIV)이라는 뜻

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義)이며 생명과 평안의 길이

다. 그것이 참 지혜와 지식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 어리석음이다.

시편 저자는 또 “여호와를 찬송함이영원히있으리로다”라고말한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그를 찬송하게 하

기 위함이다(사 43:21; 엡 1:4-6).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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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며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

님을 찬송할 것이다. 우리는영원토록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것이다.

시편 111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하나님을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정직한 자들의 회, 즉 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또 우리는 전심으로, 즉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행사들을 알고 즐거워하며 그것들을

연구해야한다. 하나님의크신행사들은성경에다기록되어있다. 그러

므로 우리는 오늘날 성경책 읽기를 즐거워하고 성경말씀을 듣고 배우

기를 힘쓰며 또 그것을 사모함으로 묵상하고 또 힘써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의행사들은크시고존귀하시고엄위하시며의로우시다. 그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일들이 그러하고 그의 섭리 사역이 그러하고 특

히그가우리를죄와죽음과지옥형벌로부터구원하신일이그러하다.

하나님의행사들은또한기이하시며은혜로우시고자비하시다. 그는

기이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오직그의기이한능력으로열방을기업으로그들에게주셨다. 또그는

그들의 많은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우리는온세계가하나님의것이며그의주권아래있음을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전해야 한다. 영혼

구원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의 행사들은 또한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계명들과 교훈들은

다 확실하고 불변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바를 끝까지 지키시

고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악한 자들을 공의로 징벌하신다.

셋째로, 하나님을경외하고그의 계명들을지키는자들에게참지혜

와지식이있고평안과형통과영생이있고그렇지않은자들은어리석

은자들이다. 하나님을알고경외하는것이참지혜와지식의시작이며

거기에평안과복과영생이있다. 우리는오직하나님을경외하고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순종하여 정직하고 선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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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는복이있도다. 그 후손이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자의후대가복이있

으리로다. 부요와재물이그집에있음이여, 그 의가영원히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며 그의 권위와 명예가 달려

있다. 하나님을알고그를경외하는자는그의계명을크게즐거워할

것이다. 그런사람은성경읽기를좋아하고 성경배우기를좋아할것

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자의후손은땅에서 강성하며정직한자의후대는 복이 있다.

부모와 자식은 연대 관계가 있다. 부모가 의로우면 자녀들이 영적으

로 강건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유여할 것이다. 그러

나부모가악하면자녀들이 화를당할것이다. 이런사실은이스라엘

역사에서 증명되었고 우리의 짧은 삶의 여정에서도 경험된다.

의인의 집에는 부요와 재물이 있고 그 의가 영원히 있다. 경건한

가정에주시는복은영적인부요가첫째이지만, 하나님께서는물질적

부요도 주신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부자가 되었고 양과 소는 떼를 이루었다고 기록

한다(창 26:12-14).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

게토지소산과가축의생산과떡반죽그릇의풍성한복이약속되어

있다(1-6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대대로

복을 얻을 것이다. 그의 의와 하나님의 복은 영원할 것이다.

[4-5절] 정직한자에게는흑암중에빛이일어나나니그는어질고자비

하고의로운자로다. 은혜를베풀며꾸이는[꾸어주는] 자는잘되나니[선한

자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나니](KJV)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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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성도는어떤자인가? 그는정직하고의로운자이다. 정직함

은 하나님의 법에맞게 바르게행하는 것을가리키며 의로움도 도덕

적 표준에 맞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정직하고 의로워야 한다. 또

경건한 성도는 어질고 자비하며 은혜와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자이

다. 하나님의법은우리가마음과영혼과힘을다하여하나님을사랑

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너그럽고 선하고 자비롭고 은혜를 베풀며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도는 가난한 형제에 대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그의 필요를 따라 구제하고 꾸어주어야 한다(신 15:7-8).

이런 경건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신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흑암은 고난과 환난을 가리킨

다. 그것은질병이나경제적궁핍, 혹은전쟁이나지진이나홍수등의

사회적 재난을 가리킬 것이다. 경건한 자에게도 고난은 있으나 구원

과회복이있다. 그는질병의치료, 일용할양식의공급, 환경적 평안

을 얻는다. 잠언 11:24-25,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본문

5절 끝에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라는 원문의 뜻은 재판할 때 그

의 소송을 잘 유지한다는 뜻인 것 같다(BDB, NASB).

[6-8절] 저가영영히요동치아니함이여. 의인은영원히기념하게되리

로다. 그는흉한소식을두려워아니함이여. 여호와를의뢰하고그마음을

굳게정하였도다. 그마음이견고하여두려워아니할것이라. 그대적의받

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경건한 성도도 고난 중에 잠시 요동할 수 있다. 다윗도 엘리야도

고난중에그러하였다. 그러나 성도는하나님의위로를얻고새힘을

얻는다.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완전히 망하지 않

는다. 마침내그는천국의영광에참여한다. 그는이세상에서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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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와멸시와비방을받지만, 하나님께서는그를영원히기억하시고

또 다른 성도들도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는흉한소식을두려워하지않는다. ‘흉한소식’이란무서운질병,

지진, 기근, 전쟁 등의 소식이다. 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했고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환난 때에 두려워 떨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

하지않는다. 하나님안에우리의보호함이있다. 시편 91:1, 7,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

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생도 있다. 예수

께서는 “내가저희에게영생을주노니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저희를 내손에서빼앗을 자가없느니라”고말씀하셨다(요 10:28).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대적자들을 벌하

실 것이며 성도들은 그 대적이 보응 받는 것을 볼 것이다.

[9-10절] 저가재물을흩어빈궁한자에게주었으니그의가영원히있

고그뿔이영화로이들리리로다. 악인은이를보고한하여[화를내고]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하나님을경외하고그계명을즐거워하는성도는구제에도힘쓴다.

그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준다. 5절에서도, 그는 은혜를 베풀

고꾸어주는자라고말했다. 하나님의뜻은 우리가선을 행하는것이

며구제가그대표적인예이다. 구제는하나님의뜻이다. 그러나우리

는구제할때성경의교훈대로넉넉히하며아끼는마음으로하지말

아야한다(신 15:7-8, 10). 또예수께서는 우리가 구제할 때오른손이

하는 것을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하라고 말씀하셨다(마 6:3-4). 우리

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제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런성도의의는영원히있다. 하나님의계명을지키는것이의이

다. 구제하는 것은 의의 행위, 즉 의의 열매이다(고후 9:10). 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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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쓰는자는 그의가 영원히 있을것이다. 또 그의뿔은 영화로이 들

릴 것이다. 뿔은 힘을 상징한다. 즉 의인들은 쇠하거나 망하지 않고

힘있게, 영화롭게 번창할 것이라는 뜻이다.

악인은 의인의 형통함을 보고 화를 내고 이를 갈 것이다. ‘한한다’

는 말은 화를 내고 마음이 상하여 고통스러워한다는 뜻이다. 악인은

자신을반성함이없다. 그는끝까지회개치 않고오히려 의인을미워

하고그를 향해이를 간다. 그러나 악인은소멸할 것이다. 그의 돈도,

그의 건강도, 그의 권세도 없어질 것이다. 그의 욕심도 멸망할 것이

다. 악인은 의인이 망하기를 소원하였지만,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이기기를 소원하였지만, 그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소원을 다 폐하시고 오히려 그의

두려워하는 일이 그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시편 112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하나님을경외하고

그의계명들을크게즐거워해야한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경외하

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들을크게 즐거워하고 지키는 자가 정직한자이며 의인이다.

둘째로, 우리는 자비와 선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자비와 선

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은 바로 그것이다. 본 시편은

우리가어질고자비하며은혜를베풀고꾸어주는자가되며재물을흩

어빈궁한자에게주라고 교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것은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딛 2:14).

셋째로, 이런자들은복되며그들은재앙을두려워하지않을것이다.

하나님을경외하고그계명을즐거워하며자비와선을행하는이런자

들은 자신도 복되고 그 자손들도 복되다. 또 이런 자들은 재앙의 소식

을두려워하지 않고 크게 요동하지않는다. 왜냐하면하나님께서그들

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원수들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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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편: 영원히, 온세상에서여호와를찬송함

[1-4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찬송]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

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께서는] 모든나라위에높으시며그영광은하늘위에높으시도다.

본문은 “여호와의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을찬송하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에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들은 영원자존(永遠自存)하신 하나

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 시편 33:1, “너희 의인들아, 여

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본문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었고 죄악 중에 살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몰랐고 찬송하며

기도할 줄도 몰랐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악된 상태로부터 구원을

얻었고하나님을알았고하나님께서 사람을창조하신것이하나님께

찬송을드리게 하려하심이며(사 43:21) 하나님께서 우리를구원하신

것도그의은혜를찬송케 하려 하심임을알았다(엡 1:6, 12, 14). 그러

므로 우리는 창조주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능력을 돌려야 하며(계

5:13), 지옥갈죄인들을그의독생자예수그리스도의피로구원하신

구주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

본문은 “해돋는데서부터해지는데까지여호와의이름이찬송을

받으시리로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시다. 그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동양에

서도, 서양에서도 찬양을 받으셔야 할 자이시다. 본문은 또 “여호와

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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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하나님께서는세상의모든크고작은나라들위에, 모든존귀

한 왕들 위에 높으시다. 그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다.

[5-9절] 여호와우리하나님과같은자누구리요?높은위에[곳에] 앉으

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티끌, 먼지]에서

일으키시며궁핍한자를거름무더기에서드셔서방백들곧그백성의방백

들과함께세우시며또잉태하지못하던여자로집에거하게하사자녀[들]

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본문은 하나님의크신자비하심과능력을증거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높은 곳에거하시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하늘과땅의일들을보

살피시며다스리신다. 그는온 우주의왕이시다. 여호와하나님 외에

온 우주를 보살피며 다스리는 다른 신이 없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흙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무더기에서드셔서그 백성의방백들과함께세우신다. 그는주

권적 섭리자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때때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다.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종으로팔려갔고 10여년의긴종살이와감옥살이를하였었다.

소년 다윗도 사울왕의 미움을받아 10여년간이나 피신하며 다니는

고난의긴세월을보냈었다. 그러나후에요셉은애굽의 총리가되었

고다윗은이스라엘의왕이 되었다. 이것은 다하나님께서하시지않

으면 할 수 없었던 주권적 섭리의 일들이었다.

사무엘상 2:6-8에보면, 사무엘의 모친한나는성령의감동가운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무덤]에 내리게도

하시고올리기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가난하게도하시고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라고 말하였다.

또시편 본문은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던 여자로집에거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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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자녀들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출산은여자들에게복된특권인데임신하지못해열등감과수치감을

가졌을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얻고 즐거움으로 그들을

안는 자가 되었다. 한나가 그 예이다. 그는 본래 아이를 임신하지 못

하고지내다가하나님께간절히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그에게사무

엘이라는아들을주셨고, 그가하나님께서원한대로그아들을 하나

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복을주셔서 사무엘 대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삼상 2:21).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하다. 그것은 성도에게서 인격적 불순물을

제거하여 거룩한 인격을 만들고 또 겸손케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시 119:67, 71; 고후 1:9; 12:7).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얼마 동안

고난중에두시지만, 마침내그를건지시고그에게좋은것을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능력을 증거한다.

시편 113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이제부터영원까지

하나님을찬양해야한다. 우리가하나님을알지못했을때그를섬기거

나찬양하지못했지만, 이제하나님을알고구원을얻었고천국을소망

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둘째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은하나님을 찬양

해야 한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산 위나 골짜기나, 도시나 농촌, 어촌,

섬 같은 시골이나, 온 세상은 창조자와 구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가하나님을찬양해야할이유는특히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잉태치못하는여자로 자녀들의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요셉

과다윗과한나의예는하나님의 은혜를증거한다. 하나님께서는세상

에서보잘것없는우리를구원하여하나님의가족과존귀한성도, 왕같

은 제사장과 직분자가 되게 하셨다(마 12:50; 막 10:29-30; 벧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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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편: 출애굽 시대

[1-2절] 이스라엘이애굽에서나오며야곱의집이방언다른민족에게서

나올때에유다는여호와의성소가되고이스라엘은그의영토가되었도다.

본시편은출애굽시대에대해말한다. 야곱과그의자손들 66명은

가나안땅의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의 고센땅에 내려가요셉의 보호

와배려아래 거주한 지 430년이마칠때애굽에서나왔다(출 12:40).

그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아 외에 20세 이상의

보행하는 남자들이 60만명 가량이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200만명은 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소와 영토와 같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그들과 함께하셨고 그

들을보호하셨고인도하셨고그들의 필요를공급하셨고 능력의손으

로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위로하셨다(출 15:13, 16-17).

[3-7절] 바다는이를보고도망하며요단은물러갔으며산들은수양[숫

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찜이며요단아, 네가물러감은어찜인고. 너희산들아, 수양[숫양]같이뛰

놀며 작은산들아, 어린양같이 뛰놂은 어찜인고. 땅이여, 너는주[님]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때에홍해는 그들의 행진에 처음만난 큰

장애물이었다.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은 특별 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다. 바로의 병거들이 가까워

올때이스라엘자손은심히두려워하나님께부르짖었다. 그때여호

와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내밀어그것으로 갈라지게하셨다.

하나님께서는큰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물은

갈라져바다가 마른땅이되었다. 그들은바다가운데육지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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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그들의좌우에벽이되었다. 바로의말들과병거들은그들을뒤

쫓아 바다 가운데로들어왔으나하나님의 사자가 옮겨그 뒤로 행하

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졌다. 애굽 진에는 구름과 흑암

이 있었고 이스라엘진에는 밤이밝아 밤새도록 저편이이편에 가까

이못했다. 여호와께서는애굽 군대를어지럽게하시며그병거바퀴

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히 어렵게 하셨고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바다가 그세력을 회복하였고 바로의군대를 다덮고 하나도

남기지않고죽게했다. 그러나이스라엘자손은바다가운데를육지

처럼 행하였다(출 14:5-29).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홍해라는

장애물을 이렇게 극복케 하셨다.

이스라엘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하나님의징벌을받고하나님의

은혜로요단강동쪽의땅을점령한후, 마지막으로도착한곳은 요단

강이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서는 그 강을 건너야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백성앞에서요단강안으로들어가게하셨다. 언약궤를멘제사

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은 그

쳐서 심히 먼 곳에서 일어나 쌓이고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넜다(수 3:14-17).

이처럼 요단강이라는 장애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되었다.

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산들은 어린양처럼 그 앞

에서크게진동하며떨었었다. 우뢰와번개와빽빽한구름이산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심히 컸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였고 여호와

께서불가운데서거기강림하셨었다. 그연기는옹기점 연기같이떠

오르고온산은크게진동하였으며나팔소리가점점커질때에모세

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었다(출 19:16-20).

[8절] 저가반석을변하여못이되게하시며차돌로샘물이되게하셨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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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회중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 모세에게 불평할 때

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 반석을 치게 하셨

다. 그반석에서물이나서이스라엘백성이마셨다(출 17:1-7). 또그

들이 가데스에서도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공박했을 때, 여호와께

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내라고하셨으나, 모세는회중을향해노하여그 지팡이로 반석

을두번쳤다. 물이많이솟아나와온회중과그들의짐승이다마셨

으나, 모세는 하나님의명대로하지 않아그 일이죄가 되었고 그일

때문에 그는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민 20:2-11).

시편 114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이스라엘을

그의 성소와 영토, 즉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우리는하나님의자녀의특권을얻었고(요 1:12)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엡 2:19). 우리는하나님의택하신족속이며왕같은제사장들이

며거룩한나라요하나님의소유된백성이되었다(벧전 2:9). 우리는이

사실이 세상에서 가장 큰복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홍해와 요단강이라

는장애물들을극복케하셨다. 그는우리앞에놓인장애물들도제거해

주시고능력으로이기게하신다. 그는우리가감당치못할시험을허락

지않으시고시험당할즈음에또한피할길을주신다(고전 10:13). 자기

의아들을아끼지않으시고우리모든사람을위해내어주신하나님께

서는그아들안에서모든것을 우리에게은사로 주실 것이다(롬 8:32).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다. 그는

반석에서물이 나오게하셨다. 그는 이스라엘백성에게 율법과 규례들

을 주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주셨다. 그는우리에게도영의양식인성경말씀과육의양식인먹을것

과입을것을공급해주시고거처할곳을주실것이다(마 6:33; 빌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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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편: 우리를도우시는여호와를의지함

[1-3절] 여호와[시]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

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자비]하심과 진실[신실]하심을 인하여주의

이름에돌리소서. 어찌하여열방으로저희하나님이이제어디있느냐말하

게하리이까?오직우리하나님은[께서는] 하늘에계셔서원하시는모든것

을 행하셨나이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고전 10:31; 롬 14:7-8). 하나님께서영광을받으셔야할 이유는

특히 그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이다. 그는 그의 은혜로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

시편저자는하나님의살아계심을부정하는이방인들의말을참을

수없었다. 유다 왕히스기야는살아계신하나님을훼방한앗수르왕

으로 인해 성전에 나아가 부르짖었던 믿음이 있었다(사 37:17). 하나

님께서는원하시는모든것들을행하신살아계신주권적섭리자이시

다. 시편 135:6도,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라고 말하였다.

[4-8절] 저희우상은은과금이요사람의수공물이라. 입이있어도말하

지못하며눈이있어도보지못하며귀가있어도듣지못하며코가있어도

맡지못하며손이있어도만지지못하며발이있어도걷지못하며목구멍으

로소리도못하느니라. 우상을만드는자와그것을의지하는자가다그와

같으리로다.

이방인의우상은 금이나은, 나무나돌이며다사람이손으로만든

것이며신이아니다. 그것은생명이없어말하지못하며 보지못하며

듣지못하며냄새를맡지못하며손으로만지지못하며발로걷지못

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또 그것은 아무 힘이 없다.

그것은 사람을 도울 수 없고 그의 삶 속에 무슨 일을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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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악한 영들이 있고 마술사나 무당이 그들과 교통하며 신비한

일을 행하기도 한다. 애굽 왕 바로의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약간의

기적을 행했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제한적이었고 그들은 도덕

성이 없었다. 악한 천사들은 악하고 거짓되고 불결하다. 하나님께서

는살아계시며역사하시는영이시다(렘 10:10; 요 4:24). 그는모든것

을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활동하신다. 그는 우리를 도우

실수있다. 하나님외에참신이없고참으로우리를도울자가없다.

우상을만드는 자와그것을 의지하는 자는그 우상에게서 아무 도움

을 얻지 못한다. 그것은 생명 없는 물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9-11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의지하라. 그는너희도움이시요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집이여, 여호와를의지하라. 그는너희도움이시요너

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자손들이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은모든 성도를 가리킨다. 여호와께서는 참하나님이시다. 그는 은과

금과나무와 돌로만든, 생명없고 사람에게 아무도움을줄 수 없는

우상들과 다르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이시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며 그에게 영생이 있다.

특히 그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세 번반복해강조함). 그는우리에게일용할양식과건강, 죄

사함과 의, 평안과 힘과 위로를 주신다. 또 그는 우리를 우리의 원수

들인 마귀와 악한 자들과 세상의 죄악된 풍조로부터 지켜주신다.

시편 저자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세번반복해강조한다. 믿음은하나님을믿는것, 즉그

의 긍휼과 능력을 믿는 것이다. 물론, 믿음은 마음의 순종이다. 참으

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행할 것이다(갈 5:6).

[12-15절] 여호와께서우리를생각하사복을주시되이스라엘집에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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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주시고아론의집에도복을주시며대소무론하고여호와를경외하는자에

게복을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너희곧너희와또너희자손을더욱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천지를지으신여호와’께서는전능하신하나님이시며만복의근원

이시다. 인생에게복을주실수있는분은오직하나님뿐이시다. 여호

와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며 생각하신다. 그는 노아와 방주에 있는

자들을생각하셔서바람으로 땅위에 불게하셔서 물이감하게 하셨

고(창 8:1), 라헬을생각하셔서잉태하게 하셨다(창 30:22). 그는모든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 그는 남녀노소의 모든 신자들에게 복을 주신

다. 여호와께서는 성도들과그 자손들을 번창케 하신다. 그는 성도들

에게 믿음의 성장, 인격의 성화와 성숙, 육신의 건강, 물질적 여유를

주신다. 자녀의 수의증가도하나님의복이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

을 영육으로 복 주시고 번창케 하셨다(창 22:17; 26:12-14).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다. 하늘은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 전체를

가리킨다. 아홉 개의 행성들이 해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지구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것을 태양계라고 하는데 이 태양계는 거대한 우주

공간이다. 1000억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 한 무리를 이루는데 이것을

은하수라고 부른다. 그 직경은약 10만 광년이라고 한다. 1광년은 빛

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하는데 약 9조 킬로미터이다. 그러면 10

만 광년은 얼마나 먼 거리인가?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수가 약

1000억개가 있다고 한다. 우주는참으로거대하다. 사람은 수천 년을

지나면서 겨우 달이나, 화성과 목성 같은 행성에 우주 탐사 로켓을

쏘아 올렸다.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신비의 세계이다.

그러나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사람은 땅을 관리할 권한을 하나님

께받았다. 사람은논과밭을가꾸어곡식과채소와과일을수확한다.

사람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산에서는 금은동철을 캐낸다. 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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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집을 짓고 일하며 사는 터전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땅에서복을누리게하셨다. 우리의복은천국이지만, 우리는땅에서

도 하나님의 복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구하며 받으며산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명령을 행하면 그가 주신 땅에

서 복을 누릴 것을 거듭 말씀하셨다(신 5:32-33; 11:8-9; 28:8-12).

[17-18절] 죽은자가여호와를찬양하지못하나니적막한데내려가는

아무도못하리로다. 우리는이제부터영원까지여호와를송축하리로다. 할

렐루야.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공동묘지는 조용하다. 거기

에서는하나님을찬양하는소리를들을수없다. 영적으로죽은자들,

즉거듭나지못한자들도참된찬양을하나님께올리지못한다. 거듭

난자들만하나님께참된찬양을올릴수있고영원히하나님을찬양

할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시편 115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무슨 일에서든지

우리자신이영광과칭찬을받지말고, 특히하나님의인자하심과신실

하심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한다.

둘째로, 여호와께서만살아계신참하나님이시며주권적섭리자이시

다(렘 10:10). 이방인들의 신들은 사람의 수공물이며 생명이 없는 헛된

것들이지만, 여호와하나님께서는천지만물을창조하신자이시며지금

도 살아계시며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자이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해야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서는환난많은세상에서우리의도움이되시고우리를해치려는악한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실 것이다(9-11절).

넷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다(12-15

절). 하나님께서는만복의근원이시다. 그러므로그를경외하고의지하

며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가 주신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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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편: 기도를들으시는여호와를사랑함

[1-2절] 여호와께서내음성과내간구를들으시므로내가저를사랑하

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고난 중에 그의 음성과 간구

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우

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

며 섬겨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

고 섭리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평생 기도할 것이다.

[3-4절] 사망의줄[혹은 ‘고통’(KJV)]이 나를두르고음부의고통이내게

미치므로내가환난과슬픔을만났을때에내가여호와의이름으로기도하

기를 여호와[시]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편 저자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의 고통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당연한 행위이

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에게 기도할 것이지

만, 하나님을모르거나믿지않는자는그에게기도하지않을것이다.

실상,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운 일

을만날때마다기도로하나님의도움을 받는다. 성도는 기도로하나

님과 동행하며 그의 도우심 속에서 이 세상을 사는 자이다.

[5-6절] 여호와는[께서는] 은혜로우시며의로우시며우리하나님은[께서

는]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어리석은자를보존하시나니내가낮게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고 도덕적이시다. 그는 죄를 미워하시고

노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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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바로 그

의 이런 성품, 특히 그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이다.

‘어리석은자’(6절)라는 원어(페사임 ꚓ)는אּים ‘단순한자, 순진한

자’라는 뜻을 가진다(KJV, NASB, NIV). 단순한 자는 악의 유혹에도

쉽게 빠지며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는 이런 단순하고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고난

중에서 비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고 말한다.

[7-8절] 내영혼아, 네평안함에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너를후대하

심이로다. 주께서내영혼을사망에서, 내눈을눈물에서, 내발을넘어짐에

서 건지셨나이다.

시편저자는고난중에평안을잠시 잃었지만, 다시평안을회복했

다. 하나님께서그를후대하시고그영혼을사망에서, 그눈을눈물에

서, 그발을넘어짐에서건지셨다. 평안은하나님께서구원얻은성도

들에게주시는복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평안하라고말씀하셨

다(요 14:27; 20:21). 사도들은서신들에서구원얻은성도들에게항상

평안을 기원하였다(롬 1:7; 고전 1:2; 벧전 1:2; 벧후 1:2).

[9-11절] 내가 생존 세계[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믿는[믿은] 고로말하리라. 내가큰곤란을당하였도다. 내가경겁중

에[놀람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시편 저자는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 이제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곧 경건

이다. 그것이말씀과기도의생활이며회개와순종의생활이다.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을 체험했으므로 이런 결심을 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

그가 큰곤란을 당했고 놀란 중에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했

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다.

[12-14절] 여호와께서내게주신모든은혜를무엇으로보답할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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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원의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인생이하나님의 은혜에보답한다고하여도그것이하나님의은혜

에 비교할 만한일이 될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억만분

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시편 저자는 그가 체험한

구원의보답으로하나님의 이름을부르며감사하고찬송하며영광을

돌린다. 또그는 하나님의백성앞에서그의서원을하나님께갚겠다

고 말한다. 그 서원은 환난 날에 그가 한 약속과 결심이었다.

[15절] 성도의죽는것을여호와께서귀중히보시는도다[성도들의죽음

은 여호와 앞에서 귀하도다].

시편 저자는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얻었었다. 그는 지금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고 죽음을 겁내지 않고 있다. 성도들의 죽음은

짐승의 죽음과 다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서귀하다. 그것은결코슬프거나허무한사건이아니다. 죽음은사람

의 생의 완성이며 결산이며 열매이다.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죽음을 맞는다(딤후 4:7). 이

세상사는동안그들이행한선행은좋은상을받을것이다(계 14:13).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죽음은 특히 그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이동하

는 사건이다. 죽음의 순간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조금 참으면, 그들은

천국에서 깰 것이며, 천사들은 그들의 입성(入城)을 환영할 것이다.

[16절] 여호와[시]여, 나는진실로주[님]의종이요주[님]의여종의아들

곧 주[님]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며 그의 모친도 하나님

의 종이었고 그의 아들인 자신도 그러하다고 고백한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공언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결박

을푸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우리의죄의결박, 불행의 결박,

사망의결박을풀어주셨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 평안과기쁨, 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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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주셨다. 그것이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구원이다. 우리는이

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히 2:3) 이제는죄에게지지 말고살아계시

고 참되신 하나님, 창조주, 섭리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17-19절] 내가주께감사제를드리고여호와의이름을부르리이다. 내

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

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전정(庭)[뜰]에서 내가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저자는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말한다. 또 그는여호와의모든백성앞에서, 예루살렘의

성전 뜰에서 그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구원

의 은혜를 받은 자들마다 하나님앞에서 또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게 한 서원을 갚아야 할 것이다.

시편 116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환난 많은 세상에

서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사모하며 기도해야한다. 세상에는사망

의 고통이 있고 환난과 슬픔이 있다. 또 성도들은 순진해서 세상 사는

동안실수하고 실족하기쉽다. 그러나우리가하나님을 경외하고믿음

으로하나님께기도하면하나님께서는우리를지켜주시고건져주실것

이다. 그러므로우리는고난중에도하나님만의지하며기도해야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갚아

야한다. 우리는하나님의은혜에보답하는자답게하나님앞에서말씀

과기도로경건하게살고하나님을사랑해야하고그의계명과법도를

순종하여 바르게만 살아야 하고 죽기까지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한다.

셋째로,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약속하신가장큰복은영생과천국이다. 이세상은고난이많

고 죽음은 그 고난의 절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죽음 너머에 천국이

예비되어있다. 성도는죽는즉시하나님의품에안기며천국에서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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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편: 모든나라들아, 여호와를찬송하라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

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백성은내가 나를 위하여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사 43:21).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피조물인 사람이나 헛된 세상 것들

을 자랑하거나 칭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반대되며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하고 노여우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우리를구원하신목적도하나님을찬송하게하시기 위

함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죄 가운데 떨어졌고 하나님

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으나, 그는 긍휼과 은혜로 인류

전체 중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작정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

스도의 십자가 대속(代贖) 사역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하셨고 구주 예수 그리스

도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셨고 성령께서 중생(重生)시키시고 그들 안

에 거하신 자들이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하신 자

들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엡 1:6, 12, 14).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救贖)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해

야 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교훈하였고

(엡 5:19), 또 “그리스도의말씀이너희속에풍성히거하여모든지혜

로 피차가르치며권면하고 시와찬미와 신령한 노래를부르며 마음

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다(골 3:16). 또 히브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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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는 “이러므로우리가예수로말미암아항상찬미의제사를하나

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했다.

본문은모든나라들과모든백성들이하나님을찬양하라고말한다.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서온세계를 가리키는말이다. 이말씀은 세계복음화의 전망을보여

준다. 구약성경의 여러 구절들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 시편 67:2-3, 7, “주의도를땅위에, 주의구원을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사야 11:9,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5:

22,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박국 2:14,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하나님의뜻은신약시대에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이루어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마 28:19),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그의 이름

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전파될것이기록되었다”(눅 24:47)고말씀하셨고, 또 “성령

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예루살렘과온 유대와 사

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말씀하셨다.

사도요한은각나라와족속과백성과방언에서아무라도능히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송하는 광경을 보았다(계 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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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자비]하심이 크고 진실[신

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

하심이크고신실하심이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인자하심이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과 불행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심을

말한다. 죄의 형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므로 중보자의 피의 속죄를

암시하셨다. 창세이후로죽임을당한 어린양의 피로구속(救贖)받은

자들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었다. 그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하나님의신실하심이란그의인자하심이변함없음을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은사

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롬 11:29). 디모데후서 2:13, “우

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

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

시다(히 13:8). 그의 사랑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시다.

시편 117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창조자와구원자이

신하나님을찬송해야한다. 온세상과인류를창조하신하나님과우리

를죄와사망과지옥형벌로부터구원해주신하나님과그의아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그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와

그의아들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대속사역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

께서는 창세 전에 인류 중 얼마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다.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은혜는 시대가 지나도 변함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

할 은혜, 잊어서는 안 될 은혜이다.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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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편: 여호와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함

[1-5절] 여호와께감사하라. 저는선하시며그인자[자비]하심이영원함

이로다. 이제이스라엘은말하기를그인자[자비]하심이영원하다할지로다.

이제아론의집은말하기를그인자[자비]하심이영원하다할지로다. 이제여

호와를경외하는자는말하기를그인자[자비]하심이영원하다할지로다. 내

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

는 아론의 집 제사장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저자는 특히 고통 중에 여호

와께 부르짖었을 때 그가 응답하시고 그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음을

말한다. 성도는 세상에서 원수들로 인한 마음의 고통도 있고 육체적

인 질병에도 떨어지며 경제적 궁핍도 경험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

시는 자들은 여러 가지 고난의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조를 요청하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평안한 곳에 세우신다.

[6-9절] 여호와는[께서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어찌할꼬. 여호와께서내편이되사나를돕는자중에계시니그러므

로나를 미워하는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보리로다. 여호와께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시편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편이심을 확신한다. ‘내 편’이라는 말

은 ‘나를위하시고도우신다’는뜻이다. 이런확신은하나님을의지하

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의를 행할 때 생기는 확신이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런 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이 되심

을 느낄 것이다. 시편 저자는 이런 확신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시편 118편: 여호와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함

- 575 -

않게 되었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을 내리실 것도 알았다.

그러므로그는여호와께피함이사람을신뢰함보다나으며여호와

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말한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표현은 그를 의지한다는 뜻이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

을 당할 때 하나님께 그일을 고하고 그의구원을 호소할 것이다. 그

가하나님을신뢰함이사람을신뢰함보다낫다고한것은, 사람의힘

은 유한하나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시며, 또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10-14절] 열방이 나를에워쌌으니[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이름으

로저희를끊으리로다. 저희가나를에워싸고에워쌌으니[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이름으로저희를끊으리로다. 저희가벌과같이나를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불같이소멸되었나니내가여호와의이름으로 [정녕] 저희를끊

으리로다. 네가나를밀쳐넘어뜨리려하였으나여호와께서나를도우셨도

다. 여호와는[께서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말한다. 이스라엘 나라는 때때

로 주위의 이방나라 연합군의 침략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의 이름으로(세 번 반복해 말함) 즉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원수들을 이길 것이다. 원수

들이 요란한 소리를내며 에워싸독침을 쏘려 하는 무서운 벌떼같이

그를 에워싸지만, 가시덤불의 불이 요란하게 타나 오래가지 못하고

곧 꺼지듯이, 그들의 공격도 그러할 것이다. 그들이 그를 말로, 폭력

으로넘어뜨리려했지만, 하나님께서는그를도우셨고원수들을물리

쳐주셨다. 그러므로시편저자는 “여호와는나의능력과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15-18절] 의인의장막에기쁜소리, 구원의소리가있음이여, 여호와

의오른손이 권능을베푸시며여호와의 오른손이높이들렸으며여호와의

오른손이권능을베푸시는도다. 내가죽지않고살아서여호와의행사를선

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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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비록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그를믿음으로의롭다하심을받은자이다. 의인의장막에기

쁜소리, 구원의소리가있다. 그것은하나님께서베푸신구원의기쁨

의 소리이다. 원수들의 비난과 핍박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의 슬픔과 그의 두려움은 변해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

다. 시편 저자는 그의 구원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말미암은

것임을고백한다(세 번반복해말함). 하나님께서는전능자이시며 그

의오른손은권능의손이다. 그는오른손을 높이드시고 권능을베푸

셔서 의인을 해치는 자들을 벌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부족 때문에하나님의 징책을 받아거의 죽을 지경에 떨어졌

다고느꼈다. 그러나 그는 고통중에부르짖었고(5절) 하나님께서그

를 긍휼히 여기셔서그를 구원하여 주셨고그는 기쁨을얻었던 것이

다. 이제 그는 “[내가]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라고 말한다.

[19-21절] 내게의의문을열지어다. 내가들어가서여호와께감사하리

로다. 이는여호와의문이라. 의인이그리로들어가리로다. 주께서내게응

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의의 문’은 예루살렘 성전 문을 가리킬 것이다. 죄인이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다. 구약의짐승 제사는예수 그리스도의십자가속죄사역을상징했

고 구약성도는 신약성도와 똑같이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본다. 시편저자는 “의인이그리로들어가리로다”라고말한

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

스도를믿음으로이다(갈 2:16). 시편 저자가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이며 심한 고통 중에서,

죽을 것 같은 곤경에서 그를 구원해주셨기 때문이다.

[22-23절] 건축자의버린돌이집모퉁이의머릿돌[모퉁잇돌, 기초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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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구절은예수 그리스도께서백성의 지도자들에게버림받으실 것

을예언한말씀이다(마 21:42; 막 12:10-12; 행 4:11; 벧전 2:4). 대제사

장들과장로들은예수그리스도를시기하고미워했고그를정죄하여

죽였다. 그러나건축자의버린 돌같은예수그리스도께서는집모퉁

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머릿돌은 건물에 요긴한 기초석이다. 하나님

께서는 죄인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와 그

리스도가 되게 하셨다(행 2:36). 그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승리의

일이 되게 하셨고 사람들의 심히 죄악된 사건이 죄인들을 구원하시

는 방법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일을 행하셨다.

[24-26절] 이날은여호와의정하신것이라. 이 날에우리가즐거워하

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시]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시]

여, 우리가구하옵나니이제형통케하소서. 여호와의이름으로오는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날은건축자의버린 돌이 집모퉁이의머릿돌이된날, 곧 메시

아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그것이

주일(主日)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호산나’라

는 말이다. 성경에서 구원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원수들의 핍박으로

부터의 구원일 뿐 아니라, 죄로부터와 죄의 형벌인 죽음과 지옥으로

부터의 구원이다. 또 그 구원의 결과는 형통이다. 그것은 평안, 건강,

물질적 유여를 포함하며, 영생과 영광의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메시아를 가리킨다. 그것은

그의초림(初臨)과 재림(再臨)을다 포함한다고 본다(마 21:9; 23:39).

메시아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이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의 일과 영광을 위해 천국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27-29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하나님께서는 여호와시라](KJV).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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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게비취셨으니[비추셨으니] 줄로희생을제단뿔에맬지어다. 주는[께서

는] 나의하나님이시라. 내가주께감사하리이다. 주는[께서는] 나의하나님

이시라. 내가주를높이리이다. 여호와께감사하라. 그는선하시며그인자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영원자존자, 주권자, 언약이행자, 은혜를베푸는자라는

의미를담고 있는것 같다. 여호와께서는 은혜의얼굴빛을 비추셨다.

그빛은죄사함과구원, 평안과건강과영생을주시는빛이시다. 번제

단은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고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다. 번제단

의 뿔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그에게 상달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됨을 상징하는 것 같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나의하나님’으로두 번부르며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고백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속죄사역을믿음으로죄사함과

의롭다하심을얻고 하나님의계명을순종함으로써만가능한관계이

다. 또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체험했음을 암시

한다. 그것은 그의 도우심과 구원과 능력의 체험을 말한다.

시편 118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시편 저자는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세상에는 우리를 에워싸며 대적

하는원수들이많으나, 하나님을아는자들은하나님만의지할것이다.

우리는하나님을알고그를경외하고언제나그를믿고의지해야하며,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둘째로, 그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였다. 오늘날에

도우리가환난날에하나님께피하고하나님만의지할때에여호와의

오른손이우리를도우실것이다. 그는우리의원수들을끊으실것이다.

셋째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것은

메시아의죽으심과부활로그가우리의구주와주가되심을예언한것

이다. 우리는그를믿음으로죄사함과의롭다하심의구원을받았고그

결과로 영생을 얻었고, 또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형통을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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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편: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함
15)

1-24절, 행위 완전함, 범죄치 않음, 말씀 사모함

[1-8절] 행위완전하여여호와의법에행하는자가복이있음이여, 여호

와의증거를지키고(나차르 (ꗺר 전심으로여호와를구하는자가복이있도

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님]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님]의법도로명하사우리로근실히[부지런히] 지키게(솨마르 (ꗫꚂר 하셨

나이다. 내길을굳이정하사주[님]의율례를지키게(솨마르 (ꗫꚂר 하소서.

내가주[님]의모든계명에주의할때에는부끄럽지아니하리이다. 내가주

[님]의의로운판단을배울때에는정직한마음으로주께감사하리이다. 내

가 주[님]의 율례를 지키오리니(솨마르 (ꗫꚂר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게 도덕적 온전함을 원하신다. 우리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

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길을굳게 정하고 그의모든 계명에 주의해야 하고

그의 의로운 판단을배우며 불의를 행하지말고 주님의도를 행하며

그것을 부지런히 지켜야 한다.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이

며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주님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또우리가주님의율례를지킬때주께서는고난이많은세상에서우

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세상

사는 동안 성경을 힘써 읽고 지킴으로써 그런 복을 누려야 한다.

[9-16절] 청년이 무엇으로그 행실을 깨끗케하리이까? 주[님]의 말씀

15) 원문성경시편 119편은 8절씩 단위로된 22개의문단으로되었고, 각

문단 8절들의 첫 글자는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의 순서대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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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따라삼갈것이니이다. 내가전심으로주[님]를찾았사오니주[님]의계명

에서떠나지말게하소서. 내가주께범죄치아니하려하여주[님]의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입의모든규례를나의입술로선포하였으며내가모

든 재물을즐거워함같이 주[님]의 증거의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

[님]의법도를묵상하며주[님]의도에주의하며주[님]의율례를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은 젊을 때 실수와 연약이 많을 수 있으나, 젊을 때부터 행실

을 깨끗케 해야 한다. 그가 젊을 때 행실을 깨끗케 하면 나이가 들

때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가질 것이다. 죄짓

지않고거룩하게사는것이성도의삶의일차적목표이다. 하나님의

뜻은우리의거룩함, 즉우리가죄로부터구원을받아 행실이깨끗해

지는 것이다(살전 4:3). 성도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마음에두어야한다. 청년이행실을깨끗케하는방법은하나님

의말씀을따라삼가는것이다. 우리는전심으로하나님을찾아야하

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의 계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기를 힘써야 하며 또 하나님의 규례

를다른이들에게전해야한다. 가르치는것은배운내용을확실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즐거워해야하고 또 그의법도를 묵상하고 그의길에 주의하

고그의율례를즐거워하고그의말씀을 잊지 않기를결심해야 한다.

[17-24절] 주[님]의종을후대하여살게하소서. 그리하시면주[님]의말

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의 기이한 것을보게 하소서.

나는땅에서객이되었사오니주[님]의계명을내게숨기지마소서. 주[님]의

규례를항상사모함으로내마음이상하나이다. 교만하여저주를받으며주

[님]의계명에서떠나는자를주께서꾸짖으셨나이다. 내가주[님]의증거를

지켰사오니훼방과멸시를내게서떠나게하소서. 방백들도앉아나를훼방

하였사오나주[님]의종은주[님]의율례를묵상하였나이다. 주[님]의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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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시편 저자는 고난의 현실에 처해 있었다. 그는 “주님의 종을 후대

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가 지금 죽음의 위험 속

에 있음을 암시한다. 또 그는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과 방백들에게 따돌림과 비난과 멸시를 당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서그를 살게 하시면 그의말씀을지키겠다고 고백한다. 또 그는 “내

눈을열어하나님의법의기이한것을보게하소서,” “주님의계명을

내게숨기지마소서”라고말한다. 그는하나님의규례를항상사모함

으로마음이상했다. 그는방백들이앉아그를비난했을 때도하나님

의 율례를 묵상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즐거움과 조언자로

삼았다. 고난중에승리하는길은하나님의말씀을지키는것이다. 교

만하여 주님의 계명에서 떠난 자를 주께서는 꾸짖으시며 주님의 증

거를 지키는 자에게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떠나게 하신다.

본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행위완전한자가복되다. 하나님

을 전심으로 구하며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런 자이다. 하나님

께서는 그런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로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범죄치 않는다. 성도의

삶의일차적목표는범죄치않고행실을깨끗하게하는것인데, 성도가

범죄치 않고 깨끗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말씀을 따라서

조심하는길뿐이다. 성경말씀을주야로묵상하는성도는거룩한삶, 즉

성화를 조금이라도 이룰 것이다. 성경은 성화의 중요한 도구이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즐거워하

며 묵상해야 한다. 우리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사람들의 훼방과 멸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교훈을 묵상하며 지키기를 힘써

야 하고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기쁨을 잃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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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8절,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듦

[25-27절] 내 영혼이 진토[흙먼지]에붙었사오니주[님]의 말씀대로 나

를소성케하소서. 내가나의행위[길들]를고하매주께서내게응답하셨으

니주[님]의율례를내게가르치소서. 나로주[님]의법도의길을깨닫게하

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님]의 기사(奇事)를 묵상하리이다.

시편 저자는 고난의 형편에 처해 있었다. 그는 “내 영혼이 흙먼지

에 붙었다”고 표현했다. 또 그가 자기의 길들을 고한다는 말은 자신

의 부족한 행위들과 고난의 현실을 암시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길을 구했다. 그

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대조하며 바른 길을 강조한다. 그는

“주님의말씀대로나를소성케하소서,” “주님의율례를내게가르치

소서,” “나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말한다. ‘소성

한다’는 말은 심신의 힘과 회복을 얻는다는 뜻이다.

[28-32절] 나의영혼이눌림을인하여녹사오니[나의영혼이슬픔때문

에흐느끼오니](NASB) 주[님]의말씀대로나를세우소서. 거짓행위[길]를내

게서떠나게하시고주[님]의법을내게은혜로이베푸소서. 내가성실한[신

실한] 길을택하고주[님]의규례를 내 앞에두었나이다. 내가주[님]의증거

에 밀접하였사오니[꼭 붙들었사오니] 여호와[시]여, 나로 수치를당케마소

서. 주께서내마음을넓히시오면내가주[님]의계명의길로달려가리이다.

시편저자는원수들의비난 때문에 마음의 슬픔과고통이컸던 것

같다(22-23절). 그는 거짓된 행동을 할 위험이 있었고 수치를 당할

위험도있었다. 그러나그는 “주님의말씀대로나를세우소서,” “거짓

된 행동을 내게서떠나게 하시고주님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

서. 내가 신실한 길을 택하고 주님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라

고말하며 “내가주님의증거를꼭붙들었사오니,” “주께서내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라고 고백한다.

[33-35절] 여호와[시]여, 주[님]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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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지키리이다. 나로깨닫게하소서. 내가주[님]의법을준행하며전심

으로지키리이다. 나로주[님]의계명의첩경[길]으로행케하소서. 내가이

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시여, 주님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님의 증거로 향하게 하소서”라

고 말하고, 또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하였나이다”(40절)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시다. 또 우리는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해야 한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목적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을 힘써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주님의법을준행하며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님의계

명의길로행케하소서”라고말한다. 우리는하나님의말씀을끝까지

지켜야 하고 전심으로 지켜야 한다.

[36-40절] 내 마음을주[님]의증거로향하게하시고탐욕으로 향치말

게하소서. 내 눈을돌이켜허탄한것을보지말게하시고주[님]의도(道)

에[길안에서] 나를소성케하소서. 주[님]를경외케하는주[님]의말씀을주

[님]의종에게세우소서[견고케하소서]. 나의두려워하는훼방[비난]을내게

서 떠나게 하소서. 주[님]의 규례[판단들]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님]의 의에[의 안에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저자는탐욕과허탄한것을멀리하기를원한다. 그는 “탐욕으

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

서”라고 말한다. 탐욕과 허탄한 것은 신앙생활에 방해거리이다. 또

그는 “주님을경외케하는주님의말씀을주님의종에게견고케하소

서”라고 말한다. 주님의말씀이그의 삶속에견고케되기를구한것

이다. 또그는 “주님의도안에서 나를 소성케하소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나를소성케 하소서”라고말한다. 그는하나님의말씀안에

서 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기를 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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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절] 여호와[시]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자비]하심과

주[님]의구원을내게임하게하소서. 그리하시면내가나를훼방[비난]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

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완전히]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님]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

이다. 내가주[님]의법도를구하였사오니자유롭게행보할것이오며또열

왕앞에주[님]의증거를말할때에수치를당치아니하겠사오며나의사랑

하는 바 주[님]의 계명을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님]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시편저자는원수들의심한 비난 때문에마음의큰 고통을 당하고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지도 모르는

처지에있지만, 하나님께서자비하심으로그의기도를들으시고건져

주시면자유롭게행하며수치를당치않게될것이라고기대한다. 그

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붙들고 앙망하며 그것

을 영영히, 끝없이 지키기를 결심했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했

다. 그는 “진리의말씀이내 입에서완전히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

가 주님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나의 사랑하는

바주님의계명을스스로즐거워하며또나의사랑하는바주님의계

명에 내 손을 들고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라고 말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즐거워하고 우리 자신의 부족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

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항상 끝까지 전심으로 지켜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탐욕과 허탄한 것을 멀리해야 한다. 탐욕과 허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고 신앙생활에 방해거리이다. 탐심은 돈

사랑, 세상 사랑이며 우상숭배이다. 우리는 그런 것을 멀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가고난중에도하나님의말씀을붙들고지킬때우리는

심신의 힘과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체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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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절, 위로, 계명 지킴, 고난

[49-50절] 주[님]의종에게 하신 말씀을기억하소서. 주께서나로소망

이있게하셨나이다. 이말씀은나의곤란중에위로라. 주[님]의말씀이나

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말씀은 내세의영생뿐아니라현세에서도하나님의보호

와 공급을 약속하는 소망의 말씀이다. 또 그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

가 되고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살리는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이다.

[51-54절] 교만한자가나를심히조롱하였어도나는주[님]의법을떠나

지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시]여, 주[님]의옛규례를내가기억하고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님]의율법을버린악인들을인하여내가맹렬한노에잡

혔나이다. 나의 나그네된집에서 주[님]의 율례가나의 노래가되었나이다.

시편 저자는 교만한 자가 심히 조롱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

을 떠나지 않고 기억하였다. 그것은 승리의 비결이며 그의 위로이었

다. 그는하나님의율법을버린악인들과그들의악행들 때문에맹렬

한 분노에 잡히기도 했으나, 나그넷길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었고 그의 노래가 되었다.

[55-57절] 여호와[시]여, 내가밤에주[님]의이름을기억하고주[님]의법

을지켰나이다. 내소유는이것이니곧주[님]의법도를지킨것이니이다. 여

호와는[께서는] 나의분깃이시니나는주[님]의말씀을지키리라하였나이다.

시편 저자는, 사람이 해이해지거나 두려움을 가질 밤에도 하나님

의 이름을 기억하고그의 법을지켰다고 말하며 주님의법도를 지킨

것이그의소유라고고백한다. 우리가하나님의말씀을지킨것은불

타 없어질 세상 것들보다 값지다. 또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그의 분

깃, 즉 기업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58-60절] 내가전심으로주[님]의은혜를구하였사오니주[님]의말씀대

로나를긍휼히여기소서. 내가내행위를생각하고주[님]의증거로내발을

돌이켰사오며주[님]의계명을지키기에신속히하고지체치아니하였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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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했다. 사람이 평안과 복

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다. 또 시편 저자는 자신

의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돌아왔다. 하나

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원하신다. 참된 회개는 계명 순종의

삶이다. 성도가하나님의계명을지키는것은지체할수없는일이다.

[61-63절] 악인의줄이내게두루얽혔을지라도[악한자들의무리가나

를둘러쌌으나](KJV) 나는주[님]의법을잊지아니하였나이다. 내가주[님]의

의로운규례를인하여밤중에일어나주께감사하리이다. 나는주[님]를경

외하는 모든 자와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친구]라.

성도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승리할 것이다.

세상이무법천지가아니고 공의의하나님께서 계신것은의인들에게

는 큰위로이다. 참된 우정은 하나님을경외하는믿음에서 가능하다.

[64-66절]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자[자비]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

니주[님]의율례로나를가르치소서. 여호와[시]여, 주[님]의말씀대로주[님]

의종을선대하셨나이다. 내가주[님]의계명을믿었사오니명철(투브타암

ꘞꖨם 선한](טוּב 판단력, 분별력]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심을 말하며 그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한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셨음을 말

한다. 그것은그의긍휼로그를도우시고구원하셨음을말한다. 또그

는 하나님께 선한 분별력과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한다.

[67-69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지키나이다. 주는[께서는] 선하사선을행하시오니주[님]의 율례로

나를가르치소서. 교만한자가거짓을지어나를치려하였사오나나는전

심으로 주[님]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고난은 시편 저자에게 유익하였다. 그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께 회개하고 말씀을 어겼던 과거를 반성하고 계명을 지키게 되었다.

그는 선하신 주의 말씀을 더욱 배우기를 원한다. 또 그는 교만한 자

가 거짓말을 지어그를 치려 하였지만 거기에 대응하지않고 전심으



시편 119편: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함

- 587 -

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겠다고 결심한다.

[70-72절] 저희마음은살쪄지방같으나나는주[님]의법을즐거워하

나이다. 고난당한것이내게유익이라. 이로인하여내가주[님]의율례를

배우게되었나이다. 주[님]의입의법이내게는천천금은보다승하니이다.

악인들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고 하나님의 교훈을 겸손히 받아들

이지않고 믿지도순종하지도않지만, 시편저자는오직하나님의법

을 즐거워하였다. 사람의 참 가치는 경건과 도덕성에 있다.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이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된다. 질병이나궁핍, 대적자의비난이나전쟁등의고난은그

자체로는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한다.

시편저자는이 모든일들을깨닫고하나님의말씀이 그에게 천천

금은보다 낫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다.

정말그렇다. 이세상에서하나님의말씀보다귀중한것은없다. 그것

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하나님의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서 주시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한다.

본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의말씀은우리의곤란중

에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힘이 된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

과힘을주며그말씀을붙듦으로늘위로와힘을얻고승리할수있다.

둘째로, 고난은 성도에게 큰 유익이 된다. 성도는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행했지만고난을통해하나님의법을배우며그법을지키게된다

(67, 71절). 고난은성도의성화, 즉거룩하고선한삶에큰유익이된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천천 금은보다 더 큰 복이다.

하나님의말씀을지키는것이의이며하나님의뜻이다. 그것은 세상에

서 성도의 바른 삶일 뿐 아니라, 평안과 영생의 복된 삶이다.



시편 119편: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함

- 588 -

73-96절, 고난과 핍박 중에 말씀을 붙듦

[73-74절] 주[님]의손이나를만들고세우셨사오니[형성하셨사오니] 나

로깨닫게하사주[님]의계명을배우게하소서. 주[님]를경외하는자가나

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하나님께서는우리를만드셨고그의계명을주셔서우리로배우며

행케 하신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진실한 형제들을 볼 때 기쁨을 얻을 것이다.

[75-77절] 여호와[시]여, 내가알거니와주[님]의판단은의로우시고주

께서 나를괴롭게하심은성실하심[신실하심]으로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

오니주[님]의종에게하신말씀대로주[님]의인자[자비]하심이나의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

[님]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우리의고난은하나님의계명대로된 것이며하나님의공의로우심

과신실하심에 의한것이다. 그러나하나님의계명안에는그의인자

하심도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위안이 되고 그의 긍휼하

심으로우리가 살기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낙심치않고 하나님

의 법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부족을 고치기를 원해야 한다.

[78-80절]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걸고 넘어뜨렸사

오니] 저희로수치를당케하소서. [그러나] 나는주[님]의법도를묵상하리

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알리이다[주님을경외하는 자들과 주님의 증거를 아는자들로내게

돌아오게 하소서](KJV, NASB). 내 마음으로주[님]의율례에완전케하사나

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시편 저자는 교만한 자들이 무고히 그를 걸고 넘어뜨렸으니 그들

로 수치를 당케 하시기를 구하며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묵상했다. 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돌아와 자기

와 교제케 하시며 자신을 말씀 안에서 완전케 하시기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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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2절] 나의영혼이주[님]의구원을사모하기에피곤하오나나는오

히려주[님]의말씀을바라나이다. 나의말이주께서언제나나를안위하시

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시편 저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사모하며 기다

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며 참고 기다렸다.

[83-84절] 내가 연기중의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님]의 율례

를잊지아니하나이다. 주[님]의종의날이얼마나되나이까? 나를핍박[박

해]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심판]하시리이까?

시편 저자는 연기 중에 검게 그을린 가죽병같이 심신으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율례를 잊지 않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실지 기다렸다.

[85-88절] 주[님]의법을 좇지아니하는교만한자가나를해하려고웅

덩이를팠나이다. 주[님]의모든계명은신실하니이다. 저희가무고히나를

핍박하오니나를도우소서. 저희가나를세상에서거의멸하였으나나는주

[님]의법도를 버리지아니하였사오니주[님]의인자[자비]하심을따라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님]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법을 좇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그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고무고히그를핍박했고그를거의 멸했으나, 이런 상황에서도그

는 하나님의 모든계명이 신실함을 인정하고그의 법도를 버리지 않

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심신을 회복케 하시는 그의 은혜를 간구했다.

[89-91절] 여호와[시]여, 주[님]의말씀이영원히하늘에굳게섰사오며

주[님]의성실하심[신실하심]은대대에이르나이다. 주께서땅을세우셨으므

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님]의 규례[판단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님]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는 말은 천체의 제도와

천체의 규칙적 운행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도 영원하다고 말한다. 또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도 항상

있다. 지구가 안정된 땅이므로 우리는 땅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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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움과위험을느끼지않는다. 이처럼만물, 곧하늘과땅전체가

하나님의 종이므로 그의 규례대로 오늘날까지 변함 없이 존재한다.

[92-93절] 주[님]의법이나의즐거움이되지아니하였더면내가내고

난중에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주[님]의법도를영원히[결코] 잊지아니하

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법이 시편 저자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게 하셨기 때문

에그는하나님의법도를결코잊지않고지키겠다고 말한다. 사람이

영육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다.

[94-96절] 나는주[님]의것이오니나를구원하소서. 내가주[님]의법도

를 찾았나이다[연구하였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엿보았으

나] 나는주[님]의증거를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모든완전한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님]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읽고 연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시편 저자는 악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고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넓고 깊고 풍부하다고 고백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고난이 공의롭고신실하

신하나님께서주신것이며그가그의인자와긍휼로우리를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고 고난 중에도 그의 말씀을 지켜 온전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때때로고난중에심히피곤할지라도하나님을믿고

그의구원을참고기다리며그의말씀을잊지말고붙들고끝까지지켜

야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핍박하고해치려는 교만한자들을징벌

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심신의 회복을 주실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하나님의말씀의 진리성과가치를알고그의 말씀을

즐거워하고결코잊지말고그말씀을연구하고생각하고붙들어야한

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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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0절, 종일 묵상, 내 발에 등, 말씀 사랑

[97-102절] 내가주[님]의 법을 어찌그리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항상] 묵상하나이다. 주[님]의계명이항상나와함께하므로그것이나

로원수보다지혜롭게하나이다. 내가주[님]의증거를묵상하므로나의명

철함이나의모든스승보다승하며주[님]의법도를지키므로나의명철함이

노인보다승하니이다. 내가주[님]의말씀을지키려고발을금하여모든악

한길로가지아니하였사오며주께서나를가르치셨으므로내가주[님]의규

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므로 그것을 항상 묵상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이 항상 그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그로 하여금 원수들

보다 지혜롭게 하며 그의 스승들과 노인들보다 명철하게 했다. 하나

님의말씀은그어떤인간적지혜보다낫고그의어떤선생의가르침

보다 낫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은 지혜는 없다.

시편저자는하나님의말씀을지키기 위해 그의발을 금하여 계명

을 어기는 모든 악한 길로 가지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가르치셨으

므로그가그의규례에서떠나지않았다고말한다. 성도는악을멀리

하도록 그의 발걸음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103-104절] 주[님]의말씀의맛이내게어찌그리단지요. 내입에꿀

보다더하니이다. 주[님]의법도로인하여내가명철케되었으므로모든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저자는하나님의말씀의맛이꿀보다더달다고 말한다. 그것

은영적으로건강한표이다. 우리는성경말씀의단맛을알아야한다.

영적으로건강하지않은자는성경말씀의맛을알지못한다. 또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법도로 인해 자신이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 모든 불의하고 악한 행위를 미워하겠다고 말한다.

[105-106절] 주[님]의말씀은내발에등이요내길에빛이니이다. [나

는]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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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다. 인생의

여정에죄악된유혹, 의심, 슬픔, 낙심, 고난등의어두운일들이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의와 선을 지시하시고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위로와기쁨과 힘도주신다. 또시편저자는하나님의의로운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환경 처지

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키기로 결심해야 할 말씀이다.

[107-110절] 나의고난이막심하오니여호와[시]여, 주[님]의말씀대로

나를소성케하소서. 여호와[시]여, 구하오니내입의낙헌제를받으시고주

[님]의규례로나를가르치소서. 나의생명이항상위경에있사오나주[님]의

법은잊지아니하나이다. 악인이나를해하려고올무를놓았사오나나는주

[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저자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신

의회복과구원얻기를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심한 고난중에도

우리의심신의 회복을주신다. 시편저자는 또하나님께서그의입술

로 자원하며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규례를 그에게 가르쳐주

시기를기도한다. 또그는그의생명이항상원수들의위협에드러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았다. 악인들은 그를 해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그는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았다. 죽음보다 더 무서

운 것은 죄 짓는 것과 그로 인해 징계와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111-112절] 주[님]의 증거로내가영원히기업을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즐거움이됨이니이다. 내가주[님]의율례를길이끝까지행하려고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편저자는하나님의말씀을즐거워하며영원한기업으로삼았다.

이것이참믿음이요경건이다. 또그는하나님의말씀을 끝까지행하

려고그의마음을그말씀에기울였다. 사람은마음을어디두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달라진다.

[113-120절] 내가두마음품는자를미워하고주[님]의법을사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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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주는[께서는] 나의은신처요방패시라. 내가주[님]의말씀을바라나이

다. 너희행악자여, 나를떠날지어다. 나는내하나님의계명을지키리로다.

주[님]의말씀대로나를붙들어살게하시고내소망이부끄럽지말게하소

서. 나를붙드소서. 그리하시면내가구원을얻고주[님]의율례에항상주

의하리이다. 주[님]의 율례에서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궤사는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세상의모든악인을찌끼같이버리시니[버

리셨나니](NASB)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님]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시편 저자는 두 마음 품는 자, 곧 의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를 미워했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다. 또

그는환난많은세상에서하나님을은신처와방패로삼았다. 또그는

행악자를멀리했다. 행악자는교제의대상이아니다. 또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며 또 그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율례를 떠난 자들을 멸시하셨고 세상

의 모든 악인들을 찌끼같이 버리셨고 마지막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시편 저자의 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었고 또 그는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였다. 이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 여호와를 경외

함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며 핵심적 요소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종일묵상하고, 그럼으로써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지혜로운자

가 되고, 또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체험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며 우리 길에 빛이

됨을 알고 그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붙들면 승리할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두마음을 품는자를미워하시고모든 악인을

찌끼같이버리신다. 악인은가치가없다. 우리는하나님의말씀을사랑

하고 하나님을우리의 은신처와 방패로 삼고 행악자를 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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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4절, 주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함

[121-128절] 내가공(公)과의를행하였사오니나를압박자에게붙이

지 마옵소서. 주[님]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님]의 인자[자비]하신 대로 주[님]의종에게 행

하사주[님]의율례로내게가르치소서. 나는주[님]의종이오니깨닫게하사

주[님]의증거를알게하소서. 저희가주[님]의법을폐하였사오니지금은여

호와의일하실때니이다. 그러므로내가주[님]의계명을금곧정금보다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내가 범사에 주[님]의 [모든]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저자는교만한자들의 압박을 받고있었으나그는평소 의롭

게살았고하나님의선한섭리를믿었고 그의 보호와복을기도한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했고 그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눈이 피곤했다. 하나님의 구원은 때때로 더딘 것 같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기를 원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시

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귀하게여기며 사랑했고그말씀을붙들고 거짓 행위를미워했다.

[129-131절] 주[님]의증거가기이하므로내영혼이이를지키나이다.

주[님]의말씀을열므로우둔한자에게비취어깨닫게하나이다. 내가주[님]

의 계명을 사모하므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저자는하나님의말씀들이놀라운내용임을증거하며그것을

지킨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말씀하심, 그 기적들, 예언과

성취 등은 다 놀라운 일들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한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우둔한자로 하여금깨닫게 해주

시기를원한다. 그는주의계명을사모하며 그말씀을받기를원하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됨을 아는 자들은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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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34절] 주[님]의이름을사랑하는자에게베푸시던대로내게돌

이키사나를긍휼히여기소서. 나의행보를주[님]의말씀에굳게세우시고

아무죄악이나를주장치못하게하소서. 사람의압박에서나를구속(救贖)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시편저자는하나님께서그의이름을 사랑하는자들에게베푸시던

대로, 즉 그의 도우심과구원으로 그를 긍휼히여기시기를 기도한다.

또 그는 성경말씀대로만 바르게 굳게 믿고 지키고, 그것을 떠나거나

그것에 반대되는 모든 죄악된 일을 버리기를 원한다.

[135-136절] 주[님]의 얼굴로 주[님]의 종에게 비취시고 주[님]의 율례

로나를가르치소서. 저희가주[님]의법을지키지아니하므로내눈물이시

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지식은 참된 경건의 시작이다. 그러나 하나님

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그의 눈에는 시냇물 같은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의분의눈물인 동시에 긍휼의눈물이었을것이다.

[137-141절] 여호와[시]여, 주는[께서는] 의로우시고 주의판단은 정직

하시니이다. 주[님]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신실]하도소이다.

내대적이주[님]의말씀을잊어버렸으므로내열성이나를소멸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심히 정미(精美)하므로(체루파 ꙃ)[깨끗하므로]רו꘩ּה 주[님]

의종이이를사랑하나이다. 내가미천하여멸시를당하나주[님]의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그의 판단들과 그의 명하신

증거가 정직하시고 의로우시고 지극히 신실하시다고 말한다. 그의

대적들은하나님의말씀을잊어버렸으나, 그는오히려하나님의말씀

을 변호하려는 열심이 심히 컸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깨끗하므

로그는그말씀을사랑한다. 그는사람들의멸시를당하고미천해졌

으나 그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의 말씀을 잊지 않고 묵상하며 사랑하고 그 교훈대로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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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44절] 주[님]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님]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우환이내게미쳤으나주[님]의계명은나의즐거움이니이다. 주[님]

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영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도그러하다. 또하나님의법은진리이시다. 그러므로시편 저자는

환난과우환이그에게미쳤으나하나님의계명이그의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또 그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영원히 의로우시므로 그로 깨닫

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본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시편저자는교만한자들의압박

을 받았다. 121-122절, “나를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 . .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폐

하였고 지키지 않았고 시편 저자는 그들에게 멸시를 당하였다.

둘째로, 시편저자는고난중에도하나님의말씀을붙들고행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공의를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며사모했고그말씀대로살기를소원했고그말씀을잊지않았

고즐거워했다. 우리는고난중에하나님의말씀을붙들고그것을정금

보다더사랑하고그말씀을주야로읽고묵상하고배우고지키고보수

(保守)하고 잊지 말고 즐거워하며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큰복이다.

셋째로, 하나님의말씀은의롭고진실하고심히깨끗하다. 123절, “주

의 의로운 말씀.” 138절, “주님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신실하

도소이다.” 140절, “주님의말씀이심히깨끗하므로.” 142절, “주님의법

은 진리로소이다.” 시편 19:7-8,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

성케하고여호와의증거는확실하여우둔한자로지혜롭게하며여호

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요한복음 17:17,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

리는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성경을 귀히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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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76절, 주야로 묵상, 말씀 사랑, 큰 평안

[145-152절] 여호와[시]여, 내가전심으로부르짖었사오니내게응답하

소서. 내가주[님]의율례를지키리이다. 내가주께부르짖었사오니나를구

원하소서. 내가주[님]의증거를지키리이다. 내가새벽전에부르짖으며주

[님]의말씀을 바랐사오며 주[님]의 말씀을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깨었나이다. 주[님]의인자[자비]하심을따라내소리를들으소서. 여호

와[시]여, 주[님]의규례를따라나를살리소서. 악을좇는자가가까이왔사

오니저희는주[님]의법에서머니이다. 여호와[시]여, 주께서가까이계시오

니주[님]의모든계명은진리니이다. 내가전부터주[님]의증거를궁구하므

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며 전심 기도는 큰 믿음의 표현이다. 하나님

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만 회개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증거를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특히 새벽

기도는 정성과 자기 부정과 간절함의 표현이다. 또 밤이 깊기 전에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도 유익과 복이 크다.

우리가감히기도응답과생명구원을하나님께구할수있는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에

서먼악인들이시편저자에게가까이 왔지만, 그는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와 가까이 계심과 그의 계명들이 다 진리임을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신 말씀임을 알아야 한다.

[153-155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아니함이니이다. 주는[께서는] 나의원한(리브 Ꙟ)[송사]을펴시고[풀יב

어주시고] 나를구속(救贖)하사주[님]의말씀대로나를소성케하소서. 구

원이악인에게서멀어짐은저희가주[님]의율례를구하지아니함이니이다.

시편 저자는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다.

그는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아뢴다. 소성케 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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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심신을회복시키고새힘을준다는뜻이다. 시편저자는하나님께

그의억울함을 호소하고건강과힘과위로를구한것이다. 그러나주

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156-160절] 여호와[시]여, 주[님]의긍휼이크오니주[님]의규례를따

라나를소성케하소서. 나를핍박하는자와나의대적이많으나나는주[님]

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궤

사(詭詐)한 자(보그딤 ꕉꔾꔬ)[배신자들]를내가보고슬퍼하였나이다[몹시ים

싫어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법도 사랑함을보옵소서. 여호와[시]여, 주

[님]의 인자[자비]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주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오니 주[님]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시편 저자는 그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으나 고난 중에

하나님의말씀을 붙들고 그의 법을 잊지 않고 그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았고그의 법을사랑했다. 그 말씀은진리이며의롭고 영원하시다.

[161-168절]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만경외하나이다. 사람이많은탈취물을얻은것처럼나는주[님]의말

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님]의 법을 사랑

하나이다. 주[님]의의로운규례를인하여내가하루일곱번씩주[님]를찬

양하나이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의

계명을행하였나이다. 내심령이주[님]의증거를지켰사오며내가이를지

극히사랑하나이다. 내가주[님]의법도와증거를지켰사오니나의모든행

위가 주의[주님] 앞에 있음이니이다.

시편 저자는 방백들에게 무고히 핍박을 받았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지극히 사랑하고 하루 일곱 번씩

찬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힘써 지켰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저희에게 장애물

이없을것이다. 평안(솰롬 Ꚃ)은לוֹם 마음의평안, 육체적건강, 물질

적 안정과 여유, 환경적 평안 등을 다 포함한다. 이것은 확실히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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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건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다.

[169-172절] 여호와[시]여, 나의부르짖음이주의[주님]앞에이르게하

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주님] 앞에

달하게하시고주[님]의말씀대로나를건지소서. 주께서율례를내게가르

치시므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발할지니이다. 주[님]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므

로 내 혀가 주[님]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시편 저자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의 도우심과 구원

을 간구한다. 또그는 하나님의 의로운말씀을 노래하겠다고말한다.

[173-176절] 내가주[님]의법도를택하였사오니주[님]의손이항상나

의도움이되게하소서. 여호와[시]여, 내가주[님]의구원을사모하였사오며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님]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의규례가나를돕게하소서. 잃은양같이내가유리하

오니 주[님]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즐거워했고 그의 도우심과

구원을사모했고, 또하나님의도우심으로그 영혼이살게되고 안정

을 얻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계명을 잊지 않겠다고 말한다.

본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고난중에하나님께전심

으로 부르짖고 또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

을간구해야한다. 물론 죄가 있을때 회개하며간구해야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심신에 회복과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고난중에서도하나님의말씀을주야로묵상하고그

말씀을 사랑하고잊지말고 즐거워하고 지키고실행해야 한다. 그것이

고난 중에 승리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는 길이다.

셋째로, 하나님의말씀을사랑하는자들에게는큰평안이있으며그

들의앞에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165절).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으나(사

48:22)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자

는 큰 평안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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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편: 거짓과 불화로부터 건지소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7절] 내가환난중에여호와께부르짖었더니내게응답하셨도다. 여

호와[시]여, 거짓된 입술과 궤사한[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궤사한[속이는]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장사(壯

士)의 날카로운 살과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섹에 유하며게달의 장막

중에거하는것이내게화로다. 내가화평을미워하는자와함께오래거하

였도다. 나는화평을 원할지라도내가말할때에저희는 싸우려하는도다.

시편 저자는 환난 중에 있다. 그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

는 그를 비난하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대해 말한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미워하시는 것들 몇 가지를 꼽으면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 . .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등을말했다(잠 6:16-19). 세상사람들은거짓말로남을비난한다.

그것은악한일이다. 그것은성도들이해서는안될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서로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

또시편저자는화평을미워하는자들과오래거했다고말한다. 그

는메섹에유하며게달의장막중에거했다고말한다. 메섹은오늘날

터어키 중부이고 게달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이다. 그는 유대 땅

을 떠나 이방 세계에 거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화평을 원할지라

도 그가 말할 때 그의 주위의 이웃 사람들은 그와 싸우려 하였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요 13:34).

사도바울은교훈하기를, “사랑엔거짓이없나니악을미워하고선에

속하라. 형제를사랑하여서로우애하고존경하기를서로 먼저하라”

고했고(롬 12:9-10), 또 “아무에게도 악으로악을갚지말고모든사

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했다(롬 12:17-18). 또 그는 에베소서에서



시편 120편: 거짓과 불화로부터 건지소서

- 601 -

“너희는모든악독과노함과분냄과떠드는것과훼방하는것을모든

악의와함께 버리고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서로 용서하

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하였다(엡 4:31-32). 야고보는 야고보서 3:13-18에서 교훈하기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

아지혜의온유함으로그행함을보일지니라. 그러나너희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거슬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

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

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를거두느니라”고하였다. 그러나하나님을 알지못하는세상사람들

은 서로 미워하고 다툰다.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시편 저자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얻는다. 시

편 3: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그 성산에서 응답

하시는도다.” 시편 50:15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

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약속했고, 예레미야 29:12-13

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다.

주께서도 “구하라그러면너희에게주실것이요, 찾으라그러면찾

을것이요, 문을두드리라그러면너희에게열릴것이니, 구하는이마

다얻을것이요찾는이가찾을것이요두드리는이에게열릴것이니

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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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

식에게줄줄알거든하물며하늘에계신너희아버지께서구하는자

에게좋은것으로 주시지않겠느냐?”고말씀하셨고(마 7:7-11) 또그

는 “너희가내이름으로무엇을구하든지내가시행하리니이는아버

지로하여금아들을인하여 영광을얻으시게하려함이라. 내이름으

로무엇이든지내게구하면내가시행하리라”고하셨다(요 14:13-14).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며 특히 환난 날에 바른 대책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였다. 그는 1절에서 “내

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고 말한

다. 그는하나님께거짓된입술과속이는혀에서그의생명을건지시

기를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는 그를 비난하는 자

들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난한 악한 자들을

징벌하셨다. 그는 그들에게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을 보내주셨고 로

뎀나무의숯불을부어주셨다. 그것은악인들에게큰화가되었을것

이다. 그들은 치명적 재앙을 당하였다고 보인다. 다윗은 시편 65:2에

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

시편 120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환난 중에 부르짖

어 기도하며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해야한다. 1절, “내가 환난 중

에 여호와께부르짖었더니내게 응답하셨도다.” 기도는성도의특권이

며 복이다. 기도하는 성도는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얻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모든거짓을버리고진실한말을하고서로사랑하고

화목해야 한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

다. 사도 바울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할수 있거든 너희

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교훈하였다(롬 12: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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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편: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절] 내가 산(헤하림 Ꙟꕗꕛ)[그ים 산들]을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저자는예루살렘성 주위의 산들을바라보며그의도움이 이

세상의그 어떤것으로부터가아니고천지를 지으신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고백했다고 보인다. 우리의 참된 도움은 유능한 부모님, 성공

한자녀, 세상의 권력가, 돈많은부자에게서오는것이아니다. 그런

도움은다제한적이며변할 수있다. 우리는세상의것들을자랑하거

나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지혜나세상권력을의지해서는안된다. 우리의참된도움은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무(無)로부터 오

직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천지만물을 홀로 다스리신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신다. 천지만물을 창조하

신전능하신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사랑하셨고 자기백성으

로 택하셨고 그의 임재의 영광을 시온산과 그 성전에 두셨다.

[3-4절] 여호와께서너로실족지않게하시며너를지키시는자가[자께

서] 졸지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지키시는자는[자께서는] 졸지도아니

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실족지 않게 지키신다. 실족한다는

말은 일상 생활에서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뜻할 수도있고 하나님

의 계명을 어겨 범죄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실패하며 범죄한다. 그러나하나님께서택하시고구원하신

자들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나아오며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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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하는자가되고 장차영생의나라에들어갈뿐아니라, 세상에서

도복을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특히우리가바른길을벗어나거

나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걸려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는 피곤하여 졸거나 주무심이 없이 늘 깨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救贖)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것이다. 구원 얻은성도는 그

은혜안에서끝까지견딜것이다. 예수께서는 “내가저희에게영생을

주노니영원히멸망치아니할터이요또저희를내손에서빼앗을자

가없느니라. 저희를주신내 아버지는만유보다크시매 아무도아버

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요 10:28-29).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6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

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사는이 세상은 마귀와악령들의활동이있고 죄악된 일들

이 많은 위험한 세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

실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사야 41:10, 14, “두려워 말라. 내

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운오른손으로너를붙들리라,” “지렁이같은너야곱아, 너희이스라

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

이라. 네 구속자(救贖者)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주 예수께서

는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8:20).

[5-8절]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그늘이되시나니낮의해가너를상치아니하며밤의달도너를해치아

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너를지켜모든환난을면케하시며또네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우리를지켜주시면혹독한 더위도혹독한추위도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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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시편 18:1-2,

“나의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주를사랑하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요나의 피할바위시요 나의방패시요나의 구원의뿔이시요 나

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91:1-4, 7,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자

는전능하신자의그늘아래거하리로다. 내가여호와를 가리켜말하

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요새요 나의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

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

하리로다,” “천인이네곁에서, 만인이네우편에서엎드러지나이재

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시편 121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의 참 도움은 하나님

뿐이시다. 그는온세상을창조하신자이시며섭리하시는자이시다. 그

는 전능자이시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므로우리는세상을 의지하지말고자신을의지

하지말고자신의건강이나돈을의지하지말고돈있는사람이나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또

우리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관해서도, 비록 미국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를알게되었고북한공산주의자들의침략과남한의공산화를막을수

있었을지라도, 미국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

에서건져주실 것이다. 세상에는마귀와악령들의 시험과죄악된일들

이 많으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고 성경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믿고 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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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편: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축복함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 사람[사람들]이내게말하기를여호와의집에올라가자할때에내

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시대에는법궤와거기에친장막이성막을대신해 ‘주의계신

집’(시 26:8), ‘여호와의 집’(시 27:4)이라 불리었다고 보인다. 다윗은

혼자여호와의집에 올라갈뿐아니라, 서로 권면하여 올라가는 일을

기뻐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이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또한 신약 교회를 상징했다(요 2:21; 고전 3:16). 우리는 시시때때로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듣는다. 우리는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히

브리서 10: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습관과 같이 하지말

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씻음 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며또성령을따라행함으로기쁨의열매를맺는다. 그런자들

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다른 교우들과 함께 예배당에 올라갈

때에 기뻐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기쁜 일이다.

[2-5절] 예루살렘아, 우리발이네성문안에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성읍과같이건설되었도다. 지파들곧여호와의지파들이여호와의

이름에감사하려고이스라엘의전례[규례]대로그리로올라가는도다. [이는]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두셨음이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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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은 복된 성이다. 성도들의 발은 그 성문

안에 선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이 조밀한 성읍, 즉 집들이 밀집해 있

는 성같이 건설되었다고 말한다. 예루살렘 성은 본래 여부스 사람들

이 살던 곳인데, 다윗이 그 곳을 점령하여 다윗 성으로 만들었다. 그

성은 본래 남북의 길이가 약 400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었

고확장된후에도동서나남북의길이가 1킬로미터정도의작은성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은 그들의

규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다. 거기에 다윗의 왕궁이 있고 백성을 판단

하는보좌도있다. 예루살렘성은종교적, 정치적, 행정적중심지이었

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살아야 하였다.

[6-8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

도하라]. 예루살렘을사랑하는자는형통하리로다. 네성안에는평강[평안]

이있고네궁중에는 형통이있을지어다. 내가내 형제와붕우(朋友)[친구

들]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윗은“예루살렘의평안을위해기도하라”고말한다. 예루살렘성

은하나님의집이있는곳이며, 거기에는하나님의법궤가있고 하나

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찬양과 기도가 있

는 곳이다. 또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보좌가 있는 곳이

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의평안과 다윗왕가의평안을간구하는것이며, 그것은온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이 될 것이다.

다윗은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한다.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를 사랑하는 자이다. 복의 근원

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가 명한 법도와 규례

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다윗은 또다시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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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어다”라고 말한다. 예루살렘 성 안에 평안이 있어야 하고 그의

왕궁에형통이있어야할 것이다. 다윗은또 “내가내 형제와 친구들

을위하여이제 말하리니네가운데 평강이있을지어다”라고 말한다.

예루살렘 성이 평안해야 다윗의 왕가와 신하들의 삶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과 삶이 평안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모든백성에게어떤뜻이되겠는가? 이것은그들이속한교회의

평안과형통에 적용될것이다. 우리의교회가평안하며형통할때우

리는 평안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공적 예배일인

주일마다예배당에올라와 하나님을 섬기며하나님께찬송하며기도

하며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의 교훈을 사모하며 듣고 받기 때문이다.

[9절] 여호와우리하나님의집을위하여[집 때문에] 내가네복을구하

리로다.

예루살렘성이평안하여야하나님의집도평안하고하나님을섬기

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도 잘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평안해야

교인들의 심령과 삶도 평안할 것이다. 그들은 시시때때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경 교훈을 받을 것이다.

시편 122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구약시대의성막과성전은

신약시대에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는 주예수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사랑하며 찬송하며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항상 돌려야 한다.

둘째로,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은 신약시대에 교회를 상징한다. 우

리는우리의 교회와 교우들을축복해야 한다. 우리가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야 할 이유는 그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우리는교회때문에우리나라와도시들도축복해야한다. 우

리는 교회의 평안 때문에 우리나라와 도시들의 평안도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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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편: 멸시 중에여호와의 긍휼을 구함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 에녹과 엘리야는 하늘로 올리웠다

(창 5:24; 왕하 2:11).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내려보시고그의백성이스라엘에게 복주시기를기도하라고말했다

(신 26:15). 솔로몬은성전을짓고봉헌하며 기도할때하늘을향하여

손을 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백성의 기도를 그의 계신 곳 하늘에

서 들으시기를 여덟 번 반복해 말했다(왕상 8장). 이사야는 “주님이

시여, 하늘에서굽어살피시며주의거룩하고영화로운처소에서보옵

소서”라고 말했다(사 63:15). 다니엘서나 느헤미야서에도 ‘하늘에 계

신하나님’과 ‘하늘의 하나님’이라는말이 여러번 나온다(단 2:18, 19,

28, 37, 44; 느 1:4, 5; 2:4).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하늘에계신우리아버지여”라고부르라고 말씀하셨고(마

6:9), 떡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

(마 14:19). 우리는하늘에계신하나님을믿고그에게기도해야한다.

[2-4절] 종의눈이그상전의손을, 여종의눈이그주모의손을바람같

이우리눈이여호와우리하나님을바라며우리를긍휼히여기시기를기다

리나이다. 여호와[시]여, 우리를긍휼히여기시고긍휼히여기소서. 심한멸

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핫솨아난님 ꘇꗻꔣꚌꕘ)[안이한ים 자들,

거만한 자들](BDB)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시편저자는, 거만한자들의많은조소와교만한자들의멸시속에

서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반복하여 기도한다. 하나님

의 공의 앞에설 자는아무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자녀가된 것은

만세 전에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 때문이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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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롭다하심을얻었고영원한생명을얻은것도그의긍휼때문이

었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고 환난에서

건짐받는것도그의긍휼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우리의 기도를들어

주시는것도하나님의긍휼 때문이다. 그러므로우리는늘구주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부족한 행위를 생각하면 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항상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얻는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은 선하고 진실

한것이다. 로마서 12:9-10, “사랑엔거짓이없나니악을미워하고 선

에속하라. 형제를사랑하여서로우애하고 존경하기를서로먼저하

며.” 죄는이기심과욕심으로나타나며그것은싸움과분쟁을일으킨

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몸의 죄성에서 나오는 17가지

일들(전통사본)을 열거하는중 음란에관한 것 4개, 우상숭배에관한

것 2개, 원수 맺음에 관한 것 9개, 술취함에 관한 것 2개를 열거하였

다(갈 5:19-21). 그러나 이런 것들과대조하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온유 등이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서 성도들에게 자기들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교훈하였다(빌 2:3).

또 야고보도 위로부터 난 지혜는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온유]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함이 많다고 말하였다(약 3:17).

시편 123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

님, 영원하시고살아계신참하나님을믿고그를의지하며바라야한다.

둘째로, 우리는조소와멸시를당하는고난중에도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며구원을간구해야한다. 우리의의는예수그리스도밖에없다.

셋째로, 우리는하나님의크신은혜와긍휼로죄사함과의롭다하심

의구원을얻은자답게다른사람을멸시하지말고모든사람을사랑하

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선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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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편: 우리편에서 우리를 도우심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8절] 이스라엘은이제말하기를여호와께서우리편에계시지아니하

시고사람들이우리를치러일어날때에여호와께서우리편에계시지아니

하셨더면그때에저희의노가우리를대하여맹렬하여우리를산채로삼켰

을것이며그때에물이우리를엄몰하며시내가우리영혼을잠갔을것이며

그때에넘치는물이우리영혼을잠갔을것이라할것이로다. 우리를저희

이에주어씹히지않게하신여호와를찬송할지로다. 우리혼이새가사냥

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도

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윗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고, 사람들의 노가 마치 강물

의 삼킴같이 우리를 향해 맹렬하였고, 사람들이 사냥꾼처럼 우리를

잡으려했다고 말한다. 이세상에는 우리를 삼키려는 원수들이많다.

그 원수들의 우두머리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다. 그를 돕는 타락한

천사들곧 악령들도 다우리의원수들이며, 또그의도구들로말하고

행동하는악한 자들도그러하다. 이세상과 이세상의죄악된문화는

마귀의 세력 아래 있어서 악하고 저항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거짓되다. 또 세상에는 그것을 퍼뜨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 생활은 원수들과의 싸움의 생활이다. 이 싸움

은 우리 속에도, 밖에도 있다.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도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그 남은 죄성과 항상 싸운다. 그 죄성은 세상의 죄악

된 풍조와 다를 바 없는 죄악된 요소들, 즉 교만하고 부당하게 이웃

을 미워하고 음란하고 속이는 성질이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를 범죄케 하려 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 속의 죄악된 성질과 싸운다.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너희가주 안에서와그 힘의 능력

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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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갑주를입으라. 우리의씨름은혈과육에대한것이 아니요정사

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했다(엡 6:10-12).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

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

했다(벧전 5:8-9).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 중에 산다.

교회 역사상, 신약교회는 유대인들과 로마 황제들의 핍박, 천주교

회와이슬람제국의핍박을 경험했다. 로마 황제들의심한핍박때문

에초대교회의성도들은카타콤이라는지하묘지동굴에서생활했었

고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고, 또 천주교의 핍박 때문에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고문과죽임을당하였고산속으로도피하여생활한자들도

있었다. 천주교회는 1,200년동안약 5,000만명을 죽게했다고알려진

다. 그것은 1년에평균 4만명의사람들이죽임을당했다는것을뜻한

다. 미국을 건립한 초기 건립자들 중에는 천주교회의 핍박을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고 갔던 믿는 성도들이 많았고 그래서 오늘날

까지도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한다.

우리나라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과거에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북한

의 공산주의자들의 많은 핍박과 순교를 경험했다. 일본 제국은 한국

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거기에 반대하던 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혔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런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루

어진 교단이 예장 고신 교단이다. 또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했다. 지금도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

가없다. 거기에서는성경책을 소유할수도 없고드러나게읽을수도

없고구입할수도없고자유로이예배를드릴수도없고또찬송가를

부를 수도 없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은 지금 공산당

의 본거지가 되었고 한두 개의 전시용 예배당만 남았고 예배당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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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쇄되었다. 1917년 이후,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약 1억명을 죽게

했는데, 그 중에는 많은 성도들이 포함되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원수들의 노가

우리를산 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들의 이(齒)에 우리가씹혔을 것이

며, 우리는 올무에 걸려 사냥꾼 같은 그들의 밥이 되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올무를

끊어주셔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말한다.

다윗은 자신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찬송한다.

특별한 경우, 순교하는 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체험한다.

시편 124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세상에는우리를삼키려는

원수들, 즉 사탄과 악령들과 악한 자들이 많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

다.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

둘째로,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의지하

며그의뜻대로살고자하는자들의편에계시고그들을도우시고구원

하신다. 신명기 3:22,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

리라.” 시편 35:1,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싸우는 자와 싸우신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모든일이 합력하여선을이루게하시고우리

로항상승리케하신다. 사도바울은로마서 8장에서우리가비록죄성

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특히

성화)을 이루시며(2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므로 우리를 대적할

자는 없고(31절) 환난이나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

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35절) 우리가

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37절) 또 세상의

그무엇도우리를하나님의사랑에서 끊을 수없다고말했다(38-3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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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편: 여호와를 믿는자는 요동치 않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 여호와를의뢰하는자는시온산이요동치아니하고영원히있음

같도다.

바다는때때로요동하지만산은언제나변함없이서있듯이, 하나

님을의지하는 자는영원히 요동치않을 것이다. 세상사람들은돈을

의지한다. 그러나 돈은 어느 날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허무한 것이다. 잠언 23:5,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

냐? 정녕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

라.” 화재나 건물붕괴사고나 중병으로 인한 수술과 치료 등은 짧은

기간에많은금액의돈을 소모시킨다. 더욱이, 하나님의진노의날에

돈은소용이없게된다. 에스겔 7:19, “그들이 그은을거리에던지며

그 금을오예물같이여기리니 이는 여호와내가 진노를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

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사람들은 군대의 힘이나 정치 권력을 의지한다. 그러나 군대의 힘

이나세상권력도무너질날이있다. 그러므로시편 146:3-6은, “방백

들을의지하지말며도울힘이없는인생도의지하지말지니그호흡

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

의 하나님으로 자기도움을 삼으며 여호와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

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

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돈이나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전능자이시며 요동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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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변하시기 때문이다(시 102:26-28; 말 3:6).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의백성은영원히하나님의보호하심을받는다. 그들에게는

영원한생명이 있고영원한 천국이있다. 주예수께서는 유일하신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

하셨다(요 17:3). 영원하신 하나님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지않

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 또 그가 주시는 천국은 요동치

않는 영원한 나라이다. 히브리서 12:28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고 권면하였다.

[3-5절] 악인의권세가 의인의 업[땅](NASB, NIV)에미치지 못하리니이

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죄악을 행치]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시]여,

선인(善人)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그러나] 자기의

굽은길로치우치는자를여호와께서죄악을짓는자와함께다니게하시리

로다[이끄시리로다](KJV, NASB). 이스라엘에게는 평강[평안]이 있을지어다.

악인이아무리권력이있다할지라도 의인의땅, 곧의인에게주신

기업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시고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지키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권세가의인의 땅에미치지 못하게섭리하실것이다. 그는선한자들

과마음이정직한자들곧진실한성도들에게좋은것을주실것이다.

그러나반면에 악한자들이나 자기의 굽은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한

가지목적지에이를것인데그것은영원한멸망의처소이다. 시편 1:6

은, “대저의인의길은여호와께서인정하시나악인의길은망하리로

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

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의지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

하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지만, 의인들에게는 평안이 넘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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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지하고 그의 계명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넘칠 것이다.

시편 125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을의지하는사람은

요동치않을것이다. 세상을창조하신전능하신하나님, 지금도살아계

신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을의지하는자는 이세상에서 요동치

않을것이다. 하나님께서는그를지켜주실것이다. 그는악인의권세가

의인의기업에미치지못하게하실것이다. 우리는이세상에서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심과 인도

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불변하신 하나님만 의지해

야한다. 그러면우리는이불확실하고요동하는바다같은세상에서도

요동치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것이다.

둘째로, 그러나돈을의지하거나 세상권력을의지하는자는 허망한

실패를경험할것이다. 돈과세상권력은세상사는동안일시적으로는

유익을 줄 수 있으나 영원한 유익을 주지는 못한다. 세상의 것들은 어

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사라질 수 있다. 하나님께

서지켜주시면그것들이계속유익이될수도있으나, 하나님께서사라

지게하시면그것들은사라져버릴것이다. 그러므로돈이나세상권력

같은세상의것들을의지하는것은헛된일이다. 우리는전도서의교훈

대로 이 세상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며 의지하고 그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영원하고 복된 생명을 누리게

하실것이다. 세상의죄악된일들을버리고예수그리스도를믿고하나

님의계명과교훈대로사는자들은누구나영원한천국에넉넉히들어

가게 될 것이다(요일 5:13; 벧후 1:10-11). 죄인들과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이를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믿고순종하는자들은평안과영생을누릴것이다. 그러므로우리

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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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편: 사로잡힘을 돌이키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절] 여호와께서시온의포로를돌리실[돌아오게 하셨을] 때에우리

가꿈꾸는것같았도다. 그때에우리입에는웃음이가득하고우리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

(大事)[큰 일]를행하셨다하였도다. 여호와께서우리를위하여대사(大事)

[큰 일]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저자는 “여호와께서시온의포로를돌아오게하셨을때 우리

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

론 포로 귀환 사건을 가리킨 것 같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멸망

으로끝났었다. 바벨론군대는 예루살렘을세차례나침공했고세번

째는 성전과 왕궁과 많은 집들을 불태웠고 성벽을 헐어버렸고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포로로 잡아갔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경고한 대

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의 형벌로 멸망했고 앗수

르와 바벨론의 여러 도시들에 포로로 잡혀갔고 온 세계에 흩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기이한 역사로 바벨론 나라가 멸망

하고 파사 나라가들어섰을 때처음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은 돌아가라고 그들에게 자유

를 선포했다.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지도 아래

남자들의 수만 4만 2천여명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스 1장). 그일은하나님께서하신일이었고이스라엘백성에게는꿈

꾸는것같은 일이었다. 그때 그들의입에는웃음이가득했고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들은 열방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

라엘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증거하였다.

온세계에흩어졌던이스라엘백성의 고국으로의귀환은신약시대



시편 126편: 사로잡힘을 돌이키심

- 618 -

의 세계복음화의 일을 예표하였다. 죄로 인해 멸망 길에서 방황하였

던온세계각민족의수많은영혼들이하나님의은혜로구원을얻어

하나님께로돌아오고하나님을섬기며하나님의뜻과교훈대로사는

자들이 되었고 그것이 신약교회이다.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갈 5:22; 롬 14:17).

[4-6절] 여호와[시]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

을흘리며씨를뿌리는자는기쁨으로거두리로다. 울며씨를뿌리러나가

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저자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돌리소서”라고말한

다. 그것은 남은 포로들의 귀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보인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자들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가 아니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상태

에 있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雨期) 때에 골짜기들이 변화하여

시내들이되듯이, 그래서메마른땅을 윤택하게만들듯이, 시편 저자

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시편저자는또 “눈물을흘리며씨를뿌리는자는기쁨으로거두리

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한다. 농부가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릴 때 이 씨

가 과연 싹을 내고 자라서 곡식이 될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

심으로써 씨가 잘 자라 곡식이 되고 잘 익어 추수 때에 많은 수확을

거둘것이다. 농부는참으로기쁨으로그단을가지고돌아올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은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조리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남은 많은 포로들도 하나님

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즉 포로 귀환은 영적으로 신약시대에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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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화의일을 예표한다. 눈물로씨를뿌리는일은온세상에복음을

널리전파하는일을예표한다. 전도는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한명의

영혼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면 영혼들이 회개하

고 돌아올 것이며전도의 열매가맺힐 것이며 참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질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영혼들의 구원과 참 교회의 건립

을 위해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도하며 수고해야 한다.

시편 126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람들은 다 죄인이며 죄

에 포로가 되어 있다. 사람들은 십계명에 비추어 볼 때 다 불경건하고

우상숭배적이며부도덕하다. 그들은천지만물을지으신하나님을알지

못하고헛된것들에가치를두고살고있고악하며불결하고거짓되다.

사람들은죄의포로가되어돈을최고의가치로여기며사랑하고자신

을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고세상을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

의 심판 아래 있는 이 세상의 허무하고 불쌍하고 죄악된 현실이다.

둘째로, 이스라엘의포로귀환은하나님께서하신큰일이었다. 하나

님 외에 누가 그런 큰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사람들의 구원도 하나님 외에 아무

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은혜로 택하시고 예수님

의 피로 대속(代贖)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불러 회개시키고 믿게 하신

자들이구원을얻는다. 그들은온세계에서하나님께로돌아올것이다.

그들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장차 부활하여 천국에서 기쁨과

영생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을 사모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온세계에흩어져있는하나님의택한영혼들의구원

을위해눈물로기도하고전도하며수고해야한다. 우리는눈물로씨를

뿌려야하며그러면하나님의때하나님의긍휼과능력으로구원얻은

영혼들과 참 교회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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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심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警醒)함이 허사로다.

본시편은가정의건립에대하여교훈한다. 사람의삶에있어서결

혼은 매우 중요한일이며 가정의행복은 사람에게 매우기본적인 복

이다. 남자와여자가부부가되어서로사랑하며또자녀들을출산해

키우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행복한 요소이다. 그런데 본

시편은 가정의 행복이 단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며 그가 주시지 않으면사람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고 말한다.

이진리는우리의삶의지나간세월속에서도보고느끼는일이다.

부모들이여러 해동안 경제적안정을 위해수고하고 노력하여 안정

은 어느 정도 얻었으나 자녀들을 잘 교육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

그들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고 돈을 벌었지만, 결과는 자녀

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가정적으로는 실패와 같아 보인다. 또 어떤

이들은 물질적 부요는 얻었지만, 무서운 질병의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배우자가외도하는경우도있다. 그것도가정적행복이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가정의 행복도 그러하고 국가의 평안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홀로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시며, 또한 만복의 근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

를 경외하는 것이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을알지 못하고 그를 두려

워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 같

아도그의삶속에서하나님을섬기는것이빠지면그의삶의행복은

결국 헛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삶은 평안과 행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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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너희가일찍이일어나고늦게누우며수고의떡을먹음이헛되도

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없는 삶,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함이 없고 섬김이

없고그의계명을 알지 못하고순종함이 없는 삶은 헛수고의삶이다.

비록 그가 날마다일찍 일어나고늦게 누우며 수고로이일하며 돈을

벌어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성공이나 행복이 되

지못한다. 왜냐하면복의근원되신하나님께서그에게 복을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근본적죄악이다. 그러므로하나님께서는불경건하고 무신론적인삶

을결코기뻐하시지않는다. 또그런사람은하나님을경외함이없기

때문에 그의 명하시는 도덕적인 삶도 살 수 없다. 그는 결정적 순간

에 자기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고 도덕성을 저버린다.

모든사람이열심히노력하기만하면 다행복한삶을산다면, 많은

사람들이행복할것이지만, 세상의현실은그렇지않다. 많은질병들

과 자연적인 늙음과 죽음 말고라도 세상에는 미움, 싸움, 살인, 속임,

배신, 이혼, 가난, 고독등불행한일들이많다. 이런수고로운세상의

삶속에서, 하나님께서는그의 사랑하시는자에게잠을주신다. 잠은

육신의 건강과 행복에 필수적 요소이다. 보약과 같은 단잠은 수고로

운 이 세상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이다.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세상에 나그네의 삶에서 결혼과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복이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신 기업이며 상급이다. 이 말씀

은자녀의기원과소유권과 의미와양육의원리를잘 보인다. 자녀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연히 생겨진 생명이 아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께로부터온생명이다. 모든사람은하나님의피조물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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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자는이런 사실을알지 못하지만, 그의 생명도하나님의 소유이다.

자녀들도, 부모도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거기에사람의참의미와

가치가 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우연히 의미 없고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가아니다. 사람은하나님의뜻가운데 이세상에태어나는존재

이다. 또 거기에 자녀들의 양육 원리도 나타나 있다. 자녀는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키워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으

로키워야하는존재이다. 기업을운영하는바른방법이있듯이, 하나

님의 기업인 자녀를 키우는 바른 방법이 있다. 부모는 자녀 양육의

방법을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나 그 바른 방법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

게 함과 의의 훈련으로 경건하고 도덕적이게 양육해야 한다.

[4-5절] 젊은자의자식은장사(壯士)의 수중(手中)의 화살 같으니 이

것이 그 전통(箭筒)[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본문은자녀들이 용사의화살통의화살같이많아야복되다고말한

다. 다산(多産)은 하나님의 복이다. 앞절에서도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라고 하였는데, 그 사실을 안다면 부모는

자녀들을 많이 가지기를 소원할 것이다. 기업이 확장되고 상을 많이

받는것을싫어할사람이없을것이다. 이것은오늘날결혼을기피하

고 출산을 기피하고 산아제한을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전히 인간적 생각

으로 자녀가 하나둘이면 충분하고 셋 이상을 낳는 것은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

다. 하나님께서는 다산(多産)을 명하셨고 권하셨다. 다산(多産)은 복

이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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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의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생물을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창

1:28). 또 그는 노아시대에홍수심판후에도 노아와그 세아들들에

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

(창 9:1). 또 하나님께서는 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

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고(창 12:2), “내가 네게 큰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창 22:17).

다산(多産)이 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

물론 여러 명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것이 부모에

게 짐이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부모들이 근면하게 일하며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바르게 양육한다면 그 자녀들은 잘 자라서

부모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자랑이 될 것이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그의교회와그의선한일들위해서유익할것은두말할나위

가 없다. 확실히 다산(多産)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며 복이다.

시편 127편의교훈은무엇인가? 첫째로, 가정의행복과불행은하나

님께달려있다. 하나님께서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헛될것이다. 그러므로하나님없이 사는 삶, 그를경외

함이없고섬김이없는삶은헛되다. 그러나하나님께서는이수고로운

세상에서도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잠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경외하고의지하고그의계명들을순종함으로써(신 10:12-13)

헛되지 않는, 복된 가정을 세우기를 사모하고 또 힘써야 한다.

둘째로, 자식은하나님의기업과상급이다. 자녀는단지부모가낳는

것이아니다. 자녀는부모가낳지만, 하나님께서은혜로주시는복이다.

자녀는하나님의기업과상급이다. 그러므로자녀들이많은것즉다산

(多産)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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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道)[길]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길에 행한다’는 말씀은 ‘그의 교훈대로 산다’는 뜻이다. 하나님

을경외하는자는그의교훈대로살려한다. 사람의행복은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 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하나님의말씀 곧 성경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살 때 복되

고 형통하다고 말했다. 시편 1:1-3,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

지아니하며죄인의길에서지아니하며오만한자의자리에앉지아

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

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또

시편 119편의 저자도 1절에서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전 12:13) 그렇게 사는 자는 복되다.

[2절] 네가네손이수고한대로먹을것이라. 네가복되고형통하리로다.

본문은물질의복, 즉물질적안정과여유와형통을말한다. 물질의

복은게으름에서오지않고 부지런한수고와함께온다. 사람이수고

한 대로 먹는 것 곧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이 복이다. 잠언 10:4, “손

을 게으르게 놀리는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21:5,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자는궁핍함에 이를따름이니라.” 하나님을경외하는자는이

세상의 일들도--공부나 직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무슨 일이든지

--부지런하게 해야 한다. 게으름은 죄악이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

에 대해 증거하면서도 이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면서 물질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 625 -

적복을누리는것에대해 말했다. 전도서 5:18-19, “사람이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

에서 낙을 누리는것이 선하고아름다움을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

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

히 누리게 하시며분복을 받아수고함으로즐거워하게하신 것은 하

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나그넷길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수고하고

물질적 소득을 얻어 즐겁게 사는 것이 복이다.

[3-4절] 네 집내실에있는네아내는결실한포도나무같으며네상에

둘린자식은어린감람나무같으리로다. 여호와를경외하는자는이같이복

을 얻으리로다.

본문은가정적복을말한다. 본문은아내를 ‘네집 내실(內室)에있

는네아내’라고표현한다. 그것은바깥일을하지않고집안일을하는

아내의모습이다. 또본문은아내를 ‘결실한포도나무같다’고표현한

다. 그것은많은자녀들을출산하여기르는어머니의모습이다. 포도

나무에 많은 포도 열매들이 달리듯이, 한 어머니에게 많은 자녀들이

달린모습을묘사한것이다. 시편 127편에서도자식은하나님께서주

신기업이며태의열매는그의상급이라고말했고(3절), 또젊은자의

자식은용사의 손에화살과 같으며 그것이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

가 복되다고 했다(4-5절). 다산(多産)은 복이다. 본 시편 6절에서도

하나님을경외하며그의 교훈대로 행하는 자는 자식의자식을 볼 것

이라고말했다. 자녀들의복은이땅위에서가정의행복의요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들은 천국에서도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땅아래물속에있는것의아무형상이든지만들지말며그것

들에게절하지 말며그것들을섬기지말라. 나여호와너의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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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로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사랑하고내 계명을 지

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 20:4-6). 또 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 교훈하기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 하지에 오직

여호와는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

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

을받아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주시는땅에서한없이오래살리

라”고 하였다(신 4:39-40). 전도서 9:9도 가정적 복을 말하였다. “네

헛된평생의 모든 날곧하나님이해 아래서네게주신모든헛된날

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5-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밋치욘 ,Ꙇꗬ)[시온으로부터](NASBיוֹן NIV)

네게복을주실지어다. 너는평생에예루살렘의복을보며네자식의자식

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평안]이 있을지로다.

본문은교회적복을말한다. 시온은예루살렘성을말한다. 그곳에

는 성전이 있고 거기에는 속죄의 제사의 피가 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였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

도의속죄이다. 예수그리스도의피로 구속(救贖)받은자들의모임이

교회이다. 그러므로시온에서얻는 복, 예루살렘의복은오늘날의말

로하면예수그리스도안에서얻는복이며우리가속죄신앙을가지

고 얻는 복이며 성경말씀 안에서 얻는 복이며 참 교회를 통해 얻는

복이다. 그리고 이 복은 장차 영광의 천국의 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로마서 8:18, “생각건대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요한계시록 21:1-2, 9-11, “또 내가 새 하늘

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내가 보매거룩한 성새예루살렘이하나님께로부터하늘

에서내려오니그예비한것이신부가남편을위하여단장한것같더

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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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

의아내를네게보이리라하고성령으로나를데리고크고높은산으

로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성예루살렘을

보이니하나님의영광이있으매그성의빛이지극히귀한보석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본 시편은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교훈대로 행하는 자의

복을 ‘평안’의 복이라고 표현한다(6절).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말은

포괄적인복이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을 뜻한다. 그것은근심과 슬픔

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 몸의 건강

도뜻한다. 그것은몸에연약이나질병이없는것을의미한다. 그것은

또 물질적인 안정을 뜻한다. 그것은 가난하거나 궁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 사회적 안정도 뜻한다. 그것은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나, 폭력과 테러, 혁명, 암살, 전쟁 등의 사회적 혼란이 없

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

시편 128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교훈대로행하는자는물질의복을얻을것이다. 그것은그가세상에서

수고하며 땀을 흘려 일하는 그의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일이다.

둘째로, 하나님을경외하고그의 교훈대로행하는자는가정적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정적 복 즉 현숙한 아내와 복된

자녀들을 주실 것이며 가정이 그에게 행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을경외하고그의 교훈대로행하는자는교회적복을

얻을것이다. 이세상사는동안바른교회, 좋은교회를통해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항상 얻는 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큰복이다.

넷째로, 하나님을경외하고그의 교훈대로행하는자는평안의복을

얻을 것이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지만(사 48:22),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성도들에게는 강 같은 평안이 있을 것이다(사 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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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편: 시온을 미워하는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少時)부터 여러

번나를괴롭게하였도다. 저희가나의소시(少時)부터여러번나를괴롭

게하였으나나를이기지못하였도다. 밭가는자가내등에갈아그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시편저자는, “저희가 나의소시부터여러번나를 괴롭게 하였다”

고두번반복해말한다. 또그는 “밭가는자가내등에갈아그고랑

을길게지었도다”라고표현한다. 이스라엘 백성은가나안땅에정착

한 시초로부터 사사 시대와 열왕 시대에 걸쳐 이웃 나라들, 즉 서남

쪽에블레셋사람들과, 동쪽에 암몬 자손들과 모압 자손들과, 동남쪽

에에돔자손들과, 북쪽에아람사람들과, 남쪽에애굽사람들의침략

과핍박을여러번받았었다. 이스라엘나라의역사는하나님앞에서

많은징계와고난의역사이었다. 남북분단후, 마침내북쪽이스라엘

은 앗수르 나라에 의해, 남쪽 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 멸망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의 여정이다. 이 세상은

수고롭고고난이 많은 세상이다. 시편 34:19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

고 말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부족 때문에 하나

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고난들도 있고, 특정한 죄의 징계가 아니라

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나 마귀가 주는 시험의 고난들도 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다(요 16:33).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행 14:22). 우리는 이

세상에서많은 고난과환난을경험할것을각오해야한다. 사도바울

은 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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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으리라”고 말했다(딤후 3:12). 우리는 핍박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은 그들을 이기지 못하였다. “나를

이기지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고난중에서승리하였다. 시편

34:19는 “의인은고난이많으나여호와께서그모든고난에서건지시

는도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는 하

시지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그고난은그를 멸망시키는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과 인격을 단련시키는 유익한 고난이다.

예수께서도세상에계실때친히많은고난을당하셨다. 그러나그

는끝까지인내하시며아버지께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다(요 16:3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길 것이다.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승리할것이다.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그리스도의사랑에

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도살할양같이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같으니라. 그러나이모

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라”고 말하였다(롬 8:35-37).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가천국의 복을

누릴것을말했는데(계 2:7, 11, 17, 26; 3:5, 12, 21), 그것은예수그리

스도의 피로 구속(救贖)받은 성도들이 이길 것을 암시한다.

[4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중에 망하지 않고구원을얻고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의로우신 통치로 인한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살아계셔서

악인들을 공의로 징벌하신다. 세상에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을 물리

쳐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의 핍박의 줄을 끊을 수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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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므로 시편 7편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

장이심이여, 매일분노하시는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회개치아니하

면 저가 그 칼을 갈으심이여,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라

고 말한다(시 7:11-12). 또 시편 58편은 “의인은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기뻐함이여, 그발을악인의피에씻으리로다. 때에사람의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라고 말한다(시 58:10-11).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온

인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형벌을 보게 될 것이다.

[5-8절] 무릇시온을미워하는자는수치를당하여물러갈지어다. 저희

는지붕의풀과같을지어다. 그것은자라기전에마르는것이라. 이런것은

베는 자의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지나가는 자도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있을지어다하거나우리가여호와의 이름으로너희에게축

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시온을미워하는 자는이스라엘백성을핍박하는주위의이방인들

을가리킬것이다. 시온을미워하는모든사람은수치를 당하여물러

갈 것이며 지붕의 풀같이 마를 것이다. 지붕의 풀은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린다. 그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

(혹은뭇)에차지않는다. 그들은다멸망할것이다. 지나가는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을 빌지 않을 것이다.

시편 129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성도들은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을각오해야한다. 마귀의시험이많은악한세상에서성도는경건

하게 살고자 할지라도 많은 고난과 심지어 핍박을 경험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하나님의공의의통치를믿고또고난중에서승리할

것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공의의 통치자이시며 그

를 경외하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오직창조자섭리자하나님과우리주예수그리스도

와 그의 말씀 곧 성경말씀과 그의 교회와 그의 일들을 사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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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편: 긍휼의 구원을 기다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절] 여호와[시]여, 내가깊은데서주께부르짖었나이다. 주여[주님

이시여], 내소리를들으시며나의간구하는소리에귀를기울이소서. 여호

와[시]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주님이시여], 누가 서리이까?

세상에 비오는 날, 가뭄의날, 폭풍과폭우과 폭설의 날이 있듯이,

인생의 삶에는 질병, 물질적 궁핍, 원수들의 위협, 지진, 화재나 건물

붕괴 등의 사고, 혁명이나 전쟁 같은 사회적 혼란 등 고난과 환난이

많다. 그런고난과환난은성도에게도있다. 그러나세상의모든일은

다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일어나며 이루어진다. 그것

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섭리이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라

고 말한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큰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한다. 성도가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께기도할수있다는 것은분명히 큰은혜이며 특권이다. 시편

107편의저자도사람이고난가운데서 근심 중에하나님께 부르짖는

다고 고백했다. 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

매.” 19절, “이에 저희가그 근심 중에서여호와께 부르짖으매.” 28절,

“이에 저희가 그근심중에서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사람이고난중

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창조자-섭리자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포자기하거나 심지어 허랑방탕하기도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또한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한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

님의 응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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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은고난중에자신의부족과죄를깨닫는다. 많은경우에고난

이 우리의 부족과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대부분의 성도

들은양심적으로안다. 시편 119편의저자는 “고난당하기전에는내

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

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

다”라고 고백하였다(시 119:67, 71).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감찰

하시면 그의 감찰과 심판과 징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멸시하고

싫어하고행치 않고배반하는 죄에 대한 징벌로 여러 가지의 고난의

일을 경고하셨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는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내려 폐병과열병으로 눈이 어둡고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

요 너희의 파종은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그것을 먹을것임이며 내

가 너희를 치리니너희가 너희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

는자가너희를다스릴것이며너희는쫓는자가없어도도망하리라”

고말씀하셨다(16-17절). 또 그외에도가뭄과들짐승의공격과 전염

병과양식의궁핍과마침내국가의멸망과온세계에흩어짐등의일

들을 경고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왕국 역사에서 이 경고를

그대로 경험하였다. 그들은 마침내 멸망했고 온 세계에 흩어졌었다.

[4-8절] 그러나사유(赦宥)[용서]하심이주께있음은주를경외케하심

이니이다. 나곧내영혼이여호와를기다리며내가그말씀을바라는도다.

파수꾼이아침을기다림보다내영혼이주를더기다리나니참으로파수꾼

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께서는인자하심과풍성한구속(救贖)이있음이라. 저가이스라엘을그모

든 죄악에서 구속(救贖)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죄의 용서하심이 있고 거기에 죄인들의 피할 길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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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징벌로받는고난중에도구원의소망이있다. 우리가하나님의

공의의심판과 긍휼의 용서를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

하며 의지하며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며바란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구원 약속의 말씀을붙든다.

그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풍성한 구속(救贖)이 있고그는 자기 백성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救贖)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시편 107편은성도들이큰고난중에근심가운데서하나님께부르

짖었을때 하나님께서그인자하심으로그들을도우셨음을반복해서

말했었다(6-9, 13-15, 19-21, 28-31절).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벌로 유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파괴되고 불타

버렸을때에도 “내고초와재난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

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殄滅)

되지[완전히 멸망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고백했다(애 3:19-22).

시편 130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큰환난중에낙심

치말고모든일을섭리하시는살아계신하나님께맡기며그의구원을

간구해야한다. 1-2절, “여호와여, 내가깊은데서주께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소리를 들으시며나의간구하는소리에귀를기울이소서.” 성

도에게 고난은 있지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구주 하나님께서 계시다.

둘째로, 우리는고난중에자신을살피고죄를깨달으면즉시회개해

야한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죄악을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서리

이까?” 악인에게는평안이없다. 죄를버리는 것은평안의첫걸음이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의지하고 우리의 죄의 용서와,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해야한다.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

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救贖)이 있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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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 여호와[시]여, 내마음이교만치아니하고내눈이높지아니하오

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눈이

높지 않다고 고백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할 것을 교훈하신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크게 평가하는 경향

이 있는 것 같다. 사람이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여 열등감에 사로

잡히는것도좋지않지만, 자신을크게평가하는것은 교만한마음이

다. 사람이 열등감을 갖는 것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과 용기

를상실하여좋지않지만, 그래도그것은죄는아니다. 그러나교만은

큰 죄악이다. 마귀의 죄는 교만의 죄이다. 디모데전서 3:6은 교만을

마귀를 정죄하는 죄라고 말한다. 마귀와 악령들 즉 귀신들은 범죄하

고타락한천사들이다. 그들의 죄는교만한죄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와 같이 교만은 죄들 중에 근본적인 죄이다. 잠언 6:16-19는 하나님

께서미워하시는죄 6, 7가지중첫번째로교만한눈을꼽았다. 사람

의마음은눈으로나타나므로교만한눈을말한것이라고본다. 잠언

8:13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미워하는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고 말하였다.

선지자이사야는 유다백성의죄악을 지적하면서하나님께서그들

의 교만을 징벌하실 것을 말하였다. 이사야 2:11-12, 17, “그 날에 눈

이 높은자가 낮아지며 교만한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

을받으시리라. 대저만군의여호와의한날이모든교만자와거만자

와자고한자에게임하여그들로낮아지게하고,” “그날에자고한자

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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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요.”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모압의 죄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

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라고 말했다(렘 48:29, 42).

그러므로사도베드로는 “젊은자들아, 이와같이장로들에게순복

하고다서로 겸손으로허리를동이라. 하나님께서교만한자를대적

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했고(벧전 5:5),

야고보도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말하였다(약 4:6).

시편저자는본문에서또 자신이 큰일과미치지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고 말한다.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는

것은교만한마음에서나온다고보인다. 자신의부족을아는자는그

런 일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수

종자 바룩에게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大事)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렘 45:5). 야고보는, 사람이 어떤 도시

에 가서일년을 유하며 장사하여이익을 보려는 계획에대해 그것은

허탄한자랑이며악한 것이라고 말하며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약 4:13-16).

[2-3절] 실로내가내심령으로고요하고평온케하기를젖뗀아이가그

어미품에있음같게하였나니내중심이젖뗀아이와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저자는자신이젖뗀 아이가 어미품에 있음같이 그의 심령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였다고 말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바른 마음가짐이다. 모든 일은 엄마가

다 하며 어린 아기는 엄마의 품에 있기만 하면 되듯이, 우리는 모든

일을 전능하신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항상 의지

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소망하여야 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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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들을 다 믿고 힘써 행해야 한다.

다윗은 시편 62편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구원이그에게서 나는도다,” “진실로 천한 자도헛되고 높은자

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학을 의지하

지 말며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

을 두지 말지어다”라고 말하였다(시 62:1, 9-10).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 . .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여러 동산과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

데각종과목을심었으며수목을기르는삼림에물주기위하여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왕들의보배와여러도의보배를쌓고또노래하는남녀와인

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 . .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한모든일과수고한모든수고가다헛되어바람을잡으려는

것이며해아래서무익한것이로다,” “일의결국을다들었으니하나

님을경외하고그명령을지킬지어다. 이것이사람의 본분이니라”(전

2:3-8, 11; 12:13).

시편 131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교만하고 높은 마

음을버려야한다. 1절, “여호와여, 내마음이교만치아니하고내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우리는큰일과미치지못할기이한일을힘쓰지말아야한다

(1절). 우리는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고요히섭리자하나님만소망하며그의계명에순종

해야 한다. 그것은 세상에서 행복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좋은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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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편: 여호와의 성막을 사모함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절] 여호와[시]여, 다윗을 위하여[다윗과](KJV) 그의모든 근심한것

을기억하소서. 저가여호와께맹세하며야곱의전능자에게서원하기를내

가실로나의거하는장막에들어가지아니하며내침상에오르지아니하며

내눈으로잠들게아니하며내눈꺼풀로졸게아니하기를여호와의처소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거하시는 곳]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여, 다윗과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

서”라고 말한다. 젊은 다윗은 사울 왕의 총애 속에 공직을 시작했으

나 10여년간그의칼날을피해피신생활을해야했고사울이전사(戰

死)한 후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힘든 과정을지내야 하였으

나, 왕위에오른 후에도먼저하나님의법궤를시온성에모셔오기를

소원하며(삼하 6:2) 그일을위해근심하였다, 그는 ‘여호와의처소곧

야곱의 전능자의 거하시는 곳’을 발견하기까지 그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않고그의침상에오르지않고그의눈으로잠들게하지않

고그의눈꺼풀로졸게하지않겠다고하나님께맹세했다. 그는하나

님의 거하시는 곳 곧 하나님의 법궤를 간절히 찾았다. 법궤는 사울

시대에방치되었던것같다. 사울도한번하나님의뜻을 묻는용도로

법궤를 사용했으나(삼상 14:18), 역대상 13:3을 보면, 그는 법궤 앞에

서항상 묻지않았다. 법궤는예루살렘에서 약 13km 서쪽기럇 여아

림(나무 밭 혹은 삼림의 성이라는 뜻)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 같

다(삼상 7:2). 그러나온이스라엘의왕이된다윗은 하나님의법궤와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과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였다.

[6-9절] 우리가그것이에브라다에있다함을들었더니나무밭에서찾

았도다. 우리가그의성막[거하시는곳]에들어가서그발등상앞에서경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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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다. 여호와[시]여, 일어나사주[님]의권능의궤와함께평안한곳으로들

어가소서. 주[님]의제사장들은의를입고주의성도들은즐거이외칠지어다.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다. 그는 에브라다에서 그것

에 대해 들었고그 곳의 나무 밭에서[삼림의 땅에서](KJV) 혹은야알

의 땅에서(NASB, NIV) 그것을발견했다. 다윗은 법궤를 찾았고 유다

에속한기럇여아림[삼림의성]으로부터다윗성으로그것을옮겨왔

다(삼하 6:2; 대상 13:6). 그러나 다윗은 황폐해진 실로에 있었을(수

18:1; 삿 18:31; 삼상 1:3; 2:32; 4:3) 모세의 성막 자체를 옮겨오지는

않았다. 역대하 1:3-5는다윗의아들솔로몬의시대에모세의 성막과

번제단은기브온산당에있었다고 증거한다. 기브온은예루살렘에서

약 10킬로미터 북쪽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어

나셔서그의 권능의 궤와함께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말했

고또 “주의 제사장들이 의(義)를입고주의성도들이즐거이외칠지

어다”라고말했다. 제사장들의 제사는죄사함과의를상징한다. 제사

는 의의 제사이다. 또 거기에 성도들의 즐거움도 있다.

[10-12절] 주[님]의종다윗을위하여[혹은 ‘다윗때문에’] 주[님]의기름

받은자의얼굴을물리치지마옵소서. 여호와께서다윗에게성실히[진실히]

맹세하셨으니변치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네몸의소생을네위(位)[왕

위]에둘지라. 네자손이내언약과저희에게교훈하는내증거를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네 위(位)[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시편저자는하나님께서다윗에게그의아들을그의위(位)에두며

그의 후손도 영원히 그의 위(位)에 앉게 하리라 맹세하신 것을 지키

시기를간구한다. 물론그언약과맹세는그자손들이하나님의언약

과그의교훈하신바를지킨다는조건아래서맺어진 것이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적 의무이다.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다.

[13-15절] 여호와께서시온을택하시고자기거처를삼고자하여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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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이는나의영원히쉴곳이라. 내가여기거할것은이를원하였음이

로다. 내가이성의식료품에풍족히복을주고양식으로그빈민(貧民)[가

난한 자들]을 만족케 하리로다.

다윗이법궤를시온성에옮겨왔을 때, 하나님께서는시온을택하

시고자기거처를삼고자 하셨다. 그는시온을 ‘나의 영원히쉴곳’이

라고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식료품의 풍족한 복, 즉

물질적유여의 복을주기를 원하셨다. 그는 사람의삶의 기본적요소

인 육신의 양식을 풍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16-18절] 내가그제사장들에게구원으로입히리니그성도들은즐거

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시고 그 성도들이 즐거

움으로 그를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영적인 복, 곧 구원과 그

기쁨을 가리킨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하시고 등

을예비하실것이다. 뿔은힘을가리키는말로능력의구주이신메시

아를가리킨 것같고, 등은지식과 의, 기쁨과 행복을가리킬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능력의 구주

이시며 우리의 의와 기쁨이시다. 원수들은 수치를 입을 것이나 메시

아와 그의 백성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있을 것이다.

시편 132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고난 많은 세상의

여정에서법궤중심의삶을살아야한다. 구약시대의법궤는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속죄의 은혜를 상징한다. 우리는예수 그리스

도의 속죄의 은혜를 굳게 믿고 성경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둘째로, 그때하나님께서는신약 성도들에게이땅에서구원과지식

과의, 기쁨과행복을주시고 천국에넉넉히 들어가게하실것이다. 우

리는 이미 그 구원과 의를 받았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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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편: 형제가 동거함이 아름다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는한부모에게서난자녀들을말한다. 예수님믿고구원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들, 곧 영적인 형제들이다

(고전 5:11).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좋으나,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나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 곧 주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가 된다. 요한일서 3:14-15,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

에서 옮겨 생명으로들어간 줄을알거니와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

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

는 자마다 영생이그 속에거하지 아니하는 것을너희가아는 바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생각의

일치가 필요하다. 아모스 3:3, “두 사람이의합지 못하고야어찌동행

하겠으며.” 뜻이 서로 합하지 못하면 동거하기 힘들다. 둘째, 겸손과

온유의덕이필요하다. 교만은분열의원인이다(빌 2:2-3). 셋째, 사랑

과 용서가 필요하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교훈

하시기전 제자들의 발을씻어주시는 본을보이셨는데, 그것은 서로

상대의부족과 잘못을용서해야한다는뜻을담고있다. 우리가상대

의 부족과 잘못을 용서함이 없이는 서로 사랑할 수 없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선하고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원어(나

임 ꘟꗺ)는ים ‘기쁘다, 사랑스럽다’는 뜻이다. 상대를 미워하고 다투고

나뉘는것은보기흉하고마음상하는 일이지만, 서로 이해하고 연합

하는 것은 기쁘고 사랑스런 일이다. 사람에게는 의리와 정과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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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람이이 세상을사는 동안 가족간에나 친구나 이웃간에 서

로 이해하고 돕고 위하는 것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2-3절] 머리에있는보배로운기름이수염곧아론의수염에흘러서그

옷깃까지내림같고헐몬의이슬이시온의산들에내림같도다. 거기서여

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윗은형제들이 연합하여동거하는것이대제사장아론의임직식

때에 머리에 붓는보배로운 관유가 흘러 수염을 적시고그 옷깃까지

내리는것과 같다고표현했다. 그 관유는 지극히향기로운 기름이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모세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회막

문으로 그를 데려다가물로씻기고 속옷, 에봇[조끼] 받침겉옷, 에봇

[조끼]을 입히고,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유를 그 머리

에 부으며 발라야 하였다(출 29:1-9). 레위기 8:12는 모세가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케 했다고 기록한다. 대제사장의 임직

식에사용되는거룩한관유는, 출애굽기 30장에보면, 품질좋은액체

몰약과 향기로운 육계와 향기로운 창포와 계피를 감람 기름에 섞어

만들었다. 지극히 거룩한 기름인 관유는 사람이 자기 몸에 사용하려

고만들어서는안되었다(출 30:22-33). 대제사장의임직식때사람들

은관유의향기로운냄새를 맡게될것이다. 형제가연합하여동거하

는 것이 이와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일이라는 것이다.

다윗은 또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

들에 내림 같다고 표현한다. 헐몬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 끝에 있는

높은산들의지역이다. 높은산들은새벽마다이슬들이많이내릴것

이다. 그이슬들은초목들에게는수분을공급하는복이된다. 이와같

이형제들이연합하여동거하는것은이광야같은세상, 나그넷길을

걷는 동안 서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윗은 특히 성도들이 교제하는 시온에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복을 말할 때 오래 사는 것을 말하며 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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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不老長生)을 갈망하고 만수무강(萬壽無疆)을 기원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만수무강이나 불노장생이 없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

서만 주실 수 있고구약시대에약속하셨고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주신 복이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2에서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증거했다. 하나님

께서는본래사람을죽는자로창조하지 않으셨다. 죽음은사람의죄

때문에 왔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이는저를믿는자마다멸망치않고영생을얻게하려하심

이니라.” 요한복음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

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6:23, “죄의

삯은사망이요하나님의은사[은혜의선물]는그리스도예수우리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천국은 영생의 나라이다. 거기에선 결혼관계가 없을 것이다. 거기

에선 우정과 사랑이 넘치는 친구 관계만 있을 것이다. 이 사랑은 영

원하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덕은 사랑이며(롬 13:10; 고전 13:13) 천

국에서도우리는서로사랑할것이다. 우리는영원히서로사랑할것

이다.

시편 133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우리가하나님의자녀들이며백성

이라면, 우리는서로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분쟁하지 말고 사랑으로

연합하고교제하는자들이되어야한다. 1절, “형제가연합하여동거함

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는 광야 같은

이세상의나그넷길을걷는동안서로에게많은위로와격려가될것이

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이 세상의 피곤한 삶의 여정에서 영혼들의

쉼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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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편: 밤에 성소에서 여호와를 찬송함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 밤에여호와의집에섰는여호와의모든종들아, 여호와를송축[찬

송]하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가리킨다. 밤은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는 몸에

휴식을취하는시간이지만, 성전에서하나님을섬기는제사장들에게

는 순번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또 이

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

하여네게로가져오게하고끊이지말고등불을켜되아론과그아들

들로회막안증거궤앞휘장밖에서저녁부터아침까지항상여호와

앞에그등불을간검하게하라. 이는이스라엘자손의대대로영원한

규례니라”(출 27:20-21). ‘간검한다’는 원어(야라크 ꗗꙝꘝ)는 ‘정돈한

다, 준비한다’는뜻이다. 제사장들은성소안에서밤새도록그 등불을

정돈하고지켜야 했다. 그때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송축해야한다.

‘송축한다’는 말은 찬송하고 높이며 영광 돌린다는 뜻이다.

구약시대의성전은예수그리스도와그의몸된교회를상징하였다.

또 신약성도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벧전 2:9). 그러므로 사도 바울

은에베소서 5:19-20에서 “시와찬미와신령한노래들로서로화답하

며너희의마음으로주께노래하며찬송하며범사에우리주예수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교훈하였고,

또히브리서 13:15는 “이러므로우리가예수로말미암아항상찬미의

제사를하나님께드리자. 이는그이름을증거하는입술의열매니라”

고 교훈하였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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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예수그리스도의이름과그의속죄사역을의지하고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한다.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라는 원어(코데쉬 ꕋꙑ)는שׁ ‘거룩함’이라는 뜻이다.

이 구절은 ‘성소에서’(KJV, NIV)나 ‘성소를향하여’(LXX, Vg, NASB)라

는 번역보다 ‘거룩함으로’(탈굼)라는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된다. 본

문은 “거룩함으로너희의손을들고여호와를송축하라”는뜻일것이

다. 손을드는것은간절함과진심을나타낸다. 사도바울은디모데전

서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디모데전

서 2:8,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

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손으로 죄를 많이 짓는다. 그

러므로 야고보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말한다(4:8). 우리는 더러운 손을 씻고 회

개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해야 한다.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는천지만물을창조하신 자이시다.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천지만물을 창조하심

으로온우주와세상, 곧존재하는모든세계와만물들이시작되었다.

창조자하나님께서만참하나님이시다. 시편 96:5, “만방의모든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하늘을지으셨음이로다.” 예레미야 10:10-16,

“오직 여호와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

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권능으로땅을지으셨고그지혜로세계를세우셨고그명철로하

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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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그는땅끝에서구름이 오르게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

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

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生氣)가 없음이라. 그것

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분깃은이같지아니하시니그는만물의조성자요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창조자하나님께서만살아계신참하나님이시며사람에게복을 주

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복의 근원이시다. 시편 저자는 “천지

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말한다.

시온 산은 성전이 있는 곳, 곧 하나님의 언약과 속죄가 있는 곳이다.

그것은예수그리스도를예표했다. 우리가받을모든복은예수그리

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부터 온다. 하나

님께서는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을 통해 죄사

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주셨다. 민수기 6:23-27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축복해야 했다. “여

호와께서는네게복을주시고너를지키시기를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

을네게로향하여드사평안주시기를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그를

경외하고 주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신다.

시편 134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모든 신약 성도는 제사장

으로 낮에도 밤에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

며, 거룩한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찬송하며 기도해야 한다.

둘째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과의롭다하심과자녀됨과영생의은혜를주셨고성화의은혜

를 주시고 또 평안과 기쁨과 영육의 필요한 것들을 항상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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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편: 살아계신주권자여호와를찬송함

[1-4절] 할렐루야, 여호와의이름을찬송하라. 여호와의종들아, 찬송하

라. 여호와의집우리하나님의전정(殿庭)[전 뜰]에섰는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는] 여호와는[께서는] 선하시며그이름이아름다우니[아름다우

심이니] 그이름을찬양하라. [이는] 여호와께서자기를위하여야곱곧이스

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라는 히브리어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다.

시편저자는여호와의종들과여호와의집우리하나님의전뜰에섰

는자들, 즉하나님을섬기는제사장들과레위인들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려 성전 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가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아름답다’는 원어(나임 ꘟꗺ)는ים ‘기쁘다, 사랑스럽다’는 뜻이다. 죄

로 인해죽을 영혼들을 향하신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사랑과 은혜

는 참으로 기쁘고 사랑스러운 일이다.

시편 저자는또 “[이는] 여호와께서자기를위해야곱 곧이스라엘

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라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특별한소유로 택하셨기때문이다. ‘특별한소유’라는원어(세

굴라 ꗢꔽꘔ)는ה ‘특별한 보화’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

신 목적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시대에 예수님 믿는 자

들을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화로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

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희생하셨다.

[5-14절] [이는] 내가알거니와여호와께서는광대[위대]하시며우리주

[께서]는모든신보다높으시도다[높으심이로다]. 여호와께서무릇기뻐하시

는일을천지와바다와모든깊은데서다행하셨도다. 안개를땅끝에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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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키시며비를위하여번개를만드시며바람을그곳간에서내시는도다. 저

가애굽의처음난자를사람부터짐승까지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

서너의중에징조와기사를보내사바로와그모든신복에게임하게하셨

도다. 저가많은나라를치시고강한왕들을죽이셨나니곧아모리인의왕

시혼과바산왕옥과가나안의모든국왕이로다. 저희의땅을기업으로주

시되자기백성이스라엘에게기업으로주셨도다. 여호와[시]여, 주[님]의이

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자기백성을판단하시며그종들을긍휼히여기시리로다

[여기심이로다].

시편 저자는 또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며 세상의 모든 신보다 크심

을 알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풍성함을 무엇에다 비교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

신 신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활하고 넓은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

셨고 그것을 다스리신다. 또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천지와바다와 모든깊은데서행하셨다. 그는살아계셔서그의기뻐

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신다. 그의 섭리에서 제외

된 일은 없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주권적섭리자하나님께서는안개를땅끝에서일으키시며비를 위

하여번개를만드시며바람을그곳간에서내신다. 그는 안개와비와

바람, 즉 자연 세계를 주장하신다. 그는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것

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그것들을 물리치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인간 세계를 주관하신다. 그는 이전에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땅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셔서 바로와 그 모든 신복들에게 임하게 하셨었

다. 애굽왕바로가강퍅하고 완고한마음으로하나님의 명령을거절

하고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

을 내리셨고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과 모든 짐승들

의 첫 새끼들, 특히 애굽 왕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이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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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또한 모든 이방 나라들

도다스리신다. 그는많은나라를치시고강한왕들을죽이셨다. 그는

아모리인들의 왕 시혼과 바산 왕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을 죽이

셨고 그들의 땅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스라

엘 백성으로 가나안땅을 정복케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

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국을 다스리시는 한 증거이었다. 그는 온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하시다. 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특별

히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공의로 판단

하시고징벌하시지만, 또한그들을긍휼로용서하시고회복시키시는

자이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

[15-18절] 열방의우상은은금이요사람의수공물이라. 입이있어도말

하지못하며눈이있어도보지못하며귀가있어도듣지못하며그입에는

아무기식(氣息)[호흡]도없나니그것을만든자와그것을의지하는자가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시편 저자는 열방의 우상이 헛됨을 증거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

이요 사람의 수공물들이다. 그것은 사람이 나무나 돌로 깎거나 다듬

어 만든 다음 금이나 은을 입힌 것들이다. 그것은 입이 있어도 말하

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

에는아무호흡의기운도없다. 그것들은생명이없다. 그러므로그것

들을 만든 자들과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다 그와 같이 허무하게

될것이다. 시편 115편도 우상은코가있어도냄새를맡지못하고 손

이 있어도 만지지못하며 발이있어도 걷지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내지 못한다고 말하였다(시 115:6-7).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들은 허무하다. 그것들은 실상 속임수에 불과하다.

[19-21절] 이스라엘족속아, 여호와를송축하라. 아론의족속아, 여호

와를송축하라. 레위족속아, 여호와를송축하라. 여호와를경외하는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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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께서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자존

자(永遠自存者)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살아계셔서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영원자존하신 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그는 생명의 근원

이 되신다. 그는 생명 없는 우상들과 다르시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의 족속아,”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

였다. ‘송축하라’(bless)(KJV, NASB)는원어(바라쿠 Ꙥꔯ)는כוּ ‘무릎을

꿇고 송축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BDB). 하나님을 아는 모

든사람, 하나님의구원을얻은사람들은다하나님을찬송해야한다.

시편 저자는 특히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찬송

을받으실지어다”라고말한다. 시온은하나님의성전이있는 곳이다.

그것은예수그리스도와그를믿는자들을예표하였다(요 2:21; 고전

3:16).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시편 135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선하시며그의

이름이아름다우시고기쁘고사랑스러우시기때문에, 우리는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택하셨고 독생

자의 희생으로 구원하셨고 그의 특별한 보화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찬송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연만물을 다스리고 개인의 생사화복(生死

禍福)과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셋째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다 헛되다. 현대인의

우상인돈도육신의쾌락도권력도다헛되다. 우리는살아계신창조자,

섭리자 참 하나님을 더욱 알고 섬기며 송축하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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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편: 여호와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함

[1-3절] 여호와께감사하라. 그는선하시며그인자[자비]하심이영원함

이로다. 모든신에뛰어나신하나님께감사하라. 그인자[자비]하심이영원

함이로다. 모든주에뛰어나신주께감사하라. 그인자[자비]하심이영원함

이로다.

‘감사하라’는 원어(호두 는(הוֹדוּ ‘찬송하라’는 의미도 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영원자존

(自存)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주에 뛰어나신주”이시다. 그는참된신이시며실상유일한신

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 자비하심

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저자는 본 시편 전체에서 그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여호와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

는 그의 모든 행위에서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셨다. 그러

므로 그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은 그에게 감사를 드려야 한다.

[4-9절] 홀로큰기사를행하시는이에게감사하라. 그인자[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하늘을지으신이에게감사하라. 그 인자[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물위에펴신이에게감사하라. 그 인자[자비]하심이영

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자비]하심이 영원

함이로다. 해로낮을주관케하신이에게감사하라. 그 인자[자비]하심이영

원함이로다. 달과별들로밤을주관케하신이에게감사하라. 그 인자[자비]

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서는 “홀로큰기사를행하시는이”이시다. 성경은하나님

을 “기이한일(기사奇事)을행하시는 자”라고표현한다(출 15:11; 욥

5:9; 시 72:14; 77:14; 86:10). 그의창조사역이그사실을증거하며그

의섭리사역, 특히이스라엘을향하신그의사역이그것을증거한다.



시편 136편: 여호와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함

- 651 -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그의 기이한 손길들을 체험한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1000억개이상의별들이모여있고그직경은약 10만광년

의 거리라고 한다. 그것은 약 9조 킬로미터의 10만배이다.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들이 1000억개 이상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 이 광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땅을 물 위에 펴셨다. 지구는 큰 공과 같고, 바다

가 약 70퍼센트이며 육지가 약 30퍼센트라고 한다. 땅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은 네팔이라는 나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인데 높이가 8,848미터이며 가장 깊은 바다는 태평양

의 괌 남서쪽 마리아나 해구인데 깊이가 약 11,000미터이다. 하나님

께서는 이 거대한 바다들과 대륙들을 다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또 지구에사는자들을 위해 하늘에큰 빛들을 지으

셨고해로낮을주관하게하셨고달과별들로 밤을 주관하게하셨다.

태양은 지구보다 약 109배 크며 가스가 불타는 불덩이라고 한다. 그

표면온도는약 5,500도이며그중심온도는약 1,500만도로추정된다

고 한다. 태양은지구로부터 약 1억 5,000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

도지구를밝고따뜻하게만든다. 달은지구의 4분의 1정도의크기로

서 태양 빛을 반사하여 밤에 지구를 은은하게 비친다. 별들은 주로

가스 뭉치이며 우주에는 약 2억조 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한다.

[10-15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저희중에서인도하여내신이에게감사하라. 그

인자[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자비]하심이영원함이로다. 홍해를가르신이에게 감사하

라. 그 인자[자비]하심이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그가운데로통과케하

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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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옛날에애굽을치시고이스라엘백성을심한고역과

학대로부터 건져내셨다. 그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애굽에

열가지재앙을내리셨고, 열번째재앙, 즉애굽 왕의장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 죽는재앙을 통해

애굽 왕 바로는 비로소 하나님께 굴복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었다. 이와같이, 하나님께서는그의강한손과펴신팔로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친히 인도하여 내셨던 것이다.

또하나님께서는 홍해를가르셨고이스라엘백성들로그가운데로

통과케하셨고 바로와그 군대는홍해에 엎드러지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살아계시고그가자기백성을특별히사랑하시고그들을

구원하시고또그들을구원하신후에도그들을보호하시고인도하심

을 생생하게 나타내신 사건이었다. 만일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좇아와 그들을 죽였을 것이다.

이와같이, 이스라엘백성이애굽에서 나온것과홍해를건넌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

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신 일이었

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이있었으나하나님께서는그의 긍휼과능력으로그들을구원하

셨고 인도하셨고 모든 난관들을 잘 이기게 하셨다.

[16-26절] 그백성을인도하여광야로통과케하신이에게감사하라. 그

인자[자비]하심이영원함이로다. 큰왕들을치신이에게감사하라. 그인자[자

비]하심이영원함이로다. 유명한왕들을죽이신이에게감사하라. 그인자[자

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자비]하심이영원함이로다. 바산왕옥을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

자[자비]하심이영원함이로다. 저희의땅을기업으로주신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자비]하심이영원함이로다. 곧그종이스라엘에게기업으로주신이

에게감사하라. 그인자[자비]하심이영원함이로다. 우리를비천한데서기념

하신[기억하신] 이에게감사하라. 그 인자[자비]하심이영원함이로다.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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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

다. 모든육체에게식물을주신이에게감사하라. 그인자[자비]하심이영원함

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통과하게하셨다.

광야는물이 없고사람들과 가축들이 살기어렵고 여러가지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자신들의 부족을 깨닫

게 하시고 마음을낮추게 하시기위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들로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큰 왕들을 치셨고 유명한

왕들을죽이셨다. 그는특히아모리인의왕 시혼을죽이셨고바산왕

옥을죽이셨다. 바산 왕옥은 거인 족속의남은 자로서 그의철 침상

은길이가약 4미터나 되었다(신 3:11). 그러나이스라엘 백성은하나

님의 은혜와 능력의 도우심으로 그 두 왕들을 이겼다.

하나님께서는그왕들의땅을이스라엘백성에게기업으로주셨다.

땅의 참 소유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레 25:23). 땅의 참 주인이신

그가그땅원주민들의우상숭배와음란때문에그땅을빼앗아하나

님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천한 데서 기억하셨다. 또 그

는 그들을 그들의 대적에게서 건지셨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천

한 데 처해 있었을 때, 즉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에나 하나님의

징벌로 이웃 나라에게 학대를 당했을 때,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그 대적에게서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수들의 지배와

학대로부터 빠져나올 힘이 없었을 때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구원

하셨다. 그것이 구약성경이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들을 주신다. 예수께서는

공중의 새를 기르시며 들의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에게먹을 것과 입을것을 주신다고말씀하셨다(마 6:26-32). 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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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38:41은까마귀새끼가하나님을향해부르짖으며먹을것이없어

오락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먹을 것을 예비하신다고

표현했다. 시편 104편은하나님께서들짐승이나물고기등모든생물

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했다(시 104:27-28).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

만, 하나님께서는하늘에계신 분이시다. 그는지극히높으신하나님

이시다. 그는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 그는 하늘 보좌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땅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36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본시편은우리가여호와하나님과

그의하신일들을바로알고그의선하심과그의자비하심에대해감사

해야한다고말한다. 세상에신들과우상들이많이있지만, 여호와하나

님, 영원자존하신하나님께서는한분이시며오직그분만이살아계신

참하나님이시다. 그는 온세상을창조하신 자이시며참 소유자이시며

주인이시다. 또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는그의창조와그의섭리의일들에서놀라운일들을행하신자이시다.

하늘과땅과해와달과별들을창조하신그의일들은놀랍고신기하다.

그는그가택하신아브라함의자손이스라엘백성을그학대받던애굽

으로부터그의 크신 능력으로구원해내셨다. 그는 그들로홍해를통과

케하셨고뒤따르던애굽군대를죽이셨고광야를통과케하셨고요단

강 동편의 땅과 가나안 땅의 왕들을 다 멸하셨다. 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정착한후범죄하여징벌을받아어려움을당해회개할때마다그

대적들로부터 구원해주셨다. 그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셨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 사역으로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

신하나님의 선하심과자비하심을 감사하며찬송해야한다. 또 우리는

창조자와 섭리자와 구주이신 하나님만 믿고 바르게만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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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편: 시온을 가장 사랑함

[1-4절] 우리가바벨론의여러강변거기앉아서시온을기억하며울었

도다. 그 중의버드나무에우리가우리의수금을걸었나니이는우리를사

로잡은자가거기서우리에게노래를청하며우리를황폐케한자가기쁨을

청하고자기들을위하여시온노래중하나를노래하라함이로다. 우리가이

방(異邦)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시온 곧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과하나님께대한예배와찬양과기도가 있는곳이었다. 유다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서로 미워하고 의인들의 피를

흘리고서로 속이는등 많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벌을 받았고

바벨론의침략을 받아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두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고결국 나라가망하여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

래서 바벨론의 강변들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자들이 되었다.

신약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고 돈을 사랑

하고 서로 미워하고 음란하고 죄만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실 것이며 촛대를 옮기실 것이다(계 2:5).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

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말씀을 듣는 일을더 이상 자유로이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옛날을 기억하며 울지도 모른다. 아모스

8:11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없어 갈함이아니요 여호

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셨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은 버드나무에 그들의 수금을 걸었는데,

그 까닭은 그들을사로잡은 자가거기서 그들에게 노래를 청하며 그

들을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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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이방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족시키기위해부를수없었다. 하나님께 영광을돌리는찬송은언

제나 부를 수 있으나, 사람을 즐겁게 하는 노래로 그것을 부를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

이다. 주예수님을믿는성도들의찬송과노래도사람의 기쁨과만족

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쁘심과 만족을

위해해야한다. 오직하나님과우리주예수그리스도께서만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다(계 4:11; 5:12-13).

[5-6절] 예루살렘아, 내가너를잊을진대내오른손이그재주를잊을지

로다. 내가예루살렘을기억지아니하거나내가너를나의제일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시편저자는예루살렘성을잊지않고기억할뿐만아니라이세상

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그의 오른손의 재주, 즉 그의 음악적 재능과 기술, 그의 악기 연주의

재주도, 그리고그의노래의목소리도천지만물을창조하시고섭리하

시는 영원히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드려지기를 원했다. 만일 그가 예루살렘 성을 잊어버리거나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사랑하지않는다면, 그의혀가그의입천장에붙을지로다

라고 그는 말했다. 이것은 그의 참된 경건을 잘 증거한다.

오늘날우리는하나님을얼마나사랑하고있으며하나님의교회와

교회에서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 또 성경말씀과 성경 강해의 가치와

소중함을 얼마나 인식하고사모하고있는가? 우리는과연우리의삶

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과연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가? 과연 하나님과 성경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가? 과연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들이 참으로 귀하고 사랑스러운가?

[7-9절] 여호와[시]여, 예루살렘이해받던날을기억하시고에돔자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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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서. 저희말이훼파하라, 훼파하라, 그기초까지훼파하라하였나이다.

여자 같은멸망할바벨론아[멸망할 바벨론의딸아], 네가우리에게행한대

로네게갚는자가유복(有福)하리로다. 네어린것들을반석에메어치는자

는 유복(有福)하리로다.

유다나라는주전 605년경여호야김 왕의때, 주전 597년경여호야

긴 왕의 때, 주전 586년경 시드기야 왕의 때, 이렇게 세 차례 바벨론

에게 굴복하였고 마침내 완전히 멸망케 되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의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

들과 친척 관계인에돔 자손들은유다를 긍휼히 여기지않고 무정하

게저주했다. 또 그때바벨론 사람들은유다백성의어린것들을바위

돌위에 메어쳤다. 그들은거칠고인정이없었다. 어린것들은 죽기도

하고 불구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 날을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고 공의로 보응하실 것을 호소한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날에 사람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것이하나님의공의이다. 전도서 12:14는 “하나님께서는모

든행위와모든은밀한일을선악간에심판하시리라”고말하였고, 로

마서 2:6-8에서,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각사람에게그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고 말하였다.

시편 137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치

말아야 한다. 구약교회가 범죄했다가 망한 것같이, 신약교회도 범죄하

면 망할 것이지만, 참으로 중생한 자는 계속 범죄치 않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예루살렘 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잊지

말고항상기억하며그것을이세상에서가장즐거워해야한다. 하나님

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은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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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편: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심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시.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겠다”고말한다. 그

는 형식적으로나 반심(半心)으로적당히 하나님께감사하는 것이아

니고 전심(全心)으로,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는 또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라

고 말한다. ‘신들’이라는 말은 천사들(LXX, Vg, 칼빈)이나 왕들(Targ,

Syr, 델리취)을뜻할수있으나, 그보다이방나라들의신들을 뜻하는

것 같다(KJV, NASB, 헹스텐버그, JFB).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들의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2절] 내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님]의 인자[자비]하심과

성실하심[신실하심]을인하여주[님]의이름에감사하오리니이는주께서주

[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다윗은 또 “내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고 말한다. 성전

은법궤를모신곳을가리킨다. 거기에는언약의돌판과 제사의피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표가 있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

며 가장 높이고 사랑하며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궤와 성전

을 중요하게 여기며 법궤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힘쓴다.

다윗은 “주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

하오리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의 감사의 이유를 말한다. 그는 하나

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좀더 말한다. 주께서는 그의 말씀

을 그의 모든 이름 위에(KJV) 혹은 그의 모든 이름대로(NASB) 높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들은 그의 능력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성

경 역사에서 그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그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

셨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체험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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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내가간구하는날에주께서응답하시고내영혼을장려[격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특히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가 응답하시고

그 영혼을 격려하시고 강하게 하신 일들을 체험하였다. 우리는 우리

의 삶의현실에서도고난 중에심신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

여 응답받음으로써 심신에 힘을 얻게 된다.

[4-6절] 여호와[시]여, 땅의열왕[모든왕들]이주께감사할것은저희가

주[님]의입의말씀을들음이오며저희가여호와의도를노래할것은여호와

의영광이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높이계셔도낮은자를하감하시며멀

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땅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하나님의입의말씀을들을것이기때문에혹은그말씀을들

을 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왕들은 보통 백성에게서 감사와

칭송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의 복음

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일반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왕들도 그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것이다.

다윗은또 “저희가여호와의도를노래할것은여호와의영광이크

심이니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기적들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

셨으나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의 광채

가복음안에비친다(고후 4:4). 사도바울은, “어두운데서빛이비취

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고 말하였다(고후 4:6).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떠 있는 별들보다 더

높이, 더멀리 계신다. 그러나그는 이렇게 낮은세상에 사는 사람들,

특히 죄로 인해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비천한 인생들을 돌아보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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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시고구원하시고 위로하신다. 그러나그는또한교만한자들, 하

나님을무시하고이웃사람을무시하는자들도아신다. 그는악한자

들의 교만한 마음과 악한 말들과 행실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

시고 그것들을 미워하시고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다.

[7절] 내가환난중에다닐지라도주께서나를소성케하시고주[님]의손

을펴사내원수들의노를막으시며주[님]의오른손이나를구원하시리이다.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신다”

고 말한다. ‘소성케 한다’는 원어는 ‘소성케 한다’는 뜻도 있고 ‘계속

살게한다, 생명을 보존한다’는뜻도있다(BDB, NIV). 성도는 환난 중

에 낙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격려하시며새 힘을 주

시고, 또때로는 죽음의위기도있지만하나님께서그를끝까지 지키

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며 계속 살게 하신다.

다윗은 또 “주님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다.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때에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우

신다. 그는그손으로성도의 원수들의노를막으시고그들이성도를

위협하거나비방하거나악을행하지못하게하실것이다. 또그는그

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그 환난과 위기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8절] 여호와께서내게관계된것을완전케하실지라. 여호와[시]여, 주

[님]의인자[자비]하심이영원하오니주[님]의손으로지으신것[들]을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고 말

한다. ‘내게 관계된 것’이라는 원어(바아디 ꕉ꘥ꔨ)는י ‘나를 위하여’라

는 뜻으로 ‘나를 위하신 그의 뜻’(NIV)이라는 뜻일 것이다. 하나님께

서는 우리에게 관계된 일,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바, 우리를 위한 그

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실 것이다.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일은 합력

해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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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은 또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님의 손

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한다. 우리는 죄가 있고

흠과 점이 있는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과 자

비로우리를용서하시고용납하셨고 우리의기도를들어주시고우리

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

하시고이세상사는동안우리를인도하시고또죽은후에도영원히

그러하실것이다. 하나님께서는만세전에택하시고그아들예수그

리스도의피로 구속(救贖)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시편 138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우리가환난

중에간구할 때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만나

는환난은하나님께서우리를부르시는 신호이다. 그것은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그를 만날 것이

다. 하나님께서는살아계시고그를찾는자를만나주신다. 혹시우리가

어떤부족때문에당하는고난이라할지라도우리가그부족을회개하

며하나님께나아가도우심을구할때그는우리의간구에응답하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구원하신다. 하나님

의말씀은구원의능력의말씀이다. 거기에구원의약속과구원의방법

이 제시되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자에게 죄사함과영생의구원을주시는 하나님의능력이다. 그러

므로우리는늘성경을읽고그말씀을믿고그말씀을붙들어야한다.

셋째로, 우리는환난중에받은하나님의구원의말씀과기도의응답

을통해하나님의자비하심과신실하심을체험하며하나님께감사하고

찬송한다. 우리는주일마다, 또시시때때로교회에모여이세상의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비하시고 신실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감사하며 찬송하고 섬기며 순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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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편: 여호와의 전지하심

다윗의 시. 영장(伶長)[찬양대장 혹은 지휘자]으로 한 노래.

[1-2절]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

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감찰’은 자세히 살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세히 살피

신다. ‘앉고 일어섬’은육신의 활동을, ‘생각’은 영혼의활동을 가리킨

다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우리의 육신의 활동을다 아실뿐 아

니라, 우리의 영혼의 활동 즉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향 등 우

리의 내면의 활동도 다 아신다. 그는 전지(全知)하신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4:12-13은 “하나님의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있어 좌우에

날선어떤검보다도예리하여혼과영과및관절과골수를찔러쪼개

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것이 하나라

도그앞에나타나지않음이없고오직만물이우리를상관하시는자

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했다.

[3-4절] 나의길과눕는것을감찰하시며나의모든행위를익히아시오

니여호와[시]여. 내혀의말을알지못하시는것이하나도없으시니이다[내

혀에 말이 있기 전에 주께서 그것을 다 아시나이다](KJV, NASB).

하나님께서는우리의길과눕는것, 곧우리의활동들과쉬는것까

지도감찰하신다. 3절에 ‘감찰한다’는 원어(자라 Ꙝꕾ)는ה ‘체질한다’는

뜻이다. 그는우리의행위 하나하나를, 우리의쉬는시간까지도, 마치

체질하듯이 자세히 살피신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도 우

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 사람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산다.

[5-6절] 주께서나의전후를두르시며내게안수하셨나이다. 이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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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시고 돌보신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이 지식은 얼마나 놀라운

지식인가. 누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7절] 내가주[님]의신[영]을떠나어디로가며주의[주님] 앞에서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소부재(無所不在)하시다. 즉 그는 계시지 않

은 곳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

23:24에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

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다. 그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계신다.

[8절] 내가하늘에올라갈지라도거기계시며음부에내자리를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가아무리높은하늘에올라갈지라도하나님께서는거기도 계

신다. 그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오바댜 1:4에서,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

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깊은 바다 속에 던지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신다.

선지자 요나는 요나서 2:2에서, “내가 스올[음부]의 뱃속에서 부르짖

었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라고 고백하였다.

[9-10절] 내가새벽날개를치며바다끝에가서거할지라도곧거기서

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날개’는새가날아오듯이 빠르게 오는 새벽빛을표현한것일

것이다. 우리가 바다 끝으로 날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그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의오른손으로우리를붙드실것이다. 우리는지구의어디에서도, 아

니 우주의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 밖에 있지 않다.

[11-12절] 내가혹시말하기를흑암이정녕나를덮고나를두른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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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되리라할지라도주[님]에게서는흑암이숨기지못하며밤이낮과같이

비취나니 주[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들을 다

아시는 자이시다(단 2:22). 사람은 어두운 곳에 숨어 있으면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어두움과 빛이 일반이다. 세상에서 사람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은 없다. 그러므로 욥기 34:22는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고 말했다.

전도서 12:14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말했고, 사도바울도로마서 2:16에서 “내복음에이

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고 말하였다.

[13-14절] 주께서내장부(臟腑)를지으시며나의모태에서나를조직

하셨나이다. 내가주께감사하옴은나를지으심이신묘막측하심[두렵고놀

라움]이라. 주[님]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람의 몸은 수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매일 약 2백만개의

세포가 낡아지고 교체된다고 한다. 사람은 200개 이상의 뼈들과 600

개 이상의 근육들로 구성되어 있고, 뇌, 심장, 폐, 위, 간, 창자, 쓸개,

신장 등의 기관들이 있다. 뇌는 80억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었다고

하며 심장은 매일 쉬지 않고 약 10만 번의 수축운동을 한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몸은 참으로 신비한 조직체이다.

[15-16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받은때에나의형체가주의[주님] 앞에숨기우지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골미 ꗬꗡꔷ)[나의י 태아를] 주[님]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시작부터 다 아신다. 그

는우리의태아를보셨고우리가태어나기전에우리의삶을다책에

기록하시듯이 작정하셨다. 그는 창세 전에 우리의 날들을 다 작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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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고 다 아셨다(단 5:23; 롬 11:36; 잠 16:1, 9).

[17-18절] 하나님이[시]여, 주[님]의생각이내게어찌그리보배로우신

지요. 그수가어찌그리많은지요. 내가세려고할지라도그수가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님]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생과 성장, 구원과 봉사의 모든 부분을 다

작정하셨고 섭리하신다. 우리는 그 일들을 다 셀 수 없고 그 지식은

우리에게 참으로 보배롭다. 특히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는 사실은 보배로

운 사실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또 죽음을 맞을 때에도,

또 죽은 후에도, 그리고 부활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19-20절] 하나님이[시]여, 주께서정녕히악인을죽이시리이다. 피흘

리기를즐기는자들아, 나를떠날지어다. 저희가주[님]를대하여악하게말

하며 주[님]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님]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악인은 ‘피흘리기를즐기는자,’ ‘하나님께대해악하게말하는자,’

‘그를 미워하는 자,’ ‘그를 치러일어나는 자’로묘사된다. 하나님께서

는 공의롭고 엄위하신 심판자이시다. 그는 악인들의 악행을 벌하시

고그들을죽이실것이다. 이것이하나님의공의이다. 시편 1:6,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로마

서 2:6-8, “하나님께서각사람에게그행한대로보응하시되참고선

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오직 당을지어 진리를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분으로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0:11-12, “또내가크고흰보좌

와그 위에앉으신자를보니땅과하늘이 그앞에서 피하여간데없

더라. 또 내가보니 죽은 자들이무론 대소하고 그보좌 앞에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21-22절] 여호와[시]여, 내가주[님]를미워하는자를미워하지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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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며주[님]를치러일어나는자를한(恨)하지[싫어하지] 아니하나이까? 내

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다윗은 악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싫어한다. 악인들은 그의 원수

들이다. 성도는 악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에게전도하고선을베풀수있으나, 그들의악을 인정하고 용납

하거나 그들과 친근히 교제할 수는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 얻어야 할 자들이다.

[23-24절] 하나님이[시]여, 나를살피사내마음을아시며나를시험하

사 내 뜻[생각들](KJV, NASB, NIV)을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다윗의 담대한 고백이며 기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들을 살피신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고자한성도는하나님앞에서담대한 마음을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못한자는하나님앞에서항상두려움을가질 것이다. 평소에

바로산자가아니고서는하나님앞에서이렇게담대히기도할수없

을것이다. 24절의 ‘영원한길’은 ‘영생의길’을가리킨다고본다. 성도

는 진실한 믿음과 순종 속에서 구원과 영생을 확신할 수 있다.

시편 139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우리의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아신다. 그는 전지(全知)하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날들

을다작정하셨다(13-16절). 우리의삶은하나님앞에다작정되어있다.

우리의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16절).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심판하실 것이다. 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까지도 살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

리는하나님앞에서마음과생각들과모든행실들을바르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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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편: 악인에게서 건지소서

다윗의 시. 영장(伶長)[찬양대장 혹은 지휘자]으로 한 노래.

[1-5절] 여호와[시]여, 악인에게서나를건지시며강포한자에게서나를

보전하소서. 저희가중심에해하기를꾀하고싸우기위하여매일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셀

라). 여호와[시]여, 나를지키사악인의손에빠지지않게하시며나를보전하

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

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셀라).

다윗은 악인들에게서자기를 건져주시기를하나님께 호소한다. 그

들은 강포하며 말과 행동이 거칠었다. 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마음으로계획하였고싸우기위해매일모였다. 그들은뱀같이그혀

를 날카롭게 하며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었다. 그들은 교만

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만 높였다. 또 그들은 성도의

걸음을밀치려하며그를해하려고올무와줄을놓았고길곁에그물

을 치며 함정을두었다. 남 앞에올무와함정을 놓는것은 매우 악한

일이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께기도한것이다. 하나님께서는그의기도를들으실것이다. 그는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를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6-8절] 내가여호와께말하기를주는[께서는] 나의하나님이시니여호

와[시]여, 나의간구하는소리에귀를기울이소서하였나이다. 내구원의능

력이신주여호와[시]여, 전쟁의날에주께서내머리를가리우셨나이다. 여

호와[시]여, 악인의소원을허락지마시며그악한꾀를이루지못하게하소

서. 저희가 자고(自高)할까 하나이다(셀라).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의친밀한관계를나타낸다. 그는하나님을경외하며섬겼다. 그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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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께찬송하며기도하였고하나님의말씀을 주야로묵상하였고그

의모든계명을순종하려하였다. 그것이참된경건이며믿음이다. 선

지자엘리야도아합 왕에게 하나님을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표현하였다(왕상 17:1). 다리오 왕은다니엘의 하나님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단 6:16, 20)이라고 불렀다. 사도 바울

도하나님을 “나의섬기는하나님”이라고불렀다(행 27:23).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바울은 다 하나님을 늘 섬기는 경건한 자들이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체험을 말한다. 그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시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다윗이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등과의 전쟁에서 체

험한 바이었다(삼하 8장).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험에서 그의 목숨

을지켜주셨다. 그는능력으로 그를지켜주셨다. 다윗의과거의 체험

은 그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과 보호를 보증한다.

다윗은하나님께 그의 소원을아뢰었다. “여호와시여, 나의간구하

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시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

시며 그악한 꾀를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자고(自高)할까 하

나이다.” 악인들의소원과악한꾀는성도를미워하고시기하고해치

고 죽이려는 것이며 그 소원과 그 꾀가 이루어지면 그들은 더욱 더

자신들을 높일 것이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룀으

로 대처했다. 어려운 현실에서 기도는성도의 최선의 대처 방법이다.

[9-11절] 나를에우는자가그머리를들때에저희입술의해(害)가저

희를덮게하소서. 뜨거운숯불이저희에게떨어지게하시며불가운데와깊

은웅덩이에저희로빠져다시일어나지못하게하소서. 악담하는자는세상

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악인들은 입술의 해(害), 즉 남에 대한비난과저주와 악담을 일삼

는다. 악인들과 의인들은 말부터 다르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릇

더러운말은너희입밖에도내지말고오직덕을세우는데소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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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선한말을하여듣는자들에게은혜를끼치게하라”고교훈했다

(엡 4:29). 악인들의 악한 말은 자기에게 해가 된다. 잠언 18:7, “미련

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

니라.” 시편 7:16, “[악인들의] 그잔해(殘害)는자기머리로돌아오고

그 포학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악인들에게 불의 징벌이 있다는 것은 성경 진리이다. 시편 11:6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악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악인들, 즉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

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증거한다(계 21:8).

또이웃에게악담하는강포한악인들에게하나님의재앙이임하여

결국멸망케된다는것도성경의진리이다. 악인은바람에나는겨와

같을것이며악인의길은망할것이다(시 1:4, 6). 잠언 12:21은, “의인

에게는아무재앙도 임하지아니하려니와악인에게는앙화가가득하

리라”고말하였고, 잠언 13:21은, “재앙은 죄인을따르고선한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고 말했다.

[12-13절] 내가알거니와여호와는[께서는]고난당하는자를신원(伸寃)

하시며[억울함을풀어주시며]궁핍한자에게공의를베푸시리이다. 진실로의

인이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주님] 앞에 거하리이다.

성도는세상에서때때로악인들에게미움을받으며비난과따돌림,

부당한대우와 핍박을당하며또경제적 어려움도당한다. 사도바울

은주리고목마르며헐벗고매맞으며정처가없고욕과핍박과비방

을 당하였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끼같이 되었다고 말했다

(고전 4:11-13). 히브리서는 증거하기를, 어떤 이들은돌로치는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말했다(히 11:3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공의로 처리하실 것이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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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는 고난 당하는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공의

를베푸실것이다. 그는무조건가난하고약한자들의편을들어주시

는것이아니고공의로처리하실것이다. 사도바울은성도에게환난

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자들에게 안식으

로 갚으시는 것이하나님의 공의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살후 1:6-9).

마침내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은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때문이다. 성도는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거할

것이다. 의인과 악인은마지막이다를것이다. 잠언 10:25, “회리바람

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잠언

24:16,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

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시편 125:1, “여호와를 의뢰하

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편 140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고

악인들의 악한 계획, 올무, 함정도 많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음으로 그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다. 기도는 성도가

이험한 세상을승리하며 사는비결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치려

는 악인들의 악한 꾀를 폐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 공의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는공의로세상을통치하시는하나님이시다. 그는 악인들의악에대해

엄하게 다스리시며 벌하실 것이다. 그것은 두렵고 무서운벌이며재앙

이다. 마지막 벌은 주께서 밝히 증거하신 영원한 지옥 불못이다.

셋째로, 우리는오직하나님을경외하고믿고섬기며그의계명대로

의롭고선하고진실하게살아야한다. 악인은창조자, 섭리자하나님을

알지못하고 교만하고악하고강포하며 이웃 사람을 해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화평하고 선하게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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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편: 악인의올무에서벗어나게하소서

[1-2절] 여호와[시]여, 내가주[님]를불렀사오니속히내게임하소서. 내

가주께부르짖을때에내음성에귀를기울이소서. 나의기도가주의[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의시. 다윗은여호와하나님의이름을부르며그가그의기도

의 음성을 들으시고 속히 그에게 오시기를 구하였다. 기도는 성도에

게짐이아니고특권이다. 기도는특히성도가환난과궁핍과위험을

당할 때 살아계신 섭리자 하나님께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다윗은그의기도가하나님앞에분향함과같이되며그의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였다. 성도의 기도들은 하나

님 앞에 향기로운향을 피움과 같다. 성도의찬송과 감사, 죄의 고백,

선한 소원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내용들이다. 또 성도의

기도는저녁제사와같다. 이스라엘백성은 매일아침과 저녁에어린

양을번제로드리되소제와전제와함께드렸다(출 29:38-42).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상징한다.

[3-4절] 여호와[시]여, 내입앞에파숫군[파수꾼]을세우시고내입술의

문을지키소서. 내마음이악한일에기울어죄악을행하는자와함께악을

행치말게하시며저희진수(珍羞)[진미, 맛좋은음식]를먹지말게하소서.

다윗은선한말만하도록그입앞에파수꾼을세워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또악한자들과함께좋은음식을먹고악한일을함께하지

않게하시기를 기도한다. 나쁜 마음에서나쁜말과나쁜 행동이나온

다. 또 악한 자와의 교제는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킨다. 우리는 나쁜

말과 나쁜 행실을 버리고 나쁜 교제도 피해야 한다.

[5절] 의인이나를칠지라도은혜로여기며책망할지라도머리의[아주좋

은] 기름같이여겨서내머리가이를거절치아니할지라. 저희의재난중에라

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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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은 의인이 그를 치거나 책망한다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그

것을아주좋은기름같이여겨거절치않겠다고말한다. 교만한자는

다른 사람의 충고와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지만,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는남의충고와책망을달게듣는다. 잠언 25:12는, “슬기로운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경건하고 의로운 자의 책망을 감사하게 받는 것이 좋다.

다윗은 또 재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저희’가 의인들

인지 악인들인지 불분명하지만, 여하튼 성도는 재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원수까지라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6-7절]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웠도다.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들으리로다. 사람이밭갈아흙을부스러뜨림같이우리의해골이음

부[무덤] 문에 흩어졌도다.

악인들은 지금 형통한 것 같으나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난에

던지시고 그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

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그들은 늦게나마 깨닫고 다윗의 말을

달게들을것이다. 다윗은자신들의극심한고난을표현하기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무덤 문에 흩어졌다고 하였다. 그들은

죽은자들과같았고다시살기어려워보였다. 그러나에스겔의환상

중에 본 골짜기의 많은 마른뼈들이 살아남같이(겔 37:1-10), 하나님

께서 하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8-10절] 주여호와[시]여, 내눈이주께향하며내가주께피하오니내

영혼을빈궁한대로버려두지마옵소서. 나를지키사저희가나를잡으려고

놓은올무와행악자의함정에서벗어나게하옵소서. 악인은자기그물에걸

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다윗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그에게 피한다. 하나님 안에

는 구원과 보호와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하

는 영혼을 빈궁한 대로 낭패하거나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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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인들은 다윗앞에은밀한 올무와 함정을 설치하여 그로큰 낭패

를 당하게 하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를 간구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인의 올무와 함정으로부터 지켜주실 것

이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체험한다. 하나님

없이 살거나 하나님보다 앞서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실패하는 길

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따라가면 승리할 것이다.

다윗은 또악인이 자기 그물에걸리게하시고자기는 온전히 면하

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악인은 자기가 쳐 놓은 그물에 자신이 걸릴

것이다. 시편 7:15, “저가웅덩이를파만듦이여, 제가만든함정에빠

졌도다.” 시편 57:6, “저희가내앞에웅덩이를팠으나스스로그중에

빠졌도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있다. 에스더서에 보면, 파사 왕의

신임을받던 악한신하 하만은모르드개를죽이려 설치한 높은 장대

에 자신이 달려죽임을 당하였다(에 7:10). 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

엘의 동료 총리들과방백들은 다니엘을 던져넣어 죽이려 했던 사자

굴에 자신들과 자신의 처자들이 던지워 죽임을 당했다(단 6:24).

시편 141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늘 기도하며 범죄

치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말이나 먹는 것을

조심해야하고, 선한말을하고선한교제만하고선한일만해야한다.

둘째로, 우리는의인의충고와책망을달게듣고피차권면하는자들

이 되어야 한다. 골로새서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11,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

셋째로, 우리는하나님께서우리를악인들의올무로부터지켜주시기

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안에보호와구원과영생이있기때문에, 우리에게절망은없다.

우리는 어떤 환경여건에서도 낙심치 말고하나님만 믿고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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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명상시, 교훈시] 곧 기도.

[1절] 내가소리내어여호와께부르짖으며소리내어여호와께간구하는

도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증거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가지는특권이다. 주께서는 “구하라, 그러면너희

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다(마 7:7).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

되, 소리내어 부르짖어간절히 기도했다. 때때로우리의심정은묵상

기도로 만족지 않고 소리내어 부르짖어 간구하게 된다.

[2-4절] 내가내원통함[불평]을그앞에토하며내우환[걱정]을그앞에

진술하는도다. 내심령이속에서상할[연약할] 때에도주께서내길을아셨

나이다. 나의행하는길에저희가나를잡으려고올무를숨겼나이다. 내우

편을살펴보소서. 나를아는자도없고피난처도없고내영혼을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우리는 특히어렵고답답한 일을 당할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한다. 다윗은 그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그의 우환을 그 앞

에 진술하였다. 그는 심령이연약할 때하나님께부르짖어 기도했다.

그의 원수들은 그의 길에 올무를 숨겼고, 그에게는 그를 아는 자도,

그의피난처도, 그의영혼을 돌아보는 자, 즉그를 도울 자도없었다.

그러나 그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였음을 뜻한다. 그 믿음이 그로 기도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께 힘있는 기도를 올릴 것이다.

[5절] 여호와[시]여, 내가주께부르짖어말하기를주는[께서는] 나의피

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였다. 사람이 환난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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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은 참된 믿음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심을믿는 자만할 수 있는

일이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시편 18:2, “여

호와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나의산성이시로다.” 시편 46:1, “하나님께서는우리의피난

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윗은또하나님을그의분깃이시라고고백하였다. ‘분깃’은 ‘기업,

몫’이라는뜻이다. 또 그것은 ‘만족, 행복’이라는뜻도 내포한다. 아론

자손들인제사장들과레위 지파는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주

신가나안땅에서기업과분깃을얻지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이스

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득의 십일조와 각종 제물들을 받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셨다(민

18:20; 수 13:33). 그러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기업과 분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과 분깃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보화이시며 그들의

행복과 만족이셨다. 시편 73:26,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

께서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119:57, “여

호와께서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6-7절] 나의부르짖음을들으소서. 나는심히비천하니이다. 나를핍박

하는자에게서건지소서. 저희는나보다강하니이다. 내영혼을옥에서이

끌어내사주[님]의이름을감사케하소서. 주께서나를후대하시리니의인

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심히 비천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가 피난 생활로

인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심히 낮아져 있었음을 말하는것 같다.

아무리존귀한 존재라도 중한 병이 들었거나물질적 궁핍 속에 여러

날처하면매우비천해질것이다. 다윗은자신을핍박하는자를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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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강한 자라고 표현한다. 그를 죽이려 하였던 사울 왕은 그보다

강한자이었다. 다윗은또자신의영혼이옥에갇혀있다고표현한다.

그것은 그가 지금 심히 부자유스럽게 살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다윗은하나님께 부르짖으며그의기도를들으시고그를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한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것도확신한다. 그는 “주께서나를후대하시리니의인이나

를 두르리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그러이 대하실 것

이며 의인들이 그를 두르며 그와 함께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

시편 142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다윗은 원통한 현실에 처

했고그에게는근심과걱정이있었다. 원수들은그에게올무를놓아그

를넘어뜨리려했고그에게는피할곳이없었고그를도울자도없었다.

그는 심히 비천해졌다. 핍박자는 그를 핍박했다. 그는 옥에 갇힌 것과

같았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어렵고 힘든 현실이 올 수 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와 분깃으로 여겼다. 하나님께

서는 모든 성도들의 피난처이시며 또 모든 성도들에게 기업과 분깃이

되신다. 구약시대에제사장들과레위지파뿐아니라, 시편 73편의저자

같은경건한성도들은다그러했다. 신약시대의모든성도는땅의헛된

것들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시다.

그는우리에게이세상에서평안과건강과돈과기쁨과행복을주실수

있고 또 내세에서 천국과 충만한 평안과 영생을 주실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것

은성도의특권이다. 우리는평소에 하나님께인격적인 대화의 기도를

하지만, 어려운일을당할때에는때때로소리내어부르짖어간구한다.

그러면하나님께서는우리를그어려운현실에서건져주시고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케 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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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절]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진실[신실하심]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마소서. [이는] 주[님]의목전에는의로운인생이하나도없나이다[없음

이니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오랜자같이흑암한곳에거하게하였나이다. 그러므로내심령이속에

서상하며내마음이속에서참담하니이다. 내가옛날을기억하고주[님]의

모든행하신것을묵상하며주[님]의손의행사를생각하고주[님]를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를 사모하나이다(셀라).

다윗의 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간구에

귀를기울이시기를 호소한다. 하나님을아는자, 그가인격적신이심

을아는자는하나님께기도할것이다. 다윗은시편 65:2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라고 말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에 호소하며 기도한다. 그는 하나

님께서신실하시고의로우시며그의 공의대로 행하는자이심을인정

한다. 그의기도는평소에하나님의계명대로살고자힘쓴성도가아

니고서는감히 할수없는 기도이다. 하나님께서는거짓과불의에대

하여 공의로 벌하실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의 심판에 호소하는 것이 아님을 덧붙여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

의 엄격한 공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다윗은지금원수의핍박을받고있다. 다윗의원수는그의영혼을

핍박하며 그의 생명을 땅에 엎어 그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어두운

곳에거하게했다. 다윗은심령의상함과참담함을경험하고있다. 그

는이와같이마음의고통속에있고육신적으로도죽음의위험속에

있다. 그러나그는옛날을기억하며하나님을사모한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그를위해어떻게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오늘도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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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며 기대한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 영혼이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사모한다.

[7-12절] 여호와[시]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

다. 주[님]의얼굴을내게서숨기지마소서. 내가무덤에내려가는자같을

까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나로주[님]의인자[자비]한말씀을듣게하소서.

내가주[님]를의뢰함이니이다. 나의다닐길을알게하소서. 내가내영혼

을주께받듦이니이다. 여호와[시]여, 나를내원수들에게서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

[님]의뜻을행케하소서. 주[님]의신이[영께서] 선하시니나를공평한[안전

한] 땅에인도하소서. 여호와[시]여, 주[님]의이름을인하여나를 살리시고

주[님]의의로내영혼을환난에서끌어내소서. 주[님]의인자[자비]하심으로

나의원수들을끊으시고내영혼을괴롭게하는자를다멸하소서. 나는주

[님]의 종이니이다.

다윗은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한

다. 그의 영혼은 피곤하고 그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은 지경에 있

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께서 그의 은혜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마시기를 간구한다. 그는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응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는 하나

님께서 그의 다닐 길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 다윗은 시편 50편에서 성령의

감동가운데서 “환난 날에나를부르라. 내가너를건지리니네가나

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시 50:15).

다윗은 지금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으나 그 원수들로부터 그를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는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하나

님께피하여숨어있다. 그것은그가고난 중에도하나님을의지하고

있음을 증거한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

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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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행하여야 한다.

모세는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요구하시

는것이무엇이냐? 곧네하나님여호와를경외하여그모든도를행

하고 그를 사랑하며마음을 다하고 성품을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를섬기고내가오늘날네행복을위하여네게명하는여호와의명령

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다(신 10:12-13). 미가 선지자

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

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仁慈)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미 6:8).

다윗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그가 그를 경외하고 의지

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한다. 하나

님께서는 그들을 공평한 땅, ‘의의 땅’(KJV), ‘평평한 땅’(NASB, NIV),

혹은 ‘안전한 땅’(BDB)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의로 그의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의 원수들을

멸하시기를 호소한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원수

들은 사탄과 악령들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장차 우리의 발 아래

두시고(롬 16:20)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계 20:10).

시편 143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의지하며그의계명대로의롭고선하게살면우리는환난날

에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소에 경건하고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환난중에도하나님을의지하고그의계명대로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기도를 들으시고원수들에게서 건지시며원수들

을 멸하실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구원과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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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백성은 복됨

[1절]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다윗의시. 하나님께서는우리의반석이시다. ‘반석’은사람이의지

하고피할곳이라는뜻이다. 성도의삶은영적전투의삶이며하나님

께서는그전투에서우리가 의지하며피할곳이되신다. 또하나님께

서는 우리에게 전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다. 성도는 사탄과 악령

들과 악한 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믿음의방패와성령의검을쓰는방법을배워야한다(엡 6:11, 16-17).

[2절] 여호와는[께서는] 나의 인자(仁慈)[자비]시요나의요새시요 나의

산성(山城)이시요나를건지[시]는자시요나의방패시요나의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자비시요”라고 말한다. ‘나의 자비’라

는 말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만세 전에 택함을 얻었고 또 때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

도께서 속죄사역을 이루셨고 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

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조금씩 성화(聖化)를 이루어간다.

다윗은 또전쟁터 같은 이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 그의 산성, 그의 구원자, 그의 방패, 그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한

다. 그는시편 18:2에서도 “여호와는나의반석이시요 나의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고백하였

다. 성도는 환난 때에 하나님 안에 피하며 그를 의지하며 그에게서

우리의 목숨의 안전과 미래의 보장을 얻는다.

다윗은 또 하나님을 자기의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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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백한다. 백성이 나라의 치리자인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항상기대할수있는일은아니다. 그러나반항적인사람

들의 마음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런

일은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직접 체험한 것이었다.

[3-4절] 여호와[시]여, 사람이무엇이관대주께서저를알아주시며인생

이무엇이관대저를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헛것같고그의날은지나가

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인생이 헛것 같고 인생의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허무한 인생을 선대하시는지 묻는다. 우리는 그

이유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좋은 조건 때문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사랑때문이었음을 알고 있다. 사도바울은디모데후서 1:9

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행위대로하심이아니요오직자기뜻과영원한때전부터그

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하였다.

[5-8절] 여호와[시]여, 주[님]의 하늘을드리우고 강림하시며산들에 접

촉하사 연기가 발하게 하소서. 번개를 번득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님]의

살을발하사저희를파하소서. 위에서부터주[님]의손을펴사나를큰물과

이방인의손에서구하여건지소서. 저희입은궤사[거짓]를말하며그오른

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다윗은 원수들과 싸우고 있다. 그는 그 싸움을 ‘큰 물’에 비유한다.

그것은 큰 어려움의 환난이다. 원수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을행한다. 다윗은 8절과 11절에서 “저희 입은 궤사[거

짓]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오른손이니이다”라고거듭 말하며

또 10절에서 그가 그를 해치려는 칼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을 구한다. 그는 특히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들을 사용하셔서 원수들을 징벌하시기를 호소

한다.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천둥과벼락, 우박등의자연 현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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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셨다(수 10:11; 삼상 7:10; 사 29:6).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의 해치려는 위험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는 “위에서

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

서”(7절) “이방인의손에서나를구하여 건지소서”(11절)라고기도한

다. 하나님께서는보이지않는손을펴셔서성도들을도우실수있다.

[9-11절] 하나님이[시]여, 내가주께새노래로노래하며열줄비파로주

[님]를찬양하리이다. 주는[께서는] 왕들에게구원을베푸시는자시요종다윗

을그해하는칼에서구하시는자시니이다. 이방인의손에서나를구하여건

지소서. 저희입은궤사[거짓]를말하며그오른손은거짓의오른손이니이다.

다윗은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

리이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함에서 나온 고백

이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라고 말하였다. ‘새

노래’는 바로 구원의 체험에서 나온 감사의 노래이다. 다윗은 열 줄

비파의 악기까지 사용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겠다고 말한다. 구원의

체험을 하는 자들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다.

[12-15절] [그리하면] 우리아들들은어리다가장성한나무같으며우리

딸들은궁전의식양대로아름답게다듬은모퉁이돌과같으며우리의곳간

에는백곡이가득하며우리의양은들에서천천과만만으로번성하며우리

수소는무겁게실었으며또우리를침노하는일이나우리가나아가막는일이

없으며우리거리에는슬피부르짖음이없을진대[없을것이오며] 이러한백

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원문에는 12절 초두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아쉐르 Ꚇꔣ)이ר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원수들을막으시고파하시며다윗을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면”이라는 뜻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결과로

그의 백성이 복된 자들이 될 것을 증거한다.

다윗은이스라엘 백성의아들들이장성한나무같이자라고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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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전의아름답게다듬은모퉁이돌같이아름답게자란다고표현한다.

또그는곡식창고에온갖곡식이가득하고들에양들이많고수소들

이 무겁게 짐을 싣는다고 표현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경제적

으로 풍요로워진 모습이다. 또 그는 이스라엘 나라가 침략을 당하거

나방어하기위한전쟁이없다고말한다. 사회적안정이 있다는것이

다. 또 거리에 백성의 슬피 부르짖는 소리가 없을 것이다. 그 나라에

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탄식함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안정과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윗은 “이러한백성은복이 있나니 여호와를자기 하나님으로삼

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복을

얻을것이다. 인생의삶에있어서평안의원인은하나님이시다. 하나

님께서는 율법에서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정직하고 선한 삶은 평안

하고복될 것을약속하셨고, 그의계명을거역하는죄악된삶은 슬픔

과 근심과 불행이 많을 것을 경고하셨다(레 26장; 신 28장).

시편 144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우리의인자

(仁慈)이시며 우리의 요새와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이시다(2절). 우리는

그의은혜와자비로구원을얻었고성화(聖化)를이루며그의도우심을

얻는다. 그는 우리의 모든 일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특히 우리를 위해

우리의 대적들을 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둘째로,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나, 하나

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신다(3-9절). 우

리는죄와환난과원수들이많은이세상에서허무하고무가치한인생

을 돌보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한다.

셋째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15절). 그

런백성은그들의가정들과자녀들이복되며그들의산업과물질생활

이 복되며 그들의 나라와 사회에 평안이 있고 전쟁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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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편: 여호와께서는위대하시고은혜로우심

[1-6절] 왕이신나의하나님이[시]여, 내가주[님]를높이고영원히주[님]

의이름을송축하리이다. 내가날마다주[님]를송축하며영영히주[님]의이

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께서는] 광대[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

라. 그의광대하심[위대하심]을측량치못하리로다. 대대로주[님]의행사를

크게칭송하며주[님]의능한일[행위들]을선포하리로다. 주[님]의존귀하고

영광스러운위엄과주[님]의기사(奇事)를나는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주

[님]의두려운일의세력을말할것이요나도주[님]의광대하심[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다윗의찬송시. 다윗은하나님을 “왕이신나의하나님”이라고부른

다.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우리의왕이시다. 그는온 세상

만물의 섭리자 곧 통치자이시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광대하시다

고 말한다. ‘광대하시다’는 말은 ‘크시다, 위대하시다’는 뜻이다. 하나

님께서는 크시고 위대하시다. 그는 그의 능력과 존귀하심과 영광스

러운 위엄에 있어서 크시고 위대하시다. 사람은 그의 크심과 위대하

심을 다 측량하지 못하며 조금 이해하고 느낄 뿐이다.

다윗은왕이신하나님의크심과위대하심을고백하며그를높이며

날마다 그를 송축하며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말한다. 우

리는위대한사람을보면그를높이고칭송한다. 온천지만물을창조

하시고 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시다. 또 다윗

은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선포하겠다고 말한다. 하나님

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성도

들은 그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그를 송축하고 전파할 것이

다. 사람들은세상에서귀한것을연구하기를좋아하고또귀한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전해야 할 가장 귀한 보배이시다. 시편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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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7-13절] 저희가주의크신은혜를기념하여말하며주의의를노래하

리이다. 여호와는[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자비]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善待)하시며그 지

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성도가 주[님]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님]

의나라의영광을말하며주[님]의능을일러서주[님]의능하신일과주[님]

의나라의위엄의영광을인생에게알게하리이다. 주[님]의나라는영원한

나라이니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께서는그외의그의속성들에있어서도크시고위대하시다.

특히 그는 의로우심에 있어서 크시고 위대하시며 또 그의 은혜로우

심에있어서도크시고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는선하시고은혜로우

시고 자비하시다. 그는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시지만, 특히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러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피조물들을 선대(善待)하시며 그

지으신모든것에긍휼을베푸신다. 그는사람들뿐아니라, 산과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도 선대(善待)하신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즉 들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

들은하나님의선하심과선대하심을 본능적으로느끼며 그에게감사

할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

어주신 은혜와 자비를 인해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송축하며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며 의식하

는 모든 피조물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의로우심과선하심은하나님의나라와그의통치에서 잘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의 크심이 나타나는 나라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은혜와 긍휼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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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영원하다. 그는 온 세상에 영원하신 왕이시

다. 하나님의나라는주예수 그리스도와사도바울의전도의중요한

주제이었고(마 4:17; 행 28:31)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역사는 하나님

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이다.

[14-16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엎어진,

낙심한, 비천해진]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衆生)의[모든] 눈이 주를 앙

망하오니 주는[께서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손을펴사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사람은시험에넘어져범죄하거나환경적어려움때문에낙심하거

나비천해진다. 그는악한세상환경과마귀의시험때문에그렇기도

하지만, 보통자신의부족때문에, 즉생각과감정이부족하고믿음이

부족하고 교만이나 자존심이나 욕심 때문에 넘어진다. 그러나 하나

님께서는 죄와 마귀의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낙심하고 비천해진 자들을 일으키신다. 시편 37:24,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

다.” 잠언 24:16,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

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다윗은또 “모든눈이주님을 앙망한다”고 말한다. ‘모든’이라는말

은 모든 짐승들도 포함하는 뜻이다. 성경은 짐승도 하나님을 앙망한

다고말한다. 시편 104:27, “이것들이다 주께서 때를따라식물주시

기를바라나이다.” 영혼과육체의필요를가진사람은두말할나위가

없다. 사람은 조물주 하나님을 앙망한다.

다윗은 “주께서는때를따라저희에게식물을주시며손을펴사모

든생물의소원을만족케하시나이다”라고말한다. 시편 104:28은, 주

께서먹을것을주신즉그들이취하며주께서손을펴시니그들이좋

은것으로만족한다고 말하며, 시편 147:9는하나님께서 들짐승과우

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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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람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심령의 소원도 만족케

하시며 평안을 주신다. 그는 특히 그의 자녀들이 낙심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그들에게 심리적 위로와 힘도 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신다.

[17-21절] 여호와께서는그모든행위에의로우시며그모든행사에은

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자기에게간구하는모든자곧진실하게간구

하는모든자에게가까이하시는도다. 저는자기를경외하는자의소원을이

루시며또저희부르짖음을들으사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자기를사

랑하는자는다보호하시고악인은다멸하시리로다. 내 입이여호와의영

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

우시다. ‘의’는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의롭

게 행하신다. 그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그는 또한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그는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비록 그들의 죄가 클지

라도 그들이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찾는 증거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런 자에게 가까이하신다. 모세는 신명기 4:7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

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하심과 같이

그신의가까이함을얻은나라가어디있느냐?”고말했다. 또하나님

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위험에서 건지신다. 시편 34:9-10에서 다윗은, “너희 성도

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찾는 자는모든 좋은 것

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말하였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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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그들은하나님의도우심과 보호와구원을체험하고하나님의영광과

그거룩한이름을송축할것이다. 그러나세상에는악인들도있다. 그

들은 하나님을 알지못하고 경외치 않고 그의 계명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다.

시편 145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우리의왕이

시며온우주의왕이시며크시고위대하시다. 그는온세상의창조자이

시며통치자이시다. 그의나라는영원하다. 그는그능력에있어서크시

다. 그는 인류의역사속에서 기이한능력의 일들을많이행하셨다. 그

는그의의와선하심에있어서도크시다(8-9, 15-17절). 그는공의로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악인들에대해 보응하신다. 그는그를경외하며 그

에게간구하는자기백성에게크신은혜를베푸시며오래참으시고노

하기를더디하시며그들의기도를응답하시며그들을보호하시며공급

하신다. 우리는세상의창조자와섭리자이신그하나님을알아야한다.

둘째로, 우리는온세상과교회를다스리시는왕이시며그능력과의

와선하심이크신하나님께감사와찬송과영광을세세토록돌려야한

다(1-2, 4, 10절). 하나님을 아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자마다 그에게 합당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진실히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

이하신다(18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나아와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감사와 찬송, 죄의 고백과 결심, 간구의 내용을 아뢰어야 한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

들은 멸하실 것이다(20절). 신명기 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사람의 첫째

의무이다. 우리는하나님을사랑하고그의모든계명을순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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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편: 여호와께만소망을두는자가복됨

[1-2절] 할렐루야. 내영혼아, 여호와를찬양하라. 나의생전에여호와

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친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찬양하라’는뜻으로 1절은이말을두

번반복한셈이다. 시편 저자는 “내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한다. 그는 영혼으로 즉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생전에’ ‘그의평생에’ 하나님을찬송하기를 결심한다. 평생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결심이다.

[3-4절] 방백들을 의지하지말며도울힘이없는인생도 의지하지말지

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방백들이나 사람을 의지함이 헛됨을 말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도움은 제한적

일 뿐 아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에 그의 모든 계획들이 소멸

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2:22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라고 말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간절히 사모했으

나 아버지를 속여축복을 받은야곱을 용서하시고 많은고난 중에도

그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그 자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을 가리킨다. 야곱의 생애는세상에서의성도의 성화의 과정과같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두는자는복이있다. 우리는하나님만우리의도움이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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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자기백성을가장좋은길로인도하신다. 이세상의삶

은 허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신다.

시편 39:7,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

다.” 로마서 8:28, “우리가알거니와하나님을사랑하는자곧그뜻대

로부르심을입은자들에게는모든것이합력하여선을이루느니라.”

[6절] 여호와는[께서는] 천지와바다와그중의만물을지으시며영원히

진실함(에메스 ꗮꔤ)(KJV)[신실함](NIV)을ת 지키시며.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야 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맨 처음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계신, 즉 시간 세계를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만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참 도움이 되신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진실하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거짓

되고 믿을 만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믿을 만하시다.

그는변함이없으시다. 그는특히그의약속하신말씀에 있어서진실

하시다. 그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7-10절] 압박당하는자를위하여공의로판단하시며주린자에게식

물을주시는자시로다. 여호와께서갇힌자를해방하시며여호와께서소경

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엎드러진]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둘러엎으시는도다](KJV).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께서는]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천지만물을창조하신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그가만드신

천지만물과 인간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섭리’라는 말은

보존과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

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는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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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이시다. 사람이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지만, 부당한 압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는 공의로 판단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 또 사람이 하나님의 징벌로

기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 기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

중에도그에게 먹을것을공급해주신다. 그는억울하게 감옥에들어

간 자를건져내어자유케 하시고소경의 눈을 여시고 엎드러진 자를

일으키신다. 그는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신다. 그는 악인

들의 행위는 미워하시고 그것을 막으시고 좌절시키신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신다.

시편 146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도 돈 있는 자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그들은다허무하기때문이다. 사람이죽으면그와그의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사야 2:22,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말라. 그의호흡은코에있나니수에칠가치가어디있느뇨?”

둘째로, 우리는하나님만의지해야한다. 시편 39:7, “주여, 내가무엇

을바라리요? 나의소망은주께있나이다.” 시편 118:8-9, “여호와께피

함이사람을신뢰함보다나으며여호와께피함이방백들을신뢰함보다

낫도다.” 세상것들은다허무하지만하나님께서는영원하시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만 찬송과 감사를 돌려야 한다.

셋째로, 우리가하나님만의지해야할이유는그가세상의창조자이

시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다. 창조자께서는 또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자이시다. 그는압박당하는자를위해공의로판단하시고주린자에게

먹을것을주시고갇힌자를놓으시고소경의눈을여시고엎드러진자

를 일으키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악인

은 멸하신다. 통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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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편: 이스라엘을 복주신 여호와를 찬송함

[1절] 할렐루야(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

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마땅함이로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찬송하는 이유는세 가지이다. 첫째로, 그것

은선하기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양치않거나하나님외에다른것을

높이는것은나쁘지만, 하나님을찬송하는것은선한일이다. 둘째로,

그것은 아름답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며그를찬송하는것은가장아름다운일이다. 셋째로, 그것은

마땅하기 때문이다. 인생이, 창조주와 섭리자 하나님, 생명과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2-4절] 여호와께서예루살렘을세우시며이스라엘의흩어진자를모으

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효를

계수(計數)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이스라엘백성의죄로인해허물어진예루살렘성을

다시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들의상처를싸매주신다. 그는 별들의수효를세시고그 이름들을하

나씩 부르시듯이, 그 백성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신다. 그는 자기 백성을 영육으로 구원하신다.

[5-6절] 우리주는[께서는] 광대하시며능력이많으시며그지혜가무궁

하시도다. 여호와께서겸손한 자는 붙드시고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크시고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광대한우주는그의

손 안에 있다. 그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자, 곧 영원히 스스로 계신

자이시다. 그는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는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도 무한하시다. 그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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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조하신 이놀라운 우주에 잘나타나 있다. 그는또 지극히 공의

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겸

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

[7-9절] 감사함으로여호와께노래하며수금으로하나님께찬양할지어

다. 저가구름으로하늘을덮으시며땅을위하여비를예비하시며산에풀

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해야 한다. 감사는 찬송의 동기

요 찬송의 내용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과 인생을 창조하

심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해야한다. 또 우리는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찬송해야한다.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하나님께서는자연세계를다스리신다. 그는 구름을 주관하시고비

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그는 날씨까지 주관하시고

식물세계도 돌보신다. 또, 그는들짐승들에게 먹을것을주시고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

신 만물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가장 존귀하게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더 그러하실까?

[10-11절] 여호와는[께서는] 말의힘을즐거워아니하시며사람의다리

도기뻐아니하시고자기를경외하는자와그인자[자비]하심을바라는자들

을 기뻐하시는도다.

옛시대에말은전쟁의필수품이었다. ‘말의힘’은군사력을가리키

며 ‘사람의다리’는군인들을가리킨다고본다. 그것은오늘날세상적,

인간적 의지물들, 예컨대 우리의 건강, 돈과 재산, 자녀들 등을 가리

킬수있다. 하나님께서는그런외적인것들의지함을기뻐하지않으

시고, 그를경외하고그의자비하심을바라는자들, 즉하나님만바라

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물론,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안식

일을 지키고 십일조를 내고도 왜주 예수그리스도께 책망과 저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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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는지(마 23:13-36)와, 사도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의

일부를헌금으로 바치고도 왜 죽었는지(행 5:1-10)를 기억해야한다.

하나님께서는 외식을 미워하신다. 그는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경외

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그를 섬기기를 원하신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하나님을찬양

할지어다.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곳이

다. 그곳은하나님의성전이 있고하나님께경배함과찬송함과기도

함이있는곳이다. 그것은신약시대에교회와같다. 우리는 개인적으

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겨야 한다. 하나님

을 섬기는 모든 백성은 진심으로 그를 찬송해야 한다.

[13-14절] [이는] 저가네문빗장을견고히하시고너의가운데자녀에

게복을주셨으며네경내를평안케하시고아름다운[가장좋은](KJV, NASB,

NIV)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배불리심이로다].

시편저자는찬송의이유로하나님의보호하심과복주심을말한다.

국가의안보는 단지군대와 군사력에있지않고하나님께있다. 하나

님께서 나라의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셔야 나라가 안전하다. 또 자녀

들의형통, 사회적 평안, 경제적유여함도하나님께서주시는복들이

다. 그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들이다.

[15-18절] 그명을땅에보내시니그말씀이속히달리는도다. 눈을양

털같이 내리시며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

나니누가능히그추위를감당하리요. 그말씀을보내사그것들을녹이시

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시편 저자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심을 증거한다. 하나님

께서는 그 말씀으로 자연만물과 인간 세상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으로 표현되고 그의 말씀은 신속하게 시행된다. 그는 눈

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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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뿌리신다. 그는눈과서리와우박을주관하신다. 그는 사람들이

감당하기어려운혹독한추위를보내신다. 그러나그는또그말씀을

보내어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 하신다.

추위를 물리치고 봄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19-20절] 저가그말씀을야곱에게보이시며그율례와규례를이스라

엘에게보이시는도다. 아무나라에게도이같이행치아니하셨나니저희는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특히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교훈하셨다. 그는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

에게 보이셨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않으셨고 그의 규례를

안자들도없었다. 이스라엘백성에게주신 율법은의의 규범이며그

들의 죄를 깨닫게 하며 그들을 구주 앞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었다.

시편 147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

심, 무한하시고 영원하심, 그의 지혜와 능력의 크심, 그가 천지만물과

사람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알고 그에게 합당한 진심의 감사

와찬송을올려야한다. 우리는하나님을알고하나님을찬송해야한다.

둘째로, 우리가부족과실수가많고이세상에는어려운일들이많지

만, 하나님께서는선하시고자비하심이풍성하시며우리를구원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성품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우리에게죄의용서를주시고죄씻음에근거한참된평안을주신

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짐과 근심걱정을 다 하나님께맡겨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오직하나님을경외하며겸손히하나님을섬기며그

의자비하심을바라며그와동행하며그의계명들에순종해야한다. 그

것이하나님의뜻이며그를경외하는자들의마땅한삶이다. 그러면그

는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평안과 복을 주시고 현세와 내세에영육의 필요를 공급해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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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편: 모든피조물들아, 여호와를찬송하라

[1-6절] 할렐루야, 하늘에서여호와를찬양[찬송]하며높은데서찬양[찬

송]할지어다. 그의모든 사자여, 찬양[찬송]하며 모든군대여, 찬양[찬송]할

지어다. 해와달아, 찬양[찬송]하며광명한별들아, 찬양[찬송]할지어다. 하

늘의 하늘도찬양[찬송]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찬송]할지어다. 그

것들이여호와의이름을찬양[찬송]할것은저가명하시매지음을받았음이

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시편 저자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광활하고높은저하늘에는천사들이살고있다. 그들의수는

셀수없이많다. 그들은하늘에있는큰 군대와같다. 그들은하나님

께서지으신피조물이다. 사도 바울은골로새서 1:16에서 “만물이 그

에게[그에의해] 창조되되하늘과땅에서보이는것들과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만드신 자이신데,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포함된다.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는 천사들도 포함된다. 천사들은 육체가 없는 영들이다. 시편

103:20-22,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너희천사여, 여호와를송축하라. 여호와를봉사하여그뜻을행

하는너희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지으심을받

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저자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하늘과, 하늘 위

에있는물들이다하나님을찬양하라고 말한다. 그것들은다하나님

께서 명하시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을 정하셨다. 그 ‘폐하지 못할 명’은

자연법칙을 가리킬 것이다. 천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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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규칙적이게 운행되고 있다. 지구는 약간 기울어진 팽이처럼 스스

로 돌고 있으면서(이것을 자전이라고 하며) 태양을중심으로 타원형

을 그리며 돌고 있다(이것을 공전이라고 한다). 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포함해여덟개혹은아홉개의행성들이이와같이규칙적이

게 돌고 있다. 또 달은 지구 가까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규칙적

이게 지구를 돌고 있다. 각 행성은 일정한 중력을 가지고 태양과의

거리를유지하고있고, 지구나달도 일정한중력을가지고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신기하고

오묘한 법칙들이다. 하늘의 자연법칙은 매우 신비하다.

[7-14절] 너희용들(탄니님 ꘇꚜ)[큰יꗼים 바다 짐승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찬양[찬송]하라. 불과우박과눈과안개와그말씀을좇는[이루는]

광풍이며산들과모든작은산과과목과모든백향목이며짐승과모든가축

과기는것과나는새며세상의왕들과모든백성과방백과땅의모든사사

[재판관들]며청년남자와처녀와노인과아이들아, 다여호와의이름을찬

양[찬송]할지어다. [이는] 그이름이홀로높으시며그영광이천지에뛰어나

심이로다. 저가그백성의뿔을높이셨으니저는모든성도곧저를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찬송]거리로다. 할렐루야.

시편저자는또 큰바다 짐승들과 바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불과

우박, 눈, 안개, 광풍이하나님을찬송하고, 또산들과모든작은산과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새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한다. 시편 저자는

또 세상의 왕들과모든 백성과방백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청년

남자들과처녀들과노인들과아이들이다여호와의이름을찬송하라

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홀로 높으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자가 세상

에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영광은 온 천지에 뛰어나신다. 그가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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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 광대하고 신비한 온 우주와 세상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시편저자는특히하나님을경외하는 자들, 즉경건한자들이하나

님을찬송한다고말한다. ‘뿔’은힘과행복을상징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백성에게 힘과행복을 주신다. 하나님을가까이하는모든성도

들은 다 하나님을 항상 찬송할 것이다.

시편 148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하나님을찬송해야한다. 우리는하늘과땅, 하늘의천사들과하늘

과땅의모든자연만물들, 짐승들과새들, 그리고모든남녀노소의사람

들과함께하나님을 찬송해야한다. 왜냐하면하나님께서는우주와 온

세상의 자연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통치하시는자이시

기 때문이다. 우리는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자기백성의뿔을높이시고힘과행복을주신

다. 우리가이세상에서힘과행복을잃어버릴때하나님께서는우리에

게힘과행복을주신다. 이사야 40:28-31, “영원하신하나님여호와, 땅

끝까지창조하신자께서는피곤치아니하시며곤비치아니하시며명철

이한이없으시며피곤한자에게는능력을주시며무능한자에게는힘

을더하시나니소년이라도피곤하며곤비하며장정이라도넘어지며자

빠지되오직여호와를앙망하는자는새힘을얻으리니독수리의날개

치며올라감같을것이요달음박질하여도곤비치아니하겠고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야 한다.

셋째로, 성도는하나님을꼭붙잡아야한다. 신명기 10:20, “네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꼭 붙잡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

라.” 신명기 13:4, “너희는너희하나님여호와를순종하며그를경외하

며 그명령을 지키며 그목소리를 청종하며그를 섬기며 그를 꼭붙잡

고.” 우리는하나님을경외하며섬길때그를꼭붙잡고따라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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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편: 여호와의백성들아, 여호와를찬송하라

[1절] 할렐루야, 새노래로여호와께노래하며성도의회중에서찬양[찬

송]할지어다.

시편저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영원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해야 한다. 시편 저자는 또 “새 노래로

여호와께노래하라”고말한다. 새노래는하나님을알고믿고섬기는

자들이하나님을 몰랐던 지난날들에 즉 구원얻기 전에불렀던 옛날

노래들, 민요나명곡이나유행가같은 노래들과대조된다. 새노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이다. 옛날

노래들에 비하여 노래의 가사와 내용이 새롭고, 노래하는 방식이나

노래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새로운 노래들이다.

시편저자는또 “성도의회중에서찬송할지어다”라고말한다. 성도

의 회중은 교회를 가리킨다. 우리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하나

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었다(사 43:21).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그러지 못하였을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한다.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

(子民)[아들들]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시편저자는 “이스라엘은자기를지으신자로인하여즐거워하라”

고말한다. 모든피조물들은마땅히창조자를찬송해야 한다. 그것은

마땅한의무가 아닌가? 그러므로시편 100:1-3은 “온땅이여, 여호와

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

에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우리 하나님이신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

는우리를지으신자시요우리는그의것이니그의백성이요그의기



시편 149편: 여호와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 700 -

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그

에게경배하고자기의면류관을보좌앞에던지며 “우리주하나님이

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

고 찬송하는 광경을 보았다(계 4:10-11). 우리는 온천지만물과 사람

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한다.

시편저자는또 “시온의 아들들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지어다”라고말한다. ‘왕’은통치자를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자요 그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자이시다. 그는 온

세상과 인간 사회의 통치자이시다. 시편 93:1-2는 “여호와께서 통치

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

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

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한다.

[3절] 춤추며그의이름을찬양하며소고와수금으로그를찬양[찬송]할

지어다.

춤은사람의기쁨을표현한다. 사람은마음이상할때몸도움츠려

지고 마음이 기쁠 때 몸도 활기차진다. 사람은 너무 기쁠 때 저절로

몸을 움직여 춤을 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어떤놀라운일을하셨는지알게되면우리는기쁨의춤을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또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다. 우리는우리가할수있는가장기쁘고좋은방식으로, 그러나하

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를 높이며 찬송해야 한다.

[4-5절] [이는] 여호와께서는자기백성을기뻐하시며겸손한자를구원

으로아름답게하심이로다. 성도들은영광중에즐거워하며저희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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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구원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

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기인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4에서

“그리스도께서하나님곧우리아버지의뜻을따라이악한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우리죄를위하여자기 몸을드리셨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에베소서 1:4-5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우리로사랑안에서그앞에거룩하고흠이없게하시려고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했다.

시편저자는성도를 ‘겸손한자’로표현한다. 교만한자는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종치 않는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의 결과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되었다. 죄는

사람을 추하게 만드나 구원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우리를말씀으로깨끗하고거룩하게하시고자기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고 말

했다(엡 5:26-27).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시편 저자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전에죄로인해고통과슬픔이많았고 부끄러운삶을살았었다. 그

것은하나님없이사는자들의현재의모습이다. 그러나 주예수님을

믿고구원얻은후에는변화가생겼다. 우리는죄사함과 의롭다하심

을 얻었고 하나님자녀의 특권과천국 기업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

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시편 저자는 또 “저희침상에서기쁨으로노래할지어다”라고말한

다. 우리는이전에밤에도평안이없었다. 모든사람은수고하고무거

운 짐 진 자들이다. 죄인들은 휴식의 밤에도 참된 휴식이 없다. 그러

나성도들은이제평안을누린다. 성도는침상에서참된 휴식을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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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9절]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

다. 이것으로열방에보수(報讎)하며[원수를 갚으며] 민족들을벌하며저희

왕들은사슬로, 저희귀인은철고랑으로결박하고기록한판단대로저희에

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저자는 성도가 심판의 영광을 누림을 증거한다. 본문은 성도

가 증거하는 복음의 효력을 가리키는 동시에 장차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수종자가 됨을 뜻하는 것 같다. 복음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보다예리하여사람의죄성을드러내고죄인들을굴복시키며회개

시킨다. 또 성도는 장차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될 것이다(고전 6:2).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광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시편 149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

을 찬송해야 한다.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

의 회중에서찬송할지어다.” 우리는창조자와 섭리자 하나님을찬송하

고 특히 구원 얻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겸손히하나님을믿고그의법을지키며그를찬송해

야한다. 4절, “여호와께서는자기백성을기뻐하시며겸손한자를구원

으로아름답게하심이로다.” 교만한자들은하나님을믿지않고복종치

않으나 겸손한 자들은 그를 믿고 구원을 얻으며 그의 법을 지킨다. 우

리는겸손히하나님을믿고의와선을행하며하나님을찬송해야한다.

셋째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해야 한다.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아들

들은저희의왕으로인하여즐거워할지어다.” 3절, “춤추며그의이름을

찬양하며소고와수금으로그를찬송할지어다.” 5절, “성도들은영광중

에즐거워하며저희침상에서기쁨으로노래할지어다.” 죄가운데사는

자들에게는 슬픔과 근심이 많지만, 죄사함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함과 늘 평안함이 있다(살전 5:16; 살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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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편: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1절] 할렐루야, 그성소에서하나님을찬양[찬송]하며그권능의궁창에

서 그를 찬양[찬송]할지어다.

‘그[그의] 성소’는 일차적으로는하나님께서그의 영광을 나타내시

는 천국을 가리키며, 이차적으로는 지상에 있는 성전을 가리킬 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께 기도 드리면서 “주님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왕상 8:30),

“주께서는하늘에서들으시고”(왕상 8:32, 34, 36, 45), 혹은 “주께서는

계신곳 하늘에서들으시고”(왕상 8:39, 43, 49)라고반복해표현하였

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

리 아버지시여”라고 말하라고 가르치셨다(마 6:9). 천국에서는 천사

들과완전케된 의인의영들(히 12:23)이하나님을늘 찬송할것이다.

물론, 땅 위에 있는 그의 성막과 성전도 그의 성소이다. 출애굽기

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열왕기상 8:13, “내가 참으로 주를위하여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오늘날에는 성도 개인이 성령

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다. 고린도

전서 3:16 “너희가하나님의성전인것과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안

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6:19, “너희 몸은 . .

. 너희가운데계신성령님의전인줄을알지못하느냐?” 이전에이스

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2절] 그의능하신행동을인하여찬양[찬송]하며그의지극히광대하심

[위대하심]을 좇아 찬양[찬송]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과 그의 위대하심을 찬송

해야 한다.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얼마



시편 150편: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 704 -

나위대하신분이신지! 또그가만드신세상을홀로다스리시며인류

의역사를 주관하시는하나님께서는 얼마나지혜로우시고또능력이

많으신지! 또 범죄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는

얼마나측량할수없이높으신지! 우리는하나님의지혜와능력, 하나

님의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크심을 찬송해야 한다.

[3-5절] 나팔소리로찬양[찬송]하며비파와수금으로찬양[찬송]할지어

다. 소고 (小鼓)[작은북]치며춤추어찬양[찬송]하며현악과퉁소로찬양[찬

송]할지어다. 큰소리나는제금[심벌즈]으로찬양[찬송]하며높은소리나는

(테루아 ꚢ)[울리는רוꘝּה 소리 나는] 제금[심벌즈]으로 찬양[찬송]할지어다.

시편저자는우리가모든악기를총동원하여하나님을찬송하라고

말한다. 우리는나팔이나퉁소 같은관악기나비파와수금같은현악

기나 작은 북과 큰 소리 나는 심벌즈와 울리는 소리 나는 심벌즈 같

은타악기를사용하여하나님을찬송할수있을것이다. 우리는관현

악단의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피아노와 오르간

을사용해하나님을찬송할 수있을것이다. 거기에사람들의아름다

운 목소리들이 함께 어우러지면 좋을 것이다. 여성들의 소프라노와

앨토, 남성들의테너와베이스의어우러진목소리들은훌륭한악기들

과같다. 우리는 우리의모든 악기들을사용해하나님의 크시고위대

하심을 찬송할 수 있고 찬송해야 할 것이다.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16)를 찬양[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저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찬송할지어다”라고말

한다. 이것은찬송의주체를보인다. 창조주 하나님께서생명의 호흡

을 주신 자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과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동안, 또 우리의 숨이

16) ‘여호와’라는 원어(야 ꖷ)는הּ 일반적인 ‘여호와’(예호와 ꕯꕜꖾ)라는ה 말

의 줄인 말로 보이며 시편에서 43회, 다른 곳(출 15:2; 17:16; 사 12:2; 26:4;

38:11; 아 8:6)에서 6회 사용되었다(B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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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목적이다. 이사야 43:21, “이백성은내가나를위하

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들과 모든 분야의,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

해야 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시편 150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성소에서하나님을

찬송해야한다. 천국에 올라간 의인들은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찬송

해야 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며또 성도들의모임인교회도성전이다. 그러므로우리는개인

적으로, 교회적으로하나님께찬송하며그를섬겨야하며주예수그리

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그에게 드려야 한다(히 13:15).

둘째로, 우리는하나님의창조와섭리의사역을찬송해야한다. 우리

는그의창조사역과온세상을홀로보존하시고다스리시는그의섭리

사역, 특히그의자비로우리를죄와죽음과지옥형벌로부터구원하신

그의 구원 사역을 생각하며 늘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모든악기들을사용하여하나님을찬송해야한다. 우

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가다듬고 각종 악기를 연습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한다. 우리는단지사람들을기쁘게하는노래나악기연주를

하지말고첫째로창조자와섭리자하나님을찬송하는일을해야한다.

시간의 여유를가진 자들은 악기를연습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넷째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호흡이 있는

모든생명체는창조주하나님을찬송해야하고, 그들은호흡이끝날때

까지하나님을찬송해야한다. 특히하나님의형상으로지음받은사람

은하나님을 찬송해야한다. 하나님을찬송하는 것은하나님께서사람

을만드신목적이다. 시편은찬송의교훈으로끝난다. 찬송은구원얻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또 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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